
마흔살KOTRA�수출·투자이야기



KOTRA�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KOTRA가 그동안 정부의 통상정책

에적극부응하면서국제경제무역환경에대응하여온발자취를정리하고앞으

로나아갈방향을담은『KOTRA�40년,�한국경제40년』이란제목의사사(社史)를

발간하게되어감회가새롭습니다.

KOTRA의역사는한국경제의발달과궤를같이하여왔다고해도과언이아닙

니다.�무역진흥을위해 ’62년 설립된 KOTRA는 당시 수출규모가연간 5,500만

불에 불과하던것을세계유수의무역대국으로끌어올리는견인차역할을해왔

다고자부하기때문입니다.

특히최근10년은KOTRA가그어느때보다도많은변화를보인시기였습니다.

동서냉전시대가막을내린후북방시장이열리고,�세계무역기구(WTO)가새

로출범하고,�중국이WTO에 가입하는등세계무역환경의판도가달라지고있

는가운데 KOTRA는 더욱치열해지는“총성없는무역전쟁”의제일선에서핵

심역량을가다듬고우리업체들이세계로뻗어나갈수있도록길을닦았습니다.�

뿐만아니라 KOTRA는지난 ’95년투자진흥이라는역할을더했습니다.�그리

고해방후최대의경제위기로일컬어지는 IMF�관리체제를맞이하여수출증대

와외국인투자유치라는두임무를성실히완수함으로써 KOTRA가 과연그중

추기관임을다시한번확인한계기가되었습니다

.

그러나미래는과거보다더중요합니다.�따라서우리는지난40년을거울삼아

경영혁신을부단히단행하면서창조적·도전적자세와서비스정신으로무장하

여KOTRA를세계일류의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만들어나가는데조금도소홀

히하지않을것입니다.

발간사<<



우리는『KOTRA�40년사』의 편집방향으로「읽히는 사사」를 표방한 가운데 30년사의 맥락을

유지하면서도코트라의정체성과비전을확인하고,�코트라맨간의동질성과연대감을이끌어내

는“살아숨쉬는자료”로엮으려고심하였습니다.�그런만큼이자료가여러분의기대에어긋나

지않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자료가햇빛을볼수있도록그동안수고한모든분과오늘의KOTRA가있기까지아낌없

는성원과협조를보내주신관계기관및업계여러분들께이지면을빌려진심으로감사드리면

서앞으로도변함없는지도와성원을바라마지않습니다.

2002년 6월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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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OTRA와한국의경제발전

1>>궁핍의시대

2>>세계무대에등장한시대

3>>격동의시대



지난
40년동안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정과궤적을함께하는KOTRA는수출과투자라

는두개의수레바퀴를굴리면서나라안팎에서열심히뛰었다고자부한다.�경제성장

의마디마디마다특히임팩트를주는시대적소명은달랐다.�해방이후의우리나라의경제상황을

연대별로규정한다면 50년대의 <불모의경제>에서출발하여 60년대의 <파종의경제>,�70년대

의 <규모의경제>,�80년대의 <범위의경제>,�그리고 90년대의 <퓨전의경제>를거쳐지금의 <

속도의경제>까지이르렀다고정리할수있을것같다.�

이와같은시대적트렌드에따라KOTRA는수출상품이거의황무지나다름없었던60년대에는수

출상품을발굴하는데,�발굴된상품을세계구석구석까지팔아야하는 70년대에는수출시장을개

척하는데,�70년대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그늘에 가려진 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을뒷받침하는데,�그리고냉전의시대가가고투자업무가 KOTRA의 한축이된 90년대에는

특수시장을뚫고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데역점을두었다.�

이제코트라맨들은그동안축적된힘을합쳐 40주년을맞이한 2002년을「르네상스의원년」으로

삼고자한다.



1>>궁핍의 시대



01＿60년대초의풍경

우리나라에는고래로‘보릿고개’라는말이있다.�보릿고개는농토가적어서자기가족이먹을양

식을생산하지못하는농가에서일어난다.�따로소득도없다.�그러니보릿고개의절박함을당해보

지않은사람은도저히이해할수가없다.�가난한농가는봄이되면식량이떨어진다.�당장먹을저

녁거리뿐아니라,�내일도모래도먹을양식이없다.�나혼자만못먹는것이아니다.�양육해야할

어린자식이밥달라고보채고,�산모의젖이안나와서젖먹이애가울부짖는다.�모두비슷한처지

라양식을꾸어올데도없고꾸어줄사람도없다.�할수없이여물지않은보리이삭을태워서가루

로만든다음초근목피를넣어서죽을쑤어먹는다.�소위‘찢어지게가난한생활’이시작되는것

이다.�

이런상태가되니우리국민은완전히용기를잃고,�스스로비하하기시작했다.�이때“엽전이별

수있냐”라는말이유행했다.�여기서엽전은우리국민을뜻한다.�이때국민들의사기는패잔병의

심리와다를바가없었다.�5·16�군사정부는‘기아선상에서허덕이는절망적인민생고’라고표

현했는데,�당시의국민들에게무척공감이가는표현이었다.�이런상태에서우리나라는역사상처

음으로‘자립경제(自立經濟)’를하겠다고나섰다.�자립경제라는것은미국원조없이나라살림을

꾸려가겠다는극히소박한욕망이었다.�

위의글은오원철씨가지은『한국형경제건설』에서인용했다.�오원철.�그는서울공대화학공

학과출신으로 61년부터 71년까지상공부화학과장,�공업제1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보를지

낸후79년까지대통령경제제2수석비서관을역임하면서60년대와70년대에한국을개발도상

국가에서신흥공업국가로육성하는데기안,�조정그리고추진을담당했던인물이다.

60년 10월 발간된미국의권위지『Foreign�Affairs』는 당시의한국경제를다음과같이묘사하

고있다.

실업자는노동인구의 25%,�1960년의국민 1인당 GNP는 100달러이하이고,�전력산출량은멕시

코의 6분의 1,�수출은 200만달러,�수입은 2억달러,�이래서한국의경제적기적의가능성은전혀

없다.�한국에대한미국의원조계획의가장실망스러운국면은,�원조계획이생활수준향상을지속

할만한성장을가져오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경제성장의조건은북한이남한보다순조로운상

태에있다.�결국한국인들이직면한선택은워싱턴이냐,�모스크바냐가아니라서울이냐,�평양이냐

하는것이다.

하칸헤드버그역시『한국의도전』(1978�발간)이란책에서이렇게썼다.

63년여름나는격한감정으로한국에대한나의관심을스스로단념했다.�나는다시는한국을찾



지않을작정이었다.�이나라에는장래가없었다.�시골에서는사람들이나무껍질을먹었고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졸업 즉시로 실업 대열에 끼어 들었다.�이러한 현상은,�「스톡홀름 티드닌겐」지에

보고한대로북한의사정과는정반대였고,�그러한차이는급속히불어나해가갈수록북한은한국

과의경쟁에서일방적으로앞서는형세였다.�

이보다더암담한측면도있었다.�수출수준은최저4,100만달러까지내려갔으니국민 1인당

2�달러정도를내다팔았다는이야기가되고,�그대신수입은이와견주어 10배가더많았다.�62

년의 GNP�대비국내저축은1.6%였다.�말하자면제대로굴러가는데필요한저축량의 10분의 1

에불과했다.�(…)한국은인도처럼빈곤한수준에머물러있을수밖에없는숙명이었다.

외국인의눈에비친한국은이렇게 <희망이없는나라>였던것이다.�그도그럴것이우리나

라경제는 63년에 1인당 GNP�기준으로 88개국중 87위,�수출총액에있어서 105개국 중 84위,

인구에있어서 136개국 중 21위,�국토면적에있어서 136개국 중 96위였고,�『세계은행보고서』

에의하면 63년 1인당GNP는한국 100달러,�아르헨티나 564달러,�브라질 268달러,�대만 186달

러,�말레이시아 275달러,�멕시코 386달러,�필리핀254달러,�일본 709달러,�미국 3,166달러였기

때문이다.�

또한 62년의경제여건을보면제조업체수 1만 6,903개,�무역업체수 823개,�수출품목수 69

개,�총수출액 5,500만 달러,�일차산품의수출비중 73%였다.�특히수출은절대액수도적었거니

와품목구성조차공산품은거의황무지이다시피했다.�61년의 5대수출상품을보면철광석,�중

석광,�생사,�무연탄,�건오징어였고,�여기에 마른 해태,�합판,�인삼제품,�어망,�갈포벽지,�라디오,

혁화,�직물의류,�조화,�가발등이주종수출상품에가세할정도였다.

오원철씨의말을다시들어보자.�

62년도에는 5,481만달러어치를수출했다.�그내용은돼지147만달러,�생선 345만달러,�마른생

선 249만 달러,�조개류 181만 달러,�쌀 893만 달러,�김 75만 달러 등 식료품과 산 동물 수출이

2,185만달러.�생사 396만달러,�고령토·흑연등광석269만달러,�중석 337만달러,�철광 385만

달러,�돈모(豚毛)�99만달러,�한천(寒天)�132만달러,�무연탄274만달러등가공도하지않은원자

재를수출한것이1,937만달러가된다.

양자를합치면4,122만달러로총수출액5,481만달러의75%가된다.�다시말해서천연물을판것

이75%라는이야기다.�아직공업이발달하지못해서천연물밖에수출할물건이없다는뜻이다.�천

연물이란바로천연자원이다.�그런데우리나라는천연자원이란거의없는나라이니,�모으고또모

아서수출해보았댔자 4,122만달러밖에안되었던것이다.�결국앞도막히고뒤도막힌답답한실

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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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세우다

62년 1월「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발표됐다.�계획경제와경제계획의개념조차불확

실한상태에서만들어진이계획은미국으로부터<쇼핑리스트>라는혹평을받았다.�경제개발

에대한종합계획을세운것이라기보다<공장건설일람표>를만든것에불과하다는비난이었

다.�또제철,�정유,�조선,�시멘트,�비료를생산하기위한공장건설의재원등은고려하지않고의

욕만앞세워실현불가능한계획을짰다고비판했다.�세계은행도“연평균 7%�성장은선진국에

서도유례가없다”며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이와관련한오원철씨의기록이다.

공대 화공학과를나온내가경제에관한전문지식이있을리가있겠는가.�5개년 계획이란말을

들어본일도없었다.�좀안다는사람에게물으니소련이나다른사회주의국가들의전유물이지우

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그래도 상공부에서는 야단법석이었다.�최고회의에서 빨리

만들어오라는재촉이성화같았다.�5개년계획치고는정말엉성한주먹구구식이었다.

브리핑을시작했다.�실로역사적인브리핑이었다고말해도과장된표현은아닐것이다.�10여 장

에그려진갱지차트가바로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골격을이루게될줄은나자신도상상

할수없었던일이다.�날씨도더웠지만등에서식은땀이나는것을느꼈다.�어떻게했는지모르지

만긴장된시간이지나가고일단브리핑을마쳤다.�(재정)위원장(김동하 해병 소장)은“어떻소?”

하고주위의견을물었다.

군인들은아무말이없었고,�민간인석에서딱한사람이충분한사전검토가이루어진계획이냐

고물었다.�나는“그렇습니다”라고대답할수밖에없었다.�솔직하게자신없는계획이라고대답할

분위기가아니었다.�최종적으로“좋소”하고말하자,�모두길게안도의한숨을내쉬었다.�제1차경

제개발5개년계획의핵심부문이확정되는역사적순간이었다.

우리나라에경제개발계획안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한국전쟁이끝난바로다음해인 54

년‘네이산보고서’(Nathan�Report)로불리는경제재건계획(1954.4∼57.8)이입안된것을비롯해

타스카(Tasca)�사절단의‘3개년 원조계획’(1954∼56),�그리고 당시 기획처의‘경제부흥 5개년

계획’(1954∼1958)과 58년 부흥부가 미국 경제고문단의 협조를 얻어 작성한‘경제개발 3개년

계획’(1960∼1962)�등에이르기까지크고작은경제개발계획안이50년대에작성되었다.

이보다더적극적인경제개발계획은 60년 4·19혁명의결과로탄생한민주당정부가「경제

제1주의」의 표방과 함께 입안한‘5개년 종합경제 재건계획안’(1961∼65)이었다.�이는 5·16

쿠데타로 그 자체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군사정부에 의해‘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

1966)으로표지만바뀌다시피하여62년부터실시되었다고주장하는사람도있다.�

군사정부는이계획을만드는데있어장면정부와달리미국과협의하지않았으며,�그결과이

승만과장면정부의안보다다소자주적인안이성안됐다.�미국은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확정안발표인 61년 12월 이전부터 1차계획의시안을비판하기시작했다.�성장률을낮추라는

주문에서부터제철소건설은힘들다는충고까지했으며,�결국 64년 2월수정안을내놓게됐다.

수정안은대외지향적,�개방적성격을보다많이함축하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상주의가 1차 5개년 계획의 수정안을 처음부터 관통하는 원리는

아니었다.�수정안에는수출입국이라든가수출지상주의에대한언급이없었던것이다.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67년)의첫해인 62년의우리나라수출액은 5,500만달러

에 불과했다.�그 해 외환보유고는 1억6,800만 달러였으나 63년 6월에는 1억1,400만 달러까지

감소되었고,�수출1억달러를힘겹게달성한것은64년 11월말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추진하는데있어서최대난관은외환부족이었다.�경제개발에

는 외자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그 당시 일본과는 아직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고1) 영·

불·서독을 위시한 유럽으로부터의 차관획득은 엄두도 못내고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한국은미국의무상원조를계속받고있는2) 가난한국가의하나로국제신인도가낮았을

뿐아니라우리나라기업들은국제금융시장에서전혀알려져있지않아외자도입이거의무망

한상태였다.�이에대처하기위하여정부는외국에는전혀예가없는외국차관에대한정부또는

국유국영은행의지불보증제도를창안해서실시했다.

60년대와70년대에재무부장·차관,�상공부장·차관,�대통령비서실장등을두루역임한김

정렴씨는『회고록』에서이렇게밝히고있다.

03＿KOTRA의탄생

우리모두가집단으로궁핍했던시절,�지구상에서차지하는우리나라의경제서열이맨끝에

서세면훨씬빨리찾아낼수있었던시절,�그리고수출토양이너무너무척박했던시절의터널

속에서KOTRA는 1962년 6월 21일이땅에수출증진의소명을받고태어났다.�

1962년이라면나라안에서는공용연호가단기에서서기로바뀌고,�제1차경제개발5개년계

획이발표되고,�울산공업단지기공식이거행되고,�수출진흥법이공포되던때이고,�나라밖에서

는미주기구가쿠바를추방하기로결정하고케네디미국대통령이쿠바에대해금수조치를발표

한데이어미·소가쿠바를놓고전쟁일촉즉발직전까지갔던해이기도하다.

KOTRA를탄생하게한분위기는자유당시절까지거슬러올라간다.�상공부는중도에중단되

기는했지만57년을기점으로하여61년까지우리나라의수출을1억달러까지끌어올린다는의

욕적인「수출 5개년계획」을수립시행한바있으며,�이미 59년김일환상공부장관시절부터수

궁핍의 시대＿015

주 1)�1965년말에정상화됨

2)�미국의무상원조는 1965년까지계속됨



출진흥전담기관에대한관심이표명되어설립필요성을제안해놓

고있었던것이다.

61년 9월국가재건최고회의상공위원실(위원장：박태준)로부터

경제개발계획과관련하여국영무역진흥기관의설립타당성과설립

방안에 대한 조사의뢰를 접한 상공부는 본격적인 연구검토작업에

들어갔다.�이때상공부는최초의시안으로써자본금 20억환3)을 전

액정부에서출자한무역공사를설립해직접수출입업을하면서해

외시장을개척하는임무를부여하려하였다.�그러나이계획은민간

무역과 국영무역간 경합 가능성을 이유로 무역협회를 비롯한 민간

무역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최고회의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해반려되었다.�

상공부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이만석 상역국장

과장무환계장등상역국실무진을 61년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본에파견했고,�이들은관련기관과일본무역진흥회(JETRO)�도쿄

본부와오사카본부를방문하여일본무역진흥회의설립배경과목

적을조사했다.�

공사를설립하는데는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비롯한외국의무역진흥기관이많은참고가되

었지만,�국내적으로는공사의모든기능과업무가우리나라에서는처음시도되는것이었고,�당시

우리나라는독립후일천하고후진성을면치못하고있었기때문에공사가추진해야할업무에대

해구체적인성과를측정하기가어려웠습니다.�따라서업계를뒤에서지원하면서선구자,�개척자

역할을하는 KOTRA라는기구에대해서는일부업계나일반인들이잘모르고있었기때문에호

응을얻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러나당시의분위기가경제개발의필요성에따라무역의중요성이크게인식되고있었기때문

에그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었다고생각됩니다.�따라서공사는전체사회적분

위기속에서각계각층의필요성에의해서자연히만들어진것이지어느특정인이아이디어를내

고주장해서설립되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김기엽KOTRA�초대사장의말이다.�

이런점에비추어일본이우리경제개발의모델이되었던것처럼,�KOTRA�역시일본무역진흥

회를모델로하였다는설은매우유력하다.�김정렴씨의말도들어보자.�

미국경제를볼때광대한국토,�2억이넘는인구,�그리고자원이풍부한나라로써수출에그다지신

▲대한무역진흥공사
창립현판식
(1962.6.21)

주 3)�62년 6월통화개혁으로화폐가치가 10대 1로평가절하되면서‘환’이‘원’으로바뀜



경을쓰지않아도국내시장만으로경제를발전시켜갈수있다.�한편일본은협소한국토,�빈약한

자원을가진나라로1억여의인구를먹여살려야하는처지에있는나라다.�일본은자원을해외로

부터 수입·가공해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수입대전을 마련해야 하므로 극히 제한된

자원과자본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정부주도아래소위산업정책에의해수출지향

적공업화,�특히중화학공업부문-즉,�자원의소모량이적고외화가득률이높으며수출에있어장

벽이그당시거의없는고도공업부문에치중해서경제발전을기하고있었다.�나는한국경제의

나아갈길은여러여건,�특히경제적조건에비추어일본과같아야된다고생각했다.

이처럼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KOTRA의 모델이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면 지금은 사라진 영국의 해외조사기관‘BETRO’와 닿아있다.�『JETRO�40년사』에 따르면

「JETRO의탄생」이란항목에서“49년 8월에발표된제1회통상백서는영국에있는해외조사기

관 BETRO의 수출진흥 역할에 주목하고,�일본에 동종기관의 조기 설립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영국에있어서이BETRO가생긴경제적이유는,�똑같이아니그이상으로지금의일본에해당

된다.」라며일본판 BETRO의필요성을강하게주장하였다.”고밝히고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

기때문이다.�

통산성은50년도예산에 (재)일본무역진흥회(가칭)에대한보조금으로3천만엔을요구하여1,500

만엔을인정받았다.�통산성은 50년 1월 18일「무역조사알선기관의설립에대해」당시의주요무

역단체인 (재)일본무역회,�(재)일본무역관,�(재)세계경제조사회 3단체에 자문을 구했다.�「영국의

BETRO를배워해외시장상황파악과무역업자에게정보제공,�무역계약의알선을행하는기관의

설립」이라고되어있는그자문안(案)에는사업으로써해외조사외에,�해외에서의상품전시,�일본

산업과상품의소개,�광고선전,�클레임처리의알선등이들어있었다.�51년 2월 23일에는해외시

장조사회 설립신청서가 통상산업장관 명으로 허가를 받았고,�같은 해 3월 7일 등기가 완료되어

(재)해외시장조사회,�영문명 Japan�Export�Trade�Research�Organization(약칭 JETRO)가 탄생하게

되었다.

62년 6월 2일한국은행수석부총재를역임하고한국무역협회상근부회장으로있다가공사

설립추진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어공사설립에직접참여해왔던김기엽위원이초대사장으

로공식임명되었다.�그는당시를이렇게회고하고있다.

61년 5·16�이후본인은한국은행을그만두고무역협회상근부회장으로있었습니다.�62년 1월

중순경 국가재건최고회의민간경제고문역으로있던김모(某)�고문으로부터국영무역진흥기관

을만드니까지원해달라는제의와함께이력서를제출하라는요청을받았습니다.�당시본인이국

가재건최고회의고위층하고특별한접촉이있었던것은아닌데,�수출진흥전담기구설립에관여

하게된것은아마도본인의경력때문에적임자로선정된것이아닌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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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경성대학법과를졸업한후식산은행에입행근무중신설된조선환금은행에파견근무하

다한은법제정이후한국은행으로자리를옮겼으며,�한은외국부장,�동경지점장등해외근무를

오래했었고,�외국환및외국무역에관하여약간의소양과경험을가지고있었습니다.

이에앞서1962년 4월 24일에는「대한무역진흥공사법」을법률제1059호로제정공포하였고,

5월 7일각령제734호로「동공사법시행령」을제정공포하였다.�김기엽초대사장에의하면공

사설립이구체화된것은공사법이공포된바로다음날인 4월 25일박충훈상공차관을위원장

으로한「공사설립위원회」가결성되면서부터인데,�실제이위원회는 3∼4회개최되었을뿐실

무는거의모두상공부상역국에서이루어졌고,�특히후일코트라맨으로변신한장무환계장이

위원회간사를맡아서수고를많이했다고전한다.

그해 5월 10일 정래혁상공부장관은「수출진흥 5개년계획목표달성을위한담화」에서“대

한무역진흥공사는 20억환의자금을정부에서전액출자하여설립한것이며,�그주요기능은△

해외시장조사·개척,�△국내산업과상품의소개·선전,�△무역거래에관한알선,�△재외무역

관의운영,�△국제박람회참가및전시회개최등의업무를담당할것이며,�그외에△수출물자

의포장·의장의개량,�검사등에관한조사와해외공관등에수출물자의견본선전책자를위탁

전시하는사업을하게되는것”이라고밝혔다.

그리고 6월 2일사장과 4명의이사와 1명의감사로구성된임원진은서울특별시중구저동 2

가 25번지(현재쌍용빌딩자리)에위치한사옥에서공식업무를시작했는데,�이날개최된제1차

이사회에서는간부사원들의임명을위한「간부사원전형요령및전형위원회구성」에대한안건

을의결하였다.�이어6월 5일공사설립등기와설립공고를하였고,�제2차이사회를소집하여과

장급이상간부직원17명을임명배치함으로써정상적인업무를개시하게되었다.

또한같은해 6월 16일개최된제7차이사회에서는공사의최초규정인사규(社規)와업무분

장규정을의결함으로써공사조직은 4부 1실 12개과에정원 181명(사무직 104,�촉탁 33,�노무

직 44)으로진용을갖추었다.�그리고 6월 20일공사설립추진위원회의직무수행이공식적으로

종료되고,�6월21일자로《대한무역진흥공사》가정식으로발족했던것이다.

04＿장보고의꿈

외화획득으로국제수지균형을맞추며,�나아가서경제의균형성장에이바지하기위해설립된대

한무역진흥공사개업식이6월21일상오9시서울저동에자리잡은청사에서김동하최고회의재

경위원장,�박태준 상공위원,�정래혁 상공부장관 그리고 정부 직할기업체의 장,�경제단체 대표와

백여사원이모인가운데거행되었다.



정부투자 2억원(1억원불입)으로발족을보게된이공사의개업식에서김기엽사장의간단한식

사(式辭)에 이어김재경위원장의치사가있었다.�김위원장은치사속에서“외국원조가점차위

축되어 가는 이때 수출진흥에 의한 외화획득은 긴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앞으로 수출진흥의

핵심이되어수출업자의귀와눈이되어해외시장조사에노력해달라고호소했다.�

이상은개업사진과함께「무역진흥공사발족,�총자본금은 2억원」이란제목으로실린 C일보

1962년 6월 21일자1면톱기사의일부분이다.

앞서잠깐언급했던 4부 1실의조직은총무부,�조사부,�해외사업부,�국내사업부,�그리고기획

실로구성되었다.�총원 181명의부실별배정인원(T/O)을보면총무부가가장많은 66명이었고,

해외사업부,�국내사업부,�조사부가각각 44명,�29명,�26명이었다.�총무부가거대인력을거느린

것은노무직이 39명에달했기때문이다.�해외사업부는시장개척과·해외전시·선전과로,�국내

사업부는지도알선과·상품계획과·출판과·전시과로짜여졌다.

이렇게출범한 KOTRA는 62년 6월 23일 제1기공개채용시험에합격한 42명을발령배치하

고,�곧이어7월30일에는해외무역관설치를위한간부사원채용시험을치렀다.�같은해11월에

들어서는부산무역관을필두로KOTRA�최초의해외무역관이된뉴욕을비롯한홍콩,�로스앤젤

레스,�방콕무역관이속속테이프를끊었고,�12월 10일국내전시관이개관됨으로써전시기능이

수출진흥업무의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이와중에구한일은행저동지점건물의본사

사옥역시11월 10일중구충무로2가에위치한한일빌딩으로이전했다.

마침내무역입국의초석이놓여졌다.�장보고사후1200여년의세월이흐르는동안해외에기

지를둔무역다운무역활동이없었는데,�KOTRA가설립되면서그후예들은그가못다이룬꿈

을실현할수있게된것이다.�

장보고(서기 ?∼846년).�그는주지하다시피신라완도사람으로일찍이당에건너가무령군중

소장을지냈다.�귀국해서는완도에청해진을창설하고신라·당·일본간의국제해운무역을경

영하여해상왕의명성을떨쳤다.�장보고대사는그의본원사찰로써석도의적산,�완도의상황봉,

제주도등지에법화원을창건했는데,�일본승려인‘엔닌(圓仁)’일행조차이절의손님으로오래

머물며갖가지편의를대접받고,�장대사의도움으로마침내귀국할수있을정도였다.�이에엔

닌은『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대사의어진덕을입었기에삼가우러러뵙

지않을수없습니다.�(…)부족한이사람은다행히도대사께서발원하신곳(즉 적산원)에 머물

수있었던데대해감경(感慶)한마음을달리비교해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라고적었다.

그러나 어찌 장보고 혼자만의 힘으로 신라와 당(唐)과 일본간의 국제 해운무역을 경영할 수

있었겠는가.�여기에는바로 1200여 년의시간을건너뛰어박정희대통령의진두지휘가있었듯

이흥덕대왕의강력한뒷받침이있었기때문이아니겠는가.�작가최인호가『해신(海神)』에서경

주국립박물관에 남아있는 흥덕대왕 능비(陵碑)의 단석에 적혀있는「무역지인간(貿易之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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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거삼아“사(私)무역을통해신라의국운을다시부흥시키려는흥덕대왕의강력한의지를

볼수있으며,�해신(海神)�장보고의탄생은바로이런흥덕대왕의의지가빚어낸결과임을미뤄

짐작할수있게하는것이다.”라고밝힌것은픽션이아니라사실인것이다.

어쨌든장보고의후예들이62년KOTRA�출범이후부터그해말까지약반년동안추진했던주

요사업들은다음과같았다.�

주 요 사 업 일 시

다액수출업체와공사업무소개간담회개최 6.29

제1회품목별(합판)�수출업체와간담회개최 7.��9

영남지방수출품생산및수출업체와간담회개최 7.23∼28

비료구상무역관계업자회의개최 10.19

공사조사자료제1호「43개품목상품별지역별수출성에대한조사」자료발간 8.10

제1회상품연구위원회개최 10.��1

해외유사경쟁상품 375점수집

제1회상품관리강좌개최 10.22∼29

16개품목상품별수출진흥을위한건의서대정부제출 11.30

한국의수출및수출가능상품해외시장조사자료발표 12.30

제1회상품포장전시회개최(한일은행별관) 11.26∼12.6

제1회상품포장·의장현상응모시상 11.29

상품의장·포장개량을위한간담회개최 12.27

일간「해외시장」전신인주간「수출안내」창간 10.��1

「무역진흥」창간－특집‘경제성장과수출제일주의’ 11.��1

조사부소속「무역자료실」개관 10.10

해외무역관전시용샘플 5,700여점수집 10.10

「KOREA�TRADE」지창간 11.30

제1회해외시장개척강좌(대만외 6개국) 12.12∼15

동남아·유럽지역통상시찰단파견 12.26∼1963.1.31

05＿상품연구위원회발족과상품포장전시회개최

출범당시KOTRA가펼친사업은시장조사,�시장개척,�전시·홍보였다.�우선「조사사업」은△

수출입에관련된국내외도서및자료수집과△특정상품에대한해외의수입수요및국내의



공급·수출능력조사를통한수출신장률측정에포커스가모아진가운데무역유관제도와정책

을 조사하고,�상품별·지역별 수출가능성을 조사하고,�수출상품의 원가 및 수출부진품목의 원

인을분석했다.

둘째,�「시장개척사업」은거래알선,�지역별·상품별시장성의추세파악과거래처물색,�그리

고시장개척을위한현지답사에주력했다.�셋째,�「전시·홍보사업」이다.�KOTRA�설립당시까지

외무부가주관해오던각종국제박람회및전시회를 KOTRA가 넘겨받은한편영화제작,�의상

전시회및상품선전책자제작등선전사업을펼치게되었다.�현재까지호평을받고있는중소수

출업체의대표적상품홍보지인『KOREA�TRADE』역시그때탄생한것이다.

이렇게시장조사,�시장개척,�전시·홍보사업의기본골격이60년대를관류하면서수출학교가

65년 3월22일문을열었고,�69년말경에는「수출정보센터운영사업」이잉태하게된다.�

그렇지만 62년 6월 21일공사가정식으로업무를개시하면서경영진이안게된가장큰부담

은국가정책목표인수출입국을위해공사가‘어떤사업을선정해어떻게수행해나갈것인가’

였다.�이미정부는 62년 1월 13일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고수출확대를위한정

책을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었기때문에공사사업을정부시책과연결시키는것은공사의사

업개발측면에서나국가무역진흥기관으로서의위상정립측면에서나마땅한터였다.

그러나 60년대초만하더라도우리나라의수출은규모가작은것은차치하고수출의 90%�이

상이수산물과광산물로이루어져있었기때문에수출증진을위해서는공산품의수출을늘리는

것이당면과제중의하나였고,�이를위해서는국내에서수출가능성이있는상품을개발하는과

정이선행되어야했다.�게다가우리의수출상품은품질이나디자인이열악했을뿐만아니라상

품포장에있어서도가령수출용캔제품생산을위해서는캔을외국에서수입해야할정도로포

장기술수준이낮았고,�업계역시그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지못해서불량포장으로인한외국

바이어들의클레임도흔히볼수있었다.�

김기엽초대사장은이와같은상황을고려해정부의경제개발계획에「상품수출계획사업」으

로공사가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리고,�이업무를추진하고발전시킬조직으로

국내사업부 내에「상품계획과」를 발족시키는 한편 상품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상품관리 강좌,

상품포장에대한올바른지식을제고하기위한상품포장전시회,�포장관계자간담회등여러가

지사업을실행에옮겼다.

그러나 공산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는판단아래수출상품의품질,�포장디자인,�공업의장등의개선에관한

연구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게되었고,�그결과사장직속의자문전담기구

인「상품연구위원회」를발족시켰던것이다.

한편,�상품포장개선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는포장규격제정신청,�포장시찰단파견,�포장

강좌,�유관기관및업계와의간담회개최등여러사업이전개되었으나,�가장대표적인사업으로

궁핍의 시대＿021



는62년부터69년까지공사가직접주관한『상품포장전시회』를들수있을것이다.

62년 11월 26일 개막된제1회전시회는우수한해외상품포장을수집하여포장자재의질과

디자인등을우리의상품포장과비교함으로써국내수출업자에게의욕과자극을주려는데그

목적이있었다.�그러나62년당시에는해외조직망이뉴욕,�로스앤젤레스,�홍콩,�방콕4곳에불과

하여해외포장자료를수집하는데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해외포장자료는국내주재미군PX

나특정수입품판매소등을통해 706점을수집하고,�국내포장자료는국내포장자재생산업체

와일반수출업체로부터직접총341점을협조받았다.

이와더불어상품포장에대한새로운인식을일반업계에심어주기위해포장의장을현상모집

했는데,�총 114점의 응모작중에서 8점의당선작을포함한 80점의 우수응모작도이전시회에

진열하는한편,�서울대학교미술대학으로부터페이퍼백등30점을찬조출품받아함께전시했

다.�또한상품연구위원회가작성한58매의차트도전시회효과를높였다.

을지로 2가한일은행중부지점별관에 60여평을임차해막을올린이전시회에는박정희대

통령(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시찰하고,�전시기간도 5일을더연장했을정도로호평을

받았다.�또한이전시회는64년대구,�부산,�전주,�광주등4개지방도시에서개최되었을뿐만아

니라 67년에는서울국제포장전시회와부산국제포장전시회로발전하는계기가되었고,�68년

에는 포장전시회를 단일 품목 전시회와 통합하여 제3회 상공미전(商工美展)과 동시에 경복궁

미술관에서「제6회수출품디자인및포장전시회」란명칭으로개최되었다.

그러나 69년부터 한국포장기술협회와 한국수출포장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공사

는지금까지수행해온상품포장전시회사업을이들기관에이관하고,�필요할때포장자료를대

여해주는등간접적인지원을계속하였다.�아울러국내포장산업현황조사,�주요포장자재연

구,�국제포장관련세미나참가등상품포장개선지원사업은 69년이후「디자인포장센터」등외

부전문기관에이관되었기때문에중단되었다.�

06＿수출상품을발굴하라

상품계획과에서는상품연구위원회를활성화하기위해 63년부터각전문위원에게 30개품목

의상품디자인을별도로위촉하고,�접수된상품도안과전문위원의제작감독및지도에따라관

련업계가상품을제작하도록하였다.�업체로부터완성된시작품은제1회「수출상품디자인전

시회」(1963.12.5∼12.31)에 전시하는 한편 해외무역관에 보내서 거래성약을 유도하였는데,�이

사업은추후시장개척부의주요사업인‘특별거래알선업무’의효시가된셈이다.

참고로상품계획사업은 64년 10월 5일『수출센터』가개관됨에따라더욱활성화되었지만상

품연구위원회의활동은안팎의여건이변해점차전문화되기시작했고,�66년부터는연구의초



점이수출상품의규격을제정하기위한것으로바뀌었다.�또한 69년『디자인포장센터』등관련

민간기구가자체상품연구사업을추진함에따라공사는한차원높은상품개발업무를모색하게

되었는데,�70년 1월 15일조직개편에서는이같은여건을반영하여해외수출시장에대한조사

와마케팅까지를포괄하는상품연구를목적으로한『연구부』를발족시켰던것이다.

요컨대 60년대는상품개발과수출상품발굴이초미의관심사였다.�김정렴씨의회고를들어

보자.�

정부는 65년 7월수출특화산업으로 1차로 13개품목을선정했다.�즉국제분업상의우위,�국제수

지효과,�고용효과및타산업에대한파급효과를감안해서생사류·면직물·도자기제품·고무제

품·라디오및전기기기·어패류및양송이통조림·모제품·합판·의류·피혁제품·공예품·

잡화의 13개 품목을선정해서내자및외자,�그리고기술면에서중점지원하기로하고담당관을

임명하여현황및애로를파악하고문제점을해결하도록하였다.�이정책은크게주효하여그후

상당기간이들품목이우리나라주종수출산업으로발전되었으며타업종의수출공업화에도자신

을갖게되었다.�

KOTRA�수출진흥위원회 사무국은 65년 11월 발간한『수출특화산업 업종별 현황 조사』자료

머리말을통해서이점을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수출산업중에서국제교역상비교우위에있는산업으로써단위당수출실적이실현하는국제수지

효과와소득효과가상대적으로클뿐만아니라수출상품당수출실적이크거나또는앞으로크게

증대되리라고전망되는산업을「수출특화산업」으로선정하여정부의최대지원을집중적으로시

행함으로써수출증대와아울러경제성장을기하려는정부시책에따라지난7월상공부고시1995

호 및 상역고시(商易告示)�6호로써생사,�견직물,�도자기제품,�고무제품,�라디오및전기기기,�어

패류및양송이통조림,�모(毛)제품,�합판,�면직물,�의류,�피혁제품,�공예품(갈포벽지포함),�잡화류

(양식기류및가발등)�등13개업종을수출특화산업업종으로선정고시한바있다.

수출특화산업으로선정된 13개업종은중요수출품목으로서연도별로수출계획액의 4할이상을

차지하며앞으로정부의중점적지원에따라우리나라의수출증대에큰역할을하리라기대되는

바이다.

이번 KOTRA에서는 13개수출특화산업업종의효과적인육성을위한기초자료를조사하여발표

하고자업체와의간담회,�업체심방,�KOTRA�해외조사망의보고및기타자료를통해수집된자료

를총망라하여작성하기에이르렀다.

본자료는 13개수출특화산업업종에대한수출용규격및종류,�생산및수출개황,�그리고해외

시장규모등에대하여개괄적으로다루었고생산및수출상의문제점에중점을두고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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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수출제일주의의깃발

경제개발은의욕만으로되지않았다.�63년사업을한창추진하던참에돈이떨어졌다.�그해9

월말의달러보유고는고작 9,300만달러에불과했다.�사업추진에큰차질이빚어졌다.�마침내

사업축소작업이시작됐다.�연평균경제성장률도당초7.1%에서 5%로낮췄다.�뭔가돌파구가

필요한시점이었다.�이때대안으로대두된것이바로＜수출제일주의＞였다.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는 수입 대체전략이 수출 제일주의로 바뀐 배경을

좀더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는데,�그내용을정리하면이렇다.�

수입대체전략은세계적인조류였다.�대부분의신생개발도상국들은근대화를이루기위한수단

으로수입대체중심의공업화전략을추진했다.�세계은행같은국제기구와저명한학자들도후진

국의개발정책으로점진적인수입대체전략이최선이라고권유할정도였다.�한국도이범주를벗

어나기어려웠다.�(…)군사정부가서둘러마련한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는수입대체중심

의공업화프로그램이적극반영되었다.�(…)결국 제1차 5개년 계획을통한자립경제의달성은

실패로나타났고,�군사정부의첫작품인제1차5개년계획은중대한수정이불가피해졌다.�

실패는성공의어머니였다.�조기에수입대체전략을포기하고그대신수출주도전략을채택한것

이한국경제의하나의행운이었다.�64년을전후로한국의경제발전전략은수출주도형으로바

뀌기시작했다.�자립경제대신에대외지향공업화전략을채택한결과였다.�또한그것은낭만주

의에서현실주의로제자리를찾았다는신호였다.�64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박정희대통령은

수출진흥을위해전력질주할것을선언했다.�수출주도전략은노동집약산업과경공업육성및

수출제일주의로나타났다.

수출제일주의는일종의신앙이었다.�경제기획원과각경제부처는수출산업육성을위해가능한

모든수단을동원했다.�(…)수출지원책과동시에수출촉진을위한제도적인기반도정비되었다.

우선「수출목표제도」를들수있다.�이는수출실적을독려하는데이용되었다.�다음으로대한무역

진흥공사(KOTRA)의 해외 조직망의 확대를 통해 수출업자들의 해외 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토록

했다.�또한「수출의 날」을 제정하여 수출업자간의 실적 경쟁을 촉진하고,�실적이 우수한 회사의

대표에게는대통령이직접포상함으로써사회적인명예까지뒤따르도록했다.

재정경제부가발간한『경제백서1997』역시이를뒷받침하고있다.

특히64년을전후해채택된대외지향적수출진흥정책은,�그때까지국내시장에안주하고있던기업

들을해외시장에서외국기업과경쟁하도록유도함으로써우리기업들이좁은국내시장의한계를

극복하고선진기술및경영기법에눈뜨게하는계기를제공했다.�개발연대의제약여건을감안해추

진된정부주도형경제개발정책은우리나라가빈곤의악순환에서벗어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하지만정부는단순히투자에대한보증과감독을맡고수출을독려하는차원을넘어국민의자유

와권리를제한하는방향으로근대화를추진했다.�선(先)경제개발-후(後)민주화라는논리를내세

우며경제성장을위해민주주의를희생한개발정책은,�한편으로는국민들에게“우리도잘살수

있다”는자신감을심어주고가난을이땅에서몰아내는성과를올렸으나,�다른한편으로는정부

에대한국민의의존도를높이고정경유착과부정부패를조장하는부작용을야기했다.�특히 60년

대의경제성장덕분에민주체제의발전에필요한물적기반이형성되어가고있었음에도불구하

고,�72년에 유신체제를도입함으로써정치·경제체제의정상적인발전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

했다.

박대통령은수출에총력을기울이기시작했다.�수출총사령부가발족한것이다.�총사령관은

박정희대통령자신이었다.�64년부터우리나라의가장중요한국가시책은「수출제일주의」가되

었다.�박대통령은이해부터「수출제일주의」라는휘호를즐겨썼다.�수출을진흥시키는방법은

수출공업을육성시키는길밖에없었다.�그래서「공업입국」이라는휘호도썼다.�공업을육성시킴

으로써나라를부강하게한다는뜻이다.�그리고그해국가시책이「증산·수출·건설」로정해졌

다.�다음해도같은구호였고,�그다음해도똑같았다.�그길밖에없었으며,�1년에끝날일이아니

었기때문이다.�(오원철,�한국형경제건설)

수출첨병 KOTRA는날개를달았다.�그해들어본사기구는국내사업부를폐지하는대신전시

부와홍보부를신설해더욱공격적인자세를취했다.�또한도쿄,�사이공,�싱가포르,�자카르타 4

곳에무역관을설치하는한편테헤란,�이스탄불,�나이로비에시장조사원을파견했다.�8월 13일

에는본사를남대문로4가로옮겨남대문시대를열었고,�10월 5일에는KOTRA�수출전시관이개

관되었다.�전시관개관기념식에참석한박대통령은치사문에서「수출증대로자립경제이룩하

자」며이렇게당부했다.

친애하는국민여러분,�그리고여기를찾아주시는실업,�상공인,�산업전사여러분

희망에찬내일의조국건설을기약하면서나는새공화국의지표로자주,�자립,�번영을제시하고

국가와민족의총역량을자립경제건설에경주할것을다짐했습니다.

그와같은자립경제의기초를확립하는제일과제가바로수출진흥을통한외화의획득임은다시

말할나위조차없습니다.

더욱이지금의우리현실에서는「아껴쓰고,�더만들어서,�더많이벌어들이는일」이가장간절한

것입니다.그러기에 정부는 경제시책의 중요한 목표를 수출제일주의로 삼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도계속시책을통하여생산,�무역에종사하는여러분의사업을최선을다해보호육성하고해외로

진출하는길을여는데모든뒷받침을아끼지않을것을밝혀두는바입니다.

어려운여건과갖은역경속에서도수출증진을위해분투하는여러분의노고를치하하며여기에

(KOTRA�수출)전시관의발전,�그리고온국민의꾸준한노력과협조있기를당부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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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은 8월 중순에도 KOTRA�사옥을방문한적이있었다고한다.�다음은이심 OB

의말이다.

그날은오랜만에약혼녀와데이트약속을하고퇴근을서둘러빌딩계단을내려오고있었다.�순

간낯익은얼굴하나가내옆을스쳐지나갔다.�‘박대통령과너무닮았구나’라고생각하면서고개

를돌려그의얼굴을확인하려는순간위층으로사라졌다.�그사람은바로박정희대통령이었다.

박대통령의늦은시간의불시방문은그분특유의행동이었지만수출과관련된곳에는그뒤로도

계속되었다.�특히박대통령의KOTRA�방문은수시로이루어졌다.

08＿수출 1억달러달성의감격

64년 11월 30일.�드디어수출실적이 1억달러를돌파했다.�실로우리나라의무역사에새로운

장을여는가슴벅찬날이었다.�국민모두가한마음으로일궈낸땀방울의결정이었다.�그리고

이를기리기위해제1회「수출의날」이 12월 5일상공부주최,�KOTRA�주관으로광화문에위치

한시민회관(현세종문화회관자리)에서개최되었다.�김대식작사황문평작곡‘수출의노래’가

크게울려퍼졌다.

지혜와땀방울을함께쏟아서

모두가뛰어난우리제품을만들자,�보내자,�벌어들이자.

번영에의외길은수출뿐이다.�

일터마다거리마다넘치는활기늘어가는수출에커가는나라

이날영예의식산(殖産)포장을받은업체는삼호무역(주),�(주)천우사,�영풍상사(주),�동명목재

상사,�성창기업(주),�판본무역(주),�그리고 삼성물산(주)�7개였고,�한국합판협회,�대한방직협회,

한국해태수출조합,�한국생사수출조합이대통령표창을받았다.�

한편우리나라수출진흥을가장강력하고유효하게뒷받침한수출진흥책은 65년부터박대통

령이직접주재하는월례「수출진흥확대회의」였다.�통상에관계되는장관·업계대표·금융계

등유관기관대표들이참석하는이회의에서는월별·품목별·지역별수출동향을점검하고,�수

출증대를위한모든시책과업계의애로타개를논의하고,�유공자에대한격려와시상도하였다.

아울러진흥시책과애로타개등도매월그추진상황이점검·보고되기때문에수출진흥을위한

시책과제도가하나하나제도화·토착화되어갔다.�다음은김정렴씨의회고다.

「수출은국력의총화」라고갈파한박대통령의수출입국의굳은신념과박충훈상공부장관의「수

출제일주의」의기치아래정부·수출업계·지원유관기관의모든관련인원이일치단결하여지속



적으로 분발함으로써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수출신장의 원동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급속히증대된수출의대종은노동집약재로서우회생산과정의말단에위치한최종소

비재였으며최종소비재생산에소요되는원자재및중간제품과자본재및생산재를수입해서가

공·수출하는이른바‘가공무역형태’를벗어나지못했다.

수출진흥확대회의4)는매월대통령주재로정부와민간이모두참여하는자리였다.�65년부터

는청와대에서월례적으로개최되었고경제기획원·상공부등정부공무원뿐아니라민간업체

대표에게대통령이직접수출을독려하고점검하는기회로활용되었다.

09＿수출학교등수출인프라의구축

1년의계획은곡물을재배하는것이고(一年之計,�莫如樹穀),

10년의계획은나무를심는것이고(十年之計,�莫如樹木),

평생의계획은사람을키우는것이다(終身之計,�莫如樹人).

『관자(管子)』에나오는이명구에비추어보건대,�상공부고시 1995호 및상역고시 6호에의

거하여 수출특화산업으로 선정한 13개 업종은 첫 번째 구(句)인 곡물을 재배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KOTRA�수출진흥위원회 사무국은 업체와의 간담회,�업체 심방,

해외조직망의보고및자료를정리하여65년『수출특화산업업종별현황조사』를펴내게된다.�

그리고두번째구(句)에해당하는것은한국산업수출공단의발족과구로동수출공업단지및

마산수출자유지역조성이아닐까한다.�먼저 63년 10월 12일「한국산업수출공단」이발족하고,

64년 9월 14일 공포된 수출산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65년 3월 12일에는 국내 1호 공단인

「구로공단」(구로동 수출산업단지)�기공식이 거행되었다.�현재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일대 60만평에 65년부터 73년까지 3개단지로조성된이공단은정부의수출주도정책

에힘입어봉제,�가발,�완구등특히나이어린여공들의저임금에기초한노동집약적경공업이

터를잡아한때국내수출의 10%를차지하기도하는등 70년대고도성장의심장부구실을하였

다.�

한편경제기획원의수출자유지역설치구상은 70년 1월 1일 제정된수출자유지역설치법으

로구체화되어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한여러가지유인책을제시하였는데,�△세제혜

택,�△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쟁의의제한,�△ 자유지역내의수출용물품반입의비관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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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월례 경제동향보고 회의와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긴 가장 유력한 회의였다.�‘수출입국’혹은‘수출 드

라이브’로 표현되는 수출 주도형 발전전략을 상징하는 회의이기도 했다.�이 자리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지원정책에대해경제부처간에공동인식을갖게하고집행상황을점검하고독려하는주요한행사로자리잡게되었다.



그것이다.�그반면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물품이관세지역으로반입되는것은엄격히규제

하였다.�이 제도에 의하여「마산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어 수출진흥과 외자의 역기능 개선에

크게기여했다.

세 번째 구(句),�즉‘사람을키우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는‘무역전문가 양성의 산실’인

KOTRA�부설「수출학교」의설립이라할것이다.�65년 3월 22일문을연수출학교는그보다약 2

주전인 3월 5일청와대비서실회의에서「대통령지시각서제6호」에의거하여빛을보게되었

는데,�당시정부는수출확대의가장큰애로점으로해외세일즈와국제거래를담당할전문인력

의부족이었던만큼매우급작스럽게이루어진조치였다고한다.�

설립당시의교과과정은 KOTRA�소개,�무역실무개론,�무역관리제도,�외환제도,�신용장,�관세

제도,�해운업무,�해상보험,�보세가공제도,�수출원가계산,�지역별해외시장사정과무역업무연

습등으로구성되었고,�매일1시간씩무역영어과외강좌가열렸다.�

65년의 수료인원은 개교와 동시에 입교한 제1기 32명을 비롯하여 10개 기 540명에 달했는

데,�제3기까지는10일동안27∼36시간에걸쳐10과목내외의강좌에불과했으나제10기의경

우19일의강좌기간동안19개과목을93시간에걸쳐강의하였다.�또한지방에서도강좌를요청

하여부산에서는 7기 146명,�대구에서는 9기 128명을 배출하였다.�그러나이와같은단기교육

으로는소기의교육성과를거두기어려울뿐더러업계도교육과목의확대를요청하여 66년 제

13기부터는교육시간을 150시간으로늘리는한편입교지원자가몰려입교자격도규제하게되

었다.

67년에 들어서는 무역업무 종사자의 자격 규제문제가 논의되면서「무역사(貿易士)」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수출학교에 대한업계의 의존도가 높아졌기때문에 수용인원 30명을 60명으

로늘리고제17기부터는중앙공무원교육원의교실을할애받아사용하기도하였다.�나아가 69

년에는상공부공고로수출학교가무역에관한자격자양성기관으로지정됨과동시에교육시간

도 150시간 이상으로늘리고수료자격에출석률을포함시키는등교육의내실을다졌다.�이와

더불어수출학교수료자는무역거래법시행규칙에의한수출입허가상사에서 1년간근무한것

과동일한경력으로인정받게되는등명실상부한교육기관으로서의기틀을마련했다.

한편무역업무종사자의자격규제를통해서국제무역에적응할자질을배양하기위해무역에

관한 자격시험을 수출학교 주관으로 실시했는데,�68년 6월 23일 실시한 제1회 시험에서는

1,269명이지원하여 78명만이합격했다.�참고로한국초유의무역대학원이성균관대학교에설

립된해가71년 1월이었다.�

현재무역업계의중견관리들중무려1,500명이상이수출학교의교육과정을거친인재임을지금

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우리나라가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학교를 운영하

고있을때이웃나라일본에서는이런교육을전담하는곳이79년까지도없었다.�따라서현존하는



일본무역연구센터를창설할당시우리나라의수출학교교육과정을참조하기위해관계자가내

방하였고,�교육과정전부를복사해가는열의를보였었다.�그후일본하꼬네(相根)에「일본무역

연구센터」가오늘날까지활발하게운영되고있음을볼때공사부설수출학교의폐쇄는지나치게

졸속처리되지않았나생각된다.�

이해창 OB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즉,�『KOTRA�30년사』에서적은‘수출학교에대한소회’이

다.

수출학교는 81년까지는KOTRA�부설기관으로운영되었으나,�80년대에들어서면서무역업에

대한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82년부터 총무부내 수출학교 운영과로

축소되었다.�그리고 83년 4월 28일 제82기생 49명을배출하는것을끝으로설립이후총 5,205

명의무역전문인력을양성한성과를거둔채무역협회부설「무역연수원」으로기능을넘겨주게

되었다.

10＿월남파병과KOTRA

상품수출이 1억달러를돌파한사실이외에도 60년대중반까지역사적으로기록될만한사건

세 가지가 일어난다.�그 하나는 광원(鑛員)과 간호사가 서독으로 떠난‘해외인력수출’이다.�63

년 8월 8일 경제기획원장관 원용석은“우리나라 노동자 1,500명을 루르 탄광지대에 파견키로

서독정부와 합의하여 우선 1차로 500명을 뽑아 연내에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기획원은

수일내로전국에공모광고를내겠다면서근무조건을공개했는데,�월급은 162달러 50센트였다.

‘인텔리광부’‘신사광부’로불린파독(派獨)�광부1진 123명은 63년 12월 21일에어프랑스편

으로서독을향해떠났고,�77년까지파견된광원은모두7,936명에달했다.

한편 60년봄재독한국인이종수박사주선으로베를린감리교부녀선교회와프랑크푸르트

감리병원이한국간호학생두명을받아들인것이계기가되어 62년부터매년 20명정도의간호

학생들이독일에파견되었고,�서독마인츠대학병원이수길박사주선으로 66년 128명의 간호

사가서독에갔다.�그리고이들두민간인에의해시작된간호사들의서독취업사업은 69년부터

정부가해외개발공사를통해개입해77년까지1만371명의간호사가서독에취업한점이다.

두번째는우리나라건설사상최초로해외에진출했던사건이다.�현대건설은 65년 11월태국

에서독일·일본·네덜란드·프랑스·이탈리아등 16개나라 29개업체를물리치고태국파타

니-나라티왓고속도로건설공사를수주했다.�당시국가적인‘경사’로여겨졌던이공사는우리

나라건설용역의해외진출을알리는첫신호였기때문에,�태국에파견될현대기술진과근로자

들이김포공항을출발할때TV에서그실황을중계방송할정도로국민적인관심과기대를모았

다.�이공사는태국남부의파타니와나라티왓이라는도시를잇는총연장 98㎞의 2차선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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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설로써,�그때까지현대건설이경험해보지못한대형프로젝트였다.�

세번째사건은‘월남진출붐’이다.�정치적인평가와는별개로월남파병이한국경제에미친

영향은지대하여60년대고도성장의또다른원동력이되었고,�특히기술인력의월남진출은70

년대의중동진출로이어져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했다.�월남파병이벌어들인외화수입은

1966∼70년의 5년간대일본청구권자금보다많은총 6억 2,502만달러에달해경제개발의유

용한재원으로활용되었기때문이다.�참고로 65년부터 73년 철군까지 8년 5개월동안모두 31

만 2,000명의국군이월남전에참전했다.�

한국군의월남파병문제는 61년박정희최고회의의장과케네디미국대통령사이에처음거

론되었다.�그리고64년 9월 11일의무요원130명과태권도교관10명이월남(현베트남)에파견

된것을시작으로한국군은처음으로해외에군대를내보냈다.�64년 12월 28일브라운주한미

국대사가박정희대통령을방문하여한국군증파를요청했고,�이듬해인65년 3월비둘기부대가

파병되었다.�한국군의 파월이 본격화됨에 따라 월남과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대두되었고,�65년 5월 17일한·미정상회담에서박정희대통령은미국으로부터 1억

5,000만달러의차관과군사지원,�한국상품의대미국수출확대의약속을받아냈다.�

한편정부는 65년 6월 21일청와대에서있었던제2차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대월남수출진

흥본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고,�상공부장관 지시를 통해 같은 해 7월 1일자로 KOTRA에『대

(對)�월남수출진흥본부』를발족시켜곧바로사업을추진토록하였다.�이본부는당연히월남시

장진출의심화,�특히월남전의특수효과를최대한으로거둔다는데사업목표를두었고,�이를위

해월남시장에대한철저한조사·분석을최우선의사업방향으로설정했다.

본부설치와함께바로착수한조사사업은월남의무역·건설·용역등경제관련법령들중

우리 업계가 월남에 진출할 때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국내업계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법령번역사업’이었다.�64년 10월 5일개관한사이공(현호치민)�무역관을통해관련법령들을

긴급입수,�번역에손을대기시작했는데불어법령에익숙한사람이없어당초계획만큼일이

쉽지는 않았다.�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리말로 정리된 월남의 무역관계법령이

『월남의근황』책자에실려관련정부부처담당자들과월남진출을서두르고있던국내업계관

계자들에게 배포되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수출진흥본부에서 발간한 이 자료는

260여페이지에달하는월남수출지침서로써당시권당150원5)에유료판매되었다.

이 본부가추진했던또다른역점사업은파월한국장병에한국상품을확대공급하는것이었

는데,�그대표적인사례로‘K-Ration’공급을들수있을것이다.�연5만명에달하는주월한국군

장병들에게우리음식을공급함으로써이들의사기를진작시킬수있다는것과,�더욱이김치·

고추장등한국전통음식은우리의독점품목이될수있음에착안한것이었다.�본부는미국으로

부터공급되고있던전투식량(C-Ration)을대체하는K-Ration을개발토록하자는아이디어를정

부에건의하여 K-Ration이 탄생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이때김치통조림개발에나섰던업체



는시간이지나면서마늘조림,�깻잎조림까지통조림화하는데성공하여우리나라가가공식품을

해외에수출하기시작하는기반을닦았다고한다.�

또한국군파월을계기로국내업체들이월남에군납할수있게되었는데,�그첫케이스가국제

입찰에의한정글화였다.�우리나라의동신화학이월남정부가 65년실시한입찰에참가,�낙찰되

어 1차계약분으로정글화 27만여족(약 44만 달러)을납품하는성과를거두었던것이다.�또하

나의 중점사업은 AID자금에 의한 월남정부의 관수(官需)�구매입찰에 한국상품이 낙찰되도록

지원하고,�월남정부자체보유자금(GUN�자금)�수입대상민수(民需)�품목을한국으로수입전환

하도록추진하는것이었다.�다음은장재균OB의말이다.

한번은월남수도국에서수도미터(Water�Meter)�입찰이있었는데,�그규모가약 30만달러에달하

는 당시로서는 큰 건이었다.�입찰서류를 받아 검토해보니 품질수준은‘Muller�in�U.S.A.�or

Equivalent’로되어있었다.�국내수도미터제조업체인마포산업은수출을한번도한적이없었다.

그러니 Muller사의기술수준을알리가없으며당연히수출가격산출도불가능한실정이었기때

문에본부는뉴욕무역관과시카고무역관에Muller사를찾아수도미터카탈로그를긴급입수토록

지시해이를참고로샘플을신규로제작하여입찰에응했다.�개찰결과한국이최저가입찰업체로

판명되었으나,�미국 Muller사의 장장 6개월에 걸친 방해공작으로 결국 수출까지는 이르지 못했

다.�그러나마포산업은미국 AID측의 3회에걸친성능시험과공장설비보완을통하여품질이우

수한수도미터를제작할수있게되었고,�그결과국내보급은물론제3국으로수출하기에이르렀

다.

본부를 통해 KOTRA가 이루었던 성과 가운데 또 다른 예로써 인견사 수출을 성사시킨 것을

들수있다.�즉월남정부의자체보유자금으로수입하는품목가운데일본이독점공급하다시피

했던인견사6)의수입자금을AID자금으로전환하도록월남정부와AID측에교섭하여이를실현

시킴으로써 P.D�31국가중유일한인견사생산국인우리나라가독점공급하도록지원,�국내제

조업체인흥한화섬을육성시키는데크게기여한것이다.�이인견사의독점공급은추후나일론

사(絲)와폴리에스터사(絲)에있어서도일본과경쟁하여월남에수출할수있는기반이되기도

했다.

한편월남시장진출확대의일환으로당시추진하였던사업중하나는「주월한국보세창고」운

영사업이있다.�66년과 67년에는주월미군이급격히증원되었으나,�월남현지에는각종군수물

자가부족하여미군당국은필요한물자를항공편으로싱가포르와홍콩등지에서긴급히구매하

고있는실정이었다.�이에본부는월남내에보세창고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여정부에정책

건의를하게되었고,�그결과 67년 6월수도사이공(현호치민)�근교에한국의보세창고가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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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65년 1,000원은 96년 20,000원에해당

6)�월남여성전통의류인‘아오자이’원단소재용



서게되었다.�당시월남내보세창고설치에따르는부지확보와창고건물건설을삼환기업이맡

았는데,�이는국내건설업체로서는제1호로해외건설공사에진출한케이스이기도하다.

이처럼월남전초기의특수상황에맞추어긴급설치된대월남수출진흥본부는 69년 2월 1일

해체될때까지우리의중요한시장이었던월남시장진출을효율적이고전략적으로추진하는여

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담반으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발휘했던것이다.�

11＿전시·홍보의산파역을맡다

우리나라가국제박람회에첫선을보인것은콜롬버스의미대륙발견 400주년을기념하기위

해 1893년(고종 30년)�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미국에서개최된『시카고세계박람회』이다.

정경원한국관관장과수행원 2명,�그리고악사 10명과함께참가한이박람회에우리나라는조

복,�돗자리,�저포,�궁시(弓矢),�가마,�갑옷등을출품하였고,�부채와여자장식주머니와궁시는직

매하였다.�이후 1900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참가하기도하였으나,�국제박람회참가활동이본격

화된것은1963년개최된『시카고국제박람회』부터였다.

이듬해인 64년 4월부터 65년 4월까지 1년간 열린『뉴욕박람회(New�York�World’s�Fair)』에

참가할 때는 김중업(金重業)씨와 미국인 Mr.�Walter�Dorwin�Teague가 한국관을 합동설계하고

W.�J.�Barney사가건축을맡았는데,�한국관규모는대지면적약653평에본관약 140평,�별관약

242평이었으며본관에는전시장과직매장이,�별관에는식당이들어섰다.�

약 74평의 전시장은 상품과 문화와 사진 코너로 꾸며진 가운데,�상품전시장에는 나전칠기

류·공예품·귀금속·인조진주·장신구·인형과 같은 잡제품을 비롯하여 식료품 및 음료,�고

무포화및인삼가공품,�유리및도기류등총3,396점을전시하였다.�당시의관람객들로부터큰

반응을보였던품목은촛대·재털이·벽걸이등진유제품,�탁자·문갑등나전칠기,�인형,�석조

및 목각 공예품,�트랜지스터 라디오 등이었다고『뉴욕세계박람회 참가 종합보고서』는 기록했

다.

67년에는「인간과그의세계(Man�and�His�World)」를주제로내건『몬트리얼 EXPO�‘67』에국

위선양,�수출시장확대,�선진국으로의도약준비라는목적으로참가하였다.�한국관은「인간과

손(Man�and�His�Hand)」이란자체테마를선정하고,�약130평규모의목조단층으로건축했는데,

설계는김수근(金壽根)씨와미국인Mr.�Mark�Belanger가맡았다.「한국의날」행사를위해우리나

라 측에서는 최두선 특사와 아리랑 예술단(김생려씨 지휘)이 파견될 정도로 관심이 컸다.

KOTRA가세계박람회기구(BIE)�공인박람회인여기에처음참가하면서얻게된여러경험은이

후KOTRA의EXPO�참가업무에많은도움을주었다고한다.



67년 7월 18일KOTRA-JETRO(일본무역진흥회)간업무제휴협정을체결하고,�그해11월에는

처음으로정기협의회를갖는자리에서상호무역증진을위한협력체제를갖출수있는협정서

에 서명함으로써 한·일간의 무역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특히 60년만하더라도

4,903만달러에불과하던대일무역수지적자폭이해를거듭하면서확대됨에따라KOTRA는대

응책을 모색하게되었는데,�그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의하나가 일본에서의 순회『한국물산전』

이었다.�

세일즈맨단은 68년 5월 29일서울을출발하여 7월 17일까지 50여일동안도쿄,�나고야,�오사

카,�후쿠오카,�삿포로 5개도시를순회하면서한국상품전을개최하였다.�이를통해한국상품에

대한 현지 수입업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이거니와 일본지역에 대한

세일즈맨단 파견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거래성립 175건에 1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실

적을올리는성과를거두었다.

KOTRA는이와같은굵직한해외행사이외에도 63년 6월의시카고국제박람회참가이후 70

년까지 크고 작은 47개의 국제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20개의 해외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구촌에우리나라상품을소개하고국가를홍보했다.�여기서빠트릴수없는것이선전책자와

영화이다.�예를들면KOTRA는 63년시카고국제박람회에서사용하기위해우리수출상품의종

합선전책자인『Products�of�Korea』를,�그리고서베를린산업박람회용으로『Developing�Korea�&

Exports』를 각각제작했다.�또한 60년대에제작된선전용영화도 7편에달했는데,�특히최초로

제작한영화인『Korea�in�Progress』를위해서는영화제작위원회가구성되고사계의권위자인이

진섭(李眞燮)씨를자문역으로위촉할정도였다.

한편나라안에서는 68년 9월 9일 일요일오전 10시를기해역사적인『제1회 한국무역박람

회』가막을올렸다.�서울영등포구구로동에있는5만2천평대지위에27개의주판알을꿰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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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테이프커팅(1968.9)



네그루의상징탑이 16개의리본을펄럭인가운데한국의수출산업에새로운도약대를세우는

팡파르가울려퍼졌다.�개막하루전날에는박람회개막식을알리려고서울시내모든노선에꽃

전차를운행하고밤에는남산에서불꽃놀이를했던터였다.�

「내일을위한번영의광장」이란주제로 9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42일간열린한국무역박

람회는 301개 국내기업과 10개국 101개 해외기업이 참가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60년대 이후

성장해온우리의산업진흥상과한국경제발전상의진면목을해외에과시하여국위를널리선양

하고,�국내실업인들에게는외국의메이커들이자신있게출품한상품들을비교해보면서견문

을넓힘과동시에국제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었다.�전시관은

국내업종관,�정부관,�외국관,�미국원자력관으로나뉘어졌으며,�국내업체중금성사,�낙희화학,

동신화학등9개업체는독립관으로참가했다.�

68년 1월하순처음으로이박람회와인연을맺게된곽의순OB의말에의하면,�이박람회개

최에대해관심있는몇몇인사들은박람회규모와그준비기간을비교하여보고상당한우려와

회의를표명했다고한다.�그러나박대통령의지대한관심속에정부당국의적극적인지원과유

관기관의협조,�그리고기타사회단체의성원에힘입어차질없이개막될수있었다고한다.�

KOTRA�27개전해외조직망의맹렬한유치활동을통해 40여개국가에서 1천8백여명의바

이어가방한함으로써당초의거래알선목표1천여만달러를훌쩍넘겨2천만달러를기록했다.

특히이박람회의거래를계기로국내생산업계에서는‘규모의경제’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을

뿐만아니라홀치기제품,�스웨터,�생사등섬유직물및의류가주종수출상품으로완전히자리

를잡게되었다.�이박람회를주관한KOTRA는폐막후대통령단체표창을받았다.

12＿<60년대를넘기면서>�가발수출소사(小史)

2001년우리나라의 10대수출품목은반도체,�자동차,�컴퓨터,�무선통신기기,�선박,�석유화학,

철판,�의류,�가정용기기,�인조장섬유 직물이었다.�달리 말하여 철광석(Iron�ore),�중석광

(Tungsten�ore),�생사(Raw�silk),�무연탄(Anthracite�coal),�건오징어(Dried�cuttlefish)가 우리나라 5

대수출품목이었던40년전과비교하면그야말로격세지감이다.

61년에는 이외에도 건해태(Laver,�dried),�합판(Plyood),�인삼제품(Ginseng�&�Ginseng

products),�조화(Artificial�flower),�고무화,�갈포벽지(Grass-cloth�wall�paper)�등이 수출되었고,�라

디오(Radio)·직물 의류(Clothes)·타이어튜브는 62년,�어망(Fishing�nets)은 63년,�혁화

(Footwear,�leather)·고무벨트·가발(Wigs)은 64년부터수출대열에뛰어들었을정도로우리나

라의수출품목은빈약했던것이다.

70년이되면우리나라의수출품목 5걸중에철광석만겨우명맥을유지하고섬유류,�합판,�가



발,�전자제품으로물갈이하게되는데,�다른 4개품목과는달리 64년부터개미들에의해비약적

인수출신장을거듭하여수출실적 3위를 마크한가발수출소사(小史)는 우리나라수출사의한

페이지를기록하고도족히남을것이다.�

먼저KOTRA�조사부가66년펴낸『한국의수출상품』을열어보자.

가발은인모(人毛)를 수집하여이를정모(整毛)·세탁·탈색·염색등의과정을거친다음모자

형의그물에꿰매는간단한공정에의해생산되고있으므로지극히노동집약적이며또한중소기

업형태로경영되고있다.�현재해외의가발수요는확실하여인기품목으로등장하고있기때문에

기존의소수업자는기득권을유지하고자그들의생산기술및해외판로의공개를극히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은 집계가 불가능한 상태인바 수출실적으로 추정할

수밖에없다.

64년의수출실적은 13만3천달러로서미국,�일본,�영국등지로수출되었다.�65년 10월말현재미

국,�영국,�호주,�일본,�스위스,�불란서등으로 120만5천달러를수출했다.�미국의수입이총수출액

의약 97%를점하고있다.�수출상사로는서울통상주식회사,�반도상사와그외 2∼3개상사가있

는데,�서울통상이총수출액의약95%�이상을점하고있으므로현재는거의독점적지위를차지하

고있다.

우리나라가발의주요경쟁상대국은일본으로,�일본은연간약 130만달러정도를미국에수출하

고있다.�일본가발은품질면에서한국제보다약간우수하기는하지만한국은일본과의경쟁이가

능하며또한인모(人毛)�수집면에있어서도인모수입의 50%�이상을한국에의존해왔던일본으

로써는한국이직접가발을제조수출하게됨으로써큰타격을받고있다.

60년대중반이후한국의주요수출전략상품은가발이었다.�이한국산가발이미국시장에처

음으로등장한것은63년경이었으나본격적으로진출하게된것은66년이다.�이후74년가발경

기가쇠퇴할시기까지의약8∼9년간은한국인의가발이미국시장을석권하던「가발의황금시

대」였다.

가발은처음에는유태인의전용취급상품이었다.�소수유태인정통그룹은그들의종교적이

유에서삭발을하고인모로된가발을착용했다.�또한유럽에서는 15세기이후일종의귀족계급

의권위와사치,�허영을충족시키는패션으로써호화스럽게가공된가발이유행하였으며,�이러

한전통은오늘의영국귀족계급과법관및국회의원들에게까지계속되고있다.�그후금세기까

지도미국과유럽에서는주로유럽계백인들을상대로고가의인모가발이고급패션상품으로써

제조·유통되고있다.

초기한국의대미수출가발상품은아시아인의인모를그원료로하는고가의제품들이었으

나미국에서유통되던고급가발은주로유럽인의인모를주원료로사용한것들이었다.�그런데

유럽인의인모는자연스러운웨이브를가진부드럽고색상이좋은가공에유리한원료들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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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리카락자체의인성이약하여가공과정에서마모·손상될수있는결점을가지고있었을

뿐만아니라,�유통과정과보관·사용과정에서변형되고파손되기쉽다는약점을동시에가지고

있었다.�

이에비해한국을비롯한아시아에서아시아인의인모를원료로미국시장에상륙한가발제품

은원료구득과정이유럽보다용이하고,�원료비역시유럽제인모제품들보다저렴하였을뿐만

아니라,�가공과제조과정에있어서도한국등의값싼노동력을그근간으로하여인건비역시저

렴하였기때문에가격경쟁에있어서유럽산이나미국산제품들에비해월등한경쟁력을갖추고

있었다.

한국인등아시아인의인모를구입,�화학가공처리를통하여웨이브를만들고착색,�유럽계백

인들의것과유사한색상과디자인을한이제품들은초기에는주로유태인수입업자혹은미국

인무역상들뿐만아니라일본인이경영하던「머큐리트레이딩」·「마스터트레이딩」등의업체

를통해미국에수출되어미국가발시장에파고들기시작했다.�그러나인모가발은그공급이무

한정가능한상품이아니었기때문에그의원료조달및생산단가의인하에한계가있었고,�따

라서공급자측에서의물량공급도원료구입상의어려움때문에일정규모이상을넘어설수없

는근본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이러던차에석유화학합성제품을인모대신에사용한‘인조(人造)�가발’의탄생은가발수요

를폭발적으로증가시켜가발경기의활황을만든가장큰요인이되었다.�60년대초반일본의

화학제품제조회사인카네보후지사는일정한화학적연쇄반응과그의공업적처리공정을거쳐

인모와극히유사한‘화학적인조항성머리카락’의원료를제조하는데성공했는데,�‘카네카롱’

이라불린이화학제품의개발이기존가발업계를그기초부터개편시킬수있는혁신적변화의

계기가된것이었다.

한국의가발업계는일본의카네보후지사에서카네카롱을대량으로주문수입하여이를원료

로인조가발생산에착수했고,�정부역시1960년대말가발을수출전략상품으로선정하여수출

을위한원료수입등에있어서관세면제등세제상의혜택을주는한편,�수출촉진특별금융정

책을통하여가발업계의수출의욕을고취시켰다.�뿐만아니라가발업계의생산설비확충을위

한 금융상의 혜택을 주어 가발업계의 생산의욕을 더욱 북돋아 줌으로써 동서양행,�YH�무역,

DANA�International,�정풍실업,�대하물산,�YB�리그,�동화통상등카네카롱계의합성원사를원료

로한가발생산업체가 1960년말약 35개에달하게되었고,�가발수출은한국의전체수출상품

가운데단일품목으로서는수출금액에있어서수위를차지하게되었다.

이러한기류를타고65년을전후해미국뉴욕지역에는한국인이설립한한국산인조가발수

입및도매업체들이등장했다.�당시의대표적인가발수입업체들을보면,�장용호OB에의해설

립된「YH�Trading」7)을 비롯하여가발업체의마지막후발주자들인박지원씨(현 대통령비서실

장)의「델리패션」,�곽일영씨의「이스코(ESCO)」,�구영범씨의「보양상사」등이었다.�특히장용호



OB는최초로한국에가발생산공장도설립하며인조가발을본격적으로수입해서판매한회사

이나끝이좋지않았다.�

한편과거고가의인모가발의주요구매자는유럽계백인을중심으로한중·상류이상의소

비자들이었다.�그러다한국산인모가발등이미국시장에뛰어들면서그공급이확대되고가격

도하락하여중류백인들을중심으로그수요가더욱확대되고소비자층이확산되기시작했을

뿐만아니라나중에는미국사회의소득구조에있어서중·하류의계층을형성하고있던‘흑인’

계층까지인조가발의새로운소비자들로등장했다.

가발경기가이와같이 71년에서 74년에이르는기간동안전성기를맞이함에따라뉴욕의브

로드웨이를중심으로한지역에만도 30개가넘는한국가발업체들이하루가다르게사업을확

장하게되었고,�돈벌이도그어느때보다쉽게할수있었다.�그러나1973년의제1차오일쇼크를

전후하여가발경기는내리막길로접어들게되었다.�게다가가발시장의유통구조가교란되고

가격구조가붕괴된것은가발경기를쇠퇴하게한가장큰요인으로꼽힐수있다.�외부적여건의

변화와그에대한가발업계의적응과정상의문제점도발생했다.

가발이란 상품은 그 자체가 매우 유행에 민감한 Fashion�item이었다.�1960년대 중반 한국산

가발이미국시장에상륙한이래폭발적인인기를끌게되면서수요가급증한것은흑인고객을

가발의소비자로확보할수있었기때문이다.�선천적으로심한곱슬머리의흑인들은헤어스타

일의선택에굉장한제한이있기때문에여러종류의모자를이용해자신들의머리스타일을바

꾸곤했는데,�이러한흑인들에게여러가지색상과다양한스타일의가발을싼가격에공급하게

된것이다.�그러나한국의가발업체들은엄청나게늘어난가발수요의물량공급에만지나치게

의존하여새로운가발상품을개발하고연구하는데등한시한결정적과오를범하고말았다.�

이외에도시장확보의제한성이었다.�물론일부가발관련업체는미국의유수한일류백화점

들에 Concession형식의판매망을확보하거나대규모판매조직을가진소매체인스토어에가발

을공급함으로써미국내에서의시장다변화에어느정도성공한예가있다.�그렇지만대부분의

가발업체들은자신의주요소비층을흑인고객에게한정시켜버리는과오를남기게되었다고뉴

욕한인경제인협회가펴낸『뉴욕경협10년사』에서는적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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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YH무역주식회사」는가발업체로써 66년 1월자본금 1백만원과 10명의종업원으로시작했다.�70년에는종업원이 4천여명으로국내

최대가발업체로성장한가운데수출실적 1백만 달러를달성하여국내수출순위 15위를 기록했으며,�대통령표창동탑산업훈장을받기

도했다.�그러나 74년이후사세는급속도로기울어졌고 79년 4월에는드디어폐업을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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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차하는명암

1970.03.17 정인숙여인피살사건

1970.04.01 포항종합제철(posco)�기공

1970.04.08 서울마포구와우아파트붕괴사건

1970.07.07 경부고속도로개통

김지하의담시「오적」필화사건첫공판

1970.09.29 신민당전당대회대통령후보에김대중씨지명

1970.11.13 평화시장노동자전태일분신자살사건

불타는몸으로전태일은사람들이아직많이서성거리고있는국민은행앞으로뛰어나갔다.�『근

로기준법을준수하라!』『우리는기계가아니다.�일요일을쉬게하라!』『노동자들을혹사하지말라!』

그는몇마디의구호를짐승의소리처럼외치다가그자리에쓰러졌다.�(…)불길이꺼지고잠시후

그는다시일어났다.�그리고는또다시외쳤다.�『내죽음을헛되이하지말라!』

조영래,�『전태일평전』

눈을나라밖으로돌려보자.

60년대미국주도의 IMF-GATT�체제가지향하는자유무역의기조가지속되면서세계경제는

대호황을누렸다.�그결과세계무역량은 60년대에비해 2배이상급증했다.�세계시장은수출

위주의경제정책이정착될수있는좋은기회를마련해주었다.�한국등개발도상국이수출확대

를꾀한다고해도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규모가워낙작아이에대한저항도적었다.�그러나

70년대들어미국등선진국들이심각한경기침체를겪으면서사정이돌변했다.�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물가와 임금은 급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도래한 것이

다.�선진국가운데에서도미국의경제적위상약화가가장뚜렷했다.

그러자적어도73년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새로운현상이세계각국을위협하기전까지미국

의 경제력과 함께 세계경제의 기본 시스템으로 작동해온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 즉「포드주의

(Fordism)」생산방식에회의가생겼다.�그리고이때각광을받은것이이미 60년대부터일본의

토요다자동차회사가선택하기시작한것으로다양한제품을조금씩생산하는‘다품종소량생

산방식’즉「토요타주의(Toyotaism)」였다.�요컨대‘토요타주의’는전후(戰後)�세계의생산방식

으로인정된미국의‘포드주의’,�즉동일한규격의제품을대량생산·대량소비하는방식을바

꾼것이었다.

좀더세밀하게살펴보면 60년대독일과일본의추격을방어하던미국은 70년대들어국제시

장에서영원하고도완전한경쟁우위를더이상유지할수없게되었다.�미국은1945년세계공업

생산의 62%를차지했지만 70년에는 40%대로하락했고,�수출역시전세계시장의 3분의 1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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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있었으나 70년에는 17.4%로 떨어지면서 세계공업제품수출의 18.1%을 수출한 독일에

선두자리를넘겨주어야했다.

미국은 71년 1888년 이후 83년 만에처음으로 23억 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다.�독일

과일본의추격으로미국의무역수지가적신호를보내자닉슨대통령은71년 8월‘경제긴급조

치’를발표했는데,�그주요골자는달러화의금태환정지,�대외경제협력자금등의삭감,�10%�수

입과징금부과등미국의달러화방어와EC�및일본에대한미국산업보호조치등이었다.�이로

써제2차세계대전이후지속되어온 IMF-GATT�체제는약화되었고,�새로운보호무역주의시대

가개막되었던것이다.

이와같은외적환경의변화속에서우리나라의 70년대개발정책은본격적인수출주도성장

정책과중공업화정책추진으로특징지어진다.�정부는철강·기계·전자·조선·석유화학·비

철금속등6개업종을중화학공업육성업종으로지정하고,�각사업별로가장적합하고효율적인

입지를선정해대규모콤비나트를건설해나갔다.�이에따라여천지역에종합화학단지가들어선

것을비롯해,�온산에비철금속단지,�구미에전자공업단지가들어섰다.

아울러이러한정부의정책에발맞추어기업들도대형화·국제화·다변화의길을걷게됐다.

국내적으로는내수시장을개발하고중화학공업을추진하는데열중했으며,�해외에서는수출시

장과중동건설시장진출로사업을확대해나갔다.�중화학공업을본격적으로추진함에따라전자

산업이괄목할만한성장을보였으며,�석유·화학·조선·기계등의분야에도기업들의방대한

투자가이어졌다.�그결과 70년대후반에는단일업종으로대규모기업이등장했으며,�기업군으

로써도크게성장했다.

요컨대우리는70년대의우리나라경제의특성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국제경제동향에민감하고심각한영향을받는대외의존적인경제구조로급속히변화

해갔다.�수출주도에의한고도성장의결과GNP의수출의존도가 1970년의15.7%에서 1979년에

는 32%로 2배이상높아졌으며,�수입유발적인수출구조로인해수입의존도가현저하게높아짐

에따라전체무역의존도는70%로높아졌다.

둘째,�우리경제의이러한구조변화는불확실성이증대해가는국제경제환경변화속에추진

됐다.�60년대말부터등장한달러의신뢰위기로브레턴우즈(Bretton-Woods)�체제의붕괴를가

져왔으며,�1973년의제1차오일쇼크로세계경제가스태그플레이션에빠져드는한편,�자원내셔

널리즘을 팽배시켰다.�이에 따라 선진제국의 인플레를 만연시켰으며,�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의강화라는결과를초래했다.�이러한국제환경속에서도우리의경제는고도성장을지속함에

따라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신흥공업국가군(NICs：Newly�Industrializing�Countries)’이란 새

로운구분을적용받고개방압력과수입규제의증대에직면하기시작했다.

셋째,�고도성장의이면에부작용이누적되어갔는데,�이는 70년대말부터우리경제의지속적

인안정을위협하는중대한요소가되었다.�수출의급신장과중동건설붐을배경으로한호경기



는부동산투자를비롯한비합리적인경제행위의만연과같은‘프리미엄경제’의부작용을수반

했다.�또79년의제2차오일쇼크와더불어중화학공업전반의부실화문제가노출되기도했다.

한편,�70년대의 문턱에 들어서기 직전인 69년 2월 중순경 KOTRA에「장기 수출계획(안)」을

수립하라는업무가떨어졌다.�따라서청와대의지시에의해경제기획원이 KOTRA에시안작성

을요구한이작업을위해조사부내에는특별작업반이구성되었다.�당시이작업반의한사람으

로참여했던김봉한OB의말을들어보도록하자.

이와같은작업은 KOTRA로서는처음이고국내어느기관이나연구소도이런연구를해본경험

이없었기때문에수소문하여미국에서계량경제학분야에서학위를하고서강대에봉직하던김

만제박사를자문교수로모셨다.�소형전자계산기가보급되지않아일제수동계산기를동원하여

손에물집이생기도록계산작업을했다.�시행착오와우여곡절을겪으면서종합보고서를작성,�상

공부를경유하여청와대에보고해매우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그러나좀더시간을가지고전문

적인연구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장기적인수출계획을짜라는지시와더불어당초의대상기간

인 1970년∼1976년을 80년까지확대하고수출목표를좀더의욕적으로증가설정해보라는지시

가시달되었다.

상공부는그당시서울대학교내에신설된한국무역연구소에이를연구프로젝트로의뢰하였고,�약

6개여월동안품목별산술적인계산치가집계되어시안보고서가상공부에제출되었다.�그러나상

공부는작업과정과내용상의미비점을들어이를백지화하고,�70년8월1일이작업을다시그해2

월신설된KOTRA�연구부품목담당자들로하여금품목별로장기수출계획치를산정하도록의뢰하

였다.�이에다시특별반을편성작업하여상공부에제출하였고,�상공부는이계획(안)을 2월 23일

개최된청와대수출진흥확대회의에보고,�이를우리나라수출의장기계획으로확정하게되었다.

60년대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품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립된 이 장기 수출계획은 그러나

국내외수출여건및환경변화로다시손질하여 72년상공부주도하에「1980년 100억달러수출

계획」이라는당시로서는대단히의욕적이고획기적인수출목표를설정하게되었으며,�이는 72

년 11월 30일제9회수출의날기념식대통령치사에서선언한후 12월 28일 청와대수출진흥

확대회의보고를통해확정하였던것이다.

02＿무역정보센터의골격을세우다

키가크고몸이불어나면그에맞는옷으로갈아입는다.�62년 4부 1실 12개과에해외와국내

에각각4개와1개의무역관을두었던KOTRA�조직은우리나라의수출업체수가늘고수출규모

가 10억달러의고지를향해질주하면서확대를거듭해 70년 2월 7일조직개편에서는 7부 1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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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실 26과에해외조직망수는 34개국 42개로변모했다.�그리고이조직개편에서는특히「수

출정보센터」와「연구부」발족이하이라이트였다.

수출정보센터의탄생은이낙선상공부장관의주도로이루어졌다.�69년신임이낙선상공부장

관은 KOTRA를 초도순시하는자리에서모든해외시장정보의일괄서비스기능을수행할전담

창구의 운영과 우리나라 수출 및 수출가능 상품을 발굴개발하고 이의 수출산업화방안을 연구

분석하는부서의창설을검토하도록지시하였던것이다.

수출정보센터가70년 1월 15일이장관의정식설립허가를얻어2월 1일종로구중학동한국

일보사신관에총 700여평규모의크기로문을열었다.�이센터는자료실과서고 80평,�열람실

70평,�카탈로그및디자인코너100평,�기타사무실과강당등으로꾸며졌는데,�개관식에는박대

통령이참석하여테이프컷팅을할정도로큰기대를모았으며,�학교와유관기관의견학코스가

될정도였다.��

이센터는조직상으로는지역조사를담당하는「조사부」와신설된「연구부」,�그리고「수출정

보센터운영부」등 3개부서를지칭하였다.�그러나일반적으로는조사부가빠지고,�상공부장관

의직접감독하에운영된연구부와수출정보센터운영부만을지칭하는것이통례였다.�그리고

세부조직은수출정보센터운영부에무역도서관을확대개편한자료실과정보서비스실,�출판실,

선적상담실이설치되었고연구부는연구1,�2,�3실로운영되었다.�

특히후일상품정보(조사)부의모체가된연구부는이낙선상공장관시절파격적이고획기적

인조직으로움직였던만큼일화도적지않게뿌렸다.�KOTRA는연구부를위해3년이상인사회

경력자를우선하여공채시험을통해60명의요원을채용했다.�연구 1실에서는일차산품,�제2실

에서는중화학제품,�그리고제3실에서는경공업제품을전담하였는데각실의장은부장급으로

임명하였고,�연구부부장은조사담당이사가겸임할정도로위상이높았다.�뿐만아니라품목담

당자에게는「상공부장관위촉수출상품연구원」이라는기다란타이틀을부여했다.�이로써우리

나라에서는처음으로수출상품에대한전문조사연구가시작되었던것이다.

다음은최현순OB의회고담이다.

품목담당자는담당품목을중심으로이미수출하고있거나새로수출하려는상품에대한생산과

수출상의제반문제점및대책을연구하고,�각종수출지원제도의개선방안과해외시장개척방안

을검토하여그결과를매달한차례씩상공부장관에게직접보고했다.�장관은건의내용이미흡하

다고생각되면도중하차시키는사례도비일비재하여담당자를긴장시키기도하였다.�그러나관

계기관에건의하여문제점을해결하는등수출업계에실질적인도움을주었기때문에보람도있

었고,�폼도잡을수있었다.�보통아침 7시부터시작된발표회에는상공부에서이낙선장관을비

롯하여차관,�상역국장,�통상진흥관등이만사제쳐놓고참석했는데품목담당자들이 1회 1건의

무적으로발표해야했기때문에발표가길어질때는설농탕을단체로주문해먹기도했다.



발표된보고가운데많은내용은「청와대

수출진흥 확대회의」에 보고되고 정책에 반

영된한편실제상품화되고수출까지이어진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개껌(Dog�Chewing-

gum),�종이등(燈),�조립식인형케이스,�팬티

호스,�뱀가죽,�애자(碍子),�쥐모피코트등이

그예라고최현순OB는덧붙인다.

한편 70년 제7차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장관은“국민의 수출에 대한 참여의

식을높이고국민모두의지혜를모아수출확대를기한다”는취지아래「아이디어뱅크」의설립

을보고하고,�이를연구부에서수행하도록했다.�이에KOTRA는그해 9월 1일연구부제3실이

아이디어 뱅크를 관장토록 했는데,�응모대상 아이디어는 △새로운 수출상품의 개발,�△수출입

제도및절차개선방안,�△품질·포장·디자인등의개선방안,�△외화가득률제고방안,�△해외

시장 개척방안,�△수출신용의 제고방안,�△수출질서 확립방안 등이었다.�심사위원회(위원장：

상공부상역차관보)의엄격한심사를거쳐입상한아이디어에대해서는상금을수여했고,�당시

MBC의인기프로인「모닝쇼」의고정칼럼이되기도했으며,�「수출백과」,�「이런상품도수출할수

있다」,�「이색수출상품」등의자료로발간되어애독되기도했다.�70년부터76년까지응모된아이

디어건수는총3,620건에달했는데,�이중313건이입상작으로뽑혔다.

한편수출정보센터는73년디자인관리실이전시부로,�선적상담실업무가정보서비스실로각

각이관되고,�정보관리실이신설됨으로써재정비되었다.�그후 75년에는 수출정보센터가해체

되는대신시장정보부와상품정보부를묶는「무역정보센터」가발족했는데,�이때시장정보부에

는 국제경제과가 신설되어 세계경제동향과 선진국의 통상정책,�국제기구 및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상품정보부에는자원과를두어국제원자재수급동향등을본격적으로다루게되었다.�그

리고 76년에는 다시 종래 수출정보센터 기능을 갖고 있는 정보관리부가 설치되어 무역정보의

체계적인관리를위한전산화작업에착수하는한편,�조사의양대산맥을이룬지역조사부·상

품조사부와유기적인관계를맺으면서무역정보센터의주요부서가되었다.

03＿1972년 6월 21일그날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는말은개발연대이후통하지않게되었다.�특히 70년대에들어서

는경제개발에가속도가붙으면서자고일어나면산이없어지고도로가뚫리고빌딩이솟아올

랐으니말이다.�경제개발의견인차인수출을진흥하는데앞장섰던 KOTRA�역시변화를거듭하

세계무대에 등장한 시대＿043

▲수출정보센터개관
(1970.2)



면서10돌을맞았다.�다음은그날안광호사장의기념사이다.

당 공사가 첫발을 내디딘 62년 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총 수출실적이 5,67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작년도에는 13억5,200만달러수출을달성해약 24배나늘었습니다.�규모뿐만아니라내용

면에서도수출상품의고도화를기하여왔다고보겠으니,�1차산품위주의수출품이이제는공산품

이8할이상을차지하는공업제품수출체제로전환되고,�지금에와서는가공제조산업이경공업분

야로부터중·화학,�기계공업분야에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점과 69개품목에불과하던수출품

이983개품목으로확대되었다는사실이이를증명해주고있는것이아니겠습니까?

연평균 41.3%라는 경이적인신장률로줄달음쳐온한국수출의성장과정과함께당공사도거의

황무지상태로방치되었던수출진흥업무의제1선국책기관으로서62년 4개의해외조직망으로고

고의소리를울리게되었고현재는뉴욕의번화가로부터아프리카의정글속까지총46개의나래

를세계무대에펴게되었으니돌이켜보면즐거웠던일,�고생스럽던일들이새삼파노라마처럼떠

오릅니다.

안사장은지난 10년간비약적으로성장한우리나라의수출과KOTRA의현주소를벅찬감정

으로회고한뒤이렇게각오를다짐했다.

흔히,�‘수출아니면죽음’이라고할정도로세계각국이자국의수출증대에분발하고있으며,�자

유무역을표방하던미국마저경제비상조치와섬유류의강압적수입규제로표현된새로운보호무

역주의가대두되고있어그경쟁의도가더욱가열되고있는현금의국제무역환경을「무역전쟁」

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중략)

시시각각으로변하여가는국제경제환경속에서해외시장의세분화된변화에도즉각적으로반응

할수있고,�이에대한실천적인대응책을강구하는보다심화된동적시장조사를수행하며,�정보

화시대에발맞추어고도화한 Data�Processing�및 Information�Retrieval�System을확립하여신속하

고정확한정보제공에역점을둘것입니다.�아울러경공업상품으로부터중화학공업상품으로변

모해가는한국수출구조에대응하는시장개척과거래알선의심화확대를위한도전이있어야하

겠고,�효율적이고보편적인홍보및견본전시활동을운영함으로써 30억달러대수출목표달성을

위한기반조성에주력할것입니다.

또한이낙선상공부장관은“KOTRA가수출업계의단순한안내역이나주막집의형태에서벗

어나장기시장개척전략의전위역(前衛役)으로서그존재를재인식시켜야할시점에섰다”고격

려했고,�KOTRA�탄생의산파역을맡았던박충훈씨는“본래수출을뒷받침해주는것이 KOTRA

의사명이고보면공(功)은간과하고책망만듣기일쑤였다.�마치안되는것은모두KOTRA�때문

인것같이여겨져,�한때는해체론까지대두된때도있지않았는가.�그러나KOTRA는그러한역

경을이겨낼용기가있었고불요불굴의굳은의지가있었다고찬양하고싶다.�핀잔을받고칭언



을듣고때로는참기어려운쓰라림을겪었지만10억대의수출을운위하는이마당에서KOTRA

의존재는아무도무시할수없는뚜렷한것이기때문”이라고축사를했다.

그날이후 30년즉,�한세대가흘렀다.�그리고지금도‘수출만이우리가살길’이라는명제는

여전히유효하다.�수출의국민경제적역할이너무나크기때문이다.�조용득교수는『한국무역

성장론』에서수출을통해이루어지는역할로외화확보,�산업발전,�고용·생산·소득증대,�자

원의효율적배분,�국내생산과소비간의불균형조절,�국제수지개선등을열거한다.�또한이제

민교수는“수출지향적산업화의진정한강점은외환의확보보다수출이가져다주는학습·기

술이전효과에있다”고밝히고,�한걸음더나아가“수출은단순히기술을이전하는효과를넘어

생활습관과태도를근대화하는효과가있다”고말하면서‘코리언타임(Korean�time)’을예로들

고있다.�60년대만하더라도이용어는외국인은경멸조로,�한국인은자조적으로사용했지만지

금은사라졌고,�선진국만큼시간을잘지키게되었는데,�여기에는수출활동이기여한바가크다

는것이다.

04＿회현동시대

73년은 세계적으로는 오일쇼크가 터지고,�국가적으로는 중화학공업화 시대가 열리고,

KOTRA로서는회현동시대가막을올리는해였다.�세계를뒤흔든오일쇼크는중동진출붐과묶

어기술하기로하고,�이난에서는우리수출의체질을바꾸게되는중화학공업육성에대해가볍

게언급한후‘낭만이넘친시대’였노라고OB들이이구동성(?)으로말하는회현동시대를스케

치해보려한다.

우리나라의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공업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육성의시책에중점을두는중화학공업정책을선언하는바입니다.

73년 1월 12일박정희대통령은연두기자회견에서국정전반에걸쳐장기비전을제시하는가

운데80년대초수출100억달러,�1인당국민소득1천달러로집약되는소위상위중진국수준에

도달하기위해중화학공업정책을적극추진하겠다는「중화학공업화선언」을발표했다.�물론중

화학공업화선언의또하나의숨은동기는그전해인72년중방위산업육성과정에서본격적인

방위산업은중화학공업이전제가된다는점을뼈저리게느꼈기때문이었다고김정렴씨는『회고

록』에서밝히고있다.�

한편정정길교수는『대통령의경제리더쉽』이란저서에서중화학공업분야의필요성이 60년

대에도인식되어 60년대말에포항종합제철공장의건설등을추진했다고쓰고,�70년대들어대

대적으로추진된까닭은,�첫째경공업제품위주의수출이 70년대에접어들면서한계에부딪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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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값싼노동력을배경으로추진된경공업분야는보다기술집약적인체제로전환해야했을뿐

만 아니라 그나마도 증가에 한계가 있었으며,�둘째 공업발전의 단계면에서 중화학공업부문의

육성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셋째 70년대 초에 제기된 미군 철수문제,

한·미간정치적마찰,�월남전의악화등으로국방전략상무기의국산화가필요한것으로최고

통치권자및지도자들이판단하게된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위두사람의글가운데특히방위산업과미군철수문제가우리의눈길을끄는대목인데,�경제

기획원차관을역임한바있는이선기전사장의말은이러한맥락에서의미심장하다.�

그때는경제논리보다우선이북과의경쟁에서우리가어떻게우위를잡느냐,�경제력뿐아니라

군사력도우위가되어야북한의전쟁재발을억제할수있다.�그래서나온것이중화학공업의추

진이었다.

그렇다면당시의남북한간경제상황은어떠했을까?�

2001년 12월 20일통계청이내놓은『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보고서에따르면남북한간 1인

당국민총소득격차는 2000년 12.7배였다.�그러나본격적인경제개발이시작된 1965년당시남

한의 1인당국민소득은 105달러로북한의 162달러에비해 60%�수준에불과했고,�수출또한우

리나라는 64년 1억달러를돌파했으나북한은 60년대초 2억달러를달성했다.�게다가 70년대

초반은 북한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

고,�따라서“중화학공업의 육성 정책은 북한과의 경쟁력을 염두에 둔 포석의 하나로 해석되었

다”고경제기획원비사(秘史)는밝히고있다.�

어쨌거나60년대초부터수출이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는가운데우리나라의경제력이

북한을추월하기시작할무렵인73년 8월KOTRA는남대문시대를마감하고1988년 8월까지15

년간의 ＜회현동시대＞를열게되었다.�퇴계로를끼고명동건너편남산자락회현동에자리잡

은무역회관22층건물은지금이야수많은빌딩의숲에가려돋보이지않지만당시는제법자태

를뽐낼수있는빌딩가운데하나였다.�또한사무실이모두남향이어서철따라옷을갈아입는

남산을바라보는재미도쏠쏠했고,�특히봄의소리를전하려고흐드러지게핀개나리는우리마

음을넉넉하게해주었다.�뿐만아니라층간의복도가시원스럽게뚫려있었기때문에부서를달

리한직원간의단절감도크지않았다.�

주변환경역시손색이없었다.�지금은강남의상권이강북을압도하기때문에별촌스러운소

리다한다고핀잔을줄지모르지만 70년대만하더라도강남은허허벌판에불과했고,�강북의노

른자위는명동이었는데명동한복판까지걸어서 6∼7분정도면충분했기때문이다.�게다가마

이카시대와는아직거리가있었던만큼막히는듯하다뚫리고,�뚫린것같은데막힌아기자기한

골목길을누비면서동료간또는선후배간점심때건또는퇴근길에선술집에옹기종기모여앉

아골뱅이나감자탕을앞에놓고대포잔을기울이던때건정감이넘쳤다.�



지금은모든사람이칸막이책상위에놓인자기컴퓨터를들여다보고자기전화를사용하면

서일하기때문에서로가무슨생각을하고어떤일을하는지분간하기어렵다.�그러나컴퓨터에

‘컴’자정도만듣고전화도몇명이공동으로쓰던당시는서로가얼굴을마주보고일하거나얼

굴만돌리면바라보게되어있어어쩌면‘프라이버시’란단어가생소하게느껴진시대였던만큼

공동체의식은더진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그래서프로젝트성작업이라도떨어지면서로

가달라붙어처리하는등끈끈한연대감이있었던것이다.�

요컨대정보통신이발달하고사무자동화가진전되어갈수록조직은더욱더피라미트형에서

그물형으로 바뀌어 가는 가운데 남대문시대가 시골적이었다면,�회현동 시대는 도회적인 것과

시골적인것이공존했고,�삼성동시대는도회적이었노라고말할수있지않을까.�그리고대모산

자락에자리잡은염곡동시대를시골적이면서도회적이고유목민적이라고규정한다면이네시

대가운데어느시대가가장소망스러운것일까?�효율은논외로치고말이다.�

05＿오일쇼크-중동붐을타라

73년 10월 6일이집트에서발진된222대의전투기가이스라엘을폭격했다.�유대교최고의축

제일인이날은제4차중동전쟁의개시일로기록되었으나 16일만에끝난이전쟁이세계경제

질서에획을긋는중대한사건이라는점을인식한사람은아무도없었다.�60년 9월 이란,�이라

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베네수엘라 5개국이대형석유회사들에대항하기위한자원카

르텔인석유수출국기구(OPEC)를설립했건만선진국의눈으로는이기구가모래알같은결합체

나다름없다고여겨왔기때문이다.��

그러나중동전쟁이진행되는과정에서석유가산유국에의해생산감축과금수조치라는형

태로무기화됨에따라 73년중순배럴당 2.5달러였던석유가격은그해 10월 11.7달러로 5배나

폭등했다.�이로인해74년중산유국들의석유판매수입(收入)은 950억∼1,100억달러로추정되

고,�그중약5백억달러가산유국들의상품수입(輸入)에지출됨으로써소위‘오일달러’의74년

중규모는600억달러내외로추정되었다.

석유를전적으로수입에의존한우리나라에오일쇼크는단순한원유가격의폭등이상의의

미를가진사건이었다.�우선,�석유금수와이에따른가격폭등의충격이여과없이국민경제에

그대로파급되었고,�둘째로는당시우리나라는경공업위주의산업구조에서에너지과소비산

업인중화학공업으로구조전환을시작하던시기였으며,�셋째국내에너지정책의방향도종래

주탄종유(主炭從油)에서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전환되기시작했기때문이다.�

다음은오원철씨의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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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현대경제사에있어가장큰시련을꼽으라고하면그것은「제1차에너지위기」이다.

73년 10월에시작해서 75년중반에가서끝났으니약 1년반에걸쳐벌어졌던사건이다.�이사건

은우리나라의경제및사회를세가지측면에서위기로몰고갔다.�첫째는아랍산유국이우리나

라에대해원유판매를금지했기때문에우리나라는석유부족상태가됐다는점이고,�둘째가아랍

산유국이원유값을 4배나올려전세계에서각종물가가급상승했고,�우리나라는원유값인상뿐

만아니라국제상품값인상으로극심한물가파동을겪게됐다는점이다.�셋째는원유값인상으

로우리나라의무역적자가심화돼서국가경제가파산상태에이르게됐다는점이다.

기획원이막대한석유달러(Oil�Dollar)로호황을누리고있던중동지역에진출하는방안을마

련한것은 75년 12월이었다.�건설·용역및인력진출의확대를위한『대중동진출방안』이수

립되었다.�이를뒷받침한이선기전사장의증언이다.

중동진출은기획원이경제제일주의에입각해추진한것이다.�한국은행총재를역임한이경식씨

가김정렴비서실장밑에서외자담당비서관을했는데하루는만나자고연락이왔다.

‘오일 값이 10배가 뛰었으니,�우리 생활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그러니까 오일 환류 정책

(recycling�policy)을 펴보자.�중동에비해우리가갖고있는것은인적자원밖에없으므로그것을

잘활용하고적극적으로건설사업에참여해서 10배이상오른오일값을우리몸으로때워서가

져오자.’이렇게시작된것이중동진출확대방안이다.

73년중동전쟁당시KOTRA�중동산유국주재무역관은테헤란,�쿠웨이트,�제다3곳뿐이었다.

74년 10월트리폴리무역관이개설된것을필두로76년에두바이,�마나마,�도하,�아부다비,�무스

카트 무역관이 열렸다.�이 무렵 본사에서는‘오늘의 중동시장’,�‘한국이 중동시장을 확대하려

면’,�‘중동시장사정과우리나라수출’,�‘OPEC�제국의장기수입전망’,�‘중동가이드’,�‘중동시

장보고’등과같은자료들이쏟아져나왔다.�

또한쿠웨이트한국상품종합전시회를비롯하여중동지역품목별전시회(두바이,�카타르,�바

레인,�요르단)와중동건축자재전시회(두바이,�제다,�바레인,�쿠웨이트)도개최했다.�

그러나KOTRA가중동시장진출을위해땀흘렸던가장값진사업은『건설기자재종합카탈로

그』제작이라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이사업은중동붐과관련하여건설기자재를비롯한한

국상품의대중동수출촉진정책수립과중동건설시장동향조사차특사로중동지역을돌아보고

귀국한이희일대통령경제제1수석비서관이박대통령에게직접보고하는자리에서“현지진출

업체가가급적국산건설기자재를사용하고싶어도국내공급가능건설기자재를소개·안내하

는변변한종합카탈로그하나없는형편”운운함으로써비롯되었다.�

박대통령은“자료 한 권이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효과는 지대하므로 우리나라 건설기자재가

중동을비롯한해외시장에널리알려질수있도록제품의용도,�특성,�규격등이상세히표시된



건설기자재종합카탈로그(Construction�Equipment�and�Materials�from�the�Republic�of�Korea)를

조속히제작하도록예산등의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보고할것”을동석한최각규상공부장관

에게지시했다.�KOTRA에업무가부여되었다.�

총 9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상품조사부 한 코너에「건설기자재 종합카탈로그 제작전담

반」표시판을내건후일본주재무역관을통해현지에서발간된건설기자재종합카탈로그수집

계획을수립하는등준비작업에들어갔다.�발간기간을 7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로설정했으나당시만해도우리나라에서생산·수출하거나수출가능한건설기자재는업체나

종류나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완벽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게재 예상업체 200개사 중 약

35%선인70개사에불과했고,�또영문으로제작해야했기때문에어려움이적지않았다.

우여곡절을거쳐햇빛을보게된이책자는 5,000부를찍었는데무료배포분 500부를제외한

4,500부가 1부당 5,000원(당시는상당히큰금액)이었음에도불구하고 3개월만에전량매진되

었다.�출판기념회격인 다과회에서 장성환 사장은“이 책자가 1주일만 더 일찍 발간되었더라

면…”하며말끝을흐렸다.�10·26을떠올렸기때문이다.�

그처럼훌륭하게카탈로그가발간될수있었던것은자료수집기간 2∼3개월을제외하고잔여 4

개월간을전담원전원이일요일,�공휴일도잊은채아침부터밤늦게까지특근을하면서도화기애

애한분위기속에서일사불란하게일한숨은노력의결과였다.�예산사정때문에특근야식은주

로짜장면이었으며이따금회식이래야삼겹살에소주한잔에지나지않았지만,�서로를위로하면

서업무를수행한전담반전원에게다시한번감사할따름이다.

당시이작업을지휘했던김엽OB의소회다.�

06＿자원조사과를아십니까?

KOTRA�탄생이후 40돌을맞이한현재까지적지않게조직개편을단행하면서부서가명멸하

거나이름이바뀌었다.�때로는시대적요청에의해서,�때로는경영자의방침이나취향에의해서,

때로는부서업무의콘텐츠와명실상부하게일치시키기위해서였을것이다.�이가운데특히시

대적요청에의해탄생하여이름표를가장자주바꾸다현재는흔적조차찾아볼수없는곳이바

로『자원조사과』가아닌가한다.�

자원조사과는오일쇼크로전세계가휘청거린직후인 75년 2월 1일상품조사부내에신설되

었다.�물론 1960년대말부터신흥독립국의자원내셔널리즘이대두되었고,�72년에는로마클럽

에서『성장의한계(The�Limits�to�Growth)』란보고서를통해식량과자원과환경오염문제를제

기했던터였고,�1차원자재를거의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경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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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가커짐에따라안정적인자원확보가시급한과제로등장하였기때문에자원조사가수

출과일치하지는않더라도짝을이룰수는있었다.�그러던차에결정적계기를마련한것은오일

쇼크였던것이다.

물론정부에「장기자원대책위원회」가이미설립되어 78년 1월동력자원부가발족될때까지

자원대책과관련한중추적인기능을맡았고,�국제경제연구원(현산업연구원전신)에에너지및

자원에관한연구파트가있었고,�은행조사부등에서도부정기적으로나마자원문제를손대고

는있었다.�그러나이러한기관들이에너지자원또는광물자원만을대상으로하거나공학적인

측면에 치중한데 비해,�KOTRA�자원조사과는 에너지 등 광물자원을 비롯해 곡물 등 농산자원,

천연고무·펄프·원목·우지·원면·원피등공산(工産)자원과고철·고지등폐(廢)자원까지

조사대상이광범위하였고,�이들품목의가격및수급동향등시장동향과자원확보대책에포커

스를맞추어조사활동을폈다.�따라서자원조사만을전담하는가장광범위한분야를대상으로

한다는점에서국내유일의위치를인정받는터였다.

자원조사과는초기 2∼3년간주로국제자원시세와자원수급동향파악에주력했는데,�생산

제품의원가산정등의이유로업체들로부터전화문의가가장빈번했으며,�KBS�라디오와전화

인터뷰형식으로매주방송되기도하였다.�그러나시간이흐르고노하우가쌓이면서업무내용

이자원의안정적확보차원으로전환되어장기적으로는개발수입,�단기적으로는수입선다변화

등을위한조사에치중하게되었다.�그리고한편으로는『선물(先物)시장 용어해설집』,�『자원동

향시리즈』,�『자원수입총람』등을잇달아발간하였는데,�600여쪽에달한자원수입총람은후일

『수입동향총람』에바통을넘겼다.

개발수입은 77년 함준호 OB가 300여 쪽에 달하는시리즈자료로발간함으로써시리즈제1

호가되었다.�개발수입의개념과일본의제도및사례등의내용으로구성된제1호자료는개발

수입이라는개념을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소개한최초의자료로관심을모았는데,�특히 78년

정기국회에서통과된「해외자원개발수입촉진법」을제정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목적으

로동력자원부,�경제기획원,�법제처,�국회등다수기관이이자료를요청하기도하였다.�제2호

부터는단행본으로발간되었다.

KOTRA의힘은예나지금이나해외무역관과그네트워크에서나온다.�이러한조사자료는주

로무역관을통해수집됐는데,�주재국에서볼때이러한조사는우리나라의투자진출을유치하

는것이므로관련기관및업계가적극협조하였기때문에상당히구체적인정보를수집할수있

었고,�따라서이시리즈자료는유사업무를하는연구소나은행조사부등에서발간되는자료의

원전으로서의위치를고수할수있었을뿐만아니라타기관이부러워하면서흉내내지못하는

부분이기도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위상으로올려놓기까지는담당자들의고충도적지않았다.�우선자원은일

반소비제품이나공산품과는달리주변에서쉽게접할기회가없고규격화되지못하여규격,�등



급등이복잡하게나뉘는특성상품목담당자조차도자기가취급하는상품에대한구체적인개

념을파악하지못해쩔쩔매는경우가종종있었다.�둘째,�거래방식이나유통구조또한일반상품

과달라대업계전달은물론내부에서조차도하의상달커뮤니케이션에항상어려움을겪어야만

했다.�게다가원자재는대부분수입제한품목으로수입이실수요자에한정되어있어서 -�요즘표

현을빌리면고객수가적어서 -�자원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다대함에도불구하고담당자

들을항상부담스럽게했다.

당시자원조사과에몸담았던전상우현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의말을들어보자.

자원조사과가그에상응하는평가를받았는지는의문이다.�그러나시대적필요성에의해설립되

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노라고 자부한다.�안타까운 것은 자원조사과가 수입조사과로 변신하더

니 다시 수입알선과,�수입대책과,�수입지원과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변질되고 사라져 버렸다.

무슨의도였는지지금도궁금증을풀수없지만박영수사장의엄명으로자원조사과가자원과로

환생하는듯했으나이또한정상가동되기도전에바람과함께사라졌다.�

07＿GSP의전도사들

우리나라가 후진국,�개발도상국,�신흥공업국의 단계를 거쳐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가입한이래‘GSP’란말은들을기회가거의없기때문에KOTRA맨들은물론이거니

와 70∼80년대에무역업계에몸담았던사람조차도기억속에서가물가물사라져가고있을것

이다.�그렇지만KOTRA나우리나라의수출사에서GSP는결코잊을수없는용어의하나이다.�

왜냐하면우선GSP는선진19개국이개발도상국에부여하는복음처럼느끼던터라수출업체

들의관심이대단했고,�KOTRA맨들역시그복음을하루라도빨리업체에전파하기위해야근을

밥먹듯했기때문이다.�특히우리나라최대시장인미국이 76년 1월맨마지막으로GSP를실시

할무렵이작업을주도했던사람들은주말조차없다시피하여 GSP의 이니셜을따서“지겹고,

신경질나고,�피곤한”작업이라명명까지할정도였다.�

그시대에서한발짝벗어난사람들의이해를돕기위해 GSP의 정의를간략히내린다면‘일

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System�of�Preferences：GSP)란 개발도상국의수출을증대하고공

업화를촉진하기위해선진국들이개발도상국으로부터수입하는농수산품,�그리고무엇보다도

제품과반제품에대해서아무런반대급부없이일반적으로무관세혹은낮은관세만을부과하

는특혜대우’를말한다.

이제도가개발도상국의하나로써수혜국이될우리나라의수출진흥에직접적이고광범위한

영향력을가지리라는사실이수출정책당국자들에게명백하게인식된시기는 1970년 9월 제4

차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무역개발위원회(TDB)에서이제도의실시에대한최종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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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루어진직후부터였다고한다.�장영태OB의말을들어보자.

70년 11월조사부는TDB를통과한GSP에대해내용을명확히파악하고활용방안을강구하는작

업의책임을안게되었다.�당시는국제기구의활동을담당할편제를갖추지못한때이기때문에특

별작업반이구성되었다.

71년 7월 1일과8월 1일 EEC와일본의GSP가처음실시되었을때기본적인조사,�예컨대제도의

내용,�수출유망상품,�활용을위한절차등은모두완료된상태였고,�8월 16일에는수출정보센터

에특혜관세상담데스크가설치되었다.�미국의GSP�실시가지연되고있기는했지만,�GSP를문의

하는업체가하루에도20∼30개나되었다.

다음으로KOTRA는GSP�작업을통해업체와정부로부터동시에높은평가를받는계기가되

었기때문에잊어버릴수가없다.�업체들의경우GSP에대한관심이지대하였던만큼상담데스

크를통한개별적인상담형태보다는체계적이고구체적인교육·홍보형태가바람직하다고판

단하여수출학교의교과과정에이제도를정식으로넣을정도였다.�뿐만아니라수출조합별로

순회설명회를개최하고,�심지어부산과대구에서도설명회를열었다.�특히 70년대하반기에는

시장규모가방대한북미와 EEC의 GSP�담당자들이주요종합상사에강사로초빙되어직원들의

교육에나서기도했다.

이와같이 70년부터관심을모았던GSP는 70년대하반기에절정을이룬가운데GSP�자료발

간사업이우리나라가 OECD에가입하기직전인 95년까지 4반세기에걸쳐지속되었다.�아마도

KOTRA�사업가운데하나의테마로이처럼오랫동안추진되었던사업도드물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GSP�제도도입을계기로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관세및무역에관

한일반협정(GATT)�등국제기구의활동에KOTRA�조사부가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는인

식이상공부,�외무부,�재무부등에확산되어75년 4월 1일『국제경제과』가지역조사부에설립되

었다.�우리나라가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67년 4월 정식회원국으로가입했지만당시로서는 KOTRA에 국제기구를다루는독

립적인 과를 신설할 만큼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크지 않았거니와 여건도 성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KOTRA�직원이국제회의에정부대표의한사람으로처음참가하는물꼬가트였

기때문에잊기가어렵다.�73년조사부는조사 1과를중심으로미국의GSP제도실시지연과그

간실시된여타선진국제도들에서의문제점,�그리고품목별수혜폭의확대를위한방안등을정

부당국에제시하였는데,�KOTRA가 제시한협상자료들이매우구체적이고설득력이있다고정

부로부터평가받았기때문에이루어진결과였다.�이후 75년 제네바무역관이재개설되는것을

계기로KOTRA는동경라운드협상에도본격적으로참여하였다.



08＿세계시장을넓혀라

우리나라의수출은 70년대초까지금액과수출상품구조뿐만아니라품목및국가수에있어

서도엄청나게탈바꿈했다.�상품분류방식의하나인 CCCN�8단위기준으로 62년 69개에불과했

던수출상품수가 70년에는 952개로늘었고,�수출대상국가수역시 62년의 33개국에서 70년에

는처음으로100개국을돌파하여104개국을기록했다.�

그러나70년대로접어들면서수출증가의길목에몇가지장애물이등장했다.

우선,�국제적으로는73년 10월의1차오일쇼크이후소위스태그플레이션현상으로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급격히둔화되면서신보호무역주의정책을강화함에따라우리업계의수출시장

개척에제동이걸리기시작했고,

둘째,�국내적으로는수출금융수혜를위한수출업체의제조업겸업현상으로군소수출업체가

난립함에따라수출업체의전문화및분업화의이익이상실되고군소업체의비효율성과과당경

쟁문제가야기되었으며,

셋째,�정부의정책적지원에의해수출액은괄목할만한증가추세를보였으나,�상대적현상으

로수출금융의기하급수적팽창에따라정부의지원능력에한계가드러났다.

이러한복합적인요인에의해파생되는문제를해결하고‘78년 100억달러수출목표달성’을

위해서는당시급격히발전하고있었던일본종합상사(소오고쇼오샤)와같은조직을도입할필

요성을업계나정부모두가인식하게되었고,�이에따라상공부는75년 4월 30일「종합무역상사

지정등에관한요령」을고시하여종합무역상사를육성하기로했다.

한편 70년 42개해외무역관을두었던 KOTRA는수출업계의첨병역할을수행하기위해조직

망수를 73년에 64개로늘렸고,�특히오일쇼크이후미국을비롯한주종시장들이침체의늪에

빠져수출여건이악화되자새로운대체시장으로중동,�중남미,�아프리카등지에무역관을창설

한결과 79년에이르러서는해외무역관수가 66개국에 87개에달했다.�그런만큼종합무역상사

의 지정요건 가운데 하나인 해외지사 수가 75년의 10개에서 77년 20개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80년당시종합무역상사인삼성의해외지사수36개를비롯하여LG�23개,�대우56개,�현대27개

등이었음에비추어볼때KOTRA의해외네트워크는그야말로방대했던것이다.

이와더불어KOTRA의활동기능역시 70년대초까지역점을두었던수출상품발굴에서수출

시장 확대로 추를 이동시켰는데,�그 분기점에 있었던 사업이 해외시장의 기초 안내서인

『Country�Profile』이었다.�

이에앞서 KOTRA는 67년 6월부터연감류형태의『수출시장』을발간하고있었다.�개관·지

역·상품 3편으로 구성된 수출시장은 68년 통계편이 추가되었고,�76년부터는 상공부의「통상

연보」를흡수하여정부의무역정책방향도수록했다.�참고로이자료는77년『해외시장』으로이

름을바꾸면서지역편과상품편으로구분하여지역편은지역조사부에서,�상품편은상품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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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각각집필하였다.�또한 81년에는개관편과통계편은유지하였으나지역편을 24개국「해외

시장국별시리즈」로대체하는한편 82년에는개관편과통계편마저국별시리즈형태의「100개

국통계」로대체함으로써해외시장발간사업의막을내렸다.

이렇게되기까지의배경에는상품편의경우수출상품의수가폭발적으로증가한가운데다양

화·고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요구하나 KOTRA의 성격상 전문성에서 상품 생산 및 수출업체

보다 앞서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하기도 했을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은

『Country�Profile』의 탄생이라여겨진다.�왜냐하면『Country�Profile』과『해외(수출)시장』지역편

은겹치는부분이많았던데다가,�해외(수출)시장은부피때문에해외로세일즈출장나가는사

람들이지참하기에거북스러워외면당했을것이기때문이다.�게다가이자료를통합발전시킨

것이81년부터단행본으로발간하게된『해외시장국별시리즈』이기도하기때문이다.�

『Country�Profile』자료는 75년우리나라주요수출대상 52개국을선정하여개별국가별로단

행본으로발간한것이효시다.�당시이자료는한정판으로활판인쇄하여무료로일부기업및

기관에배포되었기때문에대다수기업들은접하기힘들었다.�그러나 77년수출 100억달러달

성으로분위기가크게달라져수출에무관심했던내수기업과중소기업조차수출에눈을돌리면

서기초적인안내자료를요구하는목소리도높아졌다.�따라서이같은업계의요구를수렴하여

당시 전병인 지역조사부장은 78년 초부터『Country�Profile』자료의 발간방향과 수록내용 등을

대폭조정했다.

또한당시는정부가100억달러이후의수출호조세를계속견지하면서정보의중요성을강조

하는방법으로‘정보의유료판매화’를적극추진하던때라,�발간된『Country�Profile』은 100개국

1질당 5만원으로매우고가에판매공시되었고,�무역업계의관심을반영하여 300질 모두가발

간3개월만에매진되었다.�

돌이켜보면『Country�Profile』이탄생한 75년무렵만하더라도우리나라에는한국가를일목

요연하게정리한자료가전무하다시피했다.�몇년후연구소나상사등이이와유사한형태의

자료를발간하게되자KOTRA는한단계업그레이드한『해외시장국별시리즈』라는또다른형

태의자료로대체하는기동성을보였다.

09＿100억달러수출의금자탑

친애하는국민여러분!

전국의기업인과근로자여러분!

드디어우리는수출백억불을돌파했습니다.�오늘우리는그기쁨을함께나누고자이자리에모

였습니다.�민족중흥의창업도정(創業道程)에획기적이정표가될자랑스러운이금자탑을쌓아올



리기위하여그동안우리는한덩어리가되어일하고또일해왔습니다.�(중략)

친애하는국민여러분!

오늘이국민적경축의식전에서나는그동안우리국민여러분이허리띠를졸라매고오직부강한

조국을건설하겠다는일념으로묵묵히땀흘리며매진해온지난일들을회상하면서가슴벅찬감

회를누를길이없습니다.�이기쁨과보람은결코기적이아니요,�모두가국민여러분의고귀한땀

과불굴의신념이낳은값진소산입니다.

77년 12월 22일.�박정희 대통령은장충체육관에서열린제14회 수출의 날이렇게감격하며

치사를했다.�다음은오원철씨의회고다.

우리나라는40%라는수출신장률을계속했다.�그리고1977년에는대망의100억달러수출을이룩

하게된다.�세계언론계에서는한국이「한강의기적」을이룩하고있다고했다.�20세기후반에들

어서경이적인발전을하고있는 -�한국,�대만,�싱가폴,�홍콩등 -�4마리의용(龍)�중한국을선두주

자라고했다.�한저명한미국의잡지(『Newsweek』June�1977)는 커버스토리로「한국인이몰려온

다(The�Koreans�are�coming)」라는특집기사를썼다.�

한편 하칸 헤드버그는『한국의 도전』(1978년)이란 저서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성공요인으로

노련한전략,�정책결정과정,�높은교육수준,�일벌레,�성장도구,�저임금수준,�정보의양,�신분우

위,�반위계질서,�지름길철학,�북으로부터의압력,�지리적이점,�신축성있는관료제도,�투기가들,

경쟁,�외국의기술,�도시인의자세,�다른사람의실수로부터배운다,�한국인의성격과그복합성,

정치적인안정,�신용,�경청의욕,�경쟁정신,�젊은이들의힘등24개항목을열거했다.

그리고‘성장도구’의경우약 20여 개의복합기업체가있고,�2년만에국제적으로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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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무역관이개설되었으며,�과학기술연구소(KIST)�같이연구와개발을지도하고정보를관장하

는기관이있다고밝혀KOTRA의공헌을빠트리지않았다.

또한조순전서울대교수는『한국경제의역사적조명』에실은「압축성장의시발과개발전략

의정착」이란글에서한국이압축성장을달성할수있었던대내적요인으로①천연자원의부존

이빈약하고인구가많아서,�국민이경제생활에대해강한의욕과굳센‘살아남고자하는성벽’

(survival�trait)을 가지고있다는점,�②교육을통한인간의향상이가능하다는사상의전통을이

어받아,�경제발전의수준이비슷한다른나라에비해역사적으로인적자원의개발을위한투자

가비교적많았다는점－특히50년대를통하여교육의보급이많이이루어졌다는점,�그리고③

60년대에들어서서는정부가‘경제제일주의’의정책기조를가지고경제개발을유도하는데총

력을기울였다는점을들수있다고밝혔다.

이어 그는“그러나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풍부하다던가,�교육수준이 비교적 높다던가,�또는

정부가경제발전촉진정책을추진했다는것만으로한국의압축성장을설명할수는없다.�한국

의압축성장이이루어진것은－대만이나일본의경우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러한대내적요

인못지않게대외적요인이유리하게작용했기때문이다.

그대외적요인이란무엇인가.�그것은한국과같은개도국이자본과천연자원및기술을쉽게

도입하는동시에,�공산품을쉽게수출할수있었던2차대전후의국제경제질서를지적한다.�자본

과자원및기술의도입은한국과같은개도국의공업화과정이봉착하는공급면에있어서의애

로조건을제거해주었고,�자유무역의원칙을주축으로하는세계경제질서는한국과같은개도

국의‘국내시장의협소‘라는수요면에있어서의애로조건을제거해주었다.”고덧붙였다.�

한국경제성장의요인을놓고사람마다관점이다르고강조하는부문이다를터이지만삼성

경제연구소가펴낸『21세기를향한한국의국가경쟁력』(1994년)에서내린다음과같은간명한

결론은음미해볼만하다.

60년대이후한국이급속한공업화와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었던데에는교육의역할이지대했

다.�자본과기술이부족한상태에서우리가의존할수있는것은인적자원뿐이었으며인적자원의

질을높인결과경제성장이가능했던것이다.

교육에대한높은관심과학부모들의열성으로우리교육은양적측면에서세계최고수준으로발

전하였다.�해방직후5.7%였던고교취학률은 53년 12.4%,�60년 19.9%,�70년에는23.9%를각각기

록하였다.�이러한취학률의증가는 70년대에더욱가속되어 80년 66.2%,�91년에는85.9%로높아

졌다.

이러한교육의양적확대는결과적으로경제성장의밑거름이되었다.�물적자원이거의없는상태

에서이룩된고도성장은바로‘사람이만든기적(man-made�miracle)’이었다.

70년대중반한국경제의성장추세와관련하여붙여진별명이소위<자전거경제>이다.�두발



자전거는일정한속도이상으로달려야만안정을유지할수있는반면그이하의속도에서는넘

어질수밖에없는특징을한국경제에적용한것이다.�고율성장불가피성의논리적근거로성장

론자들이제시했던자전거경제론은그러나10·26�이후나라안팎에서거센도전을받게된다.

10＿1%�수치에담긴의미

세계무역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이 1%를넘어선해는수출이 78년,�수입은 77년으로

수출100억달러돌파시기와거의일치한다.�이 1%�수치속에는위로는대통령의강력한의지로

부터아래로는또순이,�기능공,�근로자의땀방울까지수많은애환이담겨있을것이다.�또한이

1%를달성하기까지한국의수출을이끌었던업체들의흥망성쇠는우리나라의수출사에서결코

빼놓을수없을것이다.

돌이켜보면 64년 제1회 수출의 날 대통령 식산포장을 수상했던 삼호무역주식회사,�천우사,

영풍상사,�동명목재상사,�성창기업(주),�판본무역(주),�삼성물산(주)�등은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한진상사,�한일합성섬유공업(주),�서울통상(주),�한국생사(주),�반도상사

(주),�남선물산(주),�금성산업(주),�다나무역(주),�Y.H.�무역(주),�부흥사(주),�대우실업(주)등에자

리를넘겨주었다.

그리고수출 100억달러를돌파한 77년이되면이들업체들의일부는다시금자리를다른업

체에물려주게되는데,�당시1억달러이상의영예의수출탑을받은업체들은다음과같았다.8)

6억불탑：현대조선중공업

5억불탑：삼성물산(1975)

4억불탑：대우실업(1975)

3억불탑：국제상사(1975),�현대종합상사(1978)

2억불탑：한일합섬(1975),�선경(1976),�반도상사(1976)

1억불탑：삼화(1976),�금호실업(1976),�효성물산(1976),�율산실업(1978)

이들업체가운데고(故)�정주영씨가일군울산조선소와현대조선중공업의탄생은『시련은있

어도 실패는 없다』에 한편의 드라마처럼 소상히 밝혀져 있는 만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그러나특히 60년대에무역업계에뛰어든대우실업의김우중씨와 70년대에등장한율

산실업의신선호씨등소위「재계의무서운아이들」은간략히라도짚고넘어가지않을수없다.�

60년 한성실업주식회사에입사하여무역실무를익힌김우중씨가무역부장을끝으로대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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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괄호 안은 종합무역상사 지정연도이다.�이렇게 지정된 업체 가운데 율산실업은 1979년,�한일합섬과 삼화는 80년,�금호실업은 84년,�국

제상사는 87년종합무역상사에서탈락했다.



업을세운것은 31세때인 67년 3월.�자본금 500만원과직원다섯사람으로출발했다.�샘플원단

을들고동남아로출장을떠난그는1주일만에나일론TRICOT지와폴리에스테르TRICOT지 30

만달러어치를수주했는데,�당시우리나라의연간수출액은 2억5000만달러.�갓설립한무명의

무역상이올린수주액으로는경이적이었다.�이를계기로동남아시장에퍼진‘TRICOT�KIM’이란

별명은국내에도알려졌다.

섬유수출이한국의달러박스였던69년김회장은미국시장에눈을돌린다.�국가별수입쿼터제

를도입할것이란정보를미리들은그는수익성을무시하고물량을대거늘려미국에섬유를수

출하는아시아업체중 1위를차지했다.�72년미국이수입쿼터를실시하면서대우실업은창업 5

년만에5,300만달러어치를수출,�국내최대의섬유수출업체로부상했다.

참고로제조업전체에서차지하는섬유업의비중이 67년에는 24.6%�즉 4분의 1이던것이 69

년에는 31.6%,�70년에는35.3%로급증하여제조업전체의 3분의 1을넘게되었다.�수출면에있

어서도섬유산업은 70년전체수출의 38.3%를차지하며,�대미섬유수출만도전제수출의 15%에

해당하는약1억5천만달러였다.

70년대에들어서는율산실업의신선호,�제세산업의이창우,�원기업의원길남등이른바「재계

의무서운아이들」은‘중동경기’를등에업고승승장구하는듯하였으나70년대말부도를내고

비운의주인공으로전락했다.�‘하면된다’는자신감과패기만으로는부족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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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보호무역주의의등장과세계경제구도의재편

70년대말뉴욕타임즈지가한국경제를<아코디언경제>로지칭한것은겉모양은그럴듯한데내

부는텅비어있는한국경제의당시실상을지적한것이다.�더구나,�당시한국은전형적인‘신흥공

업국’으로지칭될정도로국내외로부터‘칭송’을받았는데,�이는경제의구체적인내부적실상보

다는성장률,�수출증가율,�수출중공업제품비중등몇몇거시지표에근거한것이어서,�뉴욕타임즈

지는‘거품’을쫓는한국사회의허구성을또한꼬집은것으로보아야옳다.

박진근교수가『세계경제속의한국경제40년』에서지적한말이다.

79년 6월불어닥친제2차오일쇼크의여파로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접어들고 10·26으로

국내정치가한치앞을보기어려운안개속에서소용돌이치는가운데우리경제는80년대를맞

았다.�이미경기가 79년부터순환적인후퇴국면으로전환된데다국내의정치·사회적인혼란

과오일쇼크의충격마저겹쳐우리경제는심각한스태그플레이션에빠져들었다.�거기에다 80

년의극심한농작물흉작마저가중됨에따라 80년에는GNP�성장률이전례없는마이너스성장

을기록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neo-protectionism)가 등장함으로써‘수출입국’

의기치아래수출주도형경제구조를견지해온우리나라경제는설상가상의타격을입었다.�그

동안GATT�체제아래자유무역을추구하던선진국들이두차례에걸친오일쇼크의영향으로경

제난을겪은뒤이를타개하기위해새로운보호무역주의를들고나왔기때문이다.

즉수입할당제와수출자율규제,�시장질서협정과같은비관세장벽을주요수단으로내세우면

서특정국가,�특정상품을대상으로한기술적·행정적규제를강화하기도했고,�각종과징금이

나상계관세부과를통해수입가격을규제했다.�심지어국제적으로비교우위를상실해가는자

국의사양산업까지보호대상으로삼았던것이다.

80년대는세계경제구도가재편되는시기이기도했다.�미국은 80년대에들어와스태그플레이

션의악령에서벗어나는동시에‘강한미국’을재건하고자<공급중심경제학>�즉‘레이거노믹

스(Reaganomics)’를추진했다.�레이건이미국대통령으로취임한 81년부터 8년간에걸쳐실시

한 신경제정책인‘레이거노믹스’는 그러나 70년대의 정체(停滯)라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8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률은연평균3.3%로 OECD�국가들의연평균경제성장률3.8%

보다도낮았고,�성장이정체되기시작한일본의4.0%보다도밑돌았다.

유럽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어 일본과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경제지역

(NIEs)�국가들로부터경제적으로위협을받았다.�따라서유럽국가들은유럽통합만이유럽의경

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이러한 인식은 86년 7월「단일유럽의정서

(SEA)」의 채택으로이어졌다.�이 의정서는 92년까지 시장의완전통합을위해공동관세뿐만아



니라상품,�노동,�자본,�서비스등에있어서의역내무역장벽제거를위한282개시장통합계획을

담아유럽경제의활성화를촉진하고자한것이었다.

80년대후반부터는동유럽국가와서유럽EC와의협력이싹트기시작했다.�88년 6월에는‘EC

와동유럽의코메콘(COMECON)�국가들사이에공식관계수립이나협력을추진한다’는공동선

언이이루어져동유럽과서유럽EC의관계가급속히개선되기시작했고,�이러한경향은80년대

말소련과동유럽에서의사회주의정권이붕괴되면서더욱촉진되었다.�85년소련공산당서기

장으로선출된고르바초프는소련을‘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글라스노스트(개방)’라는이름

으로개혁에시동을걸기시작하여 90년 2월「소련은공산당독재를포기하고시장경제를도입

한다」고선언했다.

79년‘중외합자경영기업법’제정으로외자도입을자유화한중국은 80년미국으로부터무역

최혜국대우를받으면서세계시장으로의진출을가속화하는가운데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했

다.�중국은 80년대후반들어보다파격적인개방화,�경쟁화전략으로방향을수정했다.�85년부

터기업의경영성과급이도입되었고 86년 GATT�가입을신청했으며 88년에는국제시장에서원

료를 구입해와 노동집약형 공업을 집중 육성해 국제시장에 판다는‘국제대순환(國際大循環)’

구상을구체화해발표했다.

그러면아시아의선두주자일본은어떠했는가?�『일본경제위기보고서(Can�Japan�Compete?)』

가그상황을잘묘사하고있다.

70년대와80년대,�일본은세계에서가장경쟁력이강한나라로인식되었다.�일본이어떻게이

같은성공을거둘수있었는가에관해주로두가지설명이제시되었다.�하나는일본특유의‘관

료적자본주의(bureaucratic�capitalism)’,�즉정부가경제전반에걸쳐능동적역할을수행하는경

제체제때문이라는것이다.�다른하나는일본기업들이선봉에서개척함으로써유명해진일본

기업들의 독특한‘경영관행(corporate�practice)’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즉 전사적(全社的)

품질관리(total�quality)’,�‘지속적 개선(continuous�improvement)’,�그리고‘저스트-인-타임(just

in�time)’등의경영관행들이일본의기적을가능케했다는것이다.

2000년발간된이책은뒤이어“얼마전만해도전세계는일본의전후경제기적에경외감을

금치못했다.�일본은잘못된길로빠질리없는나라로칭송됐다.�일부일본정책당국자들은월

등히수준높은형태의자본주의를창조해냈노라고자화자찬하기도했다.�일본기업들은더나

은경영관리방식을쓰는것으로숭배됐다.�성공적인일본의경영방식은널리모방돼전세계적

으로퍼져나갔다.�10년전만해도일본경제위기보고서(Can�Japan�Compete?)라는제목의책을

쓴다는것은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었다.”고빈정거렸다.�

이에훨씬앞선79년미국의하버드대학에즈라보겔교수는『Japan�As�Number.1�-�Lesson�for

America』라는책을일본국내에서발간하여일본인들을우쭐하게했는데,�그는속칭일본적경

영의‘3종의신기(神器)’로알려진종신고용,�연공서열,�기업내노동조합외에도종업원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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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충성,�지위와업무의분리등을일본기업의특징으로꼽았었다.

한편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환경은 급변하기 시작했다.�70년대에 갖춰진 성장기반

을바탕으로80년대중반부터국제금리,�달러가치,�국제유가가한꺼번에하락하는이른바「3저

(低)현상」이라고하는호기를맞이하여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때도있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는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미비,�민주화과정에서나타난급격한국민들

의제몫찾기,�후발개도국의급격한공업화에따른경쟁심화,�선진제국의보호주의강화와통상

압력,�기술이전의기피등으로인해우리제조업은수출시장에서큰어려움을겪게되었다.�특히

80년대후반에이룩하게된3년간의흑자라는호기를정부는‘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통한제2

의도약’계기로삼는데실패하였고,�기업은기술개발투자를통한구조조정에등한시함으로써

90년대의벼랑으로한발짝씩다가섰다.

02＿격랑을넘어서

우리나라의수출규모가100억달러고지를향해줄달음치던70년대초부터세계무역환경에

는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다.�전후(戰後)�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제 질서에서 절대

우위를누리던미국이EC의발전과일본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그지위가흔들리는가운데 73

년의제1차석유파동에이어 79년의 2차석유파동이밀어닥쳐선진국의경기가침체국면에들

어서자80년대는신보호무역주의의격랑에휩싸였다.�

따라서 KOTRA는그격랑을극복하기위한특별대책들을수립·추진하게되었는데,�우리는

그대책을자못공격적인형태와방어적인형태,�그리고그중간형태의3가지로나누어볼수있

을것이다.�가령이미기술한바있는일반특혜관세제도(GSP)�활용과 KOTRA-DI�배포는공격적

인대책에속한다할수있을것이고,�‘수입조사과’설립이나‘수입규제대책실무위원회’발족

이나,�‘대일역조시정과수입선다변화’노력은방어적인대책에,�그리고‘자유무역지대조사’

와‘CBI�활용을통한대미우회진출촉진전략’수립은중간정도의대책에해당된다할것이다.

이사업들을약술하면다음과같다.

우선 79년 11월탄생한『KOTRA-DI(Daily�Information)』의경우KOTRA는A4지 1매분량으로

요약하되최대한 3쪽을초과하지않고그날접수된정보를즉시처리하여정부기관및수출유

관단체와종합무역상사등에발송했다.�수록내용은주요수출대상국의통상정책변화,�GSP�소

진현황,�섬유코타소진현황,�반덤핑등수입규제움직임과같은통상정보를위주로하되,�수입

수요급증품목의출현,�현지수요패턴의변화,�수출유망품목발굴등수출직결생정보도포함시

켰다.�

다음은87년당시정보서비스를이끌었던엄창섭OB의회고다.



KOTRA-DI의주요내용은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그맥을같이하는데지난 80년대의DI를들쳐

보노라면그당시의통상이슈나수입규제문제가피부에와닿는느낌을받는다.�정보서비스부내

정보처리과에서는직원 2명씩이교대로아침 6시 30분까지 출근하여해외조직망으로부터텔렉

스나 팩스로 접수된 각종 보고를 점검한 후 긴급을 요하는 주요 정보를 추출하여 9시 이전까지

KOTRA-DI를작성했다.

둘째,�선진국의압력으로정부는 78년 4월 15일 대폭적인수입자유화조치를발표하여과거

의 국내산업 보호육성정책에서 탈피,�자유개방체제로 무역정책을 전환함을 선포했다.�당시만

하더라도 수입업무만을 고유하게 취급하는 부서는 상공부의 수입과 하나밖에 없었고,�KOTRA

의 경우에도자원조사과(78년 9월 21일부터「수입조사과」로개칭)에서주요자원에대한수급

동향및수입선등에관한조사에한정하고있을때였다.�따라서가장먼저착수한것이『수입자

유화와그파급효과』에관한조사였는데,�기존의자료나정보가전무한때였던만큼상품조사부

내의정규직원30여명이일시에관련업체를출장방문하여반응을조사하기도하였다.

제조업체들의반응과는달리유통시장에서의수입자유화충격은대단하였다.�대부분의서울

시내백화점에수입코너가생기고고객들이장사진을이루는진풍경이벌어졌는가하면,�운송

과정에서변질된일부수입식품은재수출되어야만하는입장에놓이기도하였기때문이다.�또

한 수입관련 업무중의 하나는 국내시장에서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농산물 수급파동

때문에 해외 농산물을 긴급 수입하기 위한 가격조사도 급박하게 요구되곤 했는데,�고추·마

늘·참깨등이단골품목이었다.�

셋째,�선진국들이우리나라상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등수입규제를강화하자이

에대한대응책으로업계,�단체및수출조합의실무책임자들을위원으로하는‘수입규제실무위

원회’를 KOTRA에 두고,�정부에대한정책건의를위해상공부에‘수입규제대책위원회’를설

치키로하는안을상공부당국과협의했다.�그결과‘수입규제대책실무위원회’가 82년 8월발

족했는데,�주요활동은세계각국의무역정책변경이나수입규제도입여부에관한정보를가능

한한사전에입수하여공동으로대비책을강구하는데있었다.

특히무역관을통한정보는주로우리나라의수출관심품목에대한수입규제움직임이있느

냐없느냐,�있다면예상되는조치는무엇이냐에집중되어당시만하더라도신선한맛을업계에

주었다.�또한속보입수를통한대책개발이외에도『선진국수입규제현황』이라는종합적인분

석자료를발간하여정부와업계의대처방안에관한제반아이디어를제공했던점도빼놓을수

없을것이다.

넷째,�특히미국과의통상마찰을누그러뜨리기위한일환으로대일무역역조시정과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작업도 수입조사과와 미주과가 수행했다.�78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 150억

달러가운데대일수입은 60억달러로전체수입의 40%�비중을차지함으로써구미각국에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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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확대하지않고서는지속적인수출신장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수입선다변화를추진하기에는적지않은문제점이드러나기도했다.�기계류를예로

들면유럽산이나미국산은우리근로자들의체격에맞지않게크거나무겁고,�고장이발생하는

경우일본은24시간이내에기술자가달려와수리를해준반면미국은한달이걸려도오지않아

일본산구입이불가피하다는논리였기때문이다.�뿐만아니라가격은일본제품에비해훨씬비

싸고통신비,�운송비,�납기등모든면에서일본에앞서는요소를찾을길이없었다.�

다섯째,�KOTRA가자유무역지대를본격적으로조사한때는우리나라가100억달러를달성한

77년이었다.�물론그이전에도국내의수출자유지역설치를뒷받침하기위한해외의유수자유

지역(미국,�파나마,�류큐,�홍콩,�대만)�조사를비롯해서해외비축판매거점을구축하기위한조

사가산발적으로이루어졌지만,�신보호무역주의에대응한다는차원은아니었다.

맨 먼저조사에착수한지역은미국이었다.�미국은우리나라수출의제1의 시장임과동시에

미국의우리나라에대한수입규제또한어느나라보다도거세어지고있었기때문이다.�77년 6

월발간된『미국의자유무역지대현황과활용방안』을필두로한기획조사는 79년 12월 발간된

『세계의 유망자유무역지대』로일단마감하게 되는데,�이 기간중 자유무역지대란 꼬리를 달아

발간된자료목록을보면구주,�아주,�중남미,�아중동등거의세계전역에걸쳐있었다.�

여섯째,�8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우리나라의수출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되었다.�도쿄

라운드(Tokyo�Round)�타결에따른「개도국졸업개념」은일반특혜관세제도(GSP)상의수혜폭을

점차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시작했고,�반(反)덤핑협약제정은우리나라의주종수출품

인칼라TV와철강등에대한수입규제로나타나기시작했기때문이다.�우리나라로써는최대수

출시장인미국에대한시장기반상실이총수출의감소로직결되는만큼새로운대미진출전략

을모색해야만했던것이다.

미국은중요한전략적요충지인중미카리브해지역에대한공산주의의침투를사전봉쇄하

고이지역국가들의경제개발을돕고자 84년 1월 1일부터 1950년대유럽부흥때와비슷한조

건의‘미니 마샬 플랜’의 성격을 띤「카리브 연안 경제개발정책(CBI：Caribbean�Basin

Initiative)」을때마침시행하고있었다.�이에 KOTRA는 84년 12월 일차적으로 CBI�정책의내용,

CBI�수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유망진출분야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CBI�활용을통한카리브연안국투자진출확대방안』이란자료를발간하게되었다.

03＿삼성동에휘날린 SITRA�애드벌룬

1980년 12월 1일오전 10시 30분.�KBS�1�TV는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수출의날」기념식을

실황중계했다.�국내첫컬러TV�방송이었다.�당시언론들은컬러TV�시대의개막을「안방속의



색채혁명」에비유했지만그배경은다분히경제적이면서,�정치적인동기에서출발했다.

본래컬러TV�방영문제는 70년대중반부터계속제기되어온터였다.�그러나당시박정희대

통령은소비풍조조장과계층간위화감조성,�그리고에너지과소비등을이유로반대해왔었다.

그러다가 10·26�사태가터지고 5공화국신군부정권이들어서면서컬러TV�방영은예상보다

앞당겨지게되었던것이다.

당시국내경제는 2차 석유파동과국내정세불안등이겹치면서깊은침체의늪에빠져있었

다.�특히가전업체는계속되는수출부진에다국내흑백TV�시장마저포화상태에이르게됨으로

써최대의불황에직면하고있었다.�이러한불황타개책으로정부가컬러TV의조기방영을결

정한것이그배경의하나이고,�다른하나는쿠데타를통해집권한 5공신군부정권이컬러TV

방송허용을국민에대한일종의‘시혜’로삼아,�이를소비대중문화확산의도구로이용하려했

던일종의‘탈정치화기획’이라는성격도지니고있었다.

서울국제무역박람회(SITRA：Seoul�International�Trade�Fair)�개최역시정치적배경이다분히

깔려있었다.�5·18�광주민주항쟁의후유증과정치·사회적갈등으로곤경에처해있던5공화국

정부는단합된국민의지를과시하여안정된사회상과산업발전을국내외에과시하려 80년 국

풍(國風)을열기도했다.�그러나보다더효과적인수단을모색하던차에,�전두환대통령은 81년

4월 21일개최된월례무역진흥회의에서치사를통해외국인업체와비교전시회를갖도록하라

는 지시를 내렸다.�그 날,�즉 4월 21일은 당초 20일 폐막 예정이었던‘서울교역전(Seoul�Trade

Show)’이하루연장된날로써확대회의는그현장에서열렸다.

우여곡절 끝에 전 대통령은 박람회 사업을 개최하라는 지시를 81년 6월 23일 내렸고,�이에

KOTRA는같은해 9월 15일「서울국제무역박람회추진전담반」을설치하고 5공화국출범 1주

년의뜻을내외에알린다는의미에서82년개최한다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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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이촉박하기는하였지만 SITRA�행사가 KOTRA에떨어진것은당연했다.�KOTRA는

68년『한국무역박람회』를성공적으로치른경험이있을뿐만아니라,�75년부터는『서울교역전』

을매년개최하여전시회개최에대한노하우가상당히쌓여있었기때문이다.�여기서서울교역

전을잠깐짚고넘어갈필요가있겠는데,�왜냐하면75년 10월부터81년 4월까지11회에걸쳐개

최되었던서울교역전이SITRA로발전하는디딤돌이되었기때문이다.�그리고KOTRA는서울교

역전과SITRA를통해곤두박질하는수출을되살리는구원투수역할을했던것이다.�

서울교역전을개최하게된배경은 73년 10월의 1차국제석유파동까지거슬러올라간다.�73

년전년에비해거의배증했던우리나라의수출신장률은오일쇼크의영향으로74년에는마이너

스 33%,�75년에는 마이너스 14%�곤두박질하여 획기적인 수출증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다음은고일남OB의회고다.

75년 5월초나는아침 7시반부터박필수상역차관보실에서대기했다.�보고를받은차관보는사

업계획을높이평가하면서즉시장예준장관에게보고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

속했다.�사업계획수립에2개월이나걸렸고당시의사업으로는너무나생소하게여겨졌던사업계

획이마침내현실화되는순간이었다.

서울교역전은 영문 명칭이 개최 첫해인 75년의「Special�Merchandise�Show」에서 76년부터

「Seoul�Trade�Show」로바뀐가운데당시우리업계의경쟁력이있는상품과업체를모집하여서

울중구회현동에있는무역회관2층에전시한종합상품전시회의성격을띠고있었다.�해외무역

관은홍보·개별바이어유치·BTG(Business�Tour�Group)�구성·통상사절단유치업무를맡고,

본사는상담·교통편의·호텔예약·바이어안내데스크운영등의지원을맡았다.�서울교역전

은 11회를개최하는동안참가업체수가연 1,600여개사,�내방바이어수가연 2만8천여명,�그

리고계약액이연11억달러를넘는성과를거뒀다.

다시 SITRA로돌아와서81년 11월초에82년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8일간개최될서

울국제무역박람회개최안건에대한대통령의재가를받았다.�「내일의번영을위한광장」이란

주제를내건 SITRA�개막일까지남은일정은불과 10개월정도.�서둘러△박람회장조성,�△국

내업체유치와전시,�△해외업체유치,�△바이어유치,�△홍보및선전활동,�△「National�Day」

를비롯한각종행사등부문별세부추진계획을짜서밀고나갔다.

박람회장으로는여의도부지와구로공단부지를검토했으나결국당시황무지같았던한국종

합전시장(KOEX)이위치한삼성동지역으로낙착되었다.�총무처부지 2만평을포함한총 6만여

평의 부지에 옥내전시장 6,000평,�독립관 2,400평,�옥외전시장 2,624평,�직매장 206평,�그리고

각종부대시설이 2,097평으로배치되었다.�국내외거의모든 KOTRA맨들이 SITRA에 달라붙어

열심히준비한결과국내참가업체수는 676개,�해외참가업체수는 40개국 262개,�참관바이어

수는10,171명,�총계약액약4억달러등모두당초목표를넘어섰다.�



뿐만아니라망외의소득도적지않아서제3세계는물론비적성(非敵性)�공산국가와의문화

교류및경제협력까지기대할수있는전기를마련하였는가하면관광객유치등에도적지않게

보탬이됐다.�

SITRA는 82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다 94년 막을 내렸다.�마지막 SITRA는 94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KOEX�본관과별관,�그리고옥외전시장에서열렸는데옥외전시장에는폭

32미터,�길이170미터,�높이13.9미터의Air�Dome도선을보였다.�SITRA가적지않은성과를거

두었음에도불구하고 7회의단명으로막을내린가장중요한까닭은우리나라의경제수준에비

추어볼때종합박람회보다전문전시회개최가더합당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었을것이다.

04＿중소기업을지원하라

그리스신화에등장하는이카루스(ICARUS)는 강력한인공양초날개를달고하늘높이올라

갈수있었으나,�너무높이올라간나머지태양에근접하게되자그열(熱)�때문에날개가녹아서

곤두박질하여죽음에이르고말았다.�이역설의의미는한때의큰강점이나중에가장심각한부

담이될수있다는것이다.�우리의경제성장사에있어서도예외가아니었다.

1960∼70년대를 통한공업화추진과정은우리경제의고도성장이라는놀랄만한성과를이룩

케하였지만다른한편높은인플레이션과부문간·지역간·계층간의불균형이심화한데따른

경제체질의 약화는 해외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특히 80년대 들어 원유가의

급등과국제금리의상승및원자재수급불균형등으로성장이둔화되고물가불안과함께국제

수지가악화되는등경제여건이급변했기때문에고도성장과정에서누적된여러문제를해결하

기위해서는과거60∼70년대의정책방향으로부터의전환이불가피하게되었다.

이와같은인식하에정부는 82년부터고도성장과정에서상대적으로낙후된부문의발전기반

을확충·강화하여우리경제의장기적인성장잠재력을배양하고경제체질을구조적으로개선

해나가기위해중소기업육성에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함과동시에전례없는관심을기울이

면서새로운시책을전개하였다.�즉,�국가의중소기업보호육성에관한의무를헌법(제124조제

2항)에 규정하는한편 82년 4월정부는「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1981∼91)을 수립하고,�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등 5개 중소기업육성 관계법률을 같은 해 12월

31일전면개정·보완하였던것이다.

또한 83년 1월 19일행한국정연설에서전대통령은“정부는유망한중소기업을계속발굴하

여시설근대화를촉진하고경영및기술지도를더욱확충해나갈것”이라고천명했고,�같은해3

월 25일중소기업지도사례를보고할때는“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은유망한중소기업을발굴

하는데보다적극적인자세를갖도록”지시하였다.�이에따라정부는우리상품의품질을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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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수준화하여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중소기업중에서성장유망한기업을발굴,�집

중지원하는「유망중소기업발굴·지원제도」를강구하게되었다.�

이와거의때를같이하여 KOTRA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1982년 3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과공동으로『KOTRA�중·장기사업 활동계획』이란보고서를발간하였는데,�우정어린‘중소기

업지원사업부문’을다소길지만그대로옮겨보면다음과같다.

중소기업은한번씩잊혀질만하면당국이나경제단체들이이의육성지원이니보호육성이니부

르짖고있지만지금까지경험으로보면대기업의그늘에묻혀두각을나타내지못한것이사실이

다.

그러나이들중소기업은수출산업의기반을구축하는원동력이며대기업발전의매개체인것이

다.�80년말현재중소기업의수는우리나라전광공업체의96.6%에달하나수출액은전체수출액

의 32%인 56억달러를기록하였다.�시장개척,�상품조사등KOTRA가취급하고있는것이거의가

중소기업제품인데이제와서또중소기업지원을거론할특별한이유가없지않겠느냐는말이실

감을주는이야기이지만여기서다시한번역점사업으로강조하는데는다음과같은이유가있다.

즉대외지향적인성장전략은수출촉진에역점을두게되었고이로말미암은수출신장의파급효과

는내수산업에도영향을미친다는정책이었으나,�사실은각종지원이대기업의수출에만혜택을

주어내수산업은오히려위축되었으며내수산업의근간을이루는중소기업은낙후되고지금까지

누적되어온인플레의영향은중소기업에더욱큰타격을주었던것이다.�이제는중소기업의기반

을더욱다져내실화하고대기업과더불어공존공영의방향을찾아야할시기가도래해야한다.

그런후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KOTRA의 80년대사업으로△국내정보체계의확립,�△시

장개척의강화,�△신상품개발과정보제공,�△현지홍보의강화,�△해외투자기반개척을들었다.

돌이켜보면 80년대초정부나 KOTRA,�그리고경제유관기관이중소기업을뒷받침해야한다

는데뜻을같이하고,�특히KOTRA가해외네트워크가없는중소기업의수출을지원한다는것은

지극히당연하였다.�거칠기는하지만도식화·단순화하여정리한다면 70년대의중후장대(重厚

長大)로상징되는규모의경제·중화학공업·대기업에치중한경제성장정책이적지않은문제

점을드러내면서 80년대에는경소단박(輕小短薄)으로상징되는범위의경제·부품소재공업·

중소기업위주로궤도수정을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이다.

아울러 75년「종합무역상사제도」를도입한이후우리나라총수출에서차지하는종합상사의

수출비중(금액면)이 76년 19%에 불과하였으나매년급증하여 82년에는반절을넘어섰던반면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82년직간접수출기준으로고작 32.7%였기때문에중소기업을활력있

는 다수(Vital�Majority)로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됨으로써 83년「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제도」를도입하게되었던것이다.�

이즈음또다른움직임이있었으니그것은고려무역(KOTI)의구제였다.�고려무역『20년사』는



이렇게적고있다.

상공부는 82년 4월말소액주문에대한연결처리방안을마련하고우리회사로하여금주간사(主

幹社)로서의임무를맡도록하였다.�이에따라우리회사는KOTRA,�종합무역상사그리고전년도

1천만달러이상수출업체에공문을보내채산상의이유로소액수출상담을기피하거나내도된소

액소량주문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해줄것을협조요청하였다.

상공부도KOTRA�해외무역관이모든소액소량주문을적극접수하고,�현지국내상사의지사도이

를수주토록유도할것을지시하였다.�그리고무역관중소액소량주문을많이수주하여해결한자

에대해서는표창및인사에서우대키로하였다.

KOTRA�상공에일진광풍이일어날조짐이었던것이다.

05＿KOTI·KOEX�구원투수로등판

83년 4월 1일KOTRA�조직이개편되었다.�81년 2월과82년 1월에도조직개편이있었지만,�이

번에는무역협회산하의고려무역(KOTI)과 한국종합전시장(KOEX)을 인수하는데 따른중소기

업지원기능과전시기능에덧붙여무역대국에걸맞도록해외협력기능을강화하기위한조치였

다.�이개편으로특히시장개척부는「중소기업지원사업」과「고려무역성약(成約)�지원사업」이

란 양 칼날을 전 해외무역관에 들이대 인콰이어리를 발굴토록 다그쳤는데,�아마도 이 때가

KOTRA�기능이「주(主)조사·종(從)시장개척」’에서「주(主)시장개척·종(從)조사」로 역전되는

분수령이아니었나생각된다.�다음은이강웅OB의회고다.

83년 4월 19일드디어공사와고려무역간에협정이체결되고공사의윤자중사장이고려무역사

장을겸임하게되었으나,�우리코트라맨들에게는내심가슴속을쾅!�울리는일대충격이었다.�왜

냐하면이는바로공사가정말알려진명성대로능력이그렇게대단한조직인가에대한또한번의

사회적심판대가마련되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었다.�공사역사상한번도해본일이없는성약

지원사업,�과연얼마만큼의가시적인수치를올려야체면유지라도될것이며,�또우리의진짜역

량은얼마만큼할수있을것인가?

그것도걸음마조차못하는대부분의중소업체들을동반자로삼고,�소액소량을위주로….�또 86개

의해외무역관,�그러나그무역관들은본사의이런고충을얼마만큼이나이해하고따라줄것인가?

그러나주사위는이미던져진것,�선택의여지없는이막다른길에서는비장한도전의지만이필

요할뿐이었다.�

한편『고려무역20년사』는그당시의상황을이렇게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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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KOTRA의경영참여로보다실질적인회사발전을기할수있도록 83년 4월 19일업

무협조에관한약정을체결하였다.�이약정은일찍이 79년 2월 23일당시 (KOTI의)�오범식사장

과 KOTRA�장성환사장간에이미체결된바있으나그간성과가전혀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내

용상거의그대로원용하기는했지만성격상신규체결된바나다름없는것이다.

특히이번약정서에는제1조목적에KOTRA가우리회사경영참여에합법적으로인정하는구절

을담고있다.

제1조(목적)�본 약정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이하“갑”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고려무역(이하

“을”이라한다.)의경영에참여하여해외시장개척을통한중소기업의수출증대에적극기여

함을목적으로한다.

잠깐시계바늘을 69년 6월 16일로되돌려보면,�이날도박정희대통령은청와대에서수출진

흥확대회의를주재하였다.�당시김정렴상공부장관은수출환경을보고하면서“수출제일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량소액 주문일지라도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그러나

수출업계가채산성을이유로기피하고있어해외공관장들이소량소액수출을전문적으로다를

정책회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면서이의설립을건의했다.�

박대통령은그자리에서조속한기간내에소량소액수출의전담과중소기업제품의해외시장

개척및수출대행을목적으로한정책회사를설립하도록지시하였고,�이렇게해서불과두달만

인 69년 8월 27일 한국수출진흥주식회사(Korea�Export�Promotion�Co.：약칭 EXPROMOCO)가

탄생했다.�그후상호가수출만을강조한다는의견이제기됨에따라‘73년 10월 30일「주식회사

고려무역(高麗貿易)」(영문：Korea�Trading�International�Inc.�약칭 KOTI)으로 바뀌었고,�75년 4

월 30일종합무역상사제도를도입할때단서조항을신설함에따라고려무역은종합무역상사의

하나로지정되었던것이다.

다시『고려무역20년사』의한부분을옮겨보자.�

83년 3월부터KOTRA가우리회사의경영에참여한것을계기로86개해외무역관의적극적인수

주활동을통하여중소업체에직접수출주문을연계시켜명실공히중소업체의공신력있는수출

전담창구로서그기능과역할을다하게되었다.

수출실적은 8,081만 달러로서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다.�건당평균수출금액은전년도 9,426

달러에서 7,334달러로더욱소액소량(少額少量)화 되었으며,�취급건수는 38%�증가한 11,018건에

이르렀다.�수출대상국가는전년도에비해62개국이증가한81개국으로,�이는KOTRA�해외무역관

을통한신(新)시장개척에주력한결과였다.�또거래업체수는860개업체에서 1,243개업체로증

가하였다.

고려무역은KOTRA의노력에힘입어84년 10월 23일처음으로연간수출실적 1억달러를돌



파함으로써제21회수출의날 1억달러수출의탑을수상하였을뿐만아니라흑자재무구조로

발전,�다시소생하게되었다.�이와같은기여에도불구하고이강웅OB는“당시너무너무고생한

국내외선배,�후배,�동료들을생각하면결코두번할사업이못된다는생각이든다.”고술회했는

데,�사실인즉권위주의시대나가능했던 KOTRA를황폐화시킨사업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

것이다.�

다른한편한국종합전시장(KOEX)을 인수한 KOTRA는 무엇보다도전시장가동률을높이기

위해한국식품전시회등유망상품전시회를발굴·개최하였다.�아울러전문전시회의활성화와

이의정착을위해관련기관과의공동개최를추진하여전시주최자의저변을확대하였고,�국제

컴퓨터그래픽전등해외유수전시회유치에노력을기울였다.�또한 KOEX�상설전시장에입주

하고있는 300여 개 업체의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해외무역관의지사제(支社制)를 처음으

로도입하고,�각종전시회에중소기업의참여를높이기위해전시장임대료를인하하는등온갖

수단과방법을동원했다.

그결과 82년 11회에불과하던전시회개최회수가KOEX를인수한해인 83년에는 23회로증

가하였고,�84년과 85년에도각각 26회와 30회로늘어났다.�뿐만아니라전시장가동률도 82년

의 25.2%에서 KOTRA가인수운영한지 3년만에 41.8%까지끌어올림으로써적자운영에서탈피

하여흑자운영기반을구축하는성과를거뒀다.

그럼에도불구하고KOEX�인수 4년후인 87년 12월 30일 KOEX�운영권이무역협회로넘어감

으로써“조직의 발전 가능성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던 모든 직원들 가슴에 큰 아쉬움으로

남게되었다”고이정재OB는밝혔다.�그보다꼭한달전인11월 30일은KOTRA가주관한마지

막「무역의날」행사가개최되었고,�그이후무역협회로이관되었다.�

06＿슬픈가마우지를찾아서

‘가마우지’는한국어사전에“가마우지과(科)에속하는새”로정의되어있다.�일본에서는‘우

까이’(第鳥食司)로 불리는데,�기후(岐阜)·히다(日田)�등지에서는어민들이전통적인생계유지

수단으로가마우지를잘훈련시켜보통어부한사람이가마우지 12마리를사용하여은어등민

물고기를잡는다고한다.

즉,�가마우지의목을끈으로묶고조여,�가마우지가잡은물고기를목구멍으로넘기지못하도

록해놓고,�끈을길게늘여가마우지를호수에풀어놓아가마우지가물고기를물면끈을당겨가

마우지입에서물고기를토해내게하는방식으로물고기를잡는다는것이다.�가마우지를이용

한이와같은방식의물고기잡이에서한국이‘가마우지’요일본이‘어부’에해당한다는것이소

위한국에관한＜가마우지경제론＞이다.�한국의수출활동은결국은일본을위한것일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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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점이강조된비유인것이다.

일본경제평론가고무로나오끼(小室直樹)씨는 88년『한국의붕괴』란책에서가마우지경제

론을폈는데그내용의일부를옮기면이렇다.

한·일경제마찰의하나는이른바「가마우지경제」의함정이다.�한국의생명선은수출에있다.�이

수출을늘리기위해서는일본에서의자본재,�중간생산물등수입을늘려야한다.�즉수출이늘어

나면늘어날수록일본으로부터의수입도늘어난다.�

이모순.

그렇기때문에한국이수출을해서벌면벌수록대부분의이익은모조리일본에보내지게된다.

한국경제는마치일본이라는가마우지사육사에게사육되고있는가마우지같은존재가아니겠

는가.�때문에가마우지경제다.

가마우지경제의좋은표본이대미(對美)수출이다.�82년에한국의대미무역수지가흑자로전환

된후한국의대미무역흑자폭은해마다확대되고있다.�그와동시에대일(對日)�무역적자폭도확

대일로를보이고있다.�그리고마침내한국의대일무역적자폭은86년에는 54억 3천만달러에이

르렀다.�87년에는약간줄었다고하나그래도역시 52억 달러이상이나되는거액의적자폭이었

다.�이래가지고서야일본에서수입하기위해미국에수출하는것이나다름없지않는가.

그렇다면과연한국은일본의가마우지에불과한것인가.�“한국의경우수출의수입의존도가

40%이어서수출의외화가득률이 60%에달하고있다는점에서볼때,�이는분명히과장된극단

적표현임에틀림없다.�그러나그러한비유가한국과일본간의만성적무역불균형과한국수출

산업의대일본원료및자본재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점등,�한국과일본간무역관계의핵심적

특징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는극히타당한일면을갖고있다”고박진근교수는말한다.

우리나라의무역수지는소위3저(低)�덕택으로86년의 42억달러흑자에이어87년에도76억

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그리고이흑자는올림픽을치른 88년까지 3년간행진하다 89년적자

로돌아섰다.�문제는이와같은흑자시대에도일본과의무역수지에있어서만큼은적자를면치

못해86년의경우52억2천만달러의적자를기록했다는점이다.�

만성적인대일(對日)무역역조현상은심각하여한·일경제마찰의단골메뉴이기도했다.�65

년한·일국교정상화이후87년까지우리나라의무역수지적자액이총287억달러를기록했는

데,�일본과의무역수지적자액은전체적자액을훌쩍뛰어넘은 435억 달러에달했기때문이다.

이에 상공부는 86년 10월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일무역역조 개선대책위원회를 설

치·운영하고「대일무역역조개선5개년계획(1987∼1991)」을세웠다.�

KOTRA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도대일무역역조시정과수입선다변화가능성을검토하면

서, 특히기계류등자본재의경우수입선다변화가구조적인한계를안고있다는것도알았다.

따라서 KOTRA는 보다적극적인대일수출마케팅활동의강화에주안점을두고대대적인한국



상품전시회를일본에서개최하기로했는데,�그하나가『한국상품총합전(Made�in�Korea�Fair ’

87,�Osaka)』이였다.�

KOTRA는사업개최시안을마련하여 85년 8월열린제13차한·일각료회의의의제로상정

토록했다.�일본측이전시회개최에원칙적으로동의하면서지원을약속한후그해9월 12∼13

일 도쿄에서 열린 제16차 KOTRA-JETRO�정기협의회는‘한국산업 총합전시회’의 공동개최 원

칙에합의했다.�그러나개최기간,�전시장소,�규모,�일본측지원등그내용에는상당한견해차가

있었지만그해 12월열린제18차한·일무역회담에서일본정부도이사업을적극지원하기로

했고,�우여곡절끝에 86년 9월서울에서열린제17차 KOTRA-JETRO�정기협의회에서일본측은

5,000만엔을지원하기로동의했다.

전시회 규모가 6,000m2로 결정됨에 따라 참가업체를 모집했는데 뜻밖에도 430여 개 회사가

신청하여이중 214개사를참여시켰다.�독립관에는삼성,�현대,�대우,�금성,�코오롱,�효성,�선경,

청방,�두산등 9개업체가참가했다.�「오늘,�한국은새롭다」는주제로 87년 9월 16일오사카국

제전시센타(INTEX)에서막이오른『총합전』을일본의많은매스컴들이앞다투어보도한가운

데,�총합전이 9월 22일폐막되기까지 1만2천명이넘는바이어가내방하여 1억 6,800만달러상

당을상담하는성과를거뒀다.

또한KOTRA는 88년과 89년일본에서개최되는박람회참가와전시회개최회수도대폭늘렸

다.�88년의 경우오사카국제박람회를비롯하여도쿄에서는운동용품·선물용품·완구·하드

웨어·공작기계박람회에잇달아참가하는한편후쿠오카대한민국총합전,�오사카·도쿄섬유

제품전등을개최했다.�아울러일본과관련한자료를수없이쏟아냈는데,�87년과 88년 2년동안

발간한자료제목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87년>�

일본의 비관세장벽 현황,�일본의 관세감면제도 해설,�일본은 과연 진출이 어려운 시장인가?,

MICO�전시품목관련일본수입상리스트,�일본소비자의경쟁국상품에대한선호도비교

<88년>�

한·일무역불균형의근본원인과시장진출방안,�일본의수입구조와수입행태분석,�일본의인기

상품과수입상품현황,�일본체인스토어디렉토리,�일본의주요마크별획득요령,�일본출장비즈

니스가이드

07＿동구시장개척의대장정

KOTRA가 동구(東歐)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앞장서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대장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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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72년 6월우리나라에대해직접적인적대관계를갖지않은공산국가들과교역관계를수

립한다는소위「비적성국(非敵性國)�교역문호개방원칙」을천명한이래 KOTRA는동구의정치

외교논리앞에서수많은시행착오를거듭하면서도그때마다전열을새롭게가다듬어가장엷

은곳의껍질부터쪼아댄결과80년대말에는동구시장이봇물터지듯열렸기때문이다.�이인석

OB는그과정을이렇게압축하여평가를내린다.

KOTRA는 75년 4월 1일국내에서는처음으로공산권교역을전담할특수시장반의문을열었다.

본격적으로‘철의장막’을우리손으로여는기나긴도정(道程)의첫발을내디딘것이다.�이때부

터지루하지만종종걸음으로길고긴터널을통과하여87년부다페스트중심가에KOTRA의깃발

을높이올리기까지쌓아온업적은우리나라의대외경제및정치사에뚜렷한이정표를남겼다.

이와같은노력은대장정의주요길목마다간판의크기를달리한KOTRA�조직의변천사를보

더라도확연하다.�72년말시장개척부내에‘동구교역준비전담반’이편성된후 75년 4월에는

‘특수시장반’으로이름이바뀌고 78년에는특수교역부내의‘특수시장과’로틀을잡았다가 80

년 4월 1일‘특수교역부’로거듭났다.�이어 83년에는사업개발부내에‘특수사업과’로움츠러

드는가했더니 87년 1과와 2과로 분열하고 88년에는‘특수사업부’로,�그리고 89년에는‘특수

지역부’로잠깐외도하였다가 90년다시‘특수사업부’의이름을되찾아 92년‘북방실’로승격

하였던것이다.

물론정부의개방원칙천명이전에도공산권진출노력은있었다.�특히 71년암스텔담무역관

이접촉한유고무역상Mr.�Bogodanovic의주선에의해안광호사장을단장으로한15명의무역

사절단이71년 9월 9일부터13일까지유고를방한한것은동구시장개척사에기록될만하다.

이사절단은방문기간중유고의 3대정치경제중심도시를순회하면서경제계인사들과한·

유고양국간경제협력방안을논의하여,�자그레브에서는크로아티아경제회의소와무역관설치

에원칙적인합의까지이르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정부는이사절단의유고방문직전인71

년 9월 7일동구제국가운데GATT�회원국인유고,�체코,�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등을비적성

공산국으로 분류,�이들과의 간접교역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유고 방문을 법적으로

뒷받침했었다.

그러나방문성과가한국신문에대대적으로보도됨으로써북한당국을자극한결과,�유고는

KOTRA와의접촉을금지하고자그레브국제박람회에직접참가하는것도막는등일이꼬이게

되었다.�따라서KOTRA는궁여지책으로자그레브무역관설치대신이태리북단유고접경항구

도시인트리에스테에보세창고를설치·운영하는방안도검토했으나여건이성숙되지못한까

닭에수면아래로잠기고말았다.

그로부터몇년의세월이흐른 1975년.�특수시장반요원들은마치광야에서황무지를개간하

는사람의심정으로동구어느곳부터맨먼저접근해야할지를면밀히검토한다.�직접대화마저



기피하는동구국가들과교역을추진하기위

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입지 선택이 무엇보

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선택지에는 △ 소

련 영향의 강도(强度),�△ 북한과의 친밀도,

△ 대(對)서방 교역 및 경제협력 연관도,�그

리고 △ 한국과의 수출입 상호보완 가능정

도 등이 적혀있었다.�이렇게 하여 1차 선정

된 곳이 유고와 헝가리였고,�이태리 밀라노

무역관과오스트리아비인무역관이동구교

역전담전략조직망으로지정됐다.

우선상호경제교류의필요성을인정시키기위해간접교역을확대해나가는데사업역량을집

중시켰다.�중간상들을통한간접교역의보다중요한목적은원산지가표기된한국상품을동구

로수출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따라서서구의동구전문상이나유력인사들을통해교역량을

늘리는한편,�우리의의사를동구측에전달시키면서직접대화의길을개척하기시작했다.�박람

회참가는동구시장진출의첩경이기는하였지만이역시전문교역상을통한대리참가외에다

른방법은없었다.�교포무역인의활약도빼놓을수는없으나몇몇인사는동구진출의다리를놓

아주는대가로엄청난액수의돈을요구하여실망시키기도하였다.

다른한편공산권경험이없는국내업계를계도하기위해교역실례및거래방법을중심으로

한마케팅전략자료도발간하면서해외의동구교역전문가를초청하여세미나와간담회를개

최하기도하였다.

이렇게접근하게된헝가리와유고가운데먼저동구에서는최초로개설된부다페스트무역

관이개설되기까지의역정부터간추려보면이렇다.

KOTRA는 70년대 말부터 동구교역의 중심지였던 비인 무역관을 통해 헝가리와의 관계개선

을꾸준히추진하였다.�헝가리는동구국가에서는가장먼저인 68년대외경제개방을선언하고

조심스럽게서방과의교역확대를시도하였기때문이다.�당시만해도한국관명의의박람회참

가는불가능했던만큼비인소재헝가리전문교역상의이름을빌려부다페스트추계박람회에

참가하였다.�그후84년헝가리경제개혁의선봉에섰던당시Skala�Coop�사장Mr.�Demjan을서

울국제무역박람회(SITRA)에초청한것을계기로85년 4월한봉수사장과홍지선당시특수사업

과장이헝가리를방문하여양국간경제협력의물꼬를트게되었다.

87년에는임인주시장개척본부장을단장으로한대헝가리교역사절단이파견되고헝가리신

탁은행장 Mr.�Demjan을 단장으로 한헝가리 교역사절단이 방한하여 헝가리 상공회의소와

KOTRA간업무협력협정에서명하게됨으로써KOTRA는 87년 12월 10일마침내부다페스트무

역관을개설하고,�88년 6월 28일에는 13개상사가참가한가운데‘헝가리한국상품전’의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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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대외경제정책
설명회 (1989.4)



식을갖게되었다.

다음은유고시장을열기위한노력이다.

80년대들어정부방침에따라 KOTRA가대동구진출전담기구로써특수교역부를설치하게

되자대동구직교역은보다구체화되고적극화되었다.�게다가 80년 5월 유고의티토대통령이

사망하자유고가한국을대하는태도가완화되는징후를보였는데,�가령유고의밀라노총영사

관이유고의도착공항에텔렉스로도착일정을통보해놓으면공항에서코트라맨이라할지라도

한달간유효한여행증명서를발급했던것이다.�그러나직항비행기가아닌까닭에도착공항이

아닌중간기착지공항에서입국심사를함으로써 83년 6월베오그라드를방문했던박행웅당시

밀라노무역관장은억류이틀만에풀려나는고초를겪기도하였다.�

이와같은어려움을거쳐 85년부터슬로베니아에있는기업및경제회의소와접촉이시작되

면서문이조금씩열리더니87년 10월개최된류블리아나전자박람회에는KOTRA�명의로태극

기를 게양하고 최초로 직접 참가하게 되었다.�88년 3월에는 류블리아나에서 상호 무역대표를

교환하는것을골자로하는협력협정을체결하고같은해6월 13일에는무역관이류블리아나에

들어섰다.

박행웅 OB는 이렇게 밝히면서“또한 10월에는 슬로베니아 경제회의소가 KOTRA와 협력하

여 서울국제무역박람회(SITRA)에 참가단을 파견했는데,�그 일원이었던 Mr.�Krisch는 리셉션에

서현대종합상사사장을만나자동차수입상담을한후90년 5월부터 91년상반기까지1만대에

달하는한국산자동차를수입하는등개가를올렸다.”고덧붙였다.

08＿죽(竹)과철(鐵)의장막속으로

「외교에는영원한우방도영원한적도없다」고하는말처럼,�우리나라는중국과의장구한세

월동안의 우호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와도 1884년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 때

외교관계까지맺은바있으나냉전이데올로기앞에서는적으로맞서야했다.�그리고다시 10여

년의세월이흘러간지금우리가언제적이었는가를의심할정도로가깝게되었는데,�그렇게되

기까지의여정을간략하게짚어보면이렇다.

1969년의‘닉슨 독트린’으로 이른바 ＜데탕트(d′etente)시대＞에 접어들고 71년의‘핑퐁외

교’를통해중국의유엔가입이승인되면서중국은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되었다.�72년

2월‘세계인민의적(?)’의우두머리인미국대통령이마침내북경에모습을드러냈고,�미국과중

국사이에‘상해(上海)공동성명’이발표되었으며,�73년 키신저가중국을방문하여중화인민공

화국과미국이북경과워싱턴에연락사무소를열기로합의했다.�냉전체제는끝나고세계는바

야흐로‘다극화(多極化)시대’에접어들게되었던것이다.



76년 9월모택동은숨을거뒀다.�그리고‘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든쥐만잘잡으면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폈다가실각했던작은거인이자오뚜기등소평이 80년대이후중국

의실권자로등장했다.�

한·중관계는중국의한국전참전이래줄곧적대관계가지속된가운데 78년까지어떠한형

태의접촉과교류도없었다.�그러던것이78년 12월중국에등소평의실용주의체제가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채택하면서중국내이산가족 1세대의한국방문을허용,�비로소한·중관계

에민간교류가시작되었고,�79년 우리나라에무연탄을수출한것을신호탄으로한·중간간접

교역의물꼬가트였다.�우리기업이이러한‘중공(中共)’에본격적으로접근을시도한때는80년

대초이다.�그러나‘중국-북한간변수’때문에해외교포를활용하거나홍콩등을경유한간접교

역과간접접촉이주종을이뤘다.

KOTRA�역시 82년중국측의흑룡강성무역대표부가간접참가,�한약재를전시한서울국제무

역박람회(SITRA ’82)나 83년홍콩국제연구소가주최한대(對)중공교역대책세미나참가등간

접적인방법을통해중국과의접촉을시도하는게고작이었다.�KOTRA가중국사업에본격적으

로참여하기시작한때는피아노합작공장건설및한약재구상무역의다리를놓았던 84년경부

터이다.�이러한가운데한·중교역규모는85년 10억달러를넘어섰다.

87년은 KOTRA의중국사업추진에있어대단히중요한한해였다.�87년 7월사업개발부내의특

수사업 2과가 본격적으로 대중국 업무에 착수,�한·중 피아노 프로젝트와 한약재 구상무역,�홍

콩－상해－인천－도쿄를잇는「선상(船上)�박람회」참가추진,�세미나참가,�중공시장설명회및

중국의주요수출상품을수집소개하는중공상품전시회개최등구체적이고실질적인사업들이

추진되었다.�이러한접근은한·중양국간의지속적인교역증대와함께중국측의「정경분리(政經

分離)」기조가가시화됨에따라서서히종전구도와는다른관계로의발전을예고하고있었다.

이종일전북경무역관장의말이다.

88년 6월우리나라민간경제조사단이산동과요녕 2개성을방문한데이어 8월에는중국국

제무역촉진위원회산동분회이유(李瑜)�회장을단장으로하는대표단이KOTRA�초청으로방한

하여무역사무소의상호개설에관한협의를개시하였고,�KOTRA는정부의위임으로무역사무

소개설,�해운합작등6개항의교섭및비망록을상호서명하기에이른다.�89년 3월에는이선기

사장을단장으로한한국측대표단 9명이중국을방문하여양국간의관계증진과교류확대방안

에관해협의했고,�5월에는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정홍업회장(당시대리회장)을단장으로

한중국측대표단이방한,�사무소개설에대한협의가구체화되기에이르렀다.

꽃샘추위였을까.�89년 6월 4일천안문사건이터져한·중간경제교류가일시적으로소강상

태에빠져들기도했으나KOTRA는 7월열리는북경국제박람회(BIF ’89)에의직접참가를밀고

나감으로써곤경에처한중국을도와중국과의관계를더욱돈독히했다.�그렇지만이박람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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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우리나라의 국호 사용,�즉「한국」또는「대한민

국」의사용을엄격히금지하였고단지「Korea」란명칭

만사용하는것을허용했다는점은여전히중국의정경

미분리(政經未分離)�상태를보여준것이었다.�

이시기를전후하여중국업무를본격적으로추진하

기 위해 KOTRA는 중국과를 출범시키고 수면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면 밑에서도 업무를 추진했다.�그 결

과90년 10월 20일드디어KOTRA�이선기사장의한국

측대표와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정홍업회장이중

국 국제상회(CCOIC)�회장 명의의 무역사무소 교환설

치합의서에서명하기에이르러양국간경제협력은새

로운장을열게되었다.�

한편소련에서는85년 3월 10일체르넨코의급사로미하일고르바초프가공산당서기장에올

랐다.�그가등장한때는마침냉전체제가서서히퇴조하고화해의무드가일기시작하였던만큼

그는브레즈네프시대이래정체되어온소련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우선적인목표를두고,�페

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을 펴면서 동서 유럽 선진국들과의 우호증진은

물론한국과도국교를수립할필요성을느끼고있었다.

우리정부역시북방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던터라한·소양국간오랫동안의이데올로

기적대립및소련과북한간의동맹관계를고려하여외교관계수립앞단계인통상관계수립과

정을거쳐야한다는데양국정부가의견을같이했다.�그런데통상관계수립방법에있어KOTRA

와외무부의입장은차이가있었다.�즉,�KOTRA측은순수한통상증진을위해 KOTRA와소련연

방상의(商議)간의업무협력협정을통해사무소개설을주장한데반해서,�외무부측은처음부터

양국외무부간에영사관계수립을고집하였던것이다.�이러한상황에서이선기사장은 88년 12

월 1일 모스크바에서 Malkevich�소련연방상공회의소회장과양기관간사무소교환개설에관

한업무협력협정을체결했다.

외무부와의 마찰 속에 KOTRA는 이 협정에 의해 모스크바 무역관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89년 4월모스크바에도착한개설준비요원들은그러나△모스크바시내중심지를기준으로사

방 40㎞밖으로는허가없이나갈수없고,�△현지직원채용권한조차소련연방상의에있어유

능한직원을구할수없었고,�△우리나라와는국제전화가직통으로연결되지않아교환에부탁

해야하는데다전화통앞에서기다리는시간도만만치않아통신으로겪은불편은이루말할수

없었다고한다.�이런고생끝에KOTRA는모스크바무역관을같은해7월 7일개관했고,�외무부

의영사처직원과영사처장이90년 1월과3월현지에부임하게되었다.�

▲북경대한민국상품전



1989년－프랑스혁명및미국헌법제정이후 200년이 지난이해,�세계사의하나의구성요소로서

의공산주의는결정적인붕괴를시작했던것이다.�공산권에서는 1980년대전반부터상당히급속

하며끊이지않는변동이지속되어왔기때문에우리들은종종이러한변화를당연한것으로받아

들였고,�사태의 중대성을 잊고 있었다.�(…그러나)�1980년의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13가

지)�사건중어느것하나라도십년안에현실로나타날것이라고예상하기는커녕,�그가능성마저

부정했을것이다.�

프랜시스후쿠야마(Fransis�Fukuyama)�교수가『역사의종말』에기술한말이다.

아무리난제(難題)라 하더라도풀고나면쉽게보이는법이고,�더욱이제3자의눈으로볼때

는「콜럼버스의달걀」처럼여겨지기도한다.�그러나KOTRA가죽의장막,�철의장막을인내심으

로뚫고들어간크고작은땀방울은길이기억되어야하지않을까.�

09＿그밖의KOTRA사업들

크리스토퍼콜럼버스는 1492년 4월 20일세비야를가로지르는과달키비르강가에서닻을올

려10월 12일아메리카대륙에도착했다.�그리고꼭500년후바로그항해기간동안세비야에서

는세계박람회가열렸다.�『세비야EXPO ’92』였다.

박람회는‘산업’의전시(display)이자‘제국(帝國)’의전시였다.�박람회는19세기의대중이근

대의상품세계에최초로접한장소였다.�박람회는‘구경거리’였다.�19세기부터 20세기에걸쳐

전성기를맞이한박람회는제국주의·소비사회·대중오락세가지요소를융합시켜왔다.

세계최초의박람회는 1851년런던에서개최되었다.�이에자극을받아미국은 2년후인 1853

년뉴욕에서,�프랑스는 1855년파리에서국제박람회를각각개최하였다.�그이후대규모국제박

람회가꼬리를물고이어졌는데,�1993년 8월 7일부터93일간대전에서열린대전엑스포는43번

째의세계박람회였다.�

우리나라는 1893년 콜럼버스미대륙발견(?)�400주년을기념하여열린시카고세계박람회에

최초로참가했는데,�그때 8칸의기와집을짓고관복,�도자기,�모시,�부채,�활과화살,�갑옷,�가마

등 8점을출품하고 10명의국악사가한국의전통음악인풍악을울렸다.�KOTRA가한국의위상

을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해 참여했던 EXPO는 New�York�World’s�Fair(1964.4.22∼10.18,

1965.4.21∼10.17�비공인),�몬트리얼 EXPO ’67,�오사카 EXPO ’70,�스포케인 EXPO ’74,�낙스빌

EXPO ’82,�벤쿠버EXPO ’86�등적지않다.�

70년대가끝나갈무렵에는우리나라의전기전자산업도상당한수준에올랐지만부품및소재

부문의생산과기술기반은취약하여아직완제품의진정한국산화가이루어져있지않았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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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부품및소재산업에대한인식이나투자가부족하여세트나완제품생산부문과의균형성

장을도모할수없었다.�따라서KOTRA는 79년부터해외대기업의부품구매전시사업에눈을돌

렸는데,�그첫번째행사가79년 1월 16일부터 5일간개최된GE사「부품구매전」이었다.�그리고

이구매전은 90년까지매년많을때는 7회까지개최되어국내업계로부터큰호응을받았다.�다

음은박호택OB의말이다.

KOTRA가해외의대기업을유치하여구매가능성을현장에서직접타진하는형식인부품구매전

은독자적해외세일즈경험이부족한우리나라중소부품생산업체들이현장상담기법을습득하

고무역시스템을비교적단시일내에구축할수있는절호의기회를가져다주었다.�뿐만아니라

개발수출에따른해외판매의독자성과기술축적,�여타부문에대한응용등상당한파급효과를가

져다준사업이었다.

중화학제품수출진흥을위해설치·운영한『상설전시관』도짚고넘어가지않을수없을것이

다.�81년 2월 1일신설된중화학진흥부는로스앤젤레스에기계,�자카르타에공작기계,�아틀란타

에주단조제품,�시카고에자동차부품및전자제품상설전시장을열었다.�특히 83년 11월 14일

106평규모로개관한시카고상설전시관은이전시관을개관하던시점이마침미국이자동차와

전자분야에서일본에밀려제3국에서의부품조달방안을강구하던때였기때문에성과를더높

일수있었다.�그러나 88년 4월전자공업진흥회가철수하면서시카고상설전시장은자동차부품

전문전시체제로운영되었다.�

우리나라의 플랜트수출은 71년 4월 승리기계 제작소가 아프가니스탄에 인견직물 공장설비

연불수출계약을체결한것이효시이다.�그러나정부가 78년 12월에가서야「산업설비수출촉진

법」을제정할만큼70년대중반까지플랜트수출실적은미미하였다.

KOTRA가플랜트수출촉진활동에본격적으로나선것은77년상품조사부중화학과내에「플

랜트수출조사전담반」을설치하고,�전문세일즈엔지니어를양성할목적으로 13명의이공계전

공인력을확보할때부터라할수있다.�이때부터KOTRA는플랜트수출실무지침등각종플랜

트관련자료를발간하는한편중동여러나라에서카탈로그전시회를개최하였다.�특히 83년 11

월 런던에서 개최한 플랜트 심포지움은 삼성물산,�한국중공업,�현대중공업 등의 참가업체들로

부터많은찬사를받았다.

「플랜트수출조사전담반」설치에앞서 KOTRA는 75년 3월시장개척부내에「국제입찰전담

반」을 두면서 국제입찰 관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78년부터는 국제입찰과로 독립시켜

운영하였다.�그리고 81년 2월신설된중화학진흥부는 5공화국의대부대과(大部大課)�경영합리

화방침에따라82년 1월단명으로간판을내린대신상품정보부란이름으로바뀌었다.�

한편 80년대중반우리나라는수출대국으로부상했음에도불구하고물량위주의수출에주문

자상표(OEM)에의한수출방식을고수하여중·저가품의이미지가불식되지않았다.�게다가후



발개도국의추격으로위협을받게되었기때문에KOTRA는 86년 2월해외조사부상품조사 1과

를 중심으로 수출 유망상품을 집중 육성,�세계일류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수출

상품에대한이미지제고방안』이란보고서를통해상공부에건의했는데,�이것이받아들여져공

사의기본계획사업으로추진하게되었다.�

이에사업추진의첫단계로당시해외에서비교적소비자들의인지도가있다고생각되는우

리나라상품을중심으로유망수출상품을조사·추천하도록해외무역관에지시하는한편상공

부및관련기관간업무를분장하고「세계일류상품화추진위원회」와「품목별전담반」을구성했

다.�그리고 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운동화·피아노·낚싯대·도자제 식기·안경테·여행용

가방·봉제완구·VTR·컬러 TV·전자레인지등 10개를 선정함에따라,�87년 2월 총 38개의

세계일류상품화추진업체를선정했다.�「세계일류상품화추진지정업체」지정서는 KOTRA�사장

명의로수여되었다.�

세계일류화사업은해외홍보및마케팅지원사업,�품질및디자인개선지원사업,�일류화추진

종합지원사업과같이 3개 부문으로나뉘어추진되었는데 KOTRA는 광고,�품질인증제도조사

및지원,�상표등록제도 조사,�세계 유명업체의 마케팅전략 조사,�외국 기술전문가 초청지도와

일류화상품비교전시회등을맡았다.

KOTRA는 위에서 열거한『세계박람회 참가』,�『부품구매전 개최』,�『해외 상설전시관 운영』,

『플랜트수출및국제입찰지원』,�『세계일류상품화추진』이외에『지방업체의국제화및수출기

업화』에도앞장섰다.�제3공화국이들어선이후 30여년동안의중앙집권적체제는수도권과지

방간,�그리고지역간의경제적격차를더욱벌려놓았기때문에경제력의지방분산과지역간균

형개발문제가 90년대의국가적당면과제인동시에지방정부의핵심적인정책과제로떠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91년 당시는우루과이라운드(Uruguay�Round)라는 태풍이불어농민들은백만인서

명운동을전개하는등농산물시장개방에항거하던때였다.�따라서지역경제가거의공통적으

로안고있는문제,�즉△산업구조의취약성,�△규모의영세성,�△높은중앙정부에의의존도,

△ 낮은국제화·개방화수준등허약한체질을근본적으로바꿀수밖에없다는데인식을같이

하고,�결국그해법은수출을통한지방경제의활성화로귀결되었다.

이에 KOTRA는 86년 광주·전남무역관의「전남지역 수출업계 종합카탈로그」제작·배포를

시작으로해외우수상품수집지원,�농어촌특산품해외시장개척조사단파견,�이동상담실운영,

해외시장동향설명회개최등수출지원을강화하게되었다.�또한 KOTRA�지원사업은국내무역

관의증설또는확대와더불어 90년부터「Korea�Plaza」개최,�시·도청등과연계한시장개척단

파견등으로더욱확대되어지방업체가안고있는소위 4�난(難)�즉인력난·자금난·기술난·

판매난중판매난의한축을맡게되었다.�특히하와이호놀룰루에서 90년 7월 26일부터 12일동

안 열린「Korea�Plaza(한국특산품전)」는 각 지방도청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120만 달러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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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을올려지방특산품업체에자신감을심어주기도했다.

또한KOTRA는농산물에대한노하우가미약함에도불구하고농림수산부를비롯한농업관련

기관들이수출지원전담기구설치를강력히요청함에따라 91년 8월 22일미주부내에「농산물

수출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직원들이 농산물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대미수출유망농산품수출전략』,�『농산물해외시장시리즈』등의자료를발간하였다.�그리고

그성과가높이인정을받아당초몇백만원의사업자금으로꾸려나가던전담반은거금 7억원

의무역특계자금을배정받았을뿐만아니라92년 1월에는상품개발부내의농수산과로거듭나

기도했다

10＿80년대를뒤돌아보면서

수출1선은고달프다

－24시뛰는157명무공주재원의새해

－긴장속87개시장지켜

－온갖잡역마다않고1인3역도

수출만이살길이라는신념을펴내는데누가공헌했느냐고물으면무공(KOTRA)을 빼놓을 수없

다.�그리고무공 20년을누가어떻게끌고왔느냐고물으면해외주재원의고독한인내를첫째로

꼽지않을수없다.�수출제1선의새해아침.�그들은어제까지무슨일을했고오늘부터또무슨일

을할것인가?�세계의주요골목 87개요소에그물을치고있는 1백57명의새해벽두는예의달러

벌이다.�장이서면손님을부르고,�내나라내물건을선전하고,�손님을안내하고,�텔렉스를두드

린다.�그들의보람과설움과한숨은 1백70억달러의영광속에응어리져있고다시 2백억달러를

벌어들일때까지이어질것이다.�(중략)

매우 중요한 지역의 무역관에는 5명의 주재원이 기동력을 갖추고 포진한다.�파리나 로스앤젤레

스,�도쿄와같은번잡한곳에는 24시비상에도일손이달린다.�새벽 1시나 2시에받는전화는영

락없이공항안내다.�관장은공항당번을지명해두어야하고때로는전원이하루에도세탕씩뛰기

도한다.�1인무역관의고독한투쟁은이에비길바가아니다.�1인3역내지5역의긴장과초조.�공

항에나가샘플을찾아와야하고,�대사관회의에참석해야하고,�본사에보고서를보내는등시간

이잠깐의휴식도주지않는다.�산소가부족한라파스(La�Pas)나모기떼가흡혈귀처럼달려드는아

비잔(Abidjan)�같은곳엔항상최악의위험과같이있다.�

81년 1월 6일자모경제신문에실렸던기자의글을옮겨보았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수」의 평점을 받은 것은 84년 3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처음이며,�임직원의 경영개선 노력을 치하하고 여타 투자기관

에모범이되도록하기위하여대통령표창을수여한다.

이것은 89년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이다.�24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

로실시한「1988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KOTRA만‘수’등급을받아우리코트라맨들을우쭐

하게했던경영평가제도가안영환OB가『무역진흥기관의기능과역할』(1993)에서주장한논리,

즉“한마디로무역진흥업무의본질적기능은국제무역분야에서마치‘산업발전에기여하는사

회간접자본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비유될수있다.”고주장한후“그러나한지역에고속

도로가뚫렸을때과연이것이그지역산업발전에어느정도기여하는지를수리적으로측정키

어려운것처럼,�무역진흥업무의효과를단기적으로정확히검증하는것역시어렵다.”고한점

을과연얼마만큼수용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

80년대는보호무역주의의파도가거세지면서열렸다.�80년대는사무라이와카우보이가제2

차태평양전쟁(?)을벌이는가운데왕서방이깊은잠에서깨어나기지개를켜던때였다.�80년대

는세계화가냉전의바통을넘겨받으면서마감되었다.�그리고 90년대에접어들어블록화와카

우보이의승리와세계화의깃발아래무한경쟁의막이올랐다.�

바로그즈음,�정확히는 89년 9월 21일 워싱턴포스트지의피터마스기자가「샴페인을너무

일찍터뜨린한국」이란제목으로일격을가했다.�

근면하고검소했던한국이이제는소비를중시하는쪽으로바뀌고있다.�전세계에스스로를과시

했던서울올림픽을치르고 1년이지난후많은한국인들이검소와절약이라는전통적가치를버

린대신구치핸드백과하게다츠아이스크림을즐겨찾는다.�과거의가난했던시절을아직생생

히기억하고있고,�비교적평등정신을중요시하며,�교육수준이높은민족인한국인들의마음속에

소비풍조가점차자리잡아가고있는것이다.

한편 박진근교수는그당시우리나라의수출에대한분위기를『세계경제속의한국경제 40

년』에서이렇게정리했다.

과거 60년대,�70년대및 80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수출에관한사회적이해와사적이해는일

치되었다.�기업은국내시장이좁아해외시장에의존하지않을수없어수출이곧기업의생사를

결정하는요인이었다.�따라서수출채산성이악화되더라도적자수출을감행하였다.�또한비록수

출활동에서적자를보더라도수출실적에따라허용된수입활동을통해적자보전이가능했었다.

국가적차원에서는국제수지문제의해결과소득및고용창출을위해수출의중요성과전략성이

강조되었고,�그에따라각종직·간접적인수출지원책이강구되었다.�그결과수출은민간차원에

서뿐만아니라정부차원에서도절대적으로필요한성장추진체로서기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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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6∼88년중의 3저(低)�호황을계기로수출가격경쟁력이급격히감퇴하고,�소득의급격한

증대로국내시장이확대됨에따라,�또한 90년대들어서는WTO�체제로대표되는새로운국제경

제질서하에서 각종 수출지원 조치들이 불법화(不法化)되면서,�수출에 관한 기업의 사적 이해와

국민경제적차원에서본사회적이해는더이상일치하지않게되었고,�그에따라국제수지문제

는더욱어려운과제로대두하게되었다.

다시말해서,�기업은더이상수출에만의존할수없게되고,�‘손쉬운’국내시장을상대로한생산

과판매활동에큰비중을두게되었다.�정부또한기업에대하여수출할것을강력히권고하거나

요구할수없게되어,�수출목표달성을위한‘연말수출독려’와같은캠페인도더이상지속할수

없는상황으로바뀌고말았다.

당연한결과였다.�89년의「무역의날」모일간신문이‘수출찬바람’‘우울한잔치’‘쾌속성장

급제동’‘때이른이유(離乳)가화근’등으로,�또다른일간지는 90년의무역의날에‘민·관의

욕상실수출기반붕괴’로우려를나타냈다.�그리고 92년 1월 21일 국내유력일간지의하나는

KOTRA�자료를인용하며『벼랑에선「수출한국」』이란제목으로이렇게썼다.

미국,�일본등주요시장에서우리상품의수출경쟁력이갈수록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

네시아,�필리핀등아세안(ASEAN)�각국의상품에밀리고있다.

일본시장에서우리상품의경쟁력이높다고믿어왔던에어컨,�냉장고,�음향기기등일부전기전자

제품의대일수출규모및시장점유율이 91년부터처음아세안에추월당하기시작했고섬유류수

출은아직우위를점하고있으나격차가계속좁혀지고있다.�미국시장에서는이미지난 89년경

부터섬유,�전기,�기계등의수출이아세안상품에뒤지기시작,�해마다격차가커지고있다.

이 같은현상은우리상품은고임(高賃)과 품질개선미흡등으로경쟁력이약화되는반면아세안

각국은일본의현지투자등에의한기술력보완및적극적인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경쟁력이강

화되기때문이다.

KOTRA의역사는한국수출사의한장(章)을이룬다.�그리고그역사는일면눈물겹고일면화

려하기조차하다.�코트라맨들은때로는중동열사에서,�때로는아프리카오지에서,�때로는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앞장서뛰었는가하면,�때로는개념조차불분명한업무의선두주자로서,�때

로는소방수나구원투수로서,�때로는세일즈맨이나통상외교관으로변신하면서세계를누볐다.�

그러나우리나라의수출규모가커지면커질수록KOTRA�역사가한국수출사에서차지하는장

(章)의 부피는 점점 엷어졌던 것도 사실이다.�그 이유는 복합적일 터이지만 지난 30년(1962∼

1992)의역사를돌이켜볼때당연하기도하다.�왜냐하면 KOTRA는그때그때의시대적소명을

다했을때「버리고새로운것을찾아떠나기」를거듭해왔기때문이다.�그가운데대표적인것이

투자유치업무일것이다.�



물론지난 30년(1962∼1992)�동안 KOTRA와코트라맨이‘창조적파괴’를했어야할점도적

지는않았을것이다.�특히권위적이고관료적이지는않았는지,�나무만보고숲을놓치는우를범

하지는않았는지,�숫자속에매몰된허위의식은없었는지,�악화가양화를구축하지는않았는지

등등.�한걸음더나아가이러한것들이과거형이자현재진행형은아닌지를자문하면서KOTRA

가가는길이더욱험난할것임을암시한「토머스 L.�프리드먼」과「레스터써로우」의말을마지

막으로1962년부터1992년까지의KOTRA�30년사를가름하고자한다.

냉전시대가‘친구’와‘적’의 세계였다면,�세계화시대는 친구건 적이건 모두‘경쟁자’로 바뀌는

세상이다.�

<렉서스와올리브나무>

향후의경제경쟁에는친구도없고적도없다.�이 게임에는경쟁과협력이동시에이루어지게된

다.�20세기후반의특화경쟁(niche�competition)시대는향후 21세기초반에는직접적인전면경쟁

(head�to�head)으로바뀔것이다.�특화경쟁에는분야별로승자가제각기있다.�그러나전면경쟁하

에서는승자와패자가있게된다.�

<세계경제전쟁(Head�to�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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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OTRA기간사업변천과
KOTRA를떠받치는기둥

1>>KOTRA�기간사업변천사

2>>KOTRA를떠받치는기둥



1>>KOTRA�기간사업 변천사



01＿1960년대：수출입국을위한인프라구축

수출 5,500만달러,�수출품목 69개,�수출대상국33개국－KOTRA가 설립되던 해인 1962년에

보여준한국의수출성적표이다.�

1억달러도 채 안되는 수출실적으로 세계총수출의 0.04%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던 당시의한

국수출은수산물,�광산물등 1차산품이전체수출의약80%를차지하는전형적인후진국형수출

구조를보이고있었으며,�공산품수출은거의전무한단계에있었다.�이같은시대적배경속에

탄생한 KOTRA는 수출에대한기본적인인프라조차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가동되기시작했

기때문에조사사업은수출입국을위한기초조사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즉 60년대조사사업은크게△무역관련제도및정책조사,�△국내시장조사,�△해외시장조

사세갈래로구분되어추진되었는데,�우선정부지원측면에서보면정부주도의수출진흥정책

추진이라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적 정보조사에 큰 비중을

두어해외주요국의무역관련제도및정책을조사,�정부에제공함으로써한국의무역제도및정

책을수립하는데큰기여를했던것이다.�이와같은정부지원용조사는우리나라의무역관련제

도및정책이어느정도골격을갖춘69년이후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에만이루어졌다.

한편 수출분위기 조성을 통한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상품의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60년대초에는국내시장과해외시장에대한조사를병행했다.�해외조직망이빈약해 60년대초

반의조사사업은주로일본,�미국및GATT의자료에의존하는Desk�Research�위주로이루어졌

으며,�당장수출가능한품목이무엇이있는지파악하는문제가시급했기때문에상품조사에대

한비중이상당히높았다.�학계및업계의추천에의해 12명의전문위원으로구성된‘상품연구

연구회’가발족한것도이같은맥락에의해이루진것이었다.�특기할점은이당시조사사업은

해외시장보다는국내시장에대한조사비중이더높았다는점이다.�국내시장에대한정보가거

의전무했기때문이다.�그러나,�수출 5억달러을달성한 68년을 분기점으로국내시장보다는해

외시장에대한조사비중이확대되었다.

>>제1절 KOTRA�정보조사사업



공사조사사업의중추역할을하고있는「해외시장조사사업」에대한60년대의흐름을보면설

립원년인1962년의경우해외시장조사를지역별조사와수출가능상품을발굴하기위한상품별

예비조사,�그리고수출가능상품에대한구체적인수출가능성타진및제반문제점과해결방안

을찾기위한상품별세부조사로구분해실시했다.

64년까지는해외조직망이미약해주로입수된자료나통계자료를기초로조사가이루어졌으

나 65년부터는 해외조직망이 확충되면서 점차 현지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그러나

당시에는통신시설이열악하고대부분의보고서가문서로작성되어우편으로송부되었기때문

에시의적절한정보수집전파에는많은어려움이있었다.�65년 11월에는공사에텔렉스가처음

으로설치됨으로써조사정보를보고하는시간이획기적으로단축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지역별,�상품별조사정보가어느정도축적된 67년부터는미국의수입규제움직임이나자유

무역지대 현황과 같은 특정주제에 대한 현안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세계경제에 있어

격동기를맞이한 70년대들어조사기능은이같은현안특정주제에대한조사가한층강화되었

다.

02＿1970년대：실질적수출증진을위한정보기반구축

두차례의석유파동으로비롯된자원내셔널리즘,�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대두,�남북무역에

대한인식변화,�개발도상국에대한선진국의일반특혜관세제도(GSP)�혜택부여등으로특징지

어지는70년대는KOTRA의조사사업에도상당한변화를가져온시기였다.

우선 70년 2월 7일조직개편을통해수출에관련된모든최신자료를한곳에모아정부및업

계에신속배포한다는취지에서「수출정보센터」와상품조사기능을한층강화시킬목적으로「연

구부」를발족시켰다.

70년대공사조사사업의특징을보면우선실질적인수출증진과결부되는사업에초점이맞

추어졌다.�가령‘상공부장관지정수출상품연구원’이라는품목별담당자로구성된연구부는수

출및수출가능품목에대해해외시장동향및국내수출산업동향과수출증대방안을연구하여수

출진흥시책을 뒷받침하는 한편,�연구부내에 설립되어 70년부터 76년까지 운영된 아이디어 뱅

크는상품별시장조사사업에활력을불어넣고,�수출에관한국민적관심을고취시키는데큰기

여를했던것이다.

지역별조사사업의경우에는73년을기점으로국별조사보다는지역별조사사업이크게강화

되고,�GATT의역할이확대됨에따라75년에는지역조사부내에국제경제과를신설했다.�국제경

제과는세계경제동향과선진국의주요통상정책,�국제기구및다자간무역협상등의조사를담

당하였으며,�각종국제협상의대표단일원으로참가하여국내외유관기관과의관계를증진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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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대한국내업계의이해를돕고이의활용을통한수출확대를

목적으로 EC,�미국,�일본,�EFTA,�캐나다,�호주등모든선진국들의GSP�공여제도를분석하여업

계에지원했는데,�70년대에발간된GSP관련조사자료만하더라도20권을넘었다.

한편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자 주요선진국들이

자국산업및국제수지방어를위해보호정책으로기울고수입규제움직임이일었기때문에지

역별조사사업을강화했다.�다른 한편으로는선진국의수입규제회피및수출시장다변화정책

의일환으로미개척시장에도관심을기울였다.�예를들면,�71년부터는동구및중국,�북한에대

한조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고,�제1차석유파동으로중동시장에오일머니가넘치자건설용

역을중심으로한조사가이루어졌으며,�76년부터 78년사이에는 EC와아프리카국가간에체결

된로메협정을이용한대유럽우회진출,�자원확보측면에서블랙아프리카에대한진출,�대미우

회진출기지로서중남미활용방안등다양한조사가이루어졌다.

03＿1980년대：무역대국건설을위한정보수요요구충족

80년에들어서면서미국의경제력이점차힘을잃어가는대신일본은무섭게부상했으며,�신

흥공업국 (NICs)�역시국제무대에모습을드러내는등세계경제의역학구조가재편되기시작했

다.�또한중동산유국들의자원민족주의를기초로한남남협력과개도국들의자주성강조로세

계경제가더욱다극화되는가운데지역경제공동체형성움직임이태동하기시작했으며,�역외국

에대한보호주의가더욱확산되었다.�특히미국은 88년보호주의색채가농후한종합무역법을

탄생시켜이를근거로교역상대국에대한무차별적인공세를가해왔으며,�반덤핑규제나행정

적규제등불공정무역관행을이유로자국수입규제와함께외국의시장개방을요구함으로써

미국과교역상대국간통상마찰이절정기를이루었다.

이와 같은분위기속에우리나라의수출이 200억달러대를넘어서고수출구조가고도화됨에

따라KOTRA는이에부응하는틀을갖추면서조사사업을벌였다.�우선81년중화학진흥부를발

족시켜중화학제품의수출촉진을도모하려했다.�그러나상품의특성상조사가곧한계에부딪

쳐 82년에는이를상품조사부에통합시켰다.�그리고다시통상마찰이본격화된 80년대후반부

터는상품조사기능을상대적으로약화시키는대신통상마찰완화를위한지역조사사업에역점

을두었다.�

한편 통상현안 정보는 시의성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82년부터 발간된 일일 해외시장정보

(KOTRA-DI)는 당시 공사의 대표적인 조사정보전파수단으로 이용되었다.�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제경제무역환경의변화나사건이발생할때마다해외무역관을통해관련자료와정보를신속

히입수,�현안자료로발간하여정부기관등에제공했다.�또한지속적인수출증대를위해서미국,



일본,�유럽등주력수출시장을비롯해미개척신시장에대한진출확대를위한마케팅조사에도

심혈을기울였다.�특히미국의대한통상압력이거세어짐에따라KOTRA는대미우회진출해결

방안으로미국이각종특혜를부여하고있는카리브해연안국(CBI)에 대해조사,�정보를전파함

으로써국내섬유업계가카리브해로진출하는계기를마련했다.�

이외에도 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올림픽특수를겨냥하고중소기업의수출증대및국제

화를지원하기위해중소기업형상품을조사하기도하였다.

04＿1990년대：디지털시대에걸맞은정보조사수행

우리나라는80년대후반반짝했던무역흑자구조가다시적자구조로반전되면서어려움이가

중되기시작했으며,�미국및EC등선진국들의통상압력또한거세지면서대내외적으로큰어려

움을겪게되었다.

따라서 주요 전략시장인 미국,�일본,�EC�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원활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한편개발도상국과는경제협력관계강화및선진국의통상압력에공동대처하는전략을중심으

로조사사업을전개했는데,�90년대조사사업의특징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선진국과의통상마찰을완화하면서주요선진국의통상제도에관한조사를확대하여,

정부나유관기관의통상정책수립에활용토록지원하고,�제3국을활용한업계의우회진출방안

에대해서도조사를실시했다.�또한당시국내외에서논란의대상이되어왔던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대해서도각국의협상전략및협상방향등에대한추적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를정부

에지원함으로써우리나라의협상수립기초자료로활용토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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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신속정확한정보조사및전파를위해무역정보관리도소홀히하지않았다.�특히정보통

신분야의혁명을가져온인터넷이본격화되는디지털시대를맞이하여조사사업도획기적인변

화를겪었는데,�즉기존 off-line형태에서 on-line형태로업무수행의패턴이바뀌는흐름에부응

하여해외무역관과본사가실시간으로세계경제무역정보를수집전파하는체제로탈바꿈하게

되었던것이다.

셋째,�조사사업이공급자위주에서정보수요자중심으로전환되었다.�이를위해공사는수시

로 정보수요자의 Needs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정보수요자 또한 적극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정보를요구하는쌍방향의사소통채널이구축되었으며,�이를통해공사는정보수요자가필요

로하는정보를VAN�서비스등의방법으로전파하였다.

한편 조직면에서는지역편제중심이던조직을 91년 12월 기능중심으로바꾼가운데전략조

사,�국제기구,�수입대책 및 해외협력을 전담하는 기획조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조사업무는

지역조사부에서총괄관리토록하였다.�아울러북방권국가와의교역확대를위해북방실,�대일

역조개선및일본과의경제무역협력확대를위해일본실,�그리고상품관련조사를위해상품개

발부를각각신설해전담토록했다.�한걸음더나아가 93년 2월에는한·중수교에의한중국과

의교역확대추세로중국에관한정보수요가급증함에따라중국투자정보지원센터를설립하여

우리나라의대중국투자진출및교역확대기반을마련했다.

이외에도WTO�발족과함께새롭게대두되기시작한서비스및지적재산권분야등에효율적

으로대처하고,�EU�및 NAFTA�등지역주의확산추세에능동적으로대처할목적으로국제경제

부를신설했다.�

▶ 2002�주요수출시장
진출전략세미나



05＿2000년대：사이버시대의정보조사차별화

인터넷사용이보편화되기시작한 2000년에들어서는 KOTRA의조사기능에도큰변화를겪

기시작했다.�2002년 1월 1일 단행한전면적인조직개편에의해본사조직은초슬림화된반면,

무역관중심으로인력이전진배치되었다.�이에따라국제통상팀,�미주팀,�아시아대양주팀,�구아

중동팀,�중국팀,�일본팀등지역별로편제되어있던본사조사부서는해외조사팀으로통합,�축소

조정돼본사와해외무역관이수직관계가아닌수평관계를유지하면서조사사업을수행하게되

었다.�대부분의해외무역관이홈페이지를개통하여현지의주요경제무역정보를홈페이지에직

접게재함으로써신속한정보전파가가능케되었고,�본사는공사차원의정보조사방향을설정

하여무역관에전달함으로써양질의계획성있는조사사업이가능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2000년대는누가어떠한정보를많이갖고있느냐보다는누가얼마나많이정보소스를가지

고있느냐에따라정보력과정보의질이결정되는인터넷정보시대이다.�따라서KOTRA의조사

사업은인터넷을통한객관화된정보에다해외조직망을통한현장정보을가미한정보를수집하

여고객에게전파함으로써여타기관에서생산된정보와차별화시키는것이과제로남게되었

다.�‘KOTRA�주간해외현장정보’는그시금석이라할것이다.�【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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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KOTRA가 펼친 사업가운데큰강줄기의하나를이루었던시장개척·마케팅지원 사업은 시장개척부,�중화학지원부,�중소기업지원부,�사업개발부,�상품개발

부,�마케팅지원처,�시장전략팀과 같이 여러 번 이름이 바뀐 간판아래서 추진되었다.�그리고 이

강에서갈라지는지류인△상품계획사업,�△지도간담사업,�△거래알선사업,�△바이어유치사

업,�△세일즈단파견사업,�△국제입찰사업은시대적환경에조응하면서변천하였는데,�그가닥

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다.

우선「상품계획사업」은 70년대에상품개발사업으로,�80년대에는수출상품개발지원및고급

화지원사업으로,�그리고 90년대에는유망수출상품의세계일류화사업등으로발전했다.�「거래

알선사업」은틀이크게바뀌지않은가운데그대상이불특정다수에서 80년대에는중소기업으

로,�그리고 90년대말경에는벤처기업까지포괄하는방향으로나가면서회원제로이동했고,�그

런만큼지원의깊이를더해갔다.�「바이어유치사업」또한줄곧그틀을유지했으나특히전시박

람회나 수출상담회와 묶어 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세일즈단 파견사업」은 90년대 이후

지자체가중심이된시장개척단파견으로발전했고,�「국제입찰사업」은80년대까지지속되다이

제는거의맥이끊어지는형국이되었다.�「지도간담사업」은수출업체의역량이커감에따라상

담형태로대체되었다고볼수있을것이다.�

01＿1960년대

60년대초만하더라도해외시장개척을통한수출은국내기업의마케팅능력을넘어선다소

생소한영역이었다.�당시국내기업들의국제시장과의연결은국내공급물량의절대적인부족

이라는여건아래국내생산을위한원자재,�반제품또는완제품의수입이라는형태로이루어졌

기때문이다.�따라서 KOTRA의초기해외시장개척활동은국내제조업체들이내수시장을탈피

하여해외시장으로전환할수있도록수출이내수보다더큰이익이된다는점을가시적으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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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줄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역점이두어졌다.�그러나총수출규모가수천만달러수준

에불과한데다80%�이상을1차산품이차지하고있던터라KOTRA가주도적인서비스를제공할

수있는사업개발이보다시급한과제였다.

이에따라국내기업에대한「상담지도(相談指導)」와의견수렴을통한수출저변확대를목적

으로한「지도알선(指導斡旋)사업」,�그리고업계가수출상품을개발하도록지원하는「상품계획

사업」에포커스가모아졌다.

1962년공사가설립되던해첫시장개척사업은해외시장에관한업계의관심을불러일으키기

위한「지도강좌(指導講座)」개최로 시작하여 수출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상품계획 사

업」과해외시장에대한「시장답사」에우선순위가두어졌다.�

뉴욕,�로스앤젤레스,�홍콩,�방콕무역관이본격적으로가동하게되는 63년에는「거래성약(成

約)」업무가도입되었다.�이사업은 62년 도입한「지도알선사업」을통하여수출의장점을인식

하고새로운상품을개발한국내업계를수출성약까지이끌어발전시킨다는공사의시장개척활

동방향을국내업계에널리알리는계기가되었다.�64년은「거래알선사업」이처음으로도입되

었고,�65년에는보다크고실효성이높은수출상담을유도하기위해「통상사절단」을유치하는

사업이선을보였다.�이해에「찬조회원(贊助會員)제도」와「특수거래알선제도」가도입되어특

정업체및품목에대한직접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가능하게된것도특기할만하다.

67년에 들어서면서 시장개척 업무의 범위가 넓어졌고 국내업계에 대한 간담회 사업에 대한

지원이늘어났다.�국내업체에시장동향을설명하고품질개선을지도하기위한간담회사업은

주례촉진회(수출진흥협의회),�품목간담회(품목별수출진흥협의회),�지방수출촉진간담회등

의명칭으로개최되어 26개 전략상품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졌다.�한편신규사업으로

써외국바이어(기업)의「대한(對韓)�투자유치 촉진사업」이도입되었고,�시장개척 사업의 주요

수단으로써「세일즈맨단파견사업」이시작되었다.

68년에는정부가수출종합시책을공표하면서수출시장의확대와심화그리고무역박람회개

최에정책우선순위를둠에따라미국과일본에대한세일즈맨단파견사업이활기를띠었으며,

KOTRA-JETRO�정기협의회개최에따른합의사항으로일본내주요도시에서한국상품의직판전

형태의「한국물산전」이개최되었다.�특히 68년에는우리나라최초의무역박람회가구로공단에

서개최되어바이어1,972명을유치하고2,280만달러의수출계약성과를올리기도하였다.

미국과일본지역을중심으로한세일즈맨단파견사업은 69년절정을이루어무려 39회의세

일즈맨단이 파견되었으며,�수출진흥 특별회계에 따른 수특자금(輸特資金)이 최초로 공사 사업

에배정됨에따라유력바이어초청사업이중요한시장개척사업으로자리잡게되었다.

60년대의주요시장개척사업내역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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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계획사업

국내기업이수출적격상품을생산하도록유도함으로써해외시장에서한국상품의성가를높

인다는상품계획사업은62년 10월 1일공사사장의직속자문기관으로「상품연구위원회」가설

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품질·공업의장·포장 및 디자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상품연구위원

회는연구과제를선정하고그연구결과를발표하며구체적인업계지도등을통하여한국상품

의품질향상을도모하였다.

당초사업의주관은국내사업부내상품계획과에서수행되었으나,�64년 10월 5일수출센터개

관과더불어수출센터운영사업으로흡수되었다.�이사업은상품자체의디자인,�의장및품질

개선을통한수출증대를목적으로한「상품개선사업」과수출상품의포장과규격개선을통한

마케팅능력을제고하기위한「포장개선사업」으로나뉘어추진되었는데,�68년 7월 25일경복궁

에서개최된단일품목전인「제6회수출디자인및포장전시회」를전시부가주관하는것을끝

으로종료되었으며,�70년 1월 15일기구를개편할때공사가손을떼었다.�다만이사업은 70년

8월 7일설립된「수출상품개발협의회」의신규상품개발사업과「해외우수상품비교전시품

평회」사업을통하여70년대시장개척사업의일부로남게되었다.

지도간담 사업

지도간담사업은수출업계와유기적인관계를맺고간담회에서제기되는각종수출상의애로

및문제점과대정부건의사항등을파악하여수출진흥방안에관한KOTRA의종합의견을정부

에건의하는데그목적이있었다.�

이를위해공사는우선수출실적5,000달러이상의업체275개와수출가능상품생산업체617

개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지도간담대상업체로수출업체91개,�유망수출품생산업체151개

를각각선정한후,�우리나라의주요교역상대국인미국,�홍콩,�영국,�대만,�필리핀,�태국,�월남

등7개지역에대한시장조사를토대로해외시장개척강좌를개최함과더불어지방수출산업에

대한현황조사에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상품별 수출업계와의 간담회와 지방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67년부터는관련부처와조합등유관기관및관련업계간의실효성있는협의채널로써

「수출진흥협의회」가정기적으로개최되었는데정례수출진흥협의회와단일품목수출진흥협

의회,�그리고 지방수출 협의회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수출진흥 협의회는 수출제도나 시책상

의문제점및애로사항을종합하여정부당국에건의하고청와대수출진흥확대회의결과를업

계에알림으로써정부당국과업계간에가교역할을맡았는데,�청와대확대회의를전후하여매

주또는월2회화요일에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한편서울에서개최되어좋은성과를거둔정례수출진흥협의회는지방수출협의회라는이

름으로지방에서도수시로개최되었다.�품목별수출진흥협의회는수출목표달성을위해서그



때그때 문제되고 있는 품목이나 업계에서

요망하고 있는 품목을 월1∼2회씩 선정하

여 각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을 검토하고 수

출상의당면문제와애로사항을수렴하여관

계당국에건의하는역할을맡았다.

거래알선사업

거래알선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와 외국의

구매자간에 상거래 접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수출을늘리는데그목적이있다.�거래알선업무의기초가되는해외구매자로부터의

수출상담인콰이어리는공사가설립된해인 1962년부터들어오기시작하였지만업계의수출실

적과연계시킨수출거래알선사업이시장개척사업으로정착된것은수출 1억달러목표가설

정된64년부터이다.

거래알선업무가직접적인거래추진이라기보다는수출상과바이어간의연결업무라는수동

적인성질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해외지사가없는대다수한국기업들이해외무역관을통하

여접수된바이어들의수출상담인콰이어리에거는기대는매우높게나타났고,�공사시장개척

사업에서거래알선업무가차지하는비중도매년높아지는양상을보였다.�게다가많은국내업

체가언어및무역전문인력이부족했기때문에거래성약에이르기까지지원하는비중이우리

나라연간수출액의10∼20%를차지할정도로높았다.

한편 65년에는새로마련된「찬조회원제도」를도입하면서거래알선취급요령을강화하여거

래의초기단계부터거래가완전성립되기까지공사에모든세일즈활동을일임하되거래가성

립할 때 거래성립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특수거래알선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특정기업에대한선별적인서비스라는지적과함께수입금액의 1%가 징수되는수출진

흥특별회계의신설(1968년11월18일)에따라1968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하는데그쳤다.

바이어 유치 사업

거래알선사업이중요한시장개척사업으로자리잡게되면서수출상담의가장확실한방법으

로바이어의방한유치에대한관심이증대되기시작하였다.�64년에 6개해외무역관이신설됨으

로써 10개의해외조직망을확보한KOTRA는이와같은요청에부응하여조직망을최대한활용

한바이어유치사업을실시하여사업개시첫해에11개국으로부터39명의바이어를초청하였다.�

바이어초청사업은해외무역관을통하여초청된유력바이어에대한집중거래알선지원이라

는「유력바이어초청제도」가도입되면서도약기를맞게되었다.�특히 68년한국무역박람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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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를계기로유력바이어또는무역관의자체계획에의하여초청된바이어에대한왕복항공임

및체재비제공이라는파격적인제도가도입되어우리나라는바이어의천국이라는국제유행어

까지낳기도하였다.�한편개별바이어와는별개로거래성약으로연결되는확률이높다는점때

문에세계각국에서통상사절단을유치하는활동도활발히전개하였다.

세일즈단 파견사업

바이어및통상사절단유치사업은거래알선의기회를국내에서제공한다는장점이있는반

면세일즈맨단파견사업은우리의상품을직접적인해외시장개척을통하여판매한다는보다

적극적인사업으로인식되었다.�이사업은 60년대후반부터시작된사업이었으나,�전반적인수

출이부진상을보일때마다보다적극적인수출촉진대책사업으로인정받게되어 70년대를거

치면서중요시장개척사업으로자리잡게되었다.�참고로세일즈맨단파견사업의전신으로 64

년중근동통상시찰단파견이후67년까지지속된통상사절단파견사업이추진되었다.

국제입찰 사업

거래 알선 사업을 요청하는 서신 가운데는 해외 정부구매 및 조달기관으로부터의 국제입찰

초청이포함되었는데일반적으로구매금액이크다는점때문에공사는국제입찰참여건에대하

여전폭적으로지원했다.�그결과 1964년에는최초로미얀마정부의입찰에털실(3만달러),�자물

쇠(1만 1,000달러)�및인삼주(7,268달러)가 낙찰되었으며,�뒤이어필리핀정부의구매입찰에서

도오징어가미통조림(15만 7,000달러)이낙찰되는성과를올렸다.�당초국제입찰사업은거래알

선사업에포함되어있으나,�1969년부터집중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판단아래독립된시장개척

사업으로추진되었다.

02＿1970년대

60년대의 시장개척 사업이 국내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두었다면,�70년대는우리나라산업의수출역량에걸맞고국제환경의변화와수출

업계의새로운요구를수용할수있는서비스가필요하였다.�70년우리나라수출에서차지하는

공산품의비중은86%,�수출상품수는952개,�수출시장수는104개지역으로늘어났을만큼수출

역량이달라진한편,�70년대는미국경제의역할감소와서구및일본의성장,�국제통화질서의

변경,�2차에 걸친 석유파동,�자원 내셔널리즘과 무역장벽 증가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된

시기였기때문이다.

이에대처하기위해단순인콰이어리를토대로한거래알선사업은특별한지원이강화된사



업형태로 바뀌게 되었다.�즉 해외진출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시장을 개척하기 위한「순회세일

즈」,�해외유명상품을국내기업에제공함으로써상품디자인개발을유도하는사업외에도「워킹

샘플사업」등이개발되었다.�또한바이어유치사업역시60년대의개별바이어또는사절단유

치단계에서진일보한형태의「BTG(Business�Tour�Group)�유치사업」이75년에도입되었다.

특수무역에대한기대가높아짐과더불어국제입찰을통한상품수출신장이 70년대내내호

조를보임에따라국제입찰지원사업은중요한시장개척사업으로자리잡게되었으며,�75년 3

월7일「국제입찰전담반」이설치되면서사업추진방법도유력인사초청,�자료발간,�세미나개

최등으로다양화되었다.�77년 5월 3일「플랜트수출조사전담반」과「기계플랜트수출거래알

선전담반」이설치되면서기계플랜트수출촉진에대한관심도크게높아졌다.

상품개발사업은 60년대에는디자인개발,�포장개선등직접적으로생산활동을지원하는데

중점을두었으나,�70년대부터는주요수출시장에대한시장상응화를목적으로한국제마케팅

활동강화에초점이맞추어졌다.�UNIDO�사업,�미국독립200주년기념상품개발사업,�토산품개

발사업,�아이디어상품개발사업,�신규수출유망상품개발사업,�Tillett�Project�등은상품개발→시

장모색→시장상응→시장심화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된 새로운 차원의 상품

개발사업이었다.

거래알선 지원 사업

60년대의거래알선사업은거래성약을통한직접적인대업계서비스제공에우선순위가두

어졌으나,�70년대에는 순회 세일즈,�워킹샘플,�중동진출 안내사업 등 수출저변 확대를 반영한

새롭고다양한사업이개발되었다.

수출인콰이어리는우리나라의수출업체수가급증하기도하였지만,�해외무역관이계속증설

됨에따라크게늘어 79년에는 6만건에달하였다.�60년대수출증대에큰기여를했던일반상품

에 대한 거래성약 업무는 74년부터 중지되었으며,�대신 특수 거래알선 제도를 보완 발전시킨

「특별거래알선제도」가75년 4월부터실시되었다.�

「세일즈맨단파견사업」은본사가직접주관하는형태와국내수출유관단체가파견하는해

외세일즈맨단또는시장조사단형태로추진되었다.�그러나이사업은앉아서판매하는방식에

서벗어나찾아가서판매한다는차원높은마케팅의정착에는성공하였으나부정적인면도있

었다.�따라서「순회세일즈활동사업」이 76년도입되었다.�특히순회세일즈활동은주요상품

소비지역에 직접 침투하는 만큼 한국상품의 이미지 부각과 세일즈 저변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되었을뿐만아니라선진국의수입규제및정부의중화학제품중점수출정책에부응하

여현지시장구조,�소비성향,�무역제도등을파악함으로써신규상품개발등수출증대를위한전

략수립에공헌하였다.�

해외조직망의 거래알선활동지원책의하나로실시한「워킹샘플사업」은국내업자로부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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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여 공사에 견본 송부

를의뢰하는경우와해와무역관이거래알선

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오퍼시트 및 카탈로

그와함께관련상품견본을거래성립이가능

한 해외조직망에 송부함으로써 거래알선의

극대화를 기하는 제도로 76년 도입되었다.

한편제1차국제오일쇼크이후인 76년 3월

1일 조직개편에서는 중동지역 무역관이 대

폭증설되었으며,�본사시장개척부내에도별

도의「중동진출안내실」을운영하게되었다.

안내실은78년까지지속되었다.

바이어 유치사업

바이어유치사업은기본적으로계획초청바이어,�일반바이어,�유력인사로구분되어초청,�관

리되었다.�1970년에는 몬트리올 무역관이 주선한 캐나다 실업인단이 1966년 한·캐 통상협정

체결이후최초로방한하게됨으로써바이어투어그룹의효시가되었고시의에맞는EXPO ’70

참가바이어의방한사업등이추진되었다.�

73년부터는백화점바이어,�통상사절단바이어유치사업이한시적으로도입되었다.�73년제1

차석유파동으로인하여 74년이후방한바이어가크게줄어들자이를타개하기위해「교역전」

사업을시도하였는데,�75년 가을 처음개최한이사업은 82년 서울 국제무역박람회가개최될

때까지총11회개최되었다.�

국제입찰 사업

73년국제석유파동이후산유국을비롯한개발도상국들은경제개발계획에의한사회간접자

본분야의확충에수반되는각종시설재및자본재를수입하는데있어서정부구매에의존하였

기때문에국제입찰이일반상품수출못지않게중요하게되었다.

따라서 KOTRA는 75년 3월 7일조직개편에서특수시장반내에「국제입찰전담반」을설치하

고주요입찰실시기관및유력에이전트의방한유치,�세미나개최및국제입찰안내자료의발간

등으로대업계국제입찰정보서비스기능을향상시키는한편 ’76년부터는동남아,�중동아프리

카,�중남미등주요국제입찰실시개도국주재조직망을국제입찰전략조직망으로운영하기시

작하였다.�또한 78년 9월 21일조직개편에서는동남아등지의군수품및군수물자입찰이빈발

해지고80년대의국제입찰상품다양화및고도화에대비할목적으로「국제입찰과」를신설하였

다.�

▲제1회부품·소재
Leading�company
발대식



상품개발사업

60년대의상품개발사업이디자인개선과포장개선을통하여수출상품의성가를높이려했던

반면 70년대에는새로운상품을개발함으로써획기적인수출증대를목적으로하였다.�이에따

라 사업의 종류도 69년부터 시작된 견직물 디자인 개선사업에서부터 UNIDO�사업,�미국독립

200주년 기념상품 개발사업,�신규수출 유망상품 개발사업,�아이디어 개발사업,�토산품 개발사

업,�기술연수파견등으로다양해졌다.

「견직물디자인개선사업」은 69년미국의저명한견직물디자이너인Mr.L.�Tillett를 초청하면

서시작되었다.�「Tillett�Project」라고도명명된이사업은 70년에새롭게고안된디자인시제품을

생산하고국내외에서전시회를개최하여수출을증대하려는데목적이있었다.�75년부터실시된

「UNIDO�사업」은 UN공업개발기구의원조자금에의하여우리나라상품의미국시장에대한시

장적응화를목적으로도입되었고,�「Bicentennial�기념상품개발사업」은미국독립 200주년을맞

이하는 76년을전후하여기념상품의수요가막대할것으로예상,�현지기호에알맞은기념상품

의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러한 기념상품의 디자인개발사업은 72년에 디자이너

Tillett씨를「한일바이센티니얼(Bicentennial)위원회」위원으로위촉하고,�이디자이너로부터정

부지원자금10,000달러로7종133점의디자인모형및샘플을구입함으로써시작되었다.

「아이디어개발사업」은70년 9월 1일아이디어뱅크가설치되면서추진되어왔으나75년 4월

18일자로수출애로타개위원회,�수출절차간소화위원회및아이디어뱅크를통합하여「수출진

흥종합협의회」로개편하고그산하에수출상품개발실무위원회가운영되면서아이디어개발사

업을담당하게되었다.�실무위원회는업계로부터접수된아이디어를기업화시켜수출을연결시

키는해외마케팅활동에사업의중요성을두었는데이사업은76년까지시행되었다.

플랜트 수출촉진 사업

우리나라의수출규모가커지면서플랜트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업계로부터의관련정보에

대한수요가늘어남에따라 KOTRA는 77년조직을개편할때상품정보부내에「플랜트진출조

사전담반」과시장개척부내에「기계·플랜트진출거래알선전담반」을신설하였다.�78년에는

플랜트수출의효율적유도를위하여수출촉진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플랜트의수출증대를가로막는요인이적지않아이를타개하는방안의일환으로해

외플랜트카탈로그전시회개최,�선진국업계와의플랜트심포지움개최,�알래스카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위한조사단파견,�관련업계와의간담회개최및해외유력인사초청등의사업을

폈다.�이에따라 79년부터우리나라기술수준에맞는중소형저기술형플랜트수출이늘어나기

시작하였고,�중동과동남아에편중되었던시장이중남미,�아프리카등지로점차다변화되는추

세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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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에 들어서 제5공화국 정부는 헌법개정에서“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

다”는조항을신설(제124조제2항)하고,�70년대의중화학공업위주의산업정책으로야기된각

종불균형을구조적으로개선하기위해중소기업을종래와같이사회보호적차원에서가아니

라경제효율적차원에서적극육성하기시작하였다.�이를위해정부는①중소기업의경제력기

반강화,�②대기업과의분업적협력관계제고,�③안정적사업활동보장,�④기술지원강화,�⑤지

방공업육성,�⑥중소기업의수출산업화및해외진출확대를위한시책을중점적으로전개하였

다.

이러한정부의시책에부응하고대기업의해외마케팅망이어느정도확충됨에따라 80년대

전반기시장개척사업은자체적인해외시장개척능력이부족한중소수출업체의국제화지원에

역점이 두어졌다.�이에 공사는 중소기업 수출창구인「고려무역」을 인수·경영하는 한편,�특별

거래알선사업등중소기업을중점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업을본격적으로시행하였다.�시장

개척사업의효시격인수출거래알선사업의내실화와함께세계경기의장기침체와중남미·아

프리카등주요개도국의외환부족사태로인해구상무역형태의교역이급증함에따라 83년 4

월 1일부로「구상무역과」를신설하여기존의국제입찰지원사업과더불어특수형태무역지원

사업도강화해나갔다.

한편 공사는중소기업의수출산업화라는대명제를실현하기위해시장개척사업의담당조직

을 82년에지역별거래알선체제에서업무기능별체제로전환하고,�83년에는이를다시품목별

로편제하여품목별전문화를추진하는등시장개척사업의효율적수행과중소기업의입체적

지원을위한체제를갖추었다.

수출거래 지원 사업

80년대전반기중공사의수출거래지원사업은설립초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온수출인콰

이어리제공과이를더욱심화·발전시킨거래성약사업및유력바이어초청을포함한바이어

유치·지원사업으로대별할수있으며,�여기에거래알선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국

내업체정보및해외바이어정보의전산축적이병행되었다.

우선「수출인콰이어리제공」은70년대를거치면서해외무역정보입수가상대적으로어려웠

던중소수출업체에게귀중한정보원이되어왔으며,�86년도에는거래알선업무의전산화를추

진「BOR�Follow-up�System」을개발·운영함으로써바이어와국내수출업체들에게신속·정확

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획기적인전기를마련하였다.�80년대초까지단순유치활동에머물렀

던「바이어유치및지원사업」은 85년부터적극적인관리차원으로발전시키는한편,�우리중소

기업의미개척시장진출지원을위해비교적잠재력이큰국가의유력인사또는바이어를발굴



하여1980∼84년기간중총71명을초청하였는데,�82년도에는자이르의유력실업인초청을계

기로자이르경제산업성장관을단장으로한통상사절단이우리나라를처음방한한것은특기

할만하였다.

공사의거래알선사업은 83년고려무역경영참여를계기로종래의단순정보전달차원을넘

어서성약단계까지추적하는「거래성약지원사업」으로발전하게되었다.�이로써시장개척사업

은확실한목표가설정되었으며,�이를계기로방한바이어상담지원및수출거래알선사업이내

실화되고구매단중심의통상사절단유치가강화되는한편,�성약지원을위한각종신규사업이

새로이개발,�시행되게되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각종

시책이전개되었으나,�81년까지 KOTRA의 중소기업을위한수출지원사업은특별거래알선과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기술지도사업외에이렇다할사업이없는실정이었다.�그러나

84년에들어서면서중소기업시장개척회원제운영을시발로일본지역무역관에중소기업공동

지사가 설치 운영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시행되게

되었다.

우선자체적인해외시장개척능력이취약한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을위해중소기업

체로부터거래상담자료를접수,�거래가유망시되는지역의무역관에송부하여관련바이어를

접촉거래성약을추진한「특별거래알선사업」은 80년부터 84년에폐지되기까지총 123개품목

의대부분이신규개발또는중소기업제품으로써시장개척기반구축에기여하였고,�계약의대

부분이시험주문이었다는것은특기할만하다.

둘째,�선진공업국의전문기술자를초빙하여중소기업에대한기술지도를통하여미국시장에

대한상품적응화를이룩할목적으로75년도입된「UNIDO�사업」은1982년까지추진되었다.�

셋째,�품질·가격·시장성등수출잠재력은있으나해외시장개척능력이취약한유망중소기

업을적극발굴·지원하기위하여84년6월6일부터「중소기업시장개척회원제」를운영하였다.

넷째,�「중소기업 공동지사 운영」이다.�자력으로 해외지사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의해외마케팅을지워하고해외시장진출기반을구축하기위해84년 8월일본의도쿄·오사카

무역관내에공동지사를설치하고 5개상주업체및 6개비상주업체를선정파견하였으며,�85년

부터는로스앤젤레스와프랑크푸르트에도추가로설치운영하였다.�아울러입주업체의수출촉

진을위해「KOEX�입주업체지사화사업」을시행하기도했다.

다섯째,�우리상품의현지적응화를유도하고최신기술정보를도입할기회를제공하며,�중소

업체의해외마케팅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KOTRA는 81년로스앤젤레스공작기계「상설전시

장」설치를시작으로자카르타공작기계,�아틀란타주단조,�시카고자동차부품및전자제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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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시장을잇달아설치하여수출전진기지

로서의역할을수행토록하였다.�

이 밖에도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업계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신용도를

파악,�제공하는「해외업체신용조사」사업이

80년대에 들어 유료화 되었으며,�조사내용

의 충실도 제고를 위해 85년부터는 주재국

의 전문 신용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

외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업체의 카탈

로그를 수집,�해외무역관에 송부하여 상담자료로 활용하는「중소기업 카탈로그 수집·배포사

업」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83년 10월에는「중소기업해외세일즈출장지원사업」을도입하여

무역업계에대한해외출장지원활동을체계화하고내실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한편중소

기업의내방또는전화문의에대해수출절차,�무역제도,�국별시장정보및수출거래알선정보등

의각종정보를직접상담을통해지원하는「중소기업수출상담사업」은 84년 5월 1일부로「중

소기업수출상담실」개설로이어졌다.

특수형태 무역지원

특수형태 무역은「국제입찰」과「구상무역」으로 나뉜다.�국제입찰은 아프리카,�중남미,�중동

국가의선박등과같은고액상품구입이나동남아등지의군수품구매,�그리고개발도상국들의

관수물자수입시주로활용하고,�구상무역은세계경기침체와주요개발도상국의외환부족사

태로인하여수요가급증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공사의국제입찰지원사업은80년대이전단순정보전파차원에서탈피,�국

제입찰전략무역관을선정하여정확한사전정보획득과상품별유력에이전트발굴및유력인

사방한유치등을통한낙찰이면교섭활동을전개하였다.�특히 84년에는국제입찰정보구독

회원제를운영하여각종국제입찰정보를회원업체에자동전달하는시스템을구축하기도하였

다.�또한구상무역지원을위해서는 83년 4월 1일부로구상무역과를신설,�정부의구상무역지

원정책수립과업계의구상무역추진을지원하는한편,�구상무역의효율적인활용방안과이를

통한교역촉진사업을다각적으로시행해나갔다.

수출상품 개발 지원

80∼86년사이의수출상품개발지원사업은업체에상품개발을위한아이디어와자료를제

공하여수출유망상품의국제경쟁력을높이고신제품을개발하도록지원하였는데,�신제품개발

▲ 2001�기계류수출
상담회



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그리고국내부품업계의부품개발에초점이맞추어졌다.

그 하나는「해외신규상품수집·대여」였다.�82년에는특별히 ’86�아시아드와 ’88�올림피아

드양대체육행사에대비한올림픽상품개발지원의일환으로과거올림픽개최지역과 84년개

최예정지인 LA�등으로부터총 1,039점의상품을수집하여대구,�부산등전국 8개지역에서순

회전시회및설명회를개최하였고,�83년부터는이를해외우수상품전시회와연계,�정기적으로

개최하여우리나라운동용구산업의육성발전과수출산업화의기틀을마련하였다.�또 하나는

「부품구매전개최」등을통한상품수출촉진이었다.�KOTRA는 79년 미국의 GE사를유치한이

래 80년부터는수시로해외유명메이커를유치하여부품구매전을개최하고,�부품구매조사단

을초청하여국내중소기업과상담을추진하는등장기공급계약을체결토록지원하였다.�

04＿1990년대

90년대에들어서급속히재편되는국제무역질서와물가상승,�노동쟁의,�원화절상압력,�후발

개발도상국및경쟁국의추격심화등제반수출여건의악화로국내기업들의수출환경은더욱

악화되었다.�이를극복하기위해 KOTRA는국내중소기업들의마케팅능력향상을위한지원을

강화하고,�다양한해외시장개척사업을추진하게된다.�

우선KOTRA는 91년국내기업의품질고급화를유도하기위해해외선진첨단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국내기업을지도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이미지제고지원을위해일류화기업

고유상표출원사업과일류화심볼마크의국내외출원·등록사업을추진하였다.�아울러우수품

질생산국종합홍보(KOREA�FOR�QUALITY�CAMPAIGN)�방안등을마련하여개별기업차원뿐만

아니라국가차원의이미지를제고하는기반도구축하였다.�공사의수출상품에대한품질과대

외이미지제고노력은92년에도지속되었다.

93년공사는전략상품을심층조사하여전략상품경쟁력강화와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추

진하였으며,�아울러 한국산 제품의 홍보 강화를 위해 품질한국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대전

EXPO�번영관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홍보를 확대하였다.�94년에 들어서는 PC�to

FAX�전파를 통해 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제공하고 전문거래알선정보망(TISNET,�BRE,�IBEX)의

활용을통해정보소스확충등업무의질을개선해나갔다.

95년의마케팅지원및시장개척사업은해외마케팅부문,�해외홍보부문,�산업경쟁력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해외마케팅부문에서는 전략마케팅사업(SMI)을 통하여 전략품목의 해외마

케팅능력을함양하는데힘썼으며,�해외홍보부문에서는유망수출상품을발굴하고세계일류화

사업을지속하여대표수출상표의해외인지도를높이려하였고,�산업경쟁력부문에서는지방및

유망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에역량을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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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의경우국내외여건의악화에비례하여무역수지적자폭도확대되었다.�따라서 KOTRA

의마케팅지원및시장개척사업도가일층강화되었는데,�특히△유망수출상품의세계일류화

사업추진△유망수출부품발굴및수출촉진△디자인개선을통한수출상품경쟁력제고지원

및사업신규추진△자기상표수출지원강화등에초점이모아졌다.�아울러종전품목당 1개국

에서 2개국이상으로목표시장을확대하고,�5개전략품목별회원제(총 87개사)�운영을통해사

업성과를제고하고수출촉진단을파견하는등전략마케팅사업의내실화도기했다.

97년은사이버마케팅지원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된시기였다.�공사는우선전자상거래시장

선점을위해서 27,000여개수출기업정보와 1,282개사 2,806건의멀티미디어제품정보를수록

한 인터넷 전자거래알선시스템인 KOBO(Korea�Business�Opportunity)를 구축 상용화하는 한편,

KOBO와 ETO(UN�거래알선시스템)의연계로세계적거래알선네트워크구축을통해전세계기

업에수출오퍼를실시간으로전파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또한공사는중소기업통합홈

페이지(Koreaexport)�구축으로인터넷을통한종합적인한국상품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IMF�관리체제에들어간 98년은국내기업의해외판로개척이절실하였으나동남아의외환위

기와우리나라의국가신인도하락으로고정바이어들이대거이탈하였기때문에적지않은어

려움을겪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이어두운터널을조기에빠져나올수있도록△대

규모 수출구매상담회,�바이어 유치,�해외시장개척단 파견횟수 증가 등 중소기업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지원책을강화하고,�△ IMF�경제회생대출지원제도신규도입과해외시장개척기금융

자추천,�중소기업애로타개전국순회현장민원실참가,�수출애로데스크운영등중소기업수출

▶ 2001�종합상담회
전경



현장애로타개에나섰으며,�△ 중소기업현장을방문하거나밀착지원함으로써수출의욕을고

취하는등중소기업수출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했다.

IMF�관리체제이후국내경제여건에도많은변화가있었다.�그중가장핵심적인변화는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중소·벤처기업 창업

열기가확산되면서창의적이고유연한중소·벤처기업의시대가도래한것이다.�그러나당시는

중소·벤처기업의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질적고도화는미흡한실정이었기때문에자생기반

이취약한중소·벤처기업에대한공사의해외시장개척지원확대가매우시급한상황이었다.

따라서 KOTRA는 수출확대 또는 신규수출이 가능한 수출확대중점품목(TI：Targeting�Item)을

적극발굴하는한편2000년부터중소기업지사화사업을신규수행하고,�벤처와부품소재산업의

전담부서를신설하는등지원기반을확충하였다.

특히지사화사업의신규수행은기존마케팅지원사업의한계를절감한결과였다.�불특정다수

업체를대상으로한기존의마케팅지원사업은전문화·다양화된고객요구를충족시키기에역

부족이었으며,�1회성위주의서비스제공및 Follow-up�체제미비로고객만족도에서저위를벗

어날수없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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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전시박람회사업

KOTRA
는정부의통상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진력해왔으며,�전시사업역시

62년 공사 설립이래 해외시장개척에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도구로써

그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가선진국문턱에거의도달했다는

자만심과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일기 시작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이크게기대되면서잠시실물전시회의효용성이낮게평가되기도하였다.

그러나 IMF�외환위기를겪은우리나라는다시수출과투자가국가경제를살리는가장중요한

정책으로부각되면서해외전시사업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이에따라연간 50회내외수

행되었던해외전시사업이대폭확대되기시작하여 98년 70회,�99년 120회,�2000년 135회에이

르렀으며,�2002년에는총145회가잡혀있다.�

국내전시사업의경우KOTRA는 80년대초부터서울국제식품기술전,�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

서울국제계측제어기기전,�한국자동차부품 및 악세서리전 등 연간 4∼5회의 사업을 개최하였

다.�그러나 90년대중반에이르러품목별국내전시회의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기존에수행하

던전시회를축소하거나유관기관에이관하고,�KOTRA는 신규품목전시회나경쟁력을보유하

고있는전시회만주관하게되었다.�

특히 정부가 90년대 말부터 독일,�프랑스,�미국 등 선진국이 전시산업을 경제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고있는점을벤치마킹하여전시산업의체계적인육성을도모하고있는가운데,�KOTRA

는전시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01＿해외전시사업

KOTRA는 90년부터 96년까지연간45∼50회의해외전시회에700∼900개사를참가시켜현

장 계약실적이 1억∼2억달러,�상담실적이 8억∼12억달러에 이르는 성과를 거양하였다.�특히

이기간중CIS,�동구,�중국,�기타미수교국가에서매년10개내외의박람회참가및한국상품단



독전시회를 개최하여 국가수교의 전초작업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우리나라가거의모든국가들과수교하게됨에따라전시사업이북방지역진출의교두

보라는의미는사라지게되었다.

지역별박람회참가분포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주종수출시장이라고할수있는미국과아

시아,�그리고유명박람회가발달한유럽지역에80%�이상을참가하였으며,�나머지20%는신시장

개척을위하여동구,�중남미,�중국등에서개최되는박람회에참가하였다.�

또한 95년도부터 KOTRA�사업전반에걸쳐‘고객’이라는단어가새로이무게를지니고등장

하게되었고,�전시사업도기존성과위주의사업수행에서업체만족도제고를통한한층발전된

고객개념의전시사업으로전환하게되었다.�따라서전시사업의참가업체들에게질높은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해참가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고객만족도를내부평가에반영함

으로써무역관의지원을강화하도록유도하는한편,�장치수준제고,�사후 Follow-Up�도입등공

사내부의 각종 프로세스를 개선하여,�KOTRA�전시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또한 98년부터는 IMF�체제를탈출하기위하여수출확대및투자유치가국가적인과제로등

장하게되고각종수출촉진사업을늘려지원함에따라전시사업도대폭적인지원이이루어지게

되었다.�그 결과 97년과 98년 각각 70회에 불과했던해외전시사업은 99년 120회,�2000년 131

회,�2001년 135회로대폭확대되었으며,�종전 1,000개사를넘지않았던참가업체가 2001년도에

는약3,000여개사에육박할만큼양적으로크게늘어났다.�

뿐만아니라더큰성과를올리기위하여정확한바이어리스트사전제공을비롯하여,�현장지

원활동강화,�사후Follow-Up�강화등의노력을기울였다.�

해외전시사업개최실적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박람회횟수 51 53 70 70 120 131 135

업체수(개사)� 1,070 1,133 1,337 1,402 2,383 2,780 2,930

규모(s/m) 32,276 33,544 23,601 23,140 44,702 46,900 48,155

계약액(백만달러) 232 279 394 434 665 744 897

이러한가운데97년까지수익자부담원칙이강조되어업체참가비분담율이계속증가하는추

세(국고지원율 30∼40%)를 보였으나 IMF�체제이후업체참가를유도하기위하여국고지원율

이50%로늘어났다.�그리고2000년부터는공사예산으로수행하는전시사업외에유관기관에이

양된박람회에대하여는산업자원부특별예산으로지원되기시작하여 2002년에는총 132억원

의예산으로 KOTRA�주관 50회와유관기관주관 30회의전시회를지원하는한편,�총 63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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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특별예산으로유관기관주관박람회 55회와개별박람회를지원하는데총 195억원

의예산이배정되었다.�

한편 KOTRA는 90년대에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세계박람회(EXPO)에‘한국관(Korea

Pavilion)’으로참가하여한국의위상을드높였다.

EXPO�참가현황

년도 장소 EXPO�주제 한국관주제

스페인세비야 발견의시대 발견의동반자
1992

이태리제노아 배와바다 동방으로부터의협력자

1993 대전 새로운도약에의길 번영을함께누리는슬기

1998 포르투갈리스본 바다－미래를위한유산 생동하는바다를삶과터전으로

2000 독일하노버 인간·자연·기술 물－생명의원천

이와는별도로98년한·일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합의한국민교류사업의일환으로2000

년도부터 2002년까지「Korea�Super�Expo」를 일본에서개최하여일본의대한국이미지개선에

도많은기여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박람회를 특정 산업육성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수단으로 활용하였던

바,�대일무역역조개선을위하여 95년부터일본동경에서개최하기시작한부품전시회에현재

까지매년100여개의한국부품업체들이참가하여대일수출의기회로활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98년부터는정부의벤처육성정책에부응하여 10여개 내외의벤처품목박람회

에참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21세기수출을주도할세계일류상품육성계획의수행기관으로

부산(10월),�대구(10월),�서울(11월)등에서 3회의 국내전시회를 개최하였다.�2002년에도 상해,

런던,�파리3곳에서일류상품로드쇼를개최하여박람회를통한정부정책을적극뒷받침할예정

이다.

또한,�2001년 우리나라의주종수출시장인미국,�일본등의경제가침체하여이지역에대한

수출이부진하게되자공사의기본전시사업과는별도로산자부특별예산을받아인도,�북경,�브

라질,�헝가리등신시장에서한국상품특별전시회를각각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전시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기간중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국내전시인프라구축을위한민간기관의전시업무능력제고정책의일환으로KOTRA의전시사

업을민간에이양하는문제가중요현안으로부각되기시작하였는가하면전시사업수행인력도

계속축소되었다.�그결과99년에는120회박람회중총56회,�2000년에는131회중72회,�2001년

에는 135회중 92회를 부분 및 완전 이양하여 국내 수출유관기관의 전시업무 수행제고에 많은

기여를하였다.�



02＿국내전시사업

서울국제무역박람회(SITRA)와한국국제식품기술전시회라는국제전문전을각각82년과83년

부터 개최해온 KOTRA는 전시회 개최 Know-How를 축적하며 국내전시사업분야의 개척자적

역할을다해왔다.�그러나 82년이래격년제로개최되었던종합박람회성격의 SITRA는전시회의

전문화추세에따라94년을끝으로막을내렸고,�식품기술전은매년계속개최되고있다.

KOTRA는또한한국국제자동차부품및액세서리전,�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서울국제계측제

어기전을개최해왔는데,�2002년부터는기존의서울국제식품기술전과신규로추진하게되는‘서

울국제생활용품박람회’를개최할예정이다.�특히 2000년대초부터‘무역전시산업’의긍정적인

경제파급효과가새삼부각되기시작하여정부가종합적인「국내무역전시산업발전계획」을수

립,�시행하게되자KOTRA는동정책의실제수행기관으로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우선 독일의 AUMA(독일전시산업 연합회)와 같이 한국의무역전시산업 발전을주도할기구

를설립하기위한일환으로 2001년 11월 26일메리어트호텔에서전시장운영기관,�전시주최자

등 53명이참가한가운데‘한국무역전시연합회’설립총회를개최하고향후국가전시산업을주

도할기구로확대,�발전시키기로하였다.�또한전시하드웨어를구축하기위하여국내전시장설

립 및 운영에도 깊이 간여하였는데 95년 대전전시장을 건립하여 중부권의 전시장 부족현상을

해소하였고,�99년도에는 학여울에 서울무역전시장(SETEC)을 건립,�운영하여 수도권지역 전시

장부족현상을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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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장기적인수도권전시장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도현재 7

명의직원을파견하여전시장설립관련제반사항을추진하고있는등정부의전시산업발전의

주도기관으로계속노력하고있다.�

참고로KOTRA가주관하고있는주요국제전문전을보면다음과같다.

서울국제식품기술전

우리나라최초의국제전문전인‘서울국제식품기술전’(SEOUL�FOOD)은 국내최대의식품산

업전문전시회로서호주,�미국,�덴마크등많은외국업체들이대거참가하고있다.

서울국제식품기술전연도별개최실적

면적 참가업체수(개사)
년도 기간 바이어(명) 참관객(명)

(s/m) 국내 해외 계

1992 4.13∼17 10,368 121 125 246 506 37,590

1993 4.09∼13 10,368 165 106 271 273 41,351

1994 4.26∼30 12,960 216 122 338 426 52,040

1995 4.10∼14 15,552 228 111 339 405 50,268

1997 5.07∼10 17,677 278 100 378 460 45,740

1998 4.06∼09 14,850 231 64 295 420 44,476

1999 4.15∼18 9,558 243 45 288 266 50,088

2000 4.15∼18 15,552 308 66 374 452 42,078

2001 4.23∼26 9,351 362 68 430 506 43,264

한국국제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전

한국국제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전 (KAPAS)은 국내 자동차산업 및 연관제품의 수출증대와

세계자동차부품시장으로의국내공급기반을확립하며국내자동차관련산업의기술개발및신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격년제도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로 지금까지 12차례 개최되었다.

2000년 11월에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7개국 118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내국인 5,500명,�외국인

550명이참관하였다.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

85년부터격년제로개최되고있는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SEOUL�PACK)은다양한신상품,�신

소재및기술을집약하여소개함으로써국내포장산업의발전에기여하고수출구매상담회와연

계하여중소기업의포장기자재수출기회를제공하여왔다.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연도별개최실적

규모 참가업체수(개사)
년도 기간 장소 바이어(명) 참관객(명)

(s/m) 국내 해외 계

1993 04.09∼13 COEX 7,488 60 40 100 219 21,572

1995 04.10∼14 COEX 7,488 50 89 139 146 23,512

1997 5.31∼6.03 COEX 7,309 50 43 93 174 21,372

1999 05.27∼30 SETEC 4,814 66 26 92 193 18,300

2001 10.23∼26 SETEC 4,218 62 3 65 100 3,100

서울국제계측제어기기전

86년이래 14회째 (95년까지매년개최,�95년이후격년개최)�개최되고있는국내최대의서

울국제계측제어기기전(SEOUL�INSTRUMENT)은 전자측정기,�전자응용측정기기등계측제어기

기관련제품을집결,�전시함으로써국내계측제어기기업계의발전과수출증대에기여하며해

외우수제품과의비교전시를통해신제품개발을유도하고,�전시홍보를통해판로확대지원체

제를구축해왔다.

서울국제계측제어기기전연도별개최실적

규모 참가업체수(개사)
년도 기간 장소 바이어(명) 참관객(명)

(s/m) 국내 해외 계

1992 12.08∼12 COEX 3,600 52 64 116 85 8,210

1993 09.21∼25 COEX 3,888 67 10 77 176 14,210

1994 10.22∼26 COEX 5,184 87 5 92 85 10,391

1995 09.15∼19 COEX 5,184 78 4 82 174 14,621

1997 09.02∼25 COEX 5,184 84 3� 87 122 22,883

1999 11.12∼15 SETEC 3,134 37 43 80 50 13,000

2001 10.31∼11.3 SETEC 3,134 48 － 48 － 1,917

한국국제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전

한국국제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전(KAPAS)은 국내 자동차산업 및 연관제품의 수출증대와

세계자동차부품시장으로의국내공급기반을확립하며국내자동차관련산업의기술개발및신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격년제도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로 지금까지 12차례 개최되었다.

2000년 11월에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7개국 118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내국인 5,500명,�외국인

550명이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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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생활용품박람회

KOTRA가「2002�한·일월드컵」행사와연계하여추진하고있는서울국제생활용품박람회는

2002년 5월서울무역전시장에서최초로개최되었다.�생활용품이워낙다양한만큼해외백화점,

홈쇼핑,�통신판매,�대형 유통업체 구매책임자들을 위주로 해외바이어들을 유치하였는데 향후

수도권에대규모전시장이건립되면이박람회를세계적인규모로육성할예정이다.�

정부 위임 특별전시회

KOTRA는 2001년 우리나라상품에대한자부심을함양하고세계일류상품육성분위기를조

성하며수출확대기회를부여하기위해「세계일류상품전시회」를서울,�부산,�대구 3곳에서개최

하였다.

세계일류상품전시회개최실적

개최지역 개최기간 개최장소
개최규모 참가업체 전시품목 참관객

(평) (개사) (개) (명)

서울 2001.08.08∼11 COEX�그랜드볼룸 360 63 91 45,000

부산 2001.10.18∼21 BEXCO�2�전시관 600 55 76 23,760

대구 2001.10.25∼28 Exco�Daegu�2�전시관 600 55 76 12,446

서울 2001.11.30∼12.2 COEX�컨벤션홀 600 54 77 13,725

서울무역전시장 위탁경영

서울무역전시장(SETEC)은날로늘어나는전시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전시장을해소하는

한편중소기업의수출지원과국제교류촉진을통해국제경쟁력을강화할목적으로 KOTRA가

정부와서울시의지원하에중소기업수출지원무역전문전시장으로건립하여 99년부터운영하

고있다.

전시장운영관리성과

구분 목표 실적 증감 가동율(%)

1999 18회 33회 ＋15회 66

2000 36회 48회 ＋12회 71

2001 43회 44회 ＋1회 64



서울무역전시장개요

구 분 내 용

(국문)�서울무역전시장
명 칭

(영문)�SEOUL�TRADE�EXHIBITION�CENTER(SETEC)

위 치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4번지(학여울전철역후면)

대지면적 31,000m2(9,378�평)

건축연면적 11,019m2(3,333�평)

층 수 1층(단,�국제회의실및운영자사무실은 2층)

운영주체 KOTRA

설계시공 설계－삼우종합건설(주),�시공－동부건설(주)

【이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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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창립 초창기 해외사업부 선전과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국내사업부 출

판과는 출판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1964

년홍보부에서홍보및출판업무를총괄하는업무일원화가이루어지면서홍보용간행물과영상

물제작,�그리고해외매스컴을활용한홍보활동이본격화되는기틀이마련되었다.

그러나 65년 7월 홍보부가해체되고잠시전시부선전과,�조사부출판과로나누어졌다가 66

년 1월 1일부로다시홍보부가부활되어선전과,�출판1과,�출판2과를두게되었다.�67년에는사

진실을홍보부내에설치하게되었고,�69년에는홍보1과,�홍보2과,�홍보3과및사진실로개편하

여비로소선전이라는용어가사라진대신출판도홍보물이라는인식이싹트기시작하였다.

80년대전반기공사해외홍보사업의특징적인변화는현지에서의세미나개최등을통해해

외조직망이 한국의 경제·무역 관련 홍보센터로써 적극 기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

다.�예를들면,�80년미국상무성이주최한「Doing�Business�with�Korea�and�South�East�Asia」세

미나에디트로이트무역관이참가하여우리나라와의교역관계증진에대한현지인의관심을제

고시켰다.�또한멜버른무역관은85년 8월 26일「Australia-Korea�Growing�Partnership」이라는주

제의세미나를개최하였다.

86년 이후 공사의해외홍보는 88올림픽을앞두고국가이미지와통상홍보의조화를통해통

상마찰을완화시키고국제교류를활성화시키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이러한홍보내용은시장

별통상현안에따라더욱세분화되었는데,�북미지역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대미수입확대정책

등을홍보하였고,�유럽지역에서는우리나라의수입선다변화노력과외국인투자환경을소개하

는데역점을두었다.�

또한일본시장에대해서는대일수출유망상품과대일수출촉진활동을홍보하여중소기업수

출지원과무역역조개선을유도하였으며,�기타지역과신시장으로서의동구권에서는경제협력

강화의필요성과우리나라의참모습을이해시켜원자재의확보및교역의균형적인증대를꾀

하였다.

>>제4절홍보출판사업



01＿1960년대

해외홍보

64년까지의해외홍보활동은‘한국과한국상품을해외에알리고한국상품에대한새로운수

요를창출’하는데목표를두고추진되었다.�64년이후사업확장기의해외홍보내용은한국의수

출상품소개와수출상품에대한접근방법을안내하는것이었는데,�당시가장대표적인정기간

행물은「Korea�Trade」였다.�62년 11월 30일 제1호가발간된「Korea�Trade」지는 65년부터품목

별카탈로그를제작하기시작하였는데현재까지도대표적인상품소개지역할을맡고있다.�종

합해외홍보지가없는점을감안하여 69년 6월부터는한국의경제및사회발전을소개하고투

자정보,�관광안내자료등을수록하는「Korea�Trade�&�Investment」가 월간으로 3,000부씩발간

되었다.�

홍보 영상물로는「Korea�in�Progress」(천연색 16mm,�30분용),�「A�Glimpse�of�Korea」(천연색

16mm,�40분용)를 63년제작하여한국의전반적인발전상과수출산업과상품을홍보하는동시

에도자기,�라디오,�갈포벽지,�인삼제품,�견직물등 8개품목을대상으로하는천연색슬라이드

도제작하였다.�홍보용간행물로는63년에수출상품종합카탈로그인「Products�of�Korea」(6,000

부)와「Developing�Korea�&�Its�Exports」가제작되었는데,�주로국제박람회용이었다.

또한공사와해외조직망인Korea�Trade�Center(KTC)를홍보하는데도역점을두어조직망활

용안내브로슈어를본사에서제작·송부,�무역관이배포하도록하였으며,�63년부터는홍보물로

캘린더와 다이어리,�크리스마스 카드도 제작하여 KOTRA�자체홍보는 물론 한국을 알리는데도

사용하였다.�또한바이어들이우리나라상품을구매하는데필요한정보,�즉한국경제와수출산

업,�유관기관,�관련법규와제도,�무역업자리스트등을수록한「Korea�Trade�Guide」가 67년과

69년 2월연속 640면으로각각 3,000부(영문)가발간되었고,�국제박람회와전시회의기회를활

용하기위해「Korea」브로슈어도발간되었다.

국내홍보

KOTRA�창립초창기의국내홍보는공사의설립취지및수출진흥의중요성을국민과업계에

인식시키는것이었다.�홍보수단은신문·잡지에대한유료광고와공사수출진흥사업에관한기

사게재,�KBS�라디오방송과 10분에걸친「수출진흥에관하여」라는특별프로출연등라디오와

TV�방송에특별대담프로를마련하는것등이었다.�이와더불어공사의사업추진내용을「대한

뉴스」와미국공보원의「리버티뉴스」를통해일반국민에게널리알리는것도중요하였다.

공적매체에의홍보기사게재는64년홍보부가발족되면서언론기관에대한보도자료제공으

로보도빈도가더욱높아졌고,�67년부터는 KBS�라디오방송국에서「뻗어가는한국」이라는프

로를주 1회편성하기도하였다.�특히국민에대한계몽활동은 62년최고회의의지시에의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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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수출진흥을 위한 범국민운동」방안을

수립 보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먼저 선전

활동은 표어와 포스터를 배포하고,�신문·

잡지·라디오·TV�등과 애드벌룬의 부양,

아치와현수막의가설,�전광판의활용등홍

보매체를 총동원하여「수출진흥」이란 국가

적 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이었다.

계몽활동은 각종 좌담회와 강연회,�전시회,

신문지상 또는 방송 해설 등으로 수출진흥

만이민족자활의길이라는점을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계몽영화와슬라이드등을제작하여일반국민에게관람시키는것이었다.�

64년에는수출의긴요성을강조하는동시에공사의기능이일반영화관람객에게까지부각될

수있도록문화영화「수출에의길」(35mm�흑백표준10분용)을제작하였다.�

대(對)국민계몽활동은 64년수출실적 1억달러돌파를기념하여제정된「수출의날」(11월 30

일)�행사가치러지면서더욱활발하게전개되었다.�매년기념행사를전후하여수출진흥을위한

작문과포스터,�표어를공모하여배포하고기념아치와선전탑의설치와함께 TV,�라디오방송

을통해행사실황을중계하였으며,�수출업자위로연예프로를마련하는등으로국민적축제무

드를 조성하였다.�또한 65년에는 11월 29일부터 중앙공보관 전시장에「수출진흥 사진전시회」

를마련하여다음해1월25일까지개최하였고,�69년에도이같은사진전시회를열었다.

02＿1970∼1980년대

해외 홍보

70년대 초기의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에서 활발히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불행히도해외시장에서한국의이미지는이때에인기를누린미국 TV시리즈「Mash(이

동외과병원)」의장면처럼‘굶주림에허덕이는보잘것없는나라’로더잘알려져있었다.�실소

비자들은싼맛에한두개사보자는식이었다.�

따라서 KOTRA는 비교적 개척이 안된 유럽과 아프리카,�동구 공산권 등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71년「구주시장 심화의 해」에 맞추어 영국 런던 무역관에 전문담당자를 두고 Kingsway

Public�Relations사와 PR�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곧 이어

제1차석유파동이일어나중동이큰시장으로부각되고,�미국시장또한더깊게파고들어야한

다는인식이싹트기시작하였기때문에미국에 PR�에이전트를두고중동을포함한전세계적인

▲홍보팀기자실



홍보활동을전개하기로결정하였다.�그결과미국의 Culver�International사와 PR�에이전트계약

을맺고,�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서PR�에이전트사업을수행하였다.

한편국내출판과와해외출판과는 82년 출판과로축소개편되었는데,�이시기의홍보주제는

국제수지의개선과수입선다변화,�국내정치·사회불안에대한대응이주류가된반면,�상품선

전과국가발전상홍보는그비중이약화되었다.�또한홍보수단으로는해외매스컴에대한광고

게재와공보(Publicity)�활동을계속하면서,�VTR�테이프를새로운영상홍보물로활용하였고,�홍

보용 간행물로는「Korea�Trade」지 및「Korea�Trade�&�Business」지 외에「How�to�Trade�with

Korea」라는안내서를새로이발간하였다.�

해외매체용기사자료인「Korea�Trade�Report」를작성하여해외조직망에지원하는사업은매

월 1회로까지 발전하였으나,�83년 6월 한국경제 및 산업홍보의 월간지「Korea�Trade�&

Business」가발간되면서중단되었다가86년 1월 28일부터「KOTRA�Trade�News」로이름을바꿔

발간되었다.�한편「Korea�Trade」지는 83년부터업체의제작실비부담제를도입(83년 25%)하여

유료로발간하였다.

한국경제의참모습을알리는홍보간행물로서는영어판「Trade�Guide�to�Korea」가 80년 6월

30일에 15,000부 발간되었다.�또한 81년부터는「How�to�Trade�with�Korea」가창간되어격년제

로제작되었는데,�처음에는영어판만3만부제작되었으나1983년도에는영어·불어·스페인어

판을,�그리고1985년도에는일본어판을제작하는등발간언어를다양화했다.

이밖에도해외홍보용간행물발간사업은국제박람회용「Korea�브로슈어」가 80년 3종 6개국

어 10만 3,000부 발간된 것을끝으로제작이중단되었고,�82년 건설기자재카탈로그와한국의

주물공업을소개하는선전책자발간,�그리고외부에서제작된「Korea�Contrast�&�Harmony」(영

어1만부),�「Facts�about�Korea」(영어1,000부)가복제활용되었다.

한편83년부터는중소기업해외홍보용상품카탈로그제작을지원하는사업을전개하였으며,

86년에는지방업계의해외마케팅을지원하기위해광주사무소에서「전남지역수출업계종합

카탈로그」(3만부)를제작하는등중소기업의거래알선을위한해외홍보지원을강화하였다.

80년「우정의가교」를끝으로영화제작사업은중단되었다.�그러나이무렵VTR이새로운영

상매체로등장하여,�81년 영어로된 20분 상영용「한국의공작기계산업」이라는 VTR�테이프가

선을보였고 82년에는 SITRA ’82를소개하는내용의VTR�테이프가제작되었다.�그리고 83년부

터는중소기업의수출유망상품을소개하는VTR�테이프를「운동구및민예품편」등과같이품목

군별로년2∼3편씩영·불·아랍·일·스페인어로제작하였다.

국제공항에투명화홍보판(T/P：Transparency)을설치하여KOTRA를홍보하는사업역시81

년 9월 15일 암스텔담의 스키폴 국제공항 T/P가 철거되는 등 해외에 설치된 T/P는 81년까지,

그리고김해국제공항에설치된T/P는 83년이후자취를감추었다.

영상매체면에서 80년대전반기에활발하게추진되었던VTR을활용한수출산업홍보는 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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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이제작되는것을끝으로중단되었다.�멀티비전이새로운영상홍보매체로등장하였기때문

이다.�그러나 88년전자,�자동차,�악기,�패션등과올림픽관련외부제작VTR�5편을복제활용한

것을비롯하여,�89년에는미국산품특별전시회(USPS)와구주산품특별전시회(EPS)�기록용VTR,

90년에는 한국의 산업과 무역을 소개하는「Dynamic�Industry�in�Korea」,�그리고 91년에는

「KOTRA ’30」을계속제작하였다.

해외홍보가 80년대하반기에접어들어특히우리나라의주력수출시장과북방시장을겨냥했

다는점도짚고넘어갈필요가있을것이다.�우선미국의경우88년 12월KOTRA와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여 결성된「대외홍보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로

「One�Voice」체제를유지한가운데수행되었다.�홍보의내용은 90년도수퍼 301조 대책과한미

통상현안의타결등과연계시켜미국일반국민들에대한경제홍보를중점추진하는것이었다.

그일환으로 KOTRA는현지조직망을통해세미나개최와한국특집게재,�홍보지제작,�개별면

담등의형태로한국의대외수입확대노력과시장개방정책을홍보하였다.

일본시장에대해서는 87년 오사카에서개최된「Made�in�Korea�Fair(MIKO)」와 89년의 MIKO

등에서 PR�에이전트를통해한국의산업발전을홍보하였으며,�「대일수출유망상품시리즈」카

탈로그를 4회각 5,000부씩발간·배포하였다.�또한현지조직망과연계하여일본의업종별전

문가를초청,�설명회를개최함으로써국내업계의대일진출전략수립을지원하고일본공업신문

에의「레이다칼럼」이라는고정란을확보하는등매스컴홍보를통해일본의수입시장개방과

대(對)개도국경제협력을촉구하였다.

상업 언론매체의 발달이 미흡한 북방권에서는 전시회 등의 이벤트 행사와 여론 주도층과의

직접접촉을통해국가이미지제고와경제협력의필요성을홍보하였다.�88년공산권에대해한

국의경제발전상과국가이미지제고를위한내용의홍보자료를발간하였으며공산권지역무역

관개설을계기로대규모리셉션개최와전시회등을통해우리나라를올바로인식시켰다.�89년

에는 헝가리 HVG지 등 공산권지역언론인 2명의 방한취재를지원하여특집게재를유도하였

다.�

이외에도홍보역량과질을높이기위해 86년에는외국무역진흥기관에서발간하는홍보간행

물을비교분석하고,�88년에는일본외무성과일본무역진흥회의해외홍보전략조사와미국등9

개국 25매체의편집실태를분석하는한편,�88년 11월 4일부터12월 17일까지해외홍보주체인

조직망을대상으로홍보여건과방법에대한설문을시행하였다.�이어 89년에도미국,�영국,�프

랑스,�일본의해외홍보주관기관의홍보전략을조사했는데,�특히 88년부터시작된 2000년대를

향한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연구에서설정된종합홍보센터로서의공사기능정립을위해

89년해외조직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90년주요 12개국의홍보센터여건을조사

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국내홍보

80년대들어서매스컴에대한홍보는해외경제·무역관련정보와공사의사업추진과관련된

내용의보도자료배포에집중되었다.�계간으로발간되던「무역진흥」지는 83년까지발간되었으

며,�「KOTRA�해외시장」지는매주월요특집부록을발간하는등편집내용이보강되었다.

국내 기획홍보물로는 81년 무역진흥월례회의보고및대국민홍보용으로 80년도의 국제박

람회참가와해외전시회개최상황을담은 16mm,�20분 상영용「수출고도화노력의현장」이라

는영화가제작되었다.�또한 아프리카지역 출장자들을위하여「아프리카가이드」2,000부를 발

간하였으며,�82년에는공사 20년사를정리한「한국의수출」1,000부를제작하였다.�정기정보간

행물로는 81년 6월「플랜트및프로젝트국제입찰정보」지와「중소기업해외시장정보」지(주간)

를창간하였다.

정보지발간사업은일간「KOTRA�해외시장」지발간을전담하는해시과가 89년 7월 15일 출

판과에서 분리 신설되면서 수차에 걸친 편집개선과 함께 91년 4월 1일부터 첨단 편집방법인

CTS(Computerized�Typesetting�System)를도입시행하였다.

한편 87년 11월 CIP(Corporate�Identity�Program)를 제정하고「공사이미지통합종합계획」에

따라공사의제반간행물과광고,�차량등에적용시켰다.�

03＿1990년대

90년대들어단순홍보가아닌공사의특성을살린홍보가요구되었다.�93년에는국내언론에

KOTRA�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했다.�이는홍보과가그동안각사업부서에서작성한보도자료

를출입기자단에게배포하는수동적홍보방법에서벗어나직접홍보거리들을찾아자료를작성

하여기자들에게설명하고기사에반영될수있도록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기자들에게가치

있는정보를발굴제공하고그가치를이해시켜기사화하여야만바람직하고오래가는관계를

맺을수있다고생각하고,�이러한마인드로하루한건이상의보도자료를생산,�배포하였던것

이다.

이와함께그당시까지불문율로여겨졌던공사이메일문서함을기자단에게공개하였다.�물

론출입기자에게사내정보채널을공개하는것이우리의문제점들을외부에노출할위험이있

긴하였다.�그렇지만정보는촌각을다투는만큼기자들에게세계각국의무역관에서조사보고

한내용들을보고즉시열람할수있게함으로써당시해외시장정보에목말라하는언론에홍보

자료를적시에제공하는한편,�KOTRA�정보망의위력을과시하는일거양득의효과를노린전략

이었다.

이러한조치가취해진후출입기자들의 KOTRA에 대한인식이 180도 바뀌어졌으며많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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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해외경제관련기사들이KOTRA발로채워졌고이슈가생길때마다기자들은KOTRA를찾

게되었다.�특히출입기자가교체되면본인이원할경우국제통상이슈별로약 4시간에걸친교

육을시켜주기도하였다.�특히당시시설이월등히좋은무협기자실에상주하던우리공사출입

기자들이앞다투어우리기자실을방문,�기사를전송하기시작하여이로인해우리기자실면적

을확대하고시설을대폭개선하는조치도취하였다.�

96년 7월에는홍보출판처에서출판과일간해외시장의기능이분리되고사진과순수한의미

의홍보기능만이남게되며,�명칭도홍보실로바뀌게되어진정한의미의홍보(Public�Relations)

에역량을집중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KOTRA�역사와 더불어 공사사업과 해외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간판이었던『KOTRA�해외시

장』이2001년 7월 1일부로폐지되고홍보활동의수단이공사및해외무역관별홈페이지로대체

되었다.�정기간행물도 대부분 폐간되었으며,�그 자리를 인터넷 매체가 독차지하는 시대흐름과

함께하고있다.�이러한변화속에다양한요구수준과제공정보의질적인향상을요청하는언론

사의KOTRA에대한관심도는낮아지고있으며신생언론사의급증에도불구하고공사와관련

된보도건수의격감이라는변화를겪고있다.

그러나내외부적으로어려운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홍보팀에서는 21세기에부응하는보다

다양하고입체적인홍보방법을모색하고있다.�2000년 11월 동경에서열린한·일수퍼엑스포

에 5명의기자단을취재파견하고,�2001년 11월에는북경한국상품전과한·일수퍼엑스포에 15

명의대규모기자단을취재파견하여출입기자단에게전시회현장을직접보고느끼게함으로써

공사의역할및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의노력을국민에게널리알릴수있는계기를마련하

였다.

또한21세기들어점차멀티미디어의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서기존의인쇄매체에만의존하

던홍보방법에서TV를활용한보다적극적인방법을모색하게되었다.�2001년 2월부터첫방영

을시작한 MBN(매일경제TV)의「세계시장은지금」은해외 98개 무역관을전화로연결해외시

장의생생한동향을시청자들이실시간으로들을수있는코너로업계관련자들로부터좋은반

응을얻고있다.�이외에도KTV,�YTN�등의TV매체에인터뷰를마련하여직간접적으로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이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20초동안

광고하는것의수십배의광고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아무튼 90년대는기업의홍보만큼이나공공기관에서도홍보의필요성이강력히대두되었고

공사홍보도수동적홍보에서적극적으로공사의이미지를알리는것으로변화하였다.�홍보팀

의업무도공사의특성을살린고도의홍보전략구사가절실히요구되었으며공사의핵심기능

인조사업무도질적인변화를겪게되었다.

2001년은언론을통한공사의사업과이미지홍보를위한이러한적극적인공세속에직원들

의홍보마인드가제고되고인터넷을기반으로한홍보활동의질적인향상을이룬도약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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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양적인감소에도불구과거40여년간축적된공사만의홍보노하우를통해해외시장정보

제공및공사이미지제고활동이오히려전략홍보와기획홍보를통해훨씬고도화되어가고있

는질적인변화를거치고있으며창립40년을맞이하면서새로운도약의전기를마련하는과정

에있다.



해외협력사업이태동한 80년대 후반의국내외경제환경을보면원유가하락,�달러가치의하락에의한원화가치의절상,�이자율하락등소위 3저(低)�효과에힘입어 86년

부터 89년까지 4년동안무역수지흑자시대를기록하고경제성장률도연평균 10%를넘는호황

을누렸다.�

한편시장확대및다변화를통한경제안정을기하기위하여꾸준히추진해왔던사회주의국

가와의경제협력은북방권의개방과더불어가속화되면서우리의수출시장은지구촌방방곡곡

으로확대되었다.�또한그동안이룩한경제적성과를기반으로 ’86�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

픽을개최하여우리의국제사회위상을전세계에전파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수출규모가커지고시장이확대됨에따라선진국의수입규제와시장개방

압력이거세지는가운데국내에서는부동산가격급등,�과감한기술투자의부진,�민주화에의한

노조의권익신장과임금상승으로국제경쟁력이약화되어무역수지는 90년부터적자로반전되

었다.�

게다가 90년대에는우리나라의 OECD�가입,�WTO�출범,�세계화추진등정부시책이국제규

범에맞게추진되어야했고상품은물론금융,�서비스까지경쟁력을갖추지않고서는존립할수

없는시대에진입하고있었다.�이와같은국제사회의변화하는조류에반하여우리는노사간갈

등을슬기롭게극복하지못하고,�산업계는국제시장과수익성을등한히한채외채에의한과잉

투자로 동남아에서 촉발된 외환위기를 97년에 맞게되었던 것이다.�이에 따라 해외협력사업은

방향을틀게된다.�

즉,�IMF�관리체제이전의 KOTRA의 해외협력사업은①한국의경제규모와위상에걸맞는역

할론에입각하여후발개도국에우리의경제개발경험을전수하고,�②선진국과는통상마찰을완

화하는한편개발도상국과는투자진출및상호교역을촉진할수있는사업을수행하고,�③장기

적인안목에서해외시장관리에유익한사업에중점을두었다.�

그러나 IMF�이후에는국제무역진흥기관및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을추진하여상호정보교

류 및 업무협력체제를 구축하고,�사업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데 주력하였다.�공사의 경영방침이

>>제5절해외협력사업



IMF�이후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투자유치강화,�중소기업제품의가시적인수출효과를나타낼

수있는사업확대였기때문에투자와수출에장기적이고간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은제

한된인원과예산으로우선순위에서밀렸기때문이다.�게다가해외협력사업은공사의경영목

표인고객만족도제고,�수익성위주사업확대,�중소기업우선지원과거리가있어가시적으로수

출에직결되지않는한확대가어려운형편이었다.�

KOTRA는 87년 4월 1일최초로해외협력을전담하는부서인해외협력부를설치하고협력사

업과,�수입대책과,�정책시장과를두었다.�또한88년 6월 3일협력사업과는국제협력과로개칭하

고,�수입대책과와정책시장과는각각투자진흥과와산업협력과로개편하여국내기업의국제화

를지원할수있는태세를갖추었다.�그러나89년 7월 15일지역부제로조직을개편할때해외협

력부가해체되고각지역부에서지역실정에맞는협력사업을전개토록하였다.�그러다 92년 1

월 1일부터는기획조사부를신설하고부내해외협력과를설치,�각지역부에산재해있던해외협

력사업을통합하여추진하였는데주요해외협력사업을보면다음과같다.�

국제기구 및 해외관련 기관을 통한 협력

88년자동차수출이급증하는등우리나라의대미수출신장세가지속되어미국과의통상마찰

을완화하는활동의일환으로미국중소기업청이주관하는국제무역포럼에참가하였다.�미국

중소기업청이중소기업의수출을지원하기위해아틀란타,�디트로이트등 6개지역에서개최한

이포럼에서KOTRA는우리나라의시장개방및수입선다변화노력을홍보했던것이다.�

89년에는국제기구에의출연(出捐)을 통한국제협력사업을추진하였다.�공사는개발도상국

들과우리나라간경제협력강화의전기를마련한다는취지에서GATT�산하특별기구인국제무

역센터(ITC)에 1989년부터매년 5만달러를출연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 ITC가주관하는개발

도상국진출사업에참여할수있는터전을마련하였다.�91년 6월에는 ITC와업무협조약정을체

결하여자료를서로교환하고공사직원이국제무역센터에근무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국제간 산업협력

국제간산업협력으로는 80년대후반의플랜트수출을통한기술지원과통상마찰완화를위한

수입전시회사업등을들수있는데,�개발도상국과의산업협력차원에서추진된플랜트수출촉

진사업은연례적인국제플랜트심포지움개최,�상담회,�플랜트수출촉진단파견등으로활성화

되었다.�

국제플랜트심포지움은 87년의인도네시아를비롯하여 88년태국,�89년이집트등지에서개

최되었다.�89년이집트에서개최된심포지움에는총215개사가참가하여자동차부품,�의료기기

등총 2억 1천만달러의상담실적을기록하였다.�또한 91년에는심포지움을인도와베네수엘라

두 곳에서 개최했는데,�인도 뉴델리 심포지움에는 481개사 참가하여 1억 5천만달러의 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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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만달러의계약이,�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개최된안데안플랜트심포지움에서는 7,966만

달러의상담과211만달러의계약이각각이루어졌다.�

플랜트수출촉진활동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플랜트수출촉진단파견 2회 2회 1회 3회 3회

파견지역 중남미 동·서남아 중동 중동,�중미 중동,�남미

동·서남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플랜트심포지움개최 1회 1회 1회 1회 2회

파견지역 인도네시아 태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베네수엘라

한편 KOTRA는 1980년대 후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하여 특별수입상품

전을 새로운 사업으로 데뷔 시켰다.�즉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잦아지자 87년 U.S.�Products

Show(USPS)를개최하였는데,�이는수입선을전환하여대미수입을늘리면서미국의각주정부

와실질적인통상협력관계를정립하기위하여성과위주의상담으로기획되었다.�때문에USPS

에는미상무부와주한미국대사관등 9개기관의협력아래 33개주정부및 2개시,�219개개별

업체를유치한가운데대미수입선전환유망품목을집중전시하고상담지원활동및상담촉진

을위한세미나를개최하여9,831건의상담을주선하였던것이다.�

이어서89년구주산품특별전시회(EPS：European�Products�Show)를개최하였는데,�이Show

는한국이 EC를차별대우한다는불만을해소하는데주목적이있었다.�EPS에서는구주 17개국

386개사가공작기계,�의료기기등을전시하여상담했다.�

89년에 2번째로USPS가개최되었고 90년에는캐나다대사관과공동으로캐나다상품특별전

시회가개최되었다.�또한 91년에는개발도상국과의협력증진을위해아세안상품전시회로확

대되었는데,�이전시회에는아세안각국의112개사가참가하였다.�

기술 및 인적교류

73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원조자금에 의해 북미 수출적

응화사업으로본격화된KOTRA의기술협력사업은 1980년대이르러서개발도상국에무역진흥

관련대책을전수시키는영역으로발전하였고,�이는국제기구로부터기술원조를받는국가에서

공여국가로전환되는이정표가되었다.�

즉,�88∼89년 인도네시아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자문관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의 수출

진흥에이바지하였고,�87년에는 UNCTAD/ITC와 공동협력사업의일환으로파키스탄수출진흥

청(EPB)에 섬유쿼타 관리시스템 운영을 전수시켰다.�또한 89년에는 이집트 등 20개국 22명을

초청하여한국의수출진흥경험을전수하였고,�87∼91년기간에는이란,�인도네시아등저개발



국 연수생 70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정책,�공사의 수출진흥활동,�수출입은

행등관련유관기관방문등을통해우리나

라의경제개발과정을소개하였다.�

이 사업은 개도국이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자국의 연수생을 보다 많이 파견할 수

있도록요청이쇄도할만큼개도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각국의 무역진

흥기관장이 KOTRA를 방문할 때 요청하는

단골 MENU이기도 하였다.�이 사업은 92∼

97년까지 KOICA와 협력하여 수행하였는

데,�매년평균 20개국에서 20명 내외의연수생을받아교육하였다.�주로개도국이분포한중남

미,�아시아,�아프리카연수생이많았으나,�소련이붕괴되고중국과수교한후에는동구권과CIS,

중국,�베트남의연수생을적극적으로수용하였다.�

시장경제를도입하기시작한동구권나라와특히한국경제에관심이있는중국,�베트남출신

연수생을위하여한국의종합상사론,�경제개발계획,�관세론등을교과과목에보강하였으며,�한

국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중화학시설 또는 전자제품 공장견학과 한국의 재래시장

(남대문또는동대문시장)도단체로방문토록하였다.�

해외유사기관과의 협력

공사의해외유사기관을통한경제협력증진노력은67년일본무역진흥회(JETRO)와업무협조

약정을체결하고매년정기협의회를개최해온이래그범위가꾸준히확대되어왔다.�그결과

2002년 현재 세계 39개 무역진흥기관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여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추

진하고있다.�특히80년대후반즉,�구소련의붕괴를전후하여구공산권과직교류실현및국교

수립으로동구권및사회주의국가와업무협조약정이다수체결되었는데,�이와같은활동을교

두보로상사진출과중개상을통한수출에서직수출을위한시장개척활동이활기를띄었다.�

해외업무협조약정체결기관중교류가활발한기관은일본의 JETRO,�호주의 AUSTRADE,�대

만의CETRA,�중국의CCPIT�등이다.�일본 JETRO와는매년한국과일본으로장소를번갈아정기

협의회를개최하면서자료교환,�조사단파견및특별전시회개최시지원,�연수생파견,�아시아지

역무역진흥기관장회의(ATPF)�발전을위한공동지원등두기관이관심있는주요토의안건을

제안하여의견을교환하고있다.�또한중국과국교를수립하기전인 91년까지는대만의 CETRA

와도정기협의회를개최하고자료교환,�전시회개최지원,�조사단파견시조사활동협조,�그리고

양국간시장개척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간헐적으로수입상품상담회를개최하였다.�

▲KOTRA－JETRO�업무
제휴협정(196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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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만한것은 KOTRA-JETRO간에는한·일현안사항인대일무역수지역조개선을위한

다양한시도가있었다.�그리고KOTRA-CETRA간에도우리나라가대만과국교를단절한이후정

기협의회는개최를못하였으나그이외의활동은여건이허락하는한지속적으로수행되었다.�

외국무역진흥기관과의업무협조약정체결현황

년도 기관명 년도 기관명

1987 NAFED(인니) 1991 BANCOMEXT(멕시코)

PROEXPO(콜롬비아) ITC(UN기구)

항가리상의 EDCB(독일브레멘)

1988 AUSTRADE(호주) 1992 CCPIT(중국)

TDA(인도) 러시아연방상의

BOTB(영국) 베트남상의

소련연방상의 1993 ITB(아일랜드)

불가리아상의 1994 ITPO(인도)

폴란드상의 카작크스탄상의

유고연방상의 CMPE(모로코)

1989 HWF(독일함부르크) US�FCS(미국)

MDC(몰타) 1995 TRADENZ(뉴질랜드)

ICE(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상의

EPCI(이란) 1996 PROMEX(페루)

체코상의 1997 IEI(이스라엘)

1990 EPB(파키스탄) 1998 －

MEDIA(모리셔스) 1999 CFCE(프랑스)

루마니아상의 CFME(콜롬비아

몽골상의 2000 －

동독대외무역회의소 2001 －

2002 EIPCE(에콰도르)

AUSTRADE와도매년정기협의회를개최하고있다.�AUSTRADE는자국의농산물시장확대와

원자재및광산물시장에관심이크다.�특히흥미를가지고있는것은현재는소고기시장이지만,

통일이이루어지는것을가상하여북한에식량을공급하고자원개발과통신시장에진출하는것

이다.�광산개발에 KNOW�HOW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중국 광산개발에 한국과 파트너쉽으로

합작진출하는것도고려하였다.�우리는WTO이후중국산농수산물수입을우려하고있으나,�농



수산물과광산물에관한한호주는경쟁력이중국보다우위에있다고평가되기때문에호주에

진출하여개발수입과나아가서는중국에수출하는것까지프로젝트를개발하는적극성이필요

하며,�따라서이를의제로하여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와 같은각국무역진흥기관과의 양자간협력활동과 함께 KOTRA는 일본 JETRO�주관하에

결성된아시아무역진흥기관장회의(ATPF)에도참가하고있다.�87년일본에서개최된제1회회

의에는일본을비롯하여 13개 아시아무역진흥기관이참가하였으며,�그후매년개최지를번갈

아가면서아시아역내무역진흥을위한의견을교환하였다.�공사는 88년제2차회의를서울에

유치하여참가국간관세율표,�무역통계등기본자료상호교환과무역진흥정보망(ATRAIN)의용

량확장,�입력정보다양화를실현토록하는주도적역할을하였다.��【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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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프렐류드

공산권,�특수지역,�북방권,�이세개의단어는우리의역사속에서맑스레닌주의의공산당이

지배하던동구권,�구소련,�중국그리고북한을당시의시대적인상황에따라각각달리이름한

호칭들이다.�말하자면우리의편의에의해동일사물에게여러가지이름을붙인것이다.�특수지

역은당시이들국가와의접촉이공개될경우,�북한의방해가능성이제기되고동시에우리의상

대가외교적으로곤경에처하는사태를예방해보자는궁여지책의산물이었다.�남북간에냉전

외교가치열했던시절,�우리는우방국의북한접근을좌시하지않았지만북한또한자신의동맹

국과우리의교류를쌍심지를켜고경계하였다.�그러다가 80년대정부의대공산권외교정책이

공개적으로추진되면서공산권전체를북방권으로표기하게된것이다.�말하자면엄밀한의미

에서는가당치않은우리식표현에불과했다.

코트라는60년대말부터공산국가들인동구권과의물자교역에관여하기시작하였다.�당시비

인무역관이티토가지배하던유고연방국적의비인소재현지법인사장을방한시켜내의류수

출업체와비밀상담을하게한것은반공을국시로내건그시절의살벌한분위기에서는감히상

상하기어려웠던사건이었다.�공산권과자유진영간의대립각이전세계적인범위로첨예하게세

웠던당시,�코트라가대공산권진출의선봉에섰던것은이들국가를사실상제3의시장으로부

각시켜우리나라의수출에조금이라도기여하고자했기때문이었다.�

80년대는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의병폐가만연했던모든공산권국가들이경제난으로내부

적인진통을겪고있었던암울한시기였다.�중국,�소련,�동구권국가들은값싸고양질의일반소

비재를통해알게된소위‘한강의기적’을이룩한한국을자신들의위기탈출문제해법에모범

답안으로 여기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같은 시기에 코트라는 동구권으로부터 발사되는

미세한호출신호를포착해 80년대중반부터동구권국가와의경제관계정상화사업을조직적

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특히85년소련고르바초프서기장의페레스트로이카와글라스노스

트정책은한반도의냉전기류에도약간의해빙무드를조성할수있는기미를제공하였다.�그것

>>제6절북방시장진출사업



은 60∼70년대상품교역으로이미안면을익힌동구권국가와코트라무역관요원간의인적교

류에촉매역할로작용하였다.

87년 헝가리와역사적인무역사무소상호교환설치를실현한데이어 88올림픽을계기로전

동구권국가들은속속무역사무소를서울에개설하였다.�89년소련에이어 91년중국과무역대

표부상호설치는북방지역교두보확보사업의마무리를상징하였다.�소위노태우정부의북방

정책은코트라의공산권국가들과의상호무역사무소개설실현이라는얼개위에설계되었던

것이다.�

91년 북경무역관설치를매듭지은북방전담부서는북한과의교류모색으로시선을돌렸다.

북경에상주하는북한측인사를제3국인의주선으로은밀하게접촉하면서남북경제교류의확

대방안을 서서히 중심화제로 등장시켰다.�90년대 초부터 북한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적신호가

켜지면서그들은남한과의교역을경제난국타개의한가지대안이될수도있다는인식을하고

있음이대남창구요원들로부터감지되기시작하였다.�특히 91년함경북도나진,�선봉에경제특

구설치를북한이선언한이후이지역에대한투자상담이국내기업과북한담당기관간에오가

는횟수도눈에띄게증가하던터였다.

코트라는북경과동경을중심으로한대북한접촉라인을구성했다.�통계상으로잡히지는않

지만일본,�중국,�홍콩등제3국을통해북한제품과한국산소비제품들이이미남북의경계선을

넘나들고있었다.�다만양적증가가가능할것인가하는문제가남북이처해있는현실의벽에

부딪처있었던것이다.

93년 김영삼정부가들어서면서남북관계가새로운국면으로전개되는가운데 94년 제네바

핵합의가북미간에이루어짐으로써한반도에는대북지원문제가공론화되었다.�95년 3월 김

KOTRA�기간사업 변천사＿133

◀헝가리무역사무소
개소식



영삼대통령은베를린을방문한자리에서조건없는대북식량지원용의를공식적으로천명하

였다.�그해 5월북한은KOTRA에실무접촉의사를전달해왔으며이어 6월초 1주간의양측간

의실무접촉을통해의견이조율된후비록중국의북경에서나마남북당국간의공식적인협상

이성사되었다.�남북은지리한협상을거쳐6월 25일남한의KOTRA와북한의삼천리총회사를

창구로하여 15만톤의쌀을북한에제공키로합의하였다.�약 3개월에걸친쌀지원사업이진행

되는동안코트라실무진은북한측과다양한접촉을하게되었으며북한역시무역진흥전문기

관인코트라에대해보다실용적인인식을갖게되었다.�이대북쌀지원사업의실무창구역할

은그이후코트라의대북교섭에결정적으로도움이되었다.�그이후코트라는남북관계의특수

성과외적변수에의한남북분위기의예측불가한변화의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궁극적으로

남북관계개선에기여하는다양한시도들을단절없이하고있다.�

02＿냉전의빙벽에피켈을걸다

동서냉전의완충지대였던오스트리아의비인무역관이 70년 이례적으로개설되었다.�이곳

은물론수출거점지역도아니었다.�여기에는동구시장이라는제3의신흥시장진출을위한교

두보설치의전략적인고려가작용했던것이다.

초대 관장으로 부임한 김인준은 비인에 상주하는 유고 연방 공화국의 현지법인 Winex사의

사장 Bogdanovic씨를 비밀리에 서울로 끌어 들였다.�본사는 백양메리야스와 쌍방울을 소개하

여상담을주선했다.�동서냉전이첨예했던당시에적성국으로분류된유고인의방한은하나의

센세이션이었다.�사회주의공산권국가들은북한만을한반도내의유일한합법적정부로인정하

고한국을적국으로대하면서어떠한인적·물적접촉도기피했던시절이었다.�정부관계기관

은24시간감시의망을폈으며코트라담당직원은그의출국직전까지숙식을함께해야만하였

다.�유고연방정부가북한의강력한외교적항의를무릅쓰고자국인을적국에보낸이유는티토

의비동맹외교정책의유연성에도있지만저렴하면서도질좋은한국산소비제품에대한매력

에끌렸기때문이었다.�그의방한을계기로코트라에서는동구권시장에대한기대와호기심이

넘쳤다.�구라파무역관중에서대공산권전담무역관을지정해본사와의연계체제를구축하였고

암스테르담,�비인,�밀라노,�취리히,�함부르크무역관에현지중개상을발굴하여거래를알선하라

는목표량을주기시작하였다.

정부는 70년 5월 무역거래법의 제2조 적성국과의 교역 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비(非)적성

국,�즉북한을제외한모든사회주의국가들과의교역을허용해비공개비공식적으로뒷거래하

던이들국가와의교역을공식화한것이다.�이어서 71년 1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정부는코

트라를대공산권교역의중심창구로지정했다.



이시기에한국산내의류,�잠바,�양말등소비제품들이이미동구권시장을무서운속도로침투

하면서국내업체들사이에는동구권특수(特需)라는신조어가퍼졌다.�국내업계도공산권을이

제는하나의경제교류파트너로인식하기시작했다.�특히당시한국보다기초산업이튼튼했던

이들국가들로부터의약품,�화공약품원료들이수입되면서쌍방향거래가정착되어갔다.�

73년 코트라의주선으로유고연방자그레브소재국영무역공단인 Astra는 우리정부보사부

의정식승인을받아당시어린아이들에게유행한전염병볼거리의예방접종약2-M-Vaccin을공

산권의약완제품으로서는처음으로우리나라에공급하였다.�이어헝가리의의약품원료수출입

공단인Medimpex,�체코슬로바키아의화약원료수출공 Chemolimpex�등전문국영무역공단들

이한국시장에얼굴을내밀게되었다.�동구권과의이러한쌍무거래관행의확산은80년대후반

부터본격화되는코트라의북방지역무역관설치추진에매우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코트라는 70년대초부터동구권지역에무역관설치를다각적으로추진해왔다.�특기할만한

사실은 71년말유고연방의아드리아연안국제항구도시인트리에스테에보세창고를설치하는

안이암스테르담무역관현지직원의출장을통해실무적으로검토된것이다.�동구권과중부유

럽의 관문인 트리에스테는 한국상품의 유럽시장 진출의 전략적인 창구였다.�코트라의 속셈은

유고연방수도자그레브에무역관을설치하려는것이었고트리에스테보세창고는바람잡이에

불과하였다.�그러나 내부적인 이유로 트리에스테 보세창고 설치는 보류되었고 최초의 동구권

무역관설치시도도무산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비인,�함부르크,�베를린,�밀라노,�암스테르담무역관을중심으로주로중개

상을통한한국소비재의동구권시장수출은붐을이루었다.�중개상들은코트라의위임하에자

그레브 춘·추계 국제 소비재박람회,�포즈난 춘계 소비재박람회,�라이프치히 추계 소비재박람

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해 한국상품을 공개리에 소개하기 시작하였다.�박람회 개최국은 여전히

북한을한반도의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하고있던데다가박람회참가가단순한경제적인행

사라기보다는수교국들과의친선도모라는정치성이짙어한국의직접참가를한사코거부하였

다.�중개상을통해작은규모의전시코너에노브랜드(No�Brand)로전시된한국소비재견본들을

현지일반관람객들은상품의국적을알지못한채그저쇼윈도에서서선망의눈길을보낼뿐

이었다는것이당시중개상들이전한한국상품에대한현지반응이었다.�

75년본사는국제입찰과플랜트수출,�공산권교역사업을전담하는특수시장반을편성하면서

담당자 1인전담을특수시장과의과단위로확대하였다.�말하자면공산권전담부서가처음으로

설치된것이다.�무역관역시본격적으로정보수집에나섰고 70년대후반부터는단순거래알선

의차원을넘어프로젝트성협력사업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이시기를장식했던세가지사

건이있었다.�

첫째는76년베를린무역관이인석관장이동독로스톡국제항구의항만당국으로부터도크의

열쇠인콰이어리를직접받은데에서시작되었다.�금액은약 3천달러에불과했으나공산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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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공식적인거래라는전략적인의미가컸기때문에이거래알선을이용해동독과직접교

섭해보자는입장이었다.�그런데이제품을생산하는국내전문업체가전무했다.�궁여지책으로

경기도부천에있는영세한열쇠제조업체에서생산한후베를린무역관을통해동독측에게전

달했으나동독은품질불량으로문이열리지않는다고클레임을제기해사실상대금결제가문

제되었다.�이문제는결국무역관과본사담당자의개인적인변상으로일단락되었다.�

둘째는유고산엽연초수입건이다.�78년비인무역관은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이우리

나라에게담배원료인엽연초의최대공급국임을파악하고비인소재유고현지법인 Indra에게

직교역형식의구상무역을제의하였다.�유고측은본국과협의한후적극적인반응을보여유고

산잎담배를우리나라의드레스셔츠와시멘트와맞교환하기로하는 300만달러규모의구상무

역을합의하였다.�국내적격업체선정을요청받은본사는관계당국과협의해K라는무역업체를

소개하였고담당임원이비인을방문하여 7일간의상담을진행하여계약을체결하였다.�그러나

담당자가귀국후일방적으로계약파기를하여유고대사관은현지우리대사관에항의하는등

외교문제로비화되었으나오히려교섭하는과정에서양국공관간에직접대화의계기가되었다.�

당시비인소재유엔기구인UNIDO는후진국공업개발지원사업의하나로국제세미나를연

례적으로 공업후발국에서 개최하였다.�거기에는 동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비인 무역

관은79년세미나개최지로한국을정할것을UNIDO에요청해서울이결정되었는데이것이세

번째사건이다.�개최지가서울로정해지자공산권대표들은전원불참했으며유일하게유고연

방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베치치박사만이방한하였다.�그는한국정부에게유고의대한수교

의향을전달하였고동구권이직면하고있는경제위기의실상을적나라하게공개하여국내언론

과학계에충격을주었다.

70년대의 10년 동안 코트라는온통정치색깔로분장한공산권을경제협력의실체로우리에

게가까이유인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물자교역과박람회참가를통해경제협력의한

파트너로서한국의이미지를집요하게전달한결과,�코트라가 80년대의우리정부의북방정책

을성공적으로이끄는데한축으로역할을수행하였다는사실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무엇보

다초창기에동구권사업에뛰어든코트라요원들은어떠한지침도없이오직창의력과사명감

으로우리의활동영역을넓혔고,�공산권과의관계개선을향한길에자기희생을마다하고헌신

적으로벽돌을하나하나쌓아갔던것이다.�여기에는김인준,�전병인,�윤덕용,�이만득,�임인주,�박

행웅,�이인석,�김승태등OB들의역할이가장돋보였다.��

03＿북방권시장문을활짝열다

80년코트라는공산권경제교류를전담하는부단위의특수사업부를창설하고중국전문가인



안경준부장이그지휘를맡게되었다.�소련을포함한동구공산권을전담하는 1과,�중국,�베트

남담당 2과,�그리고국제입찰,�구상무역을총괄하는특수사업 3과로구성되었다.�처음으로공

산권에대한정보조사사업이체계적으로본격화되었으며프로젝트중심의진출사업들이구체

화되기시작하였다.�동구시장의문을두드리는국내기업들의코트라방문횟수도급격히늘어

났다.�특히전문품목수입업체들은동구권을수출시장의메리트보다주요원자재와첨단기계

및광학기기등설비의공급자로서기대하였고,�그결과쌍무무역이확산되어코트라의북방진

출을더욱입체적으로전개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이당시공산권시장국별시리즈도발

간되어국내업체들에게확인검정된정보가업계와정부기관에정기적으로공급기시작하였다.

85년 1월특수사업과는그동안의대동구권진출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를토대로전

략적인대담한계획을마련했다.�즉이지역국가들과의통상관계정상화를우선적으로추진하

기위해각국의상공회의소와업무협정을체결하고무역사무소상호개설을실현하여전동구

권에 무역관을 설치하자는 계획안을 작성,�정부측과 협의했다.�내부에서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세계적인냉전대립속에서과연가능할것인가에의구심도표출되었으나결국코트라를창구로

하여비밀리에추진하자는방침이정해졌다.�이에따라프랑크푸르트무역관이동독을,�함부르

크무역관은폴란드를,�헬싱키무역관은소련을,�비인무역관은지정학적인특수성때문에헝가

리,�체코슬로바키아,�유고연방,�불가리아,�루마니아를각각맡는전담무역관을지정하였고홍콩

무역관과방콕무역관,�동경무역관은중국을중점관리하도록하였다.�정보수집,�인사접촉요

령,�프로젝트개발등상세한업무지침들이시달되었다.�특히비인무역관장으로부임한석희안

OB에게는 부다페스트 무역관의 최단시일내 개설추진이라는 특명이 떨어졌다.�86년 8월 박영

수사장은헝가리상공회의소의공식초청으로부다페스트를방문,�헝가리상의회장과양국간

무역사무소 상호개설 합의서에 서명하였다.�아울러 헝가리 정부의 경제담당 부총리를 면담해

우리정부고위층의양국간조속한국교정상화에대한희망도전달하였다.�87년 12월부다페스

트에초대관장홍성덕과직원류종헌이태극기와코트라기를걸고무역관의문을열었다.�해방

이후단절된동구권과한국간에화해의첫발자국을남기는역사적인순간이었다.�헝가리역시

88�올림픽해를맞이해동구권으로서는최초로서울에무역사무소를개설하였다.�초대소장으로

헝가리상의 Sandor�Csanyi가부임하였다.�당시국내외언론은공산권국가의공식적인한국사

무소개설을대서특필로관심을표시하였다.

87년박영수사장은헝가리와의무역사무소개설합의서를부다페스트에서서명하자마자유

고 연방 상의의 사전양해에 따라 슬로베니아 공화국 수도 류블리아나를 방문하여 상의 회장

Bulc와 상호무역사무소를설치키로합의함에따라사실상동구권의무역관개설은도미노현

상으로발전했다.

88올림픽에참가키로결정한동구권국가들은한국과미수교상태에서외교관신분의올림픽

연락관파견이어렵게되자서울주재무역사무소소장을겸임토록하는묘안을찾아내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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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국내에개설함으로써상호주의에의한사무소개설이행은쉽게마무리되었다.�88올림

픽을계기로소련은한국을경제교류의우정어린친구로받아들이는데주저하지않았다.�89년 4

월 한일합방으로 러시아가 한국을 떠난 지 85년만에 양국은 무역사무소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동시개설해경제관계정상화의장정에올랐다.�한반도의국제정세가지각변동을일으키는순

간이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소련은상의부회장급인Nazarov를초대소장으로파견했으며코

트라는성정현본부장을관장으로,�공노명전외무부차관이코트라모스크바무역관영사처장

자격으로파견되어양국간외교교섭에대비하였다.�두 기관은상호주의에따라사무실과직원

숙소를각각무상제공했으며공식환영행사로코트라는그해7월모스크바한국상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소련은서울쉐라톤호텔에서정부와업계등고위인사들이참석한대규모리셉션을

열었다.

90년한·소수교기념사업으로모스크바에무역센터건립추진을위해코트라를간사로 LG,

대우,�포철등대기업들이참여한컨소시엄이구성되었다.�그해12월노태우대통령의소련방문

을계기로당시이선기사장과모스크바부시장로쉬코프는합의서를서명하고부지는일단모

스크바대학으로정한다음,�모스코바시청과 7차에걸친협상을했으나자본주의시장으로이

전되는과도기에있는러시아의현실앞에서이견조율이거의불가능하였다.�여기에우리정부

의소극적인지원이더하여결국무산되었다.�당시의도는적어도모스코바무역센터를코트라

가주도함으로써우리자체의인프라를해외에서구축해보자는것이었다.

한편 86년 아시안게임을앞두고중국의참여여부가초미의관심거리로등장하였다.�정부는

차제에한중간의정상화의기회로엿보았고업계는미지의거대시장진출의호기로삼았다.�코

트라역시예외는아니었다.�당시사업개발부소속의특수사업과는공사창립이래처음으로중

국어전문요원3명을특별공채로채용해전문인력을확보하였으며홍콩무역관에는중국접촉

을다각적으로강화하라는특별지시가내려졌다.�당시본사는대중국전담무역관으로동경,�방

콕,�홍콩을지정한터라,�이들무역관들은중국정보를집중수집하여본사에보고하고대중국

교역인콰이어리개발에도신경을썼다.

당시정부는특수지역즉소련과중국등지로부터수입할경우,�수입추천업무를코트라에위

임했으며이에따라국내모든은행은대공산권무역E/L�과 I/L사본을코트라에통보토록되어

있어서코트라는국내업계의이들국가와의교역동향을소상히파악하고있었다.�특히당시주

력품목인소련산원목,�유연탄이나중국산사료용옥수수,�콩등농산물의수입실적과국내기업

의동향은이들국가와의교섭에중요한전략자료로활용되었다.

87년봄중국의전시담당기관인국제전람중심이박호택도쿄무역관관장겸본부장을북경으

로초청했고이어중국국제무역촉진회의가석회장이박영수사장을초청하겠다는의사를알

려왔다.�그러나수일후가석회장의급사(急死)로박영수사장의방중계획은무산되었다.

본사는중국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사업개발부내에중국전담특수사업 2과를신



설했다.�그해홍콩무역관은남경박람회에우여곡절끝에참가하지만홍콩무역관관인에쓰여

진‘Korea’영문표기가문제되어결국전시품을강제철거당하는등수모를당했다.

정부는 중국의 88올림픽 참가를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기대했으며 국내기업의 발길도

바빠졌다.�이미 86년아시안게임에참가한중국대표단의단장장백발북경부시장에게당시한

봉수사장이코트라의중국내사무소를설치하면양국간의경제교류가크게신장될것임을중

국측에게충분히설명한바있었다.

88년 6월대우김우중회장을단장으로하는민간경제사절단이우리나라와서해안을인접한

산동성과요령성을방문했고,�그해 8월산동성국제무역촉진회산동분회의회장이유가인솔

한성단위의사절단이코트라초청으로방한하였다.�중국은북한과의관계를고려해한국과의

교류를기본적으로조용히,�점진적으로발전시킨다는전략이확고했기때문에먼저성차원에

서한국의문을두들기게했다.�따라서중국무역촉진위원회의성단위기구를상대로우리는

정부의관련부처가총동원되어협상단을구성하여우리의중앙정부기관과중국의지방정부기

관간에협상하는기현상이벌어졌다.�우여곡절끝에코트라가정부의위임하에상호무역사무

소개설,�해운합작등 6개항의교섭비망록을작성했으나산동성측이제3국명의현지법인형태

로코트라사무소를세우라는주장을굽히지않아결국흐지부지되었다.�중국은성단위의한국

접근방법을정리하고 89년 1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코트라에중앙차원의상호대표부

설치교섭을제의해왔다.�그해 3월과 6월 2차에걸처이선기사장의초청으로중국무역촉진위

원회정홍업회장이중국정부관리들로구성된사절단을인솔하고방한하여본격적인양국간

현안들을협상테이블에올렸다.�그러나대표부의성격,�명칭,�영사기능수행여부등핵심사항에

서상호간이견을좁히지못해타결에실패하였다.�중국은명칭을대한무역진흥공사의북경대

표처로하여주재지역에한정된대표성만인정하고영사기능에대해서도부정적이었던반면우

리측은주중대한무역진흥공사의대표부로포괄적기능과중국전역에대한대표성을요구하였

다.�그런가운데 6.4�북경사태의발발로중국대표단은일방적으로철수하였고사실상상당기간

한중간대표사무소개설건은잠복했다.�그 해 7월 북경 국제박람회(BIF’89)에 많은 국가들이

천안문사태에대한항의표시로불참을선언하였으나어려울때친구를도와야한다는이선기

사장의주장이공감대를얻어코트라는영문Korea�표기로는최초로중국내박람회에공식참가

하였다.�

코트라는 88올림픽을계기로전동구권과의무역사무소설치가완료단계접어들자특수사

업부와공산권정보센터를분리설립했다가다음해에는총괄과,�소·동구과,�중국과,�미수교국

과의 4개지역전담과로구성된특수지역부로확대개편하고처음으로토탈마케팅전략을도입

하여현지무역관을통합지휘하는본격적인북방진출의인프라를구축에착수하였다.

87년헝가리에서출발한북방권무역사무소개설작업은 90년루마니아를끝으로모두 7개

동구권국가에코트라무역관을배치하게되었고우리나라와의수교역시바로이어졌다.�즉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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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무역관개설-수교의관행이이어졌다.

90년 9월한·소간의역사적인수교에도불구하고한·중간의접촉은거의중단된채로표류

하였다.�정부일각에서중국정부가민간차원으로교류를요구하는만큼우리도민간의모자를

쓰고나가자는주장이대두되었고,�그일환으로사실상의정부산하단체인 IPEC(국제민간경제

교류협의회)라는대중국교섭창구가별도로설립되어회장에이한빈박사가임명되었다.�이렇

게대중국교섭기관이양분되는사태가지속되면서중국역시혼란스럽기는마찬가지라는반응

이나오는등자중지란의사태가지속되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노태우대통령은코트라사장에게조속한시일내에한·중간대표부설

치를완료하라는특명을내렸다.�그해 7∼8월사이특수지역부장홍지선은두차례북경을비

밀리에방문하여중국국제무역촉진회의정홍업회장과단독협상을갖고명칭,�조직원구성,

성격등에합의하여이를정부에보고해확정되자그해10월북경에서양측간에상호사무소개

설 합의서가 이선기 사장과 정홍업 회장간에 서명되었다.�다음해 91년 1월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주재대표부가문을열고초대대표에노재원전외무부차관이부임했으며대표부인원도

코트라와정부기관으로구성되었다.�중국은 4월중국국제상회서울주재대표부를개설하고초

대대표에서대유중국무역촉진위원회부회장이임명되었다.�

이로써한·중간의대표부개설에대한탐색전이막을내리고양국은적대국에서상호호혜

적인이웃으로변모하는첫발을내딛게되었다.�87년남경박람회에참가했다가Korea�표기문제

로전시품을강제철거당했고북경BIF에참가할때국호사용과태극기게양을금지당하는수

모를겪었으며,�국내경쟁유사기관들의보이지않는견제,�대표부설치후현지파견코트라직

원들에대한차별대우등이루말할수없는고충이있었지만코트라는국익를위해음지에서

묵묵히일하였다.�격동의80년대북방시대10년간을숨가쁘게뛰어온현장의전사들은박찬혁,

석희안,�김홍지,�김상관,�이종일,�권순형,�이종태,�이광희,�장행복,�류종헌,�이송,�이상형,�곽복선,

김장한등을꼽을수있다.����

04＿90년대의새로운화두‘남북관계’

91년북경무역관개설을끝으로북방지역교두보설치사업은본격적인실리위주의경제진출

사업으로전환되었다.�92년 1월 특수지역부를북방실로개칭하고 94년 말에는북한업무를북

방실에서분리하여전담부서인북한실을신설하였다.�

코트라의북한과의본격적인접촉은90년재미교포박경윤씨의주선으로북경에상주하는북

한기관대표와의만남에서시작되었다.�당시북한은코트라가동구권에무역관을설치하는등

이들지역진출에앞잡이(?)�역할을해온데에경계의눈초리를보내고있었으며,�특히한중대표



부 상호 설치를 주도하여 혈맹국인 중국의

변절(?)을유도한장본인으로오해하고있었

다.�

94년 3월문민정부의김영삼대통령은독

일통일 현장인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건 없는 대북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제

의하였다.�이미북한은국내여러곳에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알려진 상

태여서 조만간 북측의 반응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것이다.�그러나 4,�5월내내무소식

이었다.�코트라 역시 북한측의 접촉선을 유

지하면서북한의반응을주시하고있었다.�이무렵언론은일본과북한이쌀 100만톤지원협상

을 벌리고 있으며 조선 무역촉진위원회 리성록 회장일행이 현재 일본을 방문중이라고 사진과

함께보도했다.

4월중순북한실장홍지선은북한측반응을타진하기위해흑룡강성민족개발총사장최수진

을하얼빈에서접촉하였다.�이어6월초북한삼천리총회사는북경무역관에쌀지원문제를협

의하기위해실무접촉을갖자는제안을전해왔다.�정부의방침에따라북한실장은 6월3일부터

1주일간북경에서북한의대외경제위원회이성덕참사와당국회담일정,�대표단구성,�회의장소

등에대한협의을마무리함에따라북경무역센타호텔에서이석채재경부차관을단장으로하

는우리대표단과북한전금철대경위고문간에공식협상이시작되었다.�남북당국대표는 6월

21일대북쌀지원에대한합의서에서명하였으며이합의서를근거로하여남한의코트라와북

한의삼천리총회사가집행기관으로지정되었다.�진통끝에 6월25일 11시코트라박용도사장

과삼천리총회사김봉익총사장간에계약서가서명되었다.�같은날오후늦게 1차분 2,000톤을

실은시아펙스호가북으로향하였다.

코트라는북한실에공사차원의전담반을구성하였고,�정부역시통일부내에국방부,�건교부,

농림부등관련부처로전담반을설치했다.�북한과의교신은통일부－코트라본사－북경협상팀

으로연결망을 구축하였다.�북한 Kosa와의 선박운항 교신은 싱가포르의 Dayi해운회사가 중계

했다.�그런데호사다마라고첫물량을싣고올라가던시아펙스호에북한이인공기를강제로게

양했다는사실이국내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됨에따라불과이틀만에호의적인분위기가냉

기류로돌변했다.�당장쌀지원을중단하라는여론이들끓어북한측으로부터사과성해명을팩

스로받은후에6월30일부터정상적으로수송이재개되었다.�

결국해프닝으로끝났지만쌀지원사업이계속되는동안이사건은남북간에깊은앙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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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았다.�8월 10월청진항에서쌀을하역한후떠나려던삼선비너스호가출항을금지당하고선

박과선원전원이억류되는사건이발생했다.�북한측은선원한명이청진항을고의적으로촬영

하는등간첩행위를했다고주장하였다.�우여곡절끝에우리정부의유감표시로 8월 15일새벽

선박은겨우풀려나왔다.�9월 27일 3차남북당국회담이북경에서개최되었으나쌍방간에냉

랭한분위기속에성과없이끝났지만 1차회담에서합의된 15만톤의잔량은순조롭게수송되

어10월 7일마지막배가출항했다.

쌀사업을계기로가동되기시작한코트라와북한간의접촉은북경을무대로계속되었다.�주

요의제는코트라의북한내무역관설치였다.�그러나인공기게양사건과쌀수송선박강제억류

라는두가지악재로인해대북쌀지원을계기로기대했던남북관계의전반적인개선은기대이

하였다.�대북쌀지원사업이후코트라의대북진출사업역시남북관계의냉기류속에잠수했지

만간헐적으로북경을중심으로겨우실무선의접촉을유지하는정도였다.�

96년북한나진선봉경제특구의전담부서인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김정우는9월

나선경제특구에서국제적인경제포럼을개최한다고하면서일본,�동남아,�미국등을대상으로

참가자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북한측에게 한국 기업의 참가를 다각적으로 타진한

바에의하면다소애매하지만부정적인반응은아니었다.�관계기관과협의해코트라가실무창

구로하여참가단을모집구성하고북한측과본격적인일정협상에들어갔다.�북한은참가단구

성을대기업중심으로하되정부요원과기자를배제하도록요구한반면,�우리는중소기업을위

주로하고정부기관및언론기관을고루참여시키자고주장하였다.�결국참가단구성문제로옥

신각신하는과정에서동해안잠수함사건이터져사실상없던일이되었다.�북한역시한국측의

불참으로여타국가들의참가가저조하여기대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말았다.�그해 11월북경

에서코트라북한실장과북한대경추부위원장김문성간에남북경협방안에대한서로간의입

장을타진하는접촉이있었고,�12월북한의대경추는광명성총사장명의로북한실장의평양방

문을 제의하였다.�북한실장은 97년 3월말에서 4월초까지 1주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대경추와

북한내무역관설치및남북경협확대방안을공식적으로협의하였다.

98년 출범된국민의정부는햇볕정책의기조하에남북관계를종전과는다른차원에서접근

하기시작했다.�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개최,�다양한정부차원접촉과민간기업들의대북진

출에대한왕성한욕구분출등표면적인지각변동이곳곳에서일어났다.

북한실은우선북한관련정보에대한수요급증에대응해종래프로젝트중심의대북사업을

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기로하고인터넷을활용한정보수집분석전파시스템을전면적으로

개편했다.�출판물에의한정보생산배포를중단하고웹사이트에실시간대로올려생산과전파

의시간차이를극소화했다.�현재일일 800여회의접속건수를자랑하며국내최고수준의북한

경제전문웹사이트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또한남북간민간차원의경제교류확대를위해국내북한물자반입희망업체나임가공희망



업체들을북한의생산자나공급자와직접연계하는각종상담회를적극적으로주선하고있다.

21세기에한반도의최고의화두는남북간의통일일것이다.�코트라는급변하는남북관계의격

랑속에서일희일비하지않고중심의좌표를남북간경제공동체의회복이라는시대적인소명

을향해정진할것이다.������

05＿에필로그

60∼70년대의한반도를둘러싼냉전이라는국제정치의태풍속에서코트라는소위사회주의

국가들이지령식계획경제의숙명적인함정에빠지고있음을절묘한시기에파악하고,�만성적

인일반소비재의부족에허덕이고있던이들국가에게순수한경제적인논리로전략적인접근

을한것이성공하였다.�북방권현장에서오직발로뛰어야했던선배와동료들의뼈를깎는각

고의노력과헌신성이없었더라면 80년대코트라는북방시대를구가할수없었을것이다.�80년

대중반부터동구공산권이재기불능의경제위기에빠지면서정치적인대변혁이다가오는여명

기에맞추어KOTRA가무역관개설이라는교두보확보의전략적인카드를내민것은우리정부

의북방정책결실에결정적인기여를하였다.�수교후의경제적인실리를챙기는갈무리작업도

완벽하게이루어졌다.�오늘날이들국가들을스스럼없이넘나드는국내기업들에게등대지지노

릇을톡톡히해냈던것이다.�우리의운명적인남북분단의현실에서코트라의소명은무엇인가.

80년대북방진출과같은선도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인가하는기대와평가는앞으로의과제

다.

북방사업에 종사했던 실무자들에게 공통된 한숨섞인 독백은 상대측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우여곡절”,�결과에대한“노심초사”그리고내부에서“옥신각신”이다.�이글은 60년대초에서

70년대초 10년동안선배들이닦아놓은북방의길을따라그후 30여년을더지나온필자의체

험이기도하다.��【홍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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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95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태동

「대한무역진흥공사」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이름을바꾼것은대한무역공사법에투자

및산업기술협력지원기능을추가한공사관련법이95년 8월 4일공포되면서부터이다.�

당시만해도세계는국경없는지구촌경제가형성되면서선진국의기술보호주의가심화되는

시대로서우리기업이무한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기업경영의세계화가절실한형편이었

다.�즉,�기업경영의세계화를위해서는외국인투자가를국내에유치하거나우리기업이해외에

진출하는방법밖에는없는데,�기업이독자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범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인

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한정부는그임무를우리공사에게맡겼던것이다.�

우리공사에서본격적인투자유치업무를위해태동된조직이바로투자진흥처이다.�투자유

치부,�투자지원부,�산업협력부 3개 부로구성된투자진흥처는①투자거점지역무역관에‘투자

안내센터’운영②선진기술도입과산업기술협력수요발굴③우리나라기업의해외투자진출

지원④외국인투자유치정보확충및정부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을통한외국인투자

유치기반조성⑤투자조사단방한유치및투자유치사절단파견등 5대역점사업으로선정했

다.�그런데당시의투자업무는외국인투자유치보다는우리나라기업의해외진출지원에비중

을더두었다.�

아무튼우리공사로서는무역업무외에투자업무가새로추가됨으로써정부로부터그중요

성을재신임받는계기가되었으며,�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확대되어명실상부한국가투

자기관으로서위상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02＿1998년외국인투자지원센터발족

우리나라가 97년 말 IMF�관리체제에들어가게된것은외화부족때문이었고,�따라서외자유

>>제7절투자유치사업



치가지상과제로떠올랐다.�이에공사는투자조직을처단위에서본부단위로승격하는조직개

편을97년 12월 1일부로단행했다.

한편 98년 새로탄생한‘국민의정부’는우리나라경제위기가단기차입금급증으로인한유

동성부족과국내부실기업의도산으로인한외국인자금철수에따른외환보유고부족때문으

로분석하고,�안정된외국자본유치를목적으로한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신정부 100대과제

의하나로선정했다.�

신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획기적으로촉진하기위해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과편의제공

을목적으로한외국인투자촉진법을9월제정했다.�이법제15조 1항에서는“외국인투자와관

련된상담·안내·홍보·조사와민원사무의처리및대행,�기타외국인투자가및외국인투자

기업에대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외국인투자지원센

터를둔다”고명시함으로써KOTRA를국가투자기관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정부는KOTRA를외국인투자유치업무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조직으로One-Stop

Service�체제를구상하기시작했다.�One-Stop�Service란 외국인투자가에대한종합적인정보와

상담제공,�광범위한민원을대행하는것을의미했다.�즉,�해외잠재투자가에대한홍보활동,�외

국인투자가가필요로하는종합적이고포괄적인정보제공,�법인설립·사업자등록·외국인

투자기업등록등외국인투자자가필요로하는공공서비스의일괄제공기능들을특화할뿐만

아니라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이후경영활동에따른고충처리까지포함하는“지속적·포괄적

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이었다.�

정부는이와같은실질적이고전문적인One-Stop�Service�기능을수행하기위해 KOTRA�내에

종합상담실을 98년 4월 1일개설했다.�종합상담실은산업자원부산하“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을확대개편한것으로 10개중앙행정부처와유관기관직원 15명과민간인전문가 8명으로구

성되었다.�이로써종합상담실은외국인투자가에대한행정지원뿐만아니라전문적인상담기능

까지 보유해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정지을 수 있는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발돋움했다.�

KOTRA는또한투자유치조직의역량을집중하기위해투자진흥본부와종합상담실로이원화

된 투자관련 조직을 통합해「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Korea�Investment�Service�Center)」를

98년 7월 1일발족시켰다.�이센터에는69명의KOTRA�직원과28명의공무원및계약직민간전

문인력이배치되었다.�

투자유치기관원년의해인 98년은투자유치업무가새로이정착되는해였다.�무엇보다공사

가외국인투자신고접수체제를구축함으로써기존투자유치업무와연계한신고·등록업무를

수행하게되어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서대외적인공사지명도가향상되었다.�또한대통령순

방외교를활용한투자유치사절단파견,�투자적격지로서한국을부각하기위한집중적인투자

환경홍보노력에서눈부신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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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99년옴부즈만제도입으로사후관리체제도입

공사의투자조직에서또하나의획기적인발전은99년 10월 26일신설된「외국인투자옴부즈

만제도」이다.�이미진출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고충해결등사후관리를통해증자를유도

할목적으로신설된옴부즈만제는99년 10월개설이래2001년까지총1,084건의고충을접수해

1,045건을 처리,�99.4%의 처리율을 보였다.�그리고 옴부즈만제도가 이와같은 고충처리를 통해

증자까지유도한실적은총42�건에31.5억달러인것으로집계되었다.�

옴부즈만제도는외투기업의증자를유도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경영여건을선진화

하는촉진제역할도하였다.�정부는그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여옴부즈만을대통령이임명토

록격상하는한편,�외국인투자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제도개선이필요한경우관계

행정기관에게이행을촉구하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04＿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Cyber�KISC)�구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법을 강구하던 공사는 On-Line을 통한 One-Stop

Service�제공가능성에관심을갖게되었다.�On-Line을 통해한국의최신투자환경정보를어느

때나제공하는체제를구축하여외국인투자자인허가업무처리및사후관리체제의전산화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도 ( 2002.�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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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기시작했다.�

그러나 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Cyber�KISC)를 외국인 투자자지향적인시스템으로개발하

려면천문학적인예산이소요되는데이를자체예산으로해결하기란사실상불가능한실정이었

다.�KOTRA는예산확보를위해한국전산원에서공모하고있는정보화촉진사업과제에응모키로

하고“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구축”이라는사업명으로사업계획서를작성,�제출하여 1순위로

채택되었다.�98년 9월부터 개발되기 시작한“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Cyber�KISC)”는 99년 5

월에 1차 구축사업이완료되고 99년 7월부터투자정보에대한 On-Line�서비스를개시했다.�투

자홍보에서사이버상담,�고충처리까지투자단계별지원체제를구축한 Cyber�KISC의우수성은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아 99년 영국의 Euromoney지 자회사인 Corporate

Locations로부터세계 100대투자유치웹사이트중세번째로우수한웹사이트로선정되기도했

다.

2000년에는 Cyber�KISC를 국가투자유치웹사이트로확대,�발전시키기위해우리공사는정

보통신부와한국전산원을설득하여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Cyber�KISC)�2차구축사업을정부

정책과제로격상시켜국가차원의사업으로추진했다.�그결과외국인투자신고On-Line화및지

방자치단체와의연계등의기능이추가되어국가적인투자웹사이트로써그위상을정립했다.

2002년 4월현재Cyber�KISC는 7개지자체와연계된국가투자웹사이트로서A4�용지기준으

로국문 20,143매,�영문 21,201매로총 41,342매의투자정보를축적하고있으며,�연간 60만건의

접속실적을보이고있다.

05＿APEC�투자박람회개최를통해국가이미지제고

98년 11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된제6차 APEC�정상회담에서김대중대통령

은아시아·태평양지역의역내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99년 6월중서울에서“APEC�FDI�Mart”

를 개최할것을제안하였고,�이제안은참가국정상들의전폭적인지지를받아 APEC�정상선언

문으로공식채택되었다.�

APEC�투자박람회는국제적선례가없는다자간투자박람회로개최확정부터행사개최까지

6개월만에모든준비를끝마쳐야했다.�외교부등관계기관은대책회의를통해이행사를할수

있는기관은 KOTRA�밖에없다는결론을내리고 KOTRA를 APEC�박람회주관기관으로선정했

다.�KOTRA는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APEC�투자박람회를성공적으로준비하여,�99년 6월 2일

COEX에서개최된개막행사에는국가원수들이다수참여해국제행사로공인받았다.

또한 21개전회원국이참가한국별투자전시회에는외국기업 2,789�명,�국내기업 2,586�명등

총 5,375�명이내방하는성황을이루었으며,�한국,�중국,�러시아등총18개국에서독자적으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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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투자환경설명회에는2,758�명이참가해국내외적으로큰인기를끌었다.�또한도요타회장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회도 짜임새있게 진행되어 APEC�투자박람회는 전반적으로

성공작으로평가되었다.�

APEC�투자박람회는한국의경제위기극복의지와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적인태도를전세

계에각인시켰을뿐만아니라한국의주도(Initiative)로 21개APEC�전회원국이참가한투자박람

회가탄생함으로써APEC�내위상이크게제고되었다는데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또한언론

홍보등을통해외국인투자의필요성과순기능을국민에게확산하는계기가된것도상당히의

미있는일이라하겠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APEC�투자박람회 성과로 인해 제3차 APEC�IEG(Investment�Experts

Group)회의에서는이를정례화하기로결정하여제2회가2001년중국에서개최되었다.

06＿해외투자전담관제신설로투자전담인력양성

투자가무역과함께 KOTRA의 양축이되었지만투자전담인력확보는다소미흡한점이있

었다.�이는 KISC가발족된 98년공기업구조조정으로인해공사인력이축소됨에따라기존무

역부문의인력을투자부문에배치한관계로투자와무역업무가확연히구분된인력운영은사실

상불가능한실정이었기때문이다.�게다가 KISC가출범한 98년만해도투자업무가지상과제처

럼인식되어각광을받았지만외환위기를극복하게되자관심은다시무역진흥으로선회되는

경향이있었으며,�이런현상은본사보다는해외무역관에서더심각하게나타나고있었다.�

KOTRA는 해마다늘어나고있는수출관련업무부담에도불구하고투자유치활동이위축되

지않고상시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미주·아주·구주지역선진국무역관에투자유치업무만

을전담하는직원을임명하는투자전담관제를2002년 1월부터신설하고,�3개지역본부27개무

역관에 30명의투자전담관을임명,�운영하고있다.�고객접점창구인투자전담관은투자상담에

서부터사후관리까지외국인투자가의 Needs를 파악하여본사및국내무역관의지원하에신

속하게지원하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임무를맡고있다.

공사는투자전담관의투자유치활동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본사외국인투자지원센

터 뿐만 아니라 국내 무역관에도 2002년부터 신규로 투자유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

전담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국내무역관간의외국인투자가를위한삼각지원체제를구축하고

있다.�즉,�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투자정보 생산기능을 강화해 투자전담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신속히지원하고,�국내무역관은지방자치단체또는관할지역에소재한투자대상기업

을지원할뿐만아니라,�한국을방문하는외국인투자가를현장에서밀착지원토록한다.�

또한 해외무역관의 투자 전담관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기술산업 및



이들산업발전을지원하는유통·금융·통신등주요서비스,�그리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한SOC�지역개발프로젝트분야등전략적투자유치타깃기업을선정하고,�이들기업과의긴

밀한접촉을통해투자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한편투자가의애로사항을파악하여궁극적

으로투자를창출하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것이다.

07＿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외국인투자유치성약실적

국가 투자기관으로 발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98년 7월 개소한 이래 1998∼2001년간

KOTRA�성약은 192억700만달러로 전체 투자신고 519억5,300만달러의 37%를 차지했으며,�해

마다그비중이높아가고있다.�특히 2001년KOTRA�성약은 64억1,900만달러로전체투자신고

의 54.1%를차지하여전년대비 20%�정도급증하였는데,�이는하반기투자거점해외무역관에대

한『투자유치목표금액부여(MBO연계)』와『대규모프로젝트발굴·관리체제가동』등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을전개한결과였다.�

외국인투자신고및KOTRA�성약현황 (단위：US$백만)

구 분 1998 1999 2000 2001 누계

종합행정지원실 648 2,405 3,515 1,506 8,074
KOTRA

해외무역관 1,522 2,846 1,896 4,913 11,177
성 약

소계 2,170 5,251 5,411 6,419 19,251

전체신고 8,852 15,541 15,690 11,870 51,953

KOTRA성약/전체신고(%) 24.5 33.8 34.5 53.7 37.0

※62∼97간외국인투자신고：US$246억

KOTRA의외국인투자유치성약실적이매년높아가는배경에는△전략적잠재투자자발굴

과철저한관리,�△Cyber�KISC�운영,�△외국인투자가방한초청사업인Red�Carpet�Service�등의

첨단마케팅기법개발,�△공무원과민간전문가로구성된행정및투자상담지원팀운영,�△외

국기업고충처리를위한옴부즈만제운영등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짜임새있는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있기때문으로평가된다.�물론KOTRA�직원의투자유치를위한헌신적인노력이짧은

기간안에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명실상부한국가투자기관으로성장하게만든가장중요한요

인이라할것이다.��【송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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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외국인투자,�외환위기극복수단으로부상

켐텍스(Chemtax)라는 미국회사.�우리나라에 대한 최초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기록되어 있

다.�이회사는외국인투자가허용된62년한국나일론의필라멘트나일론사업에57만9천달러

의자본을출자한것이다.�이후우리의외국인투자정책은 79년까지공공차관과상업차관도입

에중점을둔외자도입추진기,�89년까지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기,�그리고

97년까지WTO출범과OECD가입등국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투자자유화와정책선진화

단계의변천과정을거쳐왔다.

그러나외국인투자가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했고외국인투자정책의초점은실

질적투자유치보다는차관도입등자본거래에맞춰져있었다.�국내산업에대한외국기업의지

배가우려되었고국내자금흐름을통제하기가용이하다는점이주고려요인이었다.�99년 6월

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외국인투자업무가산업자원부로이관되기전까지는정책의주무부처

가재무부였다는사실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그러나 97년 말외환위기가닥치면서사정은크게달라졌다.�IMF�구제금융으로경제를운영

해야하는한파속에서외국인투자는수출과함께경제위기극복을위한양대축으로부상했다.

외국인투자는추가적인외채부담없이국제자본을안정적으로도입할수있는동시에국내경

제의구조조정을달성할수있는경로로인식되었고,�외국인투자야말로외환위기를조기에극

복하고향후재발을예방할수있는가장확실한수단으로각광받게되었다.

같은동남아국가들중에서도 IMF�구제금융을받은나라들의경우외환위기를겪지않은나

라들에 비해 국내경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다는 분석도 제기되었

고,�말레이시아처럼외환위기를겪었으면서도 IMF�구제금융의단계까지가지않은것도외국인

직접투자의비중이높기때문이라는지적도있었다.

마치‘외환위기의가장중요한요인과함께그위기를극복할수있는가장확실한대안역시

외국인투자에있다’는분위기였다.�언론은앞다퉈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여론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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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나섰고외국기업과외국인투자에폐쇄적인사회분위기를일신하기위해애썼다.�98년 2

월 8일조선일보에게재된변용식편집부국장의칼럼을살펴보자.

『외국인의적대적M&A(인수합병)를쉽게하려고하자“이나라기업들을몽땅외국인들에게내

줄거냐”는애국의목소리가높다… (중략)�미국도경제가엉망이던80년대에일본을위시한유럽

투자가들이들어와은행-공장-빌딩-주식-채권등을닥치는대로사들였다…(중략)�비감의소리가

터져나왔으며“이제우리의주권은동경과런던의자본가들에게넘어갔다”고한숨을짓기도했

다.�그후미국은망하기는커녕오늘날누구도브레이크를걸수없을정도로장기호황을누리고

있다.�외국인들의투자는미국인의생산과고용을늘렸을뿐이며,�일본인들이사들인부동산은결

코동경으로떼어가지못했고고스란히미국땅에남아있다.

한국은교육,�노동의수준이높고(…)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의자본과기술이외면해온글로벌

시대의 외딴섬이었다.�주식시장에서 한탕 치고 빠지는 투기자금은 몰려왔어… 외국인의 직접투

자는아시아에서도맨꼴찌의실적이었다.�95년 한 해만 보아도,�중국이 355억달러,�싱가포르가

69억달러,�말레이시아가 42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할때한국은고작 19억달러에불

과했다.�외국인이직접투자한달러는외채도아니고우리돈이다.�

외국인들은왜한국을따돌렸을까.�가장큰이유는(…)�한국의경직적인기업환경때문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한국인들의폐쇄적사고방식이큰장애물(…)�한국인들의국수주의적성향을우

려하고있다.�주한미국상공인모임인 AMCHAM은 95년보고서에서한국에대한투자장애요인

으로“수입규제,�개명되지않은실무급관료,�수출은좋고수입은나쁘다는국민의식”을들었다.

미국포드자동차부회장은최근한국기자들에게“노조와한국인들의정서가포드의기아인수를

용납하겠는가.�포드가만드는기아차를국민들이사줄것인가”반문했다.

외국어로된상표는무조건외국산인줄알고소비자들이사주질않고,�외국산승용차를가진사람

들이사회분위기에눌려중고차시장에억지로내다파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어느여자고등학

교에서는애국운동의일환(?)으로학생들을운동장에모아놓고외제품을불에태우기도했다.�이

러한분위기에서우리가진정으로걱정해야할것은M&A를하러오는외국인들이아니라그들을

막고있는우리들의외국인공포증이다.』

02＿외국인투자에대한정부의자세와국민의식변화

정부의대국민홍보노력도이어졌다.�재정경제부는외국자본에대한국민들의반감이외국

인투자기피등부작용을낳고있다고판단,�외국인투자유치홍보반을구성하는등대응책마

련에나섰다.�98년 4월1일재경부는“외국인투자자에게다양한인센티브와투자편의를제공하

는것도중요하지만외국자본에대한반감을없애는것이더시급하다”면서“일부국민들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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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를파손하는등거부반응을보이면서외국의대기업들이한국투자를꺼리고있다”고걱정

했다.�재경부는외국인투자유치홍보반을구성,�전국 10대 도시를대상으로반감해소를위한

순회경제의식교육을실시하고외국자본유치의시급성에대한정책토론회를여는한편,�관련

홍보자료를발간하여배포하기도했다.

이러한시대상황은당시대입면접시험과정에도잘반영되었다.�“진정한국산품은무엇인가.

외국에서생산된국내상표인가,�아니면우리근로자들이만든외국상표인가.”한외국계스포츠

용품업체의광고카피가서울대면접시험문제로등장했고이밖에도각대학의면접시험에외

국인의국내기업인수에대한의견을묻는문제들이많았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또한외국인투자유치에총력을기울였다.�당선이후기회있을때마다

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강조해온김당선자는한국투자를검토중인미국다우코닝사에직접

전화를걸어한국에대한투자를당부하는가하면국내에주재하고있는외국기업대표들과간

담회를갖고애로사항을청취하는노력을아끼지않았다.�당선기자회견은물론취임전『국민과

의 TV�대화』등을 통해“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외화를 끌어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를위해빚을얻기보다는투자를적극유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반복해강조했다.

그러나외국인투자에대한국민의식이하루아침에바뀔수있는것은아니었고의식이바뀌

고대통령의의지가확고하다해서투자가몰려들수는없는노릇이었다.�정부의소극적인외국

인투자유치정책과열악한외국인투자환경은투자유치에결정적인걸림돌이되고있었다.

80년대후반이후우리나라에대한외국인투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95

년을기준으로국내총고정자본형성에서외국인투자의비중은겨우1.1%로중국,�싱가포르,�말

레이시아등주요경쟁국의20%�수준은물론세계평균5.2%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었다.�이는

우리나라의대외지향적개발전략이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차입에의존한때문이기도하지만

정책의폐쇄성과환경의열악함을반영하는것이었다.�우리의외국인투자환경에대한평가는

’97년 8월「Far�Eastern�Economic�Review」지가 3천명의아시아기업인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

조사에의하면한국의전반적투자환경은아시아 18개국 중파키스탄,�캄보디아,�라오스,�미얀

마다음인5번째로열악한것으로보도된바있었다.�

신정부출범이후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적극적이고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정책개방

도에대한외국인들의인식도나아지는게없었다.�같은잡지가 98년 5월외환위기를겪은아시

아국가들에대한외국인투자개방도를상대평가한조사에서한국은 17.4%로 태국의 57.3%나

말레이시아의21.1%에비해개방도가크게낮은것으로평가됐다.

외국인투자에대한시장접근제약과열악한투자환경외에제도적요인으로서투자인허가

및공장설립등에관련한행정절차의지연,�제반행정서비스및투자관련정보를제공하는원스

톱서비스체제의미비등도중요한투자장애요인으로지적됐다.�외환위기를겪으면서과거의

점진적인투자문호개방이라는소극적정책으로는중국을비롯한동남아경쟁국들과투자유치



경쟁에서승산이없다는판단으로전면적인투자자유화조치,�투자인센티브의대폭적인확대

조치들이속속발표되면서원스톱서비스체제의확립등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정비하는것도

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외국인투자가는국내의관행과절차,�법령과규정의운용에익숙하지않기때문에투자초기

에불편과불이익을겪게마련이고이와같은외국인비용(cost�of�foreignness)을보상해주는방

편의하나로원스톱서비스가필요하다는논리였다.�

03＿외국인투자업무를둘러싼영역다툼

외국인투자지원을위한원스톱서비스체제의구축을정책으로구체화하기시작한것은산업

자원부였다.�박태영장관은98년 3월 19일대통령에대한업무보고를통해‘상담에서공장설립

까지모든인허가를일괄처리하는제도를도입하고 4월까지는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을설치

운영한다’는계획을보고했다.�3월 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정부부처,�무역업계,�외국인투자기

업,�수출지원기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하는「무역투자 진흥대책회의」가 열렸다.

60년대개발경제시대수출증대를위해설치되어87년 3저호황에따른일시적무역흑자로정부

의수출의지가약해지면서없어졌던「무역진흥확대회의」가외환위기극복을위해부활한것이

었다.�다만경제구조가수출주도형에서개방형으로변화하고외국인투자의중요성이부각되면

서명칭에약간의변화가있었을뿐이었다.

명칭의변화에걸맞게이회의에는 13개외국인투자기업의 CEO들이참석했고그들중 9명

은외국인이었다.�새로이출범한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의지가읽혀지는대목이다.�이회의에

서산업자원부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투자유치확대를위한대책을보고하면서투자가를위

한일괄서비스체제구축방안을구체적으로보고했다.

산업자원부의보고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현재국내투자결정에서공장설립과운영까지25개법률에40여개의인허가가관련되고있

음에도 불구하고산업자원부에 설치된‘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은법적권한이 없어상담,�안

내수준에그치고있으며정부부처의기능이중복되고지방자치단체와의협조체제도미흡하다

이러한국내의투자유치행정기능의문제점을극복하고실질적원스톱서비스체제를구축하

기위해우선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등관련조직을한자리에모아인허가등을대행해주는체

제를마련할것이다.�그리고금년중영국의투자유치국,�말레이시아의투자청등과같이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투자유치기능을 통합한 투자유치

전담조직을신설하여‘투자상담에서공장설립’까지인허가를일괄처리할수있도록할계획이

다.�아울러신속한투자유치지원을위해유관부처간정책협의체제도마련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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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KOTRA의투자유치기능을강화해투자희망기업별담당관제를통해밀착서비스를

실시하고 KOTRA내에 외국인투자창업인큐베이터를설치해창업준비를지원할계획이다.�또

한 투자유망기업 및 합작희망기업 정보,�외국인투자절차와 비용 등을 종합 정리한 투자지도

(Investment�Road�Map)등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을구축할것이다.�그밖에기존외국인투자

가의애로사항에대한신속처리와사후지원을강화하고,�외국인투자기업의경제적기여에대

한국민인식제고사업도추진할것이다』

산업자원부에 뒤질세라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희망 외국기업에 대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나섰다.�새정부출범과함께통상업무를둘러싼영역다툼에서산업자원부에승

리를거두었던외교통상부가그여세를몰아비슷한개념의‘원스톱쇼핑센터’기구를신설된

통상교섭본부와각해외공관에설치해국내투자를원하는외국기업에대해필요한인·허가등

여러행정절차를일괄대행하도록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전라북도가외국투자가와국내기업에각종투자와관련된정보제공,�외국

기업과국내기업간의합작투자알선등을담당할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서울에설치한다

는계획을발표했다.

여기에다재정경제부는“현행법상외국인투자유치를포함한외자관련업무는어디까지나재

경부의소관사항”이라면서“외국인투자유치업무도재경부로일원화하는것이마땅하다”고주

장하고나섰다.

98년 3월 30일자조선일보사설은‘말로만하는투자유치’라는제하에이같은상황을꼬집

고있다.

『최근의정부회의에서자주등장하는이른바외자유치를위한원스톱서비스체제확립론은이미

20여년전부터익히들어오던오래된낡은레퍼토리에속한다.�이해묵은메뉴가최근들어다시

재론되는것을보면우리에게있어원스톱서비스체제는현실에는없는것이고교과서에나있는

이상적체제임에분명하다.�

외국인투자에관한모든정책적유인과행정적절차,�시장과경영에관련된정보수집과알선등

의제반사항이일목요연하게체계적으로,�종합적으로관리,�제공된다면그것은비단외국인투자

를늘린다는공리적목적에기여하는데그치지않고우리의행정서비스체계화혁신의측면에서

도중요한진전이될수있다.�특히외국인투자와외자유치의중요성이크게증대된최근의경제

상황에비추어외국인투자행정과정책을그야말로처음부터다시훑어보는자세가절실히필요

하다.�

지난주말새정부들어서처음열린무역·투자진흥회의에다양한외국기업대표들이참석,�한국

내비즈니스에서겪어온고충들을털어놓는가운데이런행정체제의부재도심각하게거론됐다.

현재GDP에대비한외국인투자비율은다른개도국이나선진국의그것에비해 7분의 1에도못



미치는극히저조한수준임에비추어외자유치를위한제도적혁신은매우시급한과제이다.�

그럼에도이번회의에서다시논의되었던이른바원스톱서비스체제는각행정부처들이사전조

율이나협의없이제각각마련한독자적대책들이어서다시한번말잔치로만끝나게되지않을까

우려된다.�중요한것은글자그대로원스톱일괄처리가가능한범정부적인종합센터,�즉투자유치

를위한‘복덕방’으로기능할수있어야하는데이는부처간사전협의와협력이필수적전제가

된다.�당장 IMF�관리체제의어려움때문에아쉬워서해보는시늉이아니라국내산업의구조개편

과효율화를촉진하는동반자로서,�고용과기술혁신을촉진하는협력자로서외국인직접투자와

합작사업을적극고무한다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중략)

원스톱서비스체제를확립하는특별정책팀이라도만들어명실상부한제도개혁을완성할때가

바로지금이다.』

04＿외국인투자지원센터설치,�원스톱서비스체제가동

관련부처들의사전조율이나협의부재에대한우려여론이일자 4월 8일에는외국인투자관

계장관간담회가열렸다.�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장관등이참석한가

운데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각종인·허가업무를일괄처리해주는원스톱서비스수행기관설

치를놓고논란을벌인끝에KOTRA�산하에투자창구를설립해업무를맡기기로결론을내렸다.

이어 4월 22일에는국무총리주재로개최된통상관계장관회의에서는산업자원부산하에있

던 기존의『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을『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Korea�Investment�Service

Center)』로확대,�개편키로결정했고이러한내용은 4월 28일열린국무회의에보고됨으로써확

정되었다.�4월 30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김은상 KOTRA�사장

등이참석한가운데외국인투자지원센터개소식이열려본격적으로외국인투자자에원스톱서

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당초정부에서는상반기중제정예정으로있던외국인투자촉진법에센터의기능과권한의법

적근거를마련하고당시진행중이던정부부처들의조직개편을고려해 7월초에출범시키려는

계획을갖고있었으나외국인투자유치를한시라도늦출수없다는여론을고려하여관련법체

계가정비되기전에조기출범시키게된것이었다.

산업자원부의부외조직 1개실(室)로운영되던기존의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이 3개팀을거

느린센터로조직이확충되었고,�인원도 11명에서 30명으로늘어났다.�민간전문가들로구성된

투자상담팀은투자상담과중개,�합작투자유도및국내기업연결,�법률과회계,�세무등에대한

컨설팅업무를담당했다.�

정부부처와유관기관파견인력으로구성된행정지원팀은각종인허가처리,�신고와회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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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투자절차대행,�민원사무처리,�유관기관협조업무를맡았다.�KOTRA�인력이주축

을이룬사업지원팀은투자희망기업에대한 1:1�밀착서비스와함께기진출기업의사후관리업

무가주어졌다.

그 외에 비(非)상설기구로 설치된 투자협상반은 산자부,�재경부,�건교부의 투자담당 과장과

지자체담당국장,�KOTRA�투자담당처장등이참석하여대규모투자사업의인센티브협상등투

자유치협상을담당토록했다.�센터의소장은외국인투자업무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

갖춘민간전문가를공개채용하도록되어있었으나당분간은 KOTRA�투자진흥본부장이겸직

하는체제로시작했다.

당초외국인투자지원센터설립을합의했던 4월 8일의관계장관간담회에서는상반기중외

국인투자촉진법을제정해원스톱서비스체제의법적권한의근거를마련한후에센터를설립키

로결정한것을법제정이전에출범을서두른관계로실질적인대행처리권한의확보등에문제

는있었으나,�그동안필요성만제기되었던원스톱서비스체제가기능이구체화된기구로발족

한것은획기적인일이었다.�

05＿KOTRA�투자진흥본부와외국인투자지원센터통합

다시 98년 6월 5일제2차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KOTRA�투자조직개편안’이보고되었고 7

월1일부로개편이완료되어시행에들어갔다.�KOTRA�투자진흥본부가담당하던외국인투자유

치기능과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외국인투자업체지원기능을통합한것이었다.�기존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종합상담실로 바꾸고 투자진흥본부의 3개처(투자기획,�투자유치,

투자협력)와함께외국인투자지원센터소장밑에포진시켜‘한국에대한투자구상단계부터투

자이후까지모든단계에걸쳐실질적인원스톱서비스를제공한다’는취지였다.�3개처 1실 12

개팀총95명규모의조직은탄력적운영이가능하도록팀제를도입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상담실에는 산업자원부에서 파견된 실장(3급)을

중심으로 11개 부처에서 15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었고(행정지원팀),�금융·세무회계·법률·

M&A등각분야의민간전문가 9명이채용되었으며(투자상담팀),�그외에 4명의 KOTRA직원이

참여하여업무를추진해나갔다.�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민간전문가로구성된투자상담팀

을종합상담실의창구에전진배치하여외국인투자자들의다양하고전문적인수요에효율적으

로대응하도록했다.�

행정지원팀은변화없이관련법령에서규정하는인허가처리등행정업무를담당했다.�외국

투자기업 지원업무와 관련,�과거 투자희망기업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지원팀은

고충처리팀으로개편되어이미한국에진출해있는외국기업의영업활동관련애로사항,�임직



원과가족의국내거주에따른민원을접수하여처리하는기능을담당하기시작했다.�

06＿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으로투자지원센터의법적근거마련

정부는 98년 3월 30일외환,�자본거래의자유화와외국인투자유치강화를위한법령체계정

비계획을발표한이후재경부에KOTRA를포함한각급연구기관과금융기관,�관련정부부처공

무원으로구성된법령개정실무작업단을설치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시안을마련했다.�4월 28

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관으로개최된공청회를통해일반에공개된시안은 9월 2일국회에

서의결되었고,�시행령공포와함께11월 16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이미4월 30일외국인투자

종합센터가업무를개시한지6개월이상지난시점이었다.

이 법은외국인투자제도를수요자인외국인투자자중심으로개편하고지방정부가외국인투

자를경쟁적으로유치하도록하는투자환경조성에그기본방향을두고법체계를과거의규제

와관리위주에서‘촉진과지원’중심으로개편했다.�외국인투자절차를대폭간소화하여외국

인투자편의도를높이는한편,�투자유치를위한조세감면혜택의확대등인센티브제도를확정

했다.�특히,�이미시행중에있던KOTRA�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한원스톱서비스체제

를위한근거규정도마련해외국인투자기업지원업무를위한획기적인전기가마련되었다.

첫째,�외국인투자관련인허가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도록했다.�투자과정에서발생하는민

원을그룹별로분류하고그중주요민원이처리되면나머지민원도일괄처리되도록하는‘일

괄처리제’가도입되었다.�민원의성격에따른처리기간을설정하고처리기간경과시자동인허

가된것으로간주하는‘자동승인제’도도입되었고외국인투자관련민원의처리절차가개별법

과상충될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처리절차가우선하는근거도마련되었다.

둘째,�KOTRA를외국인투자전담기구로개편하고외국인투자가에대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

로수행토록했다.�투자신고접수,�인허가의신청및처리의대행,�투자의유치와홍보활동,�투자

상담및지원,�외국인투자기업의사후지원및애로사항해결등을담당하고필요한경우정부관

계부처와지자체,�유관기관의공무원파견을요청할수있도록했다.

셋째,�KOTRA와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간협조관계를강화했다.�각시도에외국인투자진

흥관실설치를의무화하고KOTRA의업무수행을용이하게하기위해KOTRA가외국인투자지

원을요청하는경우정부및지자체가최대한협조토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

넷째,�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기능을강화하고외국인투자기업고충처리제도를 도입했다.�투

자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투자유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개편,�유치 협상안,�인

센티브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인사를 고충처리관으로 임

명,�외국인투자기업의애로사항발생시이를해결하는기구로활용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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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세계최초‘외국인투자옴부즈만’도입

외국인투자촉진법이발효되고관련시행령이제정됨으로써외국인투자의전면자유화가이

루어졌다.�차별적인규제가철폐되어간소하고투명한투자제도가갖추어졌으며 KOTRA를 중

심으로한외국인투자원스톱서비스체제도확립되어적어도제도적으로는선진국이나동남아

경쟁국에비견되는수준을갖추게되었다.�

그러나모든것이해결된것은아니었다.�제도는갖추어졌을지모르나외국기업의경영여건

이나 외국인의 국내 생활여건은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여론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었다.�99년 3월 싱가포르의투자여건조사기관인 PERC가 조사발표한외국인의생활여

건조사결과한국은아시아 12개국중 2년연속최하위를기록한것으로발표되었다.�그런데다

외국인투자규모가늘어나면서기존외국인투자기업의증액투자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했다.

98년에는증액투자비중이총투자의 41%,�99년 상반기에는 53%로신규투자와맞먹는규모로

커지면서이미진출해있는외국인기업에대한사후관리의중요성이증대되었다.

외국인투자유치를경제회복의중요한축으로생각하고깊은관심을보이던김대중대통령도

여기에관심을보여99년 3월 31일산업자원부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는“투자유치를위해서는

현장도찾아다니고또여러가지애로도들어줘야한다.�외국인투자유치는신규투자도중요하

지만기진출업체에대한관리도중요하다.�그들이성공해야새자본을유치하는데도움이된다.

항상관심을갖고도와줘야한다”면서이미진출한외국인투자기업의애로해결의중요성을강

조하고나섰다.�기업의입장에견주어보면제품을잘만드는것에서더나아가소비자들이제품

을구매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쾌적한공간을꾸미고또제품을구매한후의애프터서비스가

무엇보다중요하다는인식을하기시작한것이라고할수있었다.

99년 5월 24일산업자원부장관으로취임한정덕구장관은7월15일대통령에대한업무보고

를통해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에서나아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애로를상시접수하여해

결하고,�국내 생활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우호적투자분위기를조성하겠다는계획을보고했다.�

이미진출해있는외국인투자기업을지원하기위한고충처리개념은 98년공포된외국인투

자촉진법에이미반영되어있었던사항이다.�법제15조7항은『외국투자가의애로사항을처리하

기위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투자지원센터에고충처리기구를둔다』고되어있었고,�이

의실현을위해 98년 7월통합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출범시키면서종합상담실내의사업지원

팀을고충처리팀으로개편한바있었지만 5명의미니조직으로실질적인외국기업의애로사항

을해결하는데는문제가있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고충처리기능 강화의 방향을 기존의 고충처리팀을 별도기구로 독립시켜

그책임자로옴부즈만을두고분야별전문인력을확충해투자기업의애로를신속히효율적으로



처리하며,�외국인투자위원회나실무위원회에옴부즈만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두고준비작

업을서둘렀다.�외국인투자촉진법과시행령의개정,�KOTRA�직제개편,�옴부즈만의인선,�분야

별전문홈닥터모집과사무실준비등의작업이거의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었다.

3개월 남짓의 준비작업 끝에 10월 26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OIO；Office�of�the

Investment�Ombudsman)가 삼성동 무역센터에 개설되었다.�고려대의 김완순 교수가 산업자원

부장관의위촉을받아초대옴부즈만으로임명되었다.�외국기업의민원을처리하는기구로서

대외신뢰도를고려하고독자적권한을갖고일을처리한다는독립성을부각시킨다는차원에서

사무실도KOTRA�건물이아닌무역센터에개설했다.

세무,�금융,�법률,�건축,�노무,�통관등분야별전문가 9명과무역협회에서파견된무역전문가

8명,�KOTRA의투자전문인력 13명등총 30명의인력으로홈닥터를구성했다.�이들투자홈닥

터들은1인당 20여개투자기업을전담토록하여담당기업을직접방문하여애로사항을청취하

는등보다적극적인방법으로접근토록했다.�옴부즈만밑에고충처리1팀과 2팀을두어 1팀은

수도권에소재한외국인투자기업을,�2팀은지방에소재한기업들을각각담당하도록했다.

10월 27일자동아일보는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개설소식을이렇게전한다.

『“외국투자기업을찾아다니며애로사항을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6일서울강남구삼성동무역센터12층에외국인투자가의애

로를해결해주는‘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를열고고려대경영학과김완순(金完淳)교수를초

대옴부즈맨으로위촉했다.�… (중략)�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외국인투자가들이부닥치는

건축,�금융,�세무등의문제는물론주택,�자녀교육등일상사의애로사항까지해결대상인것이특

징.�김교수는“기존의외국인투자지원센터고충처리실이신고된문제만풀어주던것과달리외국

인투자기업을직접방문,�적극적으로문제점을찾아해결할계획”이라고밝혔다.�

주요분야의전문가로영어,�일어,�독어,�불어등을구사할수있는‘홈닥터’가국내에진출한외국

기업중투자금액이많은600여기업을다음달중순부터전담할예정이다.�

옴부즈맨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에 참석,�관련 장관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협의하게 되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의 개최를 요구

할법적권한을갖는다.�또옴부즈맨이제기하는문제는관계부처가7일이내에반드시의견을제

시하도록해외국인투자가의불만이신속히해결될수있도록했다.』

08＿외국인투자기업의사랑방으로자리매김

종합상담실은 2001년 7월 1일부터외국인투자기업의정부관련행정민원처리지원기능을

강화하기위해‘종합행정지원실’로명칭을변경하고다시 2002년 1월부터는옴부즈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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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별도로수행하던외국인투자기업고충처리기능을흡수해행정지원팀,�투자상담팀,�고충처리

1팀,�고충처리2팀의 4개팀으로조직을정비했다.�고충처리기능이종합행정지원실로통합됨으

로써외국인투자기업을위한상담업무,�투자실행에필요한행정지원업무,�그리고투자실행이

후애로사항해결에이르는외국인투자지원업무에대한일괄서비스가한지붕아래서이루어

지게되었다.�

투자상담팀은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전면에배치된외국인투자의창구로투자관련전문분

야상담과투자대상업체의중개및알선업무,�행정지원팀은투자절차대행및관련법이정하는

인허가처리등행정업무지원을비롯하여,�각종투자관련정보의제공등외국인투자자의다양

하고전문적인수요에대응하는투자복덕방의역할은물론,�외국인투자신고의접수와통계작

성등외국인투자의인프라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98년 4월활동을개시한이래 2001년말까지총투자상담건수는 3만7,584건으로하루평균

29건을처리해왔으며비자발급과사업자등록등행정처리민원은총 6,739건,�투자자편의를

위한법인설립등기대행도152건을처리하여주요업무로부각되고있다.�투자상담과행정지원

을통해월평균 16건의외국인투자를성사시켜이제까지총 681건,�74억달러의외국인투자를

성약시킨바있으며총 143억달러의투자신고를접수해같은기간중우리나라에신고된외국인

투자431억달러의33%를담당해가장중요한외국인투자신고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편 독립기구로운영되던옴부즈만사무소는조직과기능이종합행정지원실로통합되었으

나외국기업고충처리활동의대외적인측면을고려하여‘옴부즈만사무소’(OIO；Office�of�the

Investment�Ombudsman)라는대외명칭은그대로유지하면서활동하고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99년 10월 개설이후 2001년 말까지총 1,084건의고충을접

수해그중 1,045건을해결해준것으로집계되고있다.�50%�정도는자체적으로해결해줄수있

는비교적단순한성질의것들이나34%는정부관련부처나지방자치단체의협조가필요한사항

이고 12%�정도는정부에정책건의를통해해결해야할정도의복잡한문제들도있다.�외국인임

직원자녀의학교입학문제에서부터대형할인점의건축허가문제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분야

에걸쳐애로가신고되고있으며만족스러운해결책이강구되고있다.

옴부즈만사무소의외국기업지원활동은개별기업의애로해결에그치는것은아니다.�지방

자치단체나정부관련부처와협의를통해관련법이나시행령을개정하는등제도개선이이루어

지고개별부처차원에서원만한해결이어려운문제는장관급으로구성된외국인투자위원회

나국무회의의논의에부쳐지기도했다.�‘수도권내공장의신증설규제’에따른고충해결노력

을통해수도권공장총량제의근간이되는공업배치법이개정되었다.�‘제조업과수출입업으로

이원화된주류취급면허및이에따른별도법인운영고충’해결과정에서주세법의관련시행령

이개정되었고‘화훼용해바라기종자에대한고율관세부과’고충은관세율표개정을통해해

결되기도했다.



출범초기옴부즈만사무소는존재를알리기에급급해어려움을겪기도했으나2년여활동기

간이지나면서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는없어서는안될비즈니스의동반자로자리잡아가고있

는데고충을의뢰한경험이있는외국기업들이반복적으로홈닥터들의지원을요청하고있는

사실이이를대변하고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회장으로활동하고있는 Jeffrey�Jones씨는“한국정부가투자환경개선의

일환으로설립한옴부즈만사무소는외국투자기업의애로를현장에서직접듣고신속한조치를

취함은물론,�편견없이공정한태도를견지함으로써더욱외국투자기업의신뢰를쌓아가고있

다”고평가하고있고,�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인Werner�Graessels씨 역시“옴부즈만사무소

는출범이후많은외국투자기업이편리하게활용하고있는제도이며한국의투자및경영환경

선진화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것으로믿는다”며옴부즈만사무소의활동에높은점수를주고

있다.

홈닥터들의 지원활동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옴부즈만 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들을위한국내생활적응프로그램운영,�주요외국인CEO들간의견교환의장으로활용되고있

는Korea�Global�Forum,�외국인투자기업관리자를위한주제별세미나개최등으로활동의범위

를넓혀나가는한편,�외국인임직원들이다양한한국문화를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

기위해서도노력하고있다.

09＿외국인투자유치의새로운지평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기본방향과단계는크게투자자유화단계,�투자유치및홍보활동의

강화,�그리고투자지원제도의정비등 3가지로분류될수있다.�우리나라는과거경제개발에필

요한부족재원을확보하기위해제한된산업분야에서점진적으로문호를열어주는소극적인정

책에서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했고,�투자유치와 홍보활동 역시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과거의 앉아서 기다리는

체제에서벗어나국가원수를필두로각급지방자치단체에이르기까지현지에찾아가적극적인

세일즈를펼치는단계로발전했다.�

그러나또다른차원에서우리나라의외국인투자유치에있어새로운의미를갖는것은외국

인투자기업지원제도의구축이다.�설립당시‘KOTRA에행정업무를맡기는것은법체계상문

제가있고외국인투자기업에게신뢰감을주기도어렵다’든지‘투자기업에대한원스톱서비스

는 투자청과 같은 정부기구를 신설해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나 이제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업무는 출범 초기의 우려를 씻어내면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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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업연표

1970.03 외국인투자주재관실설치(경제기획원)

1995.06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설치(재경원)

1995.10 센터운영권통상산업부로이관

1998.03.27 대통령주재제1차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산자부,�외국인투자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계획보고

1998.04.08 외국인투자관계장관간담회

KOTRA�중심으로투자서비스를일괄처리하는투자창구설치합의

1998.04.30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개소

종합상담실을투자상담,�행정지원,�사업지원 3개팀으로구성하여센터의창구에배치

1998.06.05 KOTRA�투자유치조직확대(안)�경제장관간담회보고

KOTRA투자진흥본부와외국인투자지원센터통합키로결정

1998.07.01 통합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출범.�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

종합상담실을투자상담,�행정지원,�고충처리 3개팀으로구성

1998.09.16 외국인투자촉진법공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상설법적기관으로규정

1998.11.1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

투자신고,�민원업무처리개시

1999.07.15 정덕구산자부장관고충처리기능강화계획대통령에보고

1999.10.26 옴부즈만사무소별도기구로출범(옴부즈맨：김완순박사)

종합상담실의고충처리팀분리후 30명규모로확대개편

2001.07.01 종합상담실을종합행정지원실로명칭변경

2002.01.01 종합행정지원실과옴부즈만사무소를종합행정지원실로통합

행정지원팀,�투자상담팀,�고충처리1팀,�고충처리2팀으로구성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내의 종합행정지원실과 옴부즈만 사무소의 설치 운영으로 잠재투자가

를대상으로한분야별투자상담에서투자실행에필요한행정지원,�그리고투자이후의고충해

결지원에이르기까지일련의서비스를일괄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우리나라외국인투자

제도의새로운지평을열어가고있는것이다.�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는투자문호개방,�투자절차간소화,�인센티브를중심으로한투자제

도의정비를끝내고적극적인홍보활동과유치활동을전개해왔다.�그러나이러한모든노력이

보다설득력을얻기위해서는실제한국에투자하는외국기업들이투자를실행하는단계에서,

그리고투자이후국내에서기업활동을영위하는과정에서우리가이룬변화를실감할수있도



록해야한다.�투자유치에있어국가이미지의중요성은날로증대되고있다.�우선한국에서비

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과 기업인들에 심어준 신뢰는 이들이 한국에서 체험한 생정보는 어떤

경로를거치든본국과본사에전달되고그지역,�그국가에서한국으로투자결정을해야하는

상황에서결정적인역할을하기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이한국에대한투자를이행하는과정을지원하고이행후의사업전개과정에서겪

는고충의해결을지원하는노력은그개별기업을지원하는것에그치는것은아니다.�KOTRA의

외국기업지원활동이지방자치단체나중앙정부공무원들의외국인투자에대한의식과행동양

식에변화를가져오고,�그과정을통해축적된경험과사례는관계법령의개정과규정의정비,

또는관행의합리화로이어질수있다.�이는비단외국인투자기업만을위한변화가아니며우리

나라전체의비즈니스환경을한차원높이는데필요한변화가될것이다.��【정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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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진출사업이공사의중요업무로서수행조직을갖추고본격적으로추진된것은95년 8월 공사법개정으로‘투자및산업협력’기능이추가되고공사명칭이‘대한

무역진흥공사’에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변경된이후이다.�공사법개정취지에따라해외

투자진출지원업무전담부서로투자진흥처내에‘투자지원부’가신설(95년 12월∼98년 6월)되

었다.�그후몇번의조직개편과정에서투자협력처해외투자팀(98년 7월∼2000년 9월),�외국

인투자지원센터(KISC)�해외투자진출팀(2000년 10월∼2002년 6월현재)으로부서명이바뀌었

지만,�기능과역할은거의그대로였다.

01＿1980년대초：통상진흥의일부분으로서의해외진출지원

공사가해외투자진출사업을업무의한영역으로처음수행하기시작한것은 83년부터로기

록된다.�그러나당시에는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가활발하지않던시기여서오늘날과같이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사업유형도『합작투자알선

(JVR：Joint�Venture�Report)�인콰이어리발굴·처리』한가지에불과했다.�

83년해외로부터접수된 JVR�건수는모두 169건으로나이지리아,�방글라데시,�미국,�인도,�가

나,�케냐등으로부터의내도건수가많았다고분석하고있다.�JVR�수집사업은공사경영평가의

중요계량지표로90년대후반까지존속되었다.

84년부터는해외투자진출현지협의회개최사업이추진되었다.�5회개최에불과했지만,�해외

투자초창기사업으로는상당히진보된개념이라고할수있다.

특이한것은공사가해외협력사업의일환으로해외인력진출알선업무를했다는것이다.�83

년의경우34건,�84년에는41건의인력요청인콰이어리를접수하여처리했는데,�지역은주로아

프리카,�중동,�서남아시아였고,�직종은건설기능공에서미용사,�재단사,�컴퓨터기술자,�간호사,

의사등다양했다.�그러나알선실적은적어서 84년을예로들면알선요청은 41건이었으나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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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1건에불과했다.�결국공사성격과부합되지못했던이사업은그렇게오랫동안지속되

지못했다.

02＿80년대중·후반：주요업무영역으로자리매김

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변화를 맞는다.�사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68년 한국남방개발(주)이 인도네시아 삼림개발투자로 제1호 투자를 기록

한이후 88년까지그리활발하지않았다.�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로인해해외투자를할수있

는외환의여력이없었기때문이다.�따라서이때까지연평균해외투자신고액은 5억달러를넘

어서지못했다.�

그러나 86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사정과 해외 투자활동 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왔

다.�이른바 85년의‘플라자합의’때문이었다.�미국뉴욕의플라자호텔에서개최된G7�정상회담

에서달러화약세를유도하기위해일본엔화절상에합의함에따라‘엔고시대’가열렸는데,�그

에따른반사이익으로우리나라의수출이급증,�86년에서 89년까지연속 4년간유사이래최대

의무역수지흑자를실현했다.�따라서정부는갑자기불어난국제수지로인한원화절상압력을

줄이고기업의세계화를지원하기위해해외투자정책방향을“규제에서장려”로선회하게되었

던것이다.�

이러한정책선회는당시국내임금상승등으로채산성악화에직면한기업들이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해외 투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또한

ASEAN(동남아국가연합),�ACC(아랍협력기구),�AMU(아랍·마그레브연합)�등아시아와중동개

도국의경제블록화,�EU�통합움직임등지역보호주의의장벽을넘기위한대안으로써해외투자

가적극적으로고려되었다.�

이시기에공사의해외투자진출사업도한층다양화되고발전되었다.�85년에『아세안투자가

이드』와『서남아투자가이드』가발간되어국내기업에투자환경정보서비스가시작되었다.

89년들어서는업계의해외투자수요에대한체계적인조사와지역별진출노력이크게강화

되었다.�이에 KOTRA는 공사회원업체 3,500개사,�공사내방상담업체 1,500개사,�기타지방소

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합작투자 희망 국내업체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여『Potential

Investors�from�Korea』란자료를발간,�국내외조직망과정부유관기관에배포함으로써해외유력

파트너를적극적으로발굴지원했다.�

지역별로도 다양한 진출사업이 수행되었다.�아시아지역의 경우 88년 11월 대통령의 아시

아·태평양 4개국순방이후 ASEAN�국가들이선발개도국으로서의한국의책임분담론을제기

하면서아시아개도국투자진출사업이본격화되었다.�말레이시아정부의제안에따라8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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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스리랑카,�인도네시아등5개국에한국해외공단개발타당성조사차

KOTRA,�상공부,�산업연구원,�섬유제품수출조합등유관기관으로구성된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중동지역에도EC�통합에대비한우회수출기지로중동을활용하는방안이제기되면서섬유산

업분야투자타당성조사를위한현지조사단이이란,�UAE,�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등 3개국에

파견되었다.�또한 92년말 EC통합이임박함에따라유럽내한국공단설치가능성과벨기에투

자유망공업단지조사활동을위해 89년 11월영국,�벨기에,�네덜란드 3개국에현대종합상사등

18개사로구성된대(對)구주투자사절단을파견하기도하였다.�

03＿1990년대초：특수지역진출의첨병으로활동

90년대 초반은우리나라의해외투자역사에서양적성장의초기단계로볼수있다.�90년의

해외투자신고액이16억달러를기록해처음으로연간투자액10억달러를돌파했고,�94년에는

30억달러를넘어섰기때문이다.�연간해외투자액이 50억달러를넘어서고외국인투자유치액

도 100억달러를훨씬상회하는지금의눈으로볼때는‘해외투자액 10억달러’라는숫자가크

게와닿지않을것이다.�하지만무역수지가다시적자로반전하고‘세계화’라는용어가아직생

소했던당시에는상징적인의미가컸다.

이것은해외투자가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에게도경영전략의하나로일반화되는것을

의미하기도했다.�정부역시해외투자정책방향을전환한이후 92년 9월해외투자시자기자금

의무비율폐지(95년 10월에부활했다가97년재폐지),�해외투자허용요건완화등대폭적인제

도개선을통해기업의해외투자활동을촉진시켰다.

이 시기에 KOTRA는 국내 업계의 해외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진출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시행했는데,�특히중국과러시아를위시한북방지역진출사업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공산권교역전담부서로75년‘특수시장반’이문을열었지만90년이전까지는무역확대에주

안점이두어졌고,�투자지원사업은92년특수사업부가‘북방실’로확대되면서본격화되었다.�업

계의높은호응속에북방실은 92년에대(對)동구진출조사단(체코,�루마니아,�헝가리,�유고),�러

시아 투자환경조사단(모스크바,�알마티,�시베리아 극동 연해주),�베트남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시의적절한사업수행과각종정보생산으로“공산권진출사업창구〓KOTRA”라는등식을업

계에각인시켜주었다.

‘죽의 장막’중국에 대한 진출지원사업은 특히 정책적 관심 속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한·중국교정상화이후국내업체의중국에대한투자의욕이높아지자이에따른전담안내창

구를 만들 필요성이 증대하여 92년 11월 북방실내에는「중국투자안내센터」가 설치되었다.�이



센터는93년 3월대통령지시에의해과단위인중국투자정보지원센터로확대개편되어중국투

자관심업체들에게 투자추진절차,�각종 서식작성,�투자관련 법규 및 투자환경정보제공 등 대중

국투자안내원스톱서비스의기능을담당했으며,�특히센터자료실은국내자료 750권,�해외자

료3,000권등국내최대의중국관련자료실로중요한기능을담당했다.�

중국투자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되어,�94년에는‘중국투자 지방이동상담센터’및‘중국투자

정보상담자문위원회’가신규로운영되었다.�‘지방이동중국투자상담센터’는상·하반기각 1

회씩 투자정보센터 직원 1명이 지방무역관을 방문하여소재지역의중국진출희망업체를직접

만나과실송금가능여부,�계약서작성시의유의사항등중국투자와관련된실무내용을컨설팅

해줌으로써정보수집에어려움을겪고있던중소기업들로부터큰호평을받았다.

또한‘중국투자정보상담자문위’는해외투자관련기관인한국은행(국내인허가절차),�수출

입은행(국내 금융지원),�산업연구원(투자환경,�세제,�법규),�KIEP(투자전략)의 중국전문 연구원

각 1명으로구성되어순번제로매수요일마다KOTRA�회의실에서업체들을대상으로상담했는

데,�시행원년인 94년에만 47회에걸쳐 716명이참석(매회 25명)하는높은호응을나타냈다.�이

무렵신시장베트남에대한투자진출사업도본격화되어94년 1월북방실내에‘베트남투자상담

센터’가설치(전담요원1명)되어업계의베트남진출을도왔다.

04＿1990년대중·후반：해외투자진출급증으로업무확대

90년대중반들어우리기업의해외투자는본격적인양적확대기로접어든다.�연도별해외투

자규모가이를말해주고있다.�94년 36억달러로처음 30억달러대를넘어선해외투자신고액

은95년 49억달러,�96년 65억달러를기록하여연평균30%�이상신장세를거듭했던것이다.�그

리고이러한급증세는 97년 11월 IMF�외환위기발발이후감소세로반전되긴했지만,�한번파고

(波高)를타기시작한해외투자는 IMF�관리체제하의어려운경제여건가운데서도연간40억달

러대를유지했다.

때마침OECD�가입과더불어해외투자관련규제완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96년 6월해

외부동산투자자유화조치를마지막으로해외직접투자업종에대한제한이완전히풀렸다.�97

년 8월의관련제도개선은획기적인수준이었는데,�가장큰부문은절차의개선이었다.�해외투

자를하려면한국은행·시중은행의허가를받도록하던‘허가제’에서시중은행의‘신고수리제

도’로전환,�간소화됐기때문이다.�한국은행의심사부신고및허가제도역시폐지되었다.

당시정부는해외투자제도개편배경으로“해외투자가민간기업의이윤동기에따라기업스

스로의책임과자기위험부담하에자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해외투자의자유화확대및제도

를단순화”한다고설명했다.�우리나라는바야흐로‘해외투자자유화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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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시책발표 4개월후외환유동성부족으로 IMF�구제금융을신청하게된것은지금생각하

면묘한타이밍의부조화가아닐수없다.

한편공사법개정에따라 95년 12월조직을개편할때해외투자진출지원전담부서로투자진

흥처내에‘투자지원부’를설치했다.�아울러투자지원업무도기존의지역조사부(후에시장조사

처로개편)는 투자환경정보축적에,�신설투자지원부는신규투자기업지원및기진출업체에

대한사후관리에각각특화했다.�

이시기에이루어진중요한성과로세계투자환경정보의체계적축적과전파를꼽을수있는

데바로“100개국투자정보D/B�구축사업”이그것이다.�이사업은 95년 5월정보통신부의공공

D/B구축사업으로시작되었다.�KOTRA는이D/B�구축사업중‘국가정보’와‘투자정보’부문을

수주하여그해 11월말까지양대D/B�구축을완료했는데,�투자D/B에수록된국가수만해도아

시아 20개국,�대양주 4개국,�북미 2개국,�중남미 22개국,�구주 35개국,�아프리카 6개국,�중동 11

개국등총100개국에달했고,�미국의경우22개주별로별도의D/B가구축되었다.�

D/B의내용은각국별로일반사항,�문화관습,�투자제도,�외국인생활여건등 251�내외의항목

으로구성되었으며,�이렇게 구축된총 D/B�정보량은77.8MB(A4지 56,000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D/B�구축후에는본사담당자의‘정보책임실명제’를도입해분기 1회씩정기적으로업데이

팅하도록시스템화했다.�이투자D/B는구축초기에는바인더형태로판매되다가96년 4월부터

는공사가운영하던정보통신망KOTRA-NET�및한국통신의하이넷PC통신망을통해유료로서

비스되었다.�또한인도네시아등국내업체의관심이높던 32개국투자정보는 CD-ROM으로제

작,�판매했다.�공사정보의CD롬판매1호라고할수있는이CD롬은그야말로인기만점이어서

2천매제작에 3,970만원의수익을올려‘수익효자’노릇을톡톡히했다.�그러나‘100개국투자

D/B’는 98년공사의전략D/B�통합작업과정에서‘세계각국경제정보’에흡수,�통합되어이제

는찾아볼수없는아쉬움을남기게되었다.

투자 D/B�외에도『해외 투자총람』(국제경제부,�1995)과『해외 투자실무편람』(지역조사부,

1995)이발간되어신규로해외투자를준비하고있던국내기업에실무가이드로제공되었다.

한편투자진흥처투자지원부발족에따라96년부터투자진출거점무역관이운영되었다.�거점

무역관으로지정된곳은뉴욕,�북경,�런던,�호치민,�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뉴델리,�콜롬보,�멕

시코시티 등 9개였으며,�주요 기능은 현지방문 업체 지원을 위한‘투자안내센터’기능과 이미

진출한업체간과당경쟁방지및애로해소지원을위한‘투자진출기업협의회’운영으로신규투

자및사후관리모두를담당했다.�

97년에는기존 9개무역관에상파울러,�마닐라,�방콕,�양곤,�상하이,�따리엔,�부에노스아이레

스,�로스엔젤리스,�모스크바등 9개무역관이추가되었다.�그런데중국은 94년부터북경,�상해,

대련을,�95년에는성도와광주를추가해 5개 거점무역관을운영해미래의중국진출수요에대



비하고있었다.

투자지원업무도‘업계수요의바탕’위에서계획되고추진되었다.�업계의투자관련민원해

소를위해본사에「해외투자애로신고센터」가설치(투자지원부,�97년 5월)되었고,�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서들이 차례로 발간되었는데,�『해외 투자진출 가이드』(해외 투자 절차 및 방법 안내

서),�『주요국산업공단디렉토리』(동·서남아,�중국,�중남미개도국및선진국의주요산업공단

소개),�『해외투자환경과성공사례』(무역관장들이직접서술)�등이대표적이다.�

해외로부터의합작투자인콰이어리(JVR)�수집과는별도로국내기업의입장에서해외합작파

트너발굴지원업무를개발하는한편,�합작투자수요를파악하기위한대대적인설문조사를실

시하기도했다.�이시기에우리나라의해외투자활동에대한분석노력도활발하여‘우리기업

의해외투자에따른수출증대효과분석’,�‘대기업및중소기업동반진출사례조사’,�‘사례로보

는베트남투자성공포인트’,�‘중국현지투자진출사례조사’,�‘해외투자진출기업의 IMF�위기극

복방안’등발빠른기획으로현안조사결과물들이나왔다.�

그중『KOTRA�세계투자총람』(투자진흥처 투자지원부,�1998)은 세계와 한국,�주요국들의

Inbound�및Outbound�투자동향,�투자제도등을글로벌트랜드속에서종합적으로분석했다는

점에서공사해외투자지원사업의역량을보여주는중요한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즉,�양적

으로 확대일로에 있던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요구되던시점에서해외투자정보를집대성한종합분석서로서『KOTRA�세계투자총람』

은세계직접투자흐름과선발기업의활동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도움을주었던것이다.�

한편97년공사창립35주년행사의일환으로해외진출우수기업에대한표창이있었다.�해외

진출우수기업의발굴표창을통한업체의건전한해외진출을유도한다는취지에서통산부장관

상으로처음제정되었는데그해에는오성래터패션(주)이수상했다.�그러나97년외환위기를맞

으면서정부도적극적으로해외투자를장려하는분위기를접을수밖에없는까닭에이상은 1

회로그쳤다.

05＿IMF�관리체제기와그이후의투자진출지원

외환위기를맞아기업들은구조조정으로활동이위축되고해외투자자금이경색되는어려움

에직면한다.�따라서투자확대보다는기존투자를유지(감소)�내지재구성하는데주력할수밖에

없었고,�KOTRA�역시전방위적해외투자지원보다는전략적해외투자진출지원과원스톱투자

정보제공으로사업방향을전환한결과사업과조직이상당히위축되었다.�가령97년 18개로확

대되었던 투자진출 거점무역관 운영도 중단되어 해외투자진출기업 협의회를 7개국 8개 무역

관에서만개최하였고,�국내경기가회복될때까지투자촉진형사업은잠정보류한다는방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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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98년부터2000년상반기까지투자조사단파견,�각종조사사업등을중단하였던것이다.�

2000년들어외환사정이다소호전되고이웃중국의부상으로국내기업의해외투자지원수

요가증가하면서공사의관련업무도본격적으로회복된다.�이에따라 2000년 10월조직개편에

서는외국인투자지원센터내에‘해외투자진출팀’을보강,�설치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또한

2002년도에는 투자부문의 경영목표로“우리기업의 성공적 해외 투자진출 지원”을 설정,�종합

투자환경정보센터로서의역할수행과해외투자진출기업네트워크의중심으로기능하기위해

노력을경주하고있다.�

외환위기가극심했던시기에도우리기업의연간해외투자액은 40억달러대를유지할정도로

왕성했는데,�그것은해외투자가선택이라기보다기업생존의필수전략이었기때문이다.�기업의

세계화－그연장선상에KOTRA의해외투자지원사업이있다.��【최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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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고객/회원제

01＿찬조회원에서KOTRA회원에이르기까지

「KOTRA회원」제도는 65년 공사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공사의지원을받고있는업체

를대상으로도입된찬조회원제도에서부터유래되었다.�이제도는사업시행첫해에 144개업

체를찬조회원으로모집했고,�그이듬해에 170개업체가확보된이래 96년말회원수가 6천여개

사에달할정도로성장했다.

이제도는 73년 1월 1일「특별회원제운영요령」이제정됨으로서비로소기본틀이형성되었

다.�이어서 84년 5월 14일특별회원제운영요령을폐지하고「회원제운영요령」을제정했다.�주

요내용은시장개척회원,�국제입찰회원을추가하는것이었다.�88년 8월 10일에는「KOTRA�회

원제운영요령」을제정하여기존의특별회원,�시장개척회원,�국제입찰회원을기본서비스,�선택

서비스Ⅰ,�선택서비스Ⅱ로명칭을변경하고선택서비스Ⅲ(특수지역회원)을신설하게되었다.�

1991년도 KOTRA회원현황 (단위：업체)

기본서비스 선택Ⅰ 선택Ⅱ 선택Ⅲ 합계

5,029 383 595 269 6,026

한편,�88년부터도입된「기본회원＋선택서비스회원제」를골간으로한KOTRA회원제는 96년

12종에달하던선택서비스제를정점으로막을내리고,�듣기에도생소한골드키(Goldkey)�서비

스로전환하게된다.�선택서비스회원제하에서는공사모든부서가유행처럼자체적으로회원

을개발,�운영하였기때문에동일한업체라하더라도시장개척단에참가하기위해서는시장개

척회원에,�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원에,�북방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방

회원에가입하는등개별서비스에각각가입하지않으면안되었다.�

이처럼선택서비스가최초 3개에서 12개까지늘어나게된데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

회원사숫자가경영평가추세치지표로관리되다보니매년회원유치숫자목표에맞춰선택회원



제를신규로도입한측면에기인한점도없지않았다.�경영평가목적상선택서비스별로회원수

를집계하다보니 96년말엔회원수가무려 1만4,132개사나되었으나,�그과정에서유치경쟁과

열과예산및인력낭비를초래했음은물론이고무엇보다도고객의불만이팽배해졌다.�회원제

라는명목하에공사서비스유료판매에만몰두하다보니고객서비스는오히려뒷전이될수밖에

없었고,�고객의불편은쌓여만갔다.

그러던중 96년 10월 13일국정감사장에서산자위원으로부터 KOTRA�회원제에대한혹독한

비판이 쏟아져 당시 새로 보임된 정보상담처장은 기존의 KOTRA회원제를 혁신하는 개선안을

내놓지않을수없었다.

그렇게해서탄생한작품이「KOTRA�골드키서비스」였다.�골드키서비스는당초개편안대로

따르자면회원제가아니었고단지 1년동안유효한KOTRA�유료서비스중하나였다.�“국영무역

기관인KOTRA가조합이나협회에서나운영하는회원제가말이되느냐?”는국회의원들의숱한

지적을굳이내세우지않더라도공사에올바른유료서비스의맥을잡기위해서도회원제보다는

유료서비스가답이었기때문이다.�

우선서비스에경쟁력을불어넣기위해당시에고객으로부터호응이높았던서비스를설문을

통해정비하고부족한서비스는보완했다.�그 와중에마케팅지원처에서명맥만유지하던해외

세일즈지원출장이숨어있는경쟁서비스인것을발견하고이를정보상담처에서인수,�본격적인

유료서비스로개발하면서골드키의핵심서비스로도입했다.�당시선풍적으로확산되던인터넷

분위기속에 KOTRA�Net를 골간으로 하고일간 해외시장정보 및해외바이어정보 검색서비스

등도정보서비스에포함시켰다.�

당시만해도사업의내실화보다는회원을몇개사나유치했는가에만관심을기울이고있을

때여서회원제개혁을위해서는이보다는원가계산에근거한비용개념도입이필요했었다.�그

결과 회원제의 추세치 지표를 폐지하고 골드키 수익을 통상진흥사업 수익으로 편입시키는 한

편,�대체지표로고객주문정보처리수익을개발했다.�회원제개편을통하여 KOTRA의경영관리

에수익지표가제대로반영되는전기가마련된것이다.

아울러‘공사따로,�고객따로’문제점을직시하고있던당시의많은분들의적극적인동참으

로회원제가아닌유료서비스가탄생했으며,�그중이태리 ICE의고객관리시스템과미국상무부

의골드키서비스를벤치마킹한골드키서비스도심한산고끝에그모습을당당히드러내게되

었다.

골드키회원에게는 해외바이어리스트 제공이나 세일즈출장 서비스와 같이 고유서비스 외에

도 97년 6월국민카드(주)와계약을체결,�KOTRA�골드키카드를발행하기도하고,�택배서비스

인 FedEX�이용시 10∼30%�할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외부업체와의 업무제휴도 시도했다.

97년도부터는골드키 Home�Doctor제도를도입해공사직원이골드키회원 6∼8개사를전담토

록하는맨투맨방식의현장밀착지원서비스를개발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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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서비스제공내역

서비스구분 서비스내용 연간수수료

정보서비스 KOTRA-Net�이용

일간「KOTRA해외시장」1년간무료배포

해외업체정보및무역통계팩스서비스

마케팅서비스 해외세일즈지원(상담주선및지원,�호텔예약)�

수출입거래알선정보제공

상품카탈로그해외무료배포 48만원

우대혜택 해외시장개척단참가업체선정시우대
(62.4만원의 77%)�

해외마케팅컨설팅지원우대

해외박람회/국제전문전참가업체선정시우대

경제/무역관련설명회참가시우대

할인혜택 KOTRA�유료서비스 20%�할인

제휴업체(호텔,�택배,�통신,�항공화물등)�서비스할인

이처럼공사창립이후서비스에고객마인드가제대로반영되기시작한것은골드키서비스

탄생시점부터가아닌가싶다.�골드키 서비스를개발하자마자제일먼저담당전직원을 3일간

삼성인력개발원에보내전화친절히받기부터직장인예절등고객만족훈련을받도록했다.�그

러나야심있게출발한고가의패키지형유료서비스는수익부문의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

99년부터시작된정부의공기업고객만족도평가에서예상을뒤엎고연속최하위득점을기록

하는등미운오리새끼로전락하고말았다.�고객만족을위해탄생한서비스가오히려고객만족

을떨어뜨리는주범으로추락한것이다.

급기야2001년초부터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골드키서비스폐지론이부상하기시작하였고

마침내 2001년 9월 21일 제14차 경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2년도부터「KOTRA회원제」

로개편되기에이르렀다.�골드키서비스로서한두가지위안을삼는다면2001년도공기업고객만

족도평가에서골드키서비스부문이 71점을획득,�무역진흥분야서비스만족도 1위,�전년대비

만족도증가율 1위를기록함으로써명예를회복한일과KOTRA�회원제가골드키서비스의기본

골격을대부분이어받았다는사실일것이다.

KOTRA�회원제는골드키서비스하의연회비 36만원을 19만원으로대폭인하하는한편,�회원

유치목표를 2,000개사에서 4,000개사로 2배늘림으로써 KOTRA의 위상에걸맞는회원숫자를

확보하고,�CRM�도입을 통해고객만족과수익증대라는 Win-Win�전략을 추구하는것을목표로

하고있다.



KOTRA�회원서비스내용

할인서비스

○조사대행 ○해외세일즈출장지원 30%

○설명회/세미나참가비 ○간행물판매료 50%

○ KT지광고료

＋

특별무료서비스

○해외세일즈출장지원 (2회) ○주간「KOTRA�해외현장보고」

○인콰이어리 E-Mail�Push� ○격주간「KOTRA�소식지」

○세계각국비즈니스정보 ○박람회참가시우대 (15점)

○해외정보현장확인서비스 ○시장개척단참가시우대 (15점)

02＿회원서비스담당부서,�수출센터에서고객지원팀으로

회원업무와무역상담업무는성격상하나의조직에서담당해왔으며찬조회원제도가도입될

당시엔수출센터가그역할을맡고있었다.�그후수차례조직개편에따라KOTRA회원업무를전

담하는부서명칭도변경을거듭하였으며,�「KOTRA�회원제운영요령」이제정될당시회원업무

를관장하던부서는종합상담실이었다.�종합상담실은 87년 4월 1일정보서비스부산하에과단

위로신설되어각사업부서에서 1명씩파견되어근무했었다.�그러던것이 89년 7월 15일 조직

개편에서부로승격되었으며,�92년 1월 1일에는정보상담부로확대개편되었다.�

정보상담부는 회원제 운영은 물론 무역상담,�유료수탁조사,�간행물 판매업무까지 전담하는

고객전담부서였다.�그후정보상담부는정보상담처를거쳐고객서비스처로개칭되었다가 2000

년 10월 1일팀제개편에따라고객서비스팀,�조사대행팀,�무역자료실운영팀으로잠시분리되

었다.�그리고 3개월 후인 2001년 1월 1일부로 고객지원업무가 조사대행팀에 흡수되었으며 같

은해 7월 1일부로고객지원팀으로개칭되었는데,�또한차례의조직개편으로고객지원팀은무

역자료실운영팀을흡수하고지사화사업을포함시켜오늘에이르고있다.

03＿골드키연회비48만원까지

한편,�65년도 찬조회원이 최초로 도입될 당시 연회비는 1만원이던 것이 92년도 기본회원제

하에서는 9만원＋선택서비스수수료,�그리고 96년도골드키서비스도입과함께 48만원으로대

폭인상되었다가Kotra-Net�서비스폐지와함께 36만원으로한차례인하되었고,�2002년 1월1일

부터KOTRA회원으로명칭을변경하면서연회비19만원을받고있다.��〖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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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경영혁신

KOTRA
는1962년창립이래본연의사명인국가무역진흥을위해공사내부적인

경영혁신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그러나 경영혁신 또는 구조조정이라

는용어를본격적으로사용하게된것은한국이금융위기를맞아 IMF�관리체제로들어선 97년

말부터다.�

현‘국민의정부’가출범하면서이러한초유의국가부도사태를극복하기위해가장먼저공

기업구조조정에주안점을두고강력한개혁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그때까지 방만한 경영으로 대표되던 공기업이 타깃이 되어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사역시도매금으로넘어가게된측면도있으나,�그당시고통분담차원에서이에동참하여뼈

를깎는구조조정3개년(1998∼2000년)의시련기에들어갔다.�

이과정에서우리공사도정부지침에따라인원조정,�조직축소,�복리후생축소,�제도개선등을

착실히시행해나갔다.�이러한경영혁신 1단계는‘구조조정’시기로 2000년까지대부분마무리

되었고,�2001년도부터는 경영혁신 2단계인‘자율적인 상시 경영혁신체제’시기로 전환되어 구

조조정시미진했던과제의성공적마무리및공기업내부적인자율성을강조하게되었다.

01＿경영혁신 1단계：구조조정(1998∼2000년)

98년당시기획예산위원회(현기획예산처)�공공관리단이주관이되어공기업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게되었다.�이때는거의매일정부지침시달,�회의소집과함께추진계획과실적을점검하

는체제가유지되었다.�이에따라우리공사도최소한의인력감축을위해각상황별시나리오를

작성,�대응해일부성과도있었으나강력한정부의개혁드라이브라는대세에순응해야만했다.�

98년 6월에정부의지침에따라 1차구조조정계획안이마련되었으며같은해 8월에정부의

‘제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하에 우리 공사 구조조정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KOTRA�경영혁신계획안’이만들어졌다.�



이후수차례산자부,�기획예산위와의협의조정을거쳐수정안이완성되어구조조정을시행하

게되었다.�사실상공기업구조조정의핵심은민영화와자회사정리,�인력감축이었기때문에우

리공사는주요구조조정대상공기업이아니었다.�따라서민영화대상도아니고자회사도없는

우리공사로서는인력감축부문에만해당되어이를최소화하는데노력하고기타효율적조직

구축,�제도및운영시스템개선분야에서경영을혁신하는데주력해왔다.�

인력 감축

공기업구조조정의핵심이며우리공사로서도가장뼈를깎는고통을겪어야했던부문으로,

정부의87명정원감축지침에따라구조조정1차년도인98년에45명,�2차년도인99년에25명,

그리고마지막으로 2000년에 17명을감축함으로써정부지침인감축목표를 100%�달성하게되

었다.�이러한과정에서수많은직원들이후배와동료들을위해명예퇴직또는조기퇴직이라는

이름으로물러나야만했다.�

구조조정전총정원이 649명에서구조조정후 562명으로 87명이감축(13.4%)�되었다.�직급별

로는임원및집행간부가13명에서 7명으로 6명이나줄어들어(▽46.2%)�가장높은감축비율을

보였다.�1직급은 59에서 52명으로 7명이감축되었고(▽11.9%),�2직급은137명에서 96명으로

41명이 감축되었으며(▽29.9%),�마지막으로 하위직급인 3∼5직급은 440명에서 407명으로 33

명이줄어들었다(▽7.5%).�또한임시직인력운영의효율화라는명분으로상용직도예외없이인

력감축에들어갔는데,�여러차례노조와의협의를거쳐 98년 20명,�99년 10명 등총 30명을감

축하는선에서마무리되었다.�

구조조정의가장어려운부문인이러한인력감축을우리공사는2000년 9월 30일부로최종마

무리 짓고 인력감축이라는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또한 IMF관리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벗어나기위한정부의정책에적극호응하기위해우리공사는이러한인력감축뿐만아

니라현원(P/O)를정원(T/O)보다훨씬적게운영함으로써인건비를절감하고생산성향상을통

해인력감축을극복해내는데노력했다.

연도별구조조정인원

연도 계 임원 집행간부 1직급 2직급 3∼5직급

1998 45 － △1 △10 △18 △16

1999 25 ＋5∗ △10 ＋3∗ △11 △13＋1∗

2000 17 － － △12 △5

합계 △87 ＋5 △11 △7 △41 △33

※ 99년 정부투자기관기본법 개정(상임이사제)에 따라 집행간부 정원 9명을 임원 5명,�1직급 3명,�3직급 1명 증원

으로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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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축인원대비직급별감축비율 (단위：명)

감축인원 감축비율(%) 총감축인원대비
직급별 구조조정전(A) 구조조정후(B)

(C〓A－B) (C/A) 감축비율(%)(C/∑C)

임원및집행간부 13 7 6 46.2 6.9

1직급 59 52 7 11.9 8.1

2직급 137 96 41 29.9 47.1

3∼5직급 440 407 33 7.5 37.9

총계(정원) 649 562 87 13.4 100

조직 축소

구조조정의조직축소부문에서는본사는물론국내지방무역관과해외무역관을망라,�재정비

에들어갔다.�

본사는당시4본부 10처 12실에서 99년 10월 23일부로 3본부 7처 4실로조정해 1본부 3처 8

실을축소했다.�

지방무역관은대전충남무역관과대전무역전시관을98년 10월 23일부로통합했다.�

또한해외무역관은총17개무역관을폐쇄했다.�98년에는뭄바이,�아바나,�하노버,�리옹,�산호

세,�우한,�수라바야,�휴스톤,�샌디에고,�덴버,�보스톤등 11개무역관을폐쇄했으며,�99년에는시

애틀,�몬트리올,�칭다오,�퀴토,�방기,�장춘등6개무역관을폐쇄하게되어99년 5월 30일부로해

외조직축소작업을완료하게되었다.�

퇴직금제도 개정

경제금융위기(IMF�관리체제)�당시공기업방만경영의대표사례로퇴직금제도가도마위에

오르면서정부는공기업에대해법정퇴직금제도개선과중간정산시행을강력하게주문했다.�

이에따라공사도기존의누진제를폐지하고기준급여및신지급율적용을골자로하는법정

퇴직금제도로개선하게되었다.�기준급여는재임시기본연봉에성과급을더한급여를재임개

월수로나눈공식이적용되었으며,�지급률은근속1년당1개월분기준급여로책정되었다.�

이제도는 99년 3월 13일부로도입되었고채무확정은같은해 12월 31일부로이루어졌으며,

확정채무를지급하지못하는경우매년당해년도공사평균임금변동율을반영해채무확정토

록결정되었다.�또한명예퇴직금지급규정도노사간합의를거쳐변경되었다.�지급기준이기본

급또는퇴직전 12개월간의근로소득과세대상월평균임금의 45%�해당액중많은금액의 1/2

이적용되었다.�

이에따라채무확정된퇴직금에대한중간정산이2000년도에 4회에걸쳐약450억원정도나

집행되었다.�우리공사는자금부족으로외부차입을하지않을수없었다.�이때문에일시적으



로부채비율이높아져자본잠식상태로전환되었고,�이후부터 2002년도현재까지당시에차입

했던금액을상환중에있다.

복리후생제도 개정

복리후생제도부문에있어서도변화가많았다.�그동안직원복지차원에서누려왔던많은혜

택이사라지게되어개선이라기보다는개악에가까운측면이있었으나,�고통분담차원에서공

사도불가피하게동참하게되었다.�

먼저공사예산중인건비와경상경비를삭감하라는정부지침에따라인건비는98년 4.1%,�99

년 4.5%가줄었다.�경상경비는 98년,�99년에 10%씩삭감되었다.�따라서이시기가본사나국내

외무역관예산사정이가장좋지않아초긴축운영을해야했던가장힘들었던때였다.�

다음으로주택자금제도가변경되어 99년 1월 1일부로과거 4.0∼6.0%의융자조건에서 7.5%

로상향조정되었고,�대학생자녀학자금도정부지시에따라무상지원에서융자로전환되었다.

또한 경조금제도도 변경되어 99년 12월 31일부로 경조사비 지원이폐지되었으며,�연간 6일의

체력단련휴가도이당시폐지되어유급휴가가축소되는결과를가져왔다.

외부위탁

정부는경영의효율성제고측면에서공기업사업중민간이양이가능한부문은외부위탁을

하도록방향을제시했다.�이에따라공사는5개부문에서민간위탁을시행하기시작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해외전시사업 부문에서 99년 부분 이양 6회,�공동 개최 9회를 시행했으

며,�2000년에는 23회를시행했다.�국내전시사업부문에서는 99년에민간위탁 29회,�공동개최 4

회,�2000년에는 2회의민간위탁을시행했다.�종합무역정보센터(사옥)�운영부문에서는 99년에

삼성동무역센터시대를마감하고염곡동사옥으로이전하면서시설관리,�경비,�청소를민간용

역업체에위탁했다.�서울무역전시장은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관리,�주차장관리,�식당및휴

게실운영분야를민간에위탁했다.�또한사무자동화기기유지보수부문과전자외국인투자지원

센타D/B�유지보수부문도민간기업에업무를위탁했다.�

기능 및 사업 조정

정부는 사업구조 혁신 차원에서 공기업 본연의 핵심사업이나 기능 이외에 유사기관과 업무

및기능이중복되는경우에는기능과사업을조정하도록방향을제시하고,�조사업무조정,�국제

경제동향분석및통상정책연구기능폐지와산업기술협력사업및 OEM�부품수출상담전유관

기관이관등2개부문의조정을지시했다.�

이에따라공사는업무분장관련규정을98년 10월에개정하여연구기능은KIEP�등민간경제

연구소에이양하고,�무역정보조사사업은KIEP,�KIET에이양하였다.�또한OEM�부품수출상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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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98년 12월 28일이사회의결을거쳐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이관조치했다.

운영시스템 개선

공사는정부의경영혁신지침에따라운영시스템개선작업을모범적으로추진했다.�먼저정

부투자기관최초로 2직급이상연봉제를시행하게되었는데,�99년 3월 13일부로임원연봉제,

2000년 1월 1일부로 1직급연봉제,�2000년 10월 1일부로 2직급연봉제를단계적으로확대시

행하게되었다.�

또한당시고객의중요성이새로이부각되면서 99년 4월 2일부로고객헌장을제정해KOTRA

인터넷홈페이지에국문과영문으로게재하고이의실천을위한노력을경주하기시작했다.�

구매예산절감을위해구매,�공사,�용역,�인쇄등공사의각종구매와관련된분야에서 99년도

목표액 2억9,700만원을 초과해 9억1,500만원을 절감했고,�2000년도에도 목표 9억7천만원을

초과하여 17억5,300만원을절감했다.�이와관련된구매제도개선방안으로조달청전자조달시

스템에가입하여이를활용한 구매조달시스템을 2000년에 구축하여 그다음해인 2001년도부

터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기틀을만들었다.

당시에는공기업경영진의책임의식이부족하다는지적과함께책임경영이이슈화되었으며,

이를경영혁신과제로포함하여사장경영계약제및상임이사경영계약제를99년부터도입하여

시행하게되었다.�

또한 지식경영이 시대의 조류로 강조되면서 공사도 이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영시스템

(KNOCK)을 2000년 10월 1일부로구축하여운영하기시작했다.�

기타 경영혁신 과제

정부는기타경영혁신과제로‘적극적인조직효율화노력’이라는지표하에팀제확대와결

재단계축소등조직의유연화를요청해우리공사는당시 12개팀에서 24개팀으로팀제를확대

했으며,�결재단계도 4단계에서 3단계로축소했다.�또한노사관계합리화노력과함께현지직원

역할강화를위한승진제도운영및본사파견교육등을실시했다.�

지역전문가양성을위해제 2외국어지역별인력수급계획과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을

수립,�시행했다.�기타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임대,�고객평가제도입및고객만족도조사등경영

혁신과제를충실히이행했다.

02＿경영혁신 2단계：자율적인상시경영혁신추진(2001∼)

국민의정부출범이후국정 2기에접어들면서정부(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혁신방향을



‘자율적인상시개혁체제’로설정했다.�

기획예산처가중심이되어경영혁신과제를제시하고공공기관이이를수행하던방식에서기

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다.�

인원감축등구조조정을중심으로진행됐던국정1기의개혁을통해이루어낸성과를바탕으

로지속적인경영혁신을추진하라는것이정부의주문이었다.�

이에따라공사는자율경영혁신첫해인 2001년에,�정부에서제시한 4대 부문 9개 과제외에

자체적으로조직,�사업,�인사,�내부평가등 4개부문별경영혁신계획을수립해능동적으로추진

했다.�

이러한공사의자율경영혁신계획의이념적기초는14대오영교사장이취임하면서천명한3

대신경영방침으로부터출발한다.�즉‘현장중심의조직’‘성과중심의사업’‘역량중심의인사’

가바로그것이다.

현장중심의 조직 개편

2001년도자율적인경영혁신성과중에서가장두드러진분야는무엇보다도조직개편으로손

꼽힌다.�공사의조직을고객의수요가집중되는현장중심으로전면개편한것이다.�이는공사창

사이래최대규모의조직개편이었다.�

우선본사조직은 2000년 10월팀제를도입한이후초기운영과정에서노출된미흡한부분들

을보완했다.�과거의계층조직을단순히수평조직으로개편하다보니몇가지문제점들이발생

했었다.�즉,�과도한팀의분할에따라본부장통제범위가지나치게확대되었고,�유사기능을수행

하는팀들이혼재하여사업영역이중복되는비효율성을초래했다.�

이러한모순을해결하기위해선택한방법이소팀제에서대팀제로전환하는것이었다.�이와

함께유사기능팀들을대팀으로통합하면서본사조직의전체규모는슬림화했다.�이를통해확

보된여유인력을해외와국내무역관으로대거전진배치(75명),�사업현장의조직역량을크게확

충하여고객의현장수요를밀착지원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했다.

사업수요에따라무역관별로인력을보강함과아울러사업수행의패러다임도전면적으로개

편함으로써실질적인현장중심조직으로서의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하였다.�즉과거

본사에서담당하던대부분의사업기능을대폭해외로이양하고국내지방무역관사업기능을강

화했다.�

특히해외조직은세계시장을권역별로나누어 8개의지역본부를설치해정보조사,�해외마케

팅,�투자유치등모든사업의기획에서부터수행,�후속처리및지원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지역

본부중심으로해외현장에서완결하도록시스템을획기적으로강화했다.�

국내무역관도과거의수동적인사업수행관행에서벗어나지방기업지원수요를적극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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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하는능동적인조직으로탈바꿈시킴으로써독자적인사업개발기능을한층강화했다.�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사업부문혁신의핵심은성과중심의실사구시형사업추진으로요약된다.�이를위해도입된

것이수출및투자유치목표관리제이다.�

목표관리제의도입은무엇보다해외무역관의총체적인수출확대노력과투자유치활동이가

시적인성과창출을담보해야한다는취지에서비롯되었다.�부여된연간목표를무역관이책임

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기필코 달성하도록 국가별,�무역관별로 진도율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를통해무역관의현장활동이바이어발굴에서부터성약지원에이르기까지,�또투자가발굴

에서투자신고에이르기까지구체적인실적확대로연결될수있도록함으로써성과중심의사

업운영이단순한구호에그치지않는실사구시의표본으로자리잡을수있게했다.�

과거수많은시장개척단파견,�투자유치사절단파견,�전시·박람회의개최와참가,�수출구매

상담회를치렀지만일회성행사로끝난게대부분의경우였다.�사업을수행했다는것자체가성

과였지,�그이후의일은무관심의대상이었던게사실이다.�이에대한자성이시작되었다.�실질

성과창출이라는지상명제에눈뜨기시작한것이다.�명색이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전

체수출과투자유치에대한기여도가얼마나되는가하는문제는기관의존립근거에대한물음

으로이어졌고이래서는안되겠다는인식이최고경영자로부터모든직원에이르기까지확산되

었다.�

또한가지이에대한직접적인계기가된것은99년과 2000년 2년연속공기업고객만족도평

가에서최하위권을맴돈것이충격파가되었다.�국내외무역관과본사가혼연일체가되어팔을

걷어붙이고나섰다.�사업에참가한고객에대한지원은성약이이루어질때까지끝까지책임진

다는각오와일념으로달려들었다.�‘내비즈니스를한다’는열정으로매달렸다.�

그결과2001년한해동안각종해외마케팅사업을통해거둬들인성과는약80억달러에달했

다.�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64억달러에달해국가전체유치액중무려54%를차지해공사의위

상을한층높였다.

이러한공사의활동을고객들도높이평가해주었다.�꼴찌수준이던고객만족도가3위로급상

승했다.�향상도기준으로보면14점이나뛰어올라1위를기록했다.

내부 평가시스템의 개선

성과중심의사업수행을이끌어낼수있는가장강력한동기부여는뭐니뭐니해도공정하고

객관적인평가를통해직원들의능력과성과에따라적절하게보상해주는것이다.�

이제껏끊임없이말도많았던평가제도가2001년도에는새로운분수령을맞이했다.�사업수행

결과를평가하는업적평가제도와직원개인에대한능력평정제도에괄목할만한변화를보였기



때문이다.�

업적평가는 2001년 들어서면서 99년부터도입하여실시해오던목표관리제(MBO)�평가방식

을보완했다.�종래에사업수행결과에따른목표달성여부를중심으로시행하던평가방식에서

벗어나성과를중시하여성과목표비중을확대함으로써사업의본래목적에충실한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함으로써성과지향경영체제를강화했다.�

아울러공사의중장기전략과최고경영자의경영방침구현에조직역량을집중하도록하기위

해기관전체의목표와단위조직의운영목표가일체화되도록평가제도를개선했다.�즉,�기관경

영목표와본부별목표,�팀별목표,�개인별목표를상호연동시켜책임경영의기틀을다졌다.�

또한고객만족경영차원에서고객에의한평가강화를위해고객부문평가가중치를매년점

차상향조정해나갔다.�

한편사업수행결과에대한평가만이아니라조직원의경쟁력향상에초점을두어사업수행

과정을 통해 능력개발과 업무능력 향상이 자연스럽게 병행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BSC(balanced�score�card,�균형성과표)�제도를도입했다.�

능력평정제도변화의동인은역시팀제도입이었다.�2000년 10월이후조직변화에적합한합

리적인인사평정제도의재설계가불가피했다.�팀제도하에서는과거처럼상급자위주의강제배

분 평가제도의 운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새로운 조직체계와 경영혁신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공정한새로운제도의도입이필요했기때문이다.�

직원들의수용도가높고익명성이보장되는인사평가제도중다면평가제도가팀제조직에서

는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하고 2001년 7월부터전격시행에들어갔다.�2000년도 4/4분기부터

평가제도개선방향에대한연구와사례조사를통해기본방향을설정하고직원토론회등의견

수렴과정을거친후경영위원회를통해최종확정했다.�종전의능력평정제도와비교할때크게

개선된점은상급자의하급자에대한일방적인평가패턴에서상급자,�동료,�하급자에의한입체

적인평가를통해객관적이고투명하며공정한평가가가능해진것이다.�평가결과는연봉등급

결정,�승진,�보직등에다양하게반영되도록하고있다.

연봉제 도입과 확대 실시

공사는정부방침에따라99년 10월우선적으로1,�2직급간부직원들을대상으로연봉제를도

입했다.�이어정확히2년뒤인2001년 10월노조의동의를얻어전직원을대상으로확대했다.�이

는정부투자기관으로서는최초의조치였고언론에서는매우고무적인사실로평가했다.�

공사의연봉제구조는종전의13개각종수당을통합,�보수체계를간소화했다.�기본연봉과성

과연봉으로구성,�연공주의와성과주의의장점을접목시킨구조로되어있다.�또한조직의특성

상국내연봉과해외연봉의이원적인특성을지니고있다.�

기본연봉제의운영방식은연봉등급제와차등승급제를적용하고있다.�직급별로기본연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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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40개 구간으로나누어등급간평균차액은연간 70∼80만원규모로돼있다.�아울러근무

평정결과가반영되는차등승급제를통해상위 10%에 대해서는 2등급특별승급의특혜를부여

하도록되어있으며,�하위10%에대해서는승급이정지되도록운영하고있다.

성과연봉제는 직급별 차등지급폭을 확대함은 물론 총연봉액에서 차등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과차등폭을점차적으로확대해나아갈계획이다.

정부의 공기업경영혁신 추진성과

공사는위에서설명한자율경영혁신과제외에정부에서제시한 9개공기업경영혁신과제도

성실히 이행했다.�기획예산처로부터 타기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장경영계약제강화를위해고객만족도목표와지사화사업목표등사장경영목표를도전적

인수준으로설정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냈다.�

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비상임이사제도하에서 비상임이사의

역할강화를위해상시적인경영참여가가능하도록정례적으로경영현안을보고함과아울러공

사인트라넷시스템(WINK)에일상적으로접속해업무를파악할수있도록했다.�

국민의정부출범이래도입된경영공시제도는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연간 1회

공시에서반기공시로그주기를단축했으며공시항목도 19개에서 26개로확대했고,�인터넷홈

페이지에서열람기능을사용자편의위주로시스템을개선했다.

조달청의전자조달시스템을활용한물품구매를확대하라는정부의요구도 2001년한해동안

총16억4,300만원(24건)의구매실적을올리고예산을3억8,500만원이나절감해충족시켰다.�

연봉제확대실시는우리공사가타기관에앞서최초로전직원을대상으로도입을완료함으로

써가장우수한사례로손꼽힌다.

또한「일간해외시장」을무역일보의한섹션으로이양해정보전파의효과를제고하는기반을

마련했고,�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100%�전문업체에 맡기는 등 외부위탁(out-sourcing)

확대를꾸준히추진했다.�

그밖에도대전무역전시관운영과「KOREA�TRADE」지발간사업을소사장제를통해더욱안정

화시켜독립사업단운영이라는정부의요구를충실히수행했다.�

사내복지기금 출연은 직원들의 오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통을 감수해

노사간합의에의해출연하지않기로결정했다.�애석한대목이아닐수없다.�한편경상경비와

섭외성경비는치밀한예산절감운영계획을수립,�추진하여 2000년도에비해크게개선절감하

는성과를거두었다.



03＿앞으로의경영혁신

1단계 경영혁신(1998∼2000)이 국가경제의 위기 국면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직면해 H/W

의틀을바꿀수밖에없었던타율적인구조조정중심의변혁이었다면,�2단계경영혁신(2001∼ )

은공사내부적으로변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시스템을바꾸는S/W적인전환의시도였다.

앞으로의경영혁신의방향은대내외환경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해계속적으로조직의시스

템을탄력적으로적응시켜나가는체제가돼야할것이다.�아울러필요에따라서는우리의몸집

을다시키우는작업도병행해야할것이다.�

이와동시에공사의태생적근거가국가기관으로서의공익성에있음에도수익창출을확대해

야한다는기업성에대한요구가커져가고있는최근의상황속에서명확한위상정립을통해조

직의정체성을대외적으로확인시켜나가는적극적인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

된다.�그래야만국민기업으로서의공사의존립기반을공고히하고우리의고객인중소기업으로

부터사랑받는기관으로남게될것이다.�이것이진정한경영혁신에대한성과로남을것이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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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조직

최근10년간공사의조직운영은97년에이르기까지전반기5년이KOTRA�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이에기초해Global�Network을구축하기위해의욕적으로조직을확대해나가던시기

였다면 97년말 IMF�비상관리체제를맞아공기업경영혁신차원의구조조정을이행하면서국내

외조직이전면적으로축소되던시기그리고인원감축,�업무영역확대및고객수요다양화추세

에맞서자율경영혁신을추진하여본사를팀제로개편하고현장중심체제를구축한시기로대

별할수있다.

한·중국교정상화이후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투자진출수요가급격히늘어남에따라대통

령지시에따라93년 3월북방실산하에과단위조직으로최초의투자전담조직인중국투자지원

센터를설치했다.�한편외국인투자유치및국내외기업간산업협력이국민경제에미치는중요성

이증대됨에따라정부는95년8월4일공사법개정법률을공포해공사의명칭을「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로변경하고기존의무역진흥업무외에투자와산업기술협력지원업무를추가시켰다.�

공사는새로이도입된투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개편안을마련,�95년 11월 28일

제 5차이사회를통해이를확정짓고,�12월 1일부로시행에착수했다.�투자지원기능의보강내

용은본사에투자유치부,�투자지원부를신설하고,�상품개발처로부터산업협력부를인수하여투

자진흥처를신설했으며,�연차적으로이를확대해 98년까지는본부조직으로개편토록했다.�또,

해외 20개 주요거점무역관에「투자안내센터」를설치운영토록했으며,�연차적으로이를늘려

확대운영토록했다.�

90년대중반에접어들어지속되는무역적자로인해수출확대를위한공사의역할증대가더

한층 요구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

및집행을효과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고조되었다.

공사장기발전계획의수립을위해 88년한국경영원에외주위탁한장기발전계획수립에관한

연구를기점으로 90년 2월에는‘KOTRA�장기발전방향수립을위한워크샵’을통해종합무역정

>>제3절조직·예산·경영평가



보센터,�종합홍보센터,�국제협력센터그리고중소기업국제화지원센터를공사 4대발전방향으

로정립했다.

90년에는사내워크샵을거쳐장기경영계획수립전담반을신설하고,�91년에는장기경영전

략수립전담반을구성,�운영해공사의장기발전계획수립을추진해왔다.�

94년에는외부전문컨설팅기관에KOTRA�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의뢰했다.�

서울대학교조동성교수를책임연구원으로한 IBS�컨설팅그룹은95년 11월부터국내외유관

기관과의비교분석을통해 KOTRA의위상과외부환경,�내부보유역량을점검해바람직한미래

상을도출하고 96년 4월 29일 KOTRA�중장기발전계획최종보고서로작성제출했다.�이보고서

는조직구조의변화방향을본사조직을고객지향형조직으로전환하고해외조직은지역본부산

하에 거점무역관(Hub)�및 1인무역관(Spoke)를 배치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조직역량을강화하는데두었다.�

이를위해본사는정보,�마케팅,�투자등3대핵심역량을중심으로최대한슬림화하고,�통상대

학원을설치하는한편지방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기능을보강코자했다.

반면해외조직망은본사-지역본부-Hub-Spoke�및국내무역관을연결하는글로벌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구축하고각조직간업무목표를명확히부여하며,�각 본부별독립운영체제를구축

함으로써자율경영체제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했다.�

이에기초해제 3차이사회에서 96년 7월 1일부로제 1단계조직개편(안)을확정,�4본부 8처

6실 339명으로대폭개편하고정원을26명감축해국내외무역관에전진배치했다.�국내무역관

은김해사무소를폐쇄하고인원은총70명으로13명이증원되었다.�

해외무역관은글로벌네트웍구축의제 1단계로서 4개 지역본부 78개 무역관을 5개 지역본

부65개무역관43개스포크로개편함으로써1개지역본부가추가로신설되고거점무역관이13

개처가축소된반면스포크는 43개가확대되어총 77개국 113개무역관 239명(13명증가)으로

확대되었다.�

97년 11월 22일정부가 IMF에구제금융을공식신청하면서시작된 IMF체제를맞이해공사는

외환위기타개를위해98년초 [KOTRA�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설치해조직운영의방향을축소,

내실화로선회했다.

98년 4월에는국내외조직개편을통해 66명의인력을통상진흥본부로전환배치하여외국인

투자유치 One�Stop�Service�체제를구축하는것을골자로하는구조조정안을수립했다.�98년 9

월 7일기획예산위가최종적으로확정한KOTRA�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은이후공사의경영혁

신계획과구조조정의중추를이루어이를근거로인력과조직의개편및제도의개선등일련의

절차가진행되는모태역할을수행했다.

기획예산위가제시한공사경영혁신계획은3개년계획에의거,�단계적으로본사를3본부7처

4실로 축소하고,�국내조직망은 10개 무역관 1사무소로축소하며,�해외무역관은 79개국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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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으로축소하고아울러인력을직급별연도별단계적감축을통해 649명에서 2000년까지

87명(98년 45명,�99년 25명,�00년 17명)이감축된 562명까지줄이고대신현지직원을 244명에

서342명까지단계적으로114명을증원해인력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을포함했다.�

98년 10월에는정부의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의한제1차구조조정및정원조정이추진되었

다.�12월 22일제7차이사회의추가조정을거친조직개편계획에의거,�본사10처 12실이7처 4

실로 감축되고 정원도 332명에서 313명으로 19명이 줄었으며 지방무역관은 정원을 69명에서

55명으로축소했다.�해외무역관은81개국 118개조직망248명에서79개국 107개조직망236명

으로12명이축소되었다.

99년 5월 20일제 4차이사회에서제 2단계구조조정계획을확정지어본사및국내무역관은

현행의조직체계를유지하면서본사의정원은 313명에서 305명으로 8명을감축하고,�국내무역

관은인력활용도제고를위해무역관별정원을현원수준으로축소토록해종전정원 55명에서

현원수준인46명으로9명을감축했다.�해외조직망도폐쇄및정원축소가단행되었다.�

구조조정과정에서도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투자유치지원조직강화노력은끊임없이경주

되었다.�

이에 따라 98년 7월 1일부로 투자진흥본부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로 확대 개편,�KISC

의총정원은기존의정원 39명에공사자체적으로내부에서전환배치하는인력 28명의증원을

포함총95명에달하게되었다.�

98년 9월 16일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제정공포되어KISC의설치근거가법령으로구체화

되었다.�99년 10월 22일제 6차이사회에서는기존종합상담실내에설치되어있던고충처리팀

의조직과인력을대폭보강,�고충처리실로확대개편했다.�

특히외국인투자업무에풍부한경험과식견을가진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하여금외투기

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도록하는한편관계법령의개정등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서신속한해결체제의구축을도모했다.�고충처리실내에배치된고충

처리요원은외국인투자홈닥터로서국내에기진출한외국인투자기업을전담,�지원토록했다.

2000년 5월 26일제3차이사회에서는정부의공기업구조조정을완결하기위해인력17명을

추가감축하고본사인력 15명을해외로전진배치해본사인력 22명,�국내무역관 10명등총 32

명의인력이축소되었다.�이에따라해외무역관은총 101개무역관을유지하되주재국수는 78

개국에서75개국으로축소되었다.

2000년 하반기이후부터는공사의자율에의한질적경영혁신노력이이루어졌다.�조직운영

의기본방향으로공사운영의중심축을무역관으로전환하고본사는무역관의사업수행을지

원하는체제로운영하며,�국내외조직개편및전진배치를통해현장기능을대폭강화토록했다.�

고객중심의사업운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고객평가제를도입하고피드백을강화하는한편

고객수요중심의사업계획을수립하고고객관리시스템(CRM)도구축했다.�



또해외무역관중심운영을위해2000년에15명을전진배치한데이어2001년 15명 2002년 47

명등3차례에걸쳐77명을전진배치했다.�

현장에서수행하는업무의질적수준제고와효율성강화를위한방안으로서지식경영체제를

구축하고내부그룹웨어인WINK와의연계로업무수행과정중에자동적으로지식의축적과활

용이가능토록시스템을구축했다.

국내무역관은 11무역관 1사무소 37명에서 2002년 1월 1일부로 50명까지인력을대폭확충

하여그간의수동적인지원역할에서탈피하여중소기업의수요조사,�사업계획의사전수집등을

통해지방소재고객의수요를발굴하고지원하는고객접점으로서의중소기업수출지원을리드

해나가는능동적주체로의전환을도모했다.

이로써 2002년도 1월 1일부로출범한공사의조직은내부로는조직원의역량과조직의효율

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공기업최초로본질적인팀제의이념을구현할수있는대팀제를

갖추었으며,�지역본부 중심의 해외무역관이 해외사업현장으로서 고객의 해외시장개척을 현장

지원하고,�국내무역관이 고객접점으로서 고객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며,�이를 위한 종합

적인기획,�지원및평가는본사가담당하는국내무역관-본사-해외무역관의삼각체제를구축했

다.��【최기형】

02＿예산

KOTRA가설립된1962년도의재무상태는어떠했을까?�자본1억원,�부채400만원,�총자산이1

억400만원에불과한작은조직이었다.�

연간예산지출규모는총 4,600만원으로,�일반관리비 900만원,�조사사업비 300만원,�해외사업

비 1,200만원,�국내사업비 600만원,�자본예산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반면에,�수입원

은국고보조금200만원,�이자수익400만원등총600만원에불과한상태였다.�

수출진흥을통한국제수지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KOTRA는충분한국고보조금이지원되지

않아설립첫해부터당기순손실을기록한이래68년까지매년손실이발생해,�정부로부터결손

금을보전받아야하는처지였다.�

자본금은 당초 법정자본금이 2억원이었으나 실제 납입된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으며,�63

년에 9,000만원을 추가로 납입,�KOTRA�초기의 자본금은 1억9,000만원으로 시작되었다.�이후

73년 남대문 구사옥의 현물출자(매각후 현금자본화)에 의해 자본금이 4억9,800만원으로 증가

한이래현재에이르고있다.�

70년대 이후 KOTRA의 예산·재무상황은 부족한 국고보조금 외에 수특기금에서 보조를 받

기시작했고자체수입또한지속적으로증가해외형상으로는더이상의당기순손실은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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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창립 10주년이되는 72년도의예산을보면창립초기의열악한수입구조와는달리재원이상

당히다양해진모습을보여주고있다.�KOTRA�수입액은총 22억8,200만원으로 62년대비무려

380배가 증가되었고,�재원별로도 국고보조금 14억1,400만원,�수특기금보조금 8억5,000만원,

자체수입1,800만원으로구성되어안정적인자금조달의기틀이확립되었다.�

80년대에는무역진흥기금보조금이 110억원선으로확대되고국고보조금도점차증가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80년 157억원에서 89년 355억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그러나,�70년대 이후

KOTRA�수익의 주요 원천이었던 무역진흥기금 보조금이 89년을 기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으

며,�인프라측면에서도정체상태에빠졌던어려운시기였다.�82년남대문사옥이대다수직원들

의의사와는달리매각되었고,�65년출범하였던수출학교도 83년무역협회로이관되었다.�뿐만

아니라 83년 인수한한국종합전시장(KOEX)과 고려무역의경영권도더이상이어지지못한채

무역협회로이양되었다.�

90년대는 KOTRA�예산조달 방법이나 규모에 있어서 질적·양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시대였

다.�96년을끝으로더이상무역진흥기금지원을받지않는대신,�국고보조금을적극확대해나

감으로써,�보다안정적인예산조달구조를가지게되었다.�매출액규모도 90년에 401억원으로

확대되고 98년에는외형상매출액 1천억시대를열게됨으로써명실공히국가무역및투자진

흥기관으로서의위치를확립하는시기였다.�

또한90년대는공사인프라를대폭확충하는시기이기도했다.�

KOTRA는 80년대후반기부터인프라확충을위한예산확보에주력한결과,�90년대에는 LA

관옥과 해외 사택 구입,�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본사 사옥)�건립,�대전전시장 건립,�학여울무역

전시장건립등괄목할만한인프라를구축했으며,�현재는수도권종합전시장건립사업을추진

하고있다.�

2001년은KOTRA�예산및재무관리에있어서중요한의미를갖는해였다.�즉,�99년퇴직금중

간정산으로인한재무구조악화상태를경험한이후,�KOTRA�최초로체계적인중장기재무계획

을수립해재무건전성확보를재무목표로설정하고,�자체수익확대등5대전략과제를적극적으

로추진하는등전략적인재무관리를시작한원년이었다.�아울러KOTRA�예산에대한국회심의

역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9억원을 증액,�의결해 실질적인 국고예산 지원

규모가최초로 1천억원을상회함으로써국가수출진흥과외국인투자유치라는 KOTRA의기능

과역할에대해국회차원에서인정을받는쾌거를이룬한해였다.�

창립 40주년이되는 2002년도 KOTRA�예산의현재모습은매출액이 1,458억원에 달하고수

도권종합전시장건립등자본예산으로 110억원을편성하는등,�세계적인무역·투자전문기관

이라는비젼을달성하기위해국내외모든조직단위에수출진흥과투자유치활동을위한충분

한영양분을공급하는대동맥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03＿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

정부투자기관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경영이복잡화,�전문화되면서정부는정부

투자기관(정부가 50%�이상의주식을보유한공기업)의경영전반에대한정부의사전통제가오

히려경영효율을저하시킨다는판단에따라경영평가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KOTRA를포함한공기업에대한경영평가제도에대한기본법규는지난 83년한국개발연구

원이연구한정부투자기관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를기초로같은해 12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흡수·통합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

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정부는 정부투자기관뿐

만아니라투자기관의사장에대한경영평가제도도지난99년부터도입해시행하고있다.�

사장경영평가제도는투자기관사장의권한과책임,�경영목표,�보수등고용조건및기타필요

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사경영전반의효율성제고와성과중심의자율,�책임경영체제를확립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장과 공사가 임기동안의 경영계획을 체결하고 매년 경영목표를 설정하

여,�평가편람에의해경영실적을평가하는제도이다.�기본적으로평가지표나평가방법,�평가절

차등은기관에대한경영평가제도와유사하다.�

일반적으로경영평가란달성해야할목표나나가야할방향을사전에지표로설정하고,�사후에

이에대한결과를평가하는것을뜻한다.�그러나공기업의경영목표는공공성과기업성의조화

에있기때문에일반사기업에서와같이단지수익성에기초하여평가하는것이아니라공익성

과기업성의조화측면에서사기업과는다른모델을적용하고있다.�

정부투자기관에대한평가지표는기획예산처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정부투자기관운영위

원회에서확정,�의결되어시행되고있다.

경영평가지표는 22∼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분류되

며,�일반적으로상이한특성을지니고있다.�

우선계량지표는공기업의경영활동중주로기업성을강조하는반면비계량지표는공익성을

강조하고있다.�특히계량지표에대한평가는경영성과에대한사후적평가의성격이강한반면,

비계량지표에대한평가는성과를창출하기위한경영과정내지기관의체질개선노력에대한

평가라는점에서사전적평가의성격이강하다.�

경영평가는경영주체에의한자체평가가가장바람직한방법이다.�그러나공기업의설립주체

인정부는사업계획과집행,�평가의순환체계에따른평가과정을원칙적으로매년실시함으로

써공기업의경영성과를극대화하고자하고있다.�

또한보다객관적이고전문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공기업간의비교평가를위해설립주체

에의한평가보다는외부전문기관에의한평가를채택하고있다.�

경영평가의절차는통상전년도말「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경영평가편람을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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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각투자기관에시달하면투자기관의장은경영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해3월 20일까지

국회,�기획예산처장관과주무장관에게제출하고,�기획예산처장관은실적보고서를토대로「정

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을구성,�실사를통해투자기관의경영실적을평가하고,�6월 20일까지

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대통령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다.

경영평가결과는평가결과에따라정부투자기관소속직원및사장에게인센티브상여금차

등지급에활용되어,�직원의경우월기본급의 500%�범위내에서차등지급이가능하며,�사장의

경우기본연봉의200%�범위내에서차등지급이가능토록되어있다.

공기업에대한경영평가결과가최초로집계된 84년이후KOTRA는여타정부투자기관에비

해경영실적이우수한기관으로평가받아오고있다.

경영평가시행초년도인 1984년도에는 25개수검대상기관중 19위를차지해경영실적이부

진한기관으로평가된바있다.�이러한결과는여타기관에비해새로운평가제도에대한적절한

대응이부족한데기인하고있다.�당시핵심지표라할수있는장기경영목표의효율적운용,�경영

조직개편의합리성등이체계적으로관리되지못해최하점수를받음으로써종합득점이하락

하는결과를초래했다.�그러나 85년이후 90년까지우수한성적을거두어5위이내의성적을지

속적으로기록했으며,�특히 88년도에는95.38에 달하는종합득점을기록하여 24개기관중 1위

를기록하는쾌거를올렸다.

88년도에 1위를기록할수있었던것은동구권등특수지역에대한시장개척노력이핵심적

인역할을했다.�이는경영평가단이 KOTRA의 실적을평가하면서「공사의동구권등특수지역

시장개척경험을축적,�이용하여기업의능력이닿지않는분야의무역및해외지원서비스를제

공하려는경영능력은적극적이며높게평가된다」고평가보고서를작성한데서도단적으로나타

나고있다.�공사는 90년대중반까지도비교적양호한경영평가성적을거두어순위면에서 2∼7

위내에들었다.�그러나 90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부터노동생산성,�재무정책등기업성을중시

하는 지표가 새로 도입되거나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KOTRA와 같은 진흥기관들의 득점여건은

극히악화되기시작했다.�

이에따라이시기에 KOTRA의 경영평가성적도 4∼7위를기록하는등과거에비해한등급

떨어지는양상을보이기시작했으며,�종합득점도과거 90점대에서 70점대로떨어지게되었다.

물론종합득점의하락양상은 KOTRA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공기업전체에나타나는현상

이었다.

이처럼공기업의경영평가점수폭이하락한것은97년까지적용해오던득점구간「75∼100점」

을「0∼100점」구간으로대폭확대한때문이다.�즉과거최하점수인“가”를받더라도최소한75%

는득점했으나,�98년이후부터는득점율이0%가됨에따라득점폭이크게하락하였던것이다.�

KOTRA의경우취약지표인관리업무비지표의경우과거 75%는득점했으나,�98년이후부터

는 0점을받게됨에따라여타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더욱불리한상황에놓이게되었다.�이러



한상황에도불구하고90년대말과2000년들어서도4위권이내의성적을지속적으로유지한것

은 평가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영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계량 득점을

향상시킨데 기인하고 있다.�그러나 21세기 KOTRA의 경영평가 수검 여건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우선경영평가고득점을위한정부투자기관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경영평가결과를토대로임직원에대한인센티브상여금을결정하고,�경영실적이저조한투

자기관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투자 및 경영혁신 추진노력을

그어느때보다확대하는등전사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SOC기관중심의기업성평가경향이확대되는점도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재무정책,

예산관리,�연구개발,�전력등에있어서민간기업차원의성과관리와전략을요구하고있어,�경

영평가결과 SOC�기관이 99년도에 1∼5위를석권하고,�2000년도에도 1∼3위를차지하는등 2

년연속강세를유지하고있다.

이외에도구체적인성과중심의경영평가체제가확대되는추세도기업성면에서취약한공사

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

KOTRA를포함한경영평가수검기관에서볼때경영평가제도는동전의양면과같이장단점

을공히지니고있다.�우선그단점으로지적할수있는것은경영평가수검을위해기관별로막

대한인적,�물적경영자원이투입된다는것이다.�

또다른문제점은자율책임경영을위해도입된제도가역으로자율책임경영을저해할수있

다는것이다.�즉 수검대상기관들이주어진목표만을적당히수행하는체제유지적경영체제를

운영토록할수도있다는것이다.�

그러나경영평가제도는긍정적인면도많다는것을부인할수없다.�우선경영평가제도의도

입으로정부투자기관의경영혁신이가속화되어비능률이많이해소되고있으며,�경영실적평가

결과를경영에계속Feed-back하여경영개선을이룰수있도록하고있다.�

두번째로경영평가제도로인해개별기관들은목표가어느정도잘달성되었는지의여부를

알게해주고,�설정된사업목표의성과와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을강구할수있도록해주고

있다.�또한정부의입장에서는정부사업의성공이나실패의여부를알게해주고,�성공을거두고

있는정부사업의기본이되는원리등을알게해주는장점을지니고있다.���

앞으로도 KOTRA를 포함한투자기관에대한경영평가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경영평가결

과는이제한투자기관의경영성과를총체적으로판단하는하나의기준이되고있다.

이에따라경영평가가지속되는한 KOTRA는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계속적으로선정될수

있도록지표관리는물론경영평가수검에체계적으로대응해나가야한다.�특히사업을수행함

에있어서는 사전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이를 수행하고,�결과를 분석,�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을상시적으로추진하고,�고객및성과중심의사업을추진해나가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

다.��【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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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Nolan의 6단계설로본공사의정보시스템발전사

정보시스템발전단계설로유명한Nolan에따르면어느조직체를막론하고정보시스템은도

입→전파→통제→통합→구조화→성숙 등 6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공사의 경

우에도이도식에따라발전단계를정리해볼수있다.�즉도입기는 73년 정보관리실신설에서

92년 6월 KOTRA�Global�Network�구축이이루어지기전까지약 20년간이이시기에해당된다.

이시기는 82년 11월주전산기(�IBM기종)의도입,�86년국내지사온라인개통,�90년 VAN�서비

스망을 통한 해외시장 정보 유료서비스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사의 전산화가

기초를다진단계라할것이다.

다음으로전파기는 92년 6월 이후 99년 상반기까지약 7년간으로써 92년 유럽지역 18개 무

역관과의Email�시스템연결로시작된Global�Network의구축,�94년공공D/B수주와KOTRA-net

자체 VAN서비스시작,�95년종합정보시스템운영및전자결재도입과공사홈페이지의서비스

개시,�그리고정보사업부의신설로대표되는정보화사업의본격화와 1인 1�PC�보급완료,�96년

‘정보엑스포 96’참가와 초고속 응용서비스 과제 응모(KOBO),�97년 KOBO의 서비스 개시 및

Digital�KOTRA�2차개편,�98년 Korea�Export�대업계서비스및전자외국인투자지원시스템정보

화촉진기금개발수주등이이루어진기간이었다.�

세번째의통제기는 99년 하반기Wink가 도입사용된이후 2001년 7월 1일지식경영팀등 3

개정보화부서가 e-KOTRA팀으로흡수통합되기까지약 2년간의시기로써Wink의전조직사

용확산에따른생산성의획기적제고와함께 Silkroad21,�전자KISC�등무역/투자에서의국가적

포털사이트확충,�2000년7월 Digital�KOTRA�전면개편에따른무역관홈페이지출범과 KOTRA-

net과의통합,�2000년 10월 지식관리시스템(Knock)의 도입시행등이집중적으로이루어진시

기였다.�

Nolan이 말한‘통제기’는단위시스템간의통합이일부일어나기는하나전사적인통합단계

까지는이르지못한상황을말한것인데,�이관점에서본다면공사의경우통제기는이 2년간으

>>제4절정보전산화



로보아도크게무리는아닐것같다.�왜냐하면본격적인시스템정비와체계화등통합노력은

2001년 7월 e-KOTRA팀으로의정보화조직통합이후에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에서이

시점부터가정확한의미에서통합기라고봐야할것이기때문이다.�

이시기를통제기로보는또다른이유는정보화조직이조정과통제를주요기능으로하는기

획조정실산하에있었기때문이다.�즉,�당초의정보기획반과시스템운영반이라는정보화조직이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0년 10월 1일부 조직개편에서 부사장

직속의 정보시스템 운영팀과 지식경영팀으로 재출발하기는 하였지만 기획관리라는 기본적인

틀속에서운영되고있었다.

한편네번째의통합기는 2001년 7월종래 Cyber�KISC운영팀과전자무역팀의정보기획기능

이e-KOTRA팀으로흡수된후정보시스템운영팀과양립하다가2002년부터는다시정보시스템

운영팀마저e-KOTRA팀에흡수,�통합됨으로써e-KOTRA팀으로단일화되어오늘에이르고있는

과정으로써‘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조직의 통합 이외에도 2002년 Wink시스템과

Knock의통합등시스템간의통합,�그리고 Silkroad21이보여주고있는온라인과오프라인간의

기능통합등다양한‘통합’이이시기에와서크게진전을보이고있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 Nolan의 정보시스템발전사구분에따라적용해본공사의정보화단

계는도입기 20년(73∼92.5),�전파기 7년(92.6∼99.8),�통제기 3년(99.9∼2001.6)에이어현재 4

단계인통합기가진행중에있으며앞으로‘구조화’와‘성숙’이라는 2단계를더남겨놓고있다

고할것이다.

현재공사는Workflow의도입,�Data�Warehouse의구축등을중기계획으로설정해추진하고

있다.�이들시스템이구축되고경영정보시스템과의연동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경우구조

화단계로넘어갈수있을것이다.�마지막의성숙단계는모든정보자원이유기적으로통합되어

실시간 기준으로 업무실적의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내부 및 외부 시스템을 망라하는

EKP(Enterprise�Knowledge�Portal)가 완성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중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다.�

최근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실시간(Real�Time)으로모든시스템간의연동이구현되는새로

운소프트웨어개념을발표한바있지만앞으로정보통신기술의혁명적변화는‘실시간연동’

‘Front�office와Back�Office의통합’등을효율적으로뒷받침하는데집중될것으로보인다.�

앞으로최종목표지점인‘성숙단계’를앞당기기위해서는정보통신기술의변화를공사시스

템환경에효율적으로적용하는한편,�경영전략적관점에서온라인과오프라인간의결합등핵

심e-Business�모델을일관성있게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같은Nolan의구분을토대로그동안우리공사의정보전산과시스템이발전해온과정을

크게두파트로나누어73∼99년상반기와99년하반기이후현재까지를별도로살펴보고자한

다.�시간적인길이로보면전반기는27년인데비해후반기는겨우3년도채되지않은점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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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조차되지않지만정보기술(IT)의최근발전이공사정보시스템에도더폭넓게반영되고있는

점에서편의상그렇게구분해본것이다.

02＿마이크로필름화작업에서전산실로발전(73∼79)�

공사정보전산화의역사는73년 5월,�정보관리실이신설된시점까지거슬러올라간다.�70년 2

월에설립된‘수출정보센터’가해체되면서신설된이부서는해외무역관텔렉스,�AP-DJ�외신수

집과마이크로필름화작업등을담당하면서전산실의모태역할을수행했다.�그러나실제전산

실이설치된것은 78년 9월 21일이었으므로그이전에는전산실설치를위한준비기로보아야

할것이다.�

75년 3월 정보관리실이 폐지되고 정보관리기능이 과단위 조직으로 지역조사부에 흡수된데

이어약1년후인76년 4월정보관리부가다시탄생하는등조직면에서우여곡절을겪게되었지

만이때부터공사의정보전산화는본격적인행보를거듭한다.�그해 9월 1일‘전산화업무분석

보고서’를전산업체인UNIVAC�용역보고서형태로발간한데이어77년 3월에는공사의최초전

산요원인엄기민(3직급)을특채하였으며이어서 77년 5월에는‘EDPS�장기추진계획’을확정함

으로써공사전산화의기본적인틀을마련하는등일련의가시적인조치들이잇달아이루어졌

다.

한편 77년 6월에는 KCC(한국전자계산소)와 급여업무 전산화에 따른 용역계약업무를 월

196,000원에체결하고 77년 7월분급여부터전산처리가가능해짐으로써공사업무전산화의효

시를이루게된다.�이때특채직원엄기민씨가집필한‘전산화시스템입문’이라는자료는사내

에두루배포되어공사직원들에게도전산화에눈을뜨게하는촉매제가되었다.�

이같은사내관심확산을체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77년 7월부터는조사담당이사를위원

장으로하는‘EDPS추진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했다.�이위원회와는별도로각부서별전산화

담당자를임명한점도눈길을끄는대목이다.�이러한과정에서전산요원의추가채용도이루어

졌다.

이같이78년초까지전산인력보강이이루어짐으로써그후부터전산화의행보는더욱빨라졌

다.�무역협회와온라인터미널사용계약을체결하여무역회관 1604호에 설치된마이크로필름

실의단말기를통해우리나라최근수출입실적검색서비스를사내직원들에게제공하게된것

도이무렵의일이다.�

또한 78년 6월에는 IBM�한국지사의검토를거친‘공사무역정보관리시스템설계방안’을김

연식부장이사장에게보고함으로써그해 9월 전산실을정식직제에반영하는계기가되었다.

최초의 전산실장으로는 전동원씨가 보임되었다.�전산실은 신설 된지 3개월만인 78년 12월



‘KOTRA�전산화기본계획’을마련함으로써종래의‘EDPS�장기추진계획’을전산화의관점에서

실행계획체제로전환시켰다.�

03＿주전산기설치등초기인프라도입(80∼92.5)

80년부터공사는펀치머신(Punch�Machine)을 도입설치하는한편,�천공방식에의한상품정

보및지역정보의데이터펀치작업등초기적인형태이기는하지만업무전산화기반을확대해

나갔다.

이와함께전산인프라보강을위해무역협회빌딩내에공사의주전산기터미널을설치하는

방안을 상공부 통상진흥국과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사의 전산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을끌어내는데도부심했다.�이외에도전산요원들의실무능력제고를위해미국뉴욕타임즈

사인포메이션뱅크,�미국상무성등의선진사례를본격적으로벤치마킹하는등교육연수에도

지속적인관심을기울였다.

82년 1월종래의전산실은전산운영과와전산개발과로확대되었다.�종전의자료실과정보관

리과와함께‘무역전산부’산하에배치했다.�이무역전산부는발족당시만해도무역정보담당이

사 산하에서 정보관리와 자료실 운영을 함께 담당했으나 그 뒤부터는 기획관리와 정보서비스

담당이사로관할이수시로바뀌는과정을겪게된다.�다만이같은담당이사의관할변화에도

불구하고전산개발과와전산운영과라는두개의축은그대로지속되었으며이와중에전산기획

을담당했던전산계획과는신설과폐쇄를거듭한다.�

82년 11월에는종래터미널에의존해온전산프로세스대신대용량호스트컴퓨터로본격이

행하게되었다.�다름아닌호스트컴퓨터 1호기도입이그것이다.�CDC,�FACOM.�NCR,�UNIVAC

등 여러 기종이 대안으로 거론되었으나 당시 PC�개발로 전세계적인 확장세를 타고 있던 IBM

4361기종으로낙찰되었다.�이같이호스트컴퓨터시대의문을열고난다음의행보는온라인화

였다.�최초의온라인화는엄창섭무역전산부장시절인 86년 6월부산무역관과개통한 2,400bps

회선이었다.�그뒤87년 7월대구경북무역관,�87년 9월상공부,�88년 9월광주전남무역관과속

속온라인화연결작업을마무리했다.

이같이온라인화작업을추진하고있던와중에공사는당시로서는엄청난예산인 5천만원을

들여 쌍용정보통신으로부터‘코이레스’라고 하는 상품정보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IBM�주전산기용량에비해검색엔진자체가너무무거워사용하지도못하고폐기처분하는실

패도경험하게된다.

그러나당시상공부주도하에추진한바이어검색시스템과미국통상인력 D/B�Rocky�Plan의

구축기관선정에서무역협회를물리치고우리공사가특계자금을따냄으로써이들업무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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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리공사의주도권을마련하기도했다.

80년대들어이같이공사전산화추진사에있어서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공사내부의주

요통상직간부들이전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여러명이거쳐가면서사내전산업무에대한이

해와업무협조의기반을공고히해나갔다는점이다.�

81년서병국부장을필두로 82년유준상부장과차영석부장및김연식부장,�84년안경준부

장및변완수부장,�86년박찬신부장및엄창섭부장,�87년박석현부장,�89년변완수부장등이

그들이다.�과장급에서도81년김봉한과장,�82년백원경과장및백인호과장,�85년임영식과장,

87년김용길과장,�88년연영철과장및오창석과장등통상직출신의과장들이전산기획과운

영업무를두루거쳐가면서공사전산화인맥층을두텁게형성해왔다.

90년도들어와공사의전산화는대외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가속화된다.�90년 3월 VAN�서

비스망을통해일간해외시장 뉴스정보서비스가개시된데이어그해 9월부터는 해외시장정보

D/B의유료서비스가시작된것이그것이다.�

Dacom과Ketel(한국경제신문사운영)에OMIS(Overseas�Market�Information�Service)라는이름

으로시작된이서비스는공사전산화가시작된이후최초의유료화사업이라는데서그의의가

있다.

이같은VAN�서비스시대를연것은종래 IBM�호스트에서90년 9월 Tandem�CLX740�호스트로

주전산기를교체한직후의일이었다.�주전산기가 IBM에서 Tandem으로교체된것은공개경쟁

입찰의결과였다.�IBM과 Tandem(한국컴퓨터가대행)간의한판싸움에서 Tandem기종은불과

몇천만원의차이로 IBM을 제치고 3억 3,500만원에 공사의제2대 주호스트를공급,�설치하는

권한을따내었다.

이기종이선정됨으로써 Tandem이 IBM과차별화전략의일환으로내세운소위‘24시간무

결함운전(Fault�Tolerant)’이공사전산인프라운영에새로운바람을불러일으켰다.�

Host�컴퓨터의교체와더불어PC시대의본격전개에따라개인용컴퓨터보급이확대된점도

공사전산화역사상놓칠수없는부분이다.�91년 12월 20일박경화정보관리부장시절에삼보

컴퓨터 AT급 286�PC�70대와 386�PC�3대,�레이져프린터 20대및 DOT�프린터 10대를처음으로

구입하여배치한것이그시작이었다.�이중 PC�10대와 프린터일부는도쿄,�오사카,�시드니등

10개무역관에우선배치되었고본사분 PC는 92년 초부터본사에배치,�실무에활용되기시작

했다.

04＿KOTRA�글로벌넷트웍구축과KOTRA-NET�서비스개시(92.6∼94.10)

90년대 초반 공사는 전산화 분야에서 일대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는데 92년 6월 KOTRA



Global�Network를가동시킨것이그대표적인예다.�유럽 18개무역관과전용선임차를통한E-

Mail�시대를열게됨에따라종래문서로교류해왔던공사의커뮤니케이션문화는 Email�통신방

식으로획기적인변화를맞이하게되었다.�

그러나이시스템의구축이전에도Email�시스템을위한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었다.�87년경

1,500만원을 들여 도입한 메시지 딜리버리(Message�Delivery)시스템이 그것이다.�그 당시 패키

지도입은했으나 IBM�주전산기와환경이맞지않아써보지도못하고폐기처분한때문에나중

에실무자가감사원감사에서징계를당하기도했다.�5년전의이같은경험에비추어이번에는

패키지도입이아니라주전산기를토대로한 Application�프로그램작업형태로임했는데,�그직

접적인계기는91년 5월말Tandem�기종운영을위한해외출장교육이었다.�

당시변완수부장과박종식씨가이연수에참가하여미국실리콘밸리의Tandem�본사를방문

중이었는데 Tandem�본사직원들이 Email로 업무를하고있는것을보고상당히인상깊게여겨

Tandem측과도입방안을협의한것이그계기가되었다.�

이보다약간앞선91년 3월 1일이선기사장의이니셔티브로조동성박사를수석연구위원(부

장급)으로특채했다.�공사의 Global�Network�구축을위한이론적토대와전체구성계획안은그

의손을거치면서완성되었다.�다만조박사는불과 7개월만인그해 9월말공사를떠났는데외

부채용인력으로서공사의기존조직문화와갈등을빚은결과였다.�그러나그가그린Email�시스

템의기본윤곽과방향은 92년 2∼5월 3개월간의실무프로그래밍작업의기초가되었으며이

태완씨가담당한Email�시스템도입품의에도대부분그대로활용되었다.

한편프로그래밍작업은 Tandem기종을납품했던한국컴퓨터가맡아진행했다.�박종식전산

개발과장직무대리를비롯한권용학등전산개발요원들이실무를주도했다.�특히당시정보서

비스 본부를 맡고 있었던 이준식 본부장은 이들 개발요원들에게 출퇴근시간이나 근무 복장을

자유롭게허용하는등파격적인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았다.�

이같은경영진의적극적인지원과관심을배경으로마침내 92년 6월 19일공사창립 30주년

기념으로시연회가성공리에개최됨으로써공사의새로운전용선통신망인 Global�Network이

고고의성을울리며탄생할수있었다.

이시스템이탄생할당시의정보관리부장은박행웅씨였다.�그는류뷸리아나초대관장을마

치고귀국한직후인 92년 2월 1일,�박경화부장에뒤이어신임정보관리부장을맡고있었는데

부임 4개월여만에획기적인전자우편시스템도입을마무리하게되었다.�그는 98년 12월말퇴

직할때까지해외근무도포기하고약7년간을이부서에만지속근무하면서공사전산화의중흥

기를이룩하는결정적역할을담당했다.

당시구축된Global�Network은브뤼셀에통신노드(Node)를두고서울본사와브뤼셀간의통

신네트웍은미국의 Infonet사가제공한회선을공사가전용으로임차,�활용하는형식이었다.�미

국회사를이용할수밖에없었던것은당시 Infonet사가세계주요도시에두루접속포인트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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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유럽지역 18개무역관은시내혹은시외전화형태로각국의 Infonet�접속포인트와

연결하면브뤼셀-본사간전용선을거쳐본사와전자우편형태로문서를송수신할수있게되었

다.�유럽지역을대상으로한전자우편서비스의시험개통이후다른무역관에도이서비스가확

대되었다.�중동,�아프리카지역은브뤼셀노드를그대로사용한반면나머지지역은 Remote로

Infonet�회선을이용해서본사와직접접속하는방식이었다.�그러나 94년 1월 본사의주전산기

가 Tandem�Cyclone으로 교체되면서 2호기 Tandem�CLX�740을 LA와 싱가포르에나누어설치

한것을계기로기존의전자우편시스템은그기능이업그레이드되었다.�

이에따라아시아지역무역관과미주지역무역관또한본사와직접접속하지않고각각싱가

포르과 LA노드를경유하도록함으로써공사의전용통신망구간은기존의본사－브뤼셀구간이

외에본사－싱가포르,�본사－LA간으로확장되어접속속도와편의성면에서종래보다훨씬개

선되었다.

이같은KOTRA�글로벌네트웍구축에따라본사와무역관간은물론무역관상호간의통신능

률이획기적으로제고되었으며,�해외시장의정보수집에서부터대업계서비스까지걸리는시간

또한하루이상단축됨으로써대업계정보서비스의향상효과도괄목할만했다.�90년도부터실

시해온해외시장정보VAN서비스의경우Global�Network이전사적으로정착된93년도에12만

7,641분의서비스시간에 3,300만원의유료수익을확보함으로써 92년도에비해약 50%�정도가

늘어났다.�이같은급증추세는 100대수출상품정보,�오늘의월드뉴스등새로운D/B�개발이이

루어진 탓도 있지만,�Global�Network의 본격가동에 따른 정보인프라의 보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서 94년 10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약을 거듭한다.�KOTRA-Net이라는 자체 PC통신

서비스시대를연것이그것이다.�그동안공사가수집,�가공한해외시장정보는 Dacom,�Hitel,

KT-net�및Pos-data�등외부의정보서비스업체를통해이들회선망에가입한사용자들에게간접

적으로 배포되어왔으나 KOTRA-Net의 개통에 따라 이들 간접 서비스(게이트웨이 서비스라고

불림)이외에도자체 PC�통신망을통하여우리고객들에게우리의시스템을통해직접서비스할

수있게되었다.�

KOTRA-NET의 과금체제는 1개월단위로회원서비스를갱신할경우매달 2만 2천원의기본

요금이적용되었고,�1년치를한꺼번에가입할경우에는 10개월분인 22만원만내도록하는할

인요금도동시에적용했다.�하여간이서비스를개시한지불과 3개월만인 94년 말까지 354개

사에이르는업체가KOTRA-Net에유료로가입하는등대대적인성과를가져왔으며이같은직

접가입수익에힘입어그해의유료정보판매수익은 6,700만원을기록,�직전년도 93년에비해 2

배정도늘어났다.



05＿전자결재시대본격개막과정보화부서의확대개편(94.12∼95.3)

한편 94년 12월부터 도입된 공사 종합정보시스템은 Email과 전자결재,�MIS�및 KOTRA-NET

을 포함하는자체정보시스템이었다.�다만전자결재시스템의경우 94년말까지는도입을위한

준비기였으며,�실제시범적으로운영이이루어진것은 95년 3월이었다.�이때부터그해 10월까

지약8개월간의시험운영을거쳐95년말부터는일상적으로사용되기에이르렀다.�

핸디소프트사가공사환경에맞추어개발한이시스템은본사만을대상으로한 CS�Window

버전이었는데 96년상반기중또한차례의기능개선작업이이어져 99년 9월WINK로업그레이

드되기까지약4년반동안사용되었다.�이시스템도입초기에만해도결재판을가지고이방저

방찾아다니는관행이전자결재와공존했지만시간이흐름에따라대면결재문화는 KOTRA�사

무실의풍속도에서차츰사라져갔다.�

이시스템의도입은사이버시대의도래를우리직원들에게실감시켜주는계기가되었다.�그

러나전자문서자체에대한거부감과기존의서류파일시스템에익숙했던관행,�그리고시스템

다운으로인한자료유실우려등이그대로남아있어서도입이후얼마간은전자결재문서를다

시출력해서서류철에보관하는등이른바‘정보화의역기능’과정을겪기도했다.�

특히전자결재가도입된이후에도보고서나계약서류등의경우대면결재로처리할수밖에

없었는데당시까지만해도스캐닝작업에의한문서유첨기능이약했을뿐아니라근본적으로

대면결재가갖고있는장점즉,�상호문답을통한확인프로세스와인적인정감을토대로한상

호커뮤니케이션의용이성등의장점은전자결재로쉽게대체될수없었기때문이다.

당시전자결재를도입한기관은그리많지않았는데정부부처로서는정보통신부가핸디소프

트제품을시험적으로도입한상태였고통상산업부는도입을검토하고있는단계였다.�특히우

리공사가적용한시스템은핸디소프트의패키지를토대로공사환경에적합하도록개조한시

스템이었는데핸디소프트사는공사의전자결재구축사실을마켕팅을위한모범사례로서적극

활용하기도했다.�

일본의‘아마다’그룹이핸디소프트의전자결재제품을구입한것도이그룹이공사를방문

하면서벤치마킹을한결과였다.�한편타공사등이우리의모범사례를배우기위해공사를방문

하는일도빈번했으며정보통신실습교육차원에서많은학교와지방자치단체등도수시로견

학단을보내오기도했다.

그러나이시스템이정착되기까지는많은기술적난관과시행착오를거쳤다.�처음설치한직

후의시스템은결재받은전자문서를해외무역관으로송신하기위해기존의글로벌네트웍즉,

Email�시스템에다시연결해야하는등많은불편이뒤따랐다.�그러나공사환경에적응시키기

위한노력을계속하는가운데이들문제점들이하나씩극복되었다.�결재와동시에Email�시스템

상에서별도의로그인과정없이송신가능하게된것이그한예다.�이같은기능개선의결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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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재사용확산은급격히확산되었다.

당시이시스템개발과정착을실무적으로담당했던권용학과장의회고다.�

같이 전자결재 시스템이 그룹웨어로서 시험가동을 시작하고 있을 즈음인 95년 초에 이르면

정보관리부는 5개 과로 확대되어 있었다.�기존의 정보기획,�전산개발 및 시스템운영과 이외에

D/B제작과와 정보사업과가 94년 12월 1일부로 신설,�운영되고 있었다.�D/B�관리과를 신설한

것은공공D/B�프로젝트의효율적수행과국가정보,�상품정보등6개D/B로단순화된무역정보

D/B�운용을보다전략적으로추진하기위한배려였다.�

또한정보사업과를신설한것은보강된D/B�운영과KOTRA-net�가입자유치과정에서축적된

자신감을바탕으로정보통신망을통한외부유료서비스활동을보다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한

포석이었음은물론이다.�

이같은개편과함께정보통신부의소속은94년 12월 1일부로정보서비스본부에서기획관리

본부로다시바뀌었으나 1년이지난 95년 12월 1일 다시정보서비스본부로환원되는등혼란

을겪었다.�전사적인관점의정보화업무차원에서기획관리본부로옮겼으나이들관리기능보다

는 9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사용확산에 따라 정보서비스라는 현업 서비스 기능이

또다시중시되었기때문이다.

06＿정보서비스유료화기반확충과정보인프라보강(95.4∼12)

94년 10월부터서비스하기시작한KOTRA-NET은 95년한해동안유료가입자수가크게늘어

나그해연말에는유료회원수가약 1,000개 사에이르렀다.�이에따라유료판매수익도 94년도

의 6,7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으로무려 3.4배 이상늘어났다.�이는기존에이용해왔던한국

통신의공중통신망Hinet-P이외에도DNS망을 95년 6월부터서비스하기시작하였고나우누리,

삼성 SDS의Unitel,�한국신용정보의Nice-Tips�등새로운게이트웨이서비스를꾸준히개발해온

데따른성과였다.�

특히우리나라종합상사의대명사삼성물산이95년 3월 1일부터KOTRA-net의집단이용자로

가입한것은공사의정보서비스가대기업들에게도유용하게활용되고있음을상징적으로보여

준일대쾌거였다.�이에자극받아 (주)진도,�LG전자,�현대종합상사등이속속이서비스에가입

함으로써공사의해외시장정보에대한서비스는중소기업뿐아니라대기업들에게도본격확산

되어공사이미지개선과신뢰도제고에도크게기여했다.

KOTRA-NET의보급확대가한참이루어지고있던95년도중또한가지괄목할만한사건은한

국통신을통한공공 D/B�수주였다.�‘국별투자환경정보’와‘해외무역업체정보’등 2개 Data

Base를한국통신의공공D/B�개발자금으로수주함으로써95년도한해에만총7억 4,200만원이



라는전무후무한D/B�구축수익을올린것이그것이다.�이보다한해전인 94년에약 2억 2천만

원의공공D/B�자금지원을받아‘외국대기업및선진기술D/B’를구축한데이어95년도에이같

이대규모D/B�구축자금을지원받을수있었던것은박행웅부장의지휘아래D/B�제작과(과장

고지찬)의발빠른대응과교섭이있었기때문이다.�

이공공 D/B�구축사업은 96년도 이후부터는한국통신측의방침변경으로계속이어지지못

했다.�공공D/B사업의참여는구축된D/B에대한유지보수가체계적으로뒤따르지않아후속

적인발전과정이왜곡되는등일부문제점도노출시켰으나이사업은공사정보화추진사에큰

족적을남겼다.�

공사가구축하고싶었던핵심D/B를외부자금조달로구축하는선례를남겼을뿐아니라공

사의정보서비스역량과유료서비스기반을획기적으로제고하였기때문이다.�이때구축한해

외 100개국투자환경정보는뒤에기존의국가정보와통합되어공사정보서비스의가장대표적

인얼굴로부각되어오늘에까지이르고있으며,�해외무역업체정보,�즉바이어 D/B도 KOTRA-

Net을타고인기리에유료서비스되었을뿐아니라각무역관의거래알선업무에일상적으로활

용되었다.�

95년도는 이같이 KOTRA-Net의 확산과 핵심 D/B의 보강 등이획기적으로이루어졌던해로

서 공사 정보화 추진사에 중요한 장을 점하게 되었는데 그 외에도 이용호 과장의 특채와 1인

1PC시대의개막,�공사홈페이지의시범서비스,�한국통신및한국전산원과의협력기반구축등

정보인프라측면에서도괄목할만한진전을이루어낸한해였다.�

우선이용호과장은UNIX체제에익숙한사내전산인력확보를통해인터넷사업등정보화사

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 95년 3월특채되었는데공사인터넷사업의초석을다지는등나름

대로기여한분야가적지않다.�그는 98년말 KOTRA를떠났는데 91년도의외부특채케이스조

동성박사가7개월근무하고그만둔것과는달리약4년간이라는비교적긴시간을공사와함께

하였다.

정보인프라의 보강 또한 95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즉 그해 9월 본사 전직원에 대한

LAN�연결이완료되어본격적인전자결재시대를뒷받침한이후 12월말에는본사및해외를막

론하고직원 1인당(현지직원포함)�1PC�시대가막을열었다.�94년 12월 486급 컴퓨터 200대를

도입한데이어 95년 8월에도 PC�320대와레이져프린터 110대를도입하는등지속적인업그레

이드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보관리부가 기획관리본부 산하에 있어서 예산조달면에서

더용이했고경영진들의정보화에대한의지가전례없이강화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같은 LAN�연결및 1인 1�PC�시대도래는당초 97년 12월정도를목표로하고있었으나실

무부서의노력과경영진의지원이어우러져약2년을앞당겨이룩하였다.

한편95년도부터국내에인터넷이대중화되기시작함에따라우리공사에서도이에대응했는

데공사업무에인터넷을최초로적용한분야는시험적인홈페이지구축작업이었다.�9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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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임시로구축하여수출입통계와세계경제통상현안,�KOTRA�소개내용등을서비스하기시

작한이홈페이지는이해 11월 당시허진호사장이운영하던 (주)아이네트와공사간전용선이

구축되면서이회사의호스팅서비스형식으로활용되었다.�

이같이 90년대중반정보화가숨가쁘게진행되는와중에서공사는한국전산원,�한국통신등

정보통신전문기관과도업무협조영역을꾸준히확대해왔다.�95년 9월전용회선구축을계기로

접촉한 한국전산원의 경우 95년말부터는 이 기관이 주관한 공공응용서비스 개발과 관련,

KOBO�시스템 구축 자금을 지원받도록 교섭하는 등 중요한 파트너 기관으로 협조가 확대되었

다.�

한국통신의경우전술한대로 94년부터공공 D/B�구축과정에서협력파트너로부각된기관

으로95년 12월 4일에는양기관간의업무협조약정체결로까지이어져이후한국통신직원의공

사 무역관 파견근무와 베트남 정보통신 전시회 참가사업의 공사 대행,�한국통신의 KOTRA-net

집단가입등으로협력분야가확대되기도했다.�

이같은업무협조확대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유관기관과도이루어졌다.�미국Knight�Ridder

사,�Dun�&�Bradstreet사등과의협력이구체화된것도90년대중반경이었다.

Knight�Ridder사와는 95년 4월협정체결을계기로우리공사가보유한국내업체정보를이회

사 Dialog�정보망을 활용하여 그해 12월부터 전 세계에 판매 할 수 있는 길을 텄다.�또 Dun�&

Bradstreet사와는 95년 4월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쇼에공동참가협력을통해공사의정보화

분야선도이미지를높이는데기여하기도했다.

07＿인터넷본격활용과정보서비스시스템구축확산(96.1∼99.8)

우리공사의인터넷사업은 95년도에시험적홈페이지구축과웹호스팅사업이개시한이래

국내기업의홈페이지구축등인터넷에대한관심증가를배경으로96년도들어와본격화된다.

우선공사의조직과기능을알리고한국산업과상품을전세계에알리기위한목적으로공사

의정식홈페이지를구축하는노력이활발히전개되었다.�96년들어와때마침전세계적으로열

리고있었던정보엑스포‘96�행사가이같은노력을가속화시켰다.�당초공사의홈페이지는 95

년도에 임시로 초벌구이 형태가 구축,�운영되고 있었는데96년 7∼8월중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정식으로구축하게되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사의용역형태로구축한이홈페이지는Digital�KOTRA로명명되어그해10

월부터공식적으로서비스되었으며‘정보엑스포 96’한국대표사이트의공공주제관에연결되

어일거에전세계의네티즌들을대상으로선을보일수있었다.�그후이Digital�KOTRA는 97년 9

월과 98년 3월,�98년 9월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용과 체제가 지속적으로 다듬어졌으며 국내외



활용기반도급속히넓혀나갔다.

히본사차원의대표홈페이지와는별개로해외무역관의자체홈페이지도 96년부터개발,�서

비스되기에이르는데최초의해외무역관홈페이지는 96년 7월 10일자로오픈된뱅쿠버무역관

이었다.�당시김수익관장의주도로현지주재상사및현지업체를대상으로영문과국문으로동

시에서비스하였던이홈페이지는개설즉시김은상사장에게특별히보고되기도했다.�이어서

그해8월에는 LA무역관홈페이지가개설되었고,�그해말까지도쿄,�토론토,�쿠알라룸푸르등의

무역관이이대열에합류했다.�97년에는멜버른스포크(1인무역관)가당시의지사화사업체전

자카타로그를탑재한영문홈페이지를구축하여서비스한것을비롯,�디트로이트스포크에서는

‘Motorcity�News’라는명칭으로자동차부품시장에특화된홈페이지가구축되는등1인무역관

으로까지홈페이지구축열기가이어졌다.

한편Digital�KOTRA를통한정보서비스는 96년 12월한국투자환경시스템,�97년 6월중소기

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KOBO)�등 두 개의전문시스템이홈페이지의서브메뉴형태로추가

서비스됨으로써 Digital�KOTRA는 이들전문시스템을거느린공사를대표하는종합사이트형

태로그기능을꾸준히고도화하게된다.�

특히 KOBO�시스템은정보통신부의공공응용서비스자금 3억 5천만원을지원받아구축되

었는데이는공사정보화추진사에있어정통부자금활용에물꼬를텃다는점에서그의의를부

여할만하다.�왜냐하면이 KOBO�과제제출시후보과제로동시에제출했던‘투자유치시스템’

은‘1개기관 1개과제지원원칙’으로인해탈락되기는하였지만이경험이계기가되어 98년 5

월전자외국인투자지원시스템(Cyber�KISC)으로명칭을바꾸어정보통신부의정보화촉진기금

13억 3천만원(실제계약금액기준)을지원받는데까지이어졌기때문이다.�

이 Cyber�KISC는 99년 7월부터 별도의 도메인으로 본격 서비스되기 시작한 후 그 뒤 15억

4,300만원이라는 2차확장구축자금까지지원받아경기도등 4개지방자치단체의투자유치서

비스를일체화하는등명실공히우리나라를대표하는투자유치포털사이트로면모를크게일신

했다.

뿐만아니라 KOBO로테이프를끊게된외부자금지원에의한시스템개발은산업자원부로도

파급되었는데,�97년연말까지개발된‘무역투자장벽정보시스템,�해외상품정보시스템,�그리고

Korea�Export�System�등은모두산업자원부가주도하여개발자금을우리공사에지원함으로써

구축되었다.�‘무역투자장벽시스템’은통상마찰사전예방을목적으로각국의무역및투자장벽

사례자료를Digital�KOTRA�홈페이지를통해우리국내업체들에게한글로서비스하는형식이었

으며개발자금 7천만원은연초에확정된공사국고예산이아니라산자부의연말특별예산지원

으로충당되었다.�

또‘해외상품정보 시스템’은 산업자원부의‘산업정보망 구축자금’에서 1억 7,640만원을 지

원받아 97년 8∼12월중 개발해 98년초부터‘한전정보넷트웍’이별도로운영했던산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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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컨텐츠의하나로서비스되었으며우리Digital�KOTRA에서도배너형태로액세스할수있었

다.�

이시스템의구축작업은당시지역조사처상품조사부가주도했지만산업정보망자금지원이

있기까지에는정보기획처의노력이적지않았다.�산업정보망구축관련회의참가시KOBO�개발

이정보통신부자금지원하에이루어지고있는사실을거론,�공사주무부서인산업자원부의관

심을환기시키는한편,�공사의해외무역관을활용한상품정보시스템구축아이디어도직접제

시하는등초기적인정지작업을당시정보기획부가담당했기때문이다.�

아무튼 당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주도 분위기 속에서 뒤지고 있던 산업자원부로서는 약

1,500억원이라는거대예산을투입하는등이프로젝트에대한관심이대단했다.�이것이계기가

되어산업화부서의대명사산업자원부도정보화추진이라는급물살에동참했다.�이같은산업

자원부의정보화에대한관심은공사에유리한방향으로전개되어약 2개월후인 97년 10월에

는 무역투자 장벽정보 시스템 자금지원으로 이어졌고 또 그로부터 1개월 뒤인 97년 11월에는

Korea�Export�System�구축자금지원이이루어졌다.

Korea�Export�시스템은오늘날 Silkroad21의모태가된‘국내업체통합검색시스템’으로서중

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한국무역정보통신 등으로 분산되어 개별 서비스되고 있던

중소기업홈페이지서비스를통합검색토록하여해외바이어들에게편의를제공한다는목적으

로개발되었다.�

이시스템의주도권을둘러싸고무역협회와 KOTRA가 또한차례의경쟁을하게되었으나산

업자원부가결국공사의손을들어준것은공사의‘거래알선’기능과공사의해외네트웍을감

안한당연한결과였다.�이에따라 87년도의 Rocky�Plan과바이어검색D/B,�96년도의KOBO�과

제응모에이어세번째로무역협회와의시스템구축주도권경쟁에서정부가우리의손을들어

주는결과가되었다.�아무튼이로써인터넷을통한무역거래알선통합서비스는공사의고유영

역으로확고하게자리를잡았다.

다만 6,400만원의무역특계자금지원으로출발한Korea�Export�System은 98년부터약 1년반

동안운영되었으나 (주)씨네마트라는구축업체가 99년초도산함에따라삐꺼덕거리기시작했

다.�당장시스템의유지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한지붕안에억지로기거하고

있었던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등과의협력도부실을초래,�이통합검색사이트는실질적

인용도폐기상태를맞았다.�다행히99년초이후Korea�Export�System의기능강화판이라고할

수있는 Silkroad21이새롭게구축추진됨에따라기존시스템은자연히 Silkroad21로기능이흡

수됨으로써새로운전기를맞게되었지만이사례는공사의정보시스템개발사에있어정보시스

템개발업체선정이얼마나중요한지를일깨워준실증적교훈이되었다.

한편인터넷의등장은공사에새로운유료화사업기회도가져다주었는데중소기업홈페이지

구축사업이새로등장한것이그것이다.�공사홈페이지의한부분으로탑재하여 95년말부터시



작한이홈페이지구축사업은강원도,�대구시,�경산시등지방자치단체의관심을배경으로96년

들어와본격화되었는데자치단체소개와아울러관내중소기업체제품을영문으로소개하는내

용이었다.�

96년도에는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만으로 6,700만원(250개사 홈페이지 구축)의 수익을 올려

이해의유료서비스수익을 3억 6,450만원으로끌어올리는데일조했다.�이때홈페이지구축사

업에참가한업체들은공사가제공한웹호스팅서비스에따라 xxx@kotra.or.kr이라는전자우편

계정을부여받았다.�이는공사가 95년말부터아이넷트사와협조하에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

더(ISP)로서활동해왔기때문에가능했는데공사의 ISP�서비스는99년 4월폐지되었으므로약3

년반동안이어졌다.

인터넷의등장에따라종래서비스해왔던 KOTRA-NET도인터넷체제로변화하였는데 PC통

신서비스가인터넷의등장이후에도지속확장되었던관계로KOTRA-NET의인터넷서비스전

환은99년 7월에와서야시행되었다.

다음으로인터넷의사용확산에따른공사의국제협력활동도90년대중반이후크게늘어났는

데 IBEX,�WAND�등거래알선사이트와협력논의,�미국Global�Meeting�Line사의전세계국제회

의및전시회개최정보D/B�서비스,�일본ENICOM사와의홈페이지미러링(Mirroring)�서비스등

이그것이다.�

특히97년 12월부터는당시멜버른에개발센타를두고있었던UN산하의Trade�Point�개발센

타(�UNTPDC)와 협력,�이기관이수집한전세계중소기업들의수출입인콰이어리(ETO)를 우리

의KOBO를통해배포할수있도록권한을허용받는등거래알선분야의국제적협력활동이구

체적성과로열매를맺기시작했다.��〖박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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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년초,�석희안총무부장이우리공사의사옥을건립하기위한건축및예산계획을작성해서내일아침에보고하라는지시를내렸다.�어안이벙벙해있는데석부장은총무부

안에있는직원한명을지명해서내일아침까지같이일을하라는것이었다.�

기가막혔다.�근무시간이라면참고할자료도찾을수있고,�다른기관에물어볼수도있지만

인터넷은커녕전동타자기로공문을만들던그시절에더구나건축에대해아무것도모르는데

밤새무엇을할수가있단말인가.�정보라면영선담당옆자리직원이평당건축비는300만원쯤으

로잡으면인텔리전트빌딩을지을수있다고말해준것뿐이었다.�영문도모르고붙잡혀필자와

같이밤을새우게된인사교육과직원은눈만깜빡일뿐말이없었다.�

우리는보통야근하는것처럼중국집에서자장면을한그릇씩먹은다음12시까지이일을어

쩔것인가하고고민하다잠이나자자고결정했다.�아무리생각해도그날밤에할수있는거라

곤잠자는것뿐이라는결론에도달했기때문이었다.

이렇게시작된사옥건립기본계획은결국약 6개월정도후에현재의염곡동터에사옥을건

립하는것으로최종결정이됐다.�

공사사옥건립에대한이야기는88년공사의사무실을회현동에서삼성동으로옮기는시점부

터회사내에서연기처럼모락모락피어나기시작했다.�개인이나조직이나집없는설움은다르

지가않은듯하다.�회현동시절셋방살이하면서겪었던못마땅한일들이삼성동으로이전하면

서더크게불거지기시작했다.�사무실공간의제한과회의실사용의불편등업무측면에서의문

제이외에도주차장과구내식당에서의무역협회직원들과의차별등은당장복리후생과직결되

는문제이기때문에직원들의불만이심각했던것이다.

남대문사옥에서회현동무역회관으로들어오면서구사옥매각대금으로어디땅한필지만사

놓았어도남의집셋방살이하는설움은안당할텐데하는얘기가회자되었고,�이러한이야기는

서울올림픽이후에몰아친부동산경기상승과맞물려서당시의매각대금을퇴직유보자금으로

만들어놓은데대한직원들의아쉬움이더했다.�또한당시갓출범했던노조도사옥건립문제를

제기했다.

>>제5절사옥건립부지매입



이러한사내의분위기에대해당시의이선기사장은매우긍정적이고적극적이었다.�사옥건

립계획수립의지시를받은날은바로사장이어느모임에서토지개발공사사장을만난다음날

이었다.

우리는먼저건설부와토개공에부지확보를요청하는공문을보내기로하였다.�당시분당은

이미도시개발기본계획이확정되어분양이거의완료된상태였기때문에평촌과일산에부지

를신청키로했다.�

당시에는수도권인구집중을막기위해서정부투자기관의본사사옥을수도권에건축하는것

은허용이되지않았다.�수도권인구집중을억제하기위해국무총리가위원장인수도권정비심

의위원회를거쳐야만대형건물을건축할수가있었다.�따라서사옥이라는말은처음부터쓸수

가없고일산과평촌에는전시장부지로각각약 9,000여평과 2만5,000여평을요청했다.�전시장

으로만들어옆에사무실을쓰겠다는계산이었다.

그런데일산은평촌보다더늦게개발이추진되고있었기때문에일단은평촌을전시장겸사

옥건립후보지로결정하고부지분양을신청했다.�평촌에배정된땅은이미중심상업지구로토

지분할이끝난상태였으며평촌전철역이지하로지나가는중앙에위치한요지중의요지로정

말로탐이나는땅이었다.�건축사무소를찾아다니면서전시장과사무동건축시안을몇번이나

만들었다.�그러나평촌으로과연회사를옮겨서문제가없겠는가하는것이논란이되기시작하

였다.�결론은최악의경우에는평촌으로가더라도일단은서울시내에부지를물색해보자는것

으로났다.

그 당시서울은올림픽이후부동산투기의열풍이지나가고약간소강상태를보였던때였지

만부동산경기의불확실성과잠재적인부동산투기의위험이계속되고있는때였다.�당시의강

남지역의땅값은평당최소1,500만원을넘는상태로서그러한땅을사서사옥을짓겠다고정부

에예산을신청한다는것은누가보아도받아들이기어려웠다.�그래서기존의건물을매입하자

는안이제기되어강북지역과강남의너댓개의건물을물색하기도했지만이역시가격이도저

히엄두가나지않을정도로비쌌다.

궁리끝에최근에대형건물을지은정부기관내지정부산하기관이있는지를조사해벤치마킹

하기로했다.�그결과교육부산하학술진흥재단과재경원산하소비자보호원이단연눈에띄었

다.�다른기관들이몇몇있었지만이미건축하여입주가완료된상태였고위의두기관은아직

진행중인상태였기에더욱관심이쏠렸던것이다.�특히학술진흥재단은이미오래전에부지를

확보해놓은상태였지만소보원은우리처럼비교적최근에부지를매입해놓았기때문에입장

이여러모로비슷했다.�다르다면예산권을쥐고있는부처산하라는점뿐이었다.�

우리공사같은처지에서구입할수있는땅은서울시가보유하고있는체비지뿐이었다.�체비

지는간단히말하면정부나자치단체가도시계획내지개발을추진하는과정에서용도별로분

할하고남은자투리땅을의미하는것이었다.�체비지라고해서다른땅보다특별한땅은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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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어도 시의 방침에 따라 감정원에서 평

가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 땅이었다.�그

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싯가보다상당히

저렴하며 이 때문에 이를 매각하는 데에 있

어서는 많은 원칙과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

이다.�당시 염곡동 부지의 감정가는 인근지

토지시가의약50∼60%�수준이었다.

서울 시내에는 당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

질수있는대상이되는체비지가약 10여군

데정도있었던것으로기억이된다.�물론10

여군데모두를둘러보았는데그중현재의염곡동이가장좋은위치라고결론이났으며이를매

입키로내부방침이섰다.

부지가결정됐으나문제는두가지였다.�하나는서울시의매각방침을받아내는것이었고다

른하나는당시의상공부를거쳐경제기획원으로부터사옥건립의타당성을인정받아예산을확

보하는일이었다.

체비지매각은특혜시비의소지가있는사안이기때문에전체결재라인모두가만족하는정

도의합의가이루어져야최종적인결정이가능한것이었다.�실무자에서시장까지몇단계에있

는관련자들이추후에어떤귀책사유가될일을절대하지않는다는것이그쪽세계의철칙이라

는것을 KOTRA�직원들은한참후에깨달았다.�문제는당시우리가추진했던사안은이현령비

현령격이어서담당자들이도와주면정상적인방법으로해결을할수있는경우가대부분이었

다.�

이러한상황에서시청공무원들과인간적인관계를맺는것은대단히중요했다.�그러나인간

관계를맺고자하는방법이잘못되면소위말하는뇌물이니청탁이니하는얘기가나올까봐여

간조심스러운것이아니었다.�그들은저녁식사를사양했기때문에점심때우연히시청에들른

것처럼맞추어가서 1시간의짧은점심시간에무교동뒷골목의그분들이즐겨찾는영양탕집에

서식사를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우리가걱정한것은나중에직원들이우리가잡은이염곡동의위치에대

해얘기할불만들이었다.�도대체누가이렇게교통도나쁜곳에좁은부지를잡았느냐고따질것

을걱정했다.�그러나그것은지나친기우였다.�필자가모른척하고여론을떠본결과대부분의

직원들이그런것에큰관심을기울이지않는것같았기때문이다.�

사실은일을추진할당시에도이선기사장님의저돌적인추진력때문에겉으로드러내어놓

고말은안했지만일부직원들은물론심지어임원들중에서도국고보조금을쓰고있는우리가

자체사옥을가져야만하는가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있는사람들도있었다.

▲신사옥준공식
(1999.6.11)



어쨌든시청공무원들과인간관계를맺는과정에서초기에는하도쌀쌀하고냉정하게대하는

바람에이들과친해지기위해시청당직실에고향에서올라온친구라고둘러대고전화를하여

집을알아낸다음저녁에가서아파트현관에서퇴근하기를기다린적도있었다.�퇴근길에잡으

니그도인간인지라반갑게맞이했으나,�끝내저녁이나술은사양하고근처의다방에가서이야

기를하고찻값도자기집에온손님이라면서자기가내고들어갔다.�그러나그일이후로항상

퉁명스럽던그사람의태도가상당히바뀐것은물론이다.

시청과의협의에서특히문제가되었던것은우리가현재입주해있는염곡동사옥부지가도

시계획시설상의 연구시설단지라는 점이었으며 연구시설로 인정된 기관만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다.�사실우리회사를연구시설로보는것은상식적으로무리가있었다.�학술진흥재단은연

구파트가확실하게있었고이웃인소비자보호원은제품의성능검사등을전담하는연구시설과

조직이갖추어져있었으며,�이러한내용들은그조직들의설립근거가되는법이나조직도에도

명기가되어있었다.

아니나다를까매각신청을한지며칠지나지않아공사설립근거법과정관을검토했던시에서

공사가짓고자하는건물이연구시설이아니라는이유로부지매각불가회신이온것은당연했

다.�

할수없이공사조직과정관을변경키로하고작업을했다.�소위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라는

이름을그때만들어조직도를새로작성했고우리회사정관제1조설립목적에“연구”라는용어

를넣어정관을개정한것이 1990년가을이다.�연구위원실을만든것도하부조직중에“연구”라

는단어가들어있는것이좋겠다는시측의의견을따른것이었다.�이연구위원실은소기의목적

을달성한후엔폐지되었지만.

부지매각결정통보를받은후예산을요구하기위해토지의감정가격을미리알아보려또한

차례정보전을치르고작전에돌입했는데과천에서밤을새우기도한 90년 여름철은유난히도

무더웠다.�그러나그때는시청하고일할때보다는훨씬수월했는데,�우선당시통상정책과 S사

무관이매우적극적으로협조해주었고,�기획원출신인이선기사장도힘을보태연차적지출계

획을세운부지매입예산까지확보하게되었던것이다.

한편체비지매입이안될경우의대안으로평촌에신청하였던 9,000여평은결국토지개발공

사로부터몇차례의부지계약금납부통보를무시한결과자동취소가되었고일산에보낸전시

장부지요청공문은오늘날의일산전시장건립추진의모태가되었다.��【박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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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215

1990 년대는시대적으로매우독특한굴절의 10년이라고할수있으며,�단순히세기말의마지막10년이라는시대구분은무의미해보인다.�기술적으로는과거산업

화시대의한세기에해당하는디지털혁명이자리를잡았고,�이념적으로는 40년간의냉전구조

가해체되면서미국중심의신자유주의가둥지를튼10년이었다.

이기간중한국의 10년도과거공업화시대의 30년을한곳으로응축한것같은격변의 10년

이었다.�무엇보다인터넷으로상징되는한국의디지털혁명은그발전속도가세계를리드하는

수준으로뛰어오르고있다.�

탈이념시대에도불구하고한국은세계유일의이념적분단국으로남아있는한편,�개방화와

세계화를추구하면서세계표준(global�standard)의 신자유주의적모델로발빠르게편입되고있

다.�또한이기간중본격적인민주주의시대를맞아지방자치제시행에따른지방화시대를열

었고,�이익집단간의다양한목소리가표출되는한편소비자주권이강화되어정치민주화가생

활민주화단계로성숙해진모습을보였고,�문화적으로도산업화시대의몰개성화단계를벗어

나개성의시대로접어들었다.

KOTRA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를 맨 선두에서 온 몸으로 겪었다.�우선 디지털 혁명으로

KOTRA업무가결재방법에서부터통신,�대고객서비스방법에이르기까지손끝하나로끝나는

온라인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국제화·세계화에 따라 KOTRA�해외 조직망이 확대되었고

업무면에서도국내기업해외투자는물론외국인직접투자유치업무가본격적으로착수되었다.

지방화시대를맞아엄청나게늘어난지방기업의해외진출수요에맞추어지방무역관의역할

또한크게강화된것도KOTRA에대한시대적요청이었다.

KOTRA의 역할이국민경제적차원에서각광받은것은그러나흔히한국전쟁다음의국가위

기로인식되었던 IMF�경제위기와중이었다.�외환위기를벗어나는달러확보의두핵심전략으로

수출증대와투자유치가강조되면서KOTRA는안으로는구조조정의아픔을겪으면서도밖으로

는기존의수출촉진활동은물론국가외국인투자유치기능(KISC)까지새로이떠맡으면서외환

위기탈출의견인차노릇을다하였다.�결국KOTRA의과거 10년은그자체로지난 10년간의세

계사적또는국가적변화의한중간에있었음을아무도부인할수없을것이다.�이것은한마디로

KOTRA가시대적사명을성공적으로완수했다는것을웅변해주고있으며다가올또다른10년

을준비하는바로지금KOTRA가필요로하는자신감의원천이라고해야할것이다.

01＿디지털혁명과정보화시대의도래

80년대초반에시작된 PC혁명은온라인혁명으로진전되고 90년대초반의멀티미디어혁명

과중반의인터넷혁명을거치면서본격적인디지털정보시대로접어들고있다.�80년대후반부



터 미국산업계에 불기 시작한 구조조정 바람은 리엔지니어링 혹은

리스트럭쳐링이라는이름으로유행처럼번져갔다.

리엔지니어링의대표적인사례로포드자동차의구매부서의예를

볼수있다.�종래500명이상이었던이회사의부품구매부서인력은

포드가 투자한 일본 마쯔다의 경리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에

착안,�처음에는업무개선을통해인원을20%정도절감할예정이었으

나프로세스혁신을통해인원을단번에125명으로줄이는데성공했

다.�이를위한조직분석단계에서회사측은구매절차가지나치게복

잡다단한사실을발견,�복잡한프로세스를공급업체와의온라인망구축으로단순화할수있었다.

GE,�IBM과 같은미국의대표적인대기업대부분들또한이러한정보통신혁명에힘입어 80

년중반부터90년대초반까지적어도1만명이상의직원을해고하고서도생산량이나판매량을

늘릴수있었다.�정보통신혁명에힘입어구조조정을성공적으로이끌어산업체질이근골질로

바뀐미국기업들은80년초반까지시장의헤게모니를일본에게넘겨주었던반도체,�자동차같은

대표적인산업부문에서90년대중반이후시장을재탈환하고이후장기호황을누리게되었다.

90년대중반부터본격화된인터넷혁명을통한엄청난정보량의교류는그자체로다양한산

업을파생시키면서산업의효율을높여주는한편사회적대변화를가져오고있다.

코트라는 80년대의 전자·정보통신 관련 해외전문박람회 참가/부품구매전 개최,�94년 실리

콘밸리에서개최된 TECHPLAZA�행사이후 5년간매년뉴욕,�시카고,�L.A�등지에서미국의정보

통신,�전자분야의 선진기술을 국내기업과 접목시키는 대규모 무역·투자 상담회 개최,�그리고

98년부터국내에서격년제로TECHNOMART�행사개최등을통해나름대로선진 IT기술을국내

에전파하여정보통신산업의국제화에기여해왔다.�코트라의이러한노력은알게모르게국내

정보통신산업의잠재력을키워왔으며 98년 이후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화려하게꽃피운

IT·벤처산업의밑거름이되었으리라본다.

정보통신혁명은코트라자체의통신시스템에도일대변혁을가져왔다.�코트라는92년국내기

업으로는 최초로 <KOTRA�글로벌 네트워크>라 불리는 해외무역관과의 PC통신네트워크를 구

축,�종전의텔렉스통신시스템을몰아내면서한국의통신혁명을선도했다.�이후인터넷시대를

맞아현재의인터라넷시스템인 <WINK>가 99년부터가동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또한정보

의대외서비스창구로서90년PC통신부가가치서비스인KOTRA�OMIS가가동되었으며,�인터넷

시대로접어들면서사이버신사옥이라할수있는Digital�KOTRA가 96년부터가동되었고,�사이

버거래알선사이트인KOBO는 97년부터개통되다가국내인터넷무역사이트의포탈이라고할

수있는 SILKROAD�21이 2000년그화려한개점식을올리면서여기에링크되기에이르렀다.�한

편투자분야는 KISC�의출범과함께 CYBER�KISC가 99년개통되어투자인콰이어리는물론한

국투자유치홍보의장으로세계의투자가들로부터사랑을받고있다.

▲KOTRA�Global
Network�구축(1992.6)



02＿국제화,�세계화그리고신자유주의물결

1986년부터 1993년에걸친 8차GATT�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에의해세계무역기

구(WTO)가설립되었다.�상품교역부문에국한된국제협약이었던GATT에비해WTO는서비스,

통신,�지적재산권까지포괄하는전방위적국제통상체제라할수있다.

한국도쌀개방문제로국내정치적으로큰진통을겪었으나WTO라는국제통상규범에편입

되었다.�세계 10위권의경제규모를가진한국은 96년 OECD에가입하면서미국이주도하는신

자유주의의규범에편입된것이다.

OECD에 가입하면서한국은 OECD의 권고와더불어 IMF�프로그램에따라자본이동자유화

와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의이른바양대자유화규약를맺고금융·자본시장을대폭자유화

하였다.�또한대폭적인외국인투자개방조치가이루어졌으며,�2001년 1월 2단계로 전면적인

외환자유화조치가시행되어외환거래에대한잔존규제를대부분제거하였다.

돌이켜 보면 19세기 이후 한국은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세 번의 큰 통과의례를 거쳐 왔다.

첫번째는구한말당시서양제국주의의함포외교였고,�두번째가20세기중반신생한국의운명

을가로막은동서냉전체제라면,�세번째는 20세기말의세계화즉미국이주도하는신자유주의

규범에의편입이라고할것이다.

이세번의통과의례를거치면서한국은그때마다엄청난대가를치루어야만했다.�첫번째

에는일본의식민지로전락하였고두번째에는 6.25전쟁을겼어야만했다.�세번째또한 IMF�경

제위기라는엄청난대가를치러야했다.

경위야어떻든한국은 IMF�경제위기를계기로거의반강제적으로세계규범에편입되었다.�경

제위기를겪으면서한국은마침내 IMF가 부과한각종의세계규범과구조조정정책을개혁이라

는이름으로한꺼번에서두르게된것이다.�재벌기업은부채비율하향조정과상호출자금지그

리고결합재무제표제도도입등기업회계의투명성제고를추진하였고은행은부실금융기관의

퇴출,�부실여신정리등을꾀하였다.�또한노동법의개정을통한정리해고의허용,�근로자파견

제도도입등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였다.�그리고공기업의민영화와구조조정도동시에진행

되었다.

이에따라 93년문민정부초기에등장한국제화니세계화니하는용어들도그저교과서에나

나온얘기쯤으로치부되었으나 IMF�경제위기를맞아압축구조조정을경험하면서비로소국민

들은어느새틀이바뀌어져있는경제환경을경험하지않을수없었다.

국제화,�세계화조류에따라 KOTRA는 우선네트워크의세계화를꾀하였다.�96년 단행된조

직개편으로 KOTRA�네트워크가 처음으로 1백 개를 넘어섰으며 이때 허브(Hub)와 스포크

(Spoke)로 무역관기능전문화도동시에시도되었다.�스포크는과거 1인무역관체제와유사하

지만일반적인업무를수행하던종전에비해특정업무에전문화하도록하였다.�이 허브·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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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체제는그후미완으로끝났으나우리기업의세계화라는명분에어울리는 KOTRA의 실험적

인네크워크구도라고할수있었다.

한국의세계화바람은 KOTRA�투자업무의부상을가져왔다.�80년대후반이후해외투자지원

업무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 100개국투자환경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고,�개도국을중심으로

한국투자가를유치하기위한투자유치설명회개최지원요청이외국으로부터쇄도한것도이

무렵이었다.

우리기업의해외투자붐은 90년대중반절정을이루면서점차산업공동화에대한우려가높

아지고있었다.�때를같이하여 90년대중반부터무역적자폭이불어나기까지하였다.�이러한위

기의식가운데KOTRA는투자유치업무를개발하였다.�95년말 KOTRA는설립법과명칭을바꾸

면서까지한국투자유치의구심점(Focal�point)이되었다.�최초로투자유치처가설립되어투자유

치단파견,�투자인콰이어리 처리,�투자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굵직한투자유치실적도거두게되었다.

KOTRA가이때투자유치업무를개발한것은그후 IMF경제위기를맞아수출과함께외환확

보수단의두축으로부상하여투자유치를담당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발족의길잡이

역할을가능케하였다.

03＿경제위기와구조조정의홍수

“높은자본투자및노동투입등투입주도와대기업의급속한팽창에기반한한국의기존발전모

델은1990년대초반부터한계를드러내었다.”

2001년도 OECD의 한국관련 보고서의 지적이다.�한국은 90년대 접어들면서 제조와 서비스

양분야에서총요소생산성(Total�factor�productivity)�성장이하락세를기록하였으며특히금융,

보험,�비즈니스서비스,�도소매분야에서는마이너스를나타내기시작하였다.

기업과노동계의구조조정은당시정치적갈등으로지지부진하였고,�이와중에터진한보철

강과기아자동차의부도사태는외국의한국에대한신인도를급속도로냉각시켰다.�결국 97년

말일본을중심으로한외국금융계가한국투자분에대한기한연장(Roll�over)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에서외환위기가발발하였다.

IMF의구제금융차입으로국가부도위기는피할수있었지만 IMF가요구한구조조정시행과

정에서많은기업이도산하여실업자양산이불가피하였다.�정부는바닥난외화보유고를확충

하는전략으로수출과투자유치에중점을두었고,�이두가지지원기능을동시에갖춘 KOTRA

가그선봉에서게되었다.

여기서한국투자유치기능의구심점인 KISC의 설립과정을잠시뒤돌아보면,�당시신정부에



서는투자유치기능을정부가맡느냐KOTRA

에 맡기느냐를 두고 고심한 적이 있으나 98

년 4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해외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투자가 유치가 용이하고 투자

가에 대한 밀착서비스가 가능한 KOTRA에

그기능을두는것으로최종결정되었다.

98년부터 4년간 한국은 무역흑자 842억

불과외국인투자 520억불의실적을올리면

서 IMF�차입금의조기상환과외환위기극복

이가능하였으며,�그중심축에KOTRA의활

동이빛을발하게되었다.

이러한대외적인명분에도불구하고경제

위기 와중에서 KOTRA�또한 구조조정의 바

람을피할수없었다.�비록인원감축의폭이여타기관에비해작긴하지만80명이상의코트라맨

이본인의의사에관계없이정든KOTRA를떠나야만했다.�조직역시통폐합이불가피했다.�본

사의 4개본부가 3개본부로축소되었고해외본부도 6개지역본부에서 2개지역본부로축소되

었다.

인원조정은조직운영의방법에서도변화를가져왔다.�이전의계층조직을팀제조직으로바꾸

어결재단계를축소시키는평평한구조로전환시키는작업이2000년도에시행되어오늘에이르

고있다.�또이해를기점으로봉급구조도연봉제로전환되어 2002년부터는전직급에확산되었

으며,�개인별목표관리제(MBO)와맞물리며조직의경쟁력강화를꾀하고있다.

04＿민주화의성숙과지방자치시대의개막

한국의정치민주주의발전은짧은기간에이룬고도경제성장에비해상대적으로세계의관심

을끌지못하였으나 80년대의암울했던정치체제로부터 87년의대통령직선제,�92년문민정부

의출범과97년의여야정권교체까지의일련의과정또한경제성장못지않은평가를받을수있

을것이다.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빠뜨릴수없는것이 95년 지방자치체의출범이다.�이해민선자치

단체장선거를거쳐새로출범한지방자치체는각지방의특색에맞는경제정책과산업전략을

펼치는계기가되었다.�이에따라경제의지방화는곧지방경제의세계화를촉진시키는계기가

된것이다.�지방산업의수출산업화는당연히광역지방자치단체의공통된과제가되었고,�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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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APEC
투자박람회(1999.6)



히 KOTRA의 마케팅기능에눈을돌릴수밖에없었다.�이때부터광역단체장이직접인솔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이KOTRA�지방무역관의주요업무가되었고KOTRA가참가하는각종해외전

문전시회에도지방자치체주관의지방관이더불어참가하게되었다.

90년대후반한국의민주주의가궤도에오르면서소비자주권또한몰라보게커지게되었다.

이에따라기업차원에서도소비자중심의마케팅활동이일반화되면서고객불만처리가새과

제로떠올랐다.�99년부터시행된공기업고객만족도조사는소비자주권이정부와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었음을 나타내 주었다.�처음 2년간 KOTRA의 대응은 지지부진하여 그 결과

KOTRA는두해연속최하위수준을면하지못했다.�

2001년 전사적고객관리데이터베이스가만들어지면서처음으로체계적인고객관리시스템

이가동되었다.�고객만족도의평가비중이크게높아지면서직원들의고객마인드도높여졌으며

고객만족도가낮은사업은조정,�폐기되거나리모델링되기도하였다.�그결과2001년도말공기

업고객만족도평가결과가크게향상되었다.�

05＿새천년에맞는KOTRA의첫 10년을앞두고

지난 10년의시대상황을회고해볼때다가올 10년의시대상황이어떻게발전될것인지가늠

하기란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과거를바탕으로몇가지방향을유추해보는것은나름

대로의미가있을것이다.

우선 IT기술의발전은시작단계를거쳐본격적인도약단계로접어들것이다.�뿐만아니라각

종첨단산업의발전은엄청난산업구조및시장의변화를가져올것이다.�업무환경역시디지털

정보의압축전송기술의발전또는로봇기술의발달로말미암아기동력(Mobility)과 업무효율이

엄청나게높아질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표준(global�standard)은 시장과 산업의 지구화를가속화

시키는한편상품과디자인의개성화는지역별로더욱차별화,�국지화될것이예상된다.�

시야를국내로돌려보면남북관계의변수가통일여부에관계없이한반도정세의핵심으로떠

오르리라는것은누구나예상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탈이념화의영향이남북양측에침투하

는면적이넓어지면넓어질수록분단상태로의고착은어려울수밖에없을것이며어떤형태든

동질화의과정을밟아나갈것으로낙관할수있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볼때 KOTRA는지난 10년간의숨가쁜호흡을미쳐고를사이도없이끊임없

는변화와개혁의압력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그리고지난 10년이그러했듯이다가오는

10년도 KOTRA�특유의적응력과창조력으로어떠한도전앞에서도성공적으로극복하는모습

을보여줄것이다.��〖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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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리스본엑스포

리스본엑스포 ’98은 바스코 다가마의인도항로발견 500주년을 기념하기위해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공인을받아 98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132일간개최되었다.�리스본테주

강변에 60ha�규모의 EXPO장을조성해“바다－미래를위한유산(The�Ocean-A�Heritage�for�the

Future)”을 주제로,�“바다와해양자원에대한이해”,�“바다와지구의생태학적균형”등을부제

로개최된리스본엑스포는인류에대하여바다와해양자원의중요성과균형적발전,�보호필요

성에대한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다.

94년 6월 제115차 세계박람회사무국(BIE)회의에서개최승인을받은포르투갈정부는적극

적인참가유치활동을전개한결과리스본엑스포가인정엑스포(구전문엑스포)임에도불구하

고역대엑스포중최다수인 160개국(14개 국제기구포함)이 참가,�당초예상을초과하여전시

면적이모자라각참가국들에게전시면적을축소,�조정배분하는사태가발생했다.

엑스포개최기간중당초예상을약 200만명웃도는 1천만명이상이엑스포장을방문했으며

이는 1천만명수준인포르투갈인구를감안할때대단한숫자이다.�관람객의인기가집중된곳

으로테마관중에서유토피아관,�미래관,�해양관이,�국가관중포르투갈관,�독일관,�프랑스관,�일

본관,�미국관,�한국관,�중국관,�크로아티아관등이었다.

리스본엑스포에참가한국가관의연출경향은선진국들의경우첨단영상물위주로전시,�연

출했으며전시내용은엑스포주제에맞게해양자원의활용,�첨단해양탐험장비소개,�바다(물)

의 중요성과 보호등이었고스페인,�그리스,�터키,�중국 등은역사적유적,�유물 및관광자원을

소개하고일반영상물과전시물을병행해연출했다.

리스본엑스포는해양국가포르투갈의찬란한역사를재조명,�포르투갈의위상을강화하는데

기여했고,�주제선정,�참가국가수,�관람객접근용이성,�관람객유치면그리고사후관리및활용

도등모든면에서성공적인엑스포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한국인의독창성과전통문화를홍보하고2000년대선진국으로웅비하는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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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경제·산업의발전상을소개하며주최국인포르투갈을비롯한참가국과의유대를강화하

기위한목적으로리스본엑스포에참여키로했다.

한국은리스본엑스포당국으로부터4개모듈(1,298S/M)을전시관으로배정받았으며리스본

엑스포한국관참가업무를추진하기위해96년 10월 1일리스본엑스포 ’98�전담반을구성했다.

전담반장으로는초기에김익환부장이,�97.�4.�1�이후에는이기부장이반장으로근무했으며전

담반원은김재평,�이정순,�김병삼과장으로구성되었다.�또한산업자원부차관을위원장으로관

련부처국장급 10명으로구성된추진위원회와 KOTRA�사장을위원장으로각계전문가 15명으

로구성된자문위원회가구성되었다.

한국관의 참가 주제는‘생동하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이며 전시장치 개념 및 EXPO�주제

(The�Ocean-A�Heritage�for�the�Future)와 부합되는주제를한국관설계응모시안과함께제출토

록하고응모,�채택된작품을수차에거쳐엑스포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쳐수정,�확정했다.

한국관의전시및연출기본방향은엑스포주제와부합되는전시장치및연출,�우리문화와전

통의우수성홍보,�한국의발전상과미래상제시,�정적전시보다동적인연출로관람객의관심과

흥미유발,�영상시스템을활용,�우리나라각분야소개,�여섯째민속무용공연을통한우리의전

통문화소개등에역점을두었다.�전시,�연출설계업체선정은지명경쟁방식을통하여 (주)시공

테크사의작품을채택했다.�이회사는한국관전시연출계획과함께한국관주영상관에서상영

할3D�Hi-Vision�영상물“The�Pearl”을36억원에제작공급키로했다

한국관시공을위한업체선정은제한경쟁입찰방식에의하되엑스포특수와현지업체간담합

으로인한고액입찰및부실시공횡포에대비해독일,�스페인등인근국의장치업체도입찰에참

여하도록인근지역무역관을통해권유했다.�97년 12월 10일실시한입찰에응찰한6개업체중

독일기업과 한국기업 컨소시엄인 Display/금강기획이 최저가격으로 응찰했다.�환율급등 등을

이유로금강기획측과 3차에걸친끈질긴협상을통해미화 93만5,000달러에계약을체결했다.

이계약액은현지(포르투갈)업체의최저응찰가격보다무려49만732달러나낮은금액이다.

한국관주영상관 S/W외주요전시영상물제작업체는“한국의전통및문화”홍보영상(5분),

“해상왕장보고”활동영상(3분),”조선.�산업기술소개”영상물(3분),�“진도앞바다의기적”영상

물등4종의 S/W�는KBS영상사업단에서제작하였으며,�거북선모형은20세기실업,�정보검색은

아이코사,�파노라마슬라이드S/W는디자인뱅크에서제작했다.�

한국관은국제관북문입구중국관에인접위치했으며참가규모는 2∼3모듈인대부분의국

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큰편이었다.�전시공간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중2층을건립,�1층전

체(1,296S/M)를전시공간으로중2층(Mezzanine)을 VIP�접대및관리사무실로활용하였다.�전시

연출 스토리 라인은 꽃담(환영)－바다언덕(과거：전통,�문화)－뱃길(현재：조선,�산업기술)－

섬마당(미래：환경/인간)－이어도(미래：영상관)－쌍돛(환송)�순으로전개했다.

한국관 입구의꽃담은 36미터 길이의벽면을이용해한국고유의문양을선보였으며 2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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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을문양중앙에부착시켜벽면전체가도판작품전시회성격을갖도록했다.

도입부인 바다언덕(과거：전통/문화)구역은 40인치 규모의 멀티큐브 16대를 설치해 우리나

라의전통,�문화,�관광을소개하는5분길이의영상물(KBS�영상사업단제작)을상영했으며,�1/20

축소모형의거북선을배치,�선체가좌우로움직이며입에서는연기를뿜고노를저으며포를쏘

는등생동감있게연출했다.�또한인간문화재제작금속활자판및인쇄물,�금관,�측우기,�청자

실물및모형등을전시하여과거우리나라전통문화의우수성을과시하였고,�해상왕장보고의

활동상을담은영상물을제작25인치모니터를통해연출했다.

뱃길(현재：조선,�산업기술)부분에서는벽면에 25인치모니터 66대를배모양으로배열해우

리나라조선산업의발전상을소개하는 3분 길이의영상물을상영,�세계최대최고수준의조선

건조능력과기술을보유한국가임을홍보했고영종도신공항프로젝트와사우디담수화프로젝

트,�리비아대수로공사의개요및전경을C/P로연출하고우리나라에서제조된대표적인선박

모형도함께전시했다.

섬마당(미래：환경/인간)부분에서는제주도풍경사진을C/P로전시했고,�멀티미디어터치스

크린정보검색기4대를배치,�우리나라의아름다운국립공원전경을관람자가정보검색시스템

을통하여간접체험토록했다.�또한진도앞바다가갈라지는기적의장면을영상으로연출하였

고파노라마슬라이드(3×3)를 통해바다속의신비한수산물과양식장,�미래의바다목장등에

관한내용을연출했다.

한국관내 최대의 하이라이트 전시구역은 이어도(주영상관)부분으로 주영상관의 규모는

299S/M으로175명의관람객을수용할수있는좌석과입체영화(3D)를상영할수있는하이비젼

▶ 1998�리스본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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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대,�서라운드 입체음향 시스템,�민속 무용단의 공연을 위한 무대공간과 조명시설을

갖추었다.�영상물은제주도해녀를소재로한 3D�Hi-Vision�입체영화“The�Pearl�Sea”(상영시간

：20분내외)로일일약 14회씩상영하였으며,�아울러같은장소에서일정한시간간격으로한

국민속예술단의공연을일일 4회씩 병행했다.�3D�Hi-Vision�영상물인“The�Peal�Sea”와 한국민

속예술단의공연은리스본엑스포한국관의Main�Show로서관람객으로부터인기를독점해리

스본엑스포참가국중한국이10대인기국가관으로선정되도록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한국민속공연단은 한국예총으로부터추천을받아“사물놀이한울림”을선정했으며특별공

연단 7명(단장김덕수)과 상설공연단 13명(단장 노정애)으로구성했다.�특별공연단은한국주

간(98년 5월 30일∼6월 5일)에상설공연단과합류하여대형공연장에서공연했으며상설공연

단은 EXPO�전기간동안한국관주영상관에서공연했다.�상설공연단은승무,�살풀이,�사물놀이,

소고춤,�장고춤,�부채춤,�가야금병창,�오고무,�삼도농악등을3가지주제로나누어공연했다.

리스본엑스포의개최기간은 98.5.22∼9.30(132일)이나 98년 5월1일한국관준공과함께필

자(이기)가한국관장으로현장에파견되어개막행사준비한국관운영준비안내원및경비요원

채용등한국관운영을위한제반준비업무를추진했으며 98년 8월1일부터 2개월간은한종운

리스본관장이 한국관장을 겸임했다.�관리요원으로는 본사로부터 김재평 과장 이정순 과장,�김

병삼과장이파견,�근무했다.

한국관은매일 10：00∼20：00�개관하였으며한국관운영을위하여본사파견직원외사무

보조원 3명,�도우미 12명,�경비 3명이근무하였고,�공연단원 12명,�A/S요원 2명,�한국식당운영

25명,�직매점10명등이한국관과식당에상주했다.

리스본엑스포기간중 EXPO장을입장한관람객은총 1,002만 3천명(일일평균 7만 5,900명)

이었고이중한국관을방문한입장객은2,556천명(1일평균19,400명)으로총입장객수의25.5%

가 한국관을방문했다.�한국관내주영상관에서는 3D�Hi-Vision(입체)영화 상연회수총1,855회

(1일평균 14회)에관람객이 31만 2,389명이었으며한국민속무용단의공연은총 467회(1일평

균4회공연)에관람객수는10만 5천명(매회평균200명관람)에달했다.

한국관을방문하는외국인들에게우리의전통공예문화와한국의음식문화를소개하기위해

직매업체 2개사와요식업체 1개사를파견했다.�직매장은주영상관을거쳐한국관을나가는출

구지역에배치했으며주로토산공예품,�인삼제품,�도자기등을판매했다.�공개입찰을통해양지

상역과 고려상사가 직매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한국 식당은 EXPO�당국에서 건립하여 국가별로

제공한별도임시건물에서금불환사가운영하였다.

한국관은 98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한국관 개막행사를 개최했다.�테이프 커팅은 김은상

KOTRA�사장,�Mr.Augusto�포르투갈전경제장관,�이동익주포한국대사,�Mr.�Tavares�포르투갈투

자진흥청부사장등을인사들이참석했다.�개막식이끝난후 KOTRA�사장의포르투칼국영방송

인 RTP�TV�인터뷰가저녁 9시뉴스와 12시마감뉴스시간에 2회방송되어한국관에대한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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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갈인의관심을집중시켰다.

“한국의날”행사는 5월 30일최홍건산업자원부차관,�Mr.�Jose�Torres�Campos�EXPO�조직위

원장,�정해수KOTRA�통상기획본부장등내외빈1천여명이참가한가운데행사장인Ceremonial

Plaza에서 11시 30분 거행되었다.�이날 사물놀이 한울림(단장 김덕수)은 Julio�Verne�공연장

(1000석)�등 특별공연장에서 2회에 걸쳐 기념 공연을 가졌다.�이후 한국주간 행사기간(5.31∼

6.5)동안 EXPO내 특별공연장에서 14회의기념공연을가졌으며기념공연관람인원은 9,705명

에달했다.

한국관에대한홍보는97년말부터우리나라에발생한 IMF외환위기에따른외화절감을위해

현지유료광고는일체삼가했다.�대신EXPO�장을출입하는언론인과우의를다짐으로서언론인

스스로가한국관을사실대로소개토록하는데역점을두어현지TV�방송보도14회,�라디오방송

10회,�현지신문 41회 등총 65회의해외홍보가이루어졌으며국내에서는 TV,�라디오,�신문등

을통해리스본엑스포한국관에대해33회보도되었다.�

한국관은위치가국제관북관D－6로서중국관과바로접하고있었으며북문과가까워북문

으로입장하는관람객들을유도하기에용이했다.�정문에인접한국제관중심부분,�북문과남문

에인접한국가관이관람객을끌어들이기에입지적으로유리했다.�전시품(거북선,�금관,�축우기,

청자 등)의 전시연출비중을최소화한대신영상위주로전시관을연출하고전시공간을문화전

통(과거)－조선·산업기술(현재)－환경·인간(미래)－주영상관 －기념품판매－출구로 동선을

연결,�관람객들에게자연스럽고효과적으로주제를전달했다고평가할수있다.

엑스포국가관참가는막대한예산과인력이투입되는국가적인종합홍보행사인점을감안,

앞으로엑스포분야전문인력양성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일본,�프랑스,�캐나다,�중국,�독일등

의경우 10∼15년간엑스포업무에만종사한전문인력이엑스포참가업무를담당하고국가관

관장이나관원으로배치되었다.��〖이기〗



02＿하노버엑스포

21세기를 여는 지구촌의 축제－EXPO�2000�HANNOVER

올림픽과 함께 21세기를 여는 2000년 지구촌의 양대 행사인“엑스포 2000�하노버”는 160개

국가와 22개 국제기구가참가해역대엑스포중최다국가가참가한가운데 2000년 6월 1일부

터10월 31일까지5개월간개최되었다.

21세기의 초년도에 개최된 하노버엑스포는“인간－자연－기술”을 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세기에인류가나아가야할비전을모색하고자했다.�하노버엑스포는상품전시회강국인독일

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엑스포로 주최국인 독일로서는 통일 10년의 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을세계인에게다짐하는통일10주년행사이기도했다.

하노버엑스포에는한국등44개국가가독립국가관으로참가했으며세계최대전시장인하노

버전시장에서개최된관계로독립국가관을건설하지않은일반참가국을위한전시동을별도로

건설하지않고기존의전시관을활용한보기드문엑스포였다.

개막후 3일간지속된개막축하행사에는브라질의카니발,�징기스칸시대에서유래된몽고의

전통축제인 Naadam�Celebration,�공동체협력의의미를가진 300명이 참가한한국의안동차전

놀이등 9개국의전통의식이다채롭게펼쳐졌으며한국의엑스포참가역사상처음으로개막식

행사에한국의전통행사를소개,�한국의이미지를부각시켰다.

92년세비야엑스포이후 8년만의종합엑스포인 BIE�Registered�Exposition으로서의하노버엑

스포는주제인“인간－자연－기술”간의관계를새롭게조명하고21세기인류가직면하게될제

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각국에서추진중인프로젝트를소개하는‘World�Project’프로그

램을운영했다.�한국은‘인공씨감자’‘북한슈퍼옥수수심기’프로젝트를제시함으로써‘기아

해결’방안을제시했다.�5개의대형테마관에서는 Humankind(인간),�Environment(환경),�Basic

Needs(기본적인요구),�Nutrition(영양),�Health(건강),�Energy(에너지),�Mobility(교통),�Work(일),

Knowledge(지식),�Planet�of�Vision(지구의비전),�21st�Century(21세기)�등11개테마에대한과거

와현재,�미래의비전을최신전시기법을동원해전시했다.

한국관은‘물생명의원천’이라는주제로역대엑스포한국관중최대규모로참가해엑스포

총관람객의1/8�인 222만명이한국관을방문,�당초목표로잡았던수용가능인원200만명을초

과하여가장인기있는국가관중하나였으며현지언론으로부터전시,�영상등제반분야에서최

고의국가관으로극찬을받았다.�이는하노버엑스포총입장객이당초예상절반수준인 2천만

명수준에불과했던것을고려할때더욱값진성공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한국관 주제‘물 생명의 원천’

한국관주제는자문위원회및사내임원회의를통해하노버엑스포주제“인간－자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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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주요테마인“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한국인의비전을제시하는“물생명의원천；Water-

The�Origin�of�Life”로정하고건축,�전시,�영상등한국관의모든부문에이를반영했다.

건축－숨쉬는집

역대최대규모(2,371s/m,�3층구조)로건설된한국관은한국전통건축디자인을탈피한현대

적이미지를가지면서도한국의전통을구현한건물로설계되었다.�우선 1층을빈공간으로둔

떠있는대지,�외장재인도기타일을벽에부착치않고걸이식으로설치해공기의자연순환을통

한환기와채광으로숨쉬는집,�에너지사용을최소화하는환경친화적건물로설계되었다.�또한

건물외부패턴은다양한색상의타일을상이한각도로걸어‘조각보’의이미지를구현함으로써

우리조상의자원재활용지혜를구현했고타일사이를통해불빛이스며나오는야간의은은한

이미지는우리의한지창문을형상화했다.�

한국관건물은전시홀,�영상관,�한식당,�문화상품관,�2010�여수엑스포관등으로구성되었다.�

전시－하늘,�땅,�바다의물

한국관전시홀은물을삶의터전이자공존의생명체로여겨온한국인의전통적사상과문화

를보여주며그러한바탕위에급격한산업화과정을통해오염되고훼손되었던물을다시살리

는한국인의노력을영상,�전시장치물,�전시구조물등다양한전시기법을통해소개했다.

전시관내에설치된물길동선을따라구성된하늘의물(정화수),�땅의물(맑은한강을위한노

력),�바다의물(서해안갯벌)을 연출하였으며전시관내에내부조명을통해신비한이미지를자

아내는 60그루의생명의나무와파도효과를내는천장패브릭장치로환상적이미지를가지도

록했다.�

전시홀내 40m의물길동선을따라걸어가면서각부분에설치된영상,�전시물등을관람하는

동안관람객들은자연스럽게한강을중심으로한아름다운한국의자연,�한강을살리려는노력,

한국의환경기술을보고느낄수있도록했으며전시홀관람후영상관으로들어가는대기실에

서생태계의보고인서해안갯벌의아름다운영상을보도록꾸몄다.

영상관－현대적복합영상과전통무용공연

300석 규모의 영상관에서 상영된 복합영상기법(Multi-Dimention；영상,�음향,�레이져,�조명,

특수효과,�Human�Performance가 복합적으로어우러진공연)의 11분 영상물은 [지구의탄생－

물의생성－아름다운자연－위대한문화유산－생명나무－카오스－인간의환경파괴－인간,�자

연의화합으로푸르게변해가는지구]�라는흐름의전개를통해관람객에게강렬한이미지를주

었으며재미를선사했다.�SBS프로덕션과라스트커뮤니케이션이공동제작한이복합영상물은

일일24회공연,�전통무용과함께엑스포개장시간내내공연을했다.

한국관의복합영상은매상영시마다통로에도관람객이꽉차는등한국관의인기를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문화상품 생산국으로의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영상관에서는심가희금림무용단 18명이 엑스포개최기간동안매일 4회의전통무용(화

관무,�부채춤,�삼고무등)과사물놀이공연을함으로써한국의전통문화를소개하고가장볼거

리가있는국가관으로한국관이자리매김하는데기여했다.�

문화상품관,�한식당

한국관1층에는문화상품관과한식당을마련해한국의문화를보고맛으로느낄수있도록준

비했다.�지금까지의 단순 직매장 개념에서 탈피하여 직매장에 44점의 전통공예품을 전시하고

전통공예명장(10개팀15일간격으로교대)들이제작과정도시연토록했다.

한국의고유음식문화를홍보하고자마련된한식당은엑스포장내에아시아식당이없어관람

객들의인기를끌었다.

문화상품관맞은편에는엑스포2010(여수)�유치홍보코너를개설해한국최초의등록엑스포유

치를위한활동을전개했으며코너앞에는인터넷으로연결된정보검색코너를마련하고한국관

홈페이지및관광,�역사,�문화등한국의주요웹사이트를연결해한국관과한국에대한정보를

쉽게찾아볼수있도록했다.

현지 언론의 찬사받은 한국관

준비기간동안의지속적인사전홍보와공식개막전에마련된 Press�Day에 현지언론인들을

한국관에유치해한국관홍보CD와관련자료들을배포,�한국관에대한이해를높임으로써개막

후의본격적취재와보도를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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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사전홍보노력과운영기간중의적극적홍보활동을통해인쇄매체 343회,�TV등 공중

파보도28회등의보도실적을기록하여한국관을방문할기회를갖지못한현지인들에게도한

국의이미지를높이는성과를거양했다.

주요보도내용을보면,�개막 2주일후 EXPO�Journal�은인기가높아입장대기가필요한 11개

국가관을선정하여보도하면서한국관을가장먼저소개,�독일국영N3�TV는엑스포특집방송

에서 독일청소년 단장과의 인터뷰 결과 가장 인상적인 국가관은 한국관이라는 내용을 보도,

Blitz지는한국관을극찬하는자유기고가의글을게제<한국관은전시내용,�기술수준은물론종

사자들의친절등이동양의대사로불릴만큼훌륭했으며,�영상관에서는관객이자발적으로기

립박수를칠만큼감동적이었다>,�Bild지는한국의날행사(7월 17일)에 대해현재까지개최된

National�Day�행사 중 가장 화려하고 볼만한 행사였다고 보도 그리고 종료임박한 시점인 10월

17일 Expo�Journal은“200만번째입장객경품행사를통해한국관은또다시가장Active한엑스

포참가태도를보였다”고보도하였다.

한편 엑스포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한 하노버엑스포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Welcome�Message�에한국어환영사를등재함으로써중소국가언어로는유일하게자국어로환

영사를등록한국가가되었다.�

특별행사와 한국관 운영

엑스포개막일(6월 1일)�하루전에일본,�싱가포르,�부탄과함께한국관을공개하는개막식을

거행했다.�개막식에는한국측에서 KOTRA�사장,�주독일대사,�주독한인연합회장독일측에서

엑스포조직위부위원장,�니더작센주내무장관,�그리고BIE�부위원장,�UN�호주중국관대표등의

주요인사와 600여명의인사가참석,�이기주주독대사,�황두연KOTRA�사장의인사말,�BIE�부위

원장,�하노버부시장의환영사가있은후한국관을공식개막하는테이프커팅을하고,참석한내

빈들이한국관관장의안내로전시관을둘러본후영상관에서무용,�복합영상을관람하는순서

로진행되었다.

7월 17일 한국의 날행사는한국측에서는오영교산업자원부차관을단장으로하는 19명의

대표단이,�독일측에서는엑스포조직위원장Ms.�Breuel,�독일경제성차관Mr.�Tacke�등 19명의

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거행되었다.

엑스포 막바지에 200만번째 입장객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자동차를 증정하는 행사를

가져 다시 한번 한국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세계 각국 타악기 경연행사인 Drum

Day,�BIE�DAY�,�하지절기념축제,�추수감사절행사,�IOC�성화봉송마라톤행사등에참여하여세

계인의축제에동참했다.

한국관은 엑스포 공식 여행사의 단골 단체관람 안내 국가관이었으며 Mr.�Noghes�BIE�의장,

Wangmo�부탄여왕등40여명의VIP가방문했다.



추진 경위

97년 1월 102번째로 EXPO당국에공식참가신청서를제출하면서시작된참가업무는 98년 5

월 한국관부지규모확정(3,700s/m),�98년 10월 현상공모를통한설계업체선정,�98년 12월 건

축,�전시기본설계완료,�영상추진계획을확정하면서본격화되었다.

건축,�전시,�영상등주요분야기본계획이수립되면서 4차례에걸친자문위원회자문을거쳐

99년 4월건축,�6월영상,�7월전시에각부문의실시설계등세부계획을마무리짓고99년 7월

현장에서건축공사에착수했다.

건축공사는독일하노버시당국의엄격한허가기준과까다로운심사,�구조계산등완전하지

못한한국관설계,�설계변경에따른비용부담주체에대한논란등제반요인으로인해공기가

지연되는등적기완공에매고비마다상당한애로를겪었다.�이는기본적으로통상적건물이아

닌실험적개념을도입한건축물을현지건축법이나관행을잘모르는한국의설계,�감리업체가

설계하고운영하는데따른문제였던것으로보인다.

전시홀의경우외부에서들어오는도입부가 4m�정도로극히짧은데도불구하고내부조명을

어둡게설계하여관람객이적응할시간을갖지못해극장에처음들어갔을때앞이안보이는현

상과유사한상황이발생하여개막직후밝기를조정하여당초에계획하였던전시효과를충분히

발휘하지못하게되는아쉬움을남겼다.

한국관 참가 추진기구는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KOTRA가 추진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기주

독일 대사가 정부대표,�김인식 베를린무역관장이 부대표로 활동했다.�본부에서는 정해수 부사

장직속의전담반체제로운영되었으며계획수립,�계약등기본골격마련은 1999년 6월말까지

연영철전담반장이실무책임자로,�7월부터의기본계획에따른집행은후임신현길전담반장이

수행했다.�99년 10월임인택한국관관장이파견되어건축,�한국관운영을위한제반준비를담

당하였으며한국관개관식이후한국관관장과전담반장이임무교대를해한국관참가및사후

관리를마무리지었다.��〖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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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계박람회(The�Taejon�International�Exposition,�Korea�1993：이하‘대전엑스포’)는

BIE(국제박람회기구)의공인을받아현재우리인류가직면하고있는산업사회의문

제점들을 조화롭게 극복하고,�21세기를 향한「새로운 도약에의 길」(The�Challenge�of�a�New

Road�to�Development)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기본이념)로 하며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Traditional�and�Modern�Science�and�Technology�for�the�Developing�World),�자원의효율적이용

과재활용(Towards�an�Improved�Use�and�Recycling�of�Resources)을부제(副題)로회장27만 3천

평에국내전시관 31개,�국제전시관 62개계 93개관이신축·건립되어,�108개국 33개국제기구

가참가하였으며외국인 67만 9천명을포함 1,400만 5,808명(일일평균 15만 1천명 )이관람한,

93년 8월 7일(토)부터 동년 11월 7일(일)까지 93일동안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내 도룡지구

에서국내에서는처음개최된국제엑스포이다.

번영관(繁榮館)은,�세계엑스포사상처음으로 ’93�대전세계박람회에중소기업의엑스포참가

기회를제공키위한중소기업공동관으로서국내48개중소기업이참가해국민들에게산업발전

의뿌리가되어온중소기업의중요성을새롭게인식시키고,�국제무역에대한올바른이해와 21

세기선진무역대국으로도약하는번영한국의꿈과희망을심어주는데그목적이있었다.

공사에서는 당초 400평 규모의“통상진흥관”으로대전엑스포참가를계획했으나 이후대전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중소기업공동관”의운영주체로KOTRA를선정함에따라두관을통

합,�독립관형태의영구전시관인“번영관”을건립운영하게되었다.

대전엑스포 ’93�번영관운영을위해KOTRA�시장개발본부산하에1직급을반장,�2직급1명을

부반장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원을 보강해 참가관련 제반실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KOTRA

사장을위원장으로하고각계의전문가를위원으로한전시연출자문위원회,�영상자문위원회그

리고건축장치자문위원회등3개분야별보조자문위원회를구성,�운영하였다.

번영관의위치는박람회장과남측의갑천을연결하는엑스포다리를건너회장중앙입구에위

치하며엑스포상징물로서회장중앙에위치한한빛탑(높이 93미터)�오른쪽의국제전시구역내

“산업번영의마당”에위치했다.

>>제2절대전EXPO



번영관 건물은 박람회 종료후에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부지 2,357평,�연건평

1,815평(7,792s/m)의규모로지어진번영관은전시공간의최대확보를위해첨단응력변형제어

기술(SDC공법)을사용해사방 69.5m의정방형무주건물로건축되어회장내의총 93개종합관

중내부에기둥이없는특징을가진유일한건물이다.

번영관(Prosperity�Pavilion)은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의요청에의거,�KOTRA(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가주관해건립,�운영됐던관으로,�국제사회에서만연되고있는경제,�기술의블록화추

세를극복하기위한기술개발의중요성과더불어공존,�공영을통하여선진무역국으로도약하

는‘번영한국’의미래상을보여주며혁신과창조의주역으로서산업발전의근간이되어온중소

기업의중요성을새로운차원에서인식시키는데그목적을두었던것이다.

전시주제는 전통기술과첨단과학이서로조화를이루고,�대기업과중소기업이,�선진국과개

발도상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번영을 함께 누리는 슬기

(Wisdom�of�Co-Prosperity�)”로했다.

48개사가참가하여중소기업의중요성과 21세기선진무역국으로도약하는한국의미래상을

제시하기위해전시개념을산업기술,�중소기업,�통상진흥으로나누고세개의개념을묶어하나

의통일된주제‘조화를통한선진무역국의구현’으로집약했으며,�도입부와종결부를포함해5

개의장(場)으로구성되어졌다.

먼저도입부는「환영의장(안내데스크)」으로번영관을방문하는관객들에게번영의이미지를

나타내는슈퍼그래픽에의해환영의메시지를전달하고전체전시관에대한안내를안내코너와

함께EL(Electronic�Lumination)패널로처리했다.

두번째로산업기술의장은두개의공간으로구성되었다.

하나는「전통기술/첨단과학」공간으로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서 따온 격자무늬와 첨단과학의

상징인반도체직접회로를디자인화한벽면그래픽을통해전통기술과첨단과학의조화를EL패

널을활용해슈퍼그래픽으로연출했다.�그리고또다른하나는「멀티슬라이드쇼“숨은힘,�작은

힘,�번영의힘”」의공간으로중소기업의미래에대한개척과슬기로움을지름 10m�규모의원통

형부스내에설치된180도반구형스크린에180도회전의멀티슬라이드(30대)와 Stereo�Sound,

C.G.(컴퓨터그래픽)�그리고 일러스트로 만든 파노라마식 Image�Telling(영상 대화)방식으로 상

영하여인간,�환경,�기술의공존과중소기업의미래비젼을제시했다.�(상영시간：3분)

세번째로중소기업의장은3개의공간으로구성되었다.

첫번째공간의명칭은「심볼어트랙션“프로스페리아(PROSPERIA)”」로전시장중심에위치한

번영관주상징물인「프로스페리아」는산업각분야의협력과조화를통해 21세기를향한꿈과

번영의지를,�주변조명이꺼진상태에서,�탄생을예고하는스테레오사운드를배경으로,�45도로

기울어진높이 15m의대형파이프를축으로,�축상하단부에숨어있던직경 3m�반구(半球)가붉

은조명으로실체를드러내기시작한후서서히상하로각각이동해축중간지점에서하나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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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무빙스크린타워’이다.�

구 주위에인공안개가쏟아져구를감싸게

되고,�그 위로 입체음향의 효과를 타며 환상

적인 레이저쇼가 연출되며 이어 Laser�Beam

에의해번영관의캐릭터콩콩이(아기공룡)가

걸어나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One

World�One�Market”이라는 자막이 구 주위를

돌면서 사라지면 실사+C.G.+동화+자료로

만든,�전시주제인‘번영을함께누리는슬기’

를상징하는다양한영상들을보여주게된다.

이어구는넓은바다로변하면서해외로수출되는한국상품의상징인Wooden�Box가나타나고

그중심역할을해온“KOTRA”의 Logo가 Laser로그려진후 Logo가 Fade�Out되면서구는다시

태양이이글거리는장면으로변한다.�이는번영관주상징물로서 21세기선진무역국을향한꿈

과희망을전달하는공간이다.�(상영시간：3분)

두번째는「중소기업전시터널」공간으로참가업체자신의아이디어로직접참여하는말발굽

형의대형전시터널로서영상과실연,�디오라마등창의적이고기발한아이디어와전시연출의

총동원되었던과학과기술의터널로아기자기한볼거리로가득찬번영관의중심이라고할수

있다.

세번째는「일류화거리」공간이다.�일류화의거리에서는당시상공자원부가지정한세계일

류상품화 업체의 현재상과 미래상을 연출한 공간이다.�현재의 일류화거리에는 일류화 업체인

삼천리자전거공업(주),�동성화학(주),�새한미디어(주)등 3개사가자체연출했고,�미래의일류화

거리에는 (주)행남사,�(주)코렉스,�삼양모피(주)등 3개사가미래의첨단도시를배경으로멀티큐

브16개로만든대형영상모니터및실물전시를통해일류화상품의미래상을연출했다.

네번째로통상진흥의장은5개의공간으로구성하였다.

첫째는「KOTRA�Global�Network」공간으로 국내외의 무역업체가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된

데이터통신의미래를영상으로표현하고,�KOTRA�Global�Network와 연결된 2대의 PC를통해

KGN의 효율성을직접체험케하고,�긴박하게전개되고있는국제무역의현장을영상/실연/디

오라마로소개했다.

둘째는 무역상품 변천사(Image�Tree)�공간이다.�고대,�근대,�현대로 구분된 세 그루의 Image

Tree속에 우리나라의시대별대표적인교역상품을수출상품인경우푸른색아크릴구속에,�수

입상품은빨간색아크릴구속에C/T로담겨,�그시대적배경을영상으로보여주는2개의아크릴

구속의Monitor와함께무역상품변천사를연출했다.�뒷벽면에는운송,�통신,�교환수단등의시

대적변화가모형그래픽으로,�Image�Tree사이에는2대의허상영상이보조적으로연출되었다.

▲대전 EXPO�번영관
개관



셋째는「미래의중소기업」공간이다.�매직비젼을통해사무자동화시스템의빠른정보교환,

업무처리,�자택근무등의모습들이국제적차원에서연출되며,�번영관캐릭터인콩콩이와주인

공의 허상을 통해서 미래의 업무처리 모습들이 흥미롭게 연출되어 세계가 하나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곳이다.

넷째는「터치스크린“나의손,�나의미래”」공간이다.�번영관영상관입장대기시간동안흥미

요소를제공키위해 6군데의터치스크린을통한컴퓨터시스템에관객들이손바닥을대면그손

주인의미래직업에대한설명이프린터를통하여보여지며,�사용치않을때는 KOTRA�맨의활

동상을영상을통해소개하는공간이다.

다섯째는「미래의터널」이다.�미래운송수단발달상황과,�무역상품변천사에서표현된과거-

현재의무역변천과연계된미래무역의세계를바닥의 41대의모니터와벽면의입체슈퍼그래

픽은은은한국부조명과함께환상적으로표현된공간이다.

마지막으로종결부에서는번영관을방문,�관람을마친관객들이휴식을취함과동시에번영관

에대한추억을간직할수있는기념품을구입할수있는「휴식공간(기념품코너)」을마련하였다.

번영관종결부에위치한 400석규모의영상실에는중소기업을상징하는번영관캐릭터아기

공룡콩콩이7형제가등장하는35mm�합성영화를20분간격으로일일평균26회를상영하였다.

번영관주영상물제작은“세비야엑스포 ’92”한국관영상기종 35mm�3면(이하 3M이라칭함)

의대전엑스포 ’93�연계활용방안에따라이에따른S/W�제작방식을실사3-M으로할것인가,�적

정 예산규모인 동화 3-M으로 할 것인가가 검토되었으나‘실사 3-M�제작’은 예산상의 문제로,

‘동화 3-M�제작’은기술상의문제로난항을거듭했다.�이에따라공사집행위원회(92.9)에서는

이러한현실적인문제들을감안하여번영관주영상물을 35mm�단면합성(실사＋에니메이션＋

C/G)방식으로제작키로최종확정했다.

내용면에서다른대형영상물은웅장함과아울러오락/흥미위주였지만번영관영상물은비

록웅장한면은없지만엑스포개최의의와교육적차원에서볼때관객들에게“보다나은미래

의삶”을살기위해시사하는바가적지않아번영관을방문한많은유력인사들로부터호평을

받았었다.

주영상물은국내에서최초로제작이시도되는실사와Cell-Animation(만화영화),�C/G(컴퓨터

그래픽)�촬영이혼합된 35mm�극장용합성영화로서국내관련제작기술의부재를비롯하여중

소기업과산업기술,�통상의중요성을함께담아내야하는영화주제의다원성,�영화주제의무미

건조함과상대적으로짧은기획,�제작기간등이커다란어려움으로작용했다.�이러한복합적인

어려움으로영화는 4회에걸친대폭적인수정작업이필요하게되었으며,�5차에이르는시사회

를거친후에야완성될수있었다.

제작과정에있어서 Cell-Animation�및실사,�C/G�작업등은전량국내에서제작되었으며,�녹음

은영화진흥공사에서했고그녹음현상만을일본에서작업하여번영관주영상물이빛을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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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것이다.

제작사선정을위해주영상물제작기본계획에의거전문공공기관인영화진흥공사,�한국CF

제작협의회,�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의회및한국컴퓨터그래픽스협의회등에응모적격업

체를 지급 추천 의뢰하여 최종 12개사를 추천받았으나 이중 8개사가 제작제안서(Proposal

Paper)를 제출하였으며공사에서이 8개작품을대상으로영상자문위원회의심사를거쳐집행

위의결로(주)메니아가제안한“선진조국VISION�2000”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

“이제,�우리는…(Now,�We�are…)”이라는제목의이영화는상영시간 15분의 35mm�단면합

성영화로돌비서라운드(4채널)�음향효과를채택했다.�내용은산업기술,�중소기업및국제무역

의중요성을알리는 3가지이야기가옴니버스식으로코믹하게전개되며,�중소기업을상징하는

아기공룡콩콩이의열기구여행과바다속물고기상품의이야기를통해중소기업이처한어려

운상황을알리고,�콩콩이들이힘을합쳐기술개발을성공함으로써어려움을슬기롭게극복한

다는드라마형태의내용을가미한세미다큐멘터리형식의영화이다.

번영관주영상물의캐릭터선정은해외조직망을포함하여전사원을대상으로사내공모한

10여편의응모작중예심을통과한 7개작품을대상으로본사사원들이투표를실시,�최종 3편

을선정하였고이어영화제작사측에영화캐릭터로서의활용가능성을검토의뢰한결과,�‘콩콩

이’가최종선정되어주영상물캐릭터및번영관마스코트로탄생하게되었다.

당초번영관은임시관으로설계되어오다중부지역전시장확보의중요성이대두되어엑스포

조직위원회에임시관을영구관으로변경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이후상당기간이지난후승

인을받아,�임시관에서영구관으로설계용역을다시계약체결하였으며그후에도많은시간이

경과한후조달청에의뢰,�시공업체가확정되었다.�시공기간은콘크리트를타설할수없는동한

기를포함하여불과 8∼9개월정도에불과하였다.�또한건축관련법규상시행처인 KOTRA는

건축공사감독관을필히임명,�배치해야함에따라자격증소지자를외부에서감독관으로초빙

코자하였다.�그러나감독관급여및수당등편성되어있지않은예산상의문제와건축물의공사

기간이2년이하일경우감독관으로근무할자격증소지자를확보한다는것이불가능하였다.�고

심끝에「행정감독관」이란편법적인아이디어로새로운직책과직위를만들어공사간부직원을

무보수/무수당행정감독관/행정부감독관을임명해“감독관의무배치”에대응하였다.�그리고92

년도 7월에 착공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예산이 93년도 분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공 또는

착공할수도없는,�여러가지어려운난제를딛고93년 4월 21일번영관건축물이완공되었다.

건물은완공되었으나건물주변의바닥공사와조경예산이없어조직위원회를설득하고이해

를 구하여 조직위원회 지원으로 주변 바닥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였다.�번영관은 이러한

KOTRA맨들의피와땀,�정성과심혈의결정체라할수있는건물이다.

이렇기에건물의소유주가KOTRA임을확실하게하기위함과아울러엑스포기간중항공촬영

을대비국제적홍보를위해,�번영관전시연출및장치업체의도움을받아번영관지붕에글자 1



자의길이약35m�나되는크기의KOTRA�5자의로고를청색페인트5드럼을사용새겨놓았다.

대전엑스포의개관과함께국내외언론사,�방송사등의모든사진과뉴스및영상매개체에나

타난선명한KOTRA�로고는상당한홍보효과를나타냈다고하겠다.

도우미는“살아있는전시연출”또는“박람회의꽃”이라할만큼박람회의인상과평가에중요

한영향을미치며,�관람객에대한전시물안내와VIP�영접,�통역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현

장요원을말한다.

번영관 도우미는도우미채용및관리운영(안)에 의거,�조선일보(1차)와 해외시장(2차)�모집

광고를통하여서울및대전을중심으로전국각지에서우수요원을모집,�공정하고엄격한 1,�2

차심사과정을거쳐선발했다.

1,300여명이지원한도우미지망생중외부로부터선발청탁이접수된인원수가채용대상수

보다많은현상을보이기도했다.

이모든청탁을엄격히배제하고,�조직위원회및타독립관과의차별화를기하고,�운영의효율

화를도모하기위해도우미연출에필요한전문적인교육부분만을교육전문용역기관에위탁하

고,�기타모집,�선발,�운영,�관리등대부분의업무를공사(대전엑스포전담반)가직접담당함으로

써도우미들의번영관에대한소속감부여및예산절감효과를거둘수있었다.�이러한노력의

결과도우미 33명전원이개관시부터폐관때까지단 1명의낙오도없이임무를성실히수행해

공사의위상및번영관참가업체의이미지를제고시켜주었다.

이러한결과로타독립관에서조차번영관도우미에대한칭송이끊이지않았고,�대전엑스포

에참가한타독립관(대기업)에서조차엑스포종료후자체도우미보다는번영관도우미를집

단스카웃해감으로서번영관도우미전원이정식직원으로취업되는결과를가져오기도했다.

한번에최대 3천명의관람객을수용할수있는연건평 1,815평(1층 1,465＋지층 350)인 번영

관은,�엑스포기간중소위인기관이라고알려져엑스포장을방문한많은관람객들이먼저줄을

서기위해이리뛰고저리뛰게만들었다.�시간당불과 2∼300명의수용능력으로긴행렬이만

들어지고몇시간을기다리게한여러관들에비해번영관은다양하고도아기자기한볼거리로

대전엑스포회장내의또하나의엑스포장으로각광을받음과아울러효율적인동선으로시간당

수용능력이 4,000명선으로엑스포장을찾은일일 15만명이넘는인원을분산수용하고기간중

322만여명의관람객을유치해엑스포장총내방객수의 4분의 1이상을분산수용함에따라대전

엑스포의성공적개최에크게기여했던실질적인인기관으로부각되어짐은물론대전엑스포를

통해KOTRA의위상을또한번대내외에크게과시했다.��〖장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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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SITRA�’94(’94�서울국제무역박람회)

SITRA
(서울국제무역박람회：Seoul�International�Trade�Fair)는 국내수출업체 수출

진흥책의 일환으로 75∼81년 동안 11회 개최된 바 있는 서울교역전(Seoul

Trade�Show)이모체이다.�SITRA는 81년 4월 21일월례무역진흥회의에서의대통령지시에의해

최초로82년 9월 24일∼10월 28일(25일)�동안개최되어기대이상의성과를올린바있다.

이후 SITRA는수출입상담의장으로서지속적으로개최되어야할필요성이대두되어격년으

로84,�86,�88,�90,�92년에이어94년까지개최되었다.

80년대 후반 들어 국내 전문 국제박람회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88년에는 한국종합전시장

의운영권이무역협회로넘어가 (주)한국종합전시장이새로설립되면서우리공사로서는적기

에대규모면적의전시장을확보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게되어 SITRA는초기에비해예산,

규모,�위상등이위축되어중소기업형순수교역위주로개최되게되었다.

SITRA ’92의경우참가업체유치에어려움이많았으며,�내방한바이어의만족도가높지않아

바이어를유치한무역관이바이어로부터불평을듣는등 SITRA ’92�개최후더이상 SITRA를개

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해외무역관을 포함한 사내 여론조사에서도 개최여부에

대해의견이분분하여본사각부처주무과장회의를개최한결과제대로된 SITRA를 개최하되

이를뒷받침할수있는소요예산을상공자원부에요청하여수용이되면개최하고아니면,�중단

한다는것으로결론이났다.

이에따라제대로된 SITRA ’94를개최하기위해상공자원부에 SITRA ’92�예산에비해 2배가

넘는 19억원의예산지원(SITRA ’92의경우참가비를포함해예산이약 8억원임)을요청하여지

원이안될것으로생각하였다.�상공자원부는약 2개월이지나도록개최여부에대해결론을내

리지않고있다가 SITRA ’94의개최여부를협의하기위해서 COEX�관련조합등이참석한회의

를개최하게되었는데,�이회의에참석한유관기관대부분이 SITRA�개최중단필요성을이구동

성으로주장하였으나당시회의를주재하고있던박운서무역실장이계속개최되었던종합박람

회를중단하는것은바이어및외국에 10년간쌓아올린 SITRA라는인지도를하루아침에버리

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면서,�회의도중 수출과장을 불러,�무역진흥기금에서 필요한 예산



을지원하라고지시하고,�KOTRA에 대해서는세계적으로종합무역박람회가중단된사례가있

는지조사할것을요청하면서SITRA ’94가중단위기를벗어나대규모로개최되게되었다.

SITRA ’94�추진을위한별도기구를두지않고여러부서가고유기능에따라업무를분장하여

추진했다.�이에따라전시부는기본계획수립을비롯해,�참가업체유치및전시장치,�전시품진열,

감독,�관리,�참가업체지원,�행사와일반행정업무등을총괄하였으며,�시장개척부는바이어유치

및 수출입상담업무를 담당하고,�홍보출판부는 국내외 홍보 및 Official�Catalogue제작업무를 관

장했다.�지역조사부 및 기획조사부는 경제협력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정보관리부는 전산프로

그램개발지원,�총무부는임시직원의채용,�인력차출시인사발령및장치공사업체선정등의업

무를맡았다.

SITRA�개최현황

구분 장소 기간 전시장규모 참가업체수 내방바이어 상담액

KOEX�별관 국내：676개 10,171명 US$16.6억
시트라 ’82 82.09.24∼10.18 45,579m2

및국내관부지 해외：262개 (97개국) (수입：US$4.3억)

KOEX�별관 국내：654개 14,050명 US$20.8억
시트라 ’84 84.09.18∼10.17 44,719m2

및국내관부지 해외：390개 (112개국) (수입：US$4.3억)

KOEX�별관 국내：321개 2,666명 US$4.98억
시트라 ’86 86.09.19∼09.29 15,278m2

및국내관부지 해외：103개 (79개국)

KOEX�본관 국내：310개 4,598명 US$6.9억
시트라 ’88 88.10.20∼10.31 20,736m2

및전문전시장 해외：205개 (78개국)

KOEX�본관 국내：252개 3,151명 US$5.5억
시트라 ’90 90.10.30∼11.05 20,736m2

및전문전시장 해외：183개 (92개국) (수입：US$0.6억)

KOEX�본관 국내：369개 3,511명 US$5.5억
시트라 ’92 92.09.29∼10.05 20,736m2

및전문전시장 해외：153개 (73개국) (수입：US$0.6억)

KOEX본·별관 국내：753개 5,139명 US$11.2억
시트라 ’94 94.09.27∼10.01 37,154m2

및옥외전시장 해외：304개 (87개국)

업무추진초기단계부터 1주일에 3회씩 그당시이광기통상본부장주재로관련부서장회의

를개최하여추진현황을점검했으며,�나중에주2회로조정했다.�SITRA ’94�추진상역점을둔사

항은상공자원부에충분한예산을지원받기위해규모확대와동시에바이어유치 5,000명을 제

시한것이그대로유치목표가되어버려바이어 5,000명유치목표달성,�그리고참가업체및바

이어모두에게정확한정보제공및상담의효율성을제공하기위한전산프로그램개발,�국내외

홍보확대라는 3대과제를실현하기위해서유관부서인시장개척부,�정보관리부,�홍보출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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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매우중요하였으며,�SITRA ’94는 전

시부,�시장개척부,�정보관리부,�홍보출판부

가주축이되어추진되었다.

참가업체 유치는 해외업체는 해외조직망

및 주한외국 공관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이

전개되었고,�국내업체 유치는 공사의 기본

회원 및 역대 시트라 참가업체를 중심으로

참가안내서를 배포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수출조합에 대한 직접 심방과 유선접촉을

통해회원업체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요청

하게된다.

참가업체 모집은 참가비가 과거보다 저렴하고 기존개최 박람회인 선물용품 및 장신구 박람

회,�완구박람회,�사무용가구및관련기기전,�귀금속보석및시계전을동시에개최토록하여순

조롭게진행되었다.�박람회에대한중소기업의호응도가예상외로높아이미임차해놓은박람

회장의전시면적으로는참가를희망하는업체를전부다수용할수없어보다많은기업에대한

박람회참가기회를제공하고방한바이어의상담품목범위를넓혀주기위하여옥외전시장에

에어돔을설치해전시장으로사용하게되었다.�참가업체모집결과,�해외 304개사,�국내 753개

사총1,057개사를유치,�당초목표1,000개사를넘어서게되었다.�

특히서울특별시를비롯한13개시도가시도관및지방공동관으로참가하여관내중소기업들

의수출산업화및국제화를위한지원에열띤경쟁을보임으로써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데크

게기여했다.�

또한농수산물유통공사및농협에서 UR타결후임박한국내농수산물시장의개방에따라어

려운여건에처해있는국내농수산물생산업자및제조업자들의경쟁력강화및수출을지원코

자 67개사가참가하는농수산물관을설치하여참가업체유치목표달성에큰도움이되었다.�다

만상공자원부의지원을받아유치키로한대기업유치는준비기간이촉박하다는이유로참가

를원치않아유치하지못해아쉬움은있지만대기업에배정할전시면적도없었다.

과다한바이어유치목표를설정하고,�방침으로확정됨에따라목표달성이가능할것인지우

려가되었으나해외무역관및본사가광범위하고다양화유치활동을전개하여유치목표를달성

하였으나이업무를담당했던시장개척부실무진의어려움도많았다.�

해외무역관과본사가바이어유치를위해할수있는온갖방법을동원한결과BTG�34개국 40

개무역관 64개팀 1,608명을유치했고,�뉴욕한인경제인연합회회원 36명등세계각국에서활

동하고있는교포로구성된 4개팀 87명등상공인사절단은 18개팀 429명,�3,062명의개발바이

어가방한했다.

▲SITRA�전시장



방한바이어를지원하기위해공항 CIQ안내소설치운영,�서울시내 34개호텔 1,500실예약,

KAL리무진승차권구입제공,�서틀버스 3개노선일일 3회운행(일일 21대 임차배치),본사-공

항출영소간임시차량32대배치,�산업시찰용2대배치등총55대가운행되었다.

한편효율적인상담지원을위하여전시업체특성에따라국내참가업체상담지원실,�해외참가

업체상담지원실,�비전시품상담지원실등으로구분하여상담실을운영했으며,�품목별,�업체별

특성이충분히발휘될수있도록수출입유관기관과종합상사의상담요원과디렉토리등각종

자료를사전확보,�상담에차질없도록했다.�

상담성과제고를위해통역가능한인원을다수확보하여지방중소기업에대한실질적인상

담지원의효과를올릴수있도록했으며,�비전시품상담장에도인력을집중투입,�바이어의다양

한상담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했음은물론바이어의입국시부터출국시까지체한전기간에걸

친지원체제를구축했다.�

상담지원을위해임시채용한인력 43명,�시개부 16명,�타부처 79명등총 138명이바이어상

담지원에 투입되었다.�이러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서 온 바이어가 SITRA ’94를 계기로 불법 입국하려는 것으로 오인되어 김포공항에서

입국이거부되어되돌아갔다가현지무역관의도움으로재입국하는사례도발생했다.

개막첫날거행된개막식에는 SITRA가국가적차원의주요행사일뿐아니라역대 SITRA의개

막행사를 감안하여 국무총리를 초청하였으며 중소기업위주로 구성된 SITRA�참가업체에 대한

서비스를제고하고중소기업에대한수출진흥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한편,�수출진흥무드를조

성하기위하여개막리셉션에참가업체대표를초청하였다.�테이프커팅인사는이영덕국무총

리,�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원종서울특별시시장,�박용도 KOTRA사장,�임광원한국종합전

시장사장,�박중구 OKTA회장,�김양묵완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변정구금속가구협동조합이

사장,�김진태공예협동조합연합회회장이며,�이밖에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태국,�말

레이시아,�인도,�이란,�불가리아,�루마니아,�체코,�브라질,�페루,�에콰도로등 SITRA�참가 13개국

대사들이개막식에참석했다.�

SITRA ’94�홍보는 박람회성과제고및일반국민들의참관유도를통해지속적인수출무드

진작에 중점을 두었다.�기자간담회 및 보도자료배포,�서울시내 21개 육교현판 설치,�김포공항

전광판설치,�공사발간간행물을통한홍보,�Official�Directory�제작배포,�프레스센타운영등다

양한방법으로적극적인홍보활동을전개했다.�참가안내유료광고는국내 17개지 28회,�해외

13개지 13회를시행했으며,�유료참관안내광고는국내 20개지 30회,�해외 45개 무역관에서직

접시행했을뿐아니라무료기사게재는그수를헤아릴수없을정도였다.�국내TV,�라디오의취

재경쟁도대단하여주최측도알수없을정도로현장을상세히취재하여TV에신상품,�이색상품

을소개하여주최측에신상품,�이색상품에대한문의가전국으로부터빗발쳤다.�특히코골이(?)

베개를한번소개한적이있는데코골이베개를찾는문의전화가주최측에쇄도하여일이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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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정도였으며,�코골이베개를전시했던업체는TV에소개되자마자전시장에서직매를할수없

는데도다팔아치워버렸다.�이러한분위기에편성하여전시장에서직매를할수없는데도직매

를하는업체가늘어나결국한국경제가이러한현상을보도,�직매를못하게하고감시하기위해

많은전시부직원이동원되기도했다.�

SITTA ’94는전산프로그램을개발해바이어는참가업체를쉽게찾을수있고,�참가업체는무

슨품목을찾는바이어가방문했는지알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했다.�특히박용도사장이

개막전기자간담회에서이번박람회가역대 SITRA와 달리“전산박람회”라고기자들에게설명

한 적도 있었으나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은 개막일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공사출입기자들을

상대로전산박람회라고설명한것이라출입기자들이많이봐주어,�그나마당장기사화되지는

않고잘넘어가는듯했으나박람회기간중막대한국고낭비전산박람회라는형태의큰제목의

기사가한국경제가판에실린것을홍보출판부담당직원의노력으로삭제되어위기를넘겼다.

한국경제기자는가판을삭제해주는대신직매행위에관한기사를실었다.

과거에도 SITRA�전산화를시도한적이있으나실패한경험이있어역대본부장,�부사장은전

산화에반대했으나 SITRA�담당부서및전산개발부서의강력한건의를수용하여그당시로서는

많은규모인 8천만원의예산을배정했다.�그러나시행과정의착오로외주를주어개발한프로

그램이공사전산프로그램과맞지않아전산개발부가야근작업에들어갔고,�시장개척부는전

산프로그램만믿고상담준비를제대로하지않았는데,�전산프로그램에문제가발생하자비상이

걸리는등개막일을눈앞에두고관련부서마다비상이걸렸다.

결국 전시장내에 전산센터를 설치하고 Lan를 깔고,�PC�37대,�프린터 30대,�Hub(Lan설비)�6

대,�대형모니터 1대전산장비를설치했으나,�개막일부터제대로작동이되지않았으며,�일부는

나중에작동이되었으나실패로끝났다.�나중에프로그램은다시정비해시연회를거쳐국내전

문전시회에활용했으나활용가치는적었으며결국예산을낭비한셈이되었다.�하지만공사전

산화의밑거름이되었을것이다.

’94�서울국제무역박람회 축제 행사는 서울특별시가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앞에 임시 무대를

가설해박람회기간개막일은오후3시부터 4시30분까지,�나머지일은오후5시부터 6시30분까

지개최되었다.�

행사내용을보면 9월 27일(무역의문을열고)－송파산대길놀이,�다울이 4남매와함께,�초립

동ㆍ꼭두각시춤,�전통의상패션쇼,�마당놀이허생전,�김덕수사물놀이,�9월 28일(600년 서울에

서)－다울이ㆍ상징물행진,�남사당놀이,�궁중의상패션쇼,�경복궁ㆍ한강수타령,�서울재수굿,�9

월 29일(아름다운나라한국)－초롱이색동이인사,�부채춤ㆍ화관무,�전통무예시범,�한국의상

변천패션쇼,�소리의환상공연,�9월 30일(바이어와함께)－개막음악,�야외갈라오페라,�바이어

한국알기,�세계민요모음,�함께노래부르기,�재즈발레,�10월 1일(꿈이있는미래)－개막음악,�어

린이태권무,�서울합창,�서울재수굿,�소리의환상공연등의행사가개최되었다.



이밖에 SITRA ’94�부대행사로중동시장동향설명회,�중국포동신구투자환경설명회,�서울 600

년 전통 의상전,�그리고「서울정도 600년 사업」및「’94한국방문의 해」연계사업의 의의 고취,

바이어참여도극대화및박람회종료후후속실질상담을위한한국재방문의계기제공을위하

여박람회기간중매일 600번째(서울정도“600년”상징)입장하는바이어에게한국재방문의뜻

으로대한항공에서제공하는왕복항공권4매를사은품으로증정했다.�

SITRA ’94는 국내외의수출여건을감안,�농수산물관및지방시도관을확대설치함으로써수

출경험이부족한지방중소기업의수출산업화에크게기여했다.�바이어유치규모를확대한것은

참가업체는물론비참가업체에게도상담기회를갖게하는등상담실적제고에크게기여했다.

상담추진실적도목표10억달러를넘어11억2천만달러에달했다.�

또한국내유일한종합박람회였던SITRA는국내외유수대기업의참가유치,�정부의지속적인

예산지원및개최시기의정례화등장기적인계획하에추진되었다면중소기업의수출산업화및

수출증대에크게기여할수있었을것이지만,�SITRA ’94�개최이후더이상개최되지않았다.

IMF시기에대규모종합상담회를처음으로개최하게되었을때,�바이어에게방한을권유해야

하는데전시회나박람회도아니고단지상담회가있으니방한하라고바이어에게설득해도바이

어가방한의필요성을느끼지못했을때 SITRA가 지속되었다면바이어유치에도움이되지않

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었다.��〖정홍기〗

주요 추진사업＿243



광복’
이라는말을듣게되면대한민국국민이라면일제강점기를경험하지못한세대

들이라도누구나한번이상감동하는단어라고할수있다.�더구나그것이Gold

Anniversary를의미하는50주년이라면감격의진폭이더욱커질수도있을것이다.

광복이후보잘것없던경제기반마저 6.25�동란을거치면서거의파괴되고소멸되어버리고

변변한도로나통신망하나갖추어진것이없는상태에서원시적농업국가에서단한세대만에

완전한공업국가로바뀐우리의경제발전은‘한강의기적’으로외국에서오히려더높은평가를

받은바도있다.�또한이미당시대외교역규모가세계 12위권에이르는등우리가알게모르게

우리경제가상당한수준에올라있었다.�이에따라광복 50주년기념을맞이해광복이후당시

까지우리의경제부흥및산업발전과정을재조명하고,�현재우리들의위치와모습을살펴보며

향후국제화와통일에대비한 21세기비전을제시하기위하여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가

준비되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계수)를 구성,�관련사업추진및제반업무를총괄하게하였으며광복 50주년기념사업추진

위원회에서는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정부부처별로분담추진토록했다.�그중「광복 50주년

기념경제전시회」는통상산업부주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주관으로광복 50주년을맞아지

나온우리의경제발전과정을되돌아보고현재우리자신의모습을살펴보며,�미래의비전을제

시하기위한우리모두의한마당잔치로기획되어 1995년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대전

무역전시관에서성대하게개최되었다.

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개최를위해먼저「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전담반」이조

직되었다.�당시서진전시부장을전담반장으로하여총 10명의전담반원으로구성되었다.�이와

함께전시연출및영상자문을위해사장을위원장으로하고각계의전문가를위원으로하여 2

개분야별자문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필요시자문위원회를개최하기도했다.

전시회주제는광복50주년을맞이하는1995년당시연간개인소득1만달러,�수출1천억달러

달성이 예상되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전환기라고 보고 지나온 우리의 경제

>>제4절광복50주년기념경제전시회개최

‘



발전과정을되돌아보면서선진국으로의진입을위한미래비전을제시한다는취지에서“선진

국의문턱에서”로정해졌다.

전시회개막은광복절하루전인 95.�8.�14(월)�11：00�정각에대전무역전시관현관입구에서

당시통상산업부장관박재윤,�KOTRA�사장박용도등주요VIP들및초청된주한외교사절들이

참석한가운데이루어졌다.

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는일반상품전시회와는다른엑스포적인성격이강한전시회

로전시연출및장치물제작에있어전례가없는전시회로처음부터상당한어려움이있었다.

이에따라전시회기획및연출은단순상품전시회와는전혀다른창작성및기획연출이요구

되어전문가(설계사)에의뢰키로결정되었다.

전시장치설계용역업체선정은전시회설계의특수전문성및시간절약의차원에서산업디

자인협회등유관기관으로부터추천받은설계사를대상으로지명경쟁방식에의해인타디자인

사가선정되었다.

전시연출기본방향은먼저경제발전과함께한사회발전상을소개하는「성장발전 50년」,�광

복이후경제부흥및산업발전과정을재조명해보는「경제개발 50년」,�세계속의한국의참모습

을조명,�위상을정립함과아울러국민적자긍심을고취시키기위한「오늘의한국」그리고세계

화를통한21세기한국의비전을제시하는「21세기를향한미래비전」으로정해졌다.

전시연출은 기본적으로 도입부→심볼 어트랙션→역사전개→극장→종결부 5개의 장으로 전

개토록하였다.

먼저도입부는한국경제의발자취를살펴보는곳으로지난 50년간한국경제의발자취를사

진과그래프로표현하며심볼어트랙션은장군총외벽에지난 50년간한국인이이룩한것들을

사진패널등으로전시하도록하였다.�역사전개는한국경제의 50년을보여주기위해광복이후

한국경제의 50년을 시대별로구분,�모두 6개의전시공간으로구성하여전시하였으며극장은

“통일로미래로”라는주제로멀티슬라이드를상영토록하였다.�그리고종합편인우리들의한국

인은한국경제의과거와오늘의비교,�세계속의한국의위상,�세계화구상등에대하여전시하

도록하였다.

전시장치시공업체선정은시간촉박으로자체입찰계약방침을결정해제한적최저입찰제를

적용(예산회계법시행령 99조)한 결과제한최저가격에입찰한동신디자인(4억 7,800만원,�예정

가격의 87.7%)과 계약을체결하였다.�이러한입찰방식을통해당초배정예산인 6억1,117만원

에서 1억 3,317만원의예산을절감함과아울러부실공사도동시에방지하는성과를거둘수있

었다.�시공감리는설계용역계약업체인 (주)인타디자인사와설계용역계약시감리를포함하여

계약,�설계업체가감리를담당하도록했다.

이번전시회장치공사의한가지특징으로사진,�영상,�실물및인형전시등의방법으로전달

할수없거나추가로전해야하는엄청난분량의전시문안이인쇄되거나부착되어전시회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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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들은개막전수일간을수면도제대로취하지못한채문안작성,�현장부착및인쇄그리고

문안확인및오탈자수정에매달리는등상당한인력과시간이투입되어야했다.�또한이번전

시회개최를준비하면서실무팀에서가장애로를겪었던것은전시자료확보에관한문제였다.

역사의기록이나보존에관해선진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우리나라가소홀한데다가특히광

복이후지금까지의경우더욱기록이나전시품보존이되어있지않아전시자료확보를위해

실무팀은전국각지를찾아다녀야했다.�이와함께광복 50주년을맞아정부각부처에서유사

행사를경쟁적으로개최하는관계로자료보유자혹은자료보유단체가자료제공을기피하는

경우도있는등각종전시자료및전시품확보에어려움도많았으나수많은단체와기업등에서

이번전시회를위해기꺼이자료를제공,�성공적으로전시회를개최할수있었다.

이번전시회개최를위한핵심자료라고할사진및영상자료수집을위해많은기관및기업

등을접촉해야했으며일부는비용을지불하고사용권리를확보하기도했다.

실물수집의경우막상수집단계에들어가자어느회사에어떤실물이있는지알수가없어

참으로앞길이막막하여우선 30대그룹홍보실에자료제공요청공문을발송하였으나자료를

보내온곳은동부그룹,�기아그룹,�쌍용그룹등몇개그룹에지나지않았다.�결국직원들이전화

를걸어한업체씩확인하는작업을거쳐그중자료를보유하고있는업체를파악하고자료제공

가능성을확인했으나,�확인결과우리가전시회에실제전시할수있는실물은얼마되지않았으

며,�이러한조사를하고있는가운데인타디자인에서작성한각ZONE(시대)별전시실물리스트

가작성되어리스트에있는실물들의소재및대여가능여부를파악했다.�소재파악은비교적

간단히끝났으나전시회전시품으로전시가가능한지여부는전시회가개최되기몇일전까지

도파악하기어려웠다.�이에따라실물리스트가운데실물이나모형이없는것은다른실물이나

모형으로의대체를검토하고대체할실물이나모형도없는것은사진으로대신하거나아예전

▶광복 50주년기념
경제전시회



시실물대상에서제외시킬수밖에없었다.

거의대부분의전시실물들이오래된물품이면서또한유일무이하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어

대여가확정된실물들은직원들이직접방문하여수집할수밖에없었으며전시실물의운송또

한그만큼안정성이중요시되었다.�서울인근지역에서수집하여본사창고에입고된전시실물

의운송은 95년 8월 3일과 95년 8월 7일및 95년 8월 10일세차례에걸쳐이루어졌으며이때

전시회에필요한각종서류및입간판,�멀티슬라이드기자재등도함께운송되었다.�서울이외에

청주,�대전,�포항,�거제도등지방에소재한전시품은세차례에걸친서울지역물품운송과는별

도로여러차례에걸쳐운송이되어야했다.�

전시품중작고귀중한물품은도난및훼손을우려하여 8월 13일밤늦게서야반입을시작했

으며각전시공간에전시품을넣고조명시설후유리로막아도난을방지했다.�이에따라 95년

8월 13일부터시작된전시작업은 95년 8월 14일 개막식바로직전까지진행되었다.�전시품의

관리는직원들이수시로전시장을돌면서전시품의도난여부및파손여부를점검하는외에도

각 ZONE마다근무하는안내양에게전시품관리에대한주의를환기시켰으며경비원에게도전

시장내부를순찰하도록했다.�전시물품반환은부피가작은귀중품만을우선수거하여별도창

고에포장·보관후각제공처로반송했다.

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영상물은준비단계에서35mm�단면및3면영상등이멀티슬라

이드와함께검토되었으나관련기자재일체가공사에서보유중이고제작에따른소요예산이

적정한12대용멀티슬라이드방식으로제작키로결정되었다.�영상물주제는정부에서추진하고

있는전체광복50주년기념사업의주제인“광복50년,�통일로미래로”로선정되었다.�영상물의

내용은미래부문을중점적으로부각시키기로했으며,�주요관람객들이청소년층인점을감안

하여가급적이해하기쉬운용어와표현을사용했다.

영상물상영은본사에보관중이던기자재를전시장으로옮겨홍보출판부파견직원및디자

인은행직원이영사실내에설치하여(95년 8월 12일)�및 2∼3일시범상영후본상영에들어갔

으며전시기간중2만여명에가까운연인원이관람했다.

영상관에서상영된멀티슬라이드와는별도로각전시구역별로해당시대상을상징적으로요

약해서 보여줄 목적으로 VTR�테이프를 별도로 제작,�상영했다.�VTR테이프 상영을 위한 TV와

VTR은 LG전자에서협찬,�제공했다.�VTR�내용은이미 KBS에서광복 50주년기념으로제작,�방

영한바있는프로그램으로방영된내용중과거의생활상을잘나타낼수있는장면들을발췌,

17분정도로요약한것으로별도설명은없이배경음악만삽입되었으며전시장입구광복직후

사회생활상을표현한코너에서상영되었다.

또한시대별사회상을가장잘보여줄수있는「한국TV�광고100선」의내용을시대별로구분

하여 5개의 테이프로 편집하는 한편,�동아일보에 게재된 신문광고를 발췌하여 VTR로 촬영후

별도의테이프로제작,�관람객들의전시장내이동을감안하여 1∼2분남짓한분량의광고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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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영되도록했다.

“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는대전에서개최되는만큼전국각지,�특히인구가가장집중

되어있는수도권관람객유치를위해홍보가무엇보다중요했다.�우선 Press�Release를 최대한

활용하고예산절감을위해무료홍보혹은협조를통한홍보방법최대한활용등을기본방향

으로정하고각종유·무료홍보를추진했다.

매스미디어를통한홍보의경우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개최광고실적은모두 11회로

이중 8회가유료광고이었으며 3회는무료광고였다.�이와는별도로전시물품수집안내광고

(95년 6월 29일,�6년 30일 일간무역)가 2회게재되었다.�이러한홍보노력으로 8월 15일을전

후하여집중된광복 50주년기념관련사업들이집중적으로개최되어특히서울에서개최된다

른행사들에대하여언론들이취재열기를보이는중에서도지방에서개최된광복 50주년기념

경제전시회가거의동등한비중으로보도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외에홍보용포스터가제작되어전시회개최 1개월을앞두고배포되었으며전시회장안내

팜플렛도제작되어전시기간중관람객들을대상으로배포되었다.

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는지금까지개최전례가없는경제전시회를성공적으로개최,

관람객들에게가슴뭉클한감동과기쁨,�즐거움과보람그리고자부심을느끼게해주었던것으

로평가되고있다.�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가개최준비기간이촉박했음에도불구하고이

처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오랜

전시회개최및운영노우하우에힘입은바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관람객들은전시내용에대해높은수준의만족감을표명했다.

관람객들은딱딱한내용을탈피,�900여장면의사진,�250여점의실물,�비디오및인형연출등에

대해호평하였으며특히영상관의멀티슬라이드상영을통한미래비전제시에대해극찬을아

끼지않았다.�가족동반관람객들의경우자녀들에게과거의삶을동반자녀들에게설명,�관심사

항에대해안내양들에게추가문의하는등높은수준의만족감을표시하였고상당수관람객들

이전시회화보집구입가능성을문의하기도했으며,�일부관람단체들은영상관의멀티슬라이

드구입가능성도문의하여당초의예상을훨씬뛰어넘는놀라운반응을보였다.

전시회 종료 후 광복 50주년 기념 경제전시회의 협찬사이기도 하며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주)엑스피아월드측은전시내용의교육적가치를높이평가하면서전시회종료후에도엑스포

과학공원내에서의연장전시를위하여전시장치물중일부를인수요청해경제전시회개요판

1개,�각시대별사진패널 210개,�각주제별패널(우표 50년사등)�19개,�각시대별인형연출 6

세트,�그외통계패널 34개그리고 TV�광고및시대별사회상복사본 7개등을제공하여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특별전시관 및 공원 일원에서 전시됨으로써 보다 오랜 기간동안 관람객들에게

우리경제의발달사를인지할수있는기회를제공토록했다.

광복 50주년기념경제전시회는경제발달사전시라는,�당시까지유례가없는전시회를개최



하면서딱딱하게느껴지기쉬운경제를관람객들누구나이해하기쉽고,�흥미를유발시키면서

교육적효과도아울러거두어야하는,�여러가지목적을동시에달성하기위하여사진,�실물,�영

상물,�도표그리고인형연출등각종다양한전시기법이동원되어경제전시또한흥미롭고감

동적일수있다는새로운가능성을제시함으로써전시기법을한단계향상시키도했다.

〖송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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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적한일관계의미래를여는열쇠

KOREA�SUPER�EXPO는 95∼98년중한국의대일수출이지속적감소추세에있는등양국간

의 경제교류 감소추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산업자원부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우리의

OECD가입등을한일관계를동반자적관계로발전시킬절호의기회로보고상품에문화및예

술을가미한종합적국가이미지홍보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함에따라시작되었다.�미국,�영국,

프랑스,�스페인등도이때를전후하여비슷한종합적국가이미지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었다.�

우리공사또한내부검토를걸쳐한국종합전을추진키로산자부에회신하였다.�단사업의규

모가커서 2000년에최초로개최하는것이좋다는의견을피력하는한편일본도유사한전시회

를우리나라에서개최할것을건의하였다.

이러한건의는일본정부로부터양국간우호관계에의미있는구상으로높이평가받아한일공

동추진이 합의되었으며 98년 10월 한일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채택되었다.�그리하여 이 의제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한일교류제21(가칭)�실무협의반이 구성되기에 이르렀으나 외교부,�문화

부등은문화예술행사를독자적으로추진하기를희망하여산업,�기술박람회를중심으로산자

부가주관하여추진키로결정되었다.

이러한내용은김대중대통령과오부찌일본전총리가함께한 98년 10월한일정상회담공동

선언의부속서를통해확인되었고연이은한일경제각료회담(98.�11)에서산업자원부와통상산

업성의주관으로각각상대국에서대규모전시회를개최키로결정되었다.

99년초 산업자원부는「한일 교류제」행사를 위해 99년의 프리이벤트 및 2000∼2002년의 한

일SUPER�EXPO�21행사를우리공사가주관이되어추진하여줄것을요청,�우리공사에서는한

일슈퍼엑스포전담반을99년 4월에신설,�이사업의추진을전담케하였다.

그 후 이전담반은조직개편과경영여건의변화에따라한일슈퍼엑스포전담반→한일슈퍼엑

스포팀→엑스포팀→전시사업팀으로여러차례명칭이바뀌나기본적으로무역진흥본부장을필

두로 4∼7명의 전담인원이 일본의 도쿄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프리이벤트기획,�마스터플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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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행사선정,�공동주최추진등의굵직굵직한사안을처리하게된다.

99년에는각분야전문가로구성된국내자문단및일본내현지자문단을구성하여수차례에

걸쳐자문을실시하고산자부와지속적인협의를거쳐행사의방향성을설정하여나아갔다.

기본방향으로는경제와이벤트및문화가적절히혼합된사업을시행함으로써한일양국의상

호이해확대를통한공감대형성을이루고장기적인협력파트너로서의신뢰성을제고하는방향

으로나아가기로결정하였다.�경제부문에있어서도상담실적거양등에지나치게구애받지않

고기업의홍보및이미지제고측면에역점을둘수있도록기획하기로결정하였다.�

99년 3월 산자부와우리공사는 KOREA�SUPER�EXPO�사전현지홍보를위하여 99년 일본내

프리이벤트실시를결정하고슈퍼엑스포기획안및프리이벤트기획안을동시에현상공모,�여

러번의우여곡절을거쳐대중뮤지컬퍼포먼스인‘난타’의일본공연특별협찬과 MBC�및후지

TV�한일공동TV특집프로그램의제작방영으로최종결정되었다.

난타는 2000년 1월중에도쿄및오사카에서 16일간에걸쳐 21회 공연되었으며총 1만7천4

백여명의관객을동원하였고특히오사카에서는관객동원율이 103%에 달하는등좋은반응을

얻었다.�

한일공동TV프로그램방영과관련,�일본에서는 99년 12월 24일후지TV를통하여‘서울에서

온초대장’이라는이름으로영화,�벤처산업,�헤어패션,�요리등의분야에서일본유명인사가한

국을방문하여교류를하는내용이방영되었고한국측에서는 2000년 1월 23일 MBC를통하여

‘일본에서온초대장’이라는이름으로한일양국무용단의합동공연등교류편과젊은벤처기업

가의일본애니메이션산업체험편등이방영되었다.�

기획안공모는제한공개경쟁방식및각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10명의선정심사위원의심사

를거쳐금강기획을최고득점업체로선정하였다.�그리하여코리아슈퍼엑스포 3年之大計의뼈

대가세워진것이다.

그후로도‘영국제98’,�‘이탈리아2001’,�‘화란제’등이미시행되거나당시계획중이던유사

행사를상대로벤치마킹을하는한편,�여러차례의자문회의및사내회의,�의견수렴,�업무협의

등을거쳐일본내에서성공적인행사가될수있도록세부시행계획안을조정해나갔다.

한국종합전명칭은 99년 9월 한일슈퍼엑스포전담반에서산자부와협의하여그간도출된여

러명칭들중가장적합한것으로판단되는 KOREA�SUPER�EXPO를사용키로자체결정하고각

연도별로 2000,�2001,�2002를끝에붙여서사용하기로하였다.�단大타이틀은한국및일본의상

호교류제의성격을부각시키기위해한국측행사는‘韓日交流祭’로,�일본측행사는‘日韓交流

祭’를쓰기로일본측과합의하였다.�그리고주제는우리나라의새로운모습을일본에보인다는

의미에서「한국과의새로운만남」으로역시자체결정하고일문으로는「新しい韓國とのふれあ

い」를쓰기로자문회의를거쳐확정하였다.

그밖에필요한캐치프레이즈,�심벌,�마스코트등도공모한결과캐치프레이즈로는우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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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인“꿈＋미래＋친구♥KOREA”를 일반적

정서에 맞게 수정한「꿈·미래·친구·

KOREA」가확정되었다.�심벌로는한국을상

징하는태극문양을현대적시각으로재구성

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회전하는 팽이의

모습을표현한‘로고뱅크’의양서정의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마스코트로는‘씨

앗’에서 모티브를 얻은‘제이애드’의 김재

훈의작품이우수상으로서선정되었으나마

스코트의 명칭은 이 행사를 통해 한일양국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어 꽃을 피운다는 의

미와일본어발음상의적절성을따져부르미(Bloomi)로바뀌게되었다.

코리아슈퍼엑스포정도의큰행사라면아무래도현지의홍보나운영과관련하여현지미지어

의도움을받지않고는성공하기힘든현실을감안,�초기부터언론사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홍

보효과극대화를위해공동주최의타당성을검토하는한편,�공동주최에적합한현지미디어사

를물색하는작업에들어갔다.

그결과현지유명방송사와신문사를조합한공동주최자로NHK-아사히신문,�후지TV-산케이

신문,�아사히TV-아사히신문,�일본TV-요미우리신문등의공동주최의향을타진하였다.

하지만 일본 방송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참가하기를 꺼리는 입장이라 공동주최를 추진하는

데에많은어려움이따랐다.�다행히신문사중에는아사히신문사가공동주최에긍정적인의사

를표명하여왔다.

이에 방송사로여러모로최적으로판단되는 NHK에 대하여아사히신문사와함께공동으로

접촉하는한편,�주일대사관이나일본상무관실을통하여고위레벨에서참여를요청하는등다각

도로 NHK�및아사히신문과의공동주최를추진한결과본행사를불과 1개월도남겨두지않은

11월의시점에서드디어공동주최계약을체결하는데성공할수있었다.�그리하여KOTRA/NHK

/아사히신문의 3頭 체제는 향후 3년간에 걸쳐코리아슈퍼엑스포사업을 이끌어나가는원동력

이자행사를성공으로이끄는견인차및최고의결기관으로서공동주최회의를매달일본현지에

서개최하였다.

한편 애초에 제일기획의 협력사로서 기획안 수립의 단계에서부터 코리아슈퍼엑스포사업에

깊이관여해온하쿠호도는아사히신문사측의대행사및일본측연락창구로서이사업에참여하

게되었으며그인연으로하쿠호도는일본측행사인‘Japan�Festival�in�Korea’의대행사로선정

되었다.

우리 공사는코리아슈퍼엑스포행사를위해별도의웹사이트가필요한것으로인식,�99년 9

▲ 2001�한일슈퍼 EXPO
개막



월www.superexpo.net�등 4개의도메인을확보하는한편,�유사웹사이트에대해벤치마킹을하

고 웹사이트구축을 위한 개발용역사의 선정은 (주)인포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0

년 1월중가격협상을완료하고슈퍼엑스포넷구축을위한계약을체결하였다.

슈퍼엑스포넷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코리아슈퍼엑스포행사를 홍보하고 참가업체를

온라인상으로접수하는등업무지원뿐만아니라양국네티즌간에온라인커뮤니티를구축하여

양국의교류를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여구상되었다.

주요타겟층으로는한일양국의인터넷에친숙한10대∼20대의네티즌을설정하고한일양국

의 교류에 있어서 언어의 장벽을 없애고자 번역채팅기능을 도입하였으며 번역게시판(친구사

이),�가상커뮤니티(엑스포마을)�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2000년행사장에웹카메라를설치하여

웹캐스팅을실시하는등한일교류및행사홍보를위한본연의목적에충실하게운영되었다.�뿐

만아니라슈퍼엑스포넷가입회원에대해서는행사장에대한무료입장권을제공하거나전통문

화의장에서거행된전통혼례식에참가할일본인커플을모집하는등의온·오프라인과연계한

온라인이벤트도다수진행되었다.

2001년,�2002년에는사이트의유지,�보수,�업그레이드에초점을맞추어기존의기능을충실히

구현하되탐방단모집,�각종경품행사등행사의온라인홍보및집객에초점을맞추어운영되었

다.�

한일교류제의 일본측 대응행사로 한국내 개최가 추진된 일한교류제는 그 후 KOTRA-JETRO

정기협의회의주요안건으로되고일본무역진흥회가주관이되어시행하기로결정이되었으며

하쿠호도가대행사로선정되었다.�행사명칭은 1차행사까지일한교류제의의미를살리기위해

Japan-Korea�Festival로 사용하다가 네티즌들의 항의로 2차 행사 때부터는 Japan�Festival�in

Korea로바꾸었다.

1차행사는 2000년의시기를놓쳐 2001년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열흘간에걸쳐서울의

코엑스전시장에서정보화,�복지,�고령화,�노령화,�생활,�환경,�문화,�물산,�관광등적시한테마로

각부문을구성하였으며많은관객들에게좋은호응을얻었다.

2차행사는우리나라제2의도시이자일본과가까운항구도시부산의BEXCO에서2001년 11

월 14일부터11월 18일의5일간에걸쳐일관된주제로시행되었다.

3차행사는 200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광주비엔날레전시장에서개최될예정이

다.�

2000년도행사실행총괄대행사는제한공개경쟁입찰방식에의해MBC애드컴－JIC�컨소시움

으로선정되었으며코리아슈퍼엑스포의첫번째본행사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

지도쿄빅사이트전시장에서개최되었다.

KOREA�SUPER�EXPO�2000은문화와산업전반에걸쳐일본에서개최된최초이자최대규모의

종합행사로입장객 94,156명,�수출계약액 2백6만달러그리고투자상담등가시적인성과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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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NHK,�아사히신문등일본의주요언론을통해연일행사장에서소개되고있는우리의산

업,�특히전통및대중문화를소개함으로써한국의참모습을알리는데크게기여하였다.

유망중소기업관에는부품,�IT�및생활용품등을중심으로 119개사가참가,�이들업체들의제

품이전반적으로가격경쟁력이있고품질이양호하다는평을바이어들로부터받아일본시장진

출에자신감을갖는계기가되었다.�대기업관에서는현대자동차의현지론칭모델위주의모터

쇼,�삼성전자의 다양한 최첨단 제품소개,�포철의 한일철강산업의 현주소 비교,�한화의 일본인

관광객한국유치홍보등발전된한국경제상을일본소비자들에게알리는데큰성과를올렸다.

일본에서열린한국가수에의한최초의대규모콘서트였던코리아슈퍼콘서트에서는엄정화,

자우림,�태사자,�베이비복스,�Y2K�및계은숙등한일톱가수등이함께출연하였는데특히이행

사는일본사회에서오랜세월숨죽이고살아온일본재일교포들에게도뿌듯한자긍심을심어

주는데기여하였다.

한편공동주최자인 NHK는한국궁중무용과오키나와전통무용합동공연,�사물놀이와쓰가루

샤미센(일본전통악기)과의 협연 등을 통해 마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한일양국문화에대한이해의폭을넒혔다.

또다른공동주최자인아사히신문사역시남북정상회담이실현되는등한반도의정세뿐만아

니라동아시아역학구도가크게변화하려는시점에주목,�윌리엄페리미국전국방장관등한국,

일본,�미국의 유명지식인들을 패널리스트로 초대하여 정치,�안보,�경제분야에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미래의한국과아시아문제,�남북한문제등에대해서다방면으로토론하여큰호응을

받았다.

이밖에한일간의지식인및문화관계자등과함께하는한일문화포럼을실시,�한일간의올바

른문화교류의방향도모색하였으며,�2002년월드컵축구에대한한국과일본의국민적관심이

높아지고있는가운데 J리그에서활약하고있는홍명보등한국과일본의대표적선수및일본

의유명축구해설자등을게스트로초청,�한일각대표팀의월드컵출전전망등을알아보는축구

좌담회를개최하여큰호응을불러일으켰다.

본행사를준비및기획하는과정에서수많은우여곡절을거친 KOREA�SUPER�EXPO�2000은

산업,�문화,�투자및관광등여러분야에서한일간의교류및상호이해증진에큰성과를올리고

성황리에폐막되었다

KOREA�SUPER�EXPO�2001은 3년간행사에대한마스터플랜을제출했던금강기획이행사실

행대행사로선정되어2001년 11월 15일부터11월 19일까지일본에서우리교포가가장많이살

고있는오사카의인텍스오사카전시장에서개최되었다.

일본오사카소재인텍스(INTEX)�전시장에는기간중9만명이상의일본인들이내방하여역동

적인한국의참모습을둘러보는등이번행사가한일양국간교류협력을지방으로확산하는데

성공적이었던것으로평가받았다.



‘가깝고 정다운 이웃,�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산업관,�한국문

화관,�한국물산관등으로전시장을나눠각각전시장에맞는이벤트및컨텐츠로차별화해한국

의산업과문화를종합적으로일본에소개하였다.

서울특별시등12개지방자치단체,�현대자동차,�유망벤처기업,�패션의류및특산품판매업체

등162개사가참가,�우리나라상품과기술은물론한국의지역별관광명소와투자여건을안내

했고,�영화,�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등본격적으로세계시장진출에돌입한한국의대중문화를

소개하는한편한국의맛과멋을느낄수있는장도마련했다.

KOTRA�주관의투자홍보관에서는모두25건의대한투자유치상담이진행되었고,�중소기업진

흥공단주관의한일벤쳐투자마트관에서는60건이상의첨단산업부문의수출·기술협력및투

자유치상담이이루어졌다.

한편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 전시장내에서는 앙드레 김 패션쇼를 비롯,�‘S.E.S�오프닝콘서

트’,�유승준,�자우림,�DEEN등한일양국의인기가수들이함께무대에선‘프로젝트 2002�콘서

트’,�유진박의‘파워클래식콘서트’,�한국전통예술공연,�서울트렌디컬렉션 등 다채로운 이벤트

가펼쳐져관객들을한껏사로잡았으며공동주최자인 NHK에서도한국및일본의교류를위한

다채로운행사를펼쳤다.

이밖에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한일경제심포지움과 한일문화포럼,�한일축구좌담회 등이 개최

되어한일양국의 IT분야에있어서의경제협력방안과한일간고대교류사,�월드컵에대한뜨거

운토론의장을마련되었다.

KOREA�SUPER�EXPO�2002는 2002년월드컵한일공동개최를 6개월여앞두고한일간협력이

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에,�한일민간교류의상징인오사카지역에서개최되었다는점에서그

의의가컸다.�9만여명의일본관람객이찾은이행사는한국과한국인의참모습을보다많은일

본인에게전달함으로써한일양국이좀더가깝고정다운이웃이되는촉매제역할을한것으로

평가받았다.

1차년도 행사대행사인 MBC애드컴이다시총괄대행사로선정된 KOREA�SUPER�EXPO�2002

는 全人類의大祭典인월드컵의열기가가장최고조에이르는 2002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의치바마쿠하리멧세전시장에서개최된다.

코리아슈퍼엑스포사업의마지막행사로서,�‘함께여는미래 KOREA－JAPAN’이라는슬로건

하에개최되는이행사는 2년에걸친이전행사의성과를바탕으로한일양국교류의주제메시지

를완성하고진정한파트너십을정착시키기위해개최된다.��〖최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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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단독전시회개최지시를2001년 10월 26일본사로부터처음받게되었다.�국가중요행사의일환으로 12월초에부다페스트에서한국상품종합전시회개최를검토

하고있으니개최가능성에대해그날중지급으로본사에보고하라는내용이었다.

12월이전시회비수기라전시장임차는다행히가능한것으로파악되었으나불과1개월남짓

한준비기간등많은문제점에봉착하게되었다.

본사는전시장임차가가능하면무조건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전시회참가업체는본사가

모집하나현지진출우리대기업들의협조가능성여부등의불확실성에직면했다.

먼저이번대통령의유럽순방은세일즈외교가초점이라는것이확인되었다.�특히헝가리는

지난80년대말중·동구권국가들의체제전환당시우리가가장먼저수교를맺은동구권국가

로우리기업의중·동구권진출의교두보로삼겠다는것이이번방문의목적이었으며이러한

대통령의세일즈외교를충분히뒷받침하기위해계획된것이한국상품단독전시회였다.

KOTRA�40년 사상처음으로대통령내외분이해외에서의한국상품종합전시회개막식에참

여하는이번행사의발단은이렇게시작되었다.�현실적으로모든것이어려운상황이었지만결

과적으로KOTRA만이할수있는행사라는주위의평가를받는수확도거두었다.

전시회에서가장중요한것은성공적인참가업체모집으로특히이번과같은한국상품단독

전시회에서는전시연출을위한대기업의참가가필연적으로요구되었다.�전시회개최확정후

11월초부터본격적인참가업체모집에착수했다.�현지참가기업들의경우대우자동차를비롯,

삼성전자,�LG�전자,�한화식품등 4개현지진출대기업을비롯해현지딜러가참가키로한현대

자동차,�기아자동차등을포함하여 6개대기업이참가를결정했다.�현지에진출,�자영무역업을

하고있는중소업체5개사도참가를결정,�불과하루동안헝가리진출기업들이전시면적기준

약2,000�S/M의현지참가를결정했다.

본사의업체모집도당초우려와달리매우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참가업체모집공고 3일

만에 120여 업체가신청,�부득이선정심사를통해 40∼50%�정도탈락시켜야했다.�본사는 3일

만에참가업체신청접수를중단하고헝가리현지참가 11개사를포함해최종적으로 79개사를

>>제6절헝가리한국상품전



참가업체로확정했다.

참가업체모집이순조롭게끝나고보니이제남은것은성공적인전시연출과바이어를포함

한관람객동원이었다.�전시연출은본사와의조율을통해현실적으로최적의방법을찾아나가

면되는것이지만현지홍보의경우전적으로현지무역관몫이었다.

먼저현지PR�에이전트를선정하여종합적인패키지홍보를단기간에집중적으로시행하기로

했다.�또한홍보의규모와질을높이기위해현지참가대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로했다.�다행

히기업들도KOTRA의패키지전략이마음에들면기꺼이참여하겠다고구두약속을했다.

이때가 11월 10일경으로전시회개막일(12월 8일)이한달도채남지않은시점이었다.�우선

2개의 현지 PR�에이전트로 하여금 무역관에 신속하게 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제안서에

반드시포함해야할내용으로는TV,�라디오,�신문,�대형포스터,�지하철,�옥외현수막광고와기자

회견등이었다.�또한우리대기업관계자들을초청해현지에이전트의제안서를파워포인트로

시연토록하는과정도소홀히하지않았다.�다행히현지진출대기업이참여하여효과적인현지

홍보연출이가능케되었다.

11월 19일이번행사의공식 PR�에이전트(ATLANTIC�LTD.)에대한본사의승인을얻은후즉

시패키지홍보가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었다.�11월 27일에는헝가리주재한국대사와무역관

장이공동으로현지 50여명의매스컴인사들을초대,�현지하이얏트호텔에서국빈방문목적과

한국상품전시회개최내용을알리는기자회견을성공적으로마무리지었다.�

또한시청률황금시간대를포함한 TV�광고 50여회,�신문광고 80여회등대부분의일간지와

지하철광고등을통하여집중적인홍보가이루어졌다.

유료광고이외에관람객유치를위한참가대기업상품협찬은강요할수없는입장이라조심

스럽게접근했으나제일먼저대우자동차가“마티즈”한대를협찬하겠다는의사를밝혀왔다.

이어삼성전자,�LG�전자가평면TV,�DVD�등주력가전제품을,�한화식품이라면200박스를각각

협찬해왔으며,�딜러가참가한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도작은정성의협찬을보내왔다.

이러한협찬상품은전시회개최기간중관람객의신청티켓을접수해최종일인12월 11일현

지감독기관과유명연예인을초청한가운데현장추첨을통해당첨자를결정하도록했다.�마지

막날전시회의대미를장식하는일종의이벤트로기획된것으로다수관람객유치에많은기여

를했다.

이 전시회를개최하면서참으로감사한것은현지대기업들이물심양면으로 KOTRA에 적극

적인지지를보내면서협조를해준것으로,�대통령의헝가리방문을계기로현지에서의한국의

위상을높이고이를우리의수출에연결시켜보자는공동의목적의식이이를가능케했다고보

여진다.

전시회에서무엇보다중요한참가업체들의상담성과극대화를위하여우선본사에건의하여

10명의현지텔레마케터를고용함과아울러이들이일을할수있는공간도임차했다.�참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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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상담스케쥴테이블을벽에다붙여이들이수시로호·부진현황을점검할수있도록했다.

텔레마케터별로 참가업체를 분담하여 상담예약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들의 불만이

다소야기되었지만일부상담이부진한업체를맡고있는경우보다분발할수있도록유도했다.�

이들의사기진작을위해상담건수를많이올리는텔레마케터에게는약간의보너스를제공

했으며,�가끔피자나햄버거로이들의간식을수시로제공하는성의도아끼지않았다.�대부분이

대학생인이들은한국인들의업무관행에처음에는다소의아해했지만며칠지난후부터는자

연스럽게적응하게되면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었다.

한국적인전통문양과월드컵을적절히조화시킨이번헝가리전시회의연출은전시장을찾

는헝가리인들에게한국의풍요로운경제와높은산업및문화수준에대해충분히인식시켜준

것으로평가된다.�이외에도전시장으로향하는도로변이나전시장입구등에대형애드벌룬,�아

치를비롯해양국국기를적절히분산배치하는등옥외전시에도상당한심혈을기울였다.

특히이번전시회의장치는한국업체가디자인설계를하고현지업체가장치공사를하도록

유도함으로써우리고유의멋을한껏발산하면서도현지장치업체의아이디어를충분히반영하

는형태로진행되었다.

전시회개막행사의하이라이트는대통령내외분이참석하는개막식테이프커팅과행사장을

둘러보시는동선(動線)의 확정이다.�이를위해한국에서사전점검반이현지출장을와전시장

상황,�차량억세스등제반여건을1차점검하고돌아갔는데이때에개막식행사의윤곽이거의

잡혔으며세부적으로테이프커팅인사도열위치등은전시장치가종료된후정확히확정될예

▶헝가리종합전



정이었다.�행사준비가막바지에다가오면서사소한문제부터시작해많은문제점이노출되기

시작했다.�특히문제가된것은경호문제였으나양측이합의에달해아주자연스럽게행사가연

출된것은참으로다행스럽게생각한다.�

또다른문제는헝가리측테이프커팅인사를모시는것이었다.�전시회개막일이현지휴일인

토요일이었으나우리측에서는국빈이참석하는행사였다.�이를위해외교경로를통해공식적

으로요청함과아울러주최측인 KOTRA에서도정중하게초청장을발송했다.�그결과최종적으

로헝가리정부측대표인사로경제부장관이결정되었으며,�헝가리무역투자진흥청장과전시

장임대인인HUNG�EXPO�사장이선정되었다.

아무리철저하게준비하였다하더라도행사당일약간의해프닝은있기마련이다.�이번행사

에서도예외없이해프닝이나타났다.�개막식행사가 10시 20분에시작되기때문에테이프커팅

인사들에게 10시까지는전시장에도착할수있도록해달라고수차례당부하였다.�그러나대통

령내외분이도착을하는시각까지이번전시회현지후원기관의대표자격으로테이프커팅인

사로지명된현지무역투자진흥청장이눈에띠지않아우선그없이테이프커팅행사를어떻게

치르냐하는것이당장의문제였다.�원래양측테이프커팅인사가도합 10명이었으나개막시간

이임박해도그가오지않아 9명으로보다자연스럽게주빈인우리대통령을가운데로모시고

무사히행사를마칠수있었다.

개막식은대통령내외분을모시고한 1부행사와산자부장관께서참석하신 2부리셉션행사

가있었다.�2부 행사에 있어서도현지무역투자진흥청장이건배제의를하는순서가포함되어

있었다.�대통령내외분이떠나시고다른 VIP들을모시고리셉션행사장으로가니그곳에무역

투자진흥청장이 나타나 있었다.�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정중하게 질의했더니 시간에

맞추어오다가도중에도로에서자동차가고장을일으켰다는것이었다.�그러면택시라도집어

타고오시면되지않았냐고다시예의를갖추어물었더니혼자서운전을하고오다가보니고장

이나도어쩔수없었다는것이었다.

우리의상식으로는다소납득이가지않았으나,�헝가리아니서구식사고방식으로는충분히

있을수있는일이다.�휴일에는기사를쓰지않고자가운전을하는것이마땅하며,�비록공식행

사에참가한다하더라도이러한관례는지켜지고있다는것에대해잠시놀랐다.

4일간의전시회가물살같이빨리지나가고있었다.�토,�일요일물샐틈없이많았던일반관람

객들이 3일째인월요일에는대폭줄어상대적으로썰렁한감이들었다.�참가업체들에게월요일

부터는순수바이어중심으로상담이진행될것이라고해명을했지만일부업체들은다소불만

을토로했다.�휴일동안좋았던날씨도어느새눈이내리는날씨로바뀌어가고있어상담에차

질이빚어질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현장에서즉시긴급회의를개최하여비상수단을강구키

로했다.

아르바이트용역과동원가능한텔레마케터들을다시전시장으로소집했다.�월요일오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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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상담이미진한부스에이들을배치하여이미예정되어있는바이어에게일일이확인전화를

하는한편현장에서추가상담이될수있도록일반관람객가운데서도바이어를찾아내는작업

을병행했다.�이러한노력은마지막날인화요일에도계속되었으며,�악천후로원거리에있는바

이어들은일부전시장에나타나지않았으나,�부다페스트근교에있는바이어들은약속대로나

타나주어참가업체들의불만은거의사라졌다.

이번전시회기간중우리나라를대표하는 6개대기업들이참가하여자사나름대로의헝가리

전국딜러망을통해상당수의바이어를전시장으로끌어들였다.

대우자동차는 전국 딜러 쇼를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등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으로밝혀졌다.�또한인근 5개국무역관에서도헝가리에서개최되는전시회에 139명에

이르는BTG(Business�Tour�Group)를유치,�또다른전례를기록했다.

이러한수많은노력들이어우러져 4일간의전시기간중 20,000여명의관람객이전시장을방

문하였으며,�바이어의숫자도 4,200명에달했다.�상담액은무려 3억달러를초과하였으며,�계약

액은5,200만달러에이르렀다.

일부중소기업들도괄목할만한실적을올렸다.�특수원단과군화를생산하는 S사가 600만달

러의계약실적을거둔것을비롯하여상당수업체들이현장에서계약을달성하는성과를보였

다.�참가업체대부분이헝가리를처음방문하는업체들이고보면이들도감히예상하지못한큰

결과라고할수있겠다.

이번전시회를위해개막 3일전에현지에도착하여현지사정파악후무역관에짐을주지않

으면서행사총괄사령관으로써몸소많은것들을실천해주신오영교사장님,�실무총괄을하신

홍기화이사님,�해외전시베테랑구자경팀장,�측면에서지원한오성근비서팀장그리고노인호

과장,�장준상과장,�안복녀과장,�정광영과장과김경태씨등많은분들의수고덕분으로전시회

는무사히끝날수있었다.��〖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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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대규모종합수출상담회개최

수출상담회란한국상품의수입을희망하는구매단(BTG)�또는 개별바이어의방한을유치하여국내에서수출상담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다.�국내업체들에게는해외에나

가지않고도바이어들과직접상담할수있고공장견학까지가능하여어느마케팅지원사업보다

수출성약기회가높다고볼수있다.

수출상담회는상담품목에따라혹은지역별구분에따라나뉘기도한다.�96년까지는여러무

역관이함께참여하는대규모수출상담회가없었고,�무역관별로 10∼20개사 규모의구매단을

수시로파견하는사업이수출상담회의정형화된유형이었다(95년 15회,�96년 21회개최).�

그러다가97년도에들어서처음으로대다수무역관이함께참여하는대규모수출상담회를개

최하여큰성과를거두었다.�98∼99년에는대규모수출상담회개최를통해 IMF로인해침체된

수출분위기의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2000년에는대규모수출상담회를지양하고국내유명전

시회와연계된중소규모의전문품목수출상담회를개최하여사업의내실화에집중하였다.�2001

년에는극심한수출부진에따른수출업계의수출상담회확대개최수요에부응하여,�지자체와도

연계하여 10∼11월중연1,836명의바이어가참가하는 4차에걸친동시다발적인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연도별대규모수출상담회개최현황

구 분 개최기간 개최장소 바이어유치

1997년 97.02.26∼28 KOEX,�KOTRA 607명

1998년 98.02.12∼18 KOEX,�KOTRA 1,313명

1999년 99.01.25∼26 KOEX 1,155명

2001년 01.10.11∼11.06 서울및지방도시 1,836명

97년부터개최된대규모종합수출상담회는KOTRA의대다수해외무역관이참여하고본사에

서도전사적인인력지원을통해추진되었다.�대규모종합수출상담회개최는긍정적인면도있



지만방한예정바이어의갑작스런취소로상담예정국내업체의불만이자주야기되는부정적인

측면이부각되기도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규모종합수출상담회는거시적인면에서수출

업체들에게많은수출상담기회를부여하였으며,�무역진흥공공기관으로서의 KOTRA�이미지제

고에도큰역할을하였다는평가를받았다.�아울러각각의종합수출상담회는당시의경제상황

을 반영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 추진되었다.�97년도의 KOTRA마케팅지원사업은 수출부진타개

를위한수출직결사업에큰비중을두었다.�특히 97년도종합수출상담회는구매단구성이어려

운무역관도개별바이어 1∼2개사를방한시켜사업에참여하도록유도하였다.�총 45개국에서

607명의바이어가참가하였는데(구매단 31개팀 509명,�개별바이어 98명),�이는 96년중파견된

구매단21개보다10개가많은비교적큰규모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참가유도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일년

중바이어들의구매가가장왕성한시기를선택해 2월 26∼28일이틀간 KOEX�및 KOTRA회의

실을활용하였다.�아울러구매단(Business�Tour�Group,�BTG)을 인솔하여귀국한무역관장들로

하여금국내수출업체들을대상으로해당국진출전략간담회도개최하여 1,823명이 참가할만

큼성황을이루었다.�종합수출상담회의주요성과를살펴보면국내업체2,736개사와수출상담을

한결과총1억7천만달러의상담성과를거두었으며상담건수도10,107건이나되었다.

97년도종합수출상담회는처음개최되는대규모상담회로서,�향후개최되는상담회의기준이

되었다.�첫째,�상담주선업무의기준을들수있다.�일시에대규모바이어가참가함에따라상담

주선을위해많은인력이투입되었고,�바이어별적격국내업체발굴을위한국내업체정보관리

의필요성및중요성을보여주었다.�둘째,�상담장조성및국가별배치의기준을마련하여이후

상담회개최시사전준비에소요되는인력및비용을최소화하는데기여를하였다.�셋째,�이러한

행사를위해서는바이어및국내업체관리를위한컴퓨터프로그램의활용이중요하다는것을

인식시켜주었다.�

97년하반기에 IMF�구제금융에따른경제위기가발생하여우리나라의산업경제환경이급격

히나빠지고있어 KOTRA에서는이러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국내업체들이비싼외화를

지불해야하는해외세일즈출장을나가지않고도해외바이어와직접상담할기회를주는저비용,

고효율의해외시장개척사업인수출구매상담회를공사의최대역점사업으로추진하였다.

특히 IMF사태로인한원화의평가절하로바이어들도같은가격에동남아나중국제품보다품

질이우수한한국제품을수입할수있는기회로활용하였다.�더욱이 97년에대규모수출상담회

를개최한경험을바탕으로이사업의미흡한점을보완하여 1,000명의바이어유치목표를내걸

고대규모의수출상담회를개최하였다.

’98년종합수출상담회는2월12∼18일까지를Trade�Week로설정하여수출상담회뿐만아니

라 800여명의국내업체가참가한가운데무역관장-중소기업담당자간담회도개최하여,�IMF로

진통을겪고있던중소기업들의관심시장에대한궁금증해소및이해도를제고시켜업체들로



부터큰호평을받았다.�

’98년 종합수출상담회에는 65개국 1,313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여 국내업체 6,205개

사와 수출상담회를 가져 7억8천만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는 기록을 세웠다.�특히 이

행사는 KBS에서 2월 13일 11：00∼12：

15간생방송으로중계하였으며김대중대통

령 당선자도 행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IMF로완전히침체되어있는경제분위기

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전력을다하였다.

한편 ’98�종합수출상담회는 KOTRA의단

일사업으로는KOTRA직원이가장많이동원된사업으로기록되었는데,�수출상담회가진행된 2

월12∼13일에는본사총인원379명중매일347명이동원되는기록을세웠다.

또한 ’98�종합수출상담회개최를위해우리나라최초로상담주선프로그램을개발하여활용

하였다.�97년도종합수출상담회개최시상담주선을위한컴퓨터지원프로그램의필요성이제기

되어몇개월동안의개발및시뮬레이션을거쳐완성되었는데,�이프로그램덕택에자동으로상

담주선시간대별상담주선이중복되지않게처리토록함으로써많은인력이절감되었다.

또하나 ’98�종합수출상담회는바이어의공항입국-교통편-호텔지원－상담장조성-수출상담회

진행-홍보사업이 통합된 대규모 행사의 표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방한바이어들에게 현

지출발에서부터 입국,�통관,�호텔투숙,�상담회참가,�출국에 이르기까지 One-stop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이를위해현지무역관,�본사,�김포사무소간의유기적인바이어지원체제의표준

을마련하였다.

KOTRA는 이 행사를 통해 무역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라는 가장 큰 홍보효과와 아울러

공사전직원의소속감고취및자긍심을높이는성과를거두었다.

’99�종합수출상담회는 참가바이어 규모보다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제고에 보다 역점을 두었

다.�전년도바이어유치목표 1,000명대비절반수준인500명을유치목표로하는대신98년도국

내외업체들의설문을통해미흡한점으로지적된부문들을반영함으로써종합수출상담회의질

적향상을도모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을살펴보면첫째,�종합수출상담회의가장큰취약점으로지적되고있는국내

외업체간의매치메이킹업무를대폭개선했다.�둘째,�대폭축소된규모와충분한준비기간으로

인해적정한상담장소를물색할수있었다(장소：코엑스 대서양관).�셋째,�바이어 출신지역근

무경험자를책임자로지정하여보다충실한상담주선활동및상담이진행되도록함으로써참

가한국내외업체들의만족도를전년도보다제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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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수출현장
설명회및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행사는 1월 25∼26일이틀간 COEX�3층대서양관에서개최하였다.�98년에는바

이어한명당 1일 8시간의상담을배정하였으나 99년에는 2일간의상담시간을배정하는한편

한장소에서만수출상담회가진행되도록개선하였다.�주요부대행사를보면우선벤처기업창

업열기증가에맞추어“벤처및소프트웨어기업코너“를운영하여신상품,�벤처소프트웨어기

업상품을홍보토록하였다.�또한 인터넷사업의활성화에따라공사사이버수출거래알선사이

트인KOBO를홍보하기위해“KOBO시연코너“를운영함으로써KOTRA가인터넷을통한사이

버무역의선도적역할을하고있다는인식을심어주었다.

수출상담회개최결과를살펴보면 65개국에서 1,155명의바이어가참가하여상담액 440백만

달러,�계약액 173백만달러를달성하였다.�99년에는동남아의경제회복에따라아시아지역바이

어가상대적으로많이참가하였으며(487명)�유럽지역의바이어도한국제품이아직까지환율에

의한가격경쟁력이있다고판단하여비교적많이참가하였다(235명).�아울러 98년에비해상담

액비중이증가한품목으로는기계류및산업설비,�전기제품,�의류,�철강,�금속제품등이었다.�

2000년에는전문품목위주의중소규모수출상담회개최를확대한다는방침에따라대규모종

합수출상담회를개최하지않았다.�대신“전자주간 2000”,�“컴덱스코리아”,�“KAPAS”등국내유

명전문전시회와 연계하여 각전시회 기간중 50∼150여명의 바이어를 유치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수출상담회의내실화를도모하였다.

그러나 2000년하반기부터인터넷사업의거품이빠지면서수출경기는또다시침체되기시작

하였다.�2001년상반기에도경기는회복되지않았고경제전문가들은하반기에도경기가회복되

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을내놓음에따라KOTRA는 2001년 10∼11월중대규모종합수출상담

회를개최하게되었다.�

2001�종합수출상담회는그동안국내업체들의가장큰불만사항이었던부적절한바이어와의

상담주선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업체들에게 수출기회를

제공,�침체되어있는수출분위기를활성화시키는것을최우선시하였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

해인터넷활용,�하반기유명국제전문전과수출상담회의연계그리고지자체와연계한전국적

동시다발적대규모수출상담회개최등의전략을수립하였다.�아울러 8월 중순에는“종합수출

상담회추진전담반(반장：임성빈시장전략팀장)”까지구성하여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시

작하였다.�이러한전략에따라총6개의국제전문전과연계하여서울뿐만아니라구미,�인천,�수

원,�부산,�안산등지방도시와도연계하여동시다발적인수출상담회를개최하게되었다.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변수는 9.11�미국테러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로 방한예정

바이어들의방한취소사례가속출하였다.�특히중동및회교권국가,�미주지역바이어들의취소

사태가잇달았다.�그럼에도불구하고해외무역관직원들의적극적인노력으로 2001년 10월 11

일개최된행사는기대이상의성과를거두었다.�많은언론에서도“비상종합수출상담회”란표

현을쓰면서어려운환경에서도바이어를대거방한시킨 KOTRA의 해외마케팅지원역량을매



우높이평가하는글을게재하였다.

이 상담회에서는 수출상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바이어 및 국내업체들이 인터넷(kep21.

silkroad21.com)을통해참가를신청하고상담희망품목에대한정보를게재하는한편국내업체

스스로바이어를검색하여상담을신청할수있도록인터넷환경을조성한것이상담회의질적

수준을높인주된요인이었다.

바이어1000명유치,�10억달러상담달성이라는야심적인목표로추진된이상담회는여러가

지어려운여건속에서도소기의목표를넘어서는성과를거양하여공사의핵심사업으로다시

한번자리매김하게되었다.��〖장상해〗

주요 추진사업＿265



수출확대중점품목지원사업즉,�TI(Targeting�Item)사업은해외무역관이수출을확대할수있는품목을선별해(Targeting)�집중 지원함으로써우리기업의수출을증진시키

자는목적에서수행하게되었다.�TI사업은해외전시사업,�시장개척단파견사업,�중소기업지사

화사업,�거래알선정보(BOR)전파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기본전

제로,�사업을수행하는각해외무역관별차별적인시장여건을반영하여각무역관별수출유망

품목을선별하고이들유망품목위주로마케팅지원역량을집중하자는취지에서수행되었다.�

이사업은당시김은상사장의수출시장별유망품목물색제안에따라정보분석실의1차통계

작업을거친후마케팅지원처에서본격적인시행계획을수립하면서구체화되었다.�정보분석실

의통계작업은수출상품의단위를HS품목코드로구분하여수출통계상각단위품목별로주요수

출시장(국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마케팅지원처는 TI품목을 HS품목코드 6단위를 기준으

로세분화하고,�전체TI품목을크게 4그룹으로구분하여각해외무역관별로시장특성을반영하

여7∼15개씩자체TI품목을선정토록하면서97년도의신규사업으로시행하기에이르렀다.

TI사업은각해외무역관이 TI품목위주로 BOR발굴,�시장개척단지원,�카타로그전시회및성

약지원등해외마케팅사업을수행토록함으로써97년부터99년까지3년동안해외무역관의마

케팅지원사업수행시기본전략사업으로서의역할을했다.�이사업은특히해외무역관이현지

시장성을고려하여선정한품목을중심으로사업을수행하는새로운사업수행패러다임으로자

리잡기시작하여그이후시장개척단파견시유망품목위주참가업체선정,�지사화업체선정시

유망품목위주업체선정등마케팅지원사업을질적으로심화발전시켰다고본다.

TI품목들은수출은되고있으나노력을경주하면수출확대가가능한품목(수출유망품목)을A

그룹,�현재수출이미미하지만신규로시장확보가가능한품목(틈새품목)을 B그룹,�중소기업형

기계류 및 산업설비(기계설비류)를 C그룹,�정부조달진출 가능 품목(정부조달품목)을 D그룹으

로각각구분하였다.�이들그룹별해외무역관의 TI품목선정현황을보면A그룹품목이 97년의

1,129개 품목에서 99년에는 1,397개로확대되었으며 B그룹품목은 97년의 552개 품목에서 99

년에는645개로확대되었고C,�D그룹은전해외무역관의공통품목으로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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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사업수행에있어본사는 TI사업의기본계획을수립하여각해외무역관별로 TI�품목을선

정토록하고각해외무역관별 TI품목선정현황을업계에홍보하여수출업체들이자사의품목을

TI품목으로선정한해외무역관의마케팅지원사업에적극참여토록유도했다.

TI사업기간중본사가수행한TI사업대업계홍보및지원사업현황을간추리면TI사업홍보

및해외무역관별 TI품목현황대업계홍보,�TI�전자카타로그구축,�TI�시장개척단파견,�TI�미니

세일즈단파견,�TI�거래알선전담체제운영,�TI상품카타로그수집배포,�TI수출업체 Data�Base

구축,�그리고TI수출지원실적관리전산프로그램운영등이있다.

해외무역관은사업초기에본사방침에따라주재지역별로중점지원품목즉,�TI품목을선정

한후마케팅지원사업수행시 TI�개념을적용하기시작했으며,�사업의궁극적목표인 TI품목

성약지원성과를위해마케팅지원노력을집중했다.�TI사업을 통하여해외무역관은처음으로

마케팅지원활동에 Target�개념을적용,�가시적사업성과를위한성약지원활동에노력을집중

하였다.�그결과해외무역관이이룩한성약지원실적은사업수행기간동안 97년 392백만달러,

98년 567백만달러그리고99년788백만달러등매년큰신장율을기록했다.

사업유형별 TI�성약지원 실적 (1999년 실적 기준)

지원사업 TI�성약지원실적(US$천) 비중(%)

인콰이어리 발굴 지원 252,023 32.0

현지세일즈 방문업체 지원 87,705 11.1

전시회(박람회)�참가업체 지원 112,651 14.3

방한바이어 후속 지원 24,444 3.1

구매단(사절단)�후속 지원 81,812 10.4

거래애로(클레임)�중재 지원 80,845 10.3

무역관 내방바이어 후속 지원 44,012 5.6

시개단 참가업체 지원 44,238 5.6

국내업체의 거래요청 후속 지원 39,563 5.0

상품정보조사 등 현지바이어 자체 발굴 16,472 2.1

카타로그전시회 /�순회상담회 후속 지원 4,005 0.5

총 계 787,769 100.0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공사가마케팅지원중점사업으로수행한TI사업의성과는사업

성과그자체보다 TI사업 수행을통한새로운해외무역관의사업수행패러다임정착이오히려

더욱소중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 TI사업은마케팅지원사업의주체를해외무역관으로바꾸기시작하였다.�이로써해외무

역관이 현지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이 유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스스로 발굴하게

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성약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양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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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중소기업지사화사업의시작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이란인력과자금부족으로독자적인해외마케팅능력이미약한중소기

업을KOTRA�해외무역관과본사－지사의관계로맺어줌으로써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실

질적이고,�획기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이를통해중소기업들은해외무역관과직접접촉할

수있는공식채널을갖고,�해외무역관으로부터해당지역의수출실현을위한Total�Martketing�서

비스를지원받게된다.�

이사업이시작된 92년당시에는 75개해외무역관과 358개중소기업이연823개지사로연결

되는시스템을갖추었다.�사업첫해목표는800개사에서비스기간은1년이었으며,�가입자격은

중소기업은원칙적으로제조업체에한했다.�가입비는한지사당10만원이었다.�

이사업을수행하면서공사와특히해외무역관에많은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대해해외무역관이스스로자세를낮춰지사가된다는것은당시로서는생경한경

험이었으며,�구체적인상품을 1년이란장기간동안집중적으로해외에서판촉활동을하는것도

새로운제도의특징이었다.�당시KOTRA의서비스중에서 1년이라는장기간동안집중적으로서

비스를제공한다는개념을가진것은많지않았기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수많은중소기업들의다양한요구사항을과연해외무역관의적은인원들이소화

해낼수있겠는가하는점에서사업이시행되기전부터많은걱정들이쏟아져나오기도했으나

오히려긍정적인점이더많았다.�해외무역관과중소기업이단편적인서비스를주고받을때보

다훨씬긴밀하게협조함으로써해외무역관의수출지원활동이실질적인방향으로발전해갈수

있게된것도그중하나였다.

사업 수행첫해,�지사로선정된해외무역관은대상업체에게거래성약사업,�현지세일즈지

원,�거래알선정보제공,�전시회참가안내,�시장정보수집제공등종합적인수출정보를제공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그 해 실적을 보면,

BOR(Business�Opportunity�Report)�지원총 4,072건,�수출 거래 성약지원 191건(�US＄796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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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담추진지원 838건(US＄5,768만6천),�그리고바이어소개 2,219건 등이었다.�또,�중소기

업을위한실질적인수출지원기관이라는공사의위상이확립되었고,�수출첨병으로서의KOTRA

의역할이제고되었다.�

92년당시KOTRA는 3대해외마케팅사업을도입하고조직의역량을이새로운사업에확대

배분하였다.�3대수출마케팅사업이란수출성약지원사업,�중소기업지사화사업그리고수출유

망상품발굴마케팅지원사업을말하였다.�3대수출마케팅사업을추진하게된동기는그해에도

수출이부진해수출분위기를띄울수있는사업을개발,�수행함으로써수출확대활동에 KOTRA

가솔선수범하는모습을보여야했기때문이다.�3대수출마케팅중지사화사업은새로이도입된

사업이었고,�수출성약사업등은과거에수행했던사업을“3대해외마케팅사업”이라는큰틀에

맞추어홍보활동을전개하면서재추진한사업들이었다.�

92년지사화사업은당시중소수출업계에대단한반응을불러일으켰다.�지사화사업설명회를

하던날무역회관 12층 KOTRA�대회의실은설명회를찾아온업체관계자들로좌석이모두메워

지고자리를잡지못한방문자들은뒷통로와복도에서서설명을듣기도했다.�중소기업지사화

사업이이같이업계의큰관심을불러일으킨것은자금부담,�해외마케팅인력부족등으로해외

에지사를설립할수없는수많은수출기업들이지사와비슷한기능을가진영업점을해외에가

질수있다는홍보에귀가솔깃했기때문이다.�특히당시회비가1개지사,�1년가입에10만원에

불과했기때문에참여를노크하는기업들이많았다.�

당시시장개척부실무진들은새로운사업에대한두려움도있었고,�해외무역관은항상업무

가넘쳐바쁜데새로운사업을추가했다가서비스가만족스럽지못할경우업계의불만을사게

될것이뻔한일이었으므로사업규모를축소하고단계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방향을잡았으나

이같은업계의반응에고무되어사업시작첫해에 800개지사의운영이라는상당히도전적인목

표를세우게되었다.�

참고로 당시 지사화사업을 도입한 배경을 보면 91년말 김철수 사장이 부임후 지사화사업을

새사업카드의하나로내세웠다.�수출업계관계자와식사하는자리에서지사화사업에대한업

계관계자의권유를받은김사장은이아이디어가좋겠다고판단,�본부장회의에제시하였고당

시시장개척부서정락부장에게이사업을추진해볼것을지시해이사업이구체화되었던것이

다.�

이사업은 98년까지시행되다가반도체등대기업수출이대규모로확대되고중소기업수출

에대한인식이다소식으면서중단되었으나황두연사장에의해다시빛을보게되었다.�다시

부활될때는해외무역관에지사화업체세일즈활동전문인력을둔다는아이디어가추가되면서

이사업도새로운모습을띄게되었다.��〖허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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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보강된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은수출유망제품을제조하면서,�해외시장개척에관심이있지만해외지사운영여

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KOTRA�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중소기업의수출기업화를적극지원하는사업이다.

KOTRA가이처럼해외전조직망을동원해지사화사업을추진키로한데는인터넷사용의일

반화와함께해외정보및바이어에대한국내업체들의접근이용이해지면서과거와같이시장

정보나인콰이어리를단순제공하는형태로는국내업체들의시장개척욕구를충족시키기어려

워보다종합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필요했기때문이다.�이에 따라황두연사장은 99년 11월

19일열린수출진흥대책회의에서KOTRA�혁신방안의구현을위해지사화사업추진을발표하게

되었다.

출범당시공식사업명칭은정부의벤처기업활성화에부응하기위해‘해외무역관의중소·

벤처기업지사화사업’으로명명했으나,�이후‘해외무역관중소기업지사화사업’으로바뀌었고,

사업확대에 따른 참여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면서 2002년부터‘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으

로이름을변경하게되었다.��

사업계획수립을위해공사내외부각계각층의의견수렴을거쳐 2000년 1월 29일지사화사업

운영계획안이공사경영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통과되었다.

지사화사업은중소·벤처기업의지사화사업수요에따라해외무역관기능을전환해사업역

량및가용자원을최대한투입하고,�이에따른무역관별수요를감안,�지사화사업전담현지인력

및예산을최대한지원하여지사화사업의유료화를통한서비스수준을제고하고내실을도모

하기위한것이다.�이를위해지사화업체가수익자부담원칙에의거하여사업추진경비의일부

를분담한가운데,�인터넷을통한해외무역관↔지사화업체간사이버연결및교신채널을구축

하여무역관과지사화업체가본사를경유하지않고 On-Line으로상호신속한의견교환및서

비스를제공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이사업은해외무역관이국내수출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수행하면서수출기업의해외판로

개척활동을일대일현장밀착지원하며,�지원대상은중소기업을위주로하되대기업및수출유

관기관의경우에도지원내용을국한하여예외적으로적용하고있다.�지원사항은중소기업의경

우에는해외판로개척에필요한제반활동을거래성사단계에이르기까지종합적으로지원하되

무역클레임해결,�법적분쟁등KOTRA와해외무역관의법적성격상지원할수없는사항은제외

된다.�대기업과수출유관기관은고객이요청하는수출활동관련서비스만지원된다.

지원기간은원칙적으로 1년이나,�계약후 6개월이후부터중도해지가가능하며,�중도해지할

때에는잔여기간만큼에해당하는참가비를환불한다.�한편,�특정업체에대한배타적이익방지

와Rolling�System에의한다수업체참가기회를확대하기위해2002년부터졸업제도를운영하고



있다.�

졸업제도란 최초 지사화사업 참가일로부

터 3년이지나면의무적으로졸업하는제도

로,�기존가입업체의경우 2002년기준향후

3년이지나야졸업대상이된다.�단참가목적

이 수출성약이었고 3년간의 수출성약 금액

이1만달러미만인경우에는업체희망시연

장 가능하며,�연장 후 성약금액 1만달러에

도달한 당해연도에 졸업한다.�졸업대상 업

체가 참여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연장 시점

참가비의150%를부담하고참가할수있다.

지사화사업은 A/S�제도도운영중이다.�이

는 1년이상지사화사업(중도해지업체제외)에참가하고계약종료한업체를대상으로,�지사화

사업계약기간중거래관계가있는바이어와의상담내용에한해별도회비없이계약종료후6개

월까지추가로지원하는제도로서2002년에도입되었다.

참가비는 사업 초기에는 1개 무역관당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연간 220만원이었다.

그러나참가업체와의간담회및설문을통해 2001년 5월 1일부터자그레브,�오슬로,�프라하등

25개처는 110만원,�두바이,�스톡홀름,�마닐라등 38개처는 165만원,�그리고도쿄,�베이징,�뉴욕

등35개처는220만원등3등급으로차등화했다.

또한유료광고게재,�지방출장상담대행,�샘플통관지원,�고가의샘플및자료구입등추가경

비가소요되면해당업체에게실비를별도로부과하며KOTRA�회원에게는1개지사당 10만원의

할인혜택을부여하되 1개사 2개지사로제한하고있다.�수출유관기관이참가할경우참가비는

중소기업과동일하나대기업에는상기참가비의2배를적용한다.

지사화사업참가신청은연중수시접수하고있다.�사업개시당시에는인터넷신청이불가능

했으나 2002년 1월부터가능하게되었다.�아울러참가신청서작성시에는 2002년부터참가목적

을구분토록하고있는데,�이는사업이확대되면서고객의수요도다양해져이들의수요를반영

하기위해서는불가피한조치였다.�참가목적에는수출성약,�시장조사,�에이전트발굴,�기타등으

로구분되고있어해외무역관은참가업체선정시신청업체의참가목적을정확히체크한후지

원가능성을판단하고협약을체결할때에도협약서상에참가목적을반드시명기하도록하고있

다.

지사화업체대상은해외무역관이참가신청업체의취급품목에대해현지시장여건및지원가

능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정하며,�시장성은있으나품목중복및지원여력부족으로

부득이선정이연기될경우에는Waiting�List에등재하여별도관리하고추후에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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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화사업



그리고해외무역관의책임있는지원과분쟁방지및지사화업체의자발적인사업참여를유도

하기위하여해외무역관과참가업체간협약을체결하고있다.�협약서에는참가목적,�지원내용,

지원기간,�참가비,�무역관과지사화업체의의무,�지사화업체의무역관평가,�중도해지조항을비

롯하여무역관의사업여건및특수사정을반영한특약사항등이명기되어있다.�협약체결은무

역관장과지사화업체대표가상호사인한후사본1부를KOTRA�본사에송부한다.

KOTRA는 무역관별지사화사업전담현지인력을지원하여사업을내실화했다.�전담현지인

력은지사화업체와의원활한교신을위해현지교포를우선적으로채용토록했다.�인력지원은

무역관별지사화업체수10개사를기준으로사업전담현지인력1명지원을원칙으로하되,�사업

운영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실제는 5개사를유치했을때부터 1명을지원하고 15개사이

상부터 2명,�25개사이상이면 3명을지원했으며,�5개사미만인무역관은기존보유인력을활용

토록했다.�이와같은기준에의하여 2000년 12월말까지본사직원 3명현지직원 56명등총 59

명을 지원했고,�2001년에 본사직원 6명,�현지직원 3명을 추가로지원하여현재까지본사직원

10명현지직원59명등총69명을지원했다.�

이와함께활동비등의예산지원,�성약실적우수무역관직원에대한별도인센티브상여금지

급,�무역관활동평가에고평가반영하는등의각종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다.�이외에무역

관직원들을지사요원화하기위하여지사화업체의취급품목에대한이해및세일즈요령습득을

위해무역관의지사화전담직원은물론본사직원의해외발령시에도지사화업체방문을의무화

하고있다.

사업초창기에는본사가주도적으로대대적인사업홍보를통해참가업체유치활동을전개했

으나,�사업이정착된 2001년부터는참가업체최종선정권이있는해외무역관이박람회,�시개단,

개별세일즈출장등현지방문업체들을대상으로전개했다.�그러나일반적인것은본사가지속

적으로수행하고있다.

한편지사화사업참가업체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하여업체↔무역관,�업체↔본사,�무역관↔

본사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애로사항파악즉시해결토록노력하고있다.�이를위해2000

년 8월,�해외무역관별인터넷홈페이지를구축하여무역관이본사를경유하지않고지사화업체

와직접교신할수있도록네트워크화하고지사화사업과관련한공지사항이나업계에도움이

될만한KOTRA�정보를인터넷메일을통해‘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알림’이란이름으로참가업

체에게수시제공하는등지사화업체와의사이버대화채널을구축했다.

또한지사화업체들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하여유선모니터링을실시한바있으며2001년

하반기부터 홈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무역진흥본부 산하 해외근무 경험직원들로 구성된

홈닥터는지사화업체들의근무지역에대한수출상담요청시자문을하도록되어있다.�이와함

께신문고를운영중이다.�이제도는 2002년 3월 실시한지사화업체와의간담회후속조치의일

환으로실시되고있는데2002년 4월부터지사화사업홈페이지에신규메뉴로개설하였다.



지사화업체 수출활동 지원은 해외무역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나 본사차원에서도 2000

년하반기 2회(중국시장개척단등),�2001년하반기 2회(중남미시장개척단등)�시장개척단을구

성하여파견했다.�

지사화사업의 성공요체는 상품의 시장성,�무역관의 헌신적인 노력,�지사화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등 3가지로크게구분할수있을것이다.�지사화업체입장에서는무역관에제공한각종자

료들이계약종료후외부로누설될경우자사에치명적이될수있다.�이와같은불안감을해소

하기위해현지직원을채용할때계약서상에언급된내용과는별도로“지사화사업을통해습득

한상기밀누설방지각서”를지사화사업을수행하는모든현지직원을대상으로징구하고있다.�

이렇게시행된지사화사업은그동안상당한성과를거둔가운데업체들의격려도잇따랐다.

LA�무역관지사화업체(우노일렉트론)는 2001년 2월 9일자서울경제기고문을통하여지사화사

업에대한찬사를아끼지않았으며,�2002년 5월 2일열린대통령주재청와대무역투자진흥확대

회의에업계대표로참석한(주)소스텔의K회장은지사화사업을극구칭찬했다.

지사화사업의 성과

[참가현황]

총괄

연도 참가현황

2000 321개사 543개지사

2001 723개사 1206개지사

2002(1.1-4.30) 834개사 1,361개지사

해외지역본부별참가현황

2000 2001 2002(1.1-4.30)
구분

지사수 구성비(%) 지사수 구성비(%) 지사수 구성비(%)

일본 52 10� 93 8� 105 8�

중국 4 9 10 8 133 10�

아시아대양주 67 12� 209 17� 227 17�

북미주 86 16� 183 15� 215 16�

중남미 75 14� 138 11� 147 11�

구주 128 24� 289 24� 324 24�

CIS 16 3� 43 4� 50 4�

중동아프리카 70 13� 151 13� 160 12�

계 543 100� 1,206 100� 1,3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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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약실적현황]

총괄

구분 성약건수(건) 성약액(천달러)

2000.7.1∼ 2000.12.31 328 50,709

2001.1.1∼ 2001.12.31 2,191 232,646

2002.1.1∼ 2000.��4.30 1,013 81,829

계 3,533 365,177

품목별성약실적 (성약액：천달러)

2000 2001 2002(1.1-4.30)
품목

건수(%) 성약액(%) 건수(%) 성약액(%) 건수(%) 성약액(%)

기계·장비 65(��20) 6,014.7(��12) 452(��21) 75,739.4(��33) 230(��23) 19,345.1(��24)

기타 20(����6) 2,936.1(����6) 61(����3) 7,740.0(����3) 141(��14) 18,099.0(��22)

농산물·식품 9(����3) 432.0(����1) 46(����2) 5,157.3(����2) 20(����2) 339.1(����0)

문구·선물 22(����7) 194.2(����0) 41(����2) 2,717.6(����1) 5(����0) 43.8(����0)

미용·생활용품 55(��17) 974.5(����2) 360(��16) 32,602.9(��14) 125(��12) 4,729.0(����6)

섬유·피혁 57(��17) 2,047.5(����4) 437(��20) 17,390.3(����7) 179(��18) 4,400.1(����5)

스포츠·레져 16(����5) 314.4(����1) 32(����1) 431.6(����0) 0(����0) 0(����0)

자동차·운송장비 47(��14) 2,718.8(����5) 257(��12) 32,191.9(��14) 120(��12) 17,054.5(��21)

전기·전자 11(����3) 1,095.7(����2) 202(����9) 22,254.6(��10) 91(����9) 8,340.5(��10)

컴퓨터·통신 11(����3) 33,296.6(��66) 109(����5) 28,782.5(��12) 44(����4) 5,292.0(����6)

화학 15(����5) 684.6(����1) 194(����9) 7,638.1(����3) 58(����6) 4,185.1(����5)

계 328(100) 50,709.0(100) 2,191(100) 232,646.2(100) 1,013(100) 81,828.6(100)

지사화사업은부가서비스상품도개발하여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부가서비스

상품은지사화업체들이지사화사업에참여하면서무역관을통해또는KOTRA�경영층과의면담

시건의한내용들을수렴해보다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자마련한것이다.�기존지사화사업

과의 차이점은 기존사업이 정부의 주도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기초로 하여 추진된

반면부가서비스상품은정부의추가예산이전혀없이오로지업체의참가비로만수행되어야

한다는점이다.

부가서비스상품에는업계가현지직원을독점적으로고용하여활용할수있는Sales�Rep�서비

스,�업계의직원을해외무역관에상주시키면서자사의업무를수행케하는등무역관을업체의

사무실로사용하는My�Office�서비스를비롯하여,�업계가희망하는수출촉진및투자유치와관



련된프로젝트사업을특별지원하는주문형 Project가 있다.�예를 들어심층시장조사,�원자재

구매,�현지법인설립지원,�업체의해외지사관리,�현지공장매각,�현지교포무역업체지원,�전시

회참가업체및바이어유치를들수있다.��〖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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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시장개척부정책사업과장에서기본계획을수립,�국제화지원실로이관된수출기업화사업은사업예산 1억5천만원으로지방중소기업 80개 사를선정하여

시작된후 2002년에는사업예산 60억원,�지원대상업체수 800개사의대표적인중소기업수출

지원사업의하나로성장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93년초김영삼대통령취임을앞두고시작되었던신경제 5개년계획으로

거슬러올라간다.

93년김영삼대통령취임후제 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새로운내용을담기위하여각정

부부처별로의견수렴과새로운계획수립과정을거쳐과거와의차별화를위하여이름도신경

제5개년계획이라는새로운명칭을부여하게되었다.

당시 8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일어난 노사 분규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소업체

비즈니스여건의심각한수준악화와이에따른기업주들의생산의욕저하,�중국산및동남아산

에대한가격경쟁력열위등으로인한우리중소기업상품의수출기반와해위기에직면하여,

새로운아이디어나상품으로우리수출의미래를개척하는것이절실하였다.

당시시장개척부(정책사업과)에서 92년처음으로해외무역관의중소기업의지사화사업을개

발시행하고있었으나지사화사업의경우이미해외수출을해오고있으나독자적인해외지사

망을설치할수없는중소업체가주대상이었다.�그러나무엇보다새로운중소기업수출저변

확대를위하여실제로수출을하지못하는업체들을수출에참여시킬수있는제도가필요하게

되었다.

수출기업화사업의입안당시명칭은「중소기업의수출인큐베이팅사업」이라는다소긴제

목이었다.�그러나당시김철수상공부장관이이계획(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중소기업진흥공

단에서 주도하던 중소기업 인큐베이팅(보육)사업과 이름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이름을

만들것을제안,�신경제5개년계획에「수출기업화사업」으로반영되었다

94년 사업초기단계에있어가장큰문제는어떤유형의사업을통해제조위주의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육성할것인가이었다.�이에제조업체를수출기업으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 1년

>>제10절수출기업화사업최초수행



으로는부족하다고보고2년동안집중적인지원후졸업개념을도입토록했다.�우선1차년도에

는주로무역실무교육,�카탈로그제작및해외배포,�상품디자인개발,�해외시장조사에중점을둔

해외마케팅기초능력배양단계로,�2차년도에는단기수출실무단해외파견,�KOTRA�주관해외

시장개척단및해외전시회참가,�Korea�Trade를통한해외홍보등직접적인해외마케팅지원단

계로각각나누어2년간지원했다.

수출기업화사업은초기단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소요예산의반씩을부담하는조건으로

시행되었는데 94년 80개업체를대상으로시작한이사업은 95년 7월지방자치제가본격도입

된후96년부터더욱활기를띄기시작했다.�이와같은배경에는지방정부가지방행정을주도하

게되면서역점과제의하나인지방중소기업의수출활로개척지원뿐아니라도시·지방간의

국제화격차해소에도아주적합한사업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현재의수출기업화사업내용은초기단계에비해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갖추고있는데이는

내수위주중소기업을수출기업으로육성한다는수출기업화보육사업위주에서수출유망중소기

업지정·지원사업으로정책의방향이전환되기때문이다.�또한공공기관보다성과가높은민

간부문의수출지원사업과연계하여지원성과를제고하려했으며위탁사업수행기관을복수로

지정하여수행기관간경쟁체제를도입하여지원효과를극대화시키려했다.�

이에따라업체당지원액은 94년 1개 업체당 188만원에서 2002년에는 750만원으로크게증

액되었으며,�사업위탁기관도 초기의 KOTRA,�무역협회,�산업디자인개발원 등에서 중소기업개

발원,�(주)매경바이어스가이드,�한국번역가협회,�중소기업유통센터,�아리랑TV,�(주)이트레이더,

Tpage,�EC21�등으로다양해졌고인터넷을활용한거래알선지원내용도포함되어있다.�이밖에

지원기간이단계별2년지원에서1년으로단축되면서보다많은기업의참여를유도했다.�

예산현황과조달방법을보면국고는시·도의지방비와 1：1�매칭방식으로지원하는방식이

었는데국고지원분은1994∼97년에는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1997∼99년에는KOTRA�예산에

서,�2000년도부터는중소기업청에서지원했으며지방자치단체들도 95년부터 2001년까지소요

예산의절반수준을지원하여 2001년까지총 63억2천만원이지원되었으며 2002년에는중소기

업청에서전액국고로지원하고있다.

94년 80개사를 시작으로 2001년 340개사에 이르기까지 총 1,275개사가 유망 수출기업으로

육성되었으며2002년에는800개사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94년상공부주관하에추진되었으며 97년1월부터는이사업이산업자원

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99년까지는 KOTRA가 실질적인 사업

기획 및 추진기관이었으나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청이 총괄하고 있으며 KOTRA는 일부 세부

사업의위탁기관으로전락했다.�

현재이사업의추진체계를보면중소기업청이기본계획수립및업무총괄기능을,�KOTRA는

보조금수령·운영및정산기능을,�지방중소기업청은신청·선발및추진현황관리를하는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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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되어있다.�

이는업체참여율이저조한사업의개선혹은대체노력부족,�신규사업개발이부진그리고

KOTRA�지방무역관의인력부족으로인한세심한지원미흡등이주된원인으로,�중소기업청에

서는위탁기관독점체제에따른비효율성을해소하기위해민간부분의수출지원사업과의연계

를도모하고위탁사업수행기관을복수로지정하는등수행기관간경쟁체제를도입하게된것

이다.

수출기업화사업내용

세부사업 위탁기관및지원한도

무역실무교육 ○중소기업개발원(중앙회)：집합교육(3박4일)

▶전년도수출실적 10만달러미만인기업은의무적으로참석

•업체당지원한도：50만원이내

해외홍보지제작·광고 ○해외상품홍보지광고：Korea�Trade,�Buyers�Guide�등

•업체당지원한도：100만원이내

○공중파해외홍보(중소기업유통센터)

•업체당지원한도：200만원이내

○카탈로그및동영상CD�제작(매경바이어스등)�

•업체당지원한도：200만원이내

해외시장조사및 ○해외시장조사：KOTRA

해외바이어알선 •업체당지원한도：100만원이내

○해외바이어알선：E-trader,�T-page,�EC�21

•업체당지원한도：140만원이내

국내외전시회(시개단) ○ 국내외전시회참가(개별,�KOTRA)

○ 시개단(무역협회,�수출지원센터,�KOTRA)

•업체당지원한도

전시회：국외 400만원,�국내 130만원이내

시개단：300만원이내

수출마케팅지원 ○수출마케팅지원(KOTAA�수출자문단)

•업체당지원한도：165만원/3개월

통·번역사업 ○통·번역(한국번역가협회등)

•업체당지원한도：70만원

해외지사화사업 ○ KOTRA

•업체당지원한도：150만원이내

수출기업화사업은수출에기반을둔우리의경제구조상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

사업이며KOTRA로서도유망한수익원이될수있다.�현재상태는위기가아니라기회일뿐이다.



우리는수출기업화사업의핵심이라할수있는해외마케팅지원활동에있어다른위탁기관에

비해월등한경쟁력을가지고있다.�특히 2000년부터중소기업청이이사업에큰관심을보임에

따라 2002년에는 60억원의국고를지원하고있어 KOTRA�단독으로는사실상획기적인확대가

어려웠던사업예산문제가해결된것이나다름없다.

이제부터라도본사는물론국내외무역관의아낌없는지원하에다시한번실질적인사업주체

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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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보전산화추진의여정과발자취

Wink시스템 도입과 경영정보시스템과의 연동(1999.9∼2000.1)

공사는 99년 9월WINK(Worldwide�Intranet�of�Kotra)로명명된인트라넷시스템을본격출범

시킴으로써95년도부터본사를대상으로사용해온전자결재등그룹웨어환경이인터넷버전으

로업그레이드됨에따라국내외전무역관이동일한Cyber�사무환경에서근무할수있게되었다.

KOTRA�정보화 사상 이보다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일찍 없었다.�Digital

KOTRA�등외부서비스시스템에만이용해왔던인터넷이마침내우리공사의일상적인업무에

접목되기시작하였다.

이시스템은 98년 3월기본계획을수립해,�98년 9월개발사업자로현대정보기술을선정한데

이어99년 3월까지약 7개월간의용역작업끝에99년 4월개발을완료하고5∼8월간시험운영

을거쳐그해9월부터정식으로사용되기시작했다.

이시스템의구축작업은박종식부장이주축이되어진행해왔는데소프트웨어는물론 PC�등

하드웨어와DBMS까지포함하여총11억 8천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투입되었다.�다만한해

기간동안의예산지출부담을줄이기위해리스형태를활용함으로써실제로는그로부터 3년반

동안의기간에걸쳐분할상환되었다.

이 시스템은 크게 4개 기능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문서관리,�전자게시판,�개인정보관리 등

그룹웨어로서의 기능,�규정집과 각종 신청서를 망라하는 사무관리 지원기능,�국내외 고객정보

를 관리,�유지하는 고객관리기능,�그리고 통상정보,�국가정보,�거래알선정보 등 무역정보를 처

리,�축적하는기능등이그것이다.

지구촌어디에서라도인터넷과한글지원만가능하면Wink를 통해전자결재를행하고전자

우편을주고받을수있게되었기때문에전천후Cyber�KOTRA시대의꽃을피우게되었다.

특히 99년 4월부터 11월까지‘교보정보통신’에의뢰해별도로구축한‘통합경영정보시스템

(KIMIS)’이 2000년 1월부터우리의WINK와연동,�서비스됨으로써 2000년도부터는급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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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내부경영정보까지도인터넷을통하여공유할수있게되어내부업무능률향상에획기적인

계기를만들었다.�

2000년도 1년간Wink를통해교환된전자문서는약 32만건이었으며,�이와는별도로송신된

전자우편만12만건이넘었다.�이를DHL�등특사배달서비스를이용했을경우수십만달러의통

신비가소요되었을것임을감안하면Wink가가져온통신비절감효과는실로엄청나다하겠다.�

특히최고경영자의전자결재전면사용방침과팀제도입에따른 3단계결재가일반화되면서

신속한의사결정매체로서Wink는Digital�경영혁신의효자노릇을톡톡히한셈이다.�또한Wink

의도입은무역정보의수집과전파프로세스를크게단축시킴으로써공사정보서비스의효율성

향상에도크게기여했다.�

한편Wink의 도입은공사의사내커뮤니케이션과조직문화에도많은파급효과를가져왔다.

‘열린사장실’코너,�업무지원실,�클럽게시판등으로가득찬‘전자게시판’은공사의공식비공

식의사소통을소화시키는장으로그역할을충실히해냈다.

특히 Wink시스템의 게시판 코너에 2000년 8월 18일부터 2001년 2월 24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었던‘익명자유소리’는하루에도 20여건씩의게시물이올라와사이버상에서격론이이

어지는등공사의사이버토론문화에새로운전기를가져왔다.�WINK를 열때마다‘무명’씨의

이름으로새롭게게재된글은내용과형식,�주제와논리면에서다종다양했다.�때로는상식밖의

글로많은사람들의눈살을찌푸리게만들기도했고또때로는풍자와독설이우리들의찌든정

서를자극하면서익명성에서오는독특한‘카타르시스’효과를체험시켜주기도했다.�그러나이

코너가문을닫게된것은지나친편가르기와상호헐뜯기등익명성으로인한역효과가부각되

었기때문이었다.

무역/투자 포털사이트의 확충(2000.3∼2000.6)

이같이WINK가폭발적인힘을발휘하면서내부생산성과의사소통채널로서자리를잡아가

고있던와중에서공사의대외서비스용사이트도면모를일신하는데 2000년 3월 Silkroad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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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오프닝,�2000년 6월 Cyber�KISC�2차 개편완료,�2000.7월 Digital�KOTRA�전면개편서비스

등이차례로줄을이은것이그것이다.

Silkroad21은 99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7억 9,700만원의 산업자원부 특별예산 지원을 받아

구축된무역거래알선통합사이트로서산업자원부의인터넷무역 5개년계획(2000∼2004)�시책

의일환으로출범하게되었다.�이시스템은 2000년초시험운영을거쳐 3월한달동안서울무역

전시장에서거행된오프닝행사‘Silkroad�2000’을통해전자무역에대한언론과업계의커다란

관심을배경으로화려하게첫항해의돛을올렸다.�

이시스템의출범은99년 2월산자부와의회의석상에서박종식부장이구매상담회행사를사

이버상에서구현하는방안을아이디어차원에서제시한것이계기가되었다.�바로그직전에열

렸던구매상담회장에서어느국내업체가무거운샘플을끙끙대며옮기던모습을목격한박부장

이인터넷을통한화상상담회로대체하는방안을생각했던적이있었는데회의석상에서그아

이디어를소개하자당시회의를주재하던산자부나도성수출과장이맞장구를치면서구체화해

보자고받아들인데서비롯되었다.

당시그회의는사이버무역실무교육방안을협의하는모임이었는데 KT-NET,�중소기업진흥

공단등의전산실무책임자들이함께참가하고있어서나중에 Silkroad21에이들기관들을끌어

들이는데도한몫을했던셈이다.

이같이산자부가관심을가지게되자정보기획반의나윤수부장이‘Silkroad21’이라는이름을

붙여기본사업계획의구상을정리했다.�그후당시‘기획역갑’으로정보화사업팀에몸을담고

있었던김재효처장과정보기획반의이태완과장이이를다듬어서산자부와협의끝에세부사

업계획으로구체화시켰으며,�예산확보조치까지마무리했다.�이에따라 99년 9월중순전자상

거래전담반(반장김경호부장)이발족함으로써연말까지시스템개발을완료하고 2000년 1∼2

월간의시험운영을거쳐3월초오프닝행사를대대적으로전개하기에이르렀다.

2000년 3월한달동안서울무역전시장에서개최된‘Silkroad�2000’행사는당초박종식부장이

아이디어로제시한대로“사이버수출상담회”라는형태로개최되었는데국내업체들에게전자무

역을체험시키기위한화상상담과바이어찾기등을시연하는오프라인행사형태로진행되었다.

특히행사기간중에는이사이트에일평균3만페이지뷰이상의접속으로서버가다운되는등

공사웹서비스사상유례없는사태를발생시키기도했다.�특히이해 11월 30일 수출의날행사

시에는김대중대통령이사이버무역의중요성과함께 Silkroad21이라는사이트이름까지직접

거명함으로써전자무역의열기와사이트의홍보효과를확산시키는데결정적으로기여했다.

그러나이행사가끝난지얼마되지않아KT-net과무역협회에서각각독립해순순민간업체

로재출범한EcPlaza와 EC21이민간분야e-Marketplace의독자운영필요성을이유로Silkroad21

의통합검색에서발을뺀데다민간무역사이트들이우후죽순처럼생겨남에따라 Silkroad21은

출범초기부터큰시련에직면해야만했다.�다만 2000년 10월 1일부로‘전자무역팀’이정식직



제로반영되는등조직기반을보강하게된이후 Silkroad21은중국의 Chinaproduct.com과거래

정보를공유하는등국제적인연계/�제휴를통해활로를모색하는한편,�우리나라를대표하는

무역포털사이트로서해외무역관을통한사이트활용홍보노력을지속함으로써그상징성을지

켜나갔다.

무역분야에서이같이 Silkroad21이기능을다지고있는동안투자유치분야에서는99년하반

기부터본격운영해온Cyber�KISC가새롭게단장되어기능을확충하게된다.�즉 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2차 개편을끝내고이해 7월부터재탄생된 Cyber�KISC는 투자신고,�투자자관

리,�투자지식관리등여러가지기능을확충하는한편,�경기도등 4개 광역 지자체의투자유치

사이트와연동되는구조로운영됨으로써명실공히우리나라를대표하는투자유치포털사이트

로거듭태어나게되었다.

특히영국의Euromoney지가세계100대투자유치사이트의기능과내용을비교검토한결과

우리의 99년 8월 Cyber�KISC가 3위를기록한데이어 2000년 8월에는 1위로다시격상,�평가됨

으로써이사이트는일약국제적지명도를얻게되었고각국정부와지자체들이앞다투어벤치

마킹하기위한대상이되었다.

IMF체제이후외국인투자유치가국가적과제로부각됨에따라이를조직적으로지원하기위

해구축된이사이트는실물조직인‘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함께사이버상에서전천후투자유

치기능을발휘하면서국가적투자유치목표를달성하는데큰역할을수행해오고있다.�

이시스템은98년초정통부정책자금을끌어냄으로써세상에빛을보게되었는데투자업무와

의밀착운영의필요성때문에투자본부산하의‘투자정보팀’에서관리운영되어왔다.�그러다가

2000년 10월 1일부로전면적인팀제시행에따라‘Cyber�KISC�운영팀’으로재발족하여새로운

발전의전기를만들기도했다.

Digital�KOTRA�전면적 개편(2000.7)

한편공사의대표홈페이지Digital�KOTRA�또한종전과는전혀다른새로운옷으로갈아입고

2000년 7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되었다.�Digital�KOTRA의 전면개편은 99년 8월 21일 용인에서

개최된‘정보화비젼토론회’까지거슬러올라간다.�취임 5개월째를맞은황두연사장이‘경영

비젼및정보전략’을주제로재직원및임원연석토론회를가졌는데이때논의된결과를바탕

으로그해 9월중순에“전자상거래전담반”이설치된데이어 10월부터그해연말까지 3개월간

‘전략경영추진프로젝트전담반’이운영된다.�

이전담반은BPR을통한업무혁신방안을구체화하는한편,�‘무역관중심사업운영방안’등

현안과제에대한대응방향을집중연구하고이와동시에그해연말까지기획예산처에제출토

록되어있었던‘정보화전략계획(ISP)’을수립하는임무도부여받고있었다.

‘정보화전략계획’은황두연사장의관심을반영,�그해10월 21일과 11월 5일공개토론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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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거쳤는데당시정보전략의주요핵심과제로제기되었던사항은①고객지향형웹사이트개

발,�②기능별시스템통합및연계,�③핵심D/B�육성,�④고객센타의신설,�⑤정보화조직의강화

등5가지이슈였다.�

Digital�KOTRA는첫번째과제인고객지향형웹사이트개발전략의일환으로거론되었는데당

시조직과사업안내,�행사정보,�보도자료등만서비스하던체제에서과감한수술이불가피한것

으로결론지어졌다.�즉KOTRA-NET(무역정보전파),�투자정보센타(전자 KISC),�전자상거래지원

(Silkroad21/KOBO)�등으로 구분된 정보서비스 시스템 중에서 KOTRA-Net의 부실 운영이 두드

려졌다.�이는정보서비스관련업무를둘러싸고너무많은부서가개입되어있었던점도그원인

으로작용하고있었다.�

즉 정보생산은 해외무역관,�정보관리는시장조사처,�그리고 정보의판매는고객서비스처등

으로나누어져있었던탓에구조적으로책임있는업무수행이어려웠으며,�더욱이KOTRA-NET

의운영과유지보수업무는정보시스템을관장해왔다는이유하나만으로기획조정실산하의정

보기획반에서몇안되는인력으로운영하다보니웹서비스또한제대로수행하기가어려운상

황이었다.�

당시전담반에서는이점에유의해서KOTRA-NET은과감히무료화할것과무역관홈페이지

와각부서별운영섹션을도입해서정보를생산한부서가직접관리하는체제를도입함으로써

정보업무의책임성을높이고정보화마인드를전조직으로확산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그

러나경영진조차KOTRA-NET�무료화부분에서는선뜻결론을내리지못했다.�KOTRA-Net이경

영목표로책정된정보서비스수익에현실적으로기여하고있었고정보서비스의질적향상차원

에서도수익화는바람직한데왜거꾸로무료화로가느냐하는것이경영진의반문이었다.�

그러나당시유료로서비스되고있었던국가정보와거래알선정보등이 Silkroad2000�행사준

비차 99년 말부터 이미 Silkroad21�상에서 무료로 시험서비스되기 시작해 동일한 정보에 대한

유·무료 서비스가 공존하는 이중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기에 이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경영진에게재차건의되었다.

또한그때까지 KOTRA-NET의활용실태에대한시스템차원의조사가거의전무하였으나실

제시스템을통해조사해본결과유료이용자의경우에도대부분이1주일에한번정도만접속하

는등활용실태가극히저조한점을파악하여무료화의논거로제시하기도했다.�

한편무료화라고하여전부다공개하는것이아니라일반적인정보는무료로공개하고국가

정보등유료서비스대상부분은핵심적인내용이외에는공개하지않는다는점,�그리고조사대

행 등 특정 업계의 구체적 정보수요는 유료구조의 KOTRA-Net보다는 무료화 서비스이후 더욱

확대될수있다는점등을설득과정에서거론하기도했다.

그렇지않아도무역일보 99년 7월 20일자호에서는 1면톱기사로“KOTRA-NET낙후,�무역진

흥발목잡는다”제하로이용자편의성무시와고급정보사장을꼬집는등KOTRA-Net의부실운



영이골치거리로등장해오고있었던터였으므로KOTRA-Net에대한대대적수술이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

많은업체들이거래알선정보를입수하기위해그나마일주일에한번정도KOTRA-Net을접속

하고있는상황에서동일한정보를 Silkroad21에서무료로서비스한다는것은아무리사이버수

출상담회를위한임시조치라고는해도자칫기존업체들의불만을야기할가능성이뻔했기때

문에전담반으로서는이문제를간과할수없었다.�특히이문제가해결되어야정보서비스매체

로서Digital�KOTRA의개편도착수할수있었기때문에경영진설득작업을계속했다.�

이 같은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듬해인 2000년 초에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KOTRA-Net무료화조치가공식적으로결정되기에이르렀다.

이에따라 2000년 3월부터인터넷버전의KOTRA-Net은무료 ID를발급해주는형태로무료

화되었다.�Digital�KOTRA와의 통합작업시점까지KOTRA-Net�서비스는계속할수밖에없었다.

ID�체제를바로삭제하는것보다는과도기중홍보를통해많은무료가입자를유치하는한편,�어

떤사람들이공사의정보서비스에관심이있는지등을점검하기위한목적도있고해서 ID를무

료로발급하는형태를취하였다.�이에따라2000년 3∼6월기간중KOTRA-Net�무료가입자수가

약4천여명으로크게늘어났다.�이는유료서비스시의회원 ID수에비해약3배수준이었다.

이 KOTRA-Net�무료화조치는오늘날Digital�KOTRA�재탄생의바탕이되었다.�Digital�KOTRA

의 전면적재구축작업은이렇게해서시작됐는데 2000년 3월부터 6월말까지‘아이소프트’를

통해3억 7,500만원이라는예산을투입하여완성했다.�이리하여2000년 7월초종래KOTRA-Net

의 무역정보 서비스 기능을 이어받아‘공사 대표 홈페이지겸 무역정보 제공 매체’로서 Digital

KOTRA가전면적으로새롭게탄생했다.

당초‘정보화 전략계획’(ISP)에서는 무역진흥본부 산하에“Digital�KOTRA�운영팀”을신설할

필요가있는것으로결론지었으나 2000년들어와조직개편자체가지연되었기때문에‘정보기

획반’이시스템구축을실무진행하였다.

2000년 10월 1일부 조직개편에서도 이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고객센터’와‘Digital

KOTRA�운영팀’설치문제가주요이슈로논의되기는하였으나결국고객센터만설치키로하고

Digital�KOTRA�운영은‘지식경영팀’에서계속담당키로경영위원회에서의견이모아졌기때문

이다.

2000년 7월부터새로서비스된Digital�KOTRA는당초전담반에서정리한 ISP에따라‘무역관

별홈페이지’를도입했다.�해외 91개,�국내 11개무역관이서브페이지형태로각자의홈페이지

를갖게되었다.�본사의부서또한각각의주요섹션별로담당코너를맡았으며북한실의‘북한

경제정보’,�해외투자팀의‘해외투자진출코너‘등이 Digital�KOTRA라는전체틀안에서용해되

었다.�이같은점은‘디지털일간해외시장’에도적용되었다.�즉‘일간해외시장팀’이이코너를

담당,�무역관의 초고를 재편집하여 게재하였다.�특히 지면으로 발간해왔던 일간해외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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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폐간된이후이작업은국제통상팀으로옮겨져계속되었다.

이로써종래의 KOTRA-net의 시장정보는디지털일간해외시장형태로재탄생하였으며국가

정보는 일부 항목만 개방,�‘핵심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었고 또 거래알선 정보는

KOBO/Silkroad로D/B를이관함으로써중복서비스를원천적으로봉쇄했다.

이 Digital�KOTRA의 재탄생은공사정보화추진사에서나름대로큰역할을했다고볼수있

다.�정보생산자가자기책임하에외부서비스정보를직접게재하도록전환시킨점에서책임성

을제고한것이가장큰의의라고하겠다.�즉Digital�KOTRA�개편이후에는WINK를통한프로세

스를생략하고무역관이Digital�KOTRA�관리Tool를통해직접자체홈페이지에올리면이정보

가초기화면의무역정보코너에서도동시에서비스되는시스템이었으므로특별히본사팀을경

유할필요가없어지게되었다.

이로써정보의신속한전파가가능해졌을뿐아니라무역관이정보생산주체로서더욱책임

감있게정보를생산하도록유도하는체제로전환되었다.�이는비단무역관뿐아니라본사의지

역팀등에서도마찬가지였다.�어떤부서든지자체적으로정보를생산해서게재할수있었기때

문에정보생산의관리책임제가본사에까지확산되었다.�

그외에도기존의KOBO,�Silkroad,�KISC등공사제공서비스를망라하여처음공사홈페이지

를방문한네티즌들이이들시스템을접속할수있도록연결기능을체계적으로마련하는등공

사가제공하는모든서비스를체계화,�유형화했던점도빼놓을수없다.�

특히부서별/무역관별Q&A�코너를통해단순한일방적정보전파가아니라고객이참여하는

매체로서변화를시도한점과국가정보에대해서신용카드를활용하여자료를다운로드받고결

재할수있는전자지불시스템을시험적으로도입함으로써공사웹서비스사상최초로전자상거

래를실질적으로구현한점도간과할수없는대목이다.

그외에백오피스(Back�Office)기능으로서부서별/무역관별고객을관리하기위한‘고객관리’

기능도동시에탑재하고골드키업체등에대해서는C/S버젼의고객관리프로그램을동시에제

공한점도주목할만하다.�비록완벽한시스템구현은못했지만종래부문별로관리되던고객정

보를 단일 D/B로 관리해 전 조직이 웹베이스로 집중관리토록 한 점과 Digital�KOTRA�Web

service와 백 오피스의 고객관리를 일체화된 구조로 접근토록 한 점은 공사의 웹 서비스를

CRM(Customer�Relationship�Management)�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같은Digital�KOTRA�개편은 2000년도하반기중기획예산처가주관한공기업홈페이지평

가에서A등급획득이라는대외적평가를가져왔을뿐아니라공기업정보화수준평가에서공사

가최초로18대우수기업에포함되는데도기여하였다.�특히공기업홈페이지평가에서는Digital

KOTRA가홈페이지관리및운영과전문가평가에서높은점수를얻었던점에서타공기업들이

우리의사례를배우기위해실무자가공사를방문하는등벤치마킹의대상이되기도했다.



지식경영시스템의 도입 활용(2000.10∼2001.7)

Digital�KOTRA가 고객서비스용웹사이트전략의일환으로보강,�구축되고있을즈음인 2000

년 4∼6월중공사는지식경영체제를접목시키기위한외부컨설팅작업을별도로추진하고있

었다.�‘99년 4/4분기이후 2000년 1/4분기까지이어졌던BPR�작업에서업무프로세스데이터가

수집되었으므로이를바탕으로경영전략적인관점에서 To-Be�Process를 정의하고이를구현하

기위한조직구조를재점검할필요성이경영진으로부터제기되었기때문이었다.�

당초에는 순수하게‘지식경영’이라는 차원에서 핵심역량을 투입할‘지식지도’와 이를 구현

하기위한새로운프로세스정의등이주관심사였으나새로운프로세스구현을위해서는조직

구조의변화가불가피하다는황두연사장의판단에따라‘팀제’로의조직개편까지도새로운프

로세스구현의방법론차원에서컨설팅의범위에포함되었다.

또한 이 컨설팅에서는그전년도말에자체전담반을통해임시로마련한‘정보화전략계획

(ISP)’에대한재검토와보완작업도동시에진행되었다.�이러한점때문에정보컨설팅에일가견

이있었던‘시그마날리지그룹’(대표변봉룡)이전체작업을진행했다.�수차례에걸친브레인스

토밍과정과인터뷰등을거쳐 7월 12일컨설팅프로젝트에대한결과보고회로이작업은마무

리되었는데구체적인산출물로서는컨설팅팀에서는‘지식경영마스터플랜’,�‘ISP�검토보고서’

그리고‘지식관리시스템’이었고자체전담반(�반장 박기식)에서는 오준석박사지도아래만든

‘직무기술서’와‘경영혁신방안보고서’등을내놓았다.�

이컨설팅작업의결과는공사경영혁신작업에곧바로이어졌다.�2000년 10월 1일부로전면

적인팀제를도입하여종래의결재단계를 3단계로단순화한것이그사례중하나이며이컨설

팅작업을계기로팀제조직으로의개편이가시화되었다.

즉업무수행방식을바꾸어야변화를리드할수있는데,�이업무수행방식을어떻게바꿀것인

가하는해답은바로‘업무혁신(Process�Innovation)방안’에녹아있었다.

이에따라컨설팅팀은조직구조에대한리모델링작업도수행했는데경영진에게팀제도입

근거와이론적토대를마련해주는역할을했다.�물론컨설팅작업에서제시한조직모델이실제

그대로적용된것은아니었으나이작업의결과가그이후기획조정실의조직개편실무안작성

과정에서많이반영된것은사실이었다.

이 같은조직개편의결과종래,�기획조정실산하에있었던정보시스템운영반과정보기획반

은각각정보시스템운영팀과지식경영팀으로서부사장직속하에재배치되고,�종래의전자상

거래전담반이전자무역팀으로정식직제에반영된이외에도투자본부산하에서는투자정보팀

이Cyber�KISC운영팀으로재출발하는등정보화조직이전반적으로확대,�보강되었다.�

무역본부와 투자본부에 각각의 업무와 밀착된 정보조직이 각각 Silkroad21과 Cyber�KISC를

전담하여웹사이트를기획,�관리,�운영토록전문화되었다.�그리고전사적인정보화업무의경우

기획기능은 지식경영팀이,�그리고 기술지원기능은 정보시스템 운영팀이 전담토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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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CKO인기획과기술양면에서부사장을보좌하도록하는시스템으로개편되었다.

지식경영팀의신설은공사의정보화를지식경영차원으로한차원높이는촉매제역할을했

는데 Knock(Knowledge�On-line�for�Collaboration�of�Kotra)�시스템으로명명된지식관리시스템

을 2000년 10월부터 전 조직에서 사용토록의무화함으로써 전사적인지식경영체제를 본격화

하는계기를만들었다.��Knock�시스템은공사의핵심업무지식과일반지식으로나눈지식지도

를이용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업무노하우나 추진방법,�요령,�매뉴얼,�성공사례 등을

서로 공유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업무개선(CPI:Continuous�Process�Innovation)을 유도하자는

것이그구축취지였다.�그해초부터황사장은‘지식경영KOTRA,�고객만족KOTRA’라는슬로

건을제정함과동시에2000년도를지식경영도입원년으로선포하기도했는데이같은경영방침

에따라지식경영팀과지식관리시스템이탄생했다.

구조조정기를거치면서직원들수가현격히줄어든상태에서국내외인사교류에따른업무공

백이많은조직구조를지닌공사로서는‘지식경영’이야말로지속적인업무혁신과인사교류에

따른공백최소화에필수적인도구로인식되었다.�특히지식경영은방향성면에서‘경영을위한

경영’이 아니라‘고객만족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었는데‘지식경영 KOTRA,�고객만족

KOTRA’는이같은배경에서탄생되었다.

이같이가동을개시한Knock시스템은 2000년연말까지 3개월동안업무지식 305건,�일반지

식335건을축적하기에이르렀다.�상대적으로생산이용이한일반지식이많기는했지만각종업

무의매뉴얼과요령,�노하우등의귀중한업무지식들이 300건이상축적된것은공사창립이래

처음있는일로서비교적성공적이었다.�담당자들사이에구전으로혹은책자의형태로전수되

던매뉴얼등각종지식들이불과 3개월만에한꺼번에정보시스템에대량축적되어근무장소에

관계없이심지어집에서도이들자료들을손쉽게활용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특히 1년에 1/3의 공사직원들이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Knock�시스템은새로운업무매뉴얼을사전에입수토록해임지에서의인수인계를최소화시키

고보직이동이후바로업무에착수할수있도록하는Tool로서그유용성을확인시켜주었다.

뿐만아니라비슷한환경에서비슷한업무를비슷한수준의직원들이주체가되어수행하는

국내외 무역관에서는 특정무역관의 모범적인 사례(Best�practice)를 쉽게 공유함으로써 조직전

체의생산성을크게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지식경영에대한기대감을높여주었다.

또한이시스템의운영에는많은팀장들이지식관리자로참여하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자

체팀원들뿐아니라타팀원들이등록을요청한지식에대해서도승인을검토해야했으므로전

사적인차원에서지시경영의공감대와‘변화관리’를확산하는역할도의미가있었다.�

그러나이시스템은당초의도대로순기능적으로만전개되지는않았다.�지식을거래행위로

간주해남의지식을읽을때본인의점수가감점되는경직적인구조를도입한것이우선화근이

었다.�당초감점제를도입한것은남의등록지식을읽기만하고자기자신은내놓지않는‘지식



얌체족’을없애고모든직원들이전문분야를중심으로지식활동을촉진하자는배려때문이었

다.�

그러나결과는정반대로나타났다.�감점당할바에는차라리남의지식을보지않겠다는직원

들이예상보다너무많았기때문이다.�둘째로는지식관리자들이등록요청지식에대해철저한

검토를하지않아지식창고가전반적으로‘쓰레기지식’으로쌓이는징조가표면화되었다.

지식에 대한 판정기준이 관리자들에게 위임된 상태에서 요청된 지식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바라는것자체가처음부터무리였는지도모를일이다.�또하나의근본적인문제는각개인의노

하우나경험등머릿속에서흘러나온지식,�즉암묵지(Tacit�Knowledge)만을업무지식의주요대

상으로접근하다보니처음부터한계를지니고있었다.�업무를수행하면서자연스럽게각종자

료와보고서들도지식자원으로축적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제기되었다.

이에따라많은직원들이Knock�활용을추가적인업무부담(MBO에 1∼3%�반영)으로의식한

것이시스템활용확산을제약하는근본적인장애요소로대두되었다.�이같은 3개월간의시험운

영결과를토대로 2001년도들어와베스트프랙티스(Best�Practice)�코너설치,�지식동호회활동

공간제공,�도서요약정보서비스등의부가서비스를속속개설하고열람시감점제도를폐지하

는등나름대로의시스템개선을하나씩해결해갔다.�

특히우수지식컨테스트등 2001년도들어와중점시행한지식활동이벤트와포상을계기로

공사직원들간에‘지식공유’에대한공감대의폭을넓혀나간것은의미있는진전이었다.�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들은 Wink와의 통합작업을 앞당기는 계기를 조성함으로써

Wink�2002의탄생에직결되었다는점도결코간과할수없다.

정보화 조직 통합과 그룹웨어 기능 보강(2001.7∼현재)

공사의정보화는 2001년 7월을 고비로통합기로이행하였다.�2000년 10월 투자본부와무역

본부산하에각각설치운영되었던 Cyber�KISC운영팀과전자무역팀이신설된 e-KOTRA팀으로

기획기능이흡수되고기술지원분야는정보시스템운영팀에흡수된것이그출발점을제공했다.

오영교 사장 부임 이후 정보화조직이 지나치게 분산 운영됨에 따라 고객관점의 정보서비스가

오히려왜곡되고있다는점이지적되어전자무역지원과투자유치포털사이트운영부분이전략

경영본부산하로흡수되었다.��

이과정에서종래의지식경영팀은 e-KOTRA팀으로문패를바꾸어내걸고 4층에남아있었던

정보시스템운영팀과다시‘합방’하였다.�99년 10월이방에있다가연이은조직개편으로10층

과7층을전전하다가원래의자리로약2년도채못되어되돌아왔다.�그뒤6개월만인2002년 1

월부터는대팀제로의조직개편에따라정보시스템운영팀이 e-KOTRA팀으로다시흡수됨으로

써2002년부터는정보화조직이단일팀구조로재정립되었다.�

그동안정보관리부,�정보통신부,�정보기획처,�정보화사업팀등으로 98년도말까지명맥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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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체제로다시복귀하게되었다.�이와같은팀통합에따라정보시스템의통합작업도가속화

되었다.�즉,�2002년 2월부터Wink시스템과 Knock시스템이통합되어WINK�2002가 태어난것

이그일단이다.�이통합시스템에서는 Digital�KOTRA,�Silkroad21,�Cyber�KISC등 기존시스템에

대한일괄액세스기능과함께이들시스템상의정보자원들을통합검색할수있는환경을제공

하게되었는데이로써그동안경영평가단등에서지속적으로거론하여왔던정보시스템간통합

문제는해결의실마리를잡게되었다.�

특히이Wink2002의출범을계기로Knock�시스템운영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들도해결하게

되어구호로서가아니라실질적인의미의지식경영을실천하는계기를마련했다.�인터페이스의

단일화에따른사용자편의이외에도지식관리와결재과정이일체화됨으로써문서처리과정에

서지식으로분류할만한사항을자연스럽게축적할수있는기능이보강된것을비롯,�관심있는

지식카테고리에대한푸쉬서비스,�지식변경및삭제프로세스의간편화등여러가지부대기능

이새로도입되었기때문이다.�

그 외에도조직단위별로관리하였던지식활동을개인차원으로전환하기위해조직의 MBO

대신개인MBO로평가토록전환한점도보다유연하고자연스런지식관리체제를여는계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WINK�2002는 지식관리 프로세스가 일체화된 시험적인 형태의 EKP(Enterprise

Knowledge�Portal)로서새로운출발을했다고볼수있다.�특히2002년중고객관계관리(CRM)와

Workflow개념이추가로도입될경우 Digital�KOTRA에서이루어지는고객의요청정보가그룹

웨어를통해서자동적으로일체화되어처리되는기능을갖추게되어 Legacy시스템과의통합과

지식데이터의연계활용효과는더욱다져질것이며아울러실질적인의미의지식경영또한더

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앞으로의 정보화 추진 과제

Nolan의 정보시스템발전사구분에따르면현재까지우리공사의정보화는도입기→전파기

→통제기→통합기형태로발전되어왔는데현재로서는어떻게통합기를빨리마무리하고‘구

조화’단계와‘성숙’단계로이행하는가가관심의초점이라할것이다.�2002년초에확정한정보

화전략계획(ISP)은이같은관점에서하나의시사점을던져준다.�즉 2002년도에이어 2003년에

도‘통합’이라는키워드가정보시스템전략과제로제시되고있는반면,�2004년부터는시스템

의‘고도화’가이를대체하고있다.

그렇다면공사의성숙기정보시스템의모습은과연어떤것일까?�앞으로더연구하고보완하

여야겠지만 우리가 그리는 성숙기 정보시스템은 우리 고객들이 사용하는 Extranet을 한축으로

하고내부사용자들이사용하는 Intranet을또다른축으로해서이들시스템이상호간에유기적

으로연결,�밀착화되는모습이대략적인그림이아닌가한다.



이를위해서는Customer�Portal(Extranet)과Work�Portal(Intranet)의구축이선행되어야하겠는

데우리는현재Work�Portal�면에서는보다가까이와있다고판단된다.�즉Wink2002의출범으

로 인해 여기에 Workflow만 구현하면 Workportal의 구현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그러나Customer�Portal면에서는앞으로넘어야할산이많은것같다.�기능적으로투자유치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Cyber�KISC는 차지하더라도 무역분야의 Legacy�시스템인 Silkroad21,

KOBO,�Digital�KOTRA간의기능중복,�독자적인회원ID체제와고객관리형태등이‘통합’차원

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사이트간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고객관점에서

하나의 ID로일관성있게접근할수있도록하고통합고객관리정보시스템과도유기적으로연

계되는형태의‘화학적통합’이당장의과제로제기되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Data�Warehouse의 구축이무엇보다시급하다.�통합적데이터축적과마이닝

(Mining)을 통해내부사용자와외부사용자들에게효율적으로필요한데이터를서비스할수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우리가 추진하고자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CRM:Customer�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은 Customer�Portal과 Work�Portal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Data

Warehouse의구축이전제되지않고서는진정한의미의고객관계관리기능을기대하기는어려

울것으로생각된다.

앞으로공사의정보화가걸어가야할길은예산조달의가능성,�경영진의정보화의지,�IT의발

전추세등과맞물려멀고도험하게펼쳐질지도모른다.�그러나 IT야말로공사의신경망과대외

서비스망을통해공사의핵심경쟁력의원천이자수단을제공한다는점에서모든경영전략적차

원에서예산,�인력등의투입이지속적으로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업무와 밀착된 가운데 정보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능력확충과관심확산또한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정보화교육기회의확대,

정보화역량테스트제도의강화,�D/B�운영의부서별분담제시행등의제도적인노력이이같은

범주에속할것이다.

특히전직원들이각자맡은업무에대해프로세스를혁신하기위한아이디어를활발히제출

하고정보화로연결시키기위해프로그램개발워크숍에적극참가하는등정보화에적극동참

하는것이야말로무엇보다도중요한과제라할것이다.

한편정보화사업의방향성측면에서는공사의 e-Business�모델을온라인과오프라인의결합

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에두고기존의오프라인사업을온라인과접목하는형태의사업기회

를꾸준히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2001년도에Silkroad21�사이트를통하여바이어초

청구매상담회예약을접수받은사례라든지,�e-시개단이라는형태로전자카탈로그를사전게재

해시장개척단방문대상지역바이어들과 Cyber상에서예비접촉토록하여시개단파견성과를

높힌사업등이이를실증적으로보여준바있다.�e-KOTRA팀주도로2002년 5월월드컵활용화

상전시상담회개최를개최하게된것도이러한맥락의일환이다.�이 같은온-오프라인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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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정보화부서뿐아니라기존의오프라인부서도동참함으로써그시너지를높힐수있다

는측면에서앞으로온-오프라인연계사업분야에부서간협조체제를활성화하는것또한주요

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한편정보시스템을기획하고운영하는부서또한기술지향적인관점에서만접근하거나기술

에대해너무집착해서는안될것이다.�기술은필요하면얼마든지아웃소싱을통해해결할수

있으므로이보다더중요한것은공사의정보환경과조직문화수준에맞는기술을골라내서이

를적응화시키는능력과안목이아닌가한다.�이같은능력과안목은단순한아웃소싱과는별개

의문제로서결국우리의시스템환경과조직문화를잘아는기존전산인력들이주도해서할수

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관점에서기존전산인력들이공사의정보화를체계적으로추진하는능력과안

목을가질수있도록정보컨설팅,�감리실무등의고급분야에대한연수를확대함과아울러무역

과투자분야의일반실무를경험하는기회도확대하여야할것이다.�이런차원에서전산전문요

원의해외파견근무를포함한실무부서근무기회를확대하는것도바람직한방안으로판단되므

로중장기적인계획수립과실행노력이구체화되어야하겠다.��〖박기식〗



02＿인터넷시대의개막과Digital�KOTRA

KOTRA가인터넷을도입하게된계기는 95년 9월초경기도용인수지에있는한국전산원에

서개최된공공기관정보화세미나에서한국전산원이인터넷의개념,�전자우편의개념그리고

한국전산원의 인터넷 도입 현황 등을 접하면서부터이다.�이 세미나에서 한국전산원은 인터넷

보급을정부차원에서확대하기위해정부기관에는기관이통신비만부담하면인터넷을무료로

사용토록지원한다는방침에KOTRA�또한인터넷도입을서두르기시작했다.

그이후일사천리로광화문의한국통신본사에서삼성동무역센터 12층정보통신부사무실까

지전용선이구축되고인터넷이라는것이KOTRA�사무실에도들어오기시작했다.�이때가9월말

경이었다.�이당시만해도국내의인터넷서비스내지홈페이지는전산관련기관,�언론으로는조

선일보정도만구축되어있었고,�인터넷을활용한정보검색대상은주로미국을중심으로한해

외위주였다.�당시인터넷접속속도는매우낮았지만사무실에서미국백악관과뉴욕타임즈를

들락거리며정보를얻을수있다는것은대단한것이었다.

초기수개월간은공사내부의 LAN구축이되지않은관계로정보통신부사무실에서만서핑이

가능했다.�그이후공사의인터넷환경은매년서서히개선되기시작했다.

본사각사무실의인터넷보급및이용을계기로공사홈페이지필요성이제기되었다.�홈페이

지를갖추기위해서는UNIX기술을이해하고있는직원도필요하고항시인터넷에연결되어있

어야하며컬러풀한디자인과더불어공사의주요현안을서비스하는연속성도갖추어야만했

으나여건이되지않아,�우선한공사출입업체의도움을받아간단한초기형태의초안을만들었

다.�당시서비스메뉴는세계경제통상현안일일메모,�간행물발간등공사서비스안내로초기형

태의내용만을담았다.

KOTRA�Global�Network(과거 KOTRA�E-Mail)을통해세계일일정보내용을매일매일다운받

아김은주씨가매일아침편집하는수고를해주었다.�공사의홈페이지는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아이네트사에무료로올려서서비스하는웹호스팅형태였다.�제대로하자면매월서

비스료를지불해야하나후일공사가업계대상인터넷서비스를할때도움을주겠다고약속아

닌약속을하고무료로전세방을갖추었다.�이업체는지금은형체도없이사라졌으나당시만해

도허진호사장이경영하는견실한 ISP였다.

당시 공사의 여건을 보면 정보사업측면에서 공사는 91년이래 공사의 정보를 PC통신업체에

Gateway방식으로공급,�PC통신이용자에게종량제방식으로판매된정보판매대가를매월수

취하였고이수익이연간8천만원을웃도는정도였다.�

이러다가외부망을통한수익이한계가있고다양한고객의의견을수렴할수없는점을이유

로자체망확보를통한공사자체의 PC통신서비스를시작했다.�상표명은 KOTRA-NET였다.�자

체망은 94년 10월1일부로서비스를시작했고서비스및가입자유치를위해정보통신부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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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94년 12월 1일부를기해정보사업과가신설되었다.�정보사업과는당시해외에서막귀국한

강호신과장,�윤효춘,�이중선,�김군기그리고지금은회사를떠난정병철등으로구성되었다.

이후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등전통적인 3대외부망을통한서비스에만족하지않고공사

가직접세일즈활동을진행하여국내중소기업을회원으로맞는자체망영업활동을계속했다.

이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 허가증을 발급 받고“세계화는 KOTRA-NET과 함께”라는 캐치프래

이즈를내걸고열심히국내업체를유치했다.�노력이헛되이되지않아94년말당시자체망가입

자수가 354에불과하였으나 95년말에는 1천개를웃돌았다.�온라인정보판매수익역시 94년에

는외부망에국한되어연간 7,400만원정도이던것이 95년에는 2억원을훌쩍넘는상당한성과

가나왔다.�

자체망 서비스는 Hinet-P망(014XY)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든 한국통신의 공중 통신망인

01411에 전화를걸고화면에서무역정보를찾아공사서비스에접속할수있었다.�이때부터 24

시간 서비스체제에돌입하였고이용자들의문의전화도심심치않게걸려왔다.�뿐만 아니라매

월Billing(과금)을해야하는복잡한작업도해야했다.�과금작업은간단하지않았다.�

매월 22,000원의 정보이용료에는부가세 10%가 포함되어있는데이용자별로매월꼬박꼬박

잘납부하는기업이있는가하면어떤기업은몇개월납부를미루다가연체료가붙어이용자별

로매월요청하는고지서의금액과내용이달라야했다.�

뿐만아니라이용자들의납부편의를위해금융결제원이발행하는지로를통해납부되도록하

였기때문에매일매일이용자들이납부한지로용지사본을금융결제원에가서받아누가납부

했고누가납부하지않았는지를가려야했다.�그러나이러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시간이지나

면서개별이용자만으로는수익목표를달성하는것이물리적으로어려웠다.

이에따라당초부터개념은있었지만유치가활성화되지않았던집단이용자유치에주력했다.

즉공사의 LAN과상대방회사의 LAN을물려공사Host에서정보를바로상대방회사로서비스

하는대규모서비스방식의소위집단이용자개념이었다.�당시만해도종합상사의공사정보의

존도가상대적으로높았기때문에삼성물산과여타종합상사등을상대로전직원이언제나손쉽

게공사의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영업활동이계속되었다.

그결과95년도중반에삼성물산이공사정보를집단이용자개념에서사용하겠다고결정했다.

한꺼번에 공사정보를 이용하는 동시 이용자수(삼성물산 내에서 50명이 동시에 공사의 정보를

각자이용가능함)를 50으로함에따라삼성물산은매월 165만원의정보이용료를공사에납부

했다.�삼성물산이사용결정하고나니이때까지눈치만보고있던 LG전자가 가입했고중견기업

인 (주)진도가가입,�96년까지집단이용자는 5개사로늘었다.�그러면서공사의정보는전국방

방곡곡에서서비스되기시작했고상당히호평을받고있었다.

여기서다시인터넷관련사업을살펴보면 KOTRA-NET사업을통해고객을보유하고사업을

하는일에어느정도본궤도에오른다음인터넷보급이차츰전문가영역에서벗어나면서기업



도이용해야한다는취지에서인터넷사업도해보는것이어떤지검토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접속사업(ISP)이 시작되었다.�우선은 아이네트에서 회선을 공급하여

Reseller형태로 출발하고나중에는제이시현시스템의인터넷회선을사용하였다.�이를위해공

사에서처음으로유닉스서버를도입하고가입자들이전화로공사에전화를걸어인터넷에접속

하도록10대의모뎀과더불어서비스도갖추었으나이사업은공사의이분야전문성결여및해

당분야환경의지속적인발전으로98년도에중단되었다.�

한편기업들이인터넷을이용해수출에활용토록하는분야는사업이계속되었다.�우선인터

넷이무엇인지를기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나아가서는기업의상품홈페이지를공사가

대행해구축하고해외에홍보해주겠다는홈페이지구축사업을전개했다.�이에따라개별기업

의상품홈페이지를영문으로제작하여공사홈페이지내에서비스하고동시에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기반으로한관내수출기업의홈페이지제작사업도전개했다.

공사에서는강원도,�대구시,�경북경산시,�포항시등광역및기초지자체에수시로출장을실

시해홈페이지관련협의도진행하고인터넷관련교육도실시했다.�당시만해도공사내빔프로

젝터는총 2대만있었고대당 4천만원정도의고가장비였으므로출장휴대운송시마다보험회

사에보험을가입하고다녔다.�이장비는무게와부피또한대단하여지방에들고갈때면예외

없이직원들이고생을감수해야했다.�요즘의빔프로젝터소형화고성능화추세를볼때불과 6

∼7년 전일이지만 금석지감이 있다.�빔프로젝터의 지방운송관련 웃지 못할 일화가 하나있다.

대구출장을위해비행기를이용하던당시빔프로젝터의모양이탱크와유사한무기같아보였

던지화물로맡겼던짐주인을탑승이후호출하여비행기출발이지연되는소동이일어나기도

했었다.

초기의홈페이지명칭은 KOTRA�홈페이지였다.�그러던것이우리도홈페이지상표가있어야

한다는일부의주장에힘입어명칭을Digital�KOTRA로부여하자는결정에이르게되었다.�이때

가 96년 9월초기의누추한홈페이지를보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마침국내에몰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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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인터넷보급열풍영향도있었다.

정상적인메뉴구성체계를갖고아웃소싱으로구축업무를주었는데공개입찰결과요즘에도

아주 잘 나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낙찰되어 이 회사가 Digital�KOTRA를 개편하여 서비스했

다.�사실상제대로된서비스의시작이라고할만큼내용및체계에있어제대로된모양을갖췄

다.�그러다가인터넷환경이유독한국에서만열병을앓듯이급속도로발전하면서97년 9월 2차

개편을맡기에이르렀다.�

요즘같으면누구든당연히 Digital�KOTRA가고객과의접점을제공하는 Customer�Portal�Site

라고인정할것이나당시만해도 Digital�KOTRA는 하나의보조적수단으로서만작용하고사업

에의활용빈도도확실히낮았다.

인터넷은 20세기후반에도입되어 21세기초반인현재공사의전세계신경망을저렴하고신

속하게연결시켜주는필수불가결한도구로발전했다.�인터넷의도입으로공사의업무패턴이

나경영방식또한일대전환을맞았고,�전세계해외조직망이시공을초월한가상조직의장점을

최대한활용하고있다.�전세계어디에서나전자결재를처리할수도있고지구촌어느무역관에

서일어난행사를동영상을통해바로볼수도있게되었다.

특히 2002년신입사원은전세계에근무하는직원을대상으로자기소개를동영상으로시행하

는것을보면공사업무에대한인터넷의향후파급효과가지금까지보다훨씬더크게미칠것으

로전망된다.��〖윤효춘〗



03＿중소기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KOBO)�개발(97년)

KOBO�개발의계기가된것은 95년 정통부와한국전산원이공공응용서비스개발과제선정

에공모와국책방식을병행하면서부터이다.�95년도에정통부와한국전산원이중앙부처를대상

으로처음공공응용서비스개발과제를선정하였으나 96년도부터경쟁을확산시키고자지방자

치단체와비영리공공기관까지확대,�시행하게되었다.�당시정보통신부가중점추진하고있었

던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정책은오늘날우리나라를초고속통신선진국가대열에올려놓은

모태가되었다.�총 45조원의막대한자금을연차적으로투입해전국을초고속광통신넷트웍으

로연결한다는야심찬계획이었다.

이계획은미국의NII(National�Information�Infrastructure),�싱가포르의‘IT2000’말레이시아의

Multimedia�Super�Corridor�등각국들이유사한정책들을쏟아내놓고있는상황에서우리도결

코뒤질수없다는판단하에정보통신부가‘초고속정보통신망기획단’이라는별도의조직을설

치하고그기술적실무는한국전산원에맡겨시행하고있던것이었다.

이에따라우리공사도96년부터참가가가능해졌는데당시정통부의결정내용의핵심은공모

과제외에정책과제를새로지원대상에포함시킨다는점과공모과제의경우지방자치단체와공

공기관을새로참가시킬수있도록문호를확대개방한다는것이었다.�다만이같은정책내용들

을당시결재과정중에있었기때문에자세한사항은그다음해 1월초순이되어야확정,�발표

될것으로알려졌었다.

정보통신부가이와같은결정을하게된배경은당초 96년도분자금지원대상과제는 95년 9

월에중앙부처를대상으로이미공고까지해그해 11월중심사를완료했으나중앙부처들이그

취지를잘이해하지못하기때문인지과제제출호응도가그리높지않아공공단체나지방자치

단체에게까지문호를확대개방키로한것으로알려졌다.

공사는몇차례처부장회의를거쳐내부의견을수렴한결과‘중소기업수출상품멀티미디어

D/B제작’과‘한국투자환경인터넷서비스’두가지과제를응모하기로결정되었다.�우선중소

기업수출상품멀티미디어 D/B�제작의경우정보통신부가 95년 6월 수립한‘멀티미디어산업

육성계획’에따라해외에서비스할멀티미디어D/B로서우리공사가추진할만한프로젝트라

는데당시처부장들은대부분공감해오던터였다.

특히당시미국에서개발된 IBEX와WAND라는두건의시스템도입을둘러싸고지속적인협

의가진행되어왔기때문에당장관심이가는분야로부각되었다.�무역협회가이미도입해운영

하고있었던 IBEX(Int’l�Business�Exchange)는 다자간거래알선시스템으로서미국업체가개발

한솔루션을활용하는실수요업체에게가입비를많이징수해야하는점이문제점으로부각되었

을뿐아니라,�가입자들만을대상으로하는폐쇄적인넷트웍을전제로하고있었으므로초기에

가입자들이많지않은상황에서는거래알선의실효성이의문시되는점도있어서도입추진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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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어왔었다.

한편 WAND(World�Access�Network)는 이보다 개방적인 시스템이었을 뿐 아니라 자동 매치

메이킹기능에다동영상전자카타로그의구현등여러가지최신기능을탑재하고있어서공사

업무에적용해볼만했었다.�문제는솔루션의도입및재판매를위한자금의조달이었다.�

당시로서는 한국통신의 공공 D/B�개발자금(95년도 72개 프로젝트 170억원 지원)이나 한국

PC통신의정책D/B�개발자금(95년도3개프로젝트70억원가능성지원)�활용가능성타진을위

해한국통신측과실무진에서접촉이있었으나 96년도이후의운영방침이미확정상태였기때

문에별다른해결방법이없었다.�그나마한국통신측의해외사업본부를끌어들여95년 12월초

우리공사와업무협조약정을체결한것은나중에이들자금이지원될경우유리한지위를점하

기위한하나의포석이었다.

이같이 중소기업 수출상품멀티미디어 D/B�제작 프로젝트는그전부터미국이개발한유사

시스템을접해왔기때문에초고속응용서비스자금지원가능성이높아진만큼차제에우리스스

로중소기업을위한수출거래알선시스템형태로만들어보자는것에금방의견이일치되었다.

한편투자유치의경우단한개로응모해떨어질경우에대비한 2순위예비용으로서‘한국투

자환경인터넷서비스’라는과제가자연스럽게부상됐다.�무역과투자쪽에서각한개씩선택하

는것이자연스러웠던데다당시 96년도사업계획에영문투자환경인터넷서비스사업을이미

반영해두고있던신설부서투자진흥처와도쉽게의견이합치되었다.

96년 1월 10일,�초고속응용서비스과제응모일정이발표되었다.�과제응모기한은 2월 9일까

지이고접수된과제는각계인사로구성된‘공공응용서비스개발추진협의회’가심사평가해후

보과제를선정한후‘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이3월중최종확정한다는일정이었다.

이어 1월 18일광화문우체국에서열린설명회에서한국전산원이석환부장이공통사항이라

면서‘공사및연구소와대학은참가자격이없다’고언급해여태껏공들여쌓아올린우리의노

력에찬물을끼얹었으나,�질의응답시간을활용해공사도공사나름이므로일률적참가제한을

곤란하며전액국고를지원받고있는비영리사업의성격상우리공사의경우공공기관의범주

에포함되어야한다고이의를제기,�이부장과서삼영단장이우리공사의경우긍정적으로검토

하겠다고여러사람들앞에서공언,�어렵사리응모자격을확보했다.�한편,�설명회후향후추진

일정이보다구체적으로발표되었다.

2월 9일신청서접수마감,�3월초서삼영단장과산학연각계전문가가참가하는‘공공응용서

비스개발추진협의회’를통하여 2배수의과제를확정,�그후후보과제별제안설명회를통해개

별심사하여정보통신부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에최종리스트를확정보고한다는일정이었다.

또 3월말까지전산원에서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자선정공고,�4월말까지전산원과주관기관,

개발사업자가 3자계약의형태로계약체결을완료하여 96년 5월에서 12월까지과제개발을추

진한다는것이었다.



3자간계약방식이라는다소생소한계약방식이도입된것은개발기술에대한감리등기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인 한국전산원 측이 직접 개입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적격업체 선정과

멀티미디어기술활용을촉진하기위한배려로보였으며이를위해주관기관이개발업체를선정

할때도기술평가위원으로서전산원전문가1명이의무적으로참가하도록되어있었다.

한편2월 9일마감일을대비해제안서가작성되었다.�제안서제목은브레인스토밍과정을거

쳐‘중소기업수출상품멀티미디어 D/B�제작’이라는다소딱딱한시스템명칭이‘중소기업수

출거래알선시스템’으로바뀌었다.�이제안서에는중소기업수출상품멀티미디어 D/B의 경우

수록내용,�구축사이트,�서비스형태,�사용언어,�기대효과등과함께검토사항으로서는수출유망

품목선정기준,�수출산업에대한일반적정보게재여부,�참가업계로부터의분담금징구여부,�서

비스대상업체의명확화등을담고있었다.

특히 기대효과부분에서 수출증대효과 연간 US$�12억 5천만,�해외마케팅 절감효과는 US$

3,750만이라고계량적수치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5000개국내중소기업이연간 50건의인콰

이어리를개발할수있는데,�공사시장개발처거래알선업무분석결과성약률이10%이므로이를

곱하고건당평균수출금액을US$�5만으로산출한것이수출증대효과였다.

한편한국투자환경인터넷서비스의경우투자인콰이어리자동연결기능과투자환경안내정

보의전파를두축으로삼아기대효과측면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투자성약간접비절감,�공사

투자진흥업무의쌍방향적발전,�지방정부의정보화마인드향상등을거론하도록구체화하였다.

특히 95년 8월 이후공사가투자진흥업무를추가한데이어이미구축된해외 100개국투자

D/B와공동활용할경우쌍방향적인투자진흥업무추진이가능하다는점을강조토록했는데이

는다른기관보다공사가시스템구축자금을받아야하는타당성을설득력있게제시하기위한

것이었다.

한편무역협회또한우리와유사한‘수출입상품화상정보서비스’라는과제를제출한것으

로알려졌다.�응모마감일로부터 1주일뒤인 2월 16일,�각신문에초고속응용서비스과제응모

현황이일제히게재되었다.�최종선정예정과제는약32개에불과한데정부기관44개,�지방자치

단체 27개,�그리고기타공공기관이 50개등모두 121개의과제신청이쇄도하여과제수만기준

으로하더라도 약 4:1의 경쟁률이었다.�이들 제출과제들은‘공공응용서비스 개발추진 협의회’

에서심사하여1차통과과제를선정하도록되어있었다.

96년 4월 3일우리공사가제출한과제2개중중소기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이1차예비심사

를통과했다는반가운소식이왔다.�무역협회도 1차심사를통과한것으로알려졌다.�총 121개

응모과제중에서 22개와전년도계속과제중에서 8개등도합 30개 과제가 1차심사를통과했

는데공사가제출한중소기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은 22개공모과제중 5위로 1차심사를통과

한데반해무역협회의수출입화상정보서비스는 10위권 이하로통과된것으로전해졌다.�1개

기관당 1개 과제만을 심사하다보니 투자환경인터넷서비스는검토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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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파악되었다.

이때예비심사를통과한과제수는우리의KOBO를비롯해서95년도의경우32개과제가최

종채택되었던점을감안할때예비심사를통과한 30개과제거의가선정될가능성이높아졌으

나문제는무역협회와의유사성이었다.�전산원 측은예비심사시에도이문제가부각되어 2개

과제를동시에채택할지아니면이중에서한개만을추후에선택할지는결정되지않았다는것

이었다.

이에따라4월8∼10일중한국전산원및외부심사위원등이배석한가운데1차통과기관을

상대로한개별인터뷰에서민간사단법인보다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으로 발족시킨기관

에우선권을주어야한다고주장하는등우여곡절을거쳐우리과제가최종적으로선정되었다.

4월 26일자신문에공공응용서비스개발과제선정사실이일제히보도되었다.�30개 예비선

정과제중에서4개가탈락하고총26개과제가최종선정되었고한국전산원이잠정조정한지원

금액은114억원이라는보도내용이었다.�우리가제안한중소기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의경우당

초제안가격6억 300만원보다1억 5천만원이삭감된4억 5천만원으로잠정조정되었다.�이번에

새로추가된수혜대상으로서는대전,�부산,�강원,�제주도청등 4개광역지자체와우리공사,�청

소년개발원,�한국교육개발원등3개공공기관이포함되었다.�중소기업지원분야로서는유일하게

공사제안과제가반영되어있었으며공사중에서는우리가유일하게포함된점도이채로왔다.

KOBO의 탄생과 발전

어렵게 관문을 통과한 이후 시스템의 개발은 순조롭게 추진되었지만 과제 선정작업 자체의

지연으로인하여개발일정또한순연되었다.�13개사가대거몰린개발업체심사에서솔빛미디

어가3억5,600만원에최종선정된것은96년 6월13일이었다.

KOBO�개발이완료된것은이듬해인 97년 6월 20일경이었다.�그사이에‘중소기업수출거래

알선시스템’이라고만불리던이름이개발이완료될시점에는KOBO라는이름으로바뀌었다.

이처럼이름이바뀐것은과거우리공사가사용해왔던 BOR,�즉 Business�Opportunity�Report

에서 착안,�‘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라는 의미로 부르기 쉽게 KOBO(Korean�Business

Opportunity)라고명명된것이었다.

아무튼공사홈페이지의서브디렉토리형태(http：//www.kotra.co.kr/KOBO/)로서비스되기

시작한이 KOBO는우리나라수출거래알선사이트의효시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당시중소

기업청에서정보엑스포용도로임시사이트를만들어운영하고있기는하였으나중소기업체의

전자카타로그를탑재한홈페이지형태에지나지않았으며KOBO와같은거래알선기능과상담

지원기능을가지고있지않았다.�

출범당시의KOBO는모두 8개의메뉴로구성되어있었으며바이어들을위한한국상품검색

(Search�Korean�Products)�및 인콰이어리송부(Send�inquiry)�메뉴를비롯,�인콰이어리교환공간



인 Electronic�Marketplace,�새로운 상품 안내 코너(New�Product�Announcements),�게시판

(Bulletin�board),�도움방(Help�Desk),�연관사이트링크(Useful�Links)�등이그것들이다.

KOBO는출범당시부터 E-Mail�푸시형태의등록바이어자동전파기능이라는당시로서는획

기적인기능을갖추고있었다.�즉해외바이어가 HS�6단위로수입희망품목들을시스템상에서

입력하면그와동일한 HS코드의국내등록업체에게자동으로인콰이어리내용을전자우편혹

은팩스로전파해주는방식이었다.�특히해외바이어의편의를위해공사를통하여국내업체와

연결하거나상담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기능도포함됨으로써 KOBO는 출발부터해외바

이어를 통한 국제적 사용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국내업체들의 상담자료는 정지화상의

전자카타로그뿐아니라동화상과소리및애니메이션,�가상현실로표현할수있는첨단기능도

갖추고있었던점도당시로서는획기적인일이었다.

이같이해서 97년하반기부터본격사용되기시작한KOBO가또한번의도약전기를맞게되

었다.�유엔기관이 운영하고 있었던전세계 전자무역 시스템과 KOBO간의 연계가 이루진 것이

그것이었다.�당시 멜버른에서 활동 중이던 UNTPDC(United�Nation�Trade�Point�Development

Center)라는 유엔기구가유엔차원에서전자무역을촉진하기위하여 ETO,�즉 Electronic�Trading

Opportunity라는시스템을운영중이었으며이시스템에는하루에도수백건씩의인콰이어리가

유통되고있었다.�이시스템은각국의 Trade�Point라는조직이이를전파,�확산시키는매개역할

을수행하고있었고컴퓨터가없는후진국지역의경우이 Trade�Point가인콰이어리를접수,�처

리해서배포하고있었다.�당시우리나라의경우무역협회가유일한 Trade�Point로지정되어있

었는데다각도의노력을기울여우리공사도한국의또다른Trade�Point로지정받을수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97년 10월말부터 11월초에 멜버른에서 열렸던 Interactive�Multimedia

Festival에서KOBO가국제적으로데뷔하게되었다.�빅토리아주정부가 IT산업중심지부각을위

해국제적이벤트로개최한이행사는본사의지원하에정보통신부의사무관을비롯,�멀티미디

어컨텐츠협회,�정보통신진흥협회등각종협회관계자와기술전문가등국내참관단45명이라

는대규모참가를실현시킨이벤트이기도했다.

무역관홍보부스에서는KOBO�초기화면을패널로제작하여소개하는한편,�부스내컴퓨터를

통하여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또 우리 측 연사의 한 명으로 참가한 박행웅 처장은

UNTPDC가주관한이행사부대세미나에서각국대표약 200명을모아놓고 KOBO에대한프

레젠테이션을성공리에마무리했다.�당시로서는무역진흥기구차원에서거래알선시스템을운

영하던곳이별로없었는데호주주재각국외교사절등을상대로우리의 KOBO를 본격적으로

홍보하는장소로활용한셈이었다.�

우리나라최초의전자무역거래알선사이트로서고고의성을울리며태어난KOBO는이같이

본격서비스 6개월도채되지않아 UNTPDC의 전세계인콰이어리를서비스할수있게됨으로

써순항기를맞았다.�98년 8월약 280개해외바이어를상대로이용실태를점검해본결과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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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사가 1천 5백 50만달러의계약을체결한것으로조사됨으로써 KOBO가우리중소기업의

새로운수출창구로서자리를잡아가고있음이확인되기도했다.�시행 1년만에 당초 5,000개에

불과하던등록국내업체수가 2만 2천개사로 4배이상증가하는등우리업계의 KOBO�활용도

는초기적으로급격히증가되었다.�그러나그뒤 1년에한번꼴로담당부서가변경되고우리가

그동안사용해온BOR과의이중사용이장기화되는등내부적인대응상의문제로인하여그발

전과성장의가도는결코순탄하지않았다.

UNTPDC의협력에도불구하고ETO의KOBO�전재또한1년도채되지않아흐지부지되고말

았다.�무역협회는 ETO�서비스를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해온결과나중에 EC21이라는전문자

회사를탄생시키는데까지연결되었으나우리는담당부서의변경등으로인하여기왕에애써연

결시켰던ETO마저명맥을잇지못하였다.�98년 10월 1일부공사조직개편에따라정보기획처에

서마케팅지원처로직원 6명이옮겨간이후다시 99년 9월중순전자상거래지원전담반이탄생

하면서KOBO�담당인력은또한번자리를옮겨야했다.�이때전자상거래전담반은Silkroad21이

라는국가적포털사이트구축에박차를가하고있을때라 KOBO보다는상대적으로 Silkroad21

에 주력할수밖에없었으므로 KOBO에대한관심과열기는자연히식어버린뒤였다.�2000년 7

월 1일 KOBO는별도의주소(www.kobo.org)를가진독립사이트로서다시태어나게되었는데

종래 사용해왔던 HS�코드대신 Silkroad21의 상품분류체계를 새로 도입하는 등 기능 또한 많이

바뀌었다.�이는Silkroad21과의통합을염두에둔조치였다.�2000년 10월 1일부로종래전자상거

래지원전담반이전자무역팀으로정식조직화하였지만 1년도지나지못한 2001년 7월 1일전자

무역팀은 지식경영팀에 흡수통합되어 e-KOTRA팀으로 재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기술적 지원

과전자카타로그등컨텐츠운영은각각e-KOTRA팀과시장전략팀으로이원화되었다.

한때 6명에이르던KOBO�운영인력도지금은 1명에불과한실정이다.�Silkroad21에만여력을

집중하다보니서자취급을받으면서서러움을받아온 KOBO지만 최근재도약을향해다시활

발한몸짓을계속하고있는것은그나마다행한일이다.

2001년 2차시스템개편을통하여검색엔진도 Search�97이라는보다강력한것으로바꾸었고

상세정보검색등주요기능들도업그레이드한것이그것이다.�이과정에서그동안다른사이트

로빠져나갔던우리의고객들도 KOBO로 발걸음을다시돌리고있어상황은다시고무적으로

반전되고있다.

온라인만의접근으로여러사이트에서신빙성도없는정보를긁어와서비스하는것보다는전

세계에흩어진우리의오프라인조직이현지에서건져올린살아있는인콰이어리가보다거래가

능성이높을뿐아니라바이어에대한신뢰성도더높은데서오는당연한결과라하겠다.�최근 1

년사이에KOBO의페이지뷰가3배로증가하고있으나우리모두KOBO를어떻게재도약시킬

수있을지중지를모아야할것으로보인다.



04＿Silkroad21,�전자무역시대의사이버인프라

Silkroad21은‘실크로드2000’행사가2000년 3월서울무역전시장에서한달간성황리에끝나

자마자새로운도전에직면하게되었다.

출범당시실크로드의메타검색에참여했던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정보통신

등무역유관기관들이실크로드데뷔직후전자거래알선사이트를분사화,�수익관점에서운영되

는민간기업으로전환되어 EC21(무역협회에서분사),�ECPlaza(KT-Net에서분사)가새로출범하

면서2000년 6월ECplaza에이어그해8월에는EC21마저실크로드와의제휴대상에서일방적으

로탈퇴해버리는상황이발생했다.�

이들업체들의경우통합검색에참가를계속할경우실크로드에유리하고,�자사사이트운영

에는시간이흐를수록불리할수밖에없다는민간기업적인판단에서탈퇴했다.

이에대해공사내부에서는이미민간기업으로법적지위가바뀐 2개기관을다시끌어들이기

어렵다는현실론을수용,�결국 시스템 2000년 9월경 2차 개편을 추진하게되었다.�2차 시스템

개편계획은공사의해외네트워크를활용,�해외거래알선사이트들과연계및제휴를촉진하는

한편,�바이어나국내업체가올린오퍼정보들이해외혹은국내연계사이트에자동으로포스팅

되는적극적이고공격적인마케팅기능을탑재토록하는등나름대로컨셉면에서진일보한내

용을담고있었다.

2000년 10월 1일부팀제로의전면적조직개편에따라새로출범된전자무역팀에서곧바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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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드 2차 시스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총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검색기능강

화,�사용자에의한재검색기능도입,�동영상오퍼및채팅기능도입,�부가컨텐츠의재구성등의

작업을‘인포웹’에발주하여추진토록했다.

이로써실크로드 1차시스템에약 8억원이라는예산이투입된이후약 1년만에시스템개편

을위한투입금액은총12억4천만원으로늘어나게되었는데이예산은산업자원부의별도국고

예산으로서공사에지원되었다.�특히2000년 11월 30일‘무역의날’행사치사에서김대중대통

령이‘실크로드’를 전자무역 인프라로서 직접 언급하는 등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자

2001년도실크로드예산이총13억 8천만원으로반영되는등산업자원부의정책적인관심과지

원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한편 2000년연말을전후해서전자무역팀은지리적으로가까운아시아 3국간의전자무역채

널 구축을 위해 JETRO(일본무역진흥회)�및 CCPIT�(중국 대외무역 촉진위원회)와‘CJK(China,

Japan,�Korea)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상호거래알선사이트연계추진에박차를가해 2001년도

중점사업으로반영했다.

아무튼 Ec21과 EcPlaza가 탈퇴한가운데서도우리공사는기존의전자거래알선전담반을전

자무역팀으로정식조직화하는한편,�2000년 연말까지는중소기업진흥공단,�농수산물유통공

사,�경기도등6개국내거래알선사이트와통합검색을마무리하여2000년 3월출범당시의검색

대상기관수 5개를오히려능가하는등우리나라를대표하는무역거래알선포털사이트로자리

를굳히기위한작업이순조롭게추진되었다.�

특히 2차개편시에반영하기위하여미국과유럽의기존거래알선사이트 20여개와연계방

안을꾸준히협의하기시작했는데이는실크로드를활용하여국내중소기업들에게해외오퍼를

적극제공함으로써글로벌사이트로서의면모를부각하고 Ec21이나 EcPlaza에 못지않은해외

활용기반을확장한다는전략의일환이었다.

실크로드의외연을확산시키기위한노력은국제회의참가에서도이어졌다.�우리의실크로드

를국제회의석상에서최초로거론한것은 2000년 2월 21일 ESCAP이주최한무역정보전문가

회의석상에서였다.�이회의에서 KOTRA는실크로드 21과 Cyber�KISC를 동시에프레젠테이션

했는데특히실크로드21의경우기본프레임워크와통합검색,�해외연계및홍보등을발표하여

스위스의 ITC(국제무역위원회)�및말레이시아등참가회원국대표들의많은관심을끌었다.

당시실크로드는2000년 3월공식출범을위해시험운영되고있었던상황이었지만ESCAP이

라는역내경제협의체에서 20여명의정보시스템전문가들에게‘통합검색’기능을선보임으로

써국제적인관심을확산시키는데일조했다.�당시까지만해도실크로드와같이통합검색을가

능케한사이트는전례가없었을뿐아니라폐쇄적인정보유통체계에집착하고있었던외국사

이트들에게는실크로드가갖고있는개방적인오퍼유통체계와부가정보서비스등의특성들이

충분한관심거리를제공했기때문이다.



또한 2000년 2월방콕 ESCAP회의참가는 2001년 11월서울에서개최된ESCAP/KOTRA�공동

워크숍개최를유도하는계기가되기도했다.

그외에도우리정부차원에서도ASEAN�3국경제장관회의(2000년 5월양곤),�APEC�회의(2000

년 11월브르네이)�등의회의에서실크로드21과의연계나공동활용을국제회의의제로서반영

하여거론했다.

실크로드가이같이국내외에서발전의에너지를재충전하면서시스템 2차 개편을마무리하

고있던 2001년 2월 즈음,�실크로드는거래알선사이트로서의생명이라할오퍼탑재나전자카

탈로그는모두삭제하고통합검색을위한순수Gateway(관문)�기능만을가지도록그기능을다

시변경시켜야하는새로운시련에또한차례부딪히게되었다.�산업자원부주도로강행된이방

침은 EcPlaza나 Ec21등이미탈퇴한민간사이트를다시통합검색대열에끌어들인다는명분이

크게한몫했다.

2001년 2월 16일산업자원부주도하에개최된민간사이트합동회의에서실크로드21의순수

중개사이트전환방침이확인된이후3월2일,�3월 8일후속회의를거쳐3월 23일제 4차실크로

드 운영위원회에서‘실크로드 운영위원회 협약’이라는 일종의 비망록을 작성해 산자부,�공사

전자무역팀,�Ec21,�EcPlaza그리고 Tpage글로벌등 5명의대표가서명하여이들민간사이트의

통합검색참여와실크로드의중개사이트전환이공식적으로합의되었다.

이와같이실크로드21�사이트의2차개편작업이미처마무리되기도전에방향이바뀌어게이

트웨이전환기능을추가해야함에따라통합자동포스팅기능,�검색엔진변경,�대용량데이터

검색을위한DB재설계작업등을위해추가예산 3억 7천만원을별도로투입하지않을수없게

되어 4억 4천만원에달하는 2차개편사업비를그대로낭비하게되었다.�2001년도의실크로드

총예산규모가 13억 8천만원이었던점을감안하면거의 60%에해당하는예산이시스템분야에

만지출된셈이다.

이와함께몇개월을허송세월로보낸시간낭비라는희생도만만치않아거의1년을시스템개

발에만허비하게되었다.

2001년 7월 1일부조직개편에따라전자무역팀은 Cyber�KISC운영팀과함께그기능이신설

조직인 e-KOTRA팀으로 흡수되었다.�실크로드는 Gateway로서의 중개기능을 갖추고 7월 중순

재출범하였으나오퍼나전자카탈로그가빠진실크로드는재도약을이룩하기에는너무나허약

한체질이었다.�실크로드상에서통합검색을통해필요한인덱스를클릭했을때 EcPlaza�등일부

사이트의경우상세오퍼정보로바로이동되지않고이들사이트의 ID와 PW를다시입력해야

하는 이중 인증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또 오퍼를 포스팅 할 때도 KOBO,

ECPLaza,�EC21,�Tpage등사이트를선택해서실크로드상에서올리도록되어있어서실크로드가

단순히이들사이트로들어가는‘길’을제공하는역할밖에없었다는점은사용자입장을전혀

고려하지않은조치였으나이렇게된것은민간사이트들의이해관계가우선반영된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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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와같은기형적구조를그대로가져갈수는없었다.�해외무역관을통해조사한결과

실크로드가 중개사이트로 전환된 이후 이중 인증으로 인해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곳에서들어와7월25일‘실크로드운영위원회’에서이문제가정식으로제기되었다.�많은

돈을들여운영하는사이트가특정민간사이트선택을위한‘길’만제공하는것은본말이전도

된것으로이와같은기형적인구조로운영할바에는차라리실크로드자체를폐지하는것이더

낫다는것을주장,�얼마이후이중인증문제는해소되었으며,�오퍼포스팅시특정사이트를선택

치않고4개사이트로동시에전송되는시스템도공사뜻대로바꿀수있었다.

중개기능구현상의일부문제점을해결하고난이후 e-KOTRA팀에서는실크로드를활성화하

기위하여‘경영과마케팅’활동에제한된인력과자금을집중활용하기로했다.

온/오프라인결합형사업추진,�해외유관기관과의제휴확대,�전자무역시책에의적극참가,�국

제기관을통한홍보,�협력강화등이그것이다.

우선온/오프라인결합형사업추진은 2001년 10월 11일개최된종합수출상담회등5회의상

담회개최사업과관련하여실크로드상에서바이어와국내업체들간의사전Match-making�프로

세스를도입한것을들수있다.�또한부품소재팀과벤처기업팀이파견한시장개척단사업에대

해서도실크로드상에서파견업체의카타로그등상담자료를탑재하여해당무역관의사전상

담주선과정에서활용하도록했는데‘e-시장개척단’이라는이름의이사업은기존의통상적인

시장개척단파견에비해계약액이높았다는점에서그효용성이실증되기도했다.

다음해외유관기관과의제휴확대는해외오퍼정보의통합검색을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이

를 위해 CCPIT산하의 Chinaproducts.com과 통합검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

JETRO(일본무역진흥회),�CETRA(대만무역발전협회)와도오퍼정보공유방안을확정하여시행

하게되었다.�그밖에도 Alibaba�등전세계적인사이트 7개와터키,�인도,�스위스등각국의거래

알선사이트 9개 등도합 16개의해외사이트와도Web�Search방식으로실크로드사이트상에

서검색할수있도록함과아울러 35개국가의 109개유명거래알선사이트의배너를실크로드

상에“Friendly�Link”라하여국별로정리,�게재하였다.�한편국내기관으로서는실크로드의중개

사이트 전환에 따라 통합검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다시 합류시킨

것을비롯,�충북,�및전북도청이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거래알선사이트와도통합검색을가능

하도록시스템을확충한바있다.

전자무역시책참가는산자부무역정책과와적극협조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그결과 2001

년 6월에 확정된전자무역종합시책에공사관련 3개 과제,�즉 e-시장개척단사업,�실크로드 21

활성화,�전자무역 리스크 경감장치 마련 등의 시책차원에서 반영되었으며,�무역협회가 주도한

수출마케팅컨설팅네트웍구축,�전자무역확산분위기조성등에도공사가참여할수있는길을

트기도했다.

그 외에도여러가지행사를산업자원부와공동추진함으로써우리공사의전자무역시책참



여기능을종전보다활성화시켰으며특히산업자원부주최로연 1회개최되는‘전자무역전문위

원회’를우리공사에서개최한것은공사가전자무역의중심에서있음을상징적으로보여주었

다.

마지막으로국제기관을통한홍보나협력확대또한신설 e-KOTRA�팀이 2001년하반기중중

점적으로추진한사안이었다.�APEC�무역진흥그룹실무회의(2001.7,�북경),�ATPF(아시아무역진

흥기관장회의/2001.10,�쿠알라룸푸르),�ESCAP�워크숍(2001.11/서울)�등 3차례의국제회의에참

가하여실크로드의기능과역할을중점소개하여참가대표들에게홍보한것이그일환이다.

실크로드는‘Silkroad�2000’행사가있었던2000년 3월중 134만페이지뷰라는사상최대의방

문을기록한이후 2001년 4월까지만해도월평균 100만회정도의페이지뷰가지속되어왔으나

중개사이트가시험오픈된 2001년 5월의경우절반수준인 54만페이지뷰로뚝떨어졌다.�중개

사이트전환이마무리된 6∼8월중에는그보다더떨어져 8월의경우사상최저치인 38만건정

도에불과했다.�그러나앞서언급된이중인증제도의철폐와제휴사이트에대한자동포스팅이

8월중에반영되어 2001년 10월에는 60만페이지뷰수준을회복하였으며 2002년들어와서는평

균50만페이지뷰수준이유지되고있다.

이같이페이지뷰반감은과거실크로드가오퍼/전자카탈로그를모두내리고중개사이트로전

환됨에따라불가피하게초래된현상이다.�공사가운영하고있는 KOBO가이를명백히설명해

준다.�특별히 KOBO에 대한 홍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2001년 5월에 월 28만회에 불과하던

KOBO의페이지뷰는그해 12월말에는 78만회로서실크로드를앞지르면서시간이지날수록그

갭이확대되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실크로드의재도약을획기적으로제고하는방안은실크로드와KOBO�간

의재통합이불가피해보이나정책실패에대한책임소재문제와예산낭비등을고려할때향후

적절한시기에이문제를공론화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더현실적인접근방법으로판단된

다.

어느 경우든실크로드는글로벌국제무역인프라보다는우리나라의수출인프라로서기능을

다시다지고있으므로이연장선상에서On/Off�Line�결합이라는공사 e-Business�모델구축차원

에서접근해야할것으로판단되며,�한국과관련된컨텐츠또한집중적으로보강해야될것으로

보인다.

이런점에서 2002년 5월 7∼9일시행될‘월드컵기념사이버상담회’를계기로실시간멀티

미디어상담기능이실크로드의주요기능으로정착되어야할것이다.�이를위해서는본사,�지방

무역관및해외무역관에방문업체를위한사이버상담실을구축하여웹카메라를활용한실시

간상담기능을조기에확산시키는노력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해외무역관이라는 Off-line�네트워크를 가진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이버상담센타역할이외에도기존의민간거래알선사이트들과는차별화된‘정제된인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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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를제공,�해외신용조사및조사대행등기존의공사사업과접목시키는‘고부가가치위주

거래알선업무의혁신’등도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Forrester�Research에따르면실크로드와같은전자무역매체즉,�e-Marketplace를통해서이루

어지는전세계수출액규모는 2000년도의경우 8억달러에불과했으나 2004년이면그 500배인

4,076억달러로확산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우리나라는2002년도에약6억달러정도로서전

세계 e-Marketplace�활용 수출액의 약 1.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예상되고 있다.�이 점유비를

2%�이상으로조기에높이기위해서는실크로드와같은기본인프라에대한정책적관심과배려

가더욱높아져야할것이다.

이런점에서 Forrester�Research사가 2001년 1월발표한각국의 e-Market수출지수(eMEI)를보

면우리나라는“마이너스 1”로서‘소극적수용국’에서아직벗어나지못하고있다.�이지수는

세계 eMarketplace�수출비중에서‘실제세계수출비중’을차감한수치로정의되고있는데우리

나라의경우마이너스라는얘기는전세계 eMarketplace�수출비중보다아직전세계수출점유비

중이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

캐나다5,�미국2,�영국1�등선진국등이앞서고있는가운데우리는그나마일본－1.2,�중국－

4.3에비해서는약간앞서가고는있으나아직갈길이먼상황이다.�이러한관점에서도실크로드

는어떤식으로든지재활성화를위한근본적조치가필요하다고하겠다.��〖박기식〗



05＿21세기실크로드“실크로드21”은이렇게태어났다

99년 2월 29�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수출상담회’가유관기관의협조를받아공사주관하에

개최하는 방침이 산업자원부에서 확정되었다.�대형 상담장에 PC를 설치하고 국내 중소기업들

로 하여금 이곳에서 온라인상으로 상담하게 한다면 굳이 바이어들이 한국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것이었다.

5월 중순실크로드21�프로젝트의기획이시작되었고곧이어산자부로부터 5월 31일까지실

크로드21�프로젝트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제출해줄것을공식적으로요청받게되었다.

이프로젝트가인터넷무역리더로서의입지를차지할수있는드문기회였고단기간내정상

궤도진입을위해공사단독추진보다정부차원의강력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실크로드21

을인터넷상의자유무역지대(Free�eTrade�Zone)를지향하는‘국가기간인프라’로명명해추진하

게되었다.

양재동 신사옥 입주 며칠 후부터 실크로드21의 기획이 시작되었다.�실크로드21�URL은

silkroad.com이이미누군가에의해등록되어있었기때문에대안으로 silkroad21.com으로등록

했으나나중에는오히려‘21세기실크로드’라는광고카피가디지털실크로드와연계되면서더

큰효과를거두기도했다.

이어 6월들어세부계획이그려졌고,�7월 2일에는디지털코트라내에실크로드21�준비를위

한 pre-website(www.kotra.or.kr/silkroad)가 만들어졌다.�이 pre-website는 직원들의마인드확산

과적극적이고도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고육책의일환이었다.

이어 7월 7일에는사내마인드확산을위한불씨를제공하고자무역진흥본부장(김두환상임

이사)이참가한가운데실크로드21�프로젝트에대한사내전략토론회가지하1층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실크로드21�프로젝트는그당위성과타당성에도불구하고이에참여하는주체들은

과거Koreaexport의사례에서와같이이프로젝트를계기로행여자신들이피해를볼가능성을

우려,�각자의이해관계에얽매여서로다른입장을취하고있었다.

산자부역시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기관의경우참여하지않아도좋다는강경한입장을견

지하고 있었으나,�공사의 독주나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이후 실크로드21이라는 웹인프라의

독선적운영을미리부터예민하게견제하는입장이었다.

민감한사안이라예상되었지만,�실크로드21에의전자카탈로그탑재와오퍼유통을허용할것

인가하는문제가거론되기시작했다.�실크로드21에임시저장소(temporary�container)를만들어

정보를저장해놓고이를참가기관들이가져갈수있게하자는방안을제안함으로써산자부와

참가기관(단체)으로부터동의를받아냈다.

문제는외부의견제뿐만아니라내부에도있었다.�실크로드21�프로젝트가공사의여러가지

문제를한꺼번에해결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사내부에서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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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대해심각성을크게느끼지못하고있었다.�그나마적극적인부류에속하는사람들마

저‘총론찬성,�각론반대’의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

7월들어인력지원이늘어나면서실크로드21은탄력을받게되었다.

곧이어전자상거래동호회가결성되었다.�그리고 8월 1일전자상거래동호회결성을제안한

지보름만에정규회원이62명을넘어섰다.

9월 1일총무처의배려로실크로드21�현장사무실이 2층소회의실과휴게공간에마련되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서로다른본부산하의유사조직인사이버 KISC와 실크로드21�프로젝트

를추진하고있는실무진들이같은공간에서각자의고유특성과업무를수행하게됨으로써소

속본부에관계없이제반자원을공유하는버츄얼조직(virtual�team)�형태가구성되었다는것이

다.

9월 10일공식적으로전자상거래전담반이구성되고 KOBO도전담반에합류하게되었다.�그

리고 9월 15일 오후 4시 2층 대회의실에서는‘실크로드21�프로젝트개발착수보고회’가열렸

다.�정해수부사장,�김두한무역진흥본부장,�기획조정실홍기화실장,�정보화사업팀김재효처장

그리고전자상거래전담반의김경호반장은물론주사업자인한국무역정보통신의최정근상무

이사를포함한개발팀약50여명이함께자리를같이했다.

보고회에이은다과회에서김두한무역진흥본부장은전자상거래전담반의기획예산을자청

해 맡아 주었으며,�홍기화 처장은“전자상거래 전담반의 실크로드21�프로젝트팀을 xxx추진팀

따위보다는드림팀이낫지않느냐?”며‘실크로드21�드림팀’으로명명해주었다.�그러나실크로

드21�프로젝트는3개월만에끝내야하는험난한대장정이었다.�이를위해서한국전산원의자문

을받아사상유례가없었던 3개월이라는최단기간내에국가기간웹인프라의고속개발이라는

위험마저 감수해야만 했다.�전담반이 발족한지 20여일이 지난 10월6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양평소재대명콘도에서 전자상거래 전담반을 포함한본사직원 14명 개발요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크로드21의 세부적인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긍정적인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워

크샵을가졌다.�모두들실크로드21이가져다줄변화에대해새삼스러운놀라움을금치못하고

있었다.

그리고머지않아실크로드21�개발팀이직접개발한신선한이미지의“실크로드21�카운트다

운 웹사이트”가 오픈되면서 그동안 사내 분위기 확산과 마인드 변화에 기여를 해주었던 pre-

website를 대체하게 되었다.�대망의 2000년 3월 실크로드21의 대장정을 준비하는전진기지로

서활약해주기를기대했다.�특히카운트다운사이트에는이용자들이자기정보(static�&�dynamic

information)를손쉽게스스로실크로드21에업로딩할수있는편리한툴(tool)을탑재,�운영함으

로써미리부터‘실크로드2000’사이버무역상담회참가신청접수에들어갔다.�

이와는별도로산자부에서는 11월 18일 오전실크로드21�프로젝트에공동으로참가하고있

는 4대사이트의경영진들이모여정책협의회를가지고있었다.�실크로드21을국가기간사이트



로육성하기위해서는국내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이힘을합해야하며,�이를위해참가사이트

운영주체인관련기관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는내용이었다.

12월1일 오후 COEX에서 정덕구 산자부 장관 등 정부 및 재계 주요 인사와 수출유공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제36회 무역의 날’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21세기는

눈에보이지않는지식과정보,�문화창조력이경제와국운을결정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

조하면서‘전자상거래를포함한사이버무역에대한철저대비’,�‘21세기세계시장에대한적극

적인대응’,�‘고부가가치지식집약형상품수출에진력’등3가지무역발전방향을제시했다.

특히“앞으로5년안에세계무역의30%는사이버무역으로변화할것”이라면서“정부는사이

버무역을위한법제도정비,�인프라구축,�전문인력육성,�사이버실크로드2000�개최등다각적

인시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

메인사이트가개발되어2000년 1월 1일부터부분적인내부에서의가동에들어가고시연회도

가졌다.�실크로드가모든것을대체할수는없고다만많은다른것들이여기에접목된다면새로

운변화를불러일으킬것으로보였다.

실크로드21의 통합검색엔진이 시험가동되면서 그동안 염려했던 문제들이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이목격되고있었다.�바로KOBO가안고있었던문제였다.�아무리잘만들어놓고가꾸어놓

은정원이라도가장완벽하게망치는방법은바로‘방치’라고하듯실크로드21�프로젝트가착

수되기 전까지 거래알선부와 KOBO팀원들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해져가고 있던

KOBO의문제점들이통합검색엔진으로인해백일하에드러나게된것이었다.

참가 4대사이트의컨텐츠와성능이쉽게비교되기시작한다면 KOBO의상대적입지추락이

가속화될것은불보듯뻔했다.�참가사이트들과의신의를지키면서국가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실크로드21은 KOBO를 위해,�KOBO는 실크로드21을 위한 전략’들

이진지하게검토될수밖에없었다.�게다가전담반요원들은전자무역인공동체의자생적인질

서(spontaneous�order)의출현과자생력배양을위해머리를맞대고고민해야만했다.

산자부에서는 내외경제신문(2000.2.17)을 통해 실크로드21을‘무역의 야후’로 육성하겠다.

더나아가실크로드21을한·중·일동북아 3개국의사이버무역의중심으로육성하고,�장기적

으로는“동북아3국의인터넷무역협의체”구성도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

2000년 2월 6일에는차관주재로행사준비를위한유관기관회의가개최되는등유관기관들

의실무회의와협의가진행되고있었고,�공사내부에서도 3월 3일에이르러무역진흥본부장주

재로무역진흥본부산하관련부처장이참가한가운데내부전략회의를개최하는등실크로드21

이공식개통과실크로드2000�행사와관련한대책이연이어강구되고있었다.

3월 1일 공식적으로실크로드21이 모습을드러내었다.�그때까지적극적인프로모션에돌입

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1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불과한달조금넘는사이에무려 4천여

업체가 실크로드2000�행사참가를 신청하고 있었다.�실크로드2000�사이버 무역상담회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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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돌아가고있었다.�

3월28일서울무역전시장에서당시김영호산자부장관과황두연사장등참관인사들이참가

한가운데실크로드2000�사이버무역상담회가개막되었다.�축사에이어장관을포함한내빈들

이상담장내로입장을하고장관이버튼을누르면실크로드21�초기화면이효과음악과함께대

형화면에떠오르는것이행사의하이라이트였다.

그런데 9시정각장관이버튼을눌렀는데초기화면이떠오르지않는게아닌가?�장관주위의

경영진과내빈들모두당황하는모습들이역력했다.�실무진역시어이없는표정으로어찌할줄

을모르고있었다.�‘분명행사시작 5분전,�4분전까지확인하고점검하고불과 2∼3분을남겨놓

고대기상태에들어갔었는데어떻게이런일이일어날수있단말인가?’다행히현장행사팀들

의재치로급한상황은넘어갔지만도대체그이유를알수가없었다.

본사개발실에서대기하면서상황을지원하고있었던개발팀에급히연락을취해확인한결

과시스템이다운상태였다는것이었다.�정각 9시에가까워지면서접속이폭주하는바람에순식

간에시스템이거의먹통상태가되어버렸다는것이었다.�이는실크로드21에대한관심도가높

았다는측면에서보면또다른홍보를위한좋은빌미가되었지만,�어떻게보면‘국가기간인프

라가그정도시스템으로어떻게버티려고했었느냐?’라는시각이있을수있었기에당일아침

주요행사종료후관계요로와경영층에상황에대한보고를하는것으로양해를구하고매듭을

짓고말았다.�개막당일실크로드21의기대효과와향후발전방안그리고실크로드2000�사이버

무역상담회개최내용이산자부에의해국무회의에정식보고되었다.

사이버무역상담회가개최된이후실크로드21을활용한정부의대외경제협상이나국제회의

에서의주요의제제시를위한지원활동도끊임없이전개되었다.�2000년 4월에는산자부와외

교통상부의협조요청에따라아세안＋3�경제장관회의의제,�2000년4월에는제2차 APEC�통상

장관회의(6.6∼7�호주수도‘다윈’)�및고위관리회의(SOMⅡ 6.1∼3�브루나이수도‘반다르세

리베가완’)�의제,�한일고위급회담을위한회의자료,�한일정상회담기초자료등이그대표적인

예였다.�

이러한활발한활동을전개하면서또다른한편으로는실크로드21과관련한좀더큰그림의

후속 프로젝트가 산자부 무역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었다.�실크로드21을 한·중·일

동북아 3국에확산시키기위한일명‘고치자(KoChiJa)�프로젝트’인‘CJK프로젝트’가그것이었

다.�한·중·일동북아3국의지리적이점과경제적중요성이증가하는가운데우리중소기업의

인터넷을이용한대인접국가수출확대와함께 3국간의인터넷무역확산을주도하고자함이었

다.�그러나3개국언어에기초한거래정보의통합연계활용시스템에대한개념과는거리가있는

중국어와 일본어판 실크로드21의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안타깝게도 프로젝트

진행이지연되고있었다.�

이처럼 2차프로젝트진행이다소혼미를거듭하던 6월경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분사되



어나왔던 ECplaza가‘분사된 닷컴기업으로서수익창출을위해실크로드21에 마냥 정보를무

료로공급하고있을수만은없다’는이유로사전통보도없이일방적으로정보공급을차단하고

말았다.�이때에이르러서야비로소활성화를위한대책수립에대한문제가적극적으로검토되

기시작했다.�그리고 8월경해외사이트와의제휴를통해실크로드21이최소한의통합검색기능

을수행환경을조성하는것을골자로하는‘실크로드21�확충및보완’에대한세부내용이다시

수립되었다.�이즈음에EC21�마저도독자노선을걷겠다며정보공급을차단했다.

5월중순산자부는인터넷과정보통신산업의발달이라는시대적여건을감안해국내유사거

래알선사이트를 통합·연계해 허브사이트로 개발한 실크로드21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를 개

최하는방안도별도강구키로했다.�5월16일부터서울삼성동아셈(ASEM)�컨벤션센터에서 3주

간에걸쳐가진‘신(新)�통상위크’행사에서는사이버무역진흥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기도했

으며,�‘사이버무역중개기관’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대폭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그리고5월23일COEX에서는공청회를열면서사이버무역,�무역전시등3대분야에대한“무역

인프라확충중장기계획”을발표하는등사이버무역확산에발벗고나서고있었다.�

제2차프로젝트가속도를더해가면서실크로드21은앞으로나아가고있었으나,�통합검색에

서이탈했던민간사이트들과내부로부터의견제가오히려실크로드21을뒷걸음치게하고있었

다.

그런 가운데 산자부로부터 민간거래알선사이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선하겠

다는입장표명을듣게되고,�이로부터 얼마지나지않은 2001년 2월 16일 오후 산자부 회의실

(608호실)에서실크로드21�관련국내민간거래알선사이트들이참가한가운데통합검색이탈이

후처음으로협의회를가지게되었다.�

이를계기로당시막바지에이르고있었던실크로드21�제2차프로젝트가보류되고제3차프

로젝트로전환,�전격추진되는가운데다른문제가발생되었다.�개발에참여했던개발요원과디

자이너들이자신들이혼신의힘을기울여구축했던웹사이트가하루아침에갈아엎어지자순식

간에의욕을잃어버리면서갑자기팀웍이무너지는사태가일어났던것이다.�‘개발업체는돈만

더 주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들은 비록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장인정신을

가진사람들이었다.�그래서인지그들은여러차례에걸친설득과해명에도불구하고자신들의

혼과정성이무시당하자핵심요원들이소속회사의사직과함께프로젝트를떠나버리고말았다.

우선 급한불을끄기위해 1차 프로젝트에투입되었던핵심요원들을다시찾아투입해야하는

어려움끝에2001년 5월 1일실크로드21이새로운모습으로탄생되었다.�

당초실크로드21은‘Feel�free,�Fee�free�&�Free�flow’라는기조하에이용자가자유로이이용

함에있어서어떠한제한도받지않고,�무료로이용하며,�정보창고가아니라정보가흐르는뉴런

을지향했었다.�특히정보를소유와관리위주의대상으로생각하지않고정보도하나의생명을

가진비트로서네트워크구조속에서스스로살아가는생명체라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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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실크로드21이살아있는정보의유통속에함몰되어정보와공존하는길을찾아간다면정

보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정보를 끌어안은 채 퇴색해 가는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KOBO와 digital�KOTRA와의관계에있어서도우리것과남의것이라는이분법적패러다임에서

벗어나웹의본질을이해하고접근한다면서로가서로에게힘이되면서전체가힘을받을수있

을것이다.��〖이태완〗



06＿Cyber�KISC�서비스개시

Cyber�KISC�구축 사업계획서의 탄생

Cyber�KISC는 약간복잡한과정을거쳐탄생되었다.�98년 당시정보기획처는 4개부서로구

성되어공사정보화추진을위해외국인투자지원센터라는새로운기구를만드는것을포함한

많은사업을진행하고있었다.

투자관련정보화추진사업의경우1차사업계획을만들어 98년 3월쯤산자부에예산을요청

하였으나,�예산확보가불투명한상태였다.�차선책은정보통신부에서운영중인정보화촉진기금

이라는외부자금을끌어다쓰는것이었으나이기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사업계획서를작성

해산자부승인을얻어한국전산원에제출하면학계,�민간,�정부인사등으로구성된공공과제심

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는등아주복잡한절차를통과해야했다.�이처럼복잡한승인과정으로

인하여이예산지원을받기위한과제를제출한기관은당시 100여개에이르렀으나최종적으

로선정된과제는23개정도에불과한실정이었다.

산자부에요청한예산이배정되면굳이한국전산원에공모과제로사업계획서를제출할필요

가없었으나산자부는98년 5월중순경으로예정된정보통신부정보화촉진기금지원신청사업

계획서제출마감일까지도최종답변을주지않아공사는무척난감한입장이었다.�산자부의최

종예산승인만기다리다자칫한국전산원에공모과제제출마감일을넘기면아무것도못하게

되고마는상황이었는데마침한국전산원공모마감날오후늦게예산지원이어렵겠다는산자

부의최후통보가왔다.�이에따라부랴부랴사업계획의내부결재를받고산자부대외공문을만

들어바로그날산자부를직접방문했다.

이사업계획서는소속부처장의승인이있어야한국전산원에제출할수있는원칙이있었다.

이에따라그날늦게산자부승인문서를얻어내기는했으나한국전산원마감시한을넘기고말

았다.

마침 한국전산원과는 KOBO란 무역거래알선시스템을한국전산원의공모과제로제출해성

공적으로구축,�대통령앞에서시연을하는기회도가지는인연이있었던터라한국전산원담당

자의양해를어렵게얻어내다음날아침에접수하는우여곡절을겪었다.

이렇게사업계획서는제출되었고제안평가위원회에출두,�열심히몇차례에걸쳐과제의당

위성을설명하고그외에도나름대로한국전산원담당부서장및담당자등을접촉,�성사될수있

도록여러가지노력이경주되었다.

어느정도기간이경과된후한국전산원담당자로가전화를걸어와한국전산원을직접방문

해줄것을다시요청하여왔다.�문제가있지않을까했던당초의예상과는달리한국전산원담

당자는우선친절하게말을꺼냈다.�KOTRA에양해를구할일이발생했다면서비슷한과제를모

지자체에서제출하여여러가지상황에서공동프로젝트로진행하면더욱효과적일것으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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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므로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물어왔다.�사실제안서를처음만들당시만하더라도지

자체를포함해서일을추진하는것이상당히벅차다고느껴져염두에두지않았으나한국전산

원의제의가오히려바람직하다고느껴져공사측은흔쾌히수락하였다.

그런빠른결정과흔쾌한문제의포용은이어바로협상에들어간예산규모심사에서매우유

리하게작용했다.�다른과제의경우요구금액의20%에서 50%�정도까지신청예산의삭감및조

정이단행되었지만우리과제의경우는신청금의약 10%�남짓정도만삭감조정되었다.�한국전

산원담당자들은 IT분야 전공자로전산시스템구축에관한한프로들이어서시스템구축비용

이얼마가드는지놀라울정도로많은지식과정보를갖고있다.

사업자선정절차는또다른험난한과정이었다.�투명성과공정성확보는당연한전제조건이

었고기술평가와가격입찰,�이두요소를혼합해선정하는복잡한방식을거쳐선정된업체는그

러나기술이제일좋다는사업자가아닌,�기술이 7개사업자중 4번째정도인하드웨어전문취

급업체가선정되어시스템구축과정이험난할것으로예상되었다.

98년 9월부터구축을시작해 11개월만에드디어 99년 7월 1일시스템을오픈했다.�홈페이지

초기화면디자인은한국의이미지를강하게줘야한다는여론을반영,�유명미술과교수에게부

탁하여처음으로동양화가들어갔다.

Cyber�KISC의주요기능은크게 3가지로한국의투자환경을소개하는 Cyber�KISC�홈페이지,

투자신고접수및통계를처리하는투자신고통계처리시스템그리고해외무역관과본사가함께

처리하는투자프로젝트처리,�고충처리,�상담처리등투자업무전반을포괄하는투자업무지

원시스템등으로구성이되어있다.�참고로투자신고통계처리시스템에는국내의외국인투자

신고접수160개은행및해외36개투자거점무역관그리고국내무역관이연계되어있다.

▶KISC�홈페이지



Cyber�KISC�주요기능

Home�Page Assistant INSC ICP Manager
구분

[업무지원] [신고/통계처리] [상황통제] [시스템관리]

KOTRA •Inv.Information •투자정보관리[13] •투자신고관리[9] •주요업무처리[9] •운영자 ID관리

Cyber •Market�Place Dally�News 신주취득 투자신고관리현황 •고객정보관리

KISC •KISC�Library Why�&�What 기존주식취득 투자지원일지현황 •메뉴접근권환관리

•Dally�News Info.�Center 주식또는지분취득 투자정보관리현황 •투자컨설턴트관리

•New�Projects KISC�Library 주식등의양도감소 기업정보관리현황 •공지사항게시

•Events FAQs 장기차관 고충처리지원실적 •KISC�사이트관리

•What’s�New Events 등록번호부여 Q&A처리현황 •갱신정보자동발송

•Inv.Consulting New�Projects 외국인투자신고조회 •실적관리[4]

•Ombudsman •홈페이지관리[5] 투자자조회 •통계관리[4]

•FAQ •투자지원[6] •실적관리[5]

•Useful�Link •상담지원[6] •통계관리[5]

•Regional�Link •옴부즈만[4]

•User�BBS •투자지식관리[3]

•Register •메일센터[3]

•Search •투자동향분석[4]

•Banner

지자체 •Inv.Information •투자정보관리[7] 지자체투자신고통계 － －

Cyber •Market�Place News

KISC •Publication Info.Center

•Dally�News Useful�Link

•New�Projects Publication

•Events New�Projects

•What’s�New Events

•Q/A •홈페이지관리[4]

•Useful�Link •고객지원시스템[2]

•Regional�Link •지자체통계[3]

•User�BBS •Q&A[5]

•Register •조직및사용자관리[1]

•Search •지자체공통게시판[1]

•Banner •메뉴별속성[1]

및접근권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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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분야의권위지 Euromoney를발행하는영국의 Euromoney�Publication사는최근전

세계 100여개의외국인투자웹사이트를대상으로한평가에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웹사이트(Cyber�KISC:�www.kisc.org)가 호주와뉴질랜드에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발표했다.�

당시 평가에서 Cyber�KISC는 영국 투자국(IBB)�웹사이트(5위),�태국(19위),�싱가포르(23위),

홍콩(40위),�말레이시아(45위)�등선진국투자유치기관이나아시아경쟁국의웹사이트보다높은

평가를받았다.�이는 Cyber�KISC가 99년 7월 1일부터공식서비스를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짧은기간내에 Euromoney�Publication�사와같이세계적으로공신력이있는기관에의해공식

적으로좋은평가를받은데서그의의가크다하겠다.�Euromoney�Publication�사는 Cyber�KISC

가한국의투자환경에관한정보의충실성과최신경제통계및정보를보유하고있는점에서높

은점수를받았다고밝혔다.�

그런데수상에대한사실을안것은발표후몇주가지나서였다.�이들은수상내용을 Cyber

KISC�홈페이지에안내되고있는Web-Master�Mail로통보했기때문에이런저런일로늦게사실

을알게되었던것이다.

1차사업종료후시스템완성도제고필요성이지적되었으나예산확보가문제였다.�1차사업

은공모과제로추진이되어같은사업명으로다시공모를할수없었다.�이에따라Cyber�KISC가

국운을좌우하는,�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투자유치의한몫을담당하고있다는명분을내세워

2차사업을정부의정책사업으로승격을시켜야무리없이추가예산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

고다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1차사업과함께 2차사업이추진되어야하는당위성등수없

이많은자료를만들어한국전산원을드나들기시작했다.�2000년 9월 예산규모 15억 4천만원

의 2차사업이승인되었다는한국전산원으로부터의기별이왔다.�그리고 2차구축사업은 4개

의지자체와함께그해10월부터힘차게출발했다.

한편 99년“Cyber�KISC”를 전세계 3위로 평가한 바 있었던 세계금융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EUROMONEY와 세계 유일의 해외직접투자 전문잡지인 CORPORATE�LOCATION을 발행하는

세계적권위의출판기관인 EUROMONEY�PLC사가 Cyber�KISC를 2000년도최우수웹사이트로

선정하였다.�EUROMONEY�PLC사의 사이트를 평한기준을 보면 다운로드시간,�타사이트 링크

의범위,�검색능력등기술적측면,�투자정보의질,�정보검색의용이성,�웹디자인등컨텐츠측면

그리고업데이팅주기,�실시간뉴스제공여부등관리측면등을포함한 8개 항목으로구성되어

있으며,�Cyber�KISC의경우컨텐츠관리부문에서특히우수한평가를받았다.�일반경제 .투자환

경뿐만아니라‘온라인투자상담기능’및‘투자매물정보’를서비스하고있는것과,�이러한방대

한정보에도불구하고업데이팅이원활히유지되고있어유용한정보를보유하고있다는점과

아울러국내외총 37개 분야의웹사이트리스트(500여개)도 체계적으로정리해서비스하고있

는점이높이평가되었다.�2001년 6월 5월포르투갈(리스본)에서수상식이개최되었고당시황



두연사장이직접수상식에참가한바있다.�이상은Cyber�KISC를구축하고운영하고있던실무

자들에게그동안의고생에대한보답이라고할수있을만큼반가운것이었다.

Cyber�KISC에서는앞으로 16개 지자체의연계확대구축,�Cyber�투자실무교육센터구축및

일본어컨텐츠등다중언어서비스와같은서비스영역의확대를가져올제 3차사업이 2002년

에는꼭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이것이이루어져야하는까닭은16개지자체가모두연계

될경우완전한국가단위의투자정보를서비스할수있으며,�또한투자프로젝트정보또한지

자체와자연스럽게공유되어보다효과적인투자유치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투자실무교육센터가 구축되면 무역부문은 무역협회에서 무역실무교육을 수

행하는것처럼KOTRA는투자실무교육의고유특화된교육센타의기능을갖을수있을것이다.

이세가지기능이추가된다면 Cyber�KISC는명실상부한투자업무의총괄기능을할것이며투

자유치업무에관한 KOTRA는또하나의독보적인기능을완벽히수행할수있는기관이될것

이다.��〖원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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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KOTRA�무역정보DB의어제·오늘·내일

현재까지공사의무역정보DB�변천사를크게구분해보면 80년대의초기걸음마시대,�90년

초에 시작된 VAN�매체를 통한 DB�유료서비스시대,�90년대 중반부터 밀려들기시작한인터넷

환경에발맞추어전개된DB의Web화,�1998년도 IMF�충격속에전개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

투자환경DB의대폭적인확대개편및DB의KOTRA�Digital�내의통합화등으로나누어볼수있

다.

80년대는 KOTRA�뿐만아니라우리나라전체로볼때에도 DB에 대한인식도가낮았을뿐만

아니라DB에대한개발,�보급도걸음마단계에있었다.�DB에대한개념이희미하게나마등장하

게된것은1970년공사내수출정보센터를창설하면서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이름이등장할때

였다.�당시에는주로일본 JETRO의정보관리시스템을베끼는실정에불과했다.�

이후공사는 70년대내내전산실설립및시스템확보등 H/W�측면에치중하면서일부 S/W

측면으로는무역정보보다는급여관리시스템등주로관리부문개발에치중해오다가 70년대

말에야무역정보의전산화방안이논의되기시작했다.�

80년대에들어와 DB�비슷한무역정보 DB가시스템이라는이름으로개발되기시작했다.�당

시개발된 DB들을 살펴보면 Country�Profile�DB,�수출거래알선정보(BOR),�국제입찰정보,�국내

업체정보,�BOR에서발췌한해외업체정보등에불과했고이들DB들은외부고객서비스용이라

기보다는내부적으로일부활용하는데만이용되었고대부분축적용에불과했다해도과언이

아니었다.�

80년대DB개발과관련,�특기할만한사항중의하나는국내업체정보DB�구축인데 82∼83년

경에공사는이태리 ICE�상품정보코드를연구,�KOTRA�코드북을만들어이를토대로 8000여개

의국내업체정보DB를구축했으나코드와관련,�Match문제가해결이안되어흐지부지된적이

있었다.�국내업체정보 DB구축은 92년도에도관세청,�무역협회로부터자료를입수하여시도한

바있었으나코드체계의미비및공사전체의관심도미흡으로이또한흐지부지된바있었다.

공사는 89년 말에 종합무역정보센터 구축이라는 명제 아래 무역정보의 VAN�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90년에 들어와 한국경제신문사(KETEL)�및 DACOM(천리안)과 시범적으로 VAN서비

스를추진하다가그해 10월 1일부터이서비스를개시했다.�이때가공사무역정보 DB를최초

로대외적으로유료서비스를시작한시기였다.�

또한이를위해KOTRA-OMIS라는 VAN�서비스용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는데이데이터베이

스 내에는 수출거래알선정보,�수입거래알선정보,�국제입찰정보,�북방통상정보,�구주통상정보,

국제경제기구정보,�해외업체정보,�해외교포무역인디렉토리,�해외무역관주소록정보,�GULF사

태일일정보등10개의무역정보DB가들어있었다.�92년도에들어와서는VAN�서비스용DB를

보다확대하였는데확대된DB로는국내전시회DB,�일본통상정보DB,�합작투자정보DB,�플랜트



/프로젝트정보DB,�해외무역통계DB�등이었다.�

94년도에들어와서는그동안산만하게개발되어관리되어왔던이들DB들을통상정보,�국가

정보,�업체정보,�거래알선정보,�통계정보,�상품정보등 6개전략DB로통합개편했다.�이들 6개

전략DB를살펴보면통상정보는뉴스,�지역경제분석,�산업동향분석등으로구성되었고,�국가정

보는국별정치경제,�투자환경,�수출입제도등으로되어있었다.�

상품정보는주요수출상품의해외시장조사보고서를토대로구성되어있었다.�업체정보는국

내외수출입업체,�제조업체,�교포업체정보등으로구성되었고,�통계정보는국내무역통계및주

요국가들의무역통계로구성되었으며,�거래알선정보는기존에수행하고있는 BOR을담고있었

다.�

96년도에는외국대기업및선진기술보유기업정보DB라는신규DB를구축하였는데,�이 DB

는공사예산을사용하지않고정부의공공DB개발자금으로구축한외부자금으로구축,�개발한

최초의DB였으며다음해 100개국투자정보,�해외수입상정보DB를공공DB개발자금으로구축

하는데효시역활을했다.�

96년도의또하나특기할사항은그동안정보관리부(이후정보기획처)에서통합관리해오던

무역정보DB를DB별관리책임부서를지정하여운영키로했다.�이는정보의생산및갱신등정

보관리를책임부서에서체계화하자는데그목적이있었다.�

통상정보는지역조사처,�중국실,�일본실,�정보분석실,�시장전략기획실,�투자진흥처에서,�국가

및투자정보는지역조사처,�일본실,�중국실,�북한실,�투자진흥처에서각각관리를담당하게되었

고,�거래알선정보는마케팅지원처에서,�통계정보는정보기획처에서,�전시정보는전시사업처에

서,�교포무역인정보는마케팅지원처에서,�해외대기업정보는정보기획처에서,�해외업체정보도

정보기획처에서,�국내업체정보는정보기획처와정보상담처에서관리하게되었다.

90년대중반을지나인터넷시대가급속히밀려옴에따라공사도이에발맞추어시스템개발

에나서게되었다.�Digital�KOTRA�구축이라는명제하에공사의무역투자진흥업무를인터넷가

상공간에서수행한다는수출거래알선시스템을개발하게되었다.�

97년도에는이를좀더보완하여KOBO라는이름으로중소기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을개발,

이시스템내에수출상품멀티미디어정보DB를구축했다.�

97년도에는 인터넷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5개의 신규 전략DB를 구축하게

되었다.�업계의해외무역및투자진출애로사항을인터넷상에서업계가신고하고정부가해결

및조치결과를회신할수있는양방향채널시스템인무역투자장벽DB,�통상관련모든정보를종

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업계에 서비스하는 인터넷 통상정보DB,�주력수출상품의 해외시장

정보를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해외상품정보DB,

업체의상품카탈로그정보를수록한수출상품멀티미디어DB,�투자유망기업들의내역및투자희

망내역들을수록한대한투자유망기업관리DB,�사절단참가업체,�첨단기술사절단방한시상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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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및기술인콰이어리문의업체들을수록한산업분야별국내잠재파트너기업DB�등이그것이었

다.�

바야흐로공사도인터넷시대의물결을타기시작한한해였다고할수있었다.�인터넷물결을

본격적으로타기시작한해는 98년도부터였다.�공사는인트라넷구축계획의추진과더불어DB

의Web화도아울러추진하게되었다.�

DB의 Web화의 추진배경으로는이와같은인트라넷시스템구축사업추진에따른 DB환경

의개선과정보품질을개선해고객만족도를제고하자는것이그것이었는데Web화 DB대상으

로는기존에KOTRA-Net을통해서비스되고있는19개DB중업데이팅,�이용율이양호한DB�및

공사의핵심사업으로서강화가필요한DB중에서고객의수요를반영,�인트라넷시스템구축전

담반에서협의도출하게되었다.�

이에따라선정된정보는해외시장정보(통상정보,�상품정보,�정보자료방),�국가정보(세계각국

의일반사항및경제동향),�업체정보(국내업체,�해외업체),�거래알선정보(수출거래알선,�합작투

자거래알선,�플랜트정보),�전시회정보(KOTRA주관전시회,�해외전시회),�무역투자장벽사례(국

내외업체의 애로신고 사항 등),�전자도서정보(공사보유 무역도서정보)가 되었으며 이와 같이

DB의 Web화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인터페이스를 도스환경에서 Web환경으로 개선함으로서

고객이용이 확대되었고,�메뉴개편 및 검색기능의 강화(통합 키워드 검색 등),�핵심 DB에 대한

역량집중및내실화를기하게되었다.�

99년도에들어와서도DB효율성에더욱주안점을두면서DB재구축을통한데이터관리의효

율성제고에목표를두었다.�

이에따라기존의15개정보를10개의정보로통합개편하게되었다.�이를살펴보면시장정보

(통상정보,�상품정보),�국가정보(세계각국정보,�100개국투자정보),�수출거래알선정보,�국제입찰

정보,�플랜트/프로젝트정보,�해외전시회정보,�국내업체정보,�해외바이어정보,�Directory�Library,

무역투자장벽정보등총10개DB로개편하게되었다.�

99년도는 IMF사태타개책의일환으로외국인투자유치에총력을집중하는데초점을맞추어

투자환경DB개발에발벗고나섰다.�이에따라개발된DB는한국투자환경DB,�투자관련거래알

선정보DB,�대한투자유망기업DB�등이었다.

2000년에들어와공사는고객서비스강화라는차원에서사용편의를위한메뉴조정및통합

검색기능강화를위해여러곳으로나뉘어혼란을초래했던공사무역정보DB를Digital�KOTRA

내로통합하게되었다.�

이에따라시장정보(각국현장르뽀,�세계경제무역,�해외상품산업)를Digital�KOTRA�일간해외

시장정보로,�국가정보를 Digital�KOTRA�내국가정보로,�수출거래알선정보,�국제입찰정보,�플랜

트/프로젝트정보를Silkroad21내의거래알선정보로,�해외전시회정보를Digital�KOTRA�전시정보

로,�국내업체정보및해외바이어정보를Digital�KOTRA의고객DB로통합하게되었다.�전자도서



정보인 Directory�Library를 Digital�KOTRA무역자료실로,�무역투자장벽정보는 산자부관련 사이

트로링크,�운영하게되었다.�

또한Cyber�KISC�투자정보DB를개선하는데역점을두었다.�이를살펴보면시스템개편과함

께외국인사용자의이용편의를위하여게시판구조로DB구조를개선했고적시성있는정보제

공을위하여체계화된DB의현행화노력을기울였고벤쳐기업지원을위하여해외벤쳐캐피탈

업체DB를신규로구축했다.�

현재공사가대외적으로서비스하고있는DB는무역관련DB로서는거래알선정보,�국내업체

정보,�해외업체정보,�인콰이어리정보,�해외시장(지역,�상품)정보,�국가정보,�해외전시회정보,�북

한경제정보,�전자카탈로그정보등이며투자유치 DB로서는 투자환경DB가 있는데이 DB내에

는우리나라경제,�산업,�세제및회계,�산업공단,�외국인투자현황,�금융,�노동,�한국에서의생활

여건등의내용이수록되어있다.�

이밖에해외투자진출DB가있는데동DB내에는국가별투자환경,�국내외해외투자제도,�해

외진출한국기업,�해외주요공단,�해외투자뉴스등이수록되어있다.�

공사는 그동안 약 20여년에 걸쳐서 그때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DB를 구축하고

폐기하고혹은통합하여왔지만현시점에서어디에내놓아도손색이없다고자부하는공사DB

가얼마나되느냐하는데에는의문시되지않을수없다.�이는처음에DB�개발은호기있게시작

했지만이후유지보수에관심을기울이지않아이와같은결과가초래되었다고보여진다.�

DB�보수유지는사실상 DB�구축보다더욱지난한과업이라고보면무턱대고개발에착수할

것이아니라향후유지,�보수에총력을기울일각오가있느냐여부를체크하고개발에착수하는

것이순서가아닐까하며,�이는공사DB개발역사20년이지난오늘의결론이기도하다.�

이와같이DB�유지보수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앞으로어디에내놓아도손색이없는공사의

대표상품임과동시에유지보수할가치가있는DB를선정해본다면무역관련DB로서는국가정

보,�상품정보,�고객정보,�시장정보 4개,�투자유치 및 진출관련 DB로서는 한국투자환경 DB�및

해외투자진출DB�총6개정도가되지않을까한다.�

이수치는현재공사의DB에대한관심도나정열,�혹은유지보수능력측면에서볼때가장적

절한수준이아닐까한다.�먼저국가정보는국내어느유관기관이보유하고있는유사DB�보다

경쟁력이있고향후더욱발전시켜나가야될 DB로보인다.�따라서각국별통계를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정보에 적절히 가미하여 보다 정교한 DB로 탈바꿈시킨다면 대업체용 수출마케

팅컨설팅자료로서도더욱훌륭히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상품정보는 따로 상품정보 DB를 구축하기보다는 현재 공사에서 주요사업중의 하나로 수행

하고있는조사대행사업과연관,�일정한시점이지난조사대행결과보고서를기초로 DB로발

전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며,�고객정보(국내업체정보및해외업체정보)는 현재공

사관련부서에서대대적으로정비중에있기때문에향후좋은DB로의발전이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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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국내업체정보는그중요도에비해그동안공사의무관심속에방치되어왔다고해도과

언이아닌데이번에정비될예정인국내업체정보의향후유지보수를위해배전의노력을집중

할것이요망된다.�

인콰이어리정보를포함한해외시장정보는공사창설이래해외무역관에서지속적으로수집,

가공,�보내오는공사만의특화된정보라고할수있기때문에이정보또한공사의정보수집기

능이계속되는한유지되고발전되어야할DB이다.�

이밖에투자유치및투자진출 DB는현재국내외적으로지속적으로수요가있는 DB이기때

문에이DB들도유지,�발전시켜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고지찬〗



08＿인터넷정보EXPO�참가(96년)�

우리나라인터넷역사상 96년도는 95년도에초기적으로보급된인터넷이대중적으로확산된

해로특별한위치를점한다.�특히이해에개최된‘정보엑스포’는인터넷의국제적사용확산에

물꼬를튼사이버이벤트였을뿐만아니라국내의인터넷열풍을촉발시킨기폭제가되기도했

다.

이행사의정식명칭은‘1996�인터넷세계박람회(Internet�1996�World�Exposition)’였으나우리

나라의경우‘정보엑스포 96’으로약칭해서불렀다.�전세계 60여개국이참가한최초의가상박

람회형태로개최된이행사는비단우리나라뿐만아니라온인류가인터넷이라는새로운문명

의이기를다같이체험하고참가하는국제적축제였다.

이같은국제적이벤트는미국의한개인의주창에의해시작되었다.�IMS(Internet�Multicasting

Service)사의칼말라머드(Carl�Malamud)가 95년중에주창한이후곧‘인터넷엑스포국제집행

위원회’가구성되었다.�이중한사람이우리나라인터넷의아버지라고일컬어지는전길남(全吉

男,�한국과학기술원전산학과)�교수다.�79년미국에서귀국한이후전박사는한국전자기술연구

소에서‘국산주전산기 프로젝트’를 맡아 중형컴퓨터‘SSM16’을 만든 바 있고 또 82년엔 비록

초보적인형태이기는했지만아시아최초로인터넷망을한국에개통시키기도했다.

95년하반기들어국제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이‘정보엑스포 96’행사는따지고보면전길

남박사의초기노력에서비롯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95년가을한국전산원내이철수전산원장을위원장으로하는‘정보엑스포준비위원회’를정

식으로 가동시켰고 이어서 11월말에는 이용태 정보산업연합회 회장을 대표로 하는‘정보엑스

포96�조직위원회’가구성되면서이행사준비는급속하게진전되었다.�

당시우리나라뿐아니라미국,�영국,�일본,�캐나다,�중국등60여개국이속속이행사에대한

참가의사를밝히고있었던상황이었기때문에우리정부도정보통신부산하의한국전산원만으

로는참가저변을확산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언론계,�문화계,�학계및업계등각계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이들 대표들이 소속한 기관이나 업체가 정보엑스포의

참가를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배려했다.

우리 공사가정보엑스포에참가하게된것은 95년 11월말 한국전산원의안내공문을접수함

으로써비롯되었다.�이보다약 2개월앞선 95년 9월우리공사가인터넷망을구성하기위해이

기관을접촉한것이계기가되어정보엑스포에대한안내공문을받을수있었다.

당시공사는 95년 7월 이후임시홈페이지를만들어서비스하고있었다.�정보엑스포참가는

홈페이지의업그레이드에절호의기회라고판단되어적극적으로참가를추진하게되었다.�정보

엑스포참가는각부서의컨텐츠입력을활성화하는계기가될것이므로홈페이지의조기정착

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되었다.�특히당시일류화업체16개사의홈페이지제작이진행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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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또이와는별개로중소기업체들에대해공사가홈페이지를제작지원해주는사업도준비

단계에있었기때문에정보엑스포참가는이들기존사업들과의연계를통해서크게어렵지않

게참가가능하리라고판단되었다.

95년 12월 공사는 한국전산원에 공사가 정보엑스포에 참가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송부했다.

정부주재관에참가해일류화상품등을중점소개하고아울러우리공사의기능을전세계네티

즌들에게홍보하겠다는취지로참가신청을한것이다.�95년도당시공사는온통인터넷열기로

가득차국내의어떤업체들보다도한걸음앞서서인터넷을공사업무에적응시키기위해발빠

른행보를거듭하고있었다.�

특히한국전산원에정보엑스포참가계획서를제출하던비슷한시기에공사와한국통신간의

업무협조약정이체결됨으로써전산분야양대기관과의공조체제를통해인터넷의공사업무적

용에유리한여건을조성한점도특기할만하다.

한국통신과의업무협조약정은 95년 12월 4일 박용도 사장과이준한국통신사장이광화문

한국통신빌딩에서서명을가짐으로써발효되었으며96년들어와이협정서에따라서한국통신

직원의해외무역관파견(96.�8),�베트남통신전시회참가대행(96.�10)�등을우리가지원하는대신

KOTRA-Net�집단가입(96.�8),�가상전시장구축자문(96.�9),�공사신축건물 IBS�기술자문(96.�11)

등을한국통신측협조를이끌어내는계기가되었다.�다만당초기대와는달리인터넷서비스구

축자금지원으로까지연결되지못했던것은 96년 1월초한국전산원발표로진행된초고속공공

응용서비스구축자금지원을공사가신청해중소기업수출거래알선시스템(KOBO)을구축할수

있었기때문이다.

한국통신과의업무협조약정에도불구하고공공D/B�이후한국통신측의자금지원을끌어내

는데실패한것은 96년들어와중소기업홈페이지구축문제를둘러싸고우리공사가중소기업

청과벌인한판의주도권경쟁도무시할수없다.�결론적으로말하면이주도권경쟁은우리공

사의판정패로끝났는데정보통신부가결국공사측의집요한요청에도아랑곳하지않고당초

방침대로중기청의입장을지지했기때문이었다.

앞서언급한것처럼우리공사는95년말정보엑스포참가를신청할때공사의홈페이지를중

심으로서비스한다는계획이었다.�특히이홈페이지에는중소기업들의서브페이지를중점구축

해이미일부서비스되고있던일류화품목과함께한국의상품을집중소개할예정이었다.�그래

서96년초에접어들자중소기업홈페이지구축작업을본격화했는데수익자분담차원에서희망

하는업체들이A4�한페이지기준으로 10만원씩해서실비를부담하도록했다.�96년 1월말에는

홈페이지제작지원을위한Helpdesk를설치하고KOTRA-Net을통해서이를대대적으로홍보하

는등이사업의준비에박차를가했다.

그런데문제가발생했다.�그해2월초에새로탄생한중소기업청이주요업무계획의하나로공

사가 구상하고 있던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국고 지원하에 무료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새로 출범한 중소기업청이 초고속정보통신‘원격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던우수중소기업제품홍보사업은 200개중소기업제품약 400개를선정해서상품홈페이

지와카탈로그제작비등 4억 5,000만원을지원해 6월말경구축을완료하고 7월부터는정보엑

스포행사를통해서비스할방침이라는것이었다.

이후공사는인터넷정보 EXPO에중기청과공동참가하기위해다각도로노력을기울였으나

우여곡절끝에통합참가는결국무산되었다.�그때가96년 2월말쯤이었다.

한편우리공사는중기청과의중소기업홈페이지통합구축에의한공동참가가무산되기약

한달전인 96년 1월 30일 당시박용도사장이정보엑스포조직위원으로새로위촉되면서공사

의정보엑스포참가는기정사실화되었다.

2월 8일정식으로미국에서세계정보엑스포사무국의개막식5일뒤인2월13일우리나라에

서도정보엑스포사무실의현판식이거행되었다.�한국전산원내에임시사무실에서탈피해서논

현동사무실에서본격적인업무를개시하기시작했다.

이날김영삼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는세계최초로인터넷을통해동(動)화상및실제음성으

로보낸축하메시지에서“컴퓨터와정보통신이인류의삶을크게바꾸고있다”고지적하고“정

보엑스포96이더많은국민에게정보통신의혜택을주는데핵심역할을할것”이라며격려하기

도했다.�당시정보엑스포조직위원회는이용태위원장산하에초고속정책기획단의서삼영박

사가사무국장으로초빙되어실무를관장했다.�이어서 3월 초에는한국전시관사이트인‘센트

럴 파크’(http：//seoul.park.org�또는 http：//park.org/Korea)를 오픈했다.�그때까지는 파일롯

형태로서기업이나정부의주제관은일부에불과한상태였다.�

한편정보엑스포조직위원회는이행사를성공적으로치르기위해서는정보통신부등의정부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업관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정보엑스포 휘장

사용의대가로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참가업체분담금을징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

었다.�이를위한대책회의가이용태조직위원장,�인보길디지털조선일보사장등이참가해두세

차례개최되었다.�이회의에서공사의경우공공기관으로참가하는만큼별도의분담금을면제

받았다.

이때를전후해공사는중소기업홈페이지구축작업이급피치를올리게되어당초설정한 50

개사목표를250개사로무려5배나상향조정하는등순조롭게진행되고있었다.

한편 정보엑스포 96�사업은정치권에서도비상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김영삼대통령의측

근으로서당시실세였던최형우의원이주축이되어정보엑스포추진위원회가결성된것은 3월

6일이었다.�국회의원들은물론학계,�재계,�정계,�금융계,�언론계등각계인사들이참가한추진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정보엑스포 지원,�대국민정보화운동 전개,�정보산업의

국가전략산업육성등의외곽지원업무를본격추진하게되었다.�이로써정보엑스포는사회각

계중진으로구성된추진위원회(위원장최형우)와 IT기업인및참가업체대표로구성된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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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위원장이용태)로이원화되면서한국관구성참가에더욱힘이실리게되었다.�

96년 4월 1일박용도사장이퇴임하고김은상무역협회부회장이새로운사장으로부임했다.

부임바로다음날인 4월 2일‘정보엑스포 96’의범국민적후원을기원하는축하의밤행사가 4

월 2일오후 5시30분하얏트호텔그랜드볼룸에서김영삼대통령참가이벤트로열렸다.�정치권

실세였던최형우의원이강력하게밀어부친결과대통령까지참가하는행사로열리게된것이

었다.�이 행사장에서 김은상 사장과 이준 한국통신 사장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한국통신－

KOTRA간업무협조약정이사장교체이후에도원활하게이어지게되었다.

4월 중순경정보엑스포사무국에서연락이왔다.�한국관의정식개관은 7월 1일로예정되어

있으나이미한국관카운트다운홈페이지는개설되어있었으므로우리공사의홈페이지와연결

시키자는것이다.�이때공사홈페이지는 20여개세계일류화상품의홈페이지와일치감치신청

한중소기업들의홈페이지를일부내장하고있었을뿐아니라우리나라의경제뉴스와투자환경

등을알리는초보적내용을담고있었기때문에연결해도별지장이없을것으로보였기때문에

바로연결되도록했다.�중기청의중소기업관을비롯해서많은공공기관들의홈페이지가그때까

지연결되지못하고있었던상황이었음을감안할때우리공사는어느기관보다도발빠르게대

응한셈이었다.

이어서삼성,�LG�등기업관들도속속접속을개시했는데한국관의공식개관은당초예정대로

7월 1일날행해졌다.�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서이용태위원장등이참가한이날개막식에맞추

어한국통신은한국과일본을잇는인터넷고속광케이블 T3(45메가bps)망을 개통했다.�‘인터

넷철도’라는별명의 T3망은전화선을이용한관람속도보다 1,600배나빨라행사참여자가급

속히느는데크게기여했으며우리나라의인터넷대중화시대를연기폭제가되었다.�개막당시

사이버전시관의수는모두 354개로서한국의문화등을소개하는주제전시관 49개,�공공전시

관281개,�기업전시관15개,�개인전시관9개등으로구성되었다.

우리공사의홈페이지는공공전시관에정부부처홈페이지와함께들어있었는데비해중소

기업청이 구축한 중소기업전시관은 별도의 코너에 위치해서 보다 잘 보이는 메뉴로 구분하여

배치되어있었다.�정보통신부자금이지원되어서그랬는지는모르지만외국바이어입장에서는

한국상품과산업을서로다른장소에서보게된다는것이비효율적으로비쳐질수도있었다.�하

이퍼텍스트로클릭해서들어갈수있도록간단히사이트링크만을해두었기때문에화면상에

서양기관사이트를연결할방법이따로없었기때문이다.

이같이 해서 중기청의‘중소기업전시관’이 7월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는데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서비스하기시작한것은 96년 10월경이었다.�우리공사의경우에도 96년 8∼9월경 종

래의시험적인파일럿홈페이지를대폭개편하여 Digital�KOTRA라는이름을붙여본격서비스

하게되었다.�이때부터정보엑스포사이트에도수정된홈페이지가서비스되기시작했다.

이홈페이지는종래에비해영어컨텐츠가보강된것이특징이었다.�우리나라의투자환경,�법



규,�조세,�산업동향및 15개지방자치단체별투자여건등을 Text와 Image,�Graphic�및동영상과

음성정보를탑재하여서비스함으로써본격적인멀티미디어시대를열었다.

Digital�KOTRA라는이름은당시가장잘나가던홈페이지가‘디지털조선일보’였음을감안,

‘On-line�KOTRA’등다른대안들보다는낫다는판단에서결정된이름이었다.

이 Digital�KOTRA에는그동안열심히유료사업형태로가입자를확보했던약 250개 사의중

소기업홈페이지가실려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개설한중소기업홈페이지수 214개 사보다

약간더많았다.�우리는유료로구축해주었던반면중기청에서는무료로구축했으나우리공사

가홈페이지수면에서오히려앞서게된것은그만큼우리공사홈페이지에탑재할경우해외

시장개척효과가많다는것을우리업계가충분히인식하고있었던탓으로보인다.

한편정보엑스포사이트에서는96년 10월이‘한국의달’로지정되어있었기때문에한글창제

550주년을맞아사물놀이등이한국의사이트에서중점소개되고있었다.�우리공사가새로출

범시킨Digital�KOTRA도이‘한국의달’을맞아본격서비스하게됨으로써공사의홈페이지활

용을국제적으로확산시키는데크게기여하게되었다.

96년 10월경에접어들면인터넷자체의보급이급속하게늘어나연초에 5,000만명수준이었

던전세계인터넷인구가 1억에육박할정도로늘어났을뿐아니라연초에만해도그리흔치않

았던홈페이지또한파죽지세로늘어가고있던상황이었다.�

이같이열풍처럼불어닥친인터넷은넷트웍속도의개선등기술적발전과정보화에대한국

제적관심확산이그배경이었지만정보엑스포가그한몫을담당했던것만큼은분명하다.�정보

엑스포는 2월초부터연말까지개최되었기때문에하반기에이르면엑스포자체에대한열기는

상대적으로식어간면도없지않았다.

여기서당시정보엑스포의전시관구조를살펴보자.�실물전시와는달리정보엑스포의전시

관(Pavillions)이란문화,�사회,�교육,�과학기술등의여러가지내용을문자,�그림,�동영상,�음성등

의다양한방법으로전시할수있는웹페이지(WebPage)형태의데이터베이스형태였다.�

정보엑스포의전시관은전세계의사람들이언제,�어디서나인터넷에접속하기만하면자유

롭게자신이필요로하는정보들을관람하고이용할수있도록했다는점에서당시로서는신기

하게만여겨졌다.�요즈음과같은상황에서는정보엑스포라는별도의행사가필요없을것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전세계인터넷인구가연초기준으로 5천만명에 불과했고그나마대다수가

미국에편중되어있었던시점이므로인터넷상에서동영상을접하고원격지상대방과이메일을

교환한다는것자체가신기하게여겨지던때였으므로인터넷엑스포는흥미를끌수있었다.�

‘지구촌 시민 공원(The�Public�Park�for�Global�Village)’형성이라는 정보엑스포 취지에 맞게

범세계적의사소통의장으로활용된엑스포전시관은주제및분야별로는문화/예술,�오락/스

포츠,�전통,�매체,�가상공동체,�지역,�비즈니스,�과학/기술,�캠페인,�학습,�의료/건강,�환경,�한국의

창,�공공기관,�어린이동산등전체 15개분야로구분되었다.�또한내용과제작자에따라주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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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Theme�Pavilions),�공공전시관(Public�Pavilions),�기업전시관(Corporate�Pavilions�),�개인전

시관(Individual�Pavilions)으로나누어서서비스되었다.

한편외국의경우약 60개국이다양한주제로많은전시관을운영하였는데,�이들중대표적인

전시관으로서는‘글로벌스쿨하우스관’,�‘미래정부관’,�‘인터넷타운홀관’,�‘미래의미디어관’,

‘세계축제전시관’,�‘음식과시장관’,�‘세계박람회전시관’등이이채를끌기도했다.

‘글로벌스쿨하우스관’은전세계어린이들이자기마을의환경문제를연구하고보고하면서

서로정보를교환,�문제를해결하는법을익히며세계의지도자들과대화도나눌수있는사이트

였다.�

‘미래정부관’은미국의회에자신의의견을음성으로전달할수도있도록하고국회의원들의

발언을청취할수도있었던점에서인기를끌었으며,�인터넷타운홀관은미국대통령선거를다

루는토론인디베이트와치96(Debate�Watch�96)으로많은관심을모았다.

‘미래의 미디어관’은 영국에서 생중계 되는 방송을 시청하고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Club)의문서를검색할수있게하는등새로운미디어로서잠재력을제시해주었으며,�‘세

계축제전시관’은세계각국의축제와휴일에대한정보들을인터넷상에서전파함으로써인기

를끌었다.�북극온라인(North�Pole�On-line)사이트는산타클로스를만나고크리스마스트리및

장식물들을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되어있었고중국의설명절과독일의10월맥주축제를인

터넷상에서볼수도있었다.�또한‘음식과시장관’에서는태국최대의시장을방문하여이들의

독특한음식조리방법을다운로드받아서참가자들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는등참여위주

로음식문화를전파했다.

마지막으로‘세계박람회 전시관’은 세계박람회 사진과 우표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가파리에서어떻게탄생하여 1893년 시카고에서어떤형태로발전했는지,�1851년에건설

된크리스탈궁전,�1940년세인트루이스에건설된무선탑과자동차에관한기사도볼수있도록

했다.

요즈음기준으로생각해보면정보엑스포는한국을홍보하는사이버전시관에각기관의사이

트를링크형식으로제공하고특별이벤트나코너를가지고있었던점에서잘꾸며진하나의홈

페이지에불과할지모른다.�그러나 96년인터넷열풍을배경으로우리공사가초창기부터정보

엑스포에적극대응해참가함으로써거둔성과는당시로서는결코무시할수없었다.�가장큰이

득이라면그것은공사인터넷활용사업을본격화시키는단초를제공했다는점이다.�

Digital�KOTRA�사이트내에구축한중소기업홈페이지수가당초목표 50개사대비 5배나많

은250개사를확보한사실이이를단적으로입증해준다.�

그밖에도우리공사의신속한움직임과대응,�경영진의적극적인조직위원회활동등에따라

5억원씩이나돈을내면서엑스포휘장을사용한다른기관에비해우리는무료로행사에참가하

면서도당시언론에서는공사의정보엑스포참가사실이대표적사례로서호의적으로보도되었



다.

다만앞에서도여러차례언급했지만공사의노력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관과

공사의Digital�KOTRA가별도로참가할수밖에없었던점은아쉬움을남겼다.�중기청이구축한

중소기업홈페이지들은결국 97년도부터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인계되어이공단이현재운영

하고있는‘Marketplace’의모체가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반면우리공사가Digital�KOTRA에초기적으로구축한중소기업홈페이지는97년 7월부터본

격 서비스한 KOBO로 이전되어 역시 계속 서비스되고 있다.�다만 2001년 12월말 우리 공사가

정부수임사업으로운영중인 Silkroad21�사이트와중소기업진흥공단의Marketplace간의통합검

색이가능케됨으로써양기관사이트의연계가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것은그나마다행이

라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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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지식경영시스템(Knock)의탄생

정부주도로 공기업 지식경영 추진 시작

공사의전산화추진과정에서Knock�시스템은그탄생배경이나파급효과측면에서독특한의

의를갖는다.�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약 1년 4개월동안운영된이시스템은 KOTRA

맨들에게‘지식공유’에대한조직문화적인토양을마련했다는점이가장큰의의가아닌가한

다.

당초 Knock라는이름으로운영된이시스템은비록이름그자체는없어졌으나 2002년 2월

부터WINK(그룹웨어)와통합되어그기능에대한명맥이이어지고있어공사의정보화추진사

에있어서도한획을그은것으로평가된다.

이시스템개발배경을거슬러올라가면정부의공기업에대한지식경영도입방침에서비롯

된다.�국민의정부가내건‘Cyber�Korea�21’이라는슬로건을배경으로기획예산처주도하에정

부부처와공기업의경우‘지식경영’이지상의과제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특히공기업의경우

지식경영체제의도입은당시불어닥치고있었던공기업구조조정과맞물려정보화를통하여인

력을감축하는명분으로활용되었다.

우리공사의지식경영체제도입또한이같은정부의드라이브를배경으로추진된것으로보

다직접적으로는 99년 5월 기획예산처가공기업의경영혁신과제로서지식경영추진을부여하

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우리공사는그해 6월과 9월 부사장을지식경영총괄책임자(CKO)로 선임하는내

용등을포함한‘지식경영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정부에제출하였다.

공사지식경영시스템구축의기반이된것은‘전략경영추진프로젝트팀’에서그해12월말제

출한‘정보화전략계획(ISP)’과함께전략경영실천을위한‘현안과제별개선방안’보고서두가

지이다.�특히정보화전략계획에서는‘지식경영시스템구축계획’을전략적관점에서최초로반

영함으로써종래제도중심의지식경영실천계획을정보시스템차원으로전환시키는계기를만

들었다.

전략경영 추진프로젝트 전담반에서는 공사조직 및 사업재편방향,�무역관중심의 사업운영방

안,�수익사업운영방향등을중점연구하면서 BPR(Business�Process�Reengineering)�작업과 ISP(

Information�Strategy�Planning)작성을주도했다.�특히 BPR�작업은공사전직원이실제투입하고

있는업무를조사하여표준프로세스를정립하기위한의도로 10월 중순부터시작되었는데프

로젝트팀을해체한이후에도정보기획반에서이업무를지속하여이듬해 3월말까지 계속되었

다.�표준프로세스작성을위한업무프로그램입력은처음에는본사직원을대상으로시행되었

으나나중에는14개거점무역관에대해서도시행토록했다.

한가지 특기할만한것은당시에업무조사를위해사용한‘업무관리프로그램’은당시로서는



국내에서처음으로시도한조사방식이었다는점이다.

일부 직원들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구조조정을 의식해 업무량이 남보다 작아서 조정대상에

해당되지는않을까해서불필요한세부사항까지마구잡이로입력하는등부풀리기입력이라는

문제점도없지않았지만 6개월여만에약 35,000여건의업무와절차정보를축적함으로써나중

에지식경영시스템상의지식지도작성에충분히활용할수있었다.

한편프로젝트추진팀의해산이후에도이 BPR입력작업이추진될수있었던배경에는부임이

후부터정보화와전략경영에남다른관심을보여온황두연사장의강력한추진력이있었다.�황

사장은구조조정시기의인력축소여건하에서는일하는방식을변경함으로써생산성을높이는

방법밖에없으며이역할을 IT가 리드해나가야한다는점을일치감치깨닫고단순히정보기술

적인차원이아니라사고의혁신과변화관리에대한전직원의참여를동시에확산시키는노력

을기울이면서 99년 10월부터이듬해 3월까지 BPR�작업이진행되는동안모두 8차례나내,�외

부강사를초청해정보화관련교육을본사전직원대상으로집중시행하기도했다.

특히황사장은당시감사실장이었던이종건실장이기획조정실장재직시지식경영세부실천

계획수립에간여했던것을계기로이실장으로하여금전직원대상지식경영도입필요성에대

한강의를행하도록요청하기도했다.�당시이실장의강의내용은여러직원들에게많은반향을

일으켰다.�동일한실수에대한반복배제,�개인아이디어의조직내파급공유,�업무의표준화등

을통해능력이탁월한일부소수직원에대한의존도를줄임과동시에순환근무과정에서의인

수인계공백을최소화하자는내용은누구나공감할수있는내용들이었기때문이다.

특히 그는전문가,�즉 Specialist의 필요성은누구나역설하면서도실제로는조직내에서이들

을체계적으로키우려는노력과의지는형성되어있지않다고역설하면서지식경영이야말로전

문가체제를도입하기위한하나의방편임을아울러강조하기도했다.

2000년도들어공사는본격적인지식경영추진을위한행보를계속했다.

1월 3일출입기자들과의간담회석상에서황두연사장은 2000년도를‘KOTRA�지식경영의원

년’으로선포한후곧이어기획조정실주관으로사내슬로건으로‘지식경영 KOTRA,�고객만족

KOTRA’라는 표어를 만들어 공사의 인트라넷은 물론,�사옥 각층 게시판에 표제어로 게시하는

등지식경영을위한드라이브를강력히추진해나갔다.

지식경영시스템 프로젝트 추진구조

이과정에서시작된것이‘지식경영컨설팅’작업이다.�이화여대김효근교수의전직원대상

지식경영강의가직접계기가된이컨설팅작업은 Sigma�Knowledge�Group을통해서 2000년 4

월부터3개월간시행되었다.�

당초예정된사업이아니었으나인천국제공항사무소건축비등잔액발생이예상되는비목에

서총1억 7천만원의예산을긴급수혈해PI(Process�Innovation：프로세스혁신),�ISP재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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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경영마스터플랜수립등 3가지분야의컨설팅작업과함께그동안자체적으로사용해오던

BPR용업무관리프로그램을Web�버전으로업그레이드하는 SI�작업도동시에추진되기에이르

렀다.

컨설팅사는우리공사의간부면담및브레인스토밍과정을통하여소위To-Be�Process(향후의

바람직한프로세스)를 정의해나가는데주력했다.�BPR�결과는우리직원들이일상적으로행하

고있는프로세스즉 AS-IS�Process(현행 프로세스)이므로이를토대로공사의경영전략과사장

님의경영방침을실현하기위해서필요한프로세스,�즉 To-Be�Process를구현하자는것이그취

지였다.

아무튼이같은작업이결코원만히진행된것은아니지만 2000년 7월 19일지식경영컨설팅

작업에대한최종보고회를통하여이작업은마무리되었다.

컨설팅사는핵심기능별로 Process�Innovation을제시하는데머물지않고이를조직차원에서

구현하기위한조직개편방안도제시함으로써뒤에전면적팀제도입이라는 KOTRA�사상초유

의획기적제도도입에이론적근거를제공했다.

또한 ISP검토보완작업은99년말에우리직원이만들어낸 ISP를체계화시키고보완시킴으로

써향후 ISP�수립에결정적으로공헌했다.�그러나무엇보다도컨설팅사가기여한것은지식경영

체제도입을위한마스터플랜이었다.�업무관리프로그램을웹버젼으로끌어올린지식관리시스템

초기버젼은공사의지식경영을정보시스템차원에서지원하는계기가되었다.

컨설팅사의용역결과가현실로접목되기까지는나름대로의시행착오와산고를겪어야했다.

그해 7월 19일있었던초기지식관리시스템보고회에서이시스템이업무관리라는목표에너무

치중한나머지실제도입해서사용하기가부담스럽다는의견이간부진에의해대두되자,�당시

홍기화기획조정실장주재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무자회의를소집한결과‘업무관리수

단’이라는기능은약화시키되지식을자연스럽게관리하는기능을강화하는방식으로프로그램

을수정키로결정했다.�

BRP/KM
시스템 개발

ISP�검토
KM�Master
Plan

혁신된Process�
구현을위한
IT�Solution�반영

전사적 IT�구조의
파급영향참고

KM�체계가요구하는 IT�측면에서의요건반영

전사적 IT�구조파급영향참고

혁신된Process에서의
지식생성/획득,�공유/활용상의
파급영향반영

KM�체계에서정의된
Contents,�Process,�
조직및평가모델반영

Process
Innovation



당초 업무관리 형태의 지식관리시스템은 웹형태의 BPR�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이고 동태적으

로업무혁신을도모해나간다는목적이깔려있었으나그동안 6개월간의 BPR�프로그램운영과

정에서조직내부의반발이만만치않았고과연무엇을위한 BPR인지에 대해경영진내부에서

이견제기되면서초기버젼의지식관리시스템은수술이불가피했다.

이프로그램의이름은 2000년 8월박기식정보기획반장이제시한Knock(Knowledge�On-line

for�Collaboration�for�Kotra)가받아들여져공식으로명명되었다.

당시 정부부처로서는기획예산처에서약 7개월째지식경영시스템을운영하면서타부처의

지식경영확산을유도하고있던때였으나문서관리시스템과그룹웨어적인요소를크게탈피하

지못한초기적시스템이었다.�

공기업의경우에도지식경영시스템을본격운영하는기관은철도청을제외하고는그사례가

거의없었다.�다만한국전력이 2000년 4월말지식경영팀을신설한것을비롯,�수자원공사와담

배인삼공사에서도 각각 지식경영팀과 지식경영부라는 조직을 갖추고 KMS(지식관리시스템)개

발을위한컨설팅혹은도입방안연구를서두르고있었다.

우리 공사가이분야에서는앞서가고있었던탓에농업기반공사,�수자원개발공사등공사를

벤치마킹하려는정부투자기관들도적지않았다.

이Knock�시스템의지식저장지식은행에는업무지식104개카테고리,�일반지식61개카테고

리가지정되었으며,�본사의팀장들을대거지식관리자로지정하여일반직원이지식을올릴때

마다이들팀장들의검토과정을거쳐검증된지식만승인되도록했다.�

공사그룹웨어인Wink초기화면에서‘지식경영시스템’을클릭해서접속되는이 Knock�시스

템은업무수행과정에서생기는노하우와지식,�프로세스를전직원이공유하자는데서출발하였

지만포인트스코어링이라는점수관리제를도입하여전직원간에선의의경쟁을유도하는기능

을갖추고있었다.

이같이지식관리자와등록자간에점수에의한지식거래개념을설정한것은지식관리자들이

지식을승인할때보다엄정하게검토해서승인함으로써지식창고의쓰레기화를방지하자는차

원에서였다.�그러나이같은판단은당초의의도대로잘진행되지않았다.�남의지식열람시자

기점수가 0.1점씩 깎이는감점제는우리의조직문화와너무동떨어져이것이지식공유를위한

열람활동을제한하는방향으로작용했다.�자기지식점수관리를위해서는남이올려놓은지식은

읽어보려고하지않고오로지자기지식을올리는데만관심을유도하는역효과가생겼기때문

이었다.

이같은문제점을감안해서2001년도부터는남의지식을열람하더라도자기지식점수를감점

하는제도는없애기로했다.�아울러 2001년 1월초에는토요팀장회의를계기로사장지시하에

전사적으로업무메뉴얼을본격입력토록하게됨에따라 Knock�시스템은순항을계속할수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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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들어이제막접목되기시작한지식경영이제대로뿌리를내릴수있도록하는방안이

강구되었다.�전자도서관을개설해서우리직원들이Knock상에서각종경제경영서적들에대한

요약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조정실과 협조해서 이 달의 KOTRA맨상 시상을 위한

Best�Practice�공모와선정결과를Knock�메뉴의하나로서비스한것도이같은노력의결과였다.�

그중지식경영팀입장에서가장노력을기울인것이바로지식활동경연대회였다.�각지식관

리자로하여금자기가관리하는지식중에서돋보이는지식을추천토록하고전직원에게이를

공지해서 가장 많이 열람된 지식을 선정해서 그 지식제공자에게 금전적인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것은2001년 3월말경이었다.�이결과아시아대양주팀황필구과장이제공한‘시장개척단파

견매뉴얼’이영예의 1등을차지하였고부상으로제주도왕복항공권과콘도이용권이주어졌

다.�이같은1/4�분기우수지식이벤트는3/4분기지식에대해서도또한번시행되었다.

한편 2001년 7월 1일또다시조직개편이단행되면서지식경영업무가 e-KOTRA팀에서이어

졌다.�다만우리직원들이보다자연스럽고편리하게지식활동을할수있도록Wink에서Knock

를 별도로 접속해야하는 시스템을 일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양자간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통합작업은 e-KOTRA팀에서는통합에대한기본계획안을확정하고정보시스템운영팀에

서시스템통합실무를담당하여 2001년 9월부터 2002년 1월까지약 5개월간의작업끝에 2002

년 2월부터본격사용되고있다.�명칭은전직원들에게투표를부쳐본바종래와같이Wink로사

용하자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아Wink�2002로명명하였다.

Wink�2002는 단순한 Wink/Knock간의 통합차원을 넘어 Digital�KOTRA,�Cyber�KISC,

Silkroad21�등 기존 시스템상의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재와지식관리프로세스를단일화하고과거의복잡한포인트스코아링구조를열람과조회건

수위주로반영토록하는등진일보한내용으로새롭게개편되었다.

당초 e-KOTRA팀의 기본계획에 기존시스템에대한통합검색기능은 들어있지않았으나정

보시스템운영팀의박종식부장이이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개발사를적극설득한결과통합

검색등부대기능들이빛을발할수있게되었다.

특히 그동안각종시스템을개발해오면서 Search97이라는 단일엔진과데이터베이스매니

지먼트시스템(DBMS)를Oracle�제품으로단일화해온노력이이같은통합검색기능을가능하게

했다.

이로써Cyber�KISC운영팀,�전자무역팀(Silkroad21)을흡수,�새로발족한e-KOTRA팀의통합취

지가사이버상에서도동시에구현된것임은물론,�경영평가교수들이지적해온‘복잡한시스

템간상호통합및연계’문제도상당부분해결되었다.

지식경영시스템에는 2000년 10월 7일이후 2001년말까지약 3,500건이상의정보와지식들

이 쌓였다.�이를 이용하여 지식을 등록하거나 열람에 참여한 직원이 대상직원 626명중 527명



(84.2%)에 이른것으로나타나 Knock는 일단나름대로당초구축목적을나름대로구현한것으

로평가되고있다.�

특히남이올린지식에대한열람건수가초기에는 6,000건에 불과했으나나중에는 10,000건

에육박할정도로크게증가한것은열람위주의지식공유문화가 KOTRA맨들사이에순조롭게

정착되고있음을실증해주었다.

CIO층을대상으로발간되는월간 CIO는 2001년 10월 15일자호에서이같은공사가추진해

온지식경영의과정과성과에대한특집기사를게재한바있다.�이기사는정부투자기관을대상

으로 지식경영에 대한 성공사례를 특집 형태로 취재한 것으로 그때까지 지식경영을 나름대로

정착시키고있는기관은공사이외에는전무했다.�투자유치를위한파워포인트독일어자료를

유럽의인근무역관끼리공유해서활용한사례라든지현지정착정보를통해서해외발령을받은

직원이사이버상에서부임대상지역의교육,�주거,�복지제도등에대한정보를사전입수해조기

정착을지원한사례등이얘깃거리로동시에소개되기도했다.

그러나우리가만들어낸이지식경영시스템은겨우시작에불과하다.�진정한의미의지식경

영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뿐 아니라 조직문화 속에 공유하고 나누어 가지려는 의식이

전조직원에게녹아있어야가능한것이기때문이다.�지식경영의태두노나카이쿠지로교수가

말하는암묵지(Tacit�Knowledge)의공유도따지고보면굳이정보시스템을통한공유에국한된

얘기는아니었다.�하나의팀안에서전팀원이목표와업무의추진방법에대해지식을공유하도

록노력하고전조직원이경영진의경영방침에대해이해의폭을높이면서실천하려고하는자

세,�그것이야말로‘학습조직’이며지식경영을가능케하는조직문화라고할때우리의Knock는

조그만수단을제공한데지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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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터넷화상상담시대의개막

비싼돈을들여해외로나가지않고도바이어를직접보면서수출상담을할수있는인터넷화상

수출상담회가세계최초로어제국내에서열렸습니다.�컴퓨터와웹카메라,�그리고헤드셋,�이것이

수출상담을위해필요한도구의전부입니다.�제품을카메라로찍어서외국에있는바이어에게직

접보여주고부족한설명은 3차원영상으로만든카탈로그를이용합니다.�일부지방의수출업체

는서울에있는통역사의도움을받아현지에서해외바이어와직접수출상담을벌였습니다.

500여개업체가참석한이번사이버상담회에서몇몇업체는즉석에서주문을따내는성과를올

렸습니다.�컴퓨터상에서직접얼굴을보면서상담을진행하기때문에전화나E-메일로하는것보

다훨씬상담효과가높다는설명입니다.�정부는앞으로52개해외무역관에사이버수출상담전담

데스크를설치해중소기업의수출상담을도와주기로했습니다.

MBC�뉴스가5월8일오전7：30�「뉴스투데이」시간에방송한멘트의일부다.

한편 5월 12일서울경제신문은‘KOTRA�사이버수출상담회성황리에종료’라는타이틀하에

다음과같이보도하기에이른다.

사이버 수출 상담회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총아로 부상했다.�KOTRA�관계자는

“전세계에서처음시도하는상담회인만큼많은업체들이상담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중점

을뒀다”며“구체적상담추진은많지않으나,�이같은수출상담방식의성공가능성을확인했다”

고말했다.�이관계자는특히“이번사이버상담으로전세계바이어들에게한국이정보통신기술

의선진국임을다시한번재인식시키는계기가됐다”고덧붙였다.�

『인터넷화상상담회』(공식명칭은‘Korea�Cyber�Trade�Mart’)는 5월 7일부터 3일간국내외를

온라인으로연결하는새로운시범사업차원에서개최되었다.�당초이같은시범사업이제대로

추진될수있을까하는우려도없지않았지만정보통신기술에대한적응력은국내외업체를막

론하고기대를오히려능가했다는점에서우리가‘디지털혁명’의한복판에서있음을실감케

해주었다.�

비디오채팅실력으로무장한우리의‘신세대무역인’들은상담회사흘동안어렵지않게찾

을수있었다.�마이크기능이부착된헤드셋을통해자유롭게대화하는도중에도가격정보나이

메일주소등중요한내용은PC의키보드를활용하여텍스트로의견을교환하는사람들이적지

않았던것이다.�요즈음의오프라인무역상담은통상바이어들이주도권을가지는것이보통이

다.�하지만이번화상상담에관한한,�이같은현상은먹혀들지않았다.�인터넷활용기술로무장

한우리기업들,�즉셀러(Seller)들이주도권을되찾아왔기때문이다.�이같은사실만으로도화상

상담회는 우리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질과 맞물려 향후 새로운 수출마케팅 수단으로서 그

전망을밝혀준다.



이번상담회에한건이상의화상상담을경험해본국내업체는모두 535개사로이들에게는한

번의화상상담에 30분 단위의 상담시간이 허용되었고 길어질경우에도 10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이는시범이벤트에서보다많은업체들이화상상담을경험함으로써이를확산시

킨다는것이이행사의기본취지였기때문이다.

물론이는상담데스크 35개를통하여수용가능한최대상담시간을나름대로계산한결과이

기도했다.�즉해외무역관에배분한 1,000건의상담목표(�500개업체가평균 2건의상담수행)를

기준으로한개의화상상담데스크(PC)당하루 14시간정도실제투입가능한것으로보고 3일

동안으로나누었을경우상담1건당소요시간은30분정도라는결론이나왔던것이다.

총상담건수 723건중상담추진액이확인된건수만 63건(미$9,430만)에달했고이와는별도

로 14건(미$301만)은 화상상담과정에서계약까지합의한것으로드러났다.�국내 11개 무역관

과서울 COEX로 분산하여상담을수행했을뿐아니라그중에는자기사무실에서웹카메라를

통해상담회에참가한업체들도있었던점을감안하여실제상담성과는이보다더클것이다.�

화상상담회는 2001년 하반기이후꾸준히이사업을준비해왔던노력의결실이었다.�이아이

디어를 최초로 제공하고 대행사 컨소시엄의 하나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사이버 이엔티(Cyber

ENT)�사가공사를접촉한것은 2001년 9월중순무렵이었다.�당시이회사는같은해 11월하순

에예정되어있던On-CAMTEX�화상전시회와관련,�공사의후원참가문제를협의하기위해들렀

는데이것이계기가되어10월초순공사를다시방문,�10층영상회의실에서화상상담시스템에

대한시연회를가진후이회사와e-KOTRA팀간의본격적인교류가시작되었다.�

우선 온라인 컴퓨터제품전시회(On-Camtex)를 공사가 지원하는데서부터최초의협력이가

시화되었다.�공사는실크로드21�사이트에 On-Camtex에 대한 배너를게재해주는한편,�해외무

역관을통해현지홍보를협조키로했다.�이렇게해서샌프란시스코등25개선진국무역관에동

사에서무상으로지원받은웹카메라와헤드셋각한조씩을긴급히지원했다.�PC에접속해서테

스트해본결과대부분의무역관에서는화상의품질이좋지않거나음성이자주끊어지는등문

제점을보고하면서도이들문제점이어느정도만개선된다면지사화업체상담용이나화상상담

회추진도가능할것이라는긍정적결론을보고해왔다.

11월말On-Camtex가끝나고난직후Cyber�ENT측과업무협의를자주진행하면서이들문제

점개선이이루어져야만산업자원부측과대규모화상상담회추진을건의해보겠다는점을알렸

다.�홍콩과싱가포르등몇몇무역관과이미지원한웹카메라를활용하여본사에서직접테스트

해본결과,�화상보다는음성커뮤니케이션에중점적으로설계된업그레이드버전을사용할경우

상담회에사용해도별손색이없어보였다.

이를바탕으로 12월 4일개최된‘실크로드21�활용성약우수사례시상식’때홍콩무역관직

원과오영교사장간화상대화시연기회를가졌다.�마침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장이배석하는

자리여서 2002년도실크로드예산추가확보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화상상담시스템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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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행사의일부로포함시켰다.

그뒤,�사이버마케팅지원체제구축을위한행보는더욱빨라졌다.�12월 26일공사는한국산

업기술대학교및한국산업단지공단과해외시장‘사이버마케팅지원체제구축’을위한업무협

조약정에서명했다.�한국산업기술대학이나선것은이대학내창업벤처사인 Cyber�ENT사를

포함해서이대학이지닌각종기술적기반을우리공사와공유하기위해서였다.�또한산업단지

공단은전국공단을총괄운영하는기관으로서입주업체들의해외마케팅수요를파악하기가용

이할뿐아니라한국산업기술대학과도기존의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어이를우리공사의해외

마케팅지원과유기적으로연결할수있다고여겼기때문이다.�

12월 28-29일 e-KOTRA팀이 과천호프호텔에서주관한‘실크로드워크숍’에서실크로드시

스템에서화상상담회를개최하는방안이처음으로공식제기되었다.�Cyber�ENT사는이자리에

서도화상상담시스템을시연했는데이를본EC21등실크로드협력업체와광운대심상렬교수,

산자부무역정책과실무진들은물론,�홍석우무역정책과장도긍정적인반응이었다.�산자부측은

이때처음으로상담회추진에대한소요예산파악을공사에의뢰하여화상상담회추진이가시

권에들어오고있었다.

2002년 정초부터 e-KOTRA팀은 사이버상담회를위한소요예산파악과함께이를구체화하

는방안이착수되었다.�정보시스템운영팀을합친대팀으로새롭게출발한것을계기로정보기

획과기술지원이한팀안에서통합적으로추진가능하였기때문에 2002년 주요사업으로자리

매김하여총력추진하게되었다.

문제는1회의이벤트사업용으로만7억원정도,�연간상설로운영할경우12억원이상이투입

된다는예산조달방안이었다.�그래서해외홍보비용등을축소조정하여최소한의예산으로재편

성해본바 1회의화상상담회이벤트에만최소 5억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이중절반정도

는산자부가추가지원해야만이사업은실현가능하다는점을마지노선으로제시한결과,�산자

부지원예산규모가최종적으로2억4천만원으로결정되었다.

화상상담회기본계획안이2월16일자로최종확정되었다.�“2002월드컵개최기념사이버수

출상담회 개최 계획(안)”이라는 길다란 제목의 이 문서에는“새로운 개념의 On-Line�솔루션을

도입한전자상담시스템을실크로드상에구현하여우리중소기업과해외바이어간실시간으로

사이버상담회를개최함으로써전자무역의활성화를적극도모”한다는점이명시되었다.

Cyber�ENT사가실무적으로많은도움을주었지만비디오채팅형태의솔루션이일반화되어

있는상태에서우리공사측의기획안대로시스템을재구성할수있는최적업체선정을위해공

개경쟁형태의입찰방식을택한결과‘다음커뮤니케이션사’가대행사업자로선정되었다.�

대행사업자가선정된 3월 16일부터행사개막일 5월 7일까지는불과 50일정도밖에남지않

았다.�무엇보다도행사용홈페이지에탑재할국내업체500개사를발굴하는작업이급선무였다.

당초약2개월의여유기간을상정하였는데입찰프로세스가조금늦어지는바람에기한내업체



모집이다소차질을빚지않을까우려되었다.�1개품목당 5만원(VAT�포함시 5만5천원)씩의제

작비를유료로납부하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행정관리업무도만만치않을것이었으나다행히

이분야는대행사업자가일괄책임을지고진행하도록되어있었다.

가능한유망품목위주로카탈로그게재가이루어지기위해나름대로기준을마련해야하고대

행사가쉽게활동할수있도록여러유관기관들에대해협력체제를가동하는등업무가여전히

남아있었다.�광역지자체통상담당부서와서울주재사무소에공문을송부하여참가업체모집에

협조를요청하는한편,�국내무역관에도지방정부협조를통한공동참가모집을지시하는등독

려작업에 나섰다.�실크로21�협력업체인 EC21,�기계공업진흥회,�충북도 거래알선 사이트 등 12

개 거래알선 사이트에도 일제히 홍보용 배너광고를 게재하였으며,�전자거래 진흥원,�대한상공

회의소등유관기관의홈페이지에도배너광고를섭외,�무료게재하기도하였다.

4월 3일자로공사지사화업체약 800개사에대해서는우리팀명의의안내공문을직접송부

하여 지사화 업체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전년도 업무협조 약정기관인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공단내입주업체를대상으로한설명회를긴급개최하는등3월하순과4월초까지집중적인업

체유치활동이이루어졌다.�매일경제신문과무역일보에유료광고를게재하고상담회안내포스

터1,000장을지급인쇄해서배포하는한편,�무역일보에상세한안내기사도게재하였다.

이같이전력을기울였지만4월 15일까지업체모집실적은245개사에 495개품목이고작이었

다.�500개사 1,000개품목이목표였음을감안할때절반에도못미치는숫자였다.�그나마행사용

홈페이지에탑재된전자카탈로그는그때까지40여개에지나지않았다.�

이러한상황에서도해외바이어유치작업을위한준비도게을리할수없어 4월 8일각지역

본부를대상으로해외유관기관중사이버상담회공동추진기관을물색해서보고해주도록긴

급요청했다.

가장 먼저좋은소식을보내온것은일본무역진흥회(JETRO)였다.�JETRO측은 4월 26∼27일

경‘Nikkei�CNBC’,�‘Tokyo�MXTV’등 주요 CATV를 통해 제트로의 고정 프로그램‘JETRO

Global�Eye’방송이예정되어있음에착안,�이프로그램에서우리사이버상담회내용을소개하

고일본지역내상담회참가모집안내자막도약 30초동안내보낼수있다는호의적반응을보

여왔다.�공동추진대상기관으로 JETRO가가장먼저확정되었다.�

본사에서도 해외바이어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37개로 한정되었던

참가무역관은56개로무려19개나늘어났다.

4월 22일을기해그동안우리말과영문으로만운영해오던행사용홈페이지 (www.trademart-

korea.com)는 5개외국어버전으로오픈되었으며이와동시에WINK의게시판에는국내외무

역관과의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위해 KOTRA�Cyber�Trade�Mart라는 방을 개설하여국내업체

모집현황과바이어유치요령등공통관심사에대한자료를게시하기시작했다.�또한본사 8층

에행사전담안내원(Receptionist)을 이날부터 24시간가동키로하는등준비마무리단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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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4월 22일경까지이미국내업체는343개사에662개품목이신청완료되어약2/3의진도율을

보이고있었으며,�해외잠재바이어약 20만개사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홍보용전자메일을직

접혹은실크로드협력사를통해송부하여 2천건이상의바이어회신이내도하는등순조로운

진전을보였다.�

바이어유치의경우당초 Receptionist를 활용한개별예약방식을탈피,�무역관이자체적으로

상담주선 리스트를 본사에 보고토록 한 후 일괄 Up-load하는 방식이 주효했다.�국내업체 유치

또한순조롭게진행되고있었다.�4월 29일에는 476개업체 886개품목신청이완료되어품목기

준으로 88.7%의 진도율을보이는등목표달성을목전에두기에이르렀다.�부대세미나의경우,

너무나 싱겁게참가자모집이완료되었다.�행사홈페이지에안내문을게재하고온라인신청을

받았는데4월28/29일단이틀동안수용예정인원80명이대거신청해왔던것이다.

한편 4월말을고비로화상상담시스템의불안정문제도순조롭게극복되어갔다.�인터넷트레

픽(Internet�Traffic)에따라다소가변적이긴했지만화상상담회에적용해도별무리없는수준으

로개선되기에이르렀다.�행사개최를 하루앞둔 5월 6일 오전 후꾸오카무역관을연결한사전

시연회가성공리에마무리되었다.

5월 7일오후 2시부터약 40분간치러진개막식은어느행사보다도‘사이버틱’한분위기속

에서차분하게진행되었다.�산자부임내규차관과국회산자위배기운,�황성민,�이근진의원,�한

국산업기술대학총장,�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과전자신문사사장,�무역일보사장등여러외

빈이참가한이행사는COEX�3층컨퍼런스센터의상담장맞은편에서진행되었다.�대형멀티큐

브화면에 3대의카메라가현장모습을스케치하면서비추는가운데홈페이지에서인터넷으로

생중계된이행사는테이프커팅대신마우스로개막을알리는‘사이버커팅’방식을적용하여

이채를띠었다.�

오영교사장은개막식행사인사말을통하여‘사이버상담이야말로시간과비용,�그리고노력

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는새로운수출마케팅패러다임’이라고정의하고‘우리가세계최초

로대규모종합사이버상담회를개최한것을계기로국내외전 KOTRA�무역관과본사시설을

전천후화상상담센타로개방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임내규산자부차관은이「사이버수출상

담회」가“21세기형수출마케팅사업”이라는점에서“우리수출사에중대한전기가될것으로생

각한다’고자리매김했다.

국내는물론전세계적으로도최초로시행된이상담회는전자카탈로그제작에참가한업체가

585개사,�상담회에 참가한 국내업체가 535개사(이중 카탈로그 제작업체는 133개사)로서 전자

카탈로그제작중복업체를제외할경우총 854개사가참가하는대규모행사였다.�이같이큰행

사규모이다보니해외37개국56개무역관,�국내11개무역관인력들이동원되었고또행사진행

요원으로서 20여명의본사무역진흥본부인력들이별도로투입되어야했다.�우리공사측의인



력이나노력투입이이처럼만만치않았던것은처음시작하는행사로써외부아웃소싱업체가

전담추진할수있는분야가그리크지않았기때문이다.

아무리온라인행사라고는하지만역시우리해외무역관을통한상담주선이외에는다른대

안이없음도이번행사결과명확하게드러났다.�농수산물유통공사,�무역협회,�경기도청등에서

행사기간중진행상황을수시로물어오는등관심을보였지만이같은사업이야말로우리해외

네트웍을활용하지않으면제대로추진할수없는사업이라는점에서우리공사의핵심경쟁력

이어디에있는지재확인하는계기가되지않았나생각한다.�특히바쁜틈에도불구하고새로운

사업의시험과정착을위해국내외무역관이내일처럼앞장서준것은이번사업을성공적으로

이끈가장큰원동력이었다.

6월공사창립 40주년기념일에맞추어본사에상설화상상담실설치를서두르고있는현시

점에서생각한다면온라인(인터넷)과오프라인(국내외무역관)의결합을통해공사만이가질수

있는‘e-Business�경쟁력’을한차원끌어올리는데이번화상상담회가적지않게기여하고있는

셈이다.

이상담회를통해지방소재기업들이서울과지역이라는공간적제약없이어디에서나해외

바이어연결이가능하다는실증적인경험을갖게된것은앞으로국내무역관의역할을강화하는

데도큰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한화상상담이라는새로운이정표를마련한이행사는해외무역관,�국내무역관,

본사는물론국내업체,�해외바이어,�통역등 6개당사자가실시간으로개입하는전천후온라인

이벤트이기때문에앞으로잘만운용된다면우리공사의 e-Business�경쟁력을획기적으로끌어

올려줄일대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이번화상상담회를계기로해외무역관에도신선한바람을불러일으킬것으로기대된다.

한국과의 화상상담을 위해 우리 무역관을 방문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앞으로본사와해외무역관,�그리고국내무역관사이에전용회선을보강한다면보다깨끗하

고품질좋은영상과음향으로전천후화상상담을벌일시대도멀지않았다.�다른해외무역진흥

기관에 비해 우리가 이 분야에 앞서간다면 해외 바이어들의 한국으로의 구매전환도 기대가능

할것이다.�거래비용과시간,�노력을한꺼번에절감하는것은국내업체뿐아니라바이어들도가

능하므로수입마케팅경쟁력을높일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물론온라인이모든것을일거에대체해줄수는없을것이다.�그러나우리가지닌해외네트

워크를통해온라인을통해바이어를유인하고여기에오프라인활동이결합된다면우리공사의

e-Business�모델은한층강력한경쟁력을가지고재탄생할것이다.�이번에약 50명에가까운바

이어가화상상담회에이어 5월 21일열리는종합상담회와생활용품박람회에동시참여한다는

소식은이같은모델의연착륙가능성을밝혀주는대목이다.��〖박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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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KOTRA�투자업무역사와과제

해외조직망을 갖춘 KOTRA,�본격 투자업무 개시

요즘외국인투자의중요성에대해국민차원의공감대가형성되었지만98년 4월KOTRA�내에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KISC)가설립될때만해도‘외국인투자유치’는낯선단어였다.�

흔히외국인투자의국민경제적효과를논할때외환확보,�생산과고용창출,�수출증대,�기술력

및선진경영기법습득,�산업구조조정촉진등1석 5조효과를논한다.�외국인투자유치의중요성

에대해서는저명한경제연구소의보고가아니더라도 KOTRA�직원들은이미해외에서일하며

몸으로체험하고인식하는바였다.�그러던중98년봄KOTRA는외국인투자기능을대폭위임받

고서비로소본격적인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하게되었다.�

KOTRA가정식투자유치기관으로지정받은날은 98년 4월 30일.�산업자원부산하의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과KOTRA의투자진흥본부가통합되어발족되었다.�

KOTRA가 투자업무 개시를 위해 공사법을 제기한 것은 IMF�외환위기 3년 전인 94년 12월.

KOTRA�이사간담회에서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투자유치기능을추가하기위한공사법개정

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95년 7월에공사기능조정을위한공사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되

어 8월 4일 공사법이 공포·발효되었다.�그 결과 공사명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Tread�Investment�Promotion�Agency)”로변경되고투자와산업기술협력지원기능이추가

되었으며,�12월 1일부로공사법개정에따라새로운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국내외조직이개

편되었다.��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투자진흥처(27명)가 신설되어 투자와 산업기술협력 지원업무

를전담한다는것이다.�투자진흥처는투자유치부(10명),�투자지원부(10명),�산업협력부(6명)로

나뉘었다.�그러나 조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무역과 투자를 균등하게

KOTRA�핵심업무로수행하기위한포석도조직개편작업바탕에깔려있다.��

해외조직도투자기능이추가됨에따라개편되었다.�미국투자유치를위해애틀란타,�이스라

>>제12절투자진흥



엘의 첨단기술 유치를 위해 텔아비브,�중국

의 수출 및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따리엔과

청뚜에 무역관이 신설되었다.�반면 소피아

와산토도밍고등4개무역관은폐쇄되었다.�

또한 해외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에는 투

자안내센터가 설치되었다.�뉴욕 등 13개 무

역관은 투자유치 거점으로,�북경 등 7개 무

역관은 투자 진출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되

었다.

시너지를 발휘하는 투자유치 지원조직

외환위기와함께시작된국민의정부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정부부처간의업

무갈등도있었다.�당시투자유치업무가재경부와산업자원부에모두있었기때문이다.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작업 전까지만 해도 재경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고 KOTRA에

서는 해외경험및투자업무경험이있는직원을파견했다.�명동은행연합회건물에서외투촉진

법작업당시청와대및정부고위결정권자들간해외조직망을갖춘KOTRA의투자유치기능전

담기관지정이기정사실화되었고,�KOTRA의 관할부처로서산업자원부가투자유치정부부처

로서적임부처로정해지게되었다.�

당시재경부,�산업자원부에이어외무부도투자유치업무를수행코자했으니국민의정부출

범과더불어이래저래KOTRA는국민의관심을뜨겁게받는기관으로부각되었다.�특히KOTRA

의선배한분이청와대산업비서관으로들어가당시강봉균경제수석과함께대통령의투자유

치의지를직접시행하는기능을맡아KOTRA의명성제고에도한몫을했다.�

투자기능수행을위한공사법개정 7년,�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KISC)�설립 4년만에제자

리를잡은KOTRA의투자유치조직은크게3그룹으로구분된다.�

다른기관에비해절대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는외국인접촉및투자유치현장활동을기획

하고지원하는KOTRA의순수투자유치부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필요한중앙정부,�유관기

관들이서비스를한군데로모아둔종합행정지원실,�국내에투자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고충

처리를위해설치된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바로그것이다.�

이중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99년 10월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재직시절설립된기

구로세계에서그유래를찾아볼수없는독특한기구다.�외국인투자의절반이상이이미투자한

기업들의증액투자이기때문에국내에들어온투자업체들의비즈니스고충,�생활환경고충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는 설립이 3년도 채 안됐음에도 2002년 현

재,�외국인투자업체들의 민원처리기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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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2001년 3월부터대통령위촉으로바뀌어 KOTRA의 투자기능제고에큰기여를하

게되었다.�

KOTRA의투자유치기능은새시대가요구하는업무수행의의미만있는것이아니다.�KOTRA

에는공무원,�민간전문인력들도새식구로들어와KOTRA�직원만으로는부족한서비스를채워

시너지를발휘하게됐다.�

종합행정지원실에 파견된 법무부 공무원은 외국인투자업체들의 비자관련 애로사항을,�노동

부공무원은노사분규를,�관세청직원은외국인투자업체들의통관관련애로사항을,�산업단지공

단직원은공단부지문제를해결한다.�옴부즈만사무소에서활동중인건축사,�관세사,�노무사등

민간전문인력은공사의투자기능을수행하는데에역시한몫을하고있다.�또무역분야의상담

을위해무역협회의전문인력이파견나와있어KOTRA는투자업무로인해부족한분야를수혈

받아시너지를낼수있는큰발판을마련한셈이다.�

외국인을 위한 환경조성과 투자전문가 양성도 필요

40년의역사를지닌무역기능과더불어KOTRA의양대기능중하나로자리잡은투자유치분

야는그만큼할일도많다.�L/C만열게해주면일단서비스가일단락되는수출거래알선과달리

투자신고서하나로서비스가마무리되는일이아니기때문이다.�

유치투자는비즈니스,�특히이문화간비즈니스의모든것을담고있는종합예술이라고말할

수있다.�외국인학교가없는지방공단에가족딸린외국인투자업체를초대할수는없고,�외국

인이아팠을때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병원도없는곳에외국인투자자를유치할수는없는노

릇이다.�실제로지방에투자지물색을위해출장갔던외국인들은러브호텔은많으나잠잘만한

변변한호텔한곳없어불편을겪은일도많다.�

투자는생활과긴밀히연결되어외국인을위한환경도마련되어야한다.�투자는건축,�통관,

조세,�법률,�노무와도관련이깊다.�문자그대로비즈니스종합예술인투자업무를제대로시행하

기위해서는외국인을위한환경조성과장기적인전문가양성이시급하다.�현재와같이정기적

인국내외순환근무제이외에별도의투자전문가양성이필요하다는것이다.

여기에또하나외국인투자자와업무를전개할때조심해야할점이있다.�투자는외국인들의

기업내비밀이므로업적평가를염두하고투자신고서나증빙자료를재촉하면안된다는것이다.

실제로복수무역관이주재하고있는국가에서는투자예정업체,�잠재투자자를여러무역관에서

동시에접촉해투자신고서혹은증빙서를재촉하는사례도있었다.�이는투자를방해할수있는

요인이될수있으므로개선과제라할수있다.�

영국이나아일랜드등투자유치모범국으로꼽는나라들의공통점중하나는투자유치기관의

전문인력이많은업체를방문하고,�빠른결정권,�전문지식,�빠른인·허가등관련기관들과의긴

밀한업무협조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2002년부터 KOTRA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전담관 지정제도는 투자기능 전문화를 위한 중

요한첫디딤일것이다.�이제걸음마단계를마치고본격적인대한민국최고의투자유치전담기

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장기적인 업적평가제도,�외국인들을 위한 환경조

성과외국인문화를충분히이해하는문화KOTRA인양성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김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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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한국의간판영문경제·통상홍보전문지「KT&I」 (Korea�Trade�&

Investment)�

「KT&I」(Korea�Trade�&�Investment)가 발간된 지 14년이 되던 97년 4월,�Knight-Ridder

Information�Inc.�등 3개사는KOTRA가발간하는영문경제·무역전문지「KT&I」지의수록기사

및정보를자신들이공급할수있도록비독점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자는편지를보내왔다.�

사실상세계적명성을지닌정보데이터베이스에정보를올릴수있는자격을얻는다는것도

고무적인일인데게다가정보제공을통해로열티수입까지올릴수있게되었으니KT&I�제작팀

에게는초특급희소식이었다.

3개월후,�KOTRA와이들정보서비스제공업체들간의KT&I�정보제공계약이체결되었다.�또

로이터까지KOTRA와KT&I�정보서비스제공계약체결을요청하면서KT&I지는당당히국제무

대에한국을대표하는영문경제지중의하나로자리를차지하게되었다.

로열티는해당서비스업체의전체매출액에KT&I�조회수를전체조회수로나눈수치를곱해

서나온금액의25%를공사에지급하는것으로합의되었다.

실제이들업체를통해KT&I�정보서비스개시가시작된98년에는로열티수입이없었지만,�1

년 후인 99년에는 드디어 미화 500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으며 2000년에는 로열티 수입이

1,000달러로늘어났다.

이러한과정에서 2000년 1월 Euromoney사의 자회사이며 Arthur�Anderson�Consulting�등 유

수 외국인 투자 전문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신뢰도가 높은 투자정보 제공으로 정평이 나있는

Internet�Securities�INC.사도KT&I�정보를자사D/B를통해전파하겠다는의사를표명해왔다.

한국을대표하는영자경제·무역전문지로서의자리매김은KT&I�제작에참여하는직원들로

하여금더욱알차고신뢰성있는제작을하도록하는무언의압력으로도작용했지만KT&I를국

내에홍보하는데도커다란기여를했다.

수년전부터 KOTRA는 재정자립도를주요현안과제의하나로떠안기시작했으며,�이에제작

비가연간2억5천만원이소요되는KT&I지에대해서도수익부담의압력이가해진것은당연한

일이기도했다.

무엇보다도국가를홍보하기위해제작되는간행물에수익개념을도입하는것은여타국가에

서는좀처럼보기어려운일이지만KOTRA의당면과제에일익을담당한다는차원에서KT&I�제

작팀은광고수익창출의길로나서게되었다.

TIME지를비롯해유명영문잡지들을검토한결과KT&I지의광고유치 1차대상을국제수준

급호텔로정하고제작팀은유명호텔의마케팅담당자들을접촉하기시작했다.

이러한접촉과정에서위에서언급한유명정보서비스제공업체들과의정보제공계약체결사

실은호텔의광고유치에커다란매력요인으로작용했으며 Hyatt�호텔과 Intercontinental�호텔이



처음으로KT&I�광고지면을차지하게되었다.

2000년광고수익을비롯해 KT&I지가벌어들인수익은 3천만원이넘었으며제작예산의 12%

를광고수익으로충당함으로써KOTRA�주요수익사업의하나로서도기틀을잡게되었다.

KT&I지의 탄생

KT&I지는제호나발간부수,�제작방법등에는많은변화가있었다.�

KT&I지는 1983년 한국의 상품 및 산업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 발간되었다.

당시「Korea�Trade�&�Business」로창간되었으며KOTRA에서자체제작,�격월간으로발간되었다.

KT&I의제호는발간초기에는무역에초점을맞춰Korea�Trade�&�Business로정했다.�그러나

94년 KOTRA가투자활동을시작하면서부터현재의제호인 Korea�Trade�&�Investment(KT&I)로

변경했다.�

제작부수도초기에는5,000부였으나이후점차증가해현재12,000부를배포하고있다.�

KT&I지는현재해외의경우한국대사관을비롯해주요다국적기업,�언론,�정부기관,�주요잠

재투자가등3,000여개처에6,000여부가,�그리고국내의경우는주한상공회의소,�외국인투자

기업,�주한외국공관,�연구소,�주요호텔,�공항,�본사및국내무역관등 2,400여개처에 5,500여

부가배포되고있으며나머지는수시및행사용으로배포되고있다.

2000년 처음으로공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된고객만족도평가에서비록 KOTRA의전체고

객만족도는매우낮은수준으로평가되었지만KOTRA�평가대상사업부문에서는KT&I지가가

장높은점수를받음으로써한국을대표하는영문무역·투자홍보전문지로서의자존심을지

켰다.

지금은KT&I지가한국의무역·투자부문을대표하는영문지로자리잡았지만그동안제작과

정은순탄치않았다.�KT&I지는 83년처음발간된당시부터 89년까지KOTRA�제작진에의해발

간되었으나,�주요사업의아웃소싱이시작된89년부터외부용역을통해제작되었다.�

국가무역홍보영문전문지로서국가전체의무역확대를위한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역할이

강조되어야할공익지가영리가개입되는외부제작진의손에맡겨지다보니지속적으로질이

저하되는결과를초래했으며이에따라공사및관계자들사이에서는KT&I지무용론이고개를

들기시작했다.

KT&I지발간에소요되는연간예산이2억5천만원이상이고보면KOTRA살림에서적지않은

비용을부담시키고있는것을감안할때 KT&I가 질의저하로독자들의외면을받을경우발간

폐지문제가도마에오르는것은당연한일이기도했다.

다행이국가를대표하는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영문경제·무역홍보지의존속필요성

이인정됨으로써폐간위기는모면했으나책임있는제작을위해 95년부터다시 KOTRA�제작팀

이발간을전담하게되었고이후독자들로부터나날이개선되어간다는격려를받으며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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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있다.

비록 KT&I가 KOTRA�제작팀(현재 투자홍보팀)에 의해 발간되고 있지만 정작 적지않은

KOTRA�직원들은제작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해잘모르는경우가많으며심지어는여전

히외부용역에의해제작되거나혹은대부분외부지원원고에의해제작되는것으로오해하고

있는경우도더러있다.

이에 KT&I의 제작과정을소개하면무엇보다도팀에서는편집방향및내용을설정하는데주

의를기울인다.�연간단위로편집방향설정이되기때문에매년새로운섹션을도입할것인지여

부혹은기존섹션의체제나내용을변경할것인지여부등이결정되면 1년동안은변동없이동

일한체제를유지하게된다.

2002년현재 Economy,�Investment,�Trade�&�Product�세부분으로운영되고있으며각분야에

수록될내용은격월간편집회의를통해서결정된다.

2002년 현재 KT&I가 취급하는주요칼럼을보면,�Cover�story에서는국내주요경제현안이

슈를,�Focus는특정경제,�무역주제에대한분석기사,�Market은국내각종산업및상품동향기

사,�Interview는국내경제·무역정책및현황에대한주요인물인터뷰,�Where�to�invest는지역

별 투자환경 소개,�Legal�scene는 국내 경제·무역 이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칼럼,�Global

investment�window는국제기구의투자지원활동소개,�Economic�update는국내주요산업분야

별분기동향소개,�Partners�in�the�making은 해외기술,�자본과의파트너쉽체결희망국내기업

소개,�The�Ombudsmans�Office�at�work는외국투자기업고충처리사례소개,�Short�takes는국내

경제·무역·정책단신소개,�Whats�New�from�Korea는신기술,�제품소개,�New�products는신

상품소개,�Exhibitions는주요전시회및박람회소개,�Major�economic�statistics는국내주요경제

통계소개,�Koreana는한국의전통문화,�유물및독특한풍물소개를한다.�

주제가결정되고나면개인별취재부분이할당되고팀원들은할당된기사작성을위해조사,

인터뷰및출장등분주하게움직인다.�기사작성과관련,�인터뷰가필요한경우인터뷰대상자

와사전일정협의후인터뷰에임하며(주로인터뷰,�포커스등의기사작성시)�지방프로젝트소

개(Where�to�Invest,�Koreana�등)�시해당지방과사전협의후출장,�취재하게된다.

기사작성시참고하는주요소스는국내외일간신문기사(현재관심이슈및내용파악),�주요

정기간행물(이코노미스트,�나라경제,�주간매경및기타각기관에서발간하는정기간행물),�주

요국내외인터넷사이트정보(재정경제부,�KOFA-net,�금융감독위,�산업자원부,�삼성경제연구

소,�IMF,�OECD,�World�Bank,�MIGA,�해당기업홈페이지등)�등이며여기에일상업무에서관심

을가지고정리하거나수집해놓은정보들이덧붙여진다.

담당자들이기사를작성할때주의하는사항은개인적인분석보다는국내의경제,�산업,�정책

동향을객관적으로제시해이를알리고홍보하는데중점을둔다는점이다.�기사는영문감수자

가직접작성하는것을제외하고는대부분한글로작성된후다시영문으로번역되는데이경우



에는외부전문번역가등우수인력에의뢰하고있다.�

1차 외부번역이끝나면담당자별로다시용어사용및번역의적절성을검토하며이후다시

KT&I�발간팀에소속된영문감수자가재차검토한다.

KT&I�제작진을 보면,�가끔은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타이틀을 뽑아내는 Mr.

Charles�Deurden.�거의 5년이 넘게 투자홍보팀의 영문감수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Mr.�Charles

Deurden은단순한영문감수자로서의역할만담당하는것이아니라평범한기사거리들에게생

명과활력을불어넣는작업을담당하는언어의마술사이다.�그는또투자홍보팀의영문감수자

일뿐만아니라실제로는공사전체의영문감수자역할도하고있다.�그가해내는역할은여기

에그치지않고주요외국인물에대한인터뷰를직접실시,�자신의아이디어를접목시켜 KT&I

의인터뷰칼럼을훌륭하게꾸며오고있다.�

KT&I�표지삽화및내용중의일부삽화는외부디자이너를통해매회분마다조달되며나머지

전체디자인은투자홍보팀에상주하는디자인전문용역직원이담당하고있다.�한때투자홍보

팀디자이너로근무했던이민재씨는 KT&I�디자인뿐만아니라공사에서발간되는자료디자인

부터,�전시회포스터디자인,�나아가서는각종배너디자인까지도도맡아처리하는마당발로통

했다.�

이외에도 오직 KT&I�만큼은 KOTRA가 발간하는 자료 중에서도 한국의 대표적 자료로 만들

수있다는열정을가지고시간을아끼지않고일해온많은직원들의노력은새삼언급할필요도

없다.

어느덧발간 20년을맞이하는 KT&I지가앞으로도한국의무역·투자환경을해외에소개하

는데꼭필요한도구로써오래독자들의사랑을받는잡지로남기를바라는마음이간절하다.

〖김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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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한국민관합동대일투자유치단파견

KOTRA,�공식적 투자유치기관으로 자리매김 계기 마련

95년 당시 지속적인 엔고로 인해 해외이전을 모색하고 있던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에필요한고도기술을확보하고,�대일무역수지를개선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정부 (당시

는통상산업부)�및민간기업이함께하는민관합동대일투자유치단을 KOTRA(일본실)가 처음

으로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95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일본도쿄,�오사까로파견된제1회 민관합동대일투자유치단

사절단은통상산업부를비롯해 17개기관 41개사 7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사절단이었다.�정부

측의 대표로 통상산업부의 정해주 차관보가 단장으로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외무

부,�노동부가 참가햇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충청남도,�천안시,

경기도,�경상북도,�충청북도가 참가했다.�또한 유관기관으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한국전자공

업진흥회,�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동참했으며자문역으로영화컨설팅과KIET가참가했다.

도쿄,�오사카 무역관은 이러한 민관합동 투자유치단 파견사업이 KOTRA가 무역진흥이외에

투자유치기능의확대라는커다란전환점이될것이라고믿고전직원이일치단결하여사업을추

진하게되었다.

일본기업의 참가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일본어 D/M안내문 1,000통을 제작하여 반송엽서와

함께발송하고무역관전원이투입되어전화를했다.�그리고본사에서송부해온일본측협력희

망기업을대상으로상담회참가를위한유치활동을전개했다.�또한 한국측의기계공업진흥회

등유관단체및조합인사들이일본을방문하여일본측관련단체와조합을접촉하여산하회원

사에게홍보토록요청했다.��

매일 매일 야근하면서 무역관 직원별 참가업체 유치실적을 체크하고,�관심기업에게 전화와

방문을하고독려한결과당초의기대했던 200명의참가인원을훨씬초과한 424명이참가를신

청했다.�이러한성과는무역관뿐만아니라통상산업부,�그리고KOTRA와함께실무주관으로사

업을추진한일한경제협회가놀라움과부러움을금치못했다.�

도쿄의투자설명회장으로확보한뉴오타니호텔레이노마룸은최대수용인원이200여명이므

로참가신청한 246명이들어가기에는어려우므로회장의 4/5는 테이블과의자를준비하되,�나

머지 1/5은의자만을배치했다.�오사카에서는회의장이넘쳐서복도에서마이크를연결하여듣

는사태까지발생하여대성공이었다.�

행사장소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벤트임을 감안,�도쿄시내의 가장 유명한 호텔을 물색했으며

대사관측과협의한결과뉴오타니호텔로결정하게되었다.�이렇게맺어진뉴오타니호텔과의

인연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무역관이 주관하는 한국의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에는 최대한

서비스를해주고있다.�



도쿄지역투자유치설명회는한영수부관장이사회를진행했으며한국측통상산업부정해주

차관보가단장으로인사하고,�일본통상산업성통상정책국심의관카네코카츠오가일본측을대

표축사를했다.�이어한국의개선된투자환경에대해OHP를사용하면서통상산업부김용근담

당관이설명했다.�그다음에는“21세기를향한한국에의성공적인투자”에대한일본어비디오

를상영했다.

“한국에의외국인직접투자안내”라는제목의일본어판비디오는한국에서심혈을기울여제

작한것으로미국의가장유명한기획사에파격적인금액을주고만들었다.�한국의변화하는모

습을담은내용으로새로운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외국인의시각을중심으로제작한것은당

시로는신선한시도이었다.

일본의대한투자성공사례에대해한국에서동행한 JV회 오오므로타카오씨가실질적인경

험담위주로발표해참가자로부터커다란호응을얻었다.�역시일본인으로부터성공사례를듣

는것이한국인으로부터백번듣기보다는낫다는생각이다.

투자유치설명회에참가한일본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반응조사에서는일본기업이관심이

높은노사문제에대한설명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이듬해실시된민관합동투자유치단에서는

한국의노동환경에대한설명도추가한바있다.

투자상담회는일본의유수한기업인스미토모전기공업등 99개사가참가해 155건의상담이

이루어졌다.�최종적인 참가업체가 확정된후 한달도 채 못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역관의

노력으로많은일본업체가상담에참가해커다란호응을얻고 KOTRA의 일본내위상제고에도

커다란기여를하게되었다.

95년도 민관합동 투자유치단 사업은 종전까지 일본주재 유관기관이 행하던 사업을 KOTRA

가처음으로주관이되어실시했으며이전의행사에비해양적,�질적인면에서월등히향상된실

적이나타났다.�이행사를담당한일본실,�도쿄무역관그리고오사카무역관직원들은나름대로

뿌듯한보람과자부심을느꼈다.

특히정해주차관보를비롯한사절단원및현지공관등주일기관들로부터“역시KOTRA만이

이러한대형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라는찬사를들었으며,�도쿄와오사카무역관의

일본업체모집등철저한행사준비및완벽한행사진행에대만족을보이며감사의뜻을표한바

있다.

이러한한일민관합동투자사절단행사의성공적인실시는 96년부터공사의투자유치기능이

정부차원에서결정된상황에서처음으로시행된것으로공사의투자업무역량이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전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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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설치

정덕구 장관의 발표로 설립 단초를 세운 옴부즈만 제도

“여러분의애로를해결,�지원하기위해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겠습니다.�각분야별전문가들

이여러분을직접방문해애로사항을접수하고해결해주는홈닥터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99

년 7월 16일,�KOTRA�10층 간부회의실에서있은정덕구산업자원부장관의발표다.�이발표가

오늘날많은국가들이벤치마킹하고,�외국인투자유치에결정적역할을하고있는‘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개설의시작이다.

이날은제2차외국인투자기업상시상식행사가있는날이었다.�외국인투자기업상은KOTRA

와 한국경제신문이주관하고산업자원부가후원하는외국인투자기업대상최고권위의상.�이

날제2차시상식을맞던터라산업자원부장관과 KOTRA�사장,�한국경제신문사장,�외국인투자

기업대표,�기자등많은내외인사가참석,�성황을이루는자리였다.��

시상과기념촬영이끝나고곧이어산업자원부장관과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인주요외국

인투자기업대표들과의간담회가시작되었다.�이간담회에서제프리존스주한미국상의회장

등참석자들은한국에서사업하면서겪었던어려움을호소했고,�장관은이에대한답변으로전

날대통령께보고한외국인투자기업고충처리대책을발표한것이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고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라는정책노선을택했고,�이를위해종전의규제,�관리중심의정

책에서촉진,�지원중심으로외국인투자정책의패러다임을바꾸어나가고있었다.�

이에따라 98년도에는외국인투자업종을추가로개방했고,�외국환거래자유화등은물론 7

월에는 KOTRA에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설립하고,�11월에

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제정하는등각종조치가잇따랐다.�

그 결과한국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98년도에 89억달러,�99년도에 155억달러를기록했

다.�이는지난 62년도부터 97년도까지 36년간유치한실적을불과 2년만에달성하는괄목할만

한성과인것이다.�그러나,�98년도의이러한투자관련제도의대폭적인개선에도불구하고,�99년

3월싱가포르 PERC의외국인생활여건조사에서아시아 12개국중 2년연속최하위를기록할

정도로외국인투자자를위한국내경영이나생활환경은유치경쟁국에비해크게미흡했다.�

더구나총외국인직접투자실적중기투자기업의증액투자실적이 98년도 41.4%에서 99년도

상반기에는 53%로증가하는상황이어서외국인투자의지속적유치를위해서는기존외국인투

자기업에대한사후관리,�즉경제,�생활애로해소가선결과제로대두되고있었다.�물론외국인투

자촉진법상KISC�내에고충처리기구를설치하도록되어있었고종합상담실고충처리팀이업무

를처리하고있었다.�그러나팀장포함 2명만이업무를처리하고있어외국인생활가이드발간

및민원인상담을제대로처리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이런상황에서외국인투자기업의고충



처리를위한옴부즈만제도를도입한다는장관의발표는획기적인것이었다.�

일사천리 진행된 사무소 설치 작업

8월이 되자옴부즈만사무소설치는급류를타게되었다.�10월중사무소를개설하라는장관

의지시와함께인원,�기능,�운영방안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했으나,�결국예산과T/O확보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당초 장관의 수십억 예산확보 공언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을

할당해줄수없고,�민간계약직T/O�1명도인정할수없다는것이다.�앞이캄캄했지만산자부와

공동으로기획예산처를설득하는작업에들어갔다.�

예산과인원은하루에도서너번씩축소수정됐고결국계약직 T/O�10명이확보되었다.�홈닥

터도 30명으로 축소됐지만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려던 계획은 지원부족으로 KOTRA의 직원

으로보충했다.�그나마다행인것이무역협회에서 8명을파견되어옴부즈만에는민간전문가 9

명,�무역협회에서파견된 8명,�KOTRA의직원 13명등총 30명으로구성하는것으로최종정리

되었다.�예산은축소에축소를거듭해산자부수임사업인하노버엑스포예산잔액 3억원,�공사

예산절감 1억5천만원,�총 4억5천만원정도로추진하는것으로기획예산처와어느정도교감이

이루어졌다.�

기획예산처협의와동시에 KISC�조직개편작업을병행했으나옴부즈만사무소근무인원 13

명을줄이기위해서기존조직을축소할수밖에없었다.�KISC�조직에대한개편은4월부터논의

되어다양한안들이준비되어있었으나,�투자유치조직의축소·개편으로고충처리기구확대에

따른조직및인원의증가를최소화하게되었고,�결국이과정에서투자협력처는폐지되고말았

다.�

8월말옴부즈만사무소설치를포함한외국인투자지원센터개편안을외국인투자위원회에상

정하기 위해 산자부에 제출했고,�산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KISC조직과운영에관한중요사항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거재경부장관을위원장,�13개부

처장관을위원으로하는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사항으로조직개편시마다정부와조율과정을

거쳐야만한다.

이과정에서풀리지않았던난제는외국인투자촉진법상 KISC�내에두도록되어있는옴부즈

만사무소의운영에독립성을부여하는방안이었다.�촉진법상조직은 KISC�산하이고실제로는

독자적으로운영하도록하려하니예산,�결재라인,�인사,�위임전결문제등여러사람이모여아

이디어를짜내도제도적으로해결방안이모색되지않았다.�특히,�조직개편(안)�수립시 KISC�조

직도상KISC소장과옴부즈만의연결을어떠한형식으로나타내느냐가난제였는데,�산자부의아

이디어로 공사 최초의 점선으로 연결된 조직도를 탄생시켜 미봉시켰으나 이 문제는 옴부즈만

사무소개설후에도여러가지문제를야기시켰다.�

9월이되자장관이지시한 10월중설치를목표로본격적인설치작업이시작되었다.�먼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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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소가 문제가 되었다.�지금은 사무소가

염곡동 사옥으로 이전했으나,�설치 당시에

는 염곡동 사옥이 교통이 불편하고 외곽지

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관이 상공

회의소 건물 또는 무역센터에 설치하도록

지시해 무역센터 내에 설치키로 잠정 결정

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추진을할수가없게된것이다.�

즉,�무역협회로부터 무료로 임차를 하겠

다고 해도 내년도 이후에는 결국 임차료 예

산으로반영될수밖에없을것을우려한기획예산처는염곡동사옥에설치해야만이하노버엑

스포예산잔액을사용토록승인해주겠다는입장이었고장관은반드시무역협회에설치토록지

시,�산자부실무자들과함께고민에빠져들었다.�우여곡절끝에나중에무역협회에설치토록되

기는했지만실제사무소설치과정에서여러사람이애를먹었다.�

전담반에서실제개소작업을하는동안외국인투자지원센터개편(안)은 9월에외국인투자실

무위원회(산자부차관을위원장,�13개부처 1급공무원을위원으로하는외국인투자위원회보조

기구)를 통과했고,�조직개편(안)�및각종제규정개정(안)을 만들어기획부로넘기는동시에옴

부즈만 및 고충처리기구의 대외명칭을 만들었다.�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이라

는명칭을사용하고있어옴부즈만기능을수행하면서도다른명칭을찾아야만했다.�외국에서

사용하던명칭을벤치마킹한결과,�영국에서의회의옴부즈만을‘Parliamentary�Ombudsman’으

로 사용하고 있음을발견하고,�옴부즈만은‘외국인투자옴부즈만’,�고충처리기구는‘외국인투

자옴부즈만사무소‘의명칭을사용하기로결정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편(안)은 10월 중순 재경부 장관의 마지막 서명으로 외국인투자위원

회를통과했고,�10월 25일공사이사회를통과해최종확정됨으로서제도적으로는모든작업이

끝이났다.�이와더불어초대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경제학계의거목이고무역위원회위원장

을역임한바있는고려대학교김완순박사가위촉됐다.�

제도적작업을마치고 99년 10월 26일,�산업자원부장관,�KOTRA�사장,�외국인투자옴부즈만,

외국인투자기업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성대한개소식을가지게되었다.�

옴부즈만 사무소의 화려한 활약

국내 언론에는 연일 사무소 개설기사가 실렸고 모 대사관은“한국의 투자환경이 변하고 있

다”는주제로사무소개설및기능에대해상세히소개하는내용을중요정보로자국에타전했

다.�단기간 내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외국인투자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사무소설치
(1999.10.26)



기관으로자리잡게한데에는초대외국인투자옴부즈만인김완순박사의왕성한활동도한몫

했다.�김박사는연일언론기고는물론대사관,�외국상의및외국투자기업들과간담회를개최하

는등사무소홍보및애로사항을파악함과동시에,�농림부장관,�서울시장,�관세청장등실제고

충해결권한을가진기관을찾아다니면서외투기업의고충처리에앞장섰다.�

또옴부즈만사무소의KOTRA�직원들,�무역협회에서파견된직원,�민간에서특별채용된분야

별전문가로구성된홈닥터들의활약도대단했다.�이들은수도권은물론전국방방곡곡을다니

면서애로사항을수집하고해결하는데헌신적으로노력했다.�그결과,�과거고충처리팀에서 10

월 25까지 35건을접수하고 31건을처리하던것을홈닥터들은불과두달여만에 200건을접수

하고132건을처리했고,�이듬해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고충처리를통해16억7천달러의증액투

자를유치하는개가를올렸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활약은설문조사에서여실히드러났다.�2000년 12월외국인투자기업

대상설문조사결과,�응답업체의82.3%가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를알고있다고답변할정

도로이제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외국인투자기업들이가장믿고의지하는그들의동반

자가되었다.�혹자는국내기업들의애로는제대로처리해주지않으면서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특혜를주는것이아니냐고비판할지도모른다.�그러나외국인투자유치가우리의안정적성장

을위해절대적으로필요하고세계각국이경쟁적으로유치경쟁을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외

국인투자기업들의애로해소는필수불가결한것이다.�이들의애로해소과정에서불필요한규제

타파,�공정경쟁등은결국우리기업들의경영환경을개선시키게되고,�이런투자환경은새로운

외국인투자를불러온다는선순환의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외국인투자촉진법도바뀌어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대통령이위촉하는등권위와역

할도상당히격상되었다.�그동안많은분들의노력이있었지만,�개소준비에서부터초창기홈닥

터로활동하셨던많은분들의노고가오늘날의사무소를만들었지않았나생각한다.�아무쪼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세계최고의외국인투자기업고충처리기구로서,�한국의외국인

투자유치증대에더욱더기여할수있기를기원한다.��〖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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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APEC�투자박람회

98년아시아국가들에닥친금융위기로인해그해11월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된APEC�정상

회담에서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제회복방안을마련하는것이주요의제가되었고,�김대중

대통령은역내투자활성화를통한경제회복을목적으로‘APEC�INVESTMENT�MART’를개최할

것을제안,�참가정상들이전폭적으로지지하여정상선언문에공식채택되었다.

이후정부는투자진흥업무를주요업무로추진하고있고당시막개설된KOTRA의KISC(외국

인투자지원센터)에이업무를부여하기로결정했다.�이로써APEC�투자박람회개최사업의중요

성이나의미가훨씬커졌으나6개월안에각국의투자가들을유치하여세계어디에서도해본적

이없는투자박람회를개최하는것이정부나 KOTRA에서나똑같은고민거리로제기되고있었

다.

당시김은상사장은다른처는바쁘고여력이없으니투자협력처에서투자박람회개최업무

를담당하라는지시를내렸고,�정부에서는 12월 10일 개최되는 APEC�고위급회의에참가해서

우리나라가어떻게투자박람회를개최할것인지를설명하라는지침이왔다.�불과일주일을가

지고제안자료를만들었는데이자료는그후청와대보고에서부터투자박람회개최시까지사업

에참여했던많은전문가들도특별한수정없이이기본자료를토대로협의를진행할만큼사업

의지침서로자리잡았다.�당시이자료를만드는데도움을준분들을잊을수없다.�투자박람회

라는밑그림을프리젠테이션으로그려준이강만현 IT�회사전무,�투자유치의컨셉트를완성시

켜준정원수현웹게이트미주법인사장,�실시간투자상담이라는아이디어와실질적인해결방

법을제공하여준기현서중남미지역본부장(당시정보기획부장)이시작일주일만에APEC�투자

박람회라는 청사진을 만든 분들이다.�12월 10일 개최된 APEC�고위급 회의 최종 결의문에서

APEC�전회원국이LOCAL�ORGANIZER로참가할것이라는약속이이루어졌다.

APEC�고위급회담이후많은위원회가만들어졌으나대부분의정책과방향은산업자원부오

영교무역정책실장이주재한실무위원회에서이루어졌다.�당초투자박람회개최(안)에는명칭

이 APEC�FDI�MART로되어있었고,�투자가모집도 600명으로되어있었는데,�여기서도오영교

무역정책실장의추진력이발동되었다.�우선명칭을간단하고포괄적인 INVESTMENT�MART로

바꿀 것 그리고 KOTRA가 이제 투자진흥의 중심이 된 만큼 해외투자가 1,000명에 투자매물을

가진셀러 1,000명을합하여최소한 2,000명은투자박람회장을방문하여야한다는지침이었다.

당시구조조정으로무려 20%의 가까운인원을감축한데다신설 KISC의 업무도엄청난것이어

서이같은새로운프로젝트에인원을충원한다는것은상상도못할형편이었기에행사와투자

가유치업무의아웃소싱,�사업추진의완전한전산화,�다양한행사프로그램의도입등기존의틀

을깨는전략을채택하게되었다.

행사업무의아웃소싱의경우 LG�애드,�제일기획,�에델만등은투자가의공항영접에서부터호



텔예약,�통역지원,�안내,�오·만찬추진등투자가지원행사와단순한상품박람회와차별화된

컨셉트를실현시킬투자박람회장장치,�투자가모집을위한해외홍보대사의임명등해외홍보

업무의추진등을수행했다.�

투자가유치업무는 각국에서 해외투자업무에 특화 되어 있는 컨설팅사,�법무법인,�투자은행

등을파트너로활용하는데중점을두었다.�

인터넷을통한참가자등록업무의전산화는박람회개최이전에프로그램별행사별참가자파

악과요청사항에대한신속한처리로행사의효율성확보에절대적인방안이었다.

한편 사이버마트의 구축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다.�홈페이지(http：www.apecinvest-

mentmart.com)를 개설하여 투자상담장을가상공간에 만들어직원들이인콰이어리를 직접처

리하는바이어상담회와차별화되었다.�또한사이버마트를통해박람회기간중의모든행사가

실시간방영되어다른일정때문에참가하지못하는프로그램을언제든지다시확인할수있도

록했다.

김종필총리가주최한박람회개막전야의리셉션장은 1,500명이넘는외국인투자가들로발

디딜틈이없었다.�리셉션에참가한투자가들은‘한국의소리’를주제로한가야금연주와‘The

New�Asia�Pacific’을주제로한오프닝영상과더불어김중자국악예술단의전통북무‘合’공연

에찬사를아끼지않았다.�

다음날까지등록한투자가는 43개국에서참가한 2,137명이었는데,�APEC�회원국 21개국에

서투자유치를목적으로참가한셀러들이 652명이별도등록하여총 2,789명의외국인이입국,

올림픽을빼고그렇게많은외국인이일시에한국을방문하기는처음이었다.�그러나APEC�투자

박람회등록업무가전산화되어이를토대로호텔예약,�오·만찬참가인원을결정했고박람회

주요 추진사업＿359

◀ 1999�APEC
투자박람회테이프
커팅모습



장을입장하기위해서는반드시사무국에서

전산으로 발급한 명찰을 패용해야 하기 때

문에참가인원집계는매우정확했다.�

김대중대통령은통상오찬이나테이프커

팅 중 1가지만 하는 여느 대통령 행사와는

달리 APEC�투자박람회에서는 개막식 테이

프커팅,�보고 접수,�박람회장 순시,�다과회

개최,�오찬주최등무려 5가지행사를계속

주관했다.�개막행사당일인6월2일11시 25

분경 대통령이 도착,�11시 30분 COEX�3층

대서양관입구에서대통령,�산자부장관,�외

교통상부장관,�KOTRA�사장,�인도네시아장

관(Marzuki�Usman),�대만 장관(Wang�Chih-

kang),�태국 장관(Abhisit�Vejjajiva),�중국 차

관보(Ma�Xuihong),�주한뉴질랜드대사(Roy�Ferguson),�ADB�부총재(Peter�Sullivan),�일한경제협

회회장(Fujimura�Masaya)등 11명이테이프커팅을했다.�이어황두연당시KOTRA�사장의APEC

투자박람회현황보고가이어졌고APEC주제관·한국관등순시가뒤이어졌다.�이후약20분정

도주요인사들과의다과회가있은후관계부처장관,�APEC�회원국대표,�잠재투자자등 350명

을 초청한정중한오찬이인터콘티넨탈호텔그랜드셀라돈볼룸에서이어졌다.�개막행사를비

롯해오찬행사의사회는유창한영어와절제된매너로김종갑국장이맡았다.

APEC박람회에대한대외적관심제고를위해저명인사초청강연회및APEC회원국별국가투

자환경설명회를계획입안단계부터포함시켰다.�3회개최된저명인사초청강연회에는해외펀

드운영의 귀재인 윌버로스와 세계경제포름(WEF)의 스마쟈,�해외직접투자(FDI)의 이론을 정립

한 영국의 존더닝교수,�그리고 해외투자기업의 대표적인 성공기업 도요타의 쇼이치로 도요타

회장이초청되었다.�이강연회를이끌면서발표자와참가한외국투자가들간의연결역할을수행

할모더레이터로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장과조동성서울대교수를초청했다.�이두인사는세

계경제계에상당한인맥과영향력을가지고있는유명인사여서강연회에참가하는외국인투

자가들의유치에도큰기여를했다.�예상대로강연회는대성황을이루었다.�

당시도요타회장은세계적인기업가로시간을조정하기가아주힘들었는데,�당시사전준비

요원으로방한한비서실장이하루숙박료가1,500만원에달하는인터콘티넨탈호텔의최고급프

레지던트로얄스위트룸을예약할수있으면허락을받겠다고하여초청이급선무라이방값을

우리가부담한다고했는데도회장이냈고,�강의료도받지않았다.�다만비서실측은자가용비행

기의공항사용료및주차료를내달라고했는데그비용이1,500만원을넘었다.�

▲ 1999�APEC
투자박람회
김대중대통령방문



국가경쟁력보고서로유명한세계경제포름의스마쟈회장은강연회에서무역진흥에서투자

진흥으로까지발전한 KOTRA의기능을격찬하면서세계비즈니스계에워낙알려져있는만큼,

만약 국가기관에 대해 브랜드를 매긴다면 KOTRA는 코카콜라에 버금가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

APEC투자박람회에대한세계투자가들의관심을끌기위해 APEC�역내국가경제가다른어

느지역보다역동적이며,�미래가치가높다는인식을심어줄필요성이있었다.

우선대통령명의의초청장은투자거점무역관을통해무려 15만명에달하는잠재투자가를

접촉한후방한의사가타진된 3,081명에대해발송되었다.�이후해외무역관에서는현지유관기

관과 민간컨설팅을 파트너로 선정,�이들의 주고객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쳤는데

아주성과가높았다.

한편당시APEC�회원국이아닌중동국가들중중동의큰손쿠웨이트투자청,�두바이국립은행

의압둘라사라사장등이방한,�APEC투자박람회의이미지향상에큰기여를했다.

새로운아이디어인사이버투자박람회는회원국에서모두서브홈페이지를접속시키고 1,502

건의투자매물을등재시켜서총3만 8천회의사이버상담이진행되었다.�이사이버박람회의홈

페이지는차기APEC�투자박람회를유치한중국에그대로이전되었고매물은외국인투자지원센

터홈페이지인www.kisc.org로이관되었다.�

이박람회의성공에는국내외언론의전폭적인지원이있었다.�국내언론에대한홍보와관련,

산업자원부기자와KOTRA출입기자를대상으로한APEC�투자박람회프레스세미나개최가최

초로시도되었다.�이때과거의관행을바로잡고사업의성공을위해지도감사에만전을기하여

준신덕현감사와김성준감사실장을비롯,�감사실직원들의협조는성공에큰밑거름이되었다.

박람회기간중에는프레스센터가운영되었다.�AFP,�AP다우존스,�APTN,�Asiaweek,�브리지뉴

스,�CNBC,�Far�Eastern�Economic�Review,�뉴스위크,�로이터,�월스트리트 저널,�Kuwait�News

Agency(KUNA)�등에서파견된50명의외신기자가참가했고내신에서는전일간지와KBS,�MBC,

SBS,�MBN,�YTN,�Arirang�TV�등방송사가상주했다.�박람회기간중에는해외의큰손들이수시로

방문하는데다가 저명인사 인터뷰 등 취재원이 풍부했고,�참가국 대표 합동기자회견,�산업자원

부장관과 KOTRA�사장합동기자회견,�외국투자가그룹을인솔해온무역관장기자간담회등

취재기회를끊임없이제공하였기때문이었다.

한편부수적인행사로 6월 3일∼4일에 APEC�전회원국의국별투자환경설명회가개최되어

APEC�회원국의최대관심사업으로떠올랐다.�전회원국이이설명회에참가하였고,�중국및일

본의경우400명이넘게참가하여호황을이루었다.

한편 박람회기간중에는투자가들을대상으로산업시찰을실시했는데삼성전자－민속촌코

스,�미디어밸리－시내관광코스,�현대전자－도예촌코스,�오스람코리아－민속촌코스등으로 4

개코스를지정했고참가자는전원사이버마트를통해참가접수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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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기간중에는박람회장내에시간대별로회원국의홍보영상물을상영,�분위기를고취

시켰다.�우리나라에서는서울예술단이한국전통무용인태평무,�부채춤,�승무,�장고춤을선보였

고박재천연주단의국악기와양악기협연으로외국인투자가들에게한국의문화를소개했다.

또행사장출구에게시판을이용,�참관객들로하여금Best�Pavilion에스티커를부착토록하여

부착된스티커의개수로Best�Pavilion을결정,�시상하여참가회원국간경쟁을통한화려한장치

유도및자국관에대한자긍심고취,�참관객의흥미유발을기도했다.�6월 3일전시장내문화예

술공연무대에서황두연KOTRA�사장이직접시상한Best�Pavilion에Gold는일본이,�Silver는태

국이그리고브론즈상은중국이각각받았다.

APEC�박람회는우리나라가세계최초로국제투자박람회를제안했고전회원국이한나라도빠

지지않고참가하여앞으로주도적으로APEC을이끌어나갈정치.�외교적입지구축에큰기여

를했다.�경제적으로도긍정적효과가막대하여계량적으로박람회기간중62억불에달하는투

자상담이진행되었으며,�전세계투자관련인사들에게아시아국가중가장모범적으로경제위기

를극복해나가는한국의이미지를확고히했다.

특히 APEC�투자박람회를통해전세계잠재투자가들의데이터베이스가확충되어이들과인

적네트워크를구축,�향후투자유치활동의성과가더욱높아질것이다.�투자유치를위한비용과

시간절감효과도막대하다.�한장소에서한국시장에관심있는전세계투자가들과의상담이이

루어져회원국의외자유치에책임있는고위직과의직접상담기회도제공되었기때문이다.�

한편이번투자박람회를통해향후해외투자가들의수요에맞춘투자프로젝트의개발도가능

해졌다.�투자가들의투자수요를파악함으로써현재진행중이거나향후개발할트자프로젝트를

이제더욱구체화할수있게되었다.

▶제2회 APEC
투자박람회(중국)를
둘러보는 VIP



이와더불어투자박람회는지방자치단체들의투자유치관심도제고에도큰기여를했다.�특

히투자박람회를통해지자체들도앞으로투자유치활동에자신감을갖고사회간접자본개발프

로젝트등대규모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되었다.

한편 APEC�투자박람회는외국투자가들의유치못지않게중요한외국자본의이탈을방지하

는기회로도활용되었다.�과거의예로보아미국등선진국의경제정책변화는신흥개도국들에

유입된자본의이탈로이어졌는데,�박람회의가장큰성과로한국경제의안정적성장에대한확

신분위기가방한외국투자가들을통해성공적으로알려졌다는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로 대통령이국제회의에서 제안한 APEC투자박람회를 KOTRA가 주관

하고성공시켰다는사실은KOTRA�의위상확보에도큰기여를했다.��〖김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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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본부-Hub-Spoke제도입

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95년 8월 4일,�공사법이개정되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명칭이변경됐다.�이와함께투자

진흥및기술협력분야로사업이확장된것을대외적으로알리기위해현판식기념행사가개최

됐다.�이자리에서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KOTRA의 장기적발전을위한청사진마련과경

영여건개선이시급하다”고언급함으로써공사중장기발전계획수립작업이공식적으로출발하

게됐다.�

이중장기발전계획은첫째WTO�출범에따른국제무역환경의급격한변화에부응하기위한

공사의기능,�사업및발전방향을재정립하고,�둘째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개정으로공사의사

업영역확장에따른신규전략및사업을개발하며,�셋째공사가처한전략적위치를고려,�지속

적으로 핵심능력을 창출하고 활용할수있는 21세기 미래상을 정립함으로써 2000년대 무역선

진화에부합하는새로운역할을수행하고,�제 2도약을위한계기를창출하는것을목적으로정

했다.�공사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방법으로는전문연구기관에용역을의뢰,�연구하는방

안을 채택했다.�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경영환경 및 자원의 분석,�계획수립,�경영층과 전략회의

등관련프로젝트전체를총괄책임지며,�KOTRA는작업지원전담반을구성하여연구기관의요

구자료와데이터를제공지원하고,�연구기관에대한자문은필요시통산부를중심으로자문위

원회를구성토록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의뢰기관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4항‘특정인의기술을요하는조사,�설계,�감리,�특수측

량,�훈련,�시설관리,�특정인과학술연구를위한용역의경우’와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제185조

(수의계약집행기준)�1항에따라수의계약이가능함에따라수의계약을전제로후보대상을선정

했다.�수의계약대상은공정성과객관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다수의후보대상으로부터제

안서를접수해이를평가,�선정키로하고,�발전계획수립관련연구를수행하는전문기관을접

>>제13절조직개편



촉,�공사의연구용역을희망하는10여개후보대상을선정해연구용역제안서를접수했다.�이결

과 10개 연구기관에용역공급의향서를제출토록공문을발송하여 3개사가 10월 14일까지의

향서를공사에접수시켰다.�이들 3개사중에서 1차 기획관리부장,�기획과장,�경영전략과장,�경

영관리과장,�예산과장등5명의실무진이3개기관의제안서및프리젠테이션을참고로기초및

예산평가를실시하고,�2차는집행간부간담회에서 1차평가순위 2개기관의프리젠테이션청

취후최고득점을얻은 IBS컨설팅을선정했다.�

IBS컨설팅은공공기관에대한연구용역실적이상대적으로많고,�특히책임연구원인조동성

교수의국제경영학분야에대한권위와국내외영향력이높은점수를얻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작업 추진

IBS컨설팅은KOTRA�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작업을수행하기에앞서3단계기본계획을수

립했다.�

제1단계 기간인 95년 11∼12월중에는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위상분석과 발전방향 탐색을

추진목표로설정하고,�공사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공기관,�민간기관,�연구기관등관련기관

의업무영역및현황을분석하고,�국가차원의외국통상조직운영현황및개편방향을조사하여,

해외유사기관에대한분석과내외부의견수렴및외부환경의분석을추진키로했다.�

제2단계 96년 1∼2월중에는공사내부능력의분석및중장기발전방향의구체화를위한비

젼,�목표,�전략의탐색을추진목표로하여내부능력을분석하고미래상모색및핵심전략탐색

에내부워크샵개최를추진토록했다.

제3단계 96년 3∼4월중에는KOTRA의비젼,�목표,�전략의확정을추진목표로하여제반과

제의재검토등외부워크샵을위한자료정리와외부워크샵의개최,�미래상,�목표,�전략의수정

및확정을추진하는것으로설정했다.�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조직개편 실행

연구용역작업이 3단계로접어들 96년 4월 1일신임김은상사장이부임했다.�신임사장은 4

월 3일조성교수와면담을갖고공사중장기발전계획의실행계획을협의했다.�김은상사장은

이자리에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KOTRA�변혁의모티브역할을하게될것이며,�현재정부나

청와대측이KOTRA를지원하는찬스를최대한으로활용해야한다고언급했다.�또KOTRA의주

고객은중소기업으로정의하고중소기업중앙회와연계한사업추진을확대하고,�해외 SOC�개발

분야에대한정보수집및공작기능을신설하며,�본부조직에 Brain�Trust를구축하는한편,�인력

운영의10%�여유를두어서교육훈련을강화함으로써KOTRA는 Learning�Organization이되어야

한다고강조했다.�

조동성교수도이자리에서KOTRA가 5,000억불교역시대에걸맞는위상을확보해야하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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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서는해외조직분야에서의핵심역량을강화해야하므로전세계를그물망으로연결하는

Networking이필요하다는견해를밝혔다.�특히해외조직망의확장과관련,�“김영삼대통령의세

계화추진구호가 1600년대초기영국이전세계를경영한다는개념과비슷하며이러한국가적

경영목표를달성하는실천적기관으로서정부부문에서는 KOTRA가 민간부문에서는종합상사

가중심적역할을해야하고,�국내전체종합상사의해외지점이약 400여개가되니,�KOTRA�조

직은우선 240개정도로확대해나가야한다”는의견을피력하고,�현실적으로예산의추가확보

가어려울테니우선예산과인력을현행대로동결해추진하는방안을제시했다.

상부 지시에 의해 KOTRA도 청와대에 신임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공사는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완료된이후보고하기로조정되었다.�그간정리된전략대안과사장님

과조교수의면담에서의견이조정된내용을중심으로최종보고서와별도로대청와대경제수

석보고자료를만들기로방침을정했다.�또,�청와대경제수석보고이전에 4월 29일통상산업부

장관에대해보고키로하고 IBS컨설팅에서수립한발전방향의요점과공사자체적으로수립한

계획을병행하여수립하는작업을추진하게되었다.�

보고자료의구성은먼저 IBS에서전략대안으로제시한각분야에대해공사의견해를제시하

는형식으로구성된KOTRA의장기발전방향부문과공사의시대별역할,�대내외여건변화,�위

상분석,�문제점및대책중점추진계획,�장기비젼의구현으로구성된공사발전계획부문및건의

사항으로작성하기로방향을정리한후각부문에대한자료작성작업을본격적으로추진했다.

우선,�96년 4월 16일 IBS에서박재윤산자부장관에게보고한‘KOTRA�중장기발전방향요약

본’의주요요점에대해공사는자체적인전략대안을제시했다.�

KOTRA의기능을정보중심으로전환하는제안에대해“정보와마케팅을양대축으로하는기

능조정”을대안으로제시하고,�본사조직의슬림화및해외조직확충안에대해서는“소요예산

등제약요인을반영,�해외조직및인력확충을단계적으로실시”하도록제안했다.�해외파견기간

을5년이상으로장기화하고지역전문가및특정분야전문인력양성및객원KOTRA�사원제도

입을통한인력의전문화추진제안에대한의견으로는“직무순환기간의탄력적운영및다양

한전문분야의인력을육성하는것을추진하며객원 KOTRA�사원제는단계적으로여건에맞추

어도입“하는것을대안으로제시했다.�또통상대학원의설립에관해서는“해외지역전문가육성

및중소기업해외파견자마케팅교육을위해KOTRA�중견사원을중심으로교수진을확보,�단계

적으로통상아카데미에서통상대학원을거쳐정규대학원으로육성발전”시켜나가는안을제

시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의 마케팅 Oriented화,�정보기획 및 심층 분석 기능 강화,�투자 및

산업기술협력기능확충,�통상대학원설립,�해외프로젝트선행기능수립,�조직의 Restructuring,

정예화된 전문인력 양성,�전자무역시대의 대응 등 8가지를 제시하고 본사조직의 재편,�지역본

부-Hub-Spoke�체제에의한해외Network�확충및조정으로조직을재구축하고중소기업중심의



능동적서비스,�상품중심의사업운영으로사업구조를개편하며,�인력의전문화와다양한인력

군의확보를통한인재육성을통해 21세기초일류국영무역투자진흥기관을달성하는것을공

사장기비젼으로제시했다.�

한편산업연구원의「해외시장의특성화와진출전략」분석을원용,�세계시장을성숙시장,�성장

시장,�잠재시장및미래시장으로분류하고,�시장유형별국가및무역관진출현황을분석하고이

를토대로시장별진출전략을수립하여해외조직개편및Global�Network�구축의핵으로삼았다.

4월 29일사장의산업자원부장관보고내용을토대로관계기관과의지속적인업무협의를거쳐

해외지역본부의내실화방안을첨가한「KOTRA�기능및조직개편계획」을수립했다.�

KOTRA�조직개편 계획 수립

96년제 3차이사회는 6월 27일 KOTRA�17층중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이날상정된안건은

총5건으로서우선,�직제규정개정(안),�정관개정(안),�인사규정개정(안),�해외조직망개편계획

(안)�등4개안이심의의결대상으로상정되었고,�「KOTRA�중장기발전방향(안)」이보고되었다.

이날상정된의결안건4건이모두 IBS컨설팅의「KOTRA�중장기발전계획최종보고서」를토

대로 96년 5월 20일수립한「KOTRA�중장기발전방향(안)」중그 1단계계획을실행에옮기기위

한제도적개편사항이다.�「KOTRA�중장기발전방향(안)」은시대별KOTRA의역할변화와이에

따른조직및기능의개편에관한종합적계획으로서,�본사및국내외무역관의단계별개편계획

의기본을제공했다.�

공사의중장기조직운영방안을96년하반기부터99년에걸쳐단계적으로Global�경제시대에

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해외조직을대폭강화하고,�본사조직은정보,�해외시장개척등마케

팅기능,�해외투자유치등 3대핵심기능에역량을집중화해최대한간소화하는리스트럭쳐링을

단행하고인원을대폭적으로축소하고,�해외조직은지역본부를중심으로선진국에서개도국에

걸쳐전세계적그물망구조로개편하여시장특성별해외시장진출지원기능을강화하는것으로

확정지었다.�

이에따라장기적으로본사는4본부 11처 7실 365명에서 5본부 9처 6실 263명으로대대적으

로개편하고해외는권역별8개지역본부하에53개거점무역관111개스포크(총 172개조직망)

로전환,�실질적으로전세계각지를통합관할하는Global�Network을구축토록했다.�

해외조직망은 지역본부 산하에 거점무역관(Hub)�및 1인 무역관(Spoke)을 배치하는 체제로

전환해본사-지역본부-Hub-Spoke�및국내무역관을연결하는글로벌네트워크형조직구조를구

축하고각조직간업무목표를명확히부여,�사업수행과그에따른권한을기본적으로지역본부

에위양,�각본부별로지역특성을살린독립운영체제를구축함으로써자율경영체제를구축하는

것을목표로했다.�

그럼으로써지역본부와Hub는축소된본사기능을총괄적으로수행함과동시에정보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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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Spoke는 Hub와의 긴밀한 연결체제하에 해외마케팅지원기능을 주

로수행하는것으로제안했다.�

선·후진국간해외조직망의배치는종전에선진국무역관 33개처(40%),�개도국 49개처(60%)

에서선진국 65개처(38%),�개도국 107개처(62%)로개도국미개척시장에대한진출기반구축을

위한프런티어로서 KOTRA의기능을강조했다.�다만이러한조직의개편을추진하기위해서는

인력과예산의증대가선결되어야하므로우선기존정원및예산의범위내에서본사및해외조

직망의개편을추진하고나머지개편은 98년부터 99년에걸쳐인력과예산확보를위한대정부

교섭과병행추진키로했다.�

조직개편안 추진과 IMF

96년 제3차이사회에서는 96년 7월 1일부로추진할제 1단계조직개편(안)을 확정함으로써

기존의4본부 11처 7실 365명을 4본부 8처 6실 339명으로대폭개편하고정원을26명감축,�국

내무역관정원을 13명 증원하고 해외무역관등의정원을 13명 증원 전진 배치토록했다.�국내

무역관은 10개무역관 2공항사무소및 1전시관중에서김해사무소를폐쇄하였으나인원은도리

어13명이증원되어총70명으로늘어나지방중소기업의지원을위한역량이확충되었다.�

해외무역관은글로벌네트웍구축의제 1단계로서 4개 지역본부 78개 무역관을 5개 지역본

부65개무역관43개스포크로개편함으로써1개지역본부가추가로신설되고거점무역관이13

개처축소된반면스포크는43개가확대되어총77개국113개무역관으로확대되었다.�

이러한대대적인개편에따라본사를대폭축소,�해외조직망을강화함으로써글로벌네트웍

을구축해정부의통상정책및기업의국제화추진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게되었다.�사업구

조의조정을통해정보,�마케팅,�투자의 3대핵심분야에역량을집중함으로써직원의전문성제

고를도모하는한편투자진흥본부의기능을확대해선진국의첨단고도기술산업을국내로유치

하거나국내기업의해외투자진출을효율적으로지원토록하고,�본사와해외조직간의기능빛

역할을분담을재설정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도모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1단계조직개편에이어 97년 1월 1일부로는상파울러무역관을중남미지역본부로전환하고

산토도밍고와몬테비데오무역관을신설하며본사인력 4명을추가로해외전진배치하는 2단

계개편이이루어졌다.�장기적관점에서외교관계가이루어지지않은C국에무역관을개설하는

원칙이확정되고 97년 9월 26일제 4차이사회에서는이번 12월 1일부로외국인투자유치업무

수요확대와업계의개도국투자진출확대에부응하여투자진흥및산업기술협력지원사업의추

진역량을강화하기위해인력개발본부를폐지하고대신기존에부사장직속으로있던투자진흥

처를별도의본부조직으로확대해투자진흥처와산업진흥처로개편함으로써정원 2처 39명의

투자진흥본부가발족하는것을의결했다.�또98년 1월 1일부로인도의뭄바이,�우크라이나의키

예프무역관을신설하고소요인력은본사와국내무역관의정원을각각 1명씩감축하여전환배



치토록했다.�

이에따라 98년 1월 1일부로해외무역관은총 6개지역본부 81개국 118개무역관 248명으로

확대되었으며,�본사는 4본부 9처 5실 332명,�국내무역관은 12개무역관/사무소에 70명으로공

사는총정원649명의규모를갖추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의욕적인해외네트웍의전면적인개편계획은 97년말에밀어닥친 IMF�한파에

밀려실현되지못했다.�97년 11월 22일정부가 IMF에구제금융을공식신청하면서국가외환위

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인 비상체제구축을 단행했는데,�한시적 비상설 심의기구로서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본부장을 부위원장,�주요 처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KOTRA�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설치,�경제위기타개를위한총력체제를구축하기위한자율적인국내외조직정비

및인력재조정기능을수행토록했다.

한편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 8월 4일 KOTRA�경영혁신 1차기본방안을확정발표하고이에

근거하여KOTRA�경영혁신 2차세부실천계획을통보해왔으며,�98년 9월 7일기획예산처가최

종적으로확정한KOTRA�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은이후공사의경영혁신계획과구조조정의중

추를이루어이를근거로인력과조직의개편및제도의개선등일련의절차가진행되는모태역

할을수행했다.�

기획예산처가제시한공사경영혁신계획중조직과관련한중점사항은3개년계획에의거단

계적으로본사를기존의 4본부 10처 12실에서 3본부 7처 4실로축소하고,�국내조직망은 10개

무역관 1사무소 1전시관을 10개무역관 1사무소로축소하며,�해외무역관은 81개국 118개무역

관을 79개국 101개무역관으로축소하고아울러인력을직급별연도별단계적감축을통해 649

명에서2000년까지87명(98년 45명,�99년 25명,�2000년 17명)이감축된562명까지줄이고대신

현지직원을 244명에서 342명까지 단계적으로 114명을 증원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것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사업및평가측면의보완및개선조치가필요한사항으로서는비핵심업무의민간

위탁을확대하고,�수출및투자유치직결사업이외의업무는축소,�폐지외부이양으로사업구조

를조정하고,�의사결정단계의축소와직원연봉제도입,�성과중심의책임경영체제구축을목표

로경영평가제도를개선하며,�지역전문가체제를구축하는것이확정되었다.

이에따라 96년 5월공사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이를모태로활발하게추진되어온공사해

외조직을지역본부를중심으로거점무역관(Hub)－Spoke로연결하여전세계를커버하는글로

벌네트웍을구축하려던원대한구상은불가피하게나래를접게되었다.

98년 10월 22일 2∼6차이사회에서는본사조직을 10처 12실에서 7처 4실로축소하고,�대전

무역전시관을대전·충남무역관에통합하며,�해외무역관 11개를 폐쇄하고직원정원을 649명

에서604명으로45명을감축하는조직개편안이의결확정되었다.��〖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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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팀제의전면도입

팀제 도입추진 배경

지난 10년간 KOTRA가급변하는세계경제의조류에대응해무역투자진흥을경쟁력확보노

력으로조직운영상큰족적은단연 2000년 10월 1일부로도입되어지속적으로보완,�개선되고

있는팀제의전면도입이라할수있다.

팀제 전환은 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수립 초기부터 모든 공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왔으나여러가지문제점으로어느공기업에서도추진하지못했으며,�일반사기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대부대과제를 이름만 바꾼 무늬만의 팀제를 도입해 이를 대외적으로 팀제로

홍보해왔다고할수있다.�따라서KOTRA의팀제조직개편은공기업으로서는사상초유의대혁

신이며사기업을포함하더라도실질적으로가장팀제본연의취지에접근하는대변혁이라고할

수있다.

KOTRA가팀제로의대변혁을추진하게된원인은무엇인가?�그것은무엇보다도공기업중유

일하게예산을전적으로국고에의존하고있는특성과 IMF�관리체제이후어려워진국내외경제

환경으로대대적변신없이는존속과발전이어렵다는현실인식에있었다할수있다.�

공사의경영혁신내용은제1단계로98년부터2000년에걸쳐공기업구조조정지침을성실히

이행하고,�제 2단계로 2000년부터팀제전면도입을통한대대적인자율경영혁신을추진한것

으로요약될수있다.

세계경제의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국경없는무한경쟁의시대가대두되었다.�지식혁명을초

래한디지털경제,�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은시·공간을넘어선경쟁을초래,�기존공사의경쟁

우위요소를위협하기에이르러자생적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핵심역량의발굴과육성이절

실히요청되었다.

한편공사에대한공사이해관계자들의변화요구도점증되어정부는공기업구조조정정책

을기조로생산적인조직운영을,�기업은성과중심의사업을통한고객만족도제고를다양하게

요구하기에이르렀다.

IMF�체제하에서KOTRA는정부지침의이행에따라98년이래3단계의구조조정을단행,�공사

정원은97년말현재649명에서 2000년초에는 582명으로 67명이감축되었으며2001년 9월말까

지 17명이추가로감축되었다.�또한별도로관리되는별정직직원도이기간중120명에서 81명

으로39명이나감축되었다.

반면업무내용면에서는외국기업의대한투자유치업무강화를위해투자진흥본부가외국인

투자지원센터(KISC)로 확대 개편되었고 종합상담실내 고충처리실의 기능 및 인력이 확충되었

다.

IMF이후국내업체들의해외시장개척관심증대로공사에대한사업수요가증가하고,�종합상



사들의 해외네트웍 감축에 따라 국가전체 차원의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해지는데 반해 업계의

공사에대한사업요구수준은한층고조되었다.

이렇게인력의감축과반대로진행된사업규모확대는사업의내실화를저해하고과도한업

무부담으로고객불만을야기하는사례가나타나게되었다.

또한 KOTRA�무역관사업이본사에서관리하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어무역관서비스가

고객기대치에미달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는등무역관의기능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고,�직

원들의빈번한국내외순환근무로인해업무의질적수준제고와양적효율성및생산성제고가

이루어지지않는등의문제점도근본적으로해결해야할상황이었다.

이와같은제반문제점해결을위해종전과는다른획기적인조치가요청되는상황이었다.

우선질적인구조조정노력을경주하기위해 KOTRA�경영전략회의(99.�8.�21)�및임원간담회

(99.�9.�6)를통해전략경영추진프로젝트팀을설치·운영할것을결정했다.

99년 9월 13일부로발족한전략경영추진프로젝트팀은사업수행과정의재구성(BPR)을통해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KOTRA의역할강화방안및중소·벤처기업밀착지원을위한KOTRA�기능확충및체제개편방

안을지속적으로수립발전시켰다.�

이결과조직운영을위한개선방안으로서전면적인복수직급팀제도입,�현장지원기능을강

화하는본부단위의책임경영체제확립,�전면적MBO�도입과무역관평가지표의단순화를통한

평가제도의개편,�고객서비스개선방안확립등이주요연구과제로도출되었다.

한편 산업자원부와긴밀한협조를통해중소벤처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전담지원하는조직

으로대전환하는것을골자로한 KOTRA혁신방안을수립하고,�99년 11월 19일 개최된창원수

출진흥대책회의에서이를정부,�언론,�유관기관,�업계에발표했다.

조직구조의 혁신을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모색하는단계에까지연결되었다.�2000년 3월부터 7월까지외부전문컨설팅기관인시

그마놀리지그룹으로부터공사업무분석및조직설계에대한컨설팅을받아지식경영의마스터

플랜을구축하고팀제조직으로의전환에대한기본틀을구축한외에도,�급변하는 IT�부문의신

속한대응능력을확보하고정보시스템,�인적자원및내부프로세스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

도록지식경영조직을강화해전략적경영체제구축을단행할수있었다.

그러나실질적인팀제의도입은어느한순간에전격적으로단행될수는없었다.�전면적팀제

조직 개편은 기존의 공사 중장기 조직운영방향을 기반으로 하여‘99년 전략경영프로젝트팀의

조직개편(안)을 참고하고노조와의업무협의,�인트라넷을통한직원의견수렴,�조직개편공청

회개최,�팀제추진외부자문,�팀제조직개편추진외부컨설팅그리고본사본부별협의등여러

절차를거치는등광범위한의견수렴절차를거쳤다.

결국팀제도입은 1단계로정부측제시시한이임박한 17명의추가적정원감축과해외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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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역량강화를위한본사인력 15명의해외전진배치를분리해 2000년 5월 26일이사회의결을

거쳐우선시행하고,�팀제도입에의한공사전반에걸친조직의근본적혁신은다음단계로보다

광범위한의견수렴과공감대형성을통해시행하게되었다.�

1차 팀제 조직개편(2000.�10.�1.부)

2000년 10월 1일부로공사에실질적인의미의팀제가전면도입되었다.�

KOTRA는팀제도입을통한본사조직의혁신적개편,�고객중심의신규사업추진,�해외무역관

역량확충,�지식경영시스템의구축등을통한제 2단계경영혁신을추진했는데,�그핵심은고객

만족의획기적제고와조직운영의성과창출을위한방안으로팀제도입을통한본사조직의개편

에가장큰비중을두었다.�

팀제조직개편은과거조직개편과는근본적으로달리단위조직의자율적운영권한을팀조직

에부여,�각팀이책임을지고가시적성과가창출되는사업을수행토록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

다.

1차팀제조직개편의특징은우선팀제의도입을통해조직의근본적변화를추구하였다.�결

재단계를축소하고,�해외근무경험과지식이많은상위직인력의활용을극대화하여전문성을

제고할뿐만아니라,�단위조직의생성과소멸을용이토록하여조직운영의유연성을확보하는

한편,�간부직원의직책과직급운영체제를분리하여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소수정예인

력의운영으로KOTRA�조직을전문가집단으로양성하는것을지향했다.

그다음으로처·실·부단위조직을폐지하여팀으로조직화하고팀장보임대상직급을 1∼

3직급으로확대하고직책과직급을분리운영,�각팀장은팀의직무요건에가장적합한인력을

선발하는등능력위주인사를통한연공서열관행의과감한탈피를시도하였다.

또한조직단위별명료한목표부여,�엄정한결과평가,�성과및생산성최하위5%�조직의매년

강제 도태,�권한의 하부위임,�팀조직단위 성과 보상시스템 고도화,�연봉제 전면적 확대,그리고

성과연봉급차등폭점진적확대등단위조직별책임경영을통한성과창출에역점을두었다.

그리고고객만족도의획기적개선을위해고객센터를신설하고지사화사업수행등고객중심

경영활동의강화하며무역관운영효율성제고를위해본사직원을해외로전진배치하는등해

외무역관역량을지속적으로확충키로하였다.

이외에지식자산의활용을위하여지식경영시스템을구축함과아울러계층적조직구조에수

반되어온관행과제도를허물고새로운제도확립과의식변화를추구하였다.

세부조직개편내용을보면팀제이전의2본부 1센터내 6처 5실 4팀(44부)�3전담반 305명의

조직이 1처 5실 38팀(10부)로 대대적인변화를거침으로써실질적으로팀조직으로거듭났다.

기존의처실조직중에서는기조실,�총무처만남고나머지북한실,�종합행정실,�고충처리실및감

사실등은조직의특수성을감안,�처/실편제를유지하되실질적으로팀의특성을보유하고기능



하는조직으로볼수있으므로완연한팀제정신이조직개편에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기획본부는경영환경변화에대한전략적,�체계적대처능력을갖춘전략경영체제의강화를

위해 기획본부를 전략경영본부로 개편하고,�지식경영 중점추진을 위한 전담 팀 지식경영팀과

정보시스템관리운영「정보시스템운영팀」을별도팀으로설계해급변하는 IT부문에대한신속

한대응을추진했다.�

무역진흥본부는 시장조사처의 조사기능과 마케팅지원처의 마케팅지원기능을 통합하여 7개

지역팀으로 확대하고,�벤처기업팀 및 부품·소재산업팀을 신설,�해당산업 지원에 특화시키고,

국제통상팀과해외전시팀을설치했다.�중소기업지사화사업및유관기관협력사업전담조직으

로마케팅지원팀을별도설치하였으며고객지향적조직으로서고객센터를신설하고국내기업

의조사대행서비스수요증가를고려,�조사대행팀설치했다.�그리고임시조직으로운영되어온

전자상거래전담반과한일슈퍼엑스포전담반을직제내조직으로편입,�전자무역팀과한일슈퍼엑

스포팀으로운영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조직은투자유치활동의전문성강화를위해지역편제의미주팀,�구주

팀,�아주팀을기업투자유치팀,�투자사절단지원팀의기능편제로개편하여기업투자유치팀은개

별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투자사절단지원팀은투자유치단파견등정부수임사업

수행토록했다.�또기존의팀명칭을기능별사업내용을명확히할수있도록조정하고담당업

무도기능별로재조정하여운영의효율화를도모했다.

이외에별도의조직으로운영해온대전무역전시관운영팀과KT지발간팀을각각대전·충남

무역관과무역진흥본부내직제외임시조직에서분리,�본사소속소사장팀으로운영토록했다.

팀제 조직의 보완 및 완성

팀제의도입으로조직계층이종래의 [본부-처/실-부]�체제에서 [본부-팀]으로단순화되어스피

드경영의실현을위한기본틀을구축할수있게되었다.�또한조직의개편으로관리직의보직

수가 축소되어 관리인력의 실무투입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와 실질적 의미에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효과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또 이를제도적으로보완하기위해업무적의사결정은 [팀원 기안-팀장 심사-본부장결재]로,

중요한전략적의사결정사항은 [팀장기안-본부장심사-사장결재]의 3단계결재를전면도입토

록했다.

인력활용도제고를위해사내공모제를최초로도입,�최적인력을적재적소에배치하여일부

팀의경우3직급과장이팀장으로보임되어조직분위기의일신효과를거양했다.

한편팀의자율성제고를위해권한의하부위임을대폭적으로추진하여본부장전결한도예

산범위대폭확대,�사장은중요한전략적의사결정에관한사항만결재,�팀장전결권한을종전

의 1직급수준으로확대하는등의조치를취해본부장이전결해야할업무의종류가 113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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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89가지로축소되고팀장이전결할사항의비중이전체의80%이상으로증대되었다.

팀제 도입 이후의 성과를 살펴보면 업무의 책임량과 더불어 재량권이 증가하여 능력발휘의

기회가늘어나고능력발휘를위한제도적배려가향상된반면,�업무상고충이감소된것으로나

타났다.

한편 1차팀제조직개편은많은성과에도불구하고일부보완필요성이드러남에따라,�제도

의미비점을찾아개선하기위한노력이팀제도입초기부터지속적으로수행되었다.�

우선2001년 1월 1일부로고객만족도제고를위한제도개발,�고객관리시스템개발등관리기

능을중심으로고객센터업무를특화하고대고객무역정보상담기능은분리하여조사대행팀으

로재분장해고객지원업무의효율화를도모했다.

또한홈페이지운영(Digital�KOTRA),�거래알선(KOBO/Silkroad21)�및투자정보(Cyber�KISC)를

각기별개의사이트로운영함에따라정보시스템이공급자중심으로구축되어고객이이용하는

데불편이있고,�각팀이각각의독립적전산자원을운영하므로비효율이불가피하다는또다른

문제점이지적되었다.

그리고지역팀별독자적마케팅지원업무수행에따라서비스의전문화결여로마케팅지원업

무의비효율성을야기하고조사기능의약화가초래되었다.�KISC의 원스톱서비스에대한고객

들의기대수준의상승에부응하지못하고각기능팀이유사사업을수행하여비효율을초래하고

지역별,�타겟기업별로 일관된 프로세스에 의한 투자유치활동의 수행이 곤란했다.�현장밀착 마

케팅지원사업인지사화사업을전담하여수행할주체가미비하여사업규모의대폭적확대에따

라집중적지원이어려워지고고객관리가부실화될우려가나타나기에이르렀다.

아울러기존의사업을대대적으로정리하지못하여근본적인인력부족문제가상존하였고팀

제도입에따른관리직의축소와직급파괴에따른보직부족현상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불

가피하게다수의소팀을설계,�운영한결과과다한팀분할이이루어져본부장의통제범위(Span

of�control)가과도하게확대되어산하본부내각팀별업무를종합적으로지휘감독하는데어려

움이예상되었다.

팀간유기적인업무협조와본부차원의종합적인사업전략개발에애로가있으며소규모다

수의팀으로인력이분산됨에따라대규모프로젝트성사업의개발및수행이곤란한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하기위한첫번째조직개편(안)은 2001년 5월 29일제 6차이사회의

결을거쳐 7월 1일부로시행되었다.�그내용은기존의정보시스템이공급자중심으로구축되어

고객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3개 정보화 사업팀(지식경영팀,�전자무역팀,�Cyber�KISC

운영팀)을 통합,�전체사이트의기획및관리운영을담당하는「e-KOTRA팀」으로개편하고정보

화시스템운영의 Out�Sourcing을 점진적으로확대하는한편업무의불필요한중복및인력활

용의비효율화를개선하기위해과도하게세분화된지역팀을일부개편하였는데세부적으로는



북미팀,�중남미팀을미주팀으로,�구주CIS팀,�중동아프리카팀을구아중동팀으로통합개편하고,

지역팀에서 수행중인 방한바이어 지원업무는 신설되는 시장전략팀으로 이관하고 조사기능을

강화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내각투자유치기능팀간의사업중복등비효율을방지하고지역별타겟

기업별일관프로세스에의한투자유치활동을수행하기위해기능별투자유치지원 4개팀을 3

개지역팀으로개편했다.�지사화업체에대한집중적인밀착지원역량을확보하기위해이를전

담하는지사화사업팀을분리신설했다.�또인터넷의발달에따른정보의웹서비스화진전에따

라일간해외시장정보의인쇄본배포는외부아웃소싱으로전환하고,�일간해외시장팀을폐지

했으며,�EXPO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인 EXPO팀과 사업실천과제 연구개발기능및전략적

단기사업의집중지원을담당할기업지원특별T/F를신설했다.�

팀제로의조직개편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기존의조직편제를유지해온총무처는각각

의자기완결형기능을중심으로총무팀,�조직망팀,�경리팀으로10월 1일부로개편했다.�

이러한대팀제중심의전면적인개편으로팀제가완성되었는데이를위해기존조직의운영

상문제점분석및외부고객의수요조사가팀제의도입과더불어시작되었다.

우선고객의사업수요와팀성과가다양한방법으로분석되었으며그결과를토대로조직관

리방향을설정하고대팀제로의팀제개편이추진되었다.

팀제 개편의 성과

2002년도조직개편을통해본사의대팀제개편이완성됨으로써공사조직은핵심·주력기능

을중심으로정예화를달성할수있게되었다.�조직의기본운영방향은자기완결형사업역량을

확보한 현장중심의 조직구축,�현장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본사 지원시스템 구축,�투자유

치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투자유치전담관 제도 도입,�국내무역관의 역할

강화에두었으며,�이를위해비핵심분야의인력을슬림화하여사업수요가높은부문에집중투

입함으로써조직의생산성향상을도모했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패러다임변화에따른역할변화를반영해현장및고객중심의사업운

영체제로역할변화를도모하였다.

현장 조직의 사업역량강화를 위해 본사는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통폐합하고감축한인력총75명은국내외서비스현장으로전진배치했다.

교역자유화와개방화에따라점차광역화되는수출기업의마케팅활동을권역별전략차원에

서지원하는자율적현장경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지역본부-무역관의유기적Network�구축과

현장완결형조직운영으로수출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했다.�

현장중심체제구축에따라사업운영방식도사업계획의수립과수행을현장에서완결토록무

역관기능을강화하고본사는국내외무역관의현장사업을기획및지원하는기능으로전환하였

주요 추진사업＿375



다.�장기적으로공사운영의중심이본사에서사업현장인국내외무역관으로바뀌고본사는총

괄기획과지원기능으로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고객과성과를중심으로조직운영과사업운

영이바뀌어가고있다.�

이러한팀제도입으로2001년중조사분석에의하면직원직무만족도가제고되었고,�고객만족

도또한,�전년도의57점에서70점으로급등하는데기여했다.�

이러한변화의조짐은일천하지만지역본부별사업운영에서도그싹을틔우고있다.�

예를들어,�지역본부제시목표공개를통한지역본부간경쟁유도의결과,�본사부여목표보다

평균약 20%�상향된목표를자체설정하였으며,�지역본부와무역관의팀웍에의한조직적·입

체적활동이활발히전개되고지역별시장특성에부합하는사업개발기능이강화되는등경쟁

을통한자율적인도전적사업목표설정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종전의본사지시중심의획일적·일률적사업수행에서탈피하여시장성숙도,�산업·유

통구조,�교역환경고려한지역본부중심으로시장특성에부합하는사업전략의차별화가이루어

지고있다.�

시간이흐름에따라전면적팀제도입조직개편이공사전반에미친영향은엄청난반향을결

과할것이며,�향후공사의운명을결정지은중차대한대사건으로공사역사에기록될것이다.

〖최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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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본사：2본부1센터18팀 4실

－해외：8지역본부98무역관(72개국)

－지방：11개무역관,�1개사무소

(2002.�1.�1�현재)

국내조직망

경 기

대구·경북

인 천

부 산

경 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전 북

충 북

강 원

울 산

인천공항사무소

기획조정실

기 획 부

경영관리부

예 산 부

부사장

전략경영본부

총 무 팀

비상계획팀

경 리 팀

홍 보 팀

e-KOTRA팀

인 사 팀

시장전략팀

고객지원팀

전시사업팀

해외조사팀

KT지발간팀
(소사장)

대전무역전시관
운영팀(소사장)

사업개발팀

북 한 실

사 장

무역진흥본부

비 서 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종합행정
지 원 실

해외조직망

북미지역본부
(11개무역관)

구주지역본부
(25개무역관)

아시아대양주지역본부
(17개무역관)

일본지역본부
(4개무역관)

중국지역본부
(9개무역관)

중남미지역본
(11개무역관)

CIS지역본부
(5개무역관)

중동아프리카지역본부
(16개무역관)

감 사 실

감 사

투자전략팀

투자유치팀

해외투자
진 출 팀

투자홍보팀

해외투자유
치전담관

행정지원팀

투자상담팀

외국기업고
충처리1팀

외국기업고
충처리2팀

해외파견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1999.5.26∼현재



Ⅳ
KOTRA의오늘과내일

1>>오늘의위상

2>>비전과과제



1>>오늘의 위상



01＿세계속에우뚝선KOTRA

세계 5대양 6대주의핵심전략거점에포진해있는 8대해외지역본부,�이를중심으로 72개국

구석구석에그물처럼뻗어있는 98개해외무역관,�국내주요시도(市道)�곳곳에자리잡고있는

12개 지방무역관(사무소),�이들국내외조직망의사업수행을발빠르게지원해주는 4실 18팀의

정예화된본사조직.�

이러한글로벌조직을유기적으로원활하게돌아가도록움직이는국내외 1,008명의 직원과,

그리고이를떠받치는한해살림1,500억원규모의예산.

마흔살불혹의나이가된 2002년 현재 KOTRA의모습이다.�중년에걸맞는원숙함과위용을

갖추고있다.�12개과에 4개 해외무역관으로아장아장걸음마를띠기시작했던그옛날유년기

시절과비교하면괄목할만한성장이다.�경쟁국의무역진흥기관들과비교해도손색이없다.�

주요국무역진흥기관별국내외조직및인원운영현황비교 (�2001년기준)

KOTRA AUSTRADE JETRO HKTDC CETRA ICE

인원 총원 1,008명 992명 1,310명 950명 830명 1,563명

국내 361명 377명 542명 700명 640명 772명

해외 647명 615명 768명 250명 190명 791명

본사파견 305명 115명 353명∗ 40명 70명 123명

현지직원 342명 500명 415명 210명 120명 668명

조직 본사 4실 18팀 2본부 2본부 16부 4본부 27부 7처 3센타 9처

지방 12개무역관 14개사무소 31개 4개센터 3개사무소 16개사무소

해외(국가) 98개(72국) 90개 80개(59국) 51개(34국) 33개(27국) 103개(80국)

1개소당인원 6.1명 6.8명 9.6명 4.9명 5,8명 7.7명

예산 연간(백만불) 110 136 380 198 160

해외
운영규모 8개지역본부 5개지역본부 7개지역본부 7개지역본부 2개지역본부 무

지역 본부기능 사업,�평가권보유 사업,�예산,� 사업,�예산권없음 사업,�예산,� 사업,�예산권없음－

본부 자율적예산운용 평가권보유 본사임원회의참가 평가권보유 분기별회의개최 －

운영 임원회의참가 대본사사업계획보고 대본사건의 －

인사운영건의

※ JETRO�해외파견인원 353명에는 143명의일본내유관기관인원이포함됨.

이러한오늘의모습으로자라오기까지 40개 성상을걸어오는동안공사는때로는한없는격

려와부푼희망속에눈부신성장을거듭하기도하였고,�때로는결코간단치않은시련과고통속

에성숙의대가를톡톡히치르기도했다.�

오늘의 위상＿381



수출입국의주역으로서국가의정책의지와국가최고지도자의지대한관심을등에업고탄력

을받으며수출불모지에서해외시장개척을위해종합상사역할을하던1960년대.

정부의신시장개발전략에따라,�중동·중남미·아프리카등과동구,�구소련,�중국등체제전

환국시장선점을위한교두보로서수출시장다변화의첨병으로활약했던1970∼1980년대.

개방과자율,�지방화시대를맞아지방정부및기업의국제화를앞장서서지원하고수출촉진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사의 위상을 한차원 끌어올린

1990년대.

숨가쁘게달려온이세월들을뒤로하고다가오는새천년의문턱에서있던1999년말,�그두해

전부터촉발된사상초유의국가경제위기등급격한대내외적인변화의물결속에우리에게는

또다른도전이기다리고있었다.�

02＿KOTRA�혁신방안

우리를에워싸고있는안팎의환경은그변화의속도를더해가고있었다.

첫째,�중소·벤처기업이새로운수출주역으로서국가경제성장의원천으로등장하기시작했

다.�벤처기업약 8천개사중 25%인 2천개사가수출기업으로서자리를잡아가고있었다.�이들의

수출실적은 1999년말에 약 30억불로 국가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5%�내외를기록할

것으로전망되었고,�이는2001년말에이르면더욱증가하여수출규모70억불로약4.5%대의비

중으로까지확대될것으로예측되었다.

이러한전망은세계시장의상품수요가점차지식집약화되고개성화되는추세로유연성과창

의성을갖춘중소·벤처기업성장에최적의토양이조성되면서가능케되었고바로여기에우

리KOTRA가감당해야할역할이있었다.�

둘째,�디지털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국제상거래 패턴에도 큰

변화를가져왔다.�인터넷무역이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년이면 30%에육박할것

이란전망이나오면서기존의“시간과공간”에기초한무역거래의개념이점차퇴색할것으로

예상되었다.�이에대한대비로인터넷을통한중소기업의수출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

한전자상거래지원시스템이필요했다.

셋째,�세계주요각국사이에신흥유망시장선점을위한치열한각축전이더욱가속화되고있

었다.�특히미국,�일본등이현지화전략에박차를가하면서우리로서도“전략요충시장”을선정

하고시장특성별로차별화된수출마케팅지원활동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했다.

넷째,�과거에무역중심으로주도되던국제경제의흐름을외국인투자가주도하는추세가급

물살을 타고 확산되었다.�1992년 이후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기인한 외국인투자



(FDI)�증가율이 세계 교역신장률을 2배이상 웃돌면서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에따라핵심산업육성등국가산업정책차원에서외국인투자유치를확대하기위한공사의

노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은더욱커져갔다.

이와같은상황인식하에 1999년 11월에나온것이바로『KOTRA�혁신방안』이었다.�그주요내

용은크게네가지로요약된다.�즉중소·벤처기업수출전담기구로대전환,�해외무역관의전략

적개편과독립적운영,�해외무역관의중소·벤처기업현지지사화그리고인터넷무역지원의

중심축역할수행이그것이다.

우선중소·벤처기업의수출전담기구로대전환하기위한방안을살펴보면,�해외무역관을명

실상부한벤처기업의수출창구화하기위해본사인력을대폭감축하여해외무역관에전진배치

하는조직개편이구상되었다.�아울러본사파견인력을확충함은물론해외현지직원을증원하

는방안도함께검토되었다.�한편본사는투자유치업무와사이버무역,�그리고조직망활동지

원기능을수행하는방향으로설정되었다.�

또한중소·벤처기업에대한밀착지원을강화하기위해시장조사에서부터바이어발굴,�거래

알선은물론사후관리까지 full�service를제공하는등공사의서비스지원수위를대폭높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업종별 조합,�협회 등 국내 수출 유관기관은 물론 JETRO�등

외국무역진흥기관과의네트워킹을통해공동사업을개발하는등협력체제를강화하여중소벤

처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서비스를확대키로하였다.�

둘째,�해외조직망을 전략적으로 개편하는 안이마련되었다.�당시 78개국에 운영 중이던 101

개 해외무역관을전략지역,�선진국그리고개도국그룹으로구분하여인력과운영체제를차별

화하기로하였다.�

전략지역으로정의된무역관은그활동방향을“시장개척”에초점을두고본사파견직원중심

으로운영하기로방침을정했다.�선진국지역으로분류된무역관그룹은“시장심화”가필요한

지역으로정의하고현지직원위주의운영방향을설정했다.�개도국그룹의무역관은“시장확대”

에주력하기로하고시장특성에따라인력구성을탄력적으로운영하기로하였다.�

한편미개척신시장진출강화를위해전략지역에무역관들을신설하는방안이검토되었는데,

카자흐스탄,�쿠바,�알제리,�시리아와리투아니아등이거론되었다.�

셋째,�해외무역관을 독립단위로운영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무역관 주재지역별로 시장특

성에맞는사업을개발하고예산편성및집행상의독립성을부여하는한편본사의관리통제기

능을지원기능으로전환하는내용이었다.�이와함께해외무역관현지직원을무역관의핵심요원

화하기위해승진,�교육등에있어동등한기회를부여하고해외마케팅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

유능한현지인력을지속확충하는방안이검토되었다.

넷째,�해외무역관을중소·벤처기업의현지지사화하는방안이었다.�해외시장마케팅능력이

부족한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지원을위해해외무역관이희망기업의해외지사역할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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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한지사화사업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시도하다실패로끝났던과거의지사화사업과

는그서비스의내용과밀도에있어서비교할수없을정도로고난도의수준을요구했다.�기초적

인시장정보수집에서부터성약에이르기까지현지수출활동의전과정을입체적으로밀착지원

해야했다.�

다섯째,�KOTRA가 중소기업의 인터넷무역지원의 중심축 역할 수행을 자임한 것이다.

[SILKROAD21]이 당시국책사업으로개발중이었는데,�국내외유수기관과의제휴를통해각사

이트와시스템을통합·연계하여“명실상부한전자무역의포털사이트로육성·발전시키겠다”

는야심찬계획을갖고있었다.�

또한해외유력바이어들을대상으로공사전자상거래사이트에대한현지홍보활동을강화

하여점진적으로수출거래알선업무를인터넷베이스로전환하기로했다.

아울러무역관홈페이지를활용하여해외시장현장정보제공,�거래알선애로사항해결지원

등사이버공간을통한현장밀착지원활동을강화한다는내용을담고있었다.

공사의혁신방안이국가적정책과제로떠오르면서더욱강력한드라이브속에탄력을받으며

국내외조직개편등공사의시스템을개선하고,�지사화사업,�[SILKROAD21]�등사업을다각화함

과아울러기존사업의양적확대는물론체질을개선함으로써단계적으로구체화되었다.�

일부과제는즉각적인제도화를통해시행에옮겨졌고다른일부과제는당초의구상을더욱

확대발전시켜보다완성도높은차원으로승화되었다.

이과정을통하여공사는 IMF�외환위기로인해창사이래미증유의구조조정을겪어야했던시

대의아픔속에서도오히려재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성역없는개혁이라는대명제앞에서공사는생살을도려내는고통을감수하며정부의정책에

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한편으로는명분을쌓았고,�다른한편으로는시대적필요에의해기능

을능동적으로확충하고역할을재정립하면서공사에대한업계와정부의의존도를높이고공

사의중요성과존재의의를부각시켜대외적인위상을제고하는실리도동시에얻는결과를가

져왔다.

03＿패러다임의전환,�그리고현장중심조직으로의대변신

KOTRA를중소·벤처기업의수출전담기구로만들겠다는구상은우선조직을전면적으로현

장중심체제로전환하는조직개편작업에서부터착수되었다.�기본방향은실질적인사업수행현

장인해외무역관의사업역량을강화하기위해본사는최대한슬림화하여지원기능에주력하도

록하고본사의감축인력은대거해외로전진배치하는쪽으로설정됐다.

우선혁신방안이나온이듬해인2000년에1차로본사직원15명을해외로전진배치했다.�아울



러 전략시장인 중국과 알제리에 무역관을

각각2개(칭따오,�우한)�및1개(알제)를신설

했다.

이어2001년에는해외무역관조직을전반

적으로 사업성과와 고객 수요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정비하였다.�성과가낮은4개무역

관(아순시온,�아비잔,�하라레,�류블리아나)

은폐쇄하고미래전략시장으로부상하고있

던 카자흐스탄에 무역관(알마티)을 신설했

다(10월 1일부).�아울러사업과고객수요가

높은무역관에는15명의본사인력을2차로전진배치했다.�

현장중심의조직구현은위와같은1,�2단계를거친후,�2002년 3단계에와서비로소완성을보

게된다.�1,�2단계에서는주로본사인력의해외전진배치를중심으로추진된반면,�3단계에서는

실질적인기능의조정을통해명실상부한현장중심의조직체제를갖추게된다.�

우선세계시장을 8대권역으로분류하여주요핵심거점지역에지역본부를설치하였다.�북미

는뉴욕,�유럽은프랑크푸르트,�아시아대양주는싱가포르,�일본은동경,�중국은상해,�중남미는

멕시코시티,�중동·아프리카는두바이,�CIS는모스크바였다.

90년대중반실패했던과거지역본부제의전철을되밟지않기위해명확한권한과기능을부

여하였다.�인사권을제외하고사업과예산운용에있어서는최대한의자율성을보장하여지역

본부장중심의책임경영의기틀을구축하였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본사에서 수행하던 기존의 기능들을 전면적으로 해외로 대폭 이양하였

다.�사업은조사,�마케팅,�투자등모든분야에걸쳐지역본부를중심으로기획에서부터수행및

사후관리(F/U)에 이르기까지모든과정을해외현장에서완결하도록하였다.�이의원활한수행

을위해본사인력47명을사업과고객수요에따라대거전진배치하였다.�아마사상최대규모로

기록될것이다.

해외무역관중심운영의현장조직체제를구축하면서새롭게강조된조직은바로11개국내무

역관이었다.�이들국내무역관은고객의접점으로서고객의해외진출지원수요를적극발굴하고

수용하여해외지역본부및무역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사업을다양하게개발하라는특명이

부여됐다.�아울러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본사직원을감축하여 13명을전진배치했

음은물론예산이전향적으로증액지원되었다.

종전의 300명이 훨씬넘던인력이 210명(통상직/전문직기준)으로대폭축소되면서슬림조

직으로 변모한 본사는 국내외무역관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또한

조직전체의중장기적인전략및정책과사업을개발하는방향으로기능을재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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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2002
신입사원들의모습



이와같은 해외무역관－국내무역관－본사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삼각체제를 통해 조직의

시너지가한층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04＿다가가는KOTRA,�다가오는고객

“고객만족KOTRA”

현장중심의조직구현으로고객과더욱가까워진지금우리 KOTRA는 성과중심의사업으로

고객만족경영을실천하고있다.

그러나멀지않은과거를돌이켜보면우리공사는우리의핵심고객인중소기업의수요에매

우둔감한조직이었다.�1996년 조동성박사의 IBS�컨설팅그룹이제출한『공사의중장기발전방

향』이라는연구용역보고서에서일찌감치고객의수요에민감하게반응하는조직체계를갖추고

사업을추진하도록권고한바있으나,�늘그랬듯이과거의습성에서크게벗어나지못한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큰충격에휩싸이게했던사건이바로 1999년부터기획예산처가도입한공기업고

객만족도평가였다.�그해는물론이듬해인2000년까지이태연거푸꼴찌권을맴돌았다.�

진지한각성과함께절치부심,�2001년 한해눈물나는노력으로 3위로수직상승했다.�개선노

력도는1위.�실로장족의발전이었다.�

공사의변한모습은이러한객관적인결과뿐만아니라실제적인고객의반응에서도확인되고

있다.�“KOTRA가 달라졌다”,�“KOTRA가 잘하고있다”,�“KOTRA이기때문에가능하다”라는찬

사가여기저기서들려온다.�감사서한도줄을잇고있다.�아직은다소부담스러운고객들의반응

이고,�간헐적으로여전히과거의폐습이노출되어걱정을자아내게도하지만우리공사가변한

건분명했다.

이러한우리의일신된면모를확인하게해주는예는사업에서도나타났다.�대표적인경우가

지사화사업이다.�확실한성과창출로고객만족을실천하니고객들이모여들수밖에없었다.�

우리가고객에게가까이다가가자고객은우리를더욱가까이찾아왔다.

05＿정부도국회도반기는KOTRA

우리를반긴건고객만이아니었다.�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등정부도공사의지원군이되어

주었다.�국회의원들도우리편이었다.�역사에남을만한몇가지사례들이있다.

2001년의일이다.�현장중심의조직체제완성을위한본사직원의해외전진배치(47명)�계획을



현실에옮기려면당연히적지않은예산이필요했다.�100억이넘는환차손때문에그렇지않아도

빡빡한예산사정에달리예산을융통하여조달할방법이없었다.�공사는정부에추가예산을요

구했다.�해외전진배치의당위성에대해짧지않은기간동안반복적으로최대한성실히설명하

고설득한결과56억의예산을확보하였다.

또한가지.�앞서언급한대로같은해인 2001년,�치솟은환율로인해눈덩이처럼불어오른환

차손을감당하기어려웠다.�정부에지원을요청했다.�가능성은반반.�결과는요구액보다는적었

지만 4/4분기말에 78억원이라는파격적인지원을얻어냈다.�이덕분에그때까지허리띠를졸라

매야했던해외무역관의살림을펼수있게됐었다.

더 놀라운 일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국회로부터 찾아왔다.�역사상 그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2001년 12월 27일 2002년도예산안을심의·의결하는국회본회의에서공사의예산이당초안

(129,506백만원)보다무려 49억이나증액편성된 134,406백만원으로의결된것이었다.�이는산

업자원위원회소속김학송의원(한나라당)이 중심이되어상임위원회예산심의때부터시작하

여예산결산위원회를거치는동안줄곧KOTRA�예산의증액편성을주장하여관철된것이었다.�

최근 10년이래 최악의 수출부진상황을 보였던 당시 상황에서 김의원은 국가 수출기관인

KOTRA의 예산을대폭늘려공격적인해외마케팅활동을통해수출을조기에회복하도록해야

함을줄기차게외쳤던것이다.

공사의수출진흥활동을예의주시해오면서그노고와가치를인정한한국회의원의충정어린

노력으로우리는과거엔전혀경험해보지못한감격을맛본것이었다.

정부의지원은예산에만국한되지않았다.�사업과기능면에서도이어졌다.�대표적인예가전

시사업이다.�전시사업은크게해외부문과국내부문으로나눠진다.�해외전시사업은그동안거의

공사가독보적인위치로인해대부분의전시박람회참가와개최를주도해왔다.�단지수출유관

기관간안배를고려해일부다른기관에배정된사업과예산도존재해왔다.�그러나최근들어산

업자원부는이부분도완전히우리공사에일임하는방향으로바꿨다.�이유는해외현장지원네

트워크를갖고있는우리공사의경쟁력을인정했기때문이다.�공사는이러한대외적인신뢰기

반을바탕으로앞으로장기적으로국제적인규모와인지도를갖고있는세계 2,000여개박람회

중50%�참가를목표로해외전시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을갖고있다.

한편국내의전시산업은지금까지수많은전시주최자들이난립한가운데일정한표준과구심

점이없이유치산업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산업자원부는국내전시산업을선진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우리공사에

게막중한역할을기대하고있다.�즉2004년완공될한국국제전시장(KINTEX,�경기도고양소재)

의운영을공사에위임하고,�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칭)의출범과운영에서주도적인역할을맡

도록하는한편,�국내전시회주최자들에게교부하는마케팅자금을공사가총괄관리하도록할

계획이다.�아울러전시회인증제도의마련도공사가맡게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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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든일련의조치는공사가갖고있는전시분야에서의오랜경험과노우하우,�그리고우수

한전문인력을확보하고있는점이주효한결과로평가된다.�

06＿지방과함께손잡고세계로

1990년 중반지방화시대를맞아도입된지방자치제도실시이후각지방자치단체의최대화

두는경제통상문제가되었다.�지방경제활성화를위해지방기업의수출증대와지역내외국인투

자유치의확대가지자체의숙제였다.�당연히우리KOTRA에게손을내밀수밖에없었다.

지자체의 KOTRA�접촉창구는 자연스럽게 11개 주요 시도에 포진해있는 국내무역관이 되었

다.�국내무역관은지자체와손을잡고전시박람회참가,�시장개척단파견,�구매상담회등다각적

인사업을통해지방기업의해외판로개척활동을전개하였다.�이런과정에서한가지중대한문

제점이노출되었다.�바로예산을전적으로지자체에의존하는구조로인해국내무역관의위상

은많이실추되어갔다.�

이를극복하기위한전기마련이필요했다.�2001년 국내외전진배치를골자로한조직개편안

(2002.�1.�1.부시행)이확정된이후11월 7일,�공사는『제1회KOTRA－지자체통상관계관회의』

를개최하였다.�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등전국주요 15개 시도의통상담당관들을모

두한자리에초청하였다.�

이회의를통해공사는현장중심의국내외조직개편계획을설명하는가운데무엇보다국내

무역관의기능과역할강화계획에대해강조하였다.�사업역량강화를위해인력을획기적으로

보강함은물론지방중소기업의수요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지원하는최고의서비스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의지를설명했다.�이와함께앞으로국내무역관을십분활용하여줄것과다

양한협력프로젝트사업을함께꾸준히개발하여줄것을주문했다.�

한편,�이자리에서는그동안여러수출유관기관에서분산해서수행하므로인해야기되온해

외마케팅지원에관한문제점도거론되었다.�우리는공사의글로벌네트워크와해외마케팅분야

의전문성등인프라적인측면에대한강조와함께최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다짐으

로해외마케팅창구를우리KOTRA로일원화하는게바람직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에대해대

부분의지자체통상관계관들사이에공감대가형성되었으며,�함께참석했던산업자원부측인사

들도공사의입장을지지하였다.

참고로2002년도국내무역관이각지자체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지자체로부터확

보한 협력예산규모(교부금)는 약 170억에 이른다.�이는 예년에 비해 자그마치 100억 이상이나

증액된규모로서공사의해외마케팅과투자유치활동능력에대한지자체의신뢰를확인할수

있는대목이다.



또한국내에서지방무역관을거점으로각지자체와구축된네트워크를해외조직망과연결시

킴으로써지방의세계화를선도하는공사의글로벌경영에거는지자체의기대가자못큰것같

다.

07＿수출과투자는우리의변함없는지상과제

2001년도부터공사는수출목표와투자유치목표관리제를실시하고있다.�해외무역관의총체

적인현장활동이가시적인성과로나타나도록유도하기위해도입됐다.�국가의수출과투자유

치를책임진전담기관으로서그활동결과에대한평가는수출액과투자유치액으로증명돼야한

다는취지에서였다.�

2001년첫해수출실적은79억불.�해외무역관이시장개척단,�구매사절단유치,�지사화사업,�전

시박람회참가등각종해외마케팅활동을통해직접기여한실적이다.�국가전체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비중은아직작지만과연공사가수행하는사업이수출액만으로모두평가될수있겠

느냐는지적도있다.�오히려기본적인활동을통해확대되는수출저변과잠재가치는가히금액

으로산출하기어려우리만큼막대할것이다.�

다만수출목표제가우리에게주는의미는이렇게새겨봐야할것이다.�제한된경영자원을활

용하여가장효율적인사업을수행할수있는전략수립과방향성을설정하기위한중요한참고

지표로써도움을줄수있다고.�이를통해우리의역량을수출이라는성과창출이확실하게기대

되는사업에선별적으로집중투입할수있을것이다.

한편2001년도공사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64억 2천만불이었다.�국가전체투자유치액인

119억불에서차지하는비중은무려 54.1%다.�IMF�외환위기이후국가정책적으로우리KOTRA

에게투자유치전담기능이부여된이래우리의활동역량을웅변적으로입증하는결과다.�

정부가각종제도개선을통해우리나라를투자하기좋은토양으로바꾸기위해지속적인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2002년부터 시작된 투자전담관제 운영으로 해외무역관의 공격적

투자유치활동을통해앞으로성과는더욱배가될것으로기대된다.�본사및국내무역관과의입

체적인상호협력과지원이무엇보다도긴요한시점이다.

KOTRA의 기본임무는수출증대와투자유치확대에있다.�활동의결과는수출과투자유치실

적으로확인돼야한다.�그것이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태생적한계로인해외부의영향에의해

쉽게흔들릴수있는공사의위치를확고히하고존재의의를확인시켜나갈수있는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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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전과 과제



>>기획조정실

공사 비전의 변화

기업의 비전이란‘기업이 미래에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할 모습’과‘미래의 그 모습에 이르기

위한시나리오’를의미한다.�그동안우리공사역시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비전을설정하고

수시로보완하여왔다.�

공사의경영에구체적인비전이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것은 90년초반부터이다.�물론,

이전에도장기발전방향이란이름으로경영의지향점을설정하고공사의역량을배분하여왔

다.�예를들어 92년의경우,�『종합무역진흥기관으로서위상정립』이라는방향을세우고종합무

역정보연구센터,�해외마케팅지원센터,�국제통상협력센터의기능을수행하겠다는발전방향

또는장기비전을세운것이그예이다.�이러한다소원론적인방향성의설정은공사의정체성정

립에큰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보다지향성을가지는비전을설정한것이 93년부터이다.�말하자면그해에“『세계일류종합

무역진흥기관』이라는비전을설정함으로써세계일류라는가치지향적인내용을비전에포함시

켰던것이다.�그이후,�공사의비전은사업환경의변화에따라매년다듬어지고조직원에게제시

되어진다.�물론비전이라는것은매년바꾸는것은아니다.�공사가비전을계속적으로보완하여

왔다는것은공사를둘러싸고있는환경의변화는물론,�정부나기업이요구하는공사기능도끊

임없이변화하였기때문으로볼수있다.�이러한변화중에가장공사의기본임무에변화를가

져왔던것이투자기능의보강이다.�95년도에공사는공사법을개정하여외국인투자유치및산

업기술협력 지원기능을 추가하였던 것이다.�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공사의 비전에도 반영되어

97년에는공사의비전을『21세기초일류종합무역투자기관』으로바꾸게된것이다.�

또하나,�우리가눈여겨보아야할것은 95년부터나타난공사경영관점의변화이다.�즉,�기업

으로서의공사경영의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했다는것이다.�우리공사는창립이래공공성이

중요시되어왔고공사는공공성의그늘에서안주해왔다해도과언이아니다.�공사운영의성과

가정확히정의되지않고고객이누구인가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았다.�공사가생산하는서

비스의대상이누구인지그리고몇명이활용하는지에대한분석없이공급자위주의서비스생

산과제공에길들여져왔던것이다.�그러나,�공사를보는외부의시각은우리공사도하나의기

업이고이에따라구체적인기업적성과를우리공사도창출하여야한다는것이다.�즉,�수출성

약실적과투자유치실적이공공성측면의성과라면,�이와똑같은비중으로고객만족으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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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고객성과와수익으로대변되는재무적성과등기업성측면의성과를거양하여야하는것

이다.�이러한공사경영기초의변화는 95년도나타난“경제세계화를선도하는초우량기업”이

란비전에잘나타나있다.�물론,�초우량기업이란용어가기업성측면을지나치게강조한면이

없지않으나당시의급격한환경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현재의 비전과 과제

지금의우리공사비전은『세계적무역·투자전문기관』이다.�이러한비전이가지는의미는

먼저,�『세계』란 공사가활동하는 전세계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나아가서는 실시간 경제와 글로

벌경제체제에적응하는지식정보와네트웍경쟁력을갖춤으로써세계무역투자의중심이되

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이다.�『무역·투자』란공사의고유사업영역으로서공사의기본임무이

자공사전문화의대상을나타내며이는공사전문화를실행하는객체인것이다.�한편,�『전문』이

란고부가가치지식창출전문가집단을지향한다는의미로고유사업영역의전문성확보와아

울러양적인서비스에서질적인서비스의확대를의미한다.�또한,�『기관』으로는공익성과기업

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기관을 나타낸다.�이러한 공사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

역·투자부문에서세계수준의전문가집단이되겠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기업의장래상인비전을현장의일상적활동으로연결하는것은현대경영의핵심과제중하

나다.�공사도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해지난 2001년도에 7대전략을마련하였다.�7대전략

은무역,�투자,�조사로요약되는 3개사업부문과이를뒷받침할조직/인사,�정보화,�고객,�재무/

예산등6개의기능부문으로정리될수있다.�먼저,�사업분야를살펴보면,�수출마케팅의직접지

원을강화하여야겠다는것이다.�이는수출마케팅지원을위한핵심지원수단을새로이정의하

고공사가개별고객을대상으로한지원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즉,�중복되고분산된수출지

원수단을핵심위주로재편하고경쟁력있는수단을중심으로강화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과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은 3가지로정리될수있다.�첫째,�벤처,�부품소재및지식

기반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모색함으로써 수출마케팅 부문에서의 새로운 공사의

영역을찾아가는것이다.�즉,�우리공사의사업도백화점식운영방식에서벗어나새로운수출동

력을창출함으로써공사의새로운역할을스스로설정해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둘째,�해

외전시회참가뿐만아니라국내전시산업에참여함으로써보다강력한마케팅수단을가지는



것이다.�이로써공사수출마케팅으로인한구체적인성과제시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전시회라는가장효과적인마케팅수단을우리공사가보유치못할때비핵심적인마케팅수

단에역량을분산하는데따른비효율이발생하고이는공사경쟁력의약화를가져올것은자명

하다.�또한,�새로운마케팅수단으로전자무역을공사의핵심사업수단으로삼지않을수없을

것이다.�말하자면,�시장개척의하드웨어적인측면에서전시산업의참여와전자무역거래확대가

새로운공사경영의새로운축이되어야한다.�투자에서는공사투자기능의법적보장을바탕으

로투자부문에서의경쟁력을어떻게확보하여나가느냐가커다란관건이될것이다.�이러한경

쟁력의 확보는 투자 부문에서의 전문화 제고로 직결된다.�2002년부터 도입된 투자전담관제는

이러한노력의하나로서투자전문가양성의기점이될것으로보인다.�한편,�정보조사분야에서

는공사가실제로경쟁력을가지는정보를정의하고이에특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지

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촉발된 정보의 홍수 속에 공사는 경쟁우위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정보와의차별화를이루어할것이다.�이와더불어,�정보전파수단을과감히개선하여야

할것이다.�고객수요를파악하고이에부합하는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노력이있어야한

다.�이러한사업부문에서과제실현을기능부문에서뒷받침하여야한다는것은당연한일이다.

먼저조직부문에서는고객지향적인 Network조직의구현이필요하다.�고객지향적 Network�조

직이란고객접점에인력을배치하고고객접점에서서비스가완결되며,�국내외기업과의밀접한

협력관계를구축하여생산성을극대화하는조직을말한다.�공사의여건상이를그대로적용하

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보이나고객을접점과고객을위한서비스를생산하는조직을계속

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 조직은 그야말로 지원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사는고객지향적인서비스조직으로변신하여야하는것이다.�

한편,�인사부문에서는철저하게직무와역량중심의인사가이루어져야하고팀제도입에따

라팀원으로배치되는중간관리직이늘어남에따라중간관리직이역량으로서그가치를인정받

는중간관리직의전문화및프로페셔널화를이루어야할것이다.�이는공사의장기적인인력개

발계획하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또한기능부문의중요한축으로써정보화를들수있겠다.

정보화는경영혁신을지원하는 IT기술의 도입으로업무밀착형지식경영체제도입과고객중심

의정보시스템의통합으로대변할할수있으며종국적으로 CRM의개발과 Data�Warehouse의

구축을이루어야한다.�마지막으로공사경영부문중가장취약하다고할수있는재무부분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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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시급하다.�공사의재무시스템은공사의한정된자원을전략적으로배분하고그흐름을실

시간으로파악함으로써의사결정에활용하여야되는것이다.�즉,�관리회계제도의도입과시스

템구축은공사경영의질을한단계높이는데큰기여를할것이다.

공사 미래와 새로운 인프라

이러한부문별경영과제는향후공사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고루고루발전시켜야할요소라

할수있다.�그러나,�앞으로의공사장래에커다란영향을미칠요소는다음의 3�가지로요약할

수있다.�우리공사가이 3가지의과제에어떻게접근하고획득하느냐에따라공사경영의패러

다임이크게바뀔수있는것이다.

그 첫째가 한국 국제 전시장(고양국제전시장의 공식명칭으로 이하 한국국제전시장 :

KINTEX)�운영의참여이다.�이사업은건립이해당사자들의복잡한생각과이견에도불구하고,

KINTEX의운영권은향후50년간은공사에귀속되도록되어있다.�

KINTEX는건립비만해도 2000억원을상회하는대규모전시장으로국내최대일뿐만아니라

아시아를대표하는전시장으로서의잠재력을갖춘전시장이될것이다.�이전시장을공사가효

율적으로활용할경우,�수출확대를위한공사의기능이한층강화될것이란사실은명확하다.�전

세계적인조직과아시아최고의전시장이결합될때,�코트라는완벽한수출지원체제를갖출수

있다고볼수가있다.�

이러한전시장을운영하고성공으로이끄는데에는우리코트라맨들의인내와희생이뒤따

라야할것으로보인다.�전시장운영에열정을가지고스스로전문성을확보하여가며개인적인

장래역시,�전시장운영의성패여부에맡기겠다는다부진각오를가진코트라맨이많이나와야

될것이다.�해외근무를의식하여언제라도떠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하면한국국제전시장운

영의성공은절대보장될수없는것이다.

둘째,�전자무역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국가최고의전자무역중심기관으로자리잡

는것이다.�한국국제전시장이오프라인측면에서의공사인프라라고본다면,�사이버무역은온

라인측면에서공사의새로운영역을제시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지난몇년간전자무역에

대한관심과노력이지속되어왔다.�

공사를전자무역거래인증기관화하자는내용을포함한여러의욕적인실행계획이있었으나



잦은인사이동및조직개편등으로이러한계획이지속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주춤하고있는

실정이다.�지금이라도체제를정비하여공사의미래를받쳐줄 2개의축중의하나라고할수있

는Digital�부문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셋째,�논의하기에는다소이른감이있으나투자센터건립을구체화함으로써투자부문에서

공사의새로운기능을확보하는것이다.�투자센터의운영을통해투자자창업지원센터를운영

하고투자유치연구센터를설치함으로써공사의투자유치기능을한단계높일수있을것으로

전망된다.�투자기능에대한법적보장과아울러,�투자센터라는인프라를운영한다면공사가무

역·투자부문에서세계적인경쟁력이있는기관으로거듭날수있을것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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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의 5Cs�운동을 제안하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전세계의 단일시장화,

WTO로 대변되는새로운세계경제질서의대두,�새로운사업및산업영역의출현,�예측불가능

성증대등기업의생존경쟁력에절대적영향을미치는환경변수들이크고빠르게변하고있다.�

미국의경제전문지「Fortune」지가선정하는세계500대기업의최근목록에10년전선정된기

업의 1/3이더이상독립기업으로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은기존경영원칙과논리에안주하고

있는 경영주체는 경영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는 운명을

맞을수밖에없다는냉혹한현실을잘보여주고있다.���

국가무역진흥기관(TPO)인 KOTRA는지금까지는경영및무역투자환경변화에비교적잘적

응해왔다고자부할수있다.�그러나과거보다변화의속도가더욱빠르고불연속적으로확산되

고있는정보·지식기반사회를맞아과거의위상과토양위에‘KOTRA의제2�르네상스’를꽃

피우기위해서는지금부터가더욱중요한고비가아닐수없다.

앞으로도 KOTRA가 조직의유연성과경쟁력을확보하면서「세계적무역·투자전문기관」으

로거듭나끊임없이변화를주도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①전략승부사업을개발·육성

하고,�②재정및경영자립도를높이며,�③정보화시대에걸맞는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는중

장기경영과제를안고있다.

먼저전략승부사업을개발,�육성하기위한사업구조와네트워크의혁신적개혁이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대표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KOTRA에대한지적은1등만이살아남는전문화시대를맞아절박감을더해주고있다.

따라서빠른시일내에KOTRA가가장잘할수있는분야에집중,�핵심역량을키워독점적지

위를누릴수있는대표사업을발굴해야한다.�조직또한인적자원의획일적배분방식에서벗어

나차별화된사업여건과능력에맞춰신축성과역동성을갖는네트워크를구축하는전략을병

행하여사업과조직이최대의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어야한다.�

두번째로재정과경영자립도를높일수있도록꾸준히경영인프라를확충해나가야한다.�지

금과같이예산의국고의존도가80%를넘는상황에서는자율적인책임경영체제를유지해나가

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우선단기적으로재정자립비율을높이기위해선불특정다수의고

객을대상으로한무료사업은실효성을검증하여점진적으로축소하는대신,�고객맞춤형정보

홍기화부사장

KOTRA의제2르네상스를꽃피우자
상임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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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부가가치유료사업을활성화시켜야한다.

그러나이와같은사업수행 Software의 미시적개선책만으로는자체수입을획기적으로끌어

올리기에는역부족이다.�따라서 Hardware측면에서 보다근원적인수입원과경영권확보를위

한 중장기적 고도전략이 필요하다.�현재 건립 추진중인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의 운영권 참

여,�전시산업진흥회창립운영,�투자센터건립추진노력등이바로이러한경영인프라확보전략

의일환이라하겠다.

마지막으로지식정보화시대에걸맞는전문가를양성해나가는것은절대과제이다.�앞으로

의지식경영시대에는개별적인전문가들이끊임없이일어나는새로운문제들에대해고객중

심의해결책을제대로제공하느냐에따라조직의성패가달려있다고해도지나친말은아니다.�

장기경영계획연구로유명한조지슈타이너(George�A.�Steiner)는“향후과학기술의수명이 5

년을넘기지못해끊임없이재교육을받아야하는학습사회가도래하고있다”고예측하고전문

가양성을위한끊임없는교육개발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우리KOTRA는어떠한가?�Specialist보다는Generalist만양산해왔다는지적을면할수없다.

과거에는세계각처오프라인현장에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것만으로도KOTRA가TPO로

서의독점적지위를누릴수있었으나,�최근오프라인을대체하는온라인네트워크의급속한발

전과‘양보다질’을우선하는전문화시대에서는소위‘팔방미인’은더이상통하지않게되었다.�

따라서KOTRA�고유의자산인지역및산업전문가를고부가가치지식창출전문가로키워나

감은물론,�인터넷시대에걸맞는“Virtual�KOTRA”를구현할수있는 Cyber�전문가,�e-Marketing

전문가등을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결국국내기업과국민,�그리고해외로부터“무역과투자는KOTRAMAN이없어서는안된다”,

“KOTRAMAN이있는곳에전문가가있다”는소리를들을수있을때 KOTRA는비로소세계적

TPO로서의위상을누릴수있으며,�정부로부터의지속적인지원은물론고객의믿음과신뢰를

토대로자생력을확보할수있다.�

이러한경영과제를달성하고KOTRA를세계적무역·투자전문기관으로발전시켜제2�르네

상스를 꽃피우기 위한 다짐으로 KOTRA의 5Cs [Competitiveness,�Connection,�Competence,

Confidence,�Capital]�운동을 제안하면서,�다같이 다시 한번 KOTRA의 중흥기를 만들어가는

KOTRAMAN이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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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접어들어기업을둘러싼환경변화의양상이과거의그것과는본질적으로달라지고있

다.�그양상이점증적(incremental)�이거나국지적(piecemeal)이 아니라,�혁신적(innovative)이고,

조직의총체적인(lump�sum)�변화를요구하고있다.�유기적조직체인기업도이러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대처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혁신과변화의시대에접어든것이다.

런던경영대학원에서“전략적혁신”을강의하는콘스타티노스마키데스교수는“꼭하이테크

가아니더라도혁신적인아이디어하나가망해가는기업을살리고없애버리기도한다”고지적

한바있다.�혁신과변화에극히민감하면서도이러한변화의물결을타는기업만이살아남는다

는얘기다.�

KOTRA도변화의물결을타야한다.�그래야만21세기에생존을보장받을수있는것이다.

KOTRA는이미팀제도입을통해『조직』을수직적구조에서수평적구조로전환시키는한편,

평가및보상시스템등운영시스템을혁신하는노력을기울려왔다.�이러한조직구조와운영시

스템을혁신시키려는노력과더불어디지털시대를맞아서우리가적극적으로고려해볼것은

조직의업무수행을보다민첩하고유동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이러한변화의방향중하나로서비스에대한고객들의입맛이엄청나게빠른속도로변화하

고있는현실을직시할때빛의속도에걸맞는「디지털조직」을도입하는것을들수있다.

디지털조직으로는하이퍼텍스트조직,�네트워크식조직등을들수있다.�하이퍼텍스트조직

은KOTRA의그룹웨어내에가상의조직을만들어조직원이자신이처리할업무에도움이될팀

원을가상공간에서조달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다.

이는조직원들이주요프로젝트에따라언제든지필요한사람과자원을구할수있도록함으

로써조직의기본단위가경직된위계조직에서인터넷을통해분자처럼이동하는개인조직으로

바뀌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디지털시대에필요한또다른조직은「네트워크조직」이다.�인터넷에의해물리적공간과거

리가파괴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원가에 더욱 민감해진 기업들은“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남을시켜하는것이싸다”면아웃소싱을택하고,�제휴를통해효율성이높아진다면적과의동침

도마다하지않고있다.�이것이바로네트워크조직의행태이다.�

네트워크조직의장점은시장변화에발빠른대응이가능하고,�비용을크게줄일수있다는점

이다.�이를통해절감한자원은조직의핵심역량에투입할수있어일석이조가되는것이다.

채훈무역진흥본부장

KOTRA도변화의물결을타자



KOTRA도 21세기를맞아백화점식의다양한서비스를모두움켜안고가기보다는고객의수

요에 기초한 승부사업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고,�비핵심·비효율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

여,�이를아웃소싱을통해추진해나가는전략이필요하다.�

2002년 1월부터본격적으로도입된현장중심경영체제를기초로본사는두뇌로서이제핵

심업무만담당하고,�손발역할은국내외조직과아웃소싱대상기업이맡는확실한분업화체제

를확립해나가는것이필요한것이다.

21세기에는조직과더불어『인적자원의전문화』에역량을집중해나가는것도중요하다.�로

자베스캔터하버드대학교수가“미래의조직의중심은사람이된다”고예측한것처럼미래의

기업경영에있어서는무엇보다중요한것이개인또는인간이다.�

미래학자들은정보와지식에바탕을둔 21세기기업경영에서조직과개인에대한개념정의

도달리하고있다.�즉조직은지시와명령의관계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전문성을갖춘개인

들의네트워크로이루어지고,�개인은종전과같은관리자가아니라조직에서자기사업을추구

하는사업가가된다고예측하고있다.�조직관리의중요성이감소하는대신그자리에개인이들

어서고있는것이다.�

이처럼 21세기는개인이중시되고,�지식이경영의핵심자원이됨에따라전문화된인적자원

을끊임없이개발하고육성해나가는것이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KOTRA에서의인적자본에대한중요성은일반기업의그것보다중요하다.�이는인적자원이

조직을떠받치고있는 KOTRA의현실을고려할때쉽게이해가간다.�따라서 KOTRA는앞으로

인적자본에대한재투자와재교육을통해우수전문인력을양성해가고,�열심히일하는직원들

에게기회를부여하는비전있는회사로바꾸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우리주위의모든것은항상변화하고있다.�그러한변화속에서살고있는우리는실제로변

화를느끼지못할때가많다.�지구상의모든유기체는변화에대한적응정도에따라성장·발전

이아니면쇠퇴하거나멸망하는것을볼수있다.�

이제우리 KOTRA가 변화하는경영환경속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변화하는현

실을직시하고,�변화의물결을탈수있도록모든조직원의지혜를모아나갈때가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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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만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만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요즘 받는

인상이다.�신입사원도 아닌주제에뒤늦은과대망상증일까?�곰곰이 따져보지만그렇지만은아

닌것같다.

지난번코트라신입사원응모가수백대일이었기때문만은아니다.�KOTRA는일정한브랜드

파워가있다.�KOTRA의정보는경제기자들이목말라하고있다.�KOTRA의상담회에는국내기

업들이늘북적거린다.�어느국내대학의교수는영어논문을쓸때사이버 KISC에 뜬한국산업

정보가주요자료원이라고말한적이있다.�

또 KOTRA에는 100개에 가까운해외네트워크가있다.�어떤민간기업이나유관기관도갖지

못한많은숫자의네트워크다.�어느경영평가교수는인터넷비즈니스시대에오프라인네트워

크의역할이축소되지않느냐고질문한적이있다.�대답은“천만의말씀”이다.�인터넷시대일수

록KOTRA의해외네트워크는더큰위력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지난번중동해외본부가주관했던수출상품구매상담회에서는인터넷에서사전매치메이킹

이이루어져더큰성과를거둔적이있었다.�또 2002년 5월 7일 개막된이른바최초의사이버

수출상담회가 KOTRA�해외네트워크가 없었다면가능할수있었겠는가?�한마디로인터넷시대

일수록KOTRA만큼온라인과오프라인의시너지효과를볼수있는곳도드물것이다.�

그렇다면코트라맨스스로그동안지나치게위축된것은아니었을까?�위축되었다면왜위축

되었을까?�생각해보는것이나름대로의미가있으리라본다.�

우선KOTRA의정체성(Identity)�문제를들고싶다.�KOTRA는특별법으로만들어진고유한기

능을가진정부투자기관이다.�그러나 80년대후반수입개방,�여행자유화,�외환자유화조치이후

KOTRA의 정체성은이전에비해심각한도전을받고있다.�또 90년대후반인터넷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면서KOTRA는업무의패러다임자체가엄청난변화를겪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협회나조합은그렇다치더라도중소기업청,�농수산물 유통공사,�중소기업

진흥공단등이그들나름대로수출촉진사업이나투자유치업무를관련법령이나정관상에못박

고있는것을볼수있다.�또여행사나컨설팅회사에서해외박람회참가나시장개척단업무를

추진하고있으며사이버정보회사들이수출입알선과해외시장정보를상업적으로다루고있는

것을볼수있다.

과거의독점적서비스가지금은경쟁적서비스체제로접어든것이다.�따라서경쟁기관을앞

정동식

외국인투자지원센터소장

KOTRA는

코트라맨이생각하는것만큼크다



서기위한경쟁력강화가주요과제로등장할수밖에없게되었고또경쟁력의평가자로서고객

의비중이어느때보다커지고있다.�

그러나불행히도그간 KOTRA는 고객의수요보다는과거독점적지위에서그래왔듯이다분

히자가발전적인업무에얽매인면이없지않았다고생각한다.�생산자위주의업무방식으로는

고객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겠지만 생산자 스스로도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주지 못할 것이

다.�바로이점이그간코트라맨을스스로위축시킨요인이아니었나생각된다.

따라서앞으로도고객의수요에맞는업무개발과철저한고객만족주의정신이야말로서비스

기관으로서KOTRA가커나갈수있는관건이라고생각한다.

둘째KOTRA의가장중요한자산인인적자원에대한관리를통한전문가양성이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가장바람직한코트라맨상이있다면우리기업의해외시장개척과투자유치에전문

적인지식을갖추고기업을리드해주는컨설턴트의역할이아닐까?�

이러한컨설턴트양성은채용뿐만아니라교육,�경력관리에회사차원의투자와배려가필요

하다고생각한다.�다행히최근에는직원교육에대한투자가크게확대되는등인력양성노력이

강화되고있지만이러한노력은앞으로도한층강화되어야할것이다.

“KOTRA는 코트라맨이생각하는것만큼크다”이러한긍지가모든코트라맨의가슴속에가

득차게될그날을기대해본다.

비전과 과제＿401

K O T R A 는 코 트 라 맨 이 생 각 하 는 것 만 큼 크 다



상임이사의
풍향계<<

앞을내다보기어렵다는얘기는변화의속도가빠르고다양하다는것을의미한다.�더욱이과

학기술의발달과정보통신혁명이온세상을불확실성으로뒤덮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 10년

뒤를내다보고조직의나아갈방향을찾고경영의진로를예측하는일이란거의불가능에가까

우리라는생각이든다.

슘페터(J.�Schumpeter)는 모든경제변동의주요인을기업가의혁신적역할에서찾았다.�하지

만우리는기업가의혁신적역할이기업경영을둘러싼많은변화와불확실성을전제하고있음

에유의할필요가있으며,�이러한점에서“불확실성”은기업의속성이고또한그것은기업경영

에대한심대한도전이자기회라아니할수없다.

그러면,�우리의입장에서는이러한수많은불확실성을어떻게기회로승화시켜나갈것인가.

무역입국(貿易立國)의기치를내걸고첫삽을뜬후,�40년성상을넘어반세기를내다보는시점

에서우리가지향해야할명확한좌표를찾기위해서는우리를둘러싼많은변화의모습을먼저

살펴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하겠다.�

먼저국제경제적으로는미국이정보통신분야에서의선도적위치를확고히구축하게됨에따

라과거미－일－EU로이어지던 3각편대형경제구조가미국주도형으로빠르게변화할것으

로예상된다.�WTO�가입과함께세계경제무대에본격복귀한중국은 21세기세계의공장을지

향하면서,�아시아에서일본의패권을대체해나갈것으로예상되나,�내부의국민갈등,�정치문제

등으로인해미국과대적하는경제대국으로성장하는데는뚜렷한한계가예상된다.�그러나,�경

제력증대와함께유일의경제대국인미국과경제,�과학,�기술등전분야에서의갈등은보다심

화,�확대될전망이다.

둘째,�우리경제내적으로도적지않은변화가예상된다.�우선남북간긴장완화와더불어경제

협력기조가확고히정착되고,�이를통해한반도가동북아의비즈니스중심기지로부상할전망

이다.�산업구조도완연한고부가가치산업중심구조로전환될것으로예상되나이과정에서중

국,�일본등과의산업,�기술선점경쟁을피할수없을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외부환경요인으로서,�무한질주를거듭하고있는과학의발전과컴퓨터통신혁

명도주목되는변화의하나이다.�근착비즈니스위크지는“What�comes�next”제하의특별보고

서를통해,�2008년중유전자조작식품이보편화되면서식량자급자족에일대혁명이일어나고

2010년에는‘스마트로봇’이가정과공장에서사람의자리를차지하게되면서전통적인‘노동’

권오남북미지역본부장

최고의경쟁력을갖춘

해외무역·투자지원센터로서거듭나야



과‘생산’의가치에대한재인식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하고있기도하다.

앞으로전개될경제사회적역학구도의변화와과학기술의발전,�그리고그에따른전통적인

가치의재인식과정등은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 KOTRA의역할변화에도적지않은영

향을줄것으로예상되며,�상응하는적절한대책마련이반세기를바라보는KOTRA의장기발전

을위한중요한과제의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

먼저,�WHAT의 측면에서볼때기존의‘Hardware형 마케팅·투자지원역할‘에대한재검토

가따라야할것이다.�즉,�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초일류기업들의수출마케팅전략과유망성장

시장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조사활동을통해유효적절한전략을수립하고,�이전략에따라

기업들의활동을실질적으로리드하는이른바 Software형 마케팅·투자지원역할을하루빨리

정착시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둘째,�HOW의측면에서볼때,�‘고객Needs�지향적서비스’의정착이무엇보다긴요하다.�어

느시대,�어느상황에서도고객없는조직은있을수없다는지극히평범한진리를되살려지난

해부터전사적으로추진중에있는고객만족(CS)�경영체제를지속승화,�발전시키는노력이무

엇보다중요한과제의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

셋째,�WHO의 관점에서볼때는,�톰 피터스가말하는챔피언들이많이나와야한다.�노동과

생산이라는전통적가치의틀이바뀌는어떠한상황에서도조직을위해창조적으로일하고,�성

과를창출하는이들챔피언들이조직을열정적으로이끌어나갈때KOTRA의앞날이밝음을확

신하며,�더불어중장기조직및인력운영의기본틀도바로이러한창조적전문가집단의양성에

맞추어져야할것이다.�

민간의역할증대와함께국영무역투자진흥기관의역할이점차축소되어가고있는현실속에

서우리KOTRA는 10년후어떠한모습으로자리메김할수있을것인가?�

KOTRA에 몸을담고있는직원이면누구나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질문이지만,�그답은

명쾌하다.�고객을위해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직원개개인이맡은바모든분야에서

챔피언이되고,�이들이Network으로조직되어최고의경쟁력을갖춘명실상부한해외무역·투

자지원센터로거듭나야한다는것이다.�

남북대화합시대와동북아비즈니스중심으로우뚝선한국의무역과투자를선도하는 10년

뒤를내다보면서우리모두의비젼을위해매진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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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KOTRA가창립된 1962년이래지난 40년간의우리나라의변화를가장적확하게표현한단어를

찾으라면상전벽해를꼽을수있다.�그당시우리나라경제는연례행사처럼보릿고개(春窮期)를

겪어야했던 궁핍하기 짝이 없던 시절이었다.�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원년에

KOTRA가창립된것은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우리나라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한것이

수출이었고KOTRA가첨병에서있었다는것은자타가인정하는사실이다.�KOTRA의역할을시

대별로살펴보면 60년대수출상품의개발,�70년대수출시장개척,�80년대중소기업수출지원과

북방시장개척,�90년대말수출과투자를통한 IMF�금융위기극복등을꼽을수있다.�

2002년금년을중심으로하여대칭선상에 1962년과 2042년을놓고지난 40년간의변화를상

전벽해라한다면앞으로 40년간의변화는천지개벽(?)이라 할수있을까.�상전벽해이든천지개

벽이든시대상황에맞추어우리기업을선도하는역할이KOTRA의소임이라고생각한다.��

KOTRA가향후풀어나가야할과제를제시해보면,

먼저,�우리기업의글러벌화촉진과지원을들수있다.

작지만강한나라가되기위해서는경제력의밑받침이절대로필요하며기업의경쟁력이관

건이다.�또한그경쟁력의척도는그국가와기업의글러벌화수준에달려있다.�국내기업과해외

기업간기술협력,�공동마케팅등전략적제휴지원과현재중국등일부지역에치중된해외투자

진출을 NAFTA�및 EU�시장,�그외자원보유시장등세계각지로확대되도록기업의글로벌화를

적극지원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로,�KOTRA의대표적사업에대한집중발굴및육성이다.

국가정책목표를수행해나가는기관으로서제약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KOTRA로서의뚜렷

한브랜드이미지를대내외각인시켜나가야할것이다.�KOTRA의대표적사업을발굴하여지속

적으로육성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그 예로서부품소재나환경산업등향후발전가능성이

큰분야의박람회를발굴하여세계적인유명박람회로육성해나가는등조사연구,�마케팅,�투자

분야에서대표적사업을발굴하여육성하는노력이필요하다.���

셋째는남북경협과통일한국에대비한KOTRA�역할의확대이다.

80년대말과 90년대초북방외교의한축을담당했던KOTRA로서는남북간의경협에서도그

기능을충분히할수있으며역할을확대할여지가충분히있다고판단된다.�북한에진출의사가

김인식구주지역본부장

KOTRA�최대강점은

네트워크와인력이다



있으나높은country�risk때문에국내기업과의합작진출을원하는외국기업에대한지원등새로

운분야에서의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다음은KOTRA의인프라확충이다.

KOTRA의 최대강점은세계적인네트워크와국제화된인력의보유이다.�98개 해외무역관은

수출과투자유치를위해소수의인력으로혼신의노력을경주하고있다.�KOTRA�해외조직망에

KDI,�KIET,�KIEP�등국책연구기관과전자산업진흥회,�섬산련등유관기관의직원을수견받아운

영하면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역효과를우려하는의견도만만치않게

크다)�

그간KOTRA�인력에대한투자가다른기관에비해상당히미약한편에속한다.�KOTRA가지

속적으로선도기관의역할을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인력에대한투자확대가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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